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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장

2KI-001  ·  역사서  ·  히브리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내나

(1:2), 엘리야가 그 길을 막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1:3) 묻고 침상에서 못 내려오리

라 전하니 — 두 오십부장과 그 무리가 하늘의 불에 사라지고(1:10·12), 셋째 오십부장이 무릎

꿇어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간구하매 살려 두며(1:13), 아하시야가 그 전한 말씀대로 죽으니

— 대물림된 악이 다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서며 권의 운동선이 열리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사마리아의 떨어진 다락·병상(1~2절)→에그론으로 가는 신탁의 길(3~8절)→엘리야가 앉은 산꼭대

기(9~15절)→다시 죽음의 침상과 단락의 마무리(16~18절)로 오르내림. 빗나간 물음에서 불을 지나 말씀의

성취로.

무대의 방향: 떨어진 다락의 병상이 신탁의 길로, 번쩍이는 불의 산꼭대기로, 다시 잦아든 빛과 담담한 침

상으로 오르내림.

소품: 다락의 격자 난간(2절), 신탁의 물음 "낫겠나"(2절), 털옷과 가죽 띠(8절), 하늘에서 내린 불(10·12절),

셋째 부장의 꿇은 무릎(13절), 올라가 못 내려오는 죽음의 침상(4·16절).

소품의 도드라짐: 두 번 떨어진 하늘의 불(10·12절)과 한 번 꿇은 무릎(13절) — 사르는 큰 동작과 살아남는

낮은 동작이 같은 산꼭대기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빗나간 물음(에그론·바알세붑·낫겠나), 가운데는 막아선 말씀과 불(없어서·가로막음·침

상·죽음·불·사름), 끝은 꿇어 비는 살아남음(무릎·생명·귀히 보소서·함께 내려가라).

형식 소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ein elohim be-yisrael 3·6·16절)의 후렴과, 내려오다·올라가다

(yarad·alah 4·9·10·15절)의 한 쌍.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처음부터 빗나가 있던 방향 — 병든 왕이 곁의 하나님을 지나쳐 먼 에그론의 신에게 사람을 보냄(2절), 그

한 동작이 '없어서가 아니다'를 비춤.

무겁고 단호한 불과 뜻밖에 부드러운 살림의 겹침 — 두 분대를 사른 불(10·12절)과 셋째 부장을 살려 데

려간 "함께 내려가라"(15절)가 한 장면 안에.

흐린 병실에서 번쩍이는 불로 다시 잦아든 빛으로 오르내리는 명암 — 떨어진 다락(1~2)→가로지른 길

(3~8)→불의 산꼭대기(9~12)→잦아든 무릎(13~15)→담담한 침상(16~18).

명령·막아섬·간구의 세 어조 —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9·11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사르리

라"(10절), "내 생명을 귀히 보소서"(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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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는 살창(2절)·떨어지는 불(10·12절)·땅에 닿는 무릎(13절)의 감각 — 큰 소리 둘 사이에 작고 조용한

한 소리.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16절) — 멀리 돌려보낸 말씀이 끝내 그 사람 앞

에 마주 선 담담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18절: "아하시야의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으로 열려, 아하시야가 말씀대로 죽고 역대지략으로 닫힘 — 직전 권을 닫은 한

죽음 뒤에서 열려 또 한 죽음의 성취로 닫힘.

'아합이 죽은 후에'(1절)는 단절이 아니라 직전 권의 끝(왕상 22:34·37)을 그대로 받아 드는 이음.

4절(반드시 죽으리라)의 선언과 17절(말씀대로 죽고)의 성취가 한 장의 양 끝을 잡음.

빗나간 물음(1~2절)에서 이루어진 죽음(17절)으로 — 그 사이에 두 분대의 불과 한 무릎의 간구가 끼어듦.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아하시야(다락에서 떨어져 병듦·에그론에 사신을 보냄·엘리야를 알아봄·부장들을 거듭 보냄·말씀대

로 죽음), 엘리야(사자의 보냄을 받아 사신을 가로막음·산꼭대기에서 두 분대를 불로 돌려보냄·셋째 부장

과 함께 내려가 직접 전함), 여호와의 사자(엘리야를 보냄·"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세 오십부장

(앞의 둘은 명령조로 "내려오라" 하다 불에 사라짐·셋째는 무릎을 꿇어 간구), 사신들(왕의 물음을 들고 갔

다가 돌이켜 돌아옴), 요람(아들 없는 아하시야의 대를 이음).

중심 사상: '어디에 물을 것인가'와 '누구의 말씀이 위에 있는가' — 왕은 에그론에 물음(2절), 엘리야는 곁의

하나님을 가리켜 되물음(3절), 끝에 이루어지는 건 위의 말씀(17절).

한 빗나간 물음과 그 성취의 연쇄: 도입(1~2 떨어짐·물음)→막아섬(3~8 사자·엘리야·선언)→불(9~12 두 분

대)→간구(13~15 꿇은 무릎)→성취(16~17 직접 전함·죽음)→마무리(17하~18 요람·역대지략).

선언과 성취의 다른 결: 막아선 말씀(4·16절)은 들려준 것, 아하시야의 죽음(17절)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 본문이 양 끝에 따로 적음.

엘리야의 복색(8절): 털옷과 가죽 띠 한 줄로 왕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봄 — 광야 예언자의 표지.

nefesh·yaqar(생명을 귀히 봄 13절)와 ein elohim be-yisrael(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3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살아남은 무릎과 곁에 계신 하나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떨어진 왕의 빗나간 물음 — 아합 죽은 뒤 모압의 배반(1), 난간에서 떨어져 병듦(2), 에그론

의 신에게 "낫겠나" 물으러 보냄(2).

컷 2 (3~8절): 길을 막아선 말씀 — 사자가 엘리야를 보내 가로막음(3), "없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

(3~4), 사신이 돌이켜 옮김(5~6), 묘사로 왕이 엘리야를 알아봄(7~8).

컷 3 (9~12절): 두 분대를 사른 불 — 첫 부장의 "내려오라"와 하늘의 불(9~10), 둘째 부장의 같은 말과 같은

끝(11~12).

컷 4 (13~15절): 무릎 꿇은 셋째 부장 — 꿇어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간구함(13~14),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15).

• 

• 

• 

• 

• 

• 

• 

• 

• 

• 

• 

• 

• 

• 

• 

• 

• 

• 

3



컷 5 (16~18절): 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 — 엘리야가 직접 가 같은 말씀을 전함(16), 말씀대로 죽고 요람이

대를 이음(17), 역대지략으로 닫힘(18).

컷 4의 경첩 위치: 막아섬·사름의 무거운 흐름(컷 1·2·3)과 말씀의 성취(컷 5) 사이, 꿇은 무릎이 끼어듦 —

두 번 사르던 불이 한 무릎 앞에서 멈추고, 그 살아남은 길로 엘리야가 직접 왕 앞에 서서 성취로 잇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aliyah(עֲלִ�יָּה) — 다락(2절). / sevakhah(כיָּה ביָּ .난간·격자 살창(2절). 왕이 그것을 통해 떨어짐 — (�שְׂ

darash(ׁרַש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2절) — (ַ�עַל זשְׂבוּב)물으러 감·신탁을 구함(2절). / baal zevuv — (�יָּ

ein elohim be-yisrael(אֵל ריָּ יִ�שְׂ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3·6·16절). 빗나간 물음을 되묻는 후 — (אֵין אֱלֹהִים �שְׂ

렴. / malakh(ְך .사자(3절) — (מַלשְׂאיָּ

sear(ֵ�עיָּר)·ezor or(אֵזוֹר עוֹר) — 털·가죽 띠(8절). 광야 예언자의 복색. / ish haelohim(אֱלֹהִים 하나님의 — (אִישׁ היָּ

사람(9절).

esh(ׁאֵש) — 불(10·12절) · shamayim(ִמַים .오십부장(9절) — (ַ�ר חֲמִִ�ים)하늘(10절). / sar chamishim — (שׁיָּ

berekh(ְֶ�רֶך) — 무릎(13절) · nefesh(ׁנפֶֶש) — 생명 · yaqar(ייָּקַר) — 귀히 봄(13~14절). / mut(מוּת) — 죽다 · 

mittah(ה .침상(4·16절) — (מִ�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도입(1~2) + 막아섬(3~8) + 불(9~12) + 간구(13~15) + 성취(16~17) + 마무리(17하~18) — 한 빗나간 물음이

막아선 말씀과 두 분대의 불과 한 무릎을 거쳐 한 죽음으로 성취되는 구조.

선언→성취 수미: 막아선 말씀(4절 "반드시 죽으리라")과 17절("말씀대로 죽고")이 양 끝에서 호응 — 형태

관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3·6·16절)의 세 번 울리는 후렴 — 사자를 통해 둘, 왕 앞에서 하나 — 같은

되물음이 한쪽으로 거듭됨.

세 오십부장의 삼중 반복(9·11·13절)과 그 변주 — 앞의 둘은 같은 명령·같은 불, 셋째는 꿇은 무릎·살아남

음으로 결이 갈림 — 형태 관찰.

오르내림의 말놀이: 올라가 못 내려오는 침상(4절)·"내려오라"는 명령(9절)·"내려온" 불(10절)·"함께 내려

가라"(15절)가 한 동사로 부딪침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다락(aliyah)과 난간(sevakhah) — 근동 가옥의 옥상·다락방과 채광·통풍을 위한 격자 살창. 아하시야가 떨

어진 2절의 무대인 배경.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 블레셋 다섯 성읍의 하나 에그론의 지역 신, 신탁의 대상. 사신을 보낸 2절의 배

경.

신탁을 구하러 사신을 보냄(darash) — 근동 왕이 병·전쟁의 길흉을 점치러 신전에 사람을 보내던 관습. 2

절의 배경.

털옷과 가죽 띠 — 광야 예언자의 복색. 사신의 묘사로 왕이 엘리야를 알아본 8절의 배경.

오십부장과 오십 명 — 근동 군대의 기본 분대 편제. 왕이 예언자를 데려오라 보낸 9~13절의 무력 배경.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13절의 꿇은 셋째 부장을, 앞의 두 분대의 명령조와 대비해 겸비한 청의 표지로 읽

음 — 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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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1:1·17 ↔ 왕상 22:51-53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김 — 직전 권을 닫은 그

악이 1장의 직접 배경)

왕하 1:3·8 ↔ 왕상 17:1 (디셉 사람 엘리야의 첫 등장 — 다시 가로막아 서는 그 예언자의 옛 등장)

왕하 1:10·12 ↔ 왕상 18:38 (갈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름 — 하늘의 불의 옛 장면)

왕하 1:3 ↔ 왕상 18:21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림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의 물음과 마주 섬)

왕하 1:2 ↔ 신 6:13-14·18:9-14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점치는 자를 따르지 말라 —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율법 배경)

왕하 1:2 ↔ 출 20:3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 에그론의 신을 찾은 첫 계명 배경)

왕하 1:13 ↔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이를 두려워하라 —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한 후대

메아리)

왕하 1:10·12 ↔ 눅 9:54 (야고보·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함 — 이 불을 끌어온 후대 본문, 형태 비교 배

경)

왕하 1장 ↔ 왕하 2:1-12 (엘리야의 승천 — 1장 직후 그 예언자가 들려 올라가는 다음 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합이 죽은 뒤다. 자막 —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마리아의 한 다락이 보인다.

아하시야가 그 다락 난간을 통해 떨어진다. 격자 살창이 부서지고, 왕이 병상에 눕는다. 그가 사신들을 불러

명한다 —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물어보라. 사신들이 그 물음을 들고 길을 떠

난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길목에 선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일러 두었다 — 일어나 사마리

아 왕의 사신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 엘리야가 사신들 앞에 서서 전한다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신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왕에게 돌아온다. 왕이 묻는다 — 어찌하여 벌

써 돌아왔느냐. 그들이 옮긴다 — 한 사람이 올라와 우리를 만나 그 말을 전했나이다. 왕이 다시 묻는다 — 너

희를 만나 그 말을 한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들이 답한다 —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 가죽 띠

를 띠었더이다. 왕이 말한다 —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화면이 산꼭대기로 옮겨 간다. 엘리야가 그 위에

앉아 있다. 왕이 오십부장과 그 오십 명을 보낸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한다 —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답한다 —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르리라. 자막 —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또 다른 오십부

장과 오십 명을 보낸다. 그가 같은 말을 한다 —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같이 답하고, 불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사른다. 왕이 셋째 오십부장과 오십 명을 보낸다. 그

런데 그는 엘리야 앞에 올라가 무릎을 꿇는다. 그가 빈다 —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내 생명과 당신의 종

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앞의 두 오십부장과 그 오십 명들을 살랐

거니와, 이제 내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른다 — 그를 두려워하지 말

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른다. 그가 왕 앞에 서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전한다 —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

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

이다. 자막 —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아우 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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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대를 이어 왕이 된다. 화면이 담담히 가라앉는다. 그 남은 사적은 역대지략에 적힌다. 페이드아웃. 한 권

의 첫 장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에그론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말씀 — 두 분대의 불과 한 무릎의 간구"

초벌 부제: "아하시야가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내나(1:2) 엘

리야가 그 길을 막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1:3) 되묻고 침상에서 못 내려오리라 전하니

— 두 오십부장과 그 무리가 하늘의 불에 사라지고(1:10·12) 셋째 부장이 무릎 꿇어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빌매 살려 두며(1:13), 아하시야가 그 전한 말씀대로 죽으니 — 대물림된 악이 다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서며 권의 운동선이 열리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achazyah·aliyah·sevakhah·baal_zevuv·darash·ein_elohim·esh·shamayim·sar_chamishim·berekh·nefesh·yaqar·mut·mittah·sear·ezor_or

등 16+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선언→성취 수미 + '없어서' 후렴 + 세 오십부장의 삼중 변주 + ANE 다락·에

그론·바알세붑·털옷·하늘의 불)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의 첫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2의 에그론에 물은 동작을 '미신 일반'으로 도식화하지 않고, 곁의 하나님을 지나쳐 먼 신에게 물은 한 방

향과 '없어서가 아니다'를 비추는 되물음(3절)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1:3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를 신학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결과를 물은 왕에게 방향을 되묻는 후

렴의 형태로만 기록. 세 번 거듭된 점도 사실로 보존.

1:10·12의 두 분대를 사른 불을 '예언자의 분노'나 '부장의 죄'로 채우지 않고, "왕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

람" 사이의 부딪침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불이 가른 속은 비워 둠.

1:13의 꿇은 셋째 부장의 살아남음을 '겸비의 보상'으로 결론짓지 않고, 명령조로 온 둘과 무릎 꿇은 한 사

람의 다른 끝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사이의 속은 비워 둠.

1:17의 말씀대로 죽음을 '심판 신학'으로 닫지 않고, 4·16절의 선언과 17절의 성취라는 수미의 형태로만 둠.

권의 첫 국면으로 다음 장에 이월.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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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배반하고(1:1)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

들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으러 사신을 보내나 —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

야를 보내 그 길을 막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1:3-4) 전하게 하고, 묘사 한 줄(1:8)로 왕이 그를 엘리야인 줄 알

아 — 두 오십부장과 그 백 명이 "내려오라" 하다 하늘의 불에 사라지나(1:10·12) 셋째 부장이 무릎을 꿇어 "내

생명을 귀히 보소서"(1:13) 빌매 사자가 "함께 내려가라" 하여 엘리야가 직접 왕에게 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아하시야가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우 요람이 대를 이으니(1:17), 직전 권을 닫은 대물림된 악이

새 권의 첫 장에서 다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서며 '오래 참으신 경고 끝의 심판'이라는 권의 spine이 첫 박자

를 놓는 장이다.

한 문단: 아합이 죽은 뒤다. 모압이 배반하고,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상에 눕는다. 그가 사신을

보낸다 —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 길목에 엘리야가 선다. 여호와의 사자

가 그를 보냈다. 그가 전한다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

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사신들이 돌이켜 돌아오고, 왕은 외양 한 줄로 그가 엘리야인 줄 안

다. 왕이 오십부장과 오십 명을 보낸다 — 내려오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사른다. 둘째도 같다. 셋째

부장은 무릎을 꿇는다 — 내 생명과 이 종들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른다 —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직접 왕에게 가 같은 말씀을 전한다. 왕이 그 말씀대로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아우 요람이 대를 잇는다. 남은 사적이 역대지략에 적힌다. 한 권의 첫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떨어진 다락·병상→에그론의 길→불의 산꼭대기→죽음의 침상으로 오르내리는 무대. 격자 난간·신탁의 물음·

털옷과 가죽 띠·하늘의 불·꿇은 무릎·죽음의 침상 — 빗나간 물음에서 막아선 말씀을 거쳐 한 죽음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처음부터 빗나가 있던 방향. 무겁고 단호한 불과 뜻밖에 부드러운 살림의 겹침. 명령·막아섬·간구의 세 어조.

멀리 돌려보낸 말씀이 끝내 마주 선 16절의 담담함.

3 시작과

끝

'아합이 죽은 후에'(1절)로 직전 권의 끝을 받아 열려 '말씀대로 죽고'(17절)로 닫힘. 빗나간 물음과 이루어진 죽

음 사이에 두 분대의 불(10·12절)과 한 무릎의 간구(13절)가 끼어듦.

4 등장인물

·사상

에그론에 물은 아하시야. 길을 막아선 엘리야. 그를 보낸 여호와의 사자. 명령조의 두 부장과 꿇은 셋째 부장.

진단의 중심은 '어디에 물을 것인가'와 '누구의 말씀이 위에 있는가'(ein elohim be-yisrael 3절).

5 장면 컷 떨어진 물음(1~2)/막아선 말씀(3~8)/두 분대의 불(9~12)/꿇은 무릎(13~15)/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16~18) 5컷.

컷 4는 사름과 살림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내려옴·올라감(yarad·alah)의 어긋남(사람의 명령은 안 이뤄지고 위의 내려옴만 이뤄짐). 결과를 묻는 물음과

방향을 되묻는 되물음의 다른 결. 두 분대의 불과 셋째의 살아남음 사이의 비워진 속.

7 동영상 떨어진 다락 → 에그론의 길을 막아선 말씀 → 돌이킨 사신과 알아봄 → 두 분대를 사른 불 → 꿇은 무릎과 함

께 내려감 → 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 → 요람의 대 이음과 권의 첫 장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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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

목·부제

"에그론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말씀 — 두 분대의 불과 한 무릎의 간구"

9 기도·내

면

답이 급할 때 곁의 한 분을 지나쳐 먼 데부터 더듬은 곳은 없는지, 막아선 말씀 앞에 명령조로 서기보다 무릎을

꿇어야 할 대목은 어디인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직전 권의 악을 받아 든 새 권의 첫 박자: 열왕기상은 변장한 아합이 한 화살에 죽고, 그 아들 아하

시야가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기는 데서 닫혔다(왕상 22:53). 열왕기하 1장은 바로 그 아하시야에게서 곧장 열

린다 — "아합이 죽은 후에"(1:1)가 단절이 아니라 이음의 표지다. 그 대물림된 악이 무엇으로 첫 모습을 드러

내는가. 병든 왕이 곁의 하나님을 지나쳐 에그론의 신에게 사람을 보내는 동작(1:2)으로다. 그러자 곧바로 한

예언자가 그 길을 막아선다(1:3). 권의 spine이 '예언자를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

판하심'이라면, 1장은 그 첫 매듭이다 — 빗나간 한 왕에게 한 예언자가 막아서고, 그 왕이 전한 말씀대로 죽는

것으로(1:17) 권의 척추가 첫 박자를 놓는다. 본문은 한 죽음(아합)도 그 길을 끊지 못했음을, 또 한 죽음(아하

시야)이 같은 결로 이어짐을 새기며 권을 연다.

2. 결 2 — 결과를 물은 왕, 방향을 되물은 말씀: 본문의 갈림길은 '어디에 물을 것인가'다. 왕은 "내 병이 낫겠

나"(1:2)라고 결과를 묻는다. 막아선 말씀은 그 물음에 곧장 답하지 않는다 — "낫는다·안 낫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1:3)라고 방향을 되묻는다. 그 되물음

이 한 장에 세 번 울린다(1:3·6·16) — 사자를 통해 둘, 왕 앞에서 하나. '없어서'라는 그 물음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다'를 비춘다. 본문은 곁에 계신 분을 한 칸 가리킬 뿐, 왕이 왜 먼 신을 택했는지의 속내는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ein elohim be-yisrael의 후렴이 한 장 내내 한 방향을 비춘다 — 결과를 먼 데서 구한 왕에게, 말씀은

가까운 분을 되묻는다.

3. 결 3 — 사름과 살림이 한 산꼭대기에, 그러나 안 끊긴 죽음: 1장은 불과 무릎을 나란히 둔다. 두 오십부장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1:9·11)고 명령조로 오고, 하늘의 불이 그들을 사른다(1:10·12). 셋째 부장은 같은 직

책·같은 인원으로 왔으나 무릎을 꿇고 "내 생명을 귀히 보소서"(1:13) 빈다 — 사르던 불이 멈추고, 사자가 "함

께 내려가라"(1:15) 한다. 본문은 두 분대를 사른 까닭도, 셋째를 살린 까닭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명

령조로 온 둘은 사라지고 무릎 꿇어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빈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두 동작을 나란히 둔

다. 그런데 한 무릎이 한 무리를 살려도, 그 끝은 깨끗하지 않다 — 왕은 끝내 말씀대로 죽고(1:17), 아우 요람

이 대를 이으며 그 길이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본문은 성취된 말씀과 살아남은 한 간구를 같은 무게로 겹치

지 않고 따로 적되, 둘 다 한 권을 여는 그 손의 일임을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상 22:51-53 —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김 — 직전 권을 닫은 그 악이 1장의 직

접 배경.

왕상 17:1 — 디셉 사람 엘리야의 첫 등장 — 1:3·8에서 다시 가로막아 서는 그 예언자의 옛 등장.

왕상 18:38 — 갈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름 — 1:10·12 하늘의 불의 옛 장면.

왕상 18:21 —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림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의 1:3 물음과 마주 섬.

신 6:13-14·18:9-14 —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점치는 자를 따르지 말라 —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1:2의 율

법 배경.

출 20:3 —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 에그론의 신을 찾은 1:2의 첫 계명 배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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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0:28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이를 두려워하라 —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한 1:13의 후대 메아

리.

눅 9:54 —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함 — 1:10·12 불을 끌어온 후대 본문, 형태 비교 배경.

왕하 2:1-12 — 엘리야의 승천 — 1장 직후 그 예언자가 들려 올라가는 다음 장.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의 '아합이 죽은 후에'에서 시작한다 — 한 죽음 뒤에도 끊기지 않은 길, 새 권의 문턱에 선다.

멈춤 1: 1:3에서 멈춘다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곁의 한 분을 지나쳐 먼 데를 더듬은 그 빗나간

방향을 쥔다.

멈춤 2: 1:13에서 멈춘다 — '내 생명을 귀히 보소서.' 명령조 대신 무릎을 꿇어 살아남은 그 한 동작을 쥔다.

끝: 1:17에서 멈춘다 —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한 죽음이 또 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대물림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떨어진 물음(1~2)·막아선 말씀(3~8)·두 분대의 불(9~12)·꿇은 무릎(13~15)·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

(16~18)의 다섯 컷 완결

[x] 선언→성취 수미(4·16 ↔ 17)와 '없어서' 후렴(3·6·16)·내려옴/올라감의 어긋남 구조

[x] 두 분대의 불과 셋째의 살아남음(10·12 ↔ 13·15)·명령조와 꿇은 무릎의 대비

[x] '아합이 죽은 후에'(1:1)와 2KI spine 첫 박자·destination(여호야긴의 석방)으로의 정박

[x] 왕상 22장 대물림·17장 첫 등장·왕하 2장 승천으로 열린 이월(권 개시·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정박)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 멸망의 신학적 부고(17장), 히스기야·므낫세·

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으로 움직인다 — 1장은 그 운동

의 첫 국면, 권을 여는 지점이다. 권 개시 장이므로 척추 전체에 비춰 보면 이렇다. 1~8장에서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들려 올라가고(2장),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으로 그 막아섬을 이어 가며 거듭 표적을 행한다. 9~16장

에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숙청하고 남북의 왕들이 부침을 거듭하는데, 그 긴 내리막은 17장의 신학적 부고에

서 한 번 멈춘다 — 북왕국이 "여호와를 배반하였음이라"로 멸망하고,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

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라고 그 까닭을 적는다. 18~23장에서 히스기야의 신뢰와

므낫세의 악과 요시야의 개혁이 오르내리고, 24~25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

로 끌려가는데도, 그 끝에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라는 작은 불씨가 놓인다. 1장은 이 모든 운동의 첫머

리다 —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

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빗나간 한 왕의 길을 곧바로 막아서는 한 예언자와 그 왕이 말씀대로 죽

는 결로 처음 작동한다. 17:13의 '경고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라는 권의 진단이, 1장에서 에그론에 물은 왕과

그 길을 막아선 말씀의 한 장면으로 미리 한 칸 비친다. 권의 heart, 17:13~14에 배인 '오래 참으심'과 히스기야

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들으심(20:5)이, 1장에서는 빗나간 길을 그냥 두지 않고 가만히 막아서시는 성

실의 결로 온다. 그리고 두 분대를 사른 불 한복판에서 무릎 꿇은 한 사람을 살려 두시는(1:13·15) 그 틈이, 25

장의 함락 끝에 놓인 여호야긴의 석방이라는 불씨와 같은 결로 권의 첫머리에서 미리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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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1장의 열림은 한 빗나감의 첫 모습이자, '예언자를 통해 끝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의 운동이 작동하

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 직전 권 22:53의 악을 받아 들고, 그 길을 곧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갑절 영감(2

장)으로 이어 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빗나간 물음(1:2)에서 길을 막아선 말씀(1:3)으로, 두 분대를 사른 불(1:10·12)에서 무릎 꿇은 한 무리의 살아남

음(1:13·15)으로, 멀리 돌려보낸 선언(1:4)에서 마주 선 성취(1:17)로 / 직전 권의 대물림된 악(왕상 22:53)에서

새 권의 첫 막아섬으로 — 예언자를 거듭 보내 경고하시되 끝내 말씀대로 이루시는 운동의 첫 박자.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대물림된 한 악이 곧바로 한 예언자의 말씀에 막혀, 그 왕이 말씀대로 죽는 것으로

권의 척추가 첫 박자를 놓는 운동이다. 떨어진 다락의 빗나간 물음(1~2절)이 막아선 말씀으로(3~8절), 두 분대

의 불로(9~12절), 꿇은 무릎과 "함께 내려가라"로(13~15절), 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으로(16~17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이 운동은 17장의 북왕국 멸망('경고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과 25장의 예루살렘 함

락을 향해 길게 움직여 가되, 그 심판의 끝에 여호야긴의 석방이라는 불씨를 두는 방향이다 — 1장은 그 긴 호

의 출발점에서 '빗나감→막아섬→말씀대로의 성취'라는 한 박자를 처음 들려준다. 그런데 1장의 벡터는 열리

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이 막아섬을 끝으로 엘리야가 무대에서 마지막 막을 닫고, 2

장에서 그가 회리바람으로 들려 올라가며 엘리사가 그 겉옷과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 한 왕이 말씀대로 죽고,

한 예언자가 다음 장에서 들려 올라간다. 닫힘과 이어짐이 한 장의 두 끝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낙상과 신탁의 좌절과 한 죽음이다 —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에 물었고, 어떤 불이 내렸고, 누

가 살아남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빗나간 길을 그냥 두지 않고 가만히 막

아서시는 손이다. 왕은 곁의 하나님을 지나쳐 먼 에그론에 물었는데(1:2), 그 사신이 길을 다 가기 전에 한 말

씀이 그 길목에 선다(1:3). 본문은 왕을 길게 비난하지 않는다 — 다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1:3)라는

되물음으로 곁에 계신 분을 한 칸 가리킨다. 둘째, 경고를 거듭 보내며 오래 참으시는 성실이다. 권 전체로 보

면 17:13의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가 이 권의 긴 진단인데, 1

장은 그 진단의 첫 장면이다 — 한 예언자가 한 왕의 빗나간 길에 막아서는 일. 셋째, 심판의 곧음 한복판에 놓

인 살림의 틈이다. 두 분대를 사른 불(1:10·12)은 단호한데, 그 곁에서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1:13·15) — 사름과 살림이 한 산꼭대기에 같이 있다. 본문은 그 살림의 까닭을 풀지 않고, 다만 명령조로 온

둘과 꿇은 한 사람의 다른 끝을 나란히 둔다. 권의 destination이 함락의 끝에 놓인 여호야긴의 석방(25:27~30)

이라는 불씨인데, 1장은 그 결을 첫머리에서 한 칸 비춘다 — 심판의 말씀이 곧게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도,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는 한 간구가 살아남는 틈이 있다. 본문은 성취된 말씀과 살아남은 한 간구를 나란히

둘 뿐, 그 둘의 관계도, 엘리야의 마지막 막아섬이 어디로 가는지도 1장 안에서 풀지 않고 다음 장으로 이월한

다 — 한 권이 '예언자를 통해 끝내 말씀이 이루어짐'을 첫머리에서 들려주되, 백성과 왕들의 길은 아직 길게

빗나간 채라는 그 정직을 들고 권을 연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답이 급할 때, 곁에 계신 한 분을 지나쳐 먼 에그론부터 더듬은 지점은 없는가 — "내 병이 낫겠나" 결과

만 묻느라, 방향을 되묻는 한 말씀을 놓친 결은. 그리고 나는 그 막아선 말씀 앞에 명령조로 서기보다 무릎을

꿇어야 할 대목은 어디인가 — 두 분대를 사른 불 한복판에도,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는 한 간구가 살아남는

그 틈을, 나는 정말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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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경건한 신앙인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곁의 하나님

을 지나쳐 먼 신에게 물은 한 왕을 보여 주고, 그 길을 가만히 막아선 한 말씀을 보여 주고, 명령조로 오다 사

라진 둘과 무릎 꿇어 살아남은 한 사람을 나란히 보여 주고, 끝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죽음(1:17)을 새겨 둔

다. 빗나간 물음과 막아선 말씀과 한 무릎의 살아남음이 새 권의 첫 장에 나란히 놓인 이 열림의 정직 — 그 정

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답을 먼 데서부터 더듬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결과만 묻느

라 방향을 되묻는 말씀을 놓친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심판의 곧음 한복판에도 살아남는 한 간구의

틈을 자기 마음에 비춰 보는 일. 한 권이 '오래 참으신 경고 끝의 심판,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씨'를 향해 길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 그 첫 장의 문 안쪽에 빗나간 길과 막아선 말씀이 마주 서 있다. 그 거리에 자기 마음

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새 권이 한 막아섬으로 열리는 그 끝에서 — 엘리야가 이 마지막 막아섬을 끝으

로 무대를 거두고, 다음 장(2KI 2)에서 회리바람으로 들려 올라가며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왕하 2:9) 구하니, 1장의 막아선 말씀이 곧바로 그 영감의 계승 앞에 서게 된다.

이 권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var — 말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아합이 죽은 뒤다. 자막 —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마리아의 다락

이 보입니다. 아하시야가 그 다락 난간을 통해 떨어집니다. 격자 살창이 부서지고, 왕이 병상에 눕습니다. 그

가 사신들을 불러 명합니다 —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물어보라. 사신들이 길

을 떠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길목에 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일러 두었습니다 —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신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 엘리야가 사신들 앞에 서서 전합니다 — 이스라엘에 하나

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사신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왕에게 돌아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 어찌하여 벌써 돌아

왔느냐. 그들이 옮깁니다 — 한 사람이 올라와 그 말을 전했나이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들이 답합니다 —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말합니다 — 그는 디

셉 사람 엘리야로다. 화면이 산꼭대기로 옮겨 갑니다. 엘리야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오십부장과 오십

명을 보냅니다. 그가 올라가 말합니다 —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답

합니다 —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르리라. 자막 — 불이 하늘에

서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또 다른 오십부장과 오십 명을 보냅니다. 그가 같은 말을 하고,

불이 또 내려와 그들을 사릅니다. 왕이 셋째 오십부장과 오십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 앞에 올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빕니다 —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내 생명과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

소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릅니다. 그가 왕 앞에 서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 네가 에그론의 신에

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자막 —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아우 요람이 대를 이어 왕이 됩니다. 화면이 담담히 가라앉습니다. 남은 사적이 역대지략에 적힙니다. 페

이드아웃. 한 권의 첫 장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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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일 선교사: 떨어진 다락의 빗나간 물음에서 열려, 에그론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말씀과 돌이킨 사신을 지

나, 두 분대를 사른 하늘의 불과 셋째 부장의 꿇은 무릎을 거쳐 — 함께 내려간 예언자가 직접 전한 말씀과 그

말씀대로 죽은 왕, 그리고 요람의 대 이음과 역대지략으로 한 권의 첫 장이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에그론으로 보낸 물음 — 그 길을 막아선 한 말씀"

P02 이진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 결과를 물은 왕, 방향을 되물은 말씀"

P04 최현국: "떨어진 다락에서 죽음의 침상까지 — 빗나간 물음이 말씀대로 닫히다"

P05 김미영: "두 번의 불과 한 번의 무릎 — 사름과 살림이 한 산꼭대기에"

P07 오지혜: "곁의 하나님을 지나친 사신 — 먼 신탁이 가까운 말씀에 막히다"

P11 나경아: "ein elohim be-yisrael — 없어서가 아님을 비춘 한 후렴"

부제 제안: "아하시야가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내나(1:2) 엘리

야가 그 길을 막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1:3) 되묻고 침상에서 못 내려오리라 전하니 — 두 오십부

장과 그 무리가 하늘의 불에 사라지고(1:10·12) 셋째 부장이 무릎 꿇어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빌매 살려 두며

(1:13), 아하시야가 그 전한 말씀대로 죽으니 — 대물림된 악이 새 권의 첫 장에서 다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서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곁에 계신 분을 지나쳐 먼 에그론에 물음을 보낸 그 왕 곁으로, 두 번 사르고도 한 무릎 앞에서

멈춘 그 불 곁으로, 또 명령 대신 무릎을 꿇어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빈 그 셋째 부장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병든 왕이 곁의 한 분을 지나쳐 먼 신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 길을 가만히 막아서는 한 말씀도요. 그리고 두 번 사르던 불이 무릎 꿇은 한 사람 앞에서 멈추고, 명령조로

온 둘은 사라졌으나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 빈 한 사람은 살아남는 것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제가 답이 급할

때 곁의 한 분을 지나쳐 먼 데부터 더듬은 곳은 없는지, 막아선 한 말씀 앞에서 명령조로 서기보다 무릎을 꿇

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결과를 물은 제게 방향을 되묻는 그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새 권의 첫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장은 빗나간 물음에서 막아선 말씀으로, 두 분대의 불에서 한 무릎의 간구로, 멀리

돌려보낸 선언에서 마주 선 성취로 움직여요. 1~2절이 떨어진 왕의 빗나간 물음, 3~8절이 막아선 말씀, 9~12

절이 두 분대의 불, 13~15절이 꿇은 무릎, 16~17절이 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 멸망의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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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1장은 그

spine의 첫 매듭이에요 — 엘리사 이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막아서는 장면이자, '예언자를 거듭 보

내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권의 운동이 첫 왕(아하시야)에게서 곧바로 작동하는 장이에요. 빗

나간 한 왕에게 한 예언자가 막아서고, 그 왕이 말씀대로 죽는 것으로 권의 척추가 첫 박자를 놓아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6·16의 ein elohim be-yisrael(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한 장에 세 번

울려요 — '없어서가 아니다'를 비추는 후렴이에요. 그리고 1:4·16의 mut(반드시 죽으리라)와 1:17의 성취가 양

끝에서 호응해요 — 선언된 말씀이 한 죽음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이를 꿰는 게 yarad·alah(내려오다·올라가

다)예요 — 올라간 침상에서 못 내려온 왕(4절), "내려오라"는 명령(9절), 도리어 "내려온" 불(10절), 끝에 "함께

내려가라"(15절)가 한 동사로 부딪쳐요. 사람이 명한 '내려오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서 온 '내려옴'만 이

루어져요. 또 하나, 1:13의 nefesh·yaqar(생명을 귀히 봄)가 사름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살려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왕의 낙상과 신탁의 좌절과 한 죽음이에요 — 어디서 떨어졌고, 어

디에 물었고, 어떤 불이 내렸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빗나간 길을 그냥 두지

않고 가만히 막아서시는 손 같아요. 왕은 곁의 하나님을 지나쳐 먼 에그론에 물었는데(2절), 그 사신이 길을

다 가기 전에 한 말씀이 그 길목에 서요(3절). 본문은 왕을 길게 비난하지 않아요 — 다만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 없어서"(3절)라는 되물음으로, 곁에 계신 분을 한 칸 가리켜요. 권 전체로 보면 17장에서 북왕국이 "여호와

를 배반하였음이라"로 멸망하고, 25장에서 남왕국이 함락되는데도, 그 긴 심판의 끝에 여호야긴의 석방이 놓

여요. 1장은 그 권의 첫머리에서 이미 그 결을 한 칸 비춰요 — 두 번 사르던 불도 무릎 꿇은 한 사람 앞에서

멈춰요(13·15절). 심판의 말씀이 곧게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 생명을 귀히 보아 달라는 한 간구가 살아남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막아선 말씀은 곧고 단호한데(4절), 그 곁에 한 무릎의 살아남음이 놓여요(13·15절)

— 사름과 살림이 한 산꼭대기에 같이 있어요. 본문은 두 분대를 사른 까닭도, 셋째를 살린 까닭도 풀어 설명

하지 않아요. 그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둬요. 또 하나 더 큰 긴장은, 직전 권이 한 화살로 닫혔는데(왕상 22:34)

이 권이 또 한 왕의 빗나간 물음으로 곧장 열린다는 거예요 — 아합의 죽음도 그 대물림을 끊지 못했어요(왕

상 22:53). 한 죽음이 또 다른 빗나감으로 이어지는 긴장이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두 분대의 불이 무엇을 가른 것인지, 셋째 부장의 무릎이 무엇을 비춘 것인지, 엘리야가 이 마지막 막아섬

뒤 어디로 가는지는 1장 안에서 풀리지 않아요. 그 마지막 물음은 곧 다음 장(엘리야의 승천)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떨어진 다락에서 막아선 길로, 불의 산꼭대기에서 함께 내려간 길로 옮

겨 가는 운동이에요. 빗나간 물음(1~2절)이 막아선 말씀으로(3~8절), 두 분대의 불로(9~12절), 꿇은 무릎과

"함께 내려가라"로(13~15절), 직접 전한 말씀과 죽음으로(16~17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1장이 새 권의 첫 박

자를 놓아요 — 직전 권 22:53의 대물림된 악이, 여기서 곧바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서요. 그런데 이 첫 장

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엘리야가 이 막아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하고, 2장

에서 그가 회리바람으로 들려 올라가요. 22장이 권의 닫힘이면서 다음 권의 손잡이였다면, 2KI 1장은 권의 열

림이면서 동시에 한 예언자의 마지막 막아섬이에요. 한 왕이 말씀대로 죽고, 한 예언자가 다음 장에서 들려 올

라가요.

P05 김미영: 새 권의 첫 장이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7절이 다음 장을 미는 손 같아요. '왕이 엘리야

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니라'는 그 한 문장이요. 아합도 말씀대로 죽었고(왕상 22:38), 그 아들 아하시

야도 말씀대로 죽어요. 빗나간 물음도, 두 분대의 불도, 이 대물림을 한 번에 끊지는 못해요 — 다만 한 예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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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듭 막아설 뿐이에요. 저는 한 죽음이 또 한 죽음으로 이어지는데도, 그 길목마다 끝내 한 말씀이 막아선

다는 그 결이 무거워요. 이 권은 그 막아섬을 엘리사에게로(2장) 넘기며 길게 이어 가요. 그 갑절의 영감이 누

구에게 어떻게 임할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빗나간 물음에서 막아선 말씀으로, 두 분대의 불에서 한 무릎의 간구로, 멀리 돌려

보낸 선언에서 마주 선 성취로 — 그러나 그 막아섬이 다음 장에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갑절 영감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직전 권을 닫은 대물림된 악이 새 권의 첫 장에

서 다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섰고, 그 예언자는 곧 들려 올라갑니다. 다음 장은 그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오르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는 데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2-3 — 왕이 에그론에 물은 것과 '없어서'의 되물음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병든 왕이 처음 한 일이 곁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고(2절), 막아선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3절) 되묻는다. 본문은 왕의 속내를

적지 않는다 — 왜 먼 신을 택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 동작을 '미신 일반'으로 닫지

않고, 결과를 물은 왕에게 방향을 되묻는 후렴(3·6·16절)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5-8 — 사신이 도중에 돌이키고 묘사 한 줄로 왕이 엘리야를 알아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사신들은 에그론에 닿기 전에 길을 돌이켜 돌아오고(5절), 왕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가죽 띠를 띠었더이

다"(8절)라는 외양 한 줄로 그가 엘리야인 줄 안다. 본문은 사신들이 왜 그 말 한마디에 길을 돌이켰는지,

왕이 그 묘사로 무엇을 떠올렸는지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알아봄을 '예언자의 권위'로 단정하지 않고,

묘사 한 줄과 그것으로 그를 안 형태로만 보존.

Q3. 1:9-12 — 두 오십부장과 그 무리를 사른 하늘의 불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두 부장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9·11절) 하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사르리라"(10

절) 하고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른다. 본문은 이 불의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부장 개인의 죄도,

엘리야의 분노도 적지 않는다. 이 불을 '예언자의 보복'으로 닫지 않고, "왕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

의 부딪침이라는 esh·shamayim의 형태로만 보존 — 그 불이 무엇을 가른 것인지의 속은 비워 둔다.

Q4. 1:13-15 — 무릎 꿇은 셋째 부장의 살아남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셋째 부장은 같은 직책·같은 인원으로 왔으나 무릎을 꿇고 "내 생명을 귀히 보소서"(13절) 빌고,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15절) 하여 살아남는다. 본문은 그 무릎과 살아남음 사이를 직접 잇대어

설명하지 않는다 — '겸비했으므로 살았다'고 결론을 붙이지 않는다. 이 살아남음을 '겸비의 보상'으로 닫지

않고, 명령조로 온 둘과 꿇은 한 사람의 다른 끝이라는 nefesh·berekh의 형태로만 보존.

Q5. 1:15-17 — 엘리야가 함께 내려가 직접 전하고 왕이 말씀대로 죽은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야는 사자의 "함께 내려가라"(15절)는 말에 직접 왕에게 가, 사신에게 들려 보낸 그 말씀을 한 번 더 그

대로 전하고(16절), 아하시야가 그 말씀대로 죽는다(17절). 멀리 돌려보낸 선언이 끝내 그 사람 앞에 마주

선다. 본문은 그 마주 섬과 죽음 사이의 시간·정황을 자세히 적지 않는다. 이 성취를 '심판의 승리'로 닫지

않고, 4·16절의 선언과 17절의 성취라는 수미의 형태로만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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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1·17-18 — 한 죽음 뒤에 또 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대물림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1절이 "아합이 죽은 후에"로 직전 권의 끝을 받아 들고(왕상 22:34·53), 17절에서 아하시야가 또 말씀대로

죽으며 아우 요람이 대를 잇는다. 아합의 죽음도, 빗나간 물음을 막아선 한 말씀도 그 대물림을 한 번에 끊

지 못한다. 이 이음을 '심판의 완결'로 닫지 않고, 한 죽음 뒤에 또 한 죽음과 대 이음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권의 첫 국면으로 엘리사에게 넘겨지는 다음 장(승천)의 손에 쥐어진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새 권의 첫 장을 닫고 다음 장(엘리야의 승천)

으로 이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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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장

2KI-002  ·  역사서  ·  히브리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벧엘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내려가며 세 번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 엘리

사가 세 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2:2·4·6) 하고 따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뒤 "당신의 영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2:9) 구하고 —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을 갈라 엘리

야가 회오리바람으로 오르매(2:11), 엘리사가 떨어진 겉옷을 주워 요단을 다시 가르고(2:14) 여

리고의 나쁜 물을 소금으로 고치니 —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이 계승되어 새 예언자의 사역을

여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길갈→벧엘→여리고→요단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1~6절)→요단 강가의 가름과 구함(7~10절)→

불수레와 회오리바람의 하늘(11~12절)→다시 요단·여리고·벧엘 길(13~25절)로 옮겨 다님. 내려감에서 들

림을 지나 돌아옴으로.

무대의 방향: 떠남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던 걸음이 한 사람의 들림으로 솟았다가, 이어받은 자가 물을 건

너 사역의 땅으로 돌아오는 걸음으로 굳어짐.

소품: 겉옷(8·13·14절), 같은 요단의 물(8·14절), 불수레와 불말(11절), 회오리바람(1·11절), 새 그릇과 소금

(20절), 찢긴 옷(12절).

소품의 도드라짐: 한 겉옷이 세 번 손을 거침(엘리야가 가름 8·떨어짐 13·엘리사가 가름 14) — 떠난 자의

외투가 받은 자의 손에 같은 능력으로 옮겨감.

소재의 결: 처음은 동행·계승(머물라·떠나지 않음·선생·겉옷·갑절·영), 가운데는 떠남·받음(불수레·회오리

바람·아버지·찢음·주움·머물렀다), 끝은 새 사역(나쁜 물·소금·고침·조롱·암곰).

형식 소재: 머물라·떠나지 않음(shev na / eezovkha lo 2·4·6절)과 데려가심(laqach 1·9·10절)의 두 축, 겉옷

(adderet 8·13·14절)이 묶는 두 가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짙은 작별의 공기 — 세 번의 "머물라"(2·4·6절)와 세 번의 "떠나지 아니하리이다"가 헤어짐이 정해진 길을

끝까지 같이 걷는 결을 비춤.

고요한 동행과 별안간의 불의 겹침 — 묵묵히 내려가는 걸음(1~6절)과 불수레·회오리바람이 별안간 한 사

람을 채 가는 일(11절)이 한 길 위에.

담담함에서 불로 다시 빛으로 옮기는 명암 — 흐린 길(1~6)→타오르는 불(11)→옷을 찢는 슬픔(12)→다시

갈라지는 물과 절하는 무리(13~15)→맑은 근원(19~22)→거친 길(23~24).

맹세·구함·부르짖음·물음의 어조 — "맹세하노니"(2·4·6절), "갑절이 있게 하소서"(9절), "내 아버지여"(12

절), "어디 계시니이까"(14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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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자락이 물을 치는 소리(8·14절)·불과 바람의 소리(11절)·옷이 찢기는 소리(12절)의 감각.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15절) — 멀찍이 지켜본 무리가 같은 가름을 보고 한 영의 머묾을 알

아보고 엎드린 조용한 인정.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서 나가더니."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회오리바람의 떠남 예고로 열려, 이어받은 자가 갈멜을 거쳐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데로 닫힘 — 떠나는 자

의 마지막 길과 이어받은 자의 첫 걸음.

'회오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실 때'(1절)는 처음부터 결말을 알리는 예고 — 1~10절의 모든 걸음이 그 정해

진 떠남을 향함.

1절(떠남의 예고)과 25절(사역의 돌아옴) 사이에 영의 갑절을 구함(9절)과 같은 물을 다시 가름(14절)이 새

겨짐.

길갈을 나서는 첫걸음(1절)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걸음(25절)으로 — 한 떠남이 계승·회복·거친 길을

거쳐 새 사역의 돌아옴으로 굳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야(세 번 "머물라" 함·겉옷으로 요단을 가름·"무엇을 구하라" 물음·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감), 엘

리사(세 번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함·영의 갑절을 구함·부르짖으며 옷을 찢음·떨어진 겉옷으로 다시 가름

·나쁜 물을 고침), 선지자의 무리(데려가실 줄 아느냐 물음·멀찍이 지켜봄·한 영의 머묾을 알아보고 엎드

림), 여리고 사람들(나쁜 물을 고쳐 달라 청함), 길의 젊은이들(조롱함), 무대 중심의 여호와(회오리바람으

로 올리시고 그 영을 엘리사 위에 머물게 하심).

중심 사상: '한 영의 떠남'과 '한 영의 머묾', 그리고 '같은 능력이 이어지는가' —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떠나고(11절), 엘리사는 갑절의 영을 구하고(9절) 같은 표적으로 받았음을 보여 줌(14·21절), 무리가 "영이

머물렀다"(15절) 알아봄.

한 계승과 그 확인의 연쇄: 도입(1~6 동행)→가름(7~8 요단)→구함(9~10 갑절·보면)→떠남(11~12 불수레·

찢음)→받음(13~15 겉옷·머묾)→첫 일들(16~25 거절·고침·조롱).

계승과 검증의 다른 결: 엘리사의 구함(9절)은 들려준 것, 같은 물을 가름(14절)과 나쁜 물의 고침(21절)은

받았음이 이루어진 것 — 본문이 따로 적음.

겉옷과 찢긴 옷(12~13절): 잃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곧바로 떨어진 외투를 주움 — 한 손에서 만난 잃음의

찢김과 이어받음의 주움.

pi shnayim(갑절 9절)과 ruach(머문 영 15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맏아들의 분깃 같은 구함과 떠난 자에

게서 남은 자에게 머문 영.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세 번의 동행 — 회오리바람으로 올리려 하심(1), 길갈→벧엘→여리고→요단으로 세 번 "머

물라"와 세 번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리의 물음과 "잠잠하라"(3·5).

컷 2 (7~8절): 겉옷으로 가른 요단 — 선지자 쉰 명이 멀찍이 섬(7),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 갈라져 둘이 마

른 땅으로 건넘(8).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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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3 (9~10절): 갑절의 영을 구함 — "무엇을 할지 구하라"(9), "당신의 영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9),

"어려운 일이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리되리라"(10).

컷 4 (11~12절): 불수레와 회오리바람 — 불수레와 불말이 둘을 갈라놓고(11),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부르짖고 옷을 둘로 찢음(12).

컷 5 (13~18절): 떨어진 겉옷으로 다시 가름 — 떨어진 겉옷을 주워 돌아옴(13),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며 물을 쳐 다시 갈라짐(14), 무리가 "영이 머물렀다" 하며 엎드림(15), 시신을 찾자는

청과 거절·찾지 못함(16~18).

컷 6 (19~25절): 첫 표적과 거친 길 — 여리고의 나쁜 물 청(19), 새 그릇의 소금을 근원에 던져 고침

(20~22), 벧엘 길의 조롱과 암곰 둘이 마흔둘을 찢음(23~24), 갈멜을 거쳐 사마리아로 돌아옴(25).

컷 3의 경첩 위치: 계승의 준비(컷 1·2)와 계승의 일어남(컷 4·5) 사이, 구함이 끼어듦 — 엘리사의 구함

(9)→엘리야의 '보면'(10)이 '엘리사가 보고'(12)와 '다시 가름'(14)으로 충족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earah(ה ריָּ עיָּ קַח)회오리바람(1·11절).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 바람. / laqach — (סשְׂ 데려가다(1·9·10절). 들 — (ליָּ

려 올라감을 가리킴.

shev na(שֵׁב ניָּא) — 여기 머물라(2·4·6절). 떠나보내려는 말. / eezovkha lo — 떠나지 아니하리이다(2·4·6절).

붙어 있겠다는 맹세.

adderet(אֶַ�רֶת) — 겉옷(8·13·14절). 요단을 두 번 가른 외투. / yechatzu — 갈라지다(8·14절).

pi shnayim(ִניַם 영(9·15절). 엘리야 — (רוּחַ)갑절·두 몫(9절). 맏아들의 분깃을 가리키는 어법. / ruach — (ִ�י שׁשְׂ

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묾.

rekhev esh(ׁרֶכֶב אֵש) — 불수레(11절) · susei esh — 불말(11절). / avi(אָבִי) — 내 아버지(12절).

tzelochit chadashah(새 그릇 20절) · melach(מֶלַח) — 소금(20절). / qereach(ַקֵרֵח) — 대머리(23절) · 

dubbim(ִ�ים .곰(24절) — (�דֻּ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도입(1~6) + 가름(7~8) + 구함(9~10) + 떠남(11~12) + 받음(13~18) + 첫 일들(19~25) — 한 계승(영이 누구

에게 머무는가)이 동행과 가름을 거쳐 같은 표적으로 검증되는 구조.

가름→가름 수미: 엘리야의 겉옷이 가른 요단(8절)과 엘리사의 겉옷이 가른 요단(14절)이 같은 외투로 호

응 — 형태 관찰.

구함(pi shnayim)의 조건절: '영의 갑절'(9절)이 '보면 그리되리라'(10절)에 걸리고, '엘리사가 보고'(12절)로

충족됨 — 구함·조건·봄의 세 매듭.

세 번의 대구(2·4·6절): "머물라"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가 길갈·벧엘·여리고에서 세 번 반복 — 거듭됨

이 동행의 결을 두껍게 함.

'머물렀다(nuach)'의 인정(15절): 떠난 자의 영이 받은 자 위에 머문 것을 무리가 알아보고 엎드림 — 계승

의 외적 확인을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길갈·벧엘·여리고·요단 — 요단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 옛 성소·도시들로 출애굽·여호수아 전승이 깃든

지형. 엘리야의 마지막 길의 무대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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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adderet) — 근동 예언자가 두르던 외투로 부름과 계승의 표지. 왕상 19:19 겉옷을 던진 일과 이어지는

8·13절의 배경.

장자의 갑절(pi shnayim) — 근동·이스라엘 상속법의 맏아들 두 몫의 분깃(신 21:17). 엘리사가 '영의 갑

절'을 구한 9절의 어법 배경.

불수레·마병 — 근동에서 신적 권능·군대의 상징.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12절)의 배경.

새 그릇에 담은 소금 — 근동에서 정결·언약·보존의 표상. 여리고 물 근원에 던진 20~21절의 배경.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9절의 '영의 갑절'을 엘리야보다 두 배 큰 사람이 아니라 맏아들의 분깃을 구한 계

승의 어법으로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8·14 ↔ 수 3:14-17 (요단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넘 — 겉옷으로 가른 요단이 닿는 옛 도하)

왕하 2:8·13 ↔ 왕상 19:16·19-21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 엘리사를 부름 — 2장 계승의 직접 전사)

왕하 2:9 ↔ 신 21:17 (맏아들에게 두 몫의 분깃을 줌 — '영의 갑절'의 상속 어법)

왕하 2:9·15 ↔ 민 11:17·25 (모세의 영을 칠십 장로에게 나누어 두심 — 영의 전이가 닿는 옛 장면)

왕하 2:11 ↔ 창 5:24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 — 죽음을 보지 않은 들림이 닿는 옛 사건)

왕하 2:12 ↔ 왕하 13:14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부름 — 같은 부름이 그에

게 돌아옴)

왕하 2:19-22 ↔ 수 6장 (여리고와 여호수아의 저주 — 나쁜 물을 고친 일의 지형 배경)

왕하 2:11 ↔ 말 4:5-6 (보라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 들려 올라간 엘리야의 후대 메아리)

왕하 2장 ↔ 왕하 4-8장 (엘리사의 표적들 — 2장에서 열린 사역이 펼쳐지는 직후 흐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회오리바람이 한 사람을 데려가시려는 날의 아침. 자막 —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

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을 나선다. 엘리야가 말한다 —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답한다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

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간다. 선지자의 무리가 나와 엘리사에게 묻

는다 —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 아느냐. 엘리사가 답한다 — 나도 아노니 너

희는 잠잠하라. 같은 말, 같은 따라감이 벧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거듭된다. 요단에 이르자 선

지자 쉰 명이 멀찍이 마주 서서 지켜본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친다. 자막 — 물이 이리저리 갈라

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더라.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말한다 —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답한다 — 당신의 영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말한다

—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리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못 되

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별안간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부르짖는다 —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

거와 그 마병이여. 다시 보이지 아니하매,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는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

옷을 줍는다. 그것을 들고 돌아와 요단 물가에 선다.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말한다 —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

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자막 —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에 있던 선

지자의 무리가 그를 보고 말한다 —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들이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서 땅에 엎드린다. 그들이 청한다 — 우리에게 힘센 자 쉰 명이 있으니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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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를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만류하나 그들이 강청하매 보내니, 사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 화면이 여리고로 옮겨 간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한다 — 이 성읍의 위

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말한다 —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로 가져오라. 그가 물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던지며 말한다 —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떨어짐이 없으리라. 자막 —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더라. 거기서 벧엘로 올라

가는 길에, 젊은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한다 —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돌

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그중 마흔두 명을 찢는다.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온다. 페이드아웃. 한 사역이 열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떨어진 겉옷을 주운 손 — 영의 갑절을 구하고 같은 물을 다시 가르다"

초벌 부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벧엘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내려가며 세 번 '여기 머물라' 하나 엘리사가 세

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2:2·4·6) 하고 따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뒤 '당신의 영의 갑절

을 내게 있게 하소서'(2:9) 구하고 —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을 갈라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오르매(2:11),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2:12) 부르짖고 떨어진 겉옷을 주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2:14) 하며 같은 요단을 다시 가르고, 무리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

렀다'(2:15) 하며 절하니 — 여리고의 나쁜 물을 소금으로 고치고 새 사역을 여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

이 계승되는 2KI flow의 첫 국면을 여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earah·laqach·shev_na·eezovkha·adderet·yechatzu·pi_shnayim·ruach·rekhev_esh·susei_esh·avi·melach·qereach·dubbim

등 14+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가름→가름 수미 + 구함·조건·봄의 세 매듭 + 세 번의 대구 + ANE 길갈·요단·

겉옷·갑절·불수레·소금)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의 첫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9의 '영의 갑절'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 배 위대함'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맏아들의 분깃(신 21:17)을

가리키는 pi shnayim의 어법과 '구함·보면·받음'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의 속은

비워 둠.

2:11의 회오리바람·불수레 승천을 '죽지 않음의 교리'로 끌고 가지 않고, searah·rekhev_esh 어휘와 창 5:24

가 닿는다는 형태로만 기록. 엘리야의 이후 행방을 본문이 적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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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의 '어디 계시니이까'를 '믿음의 의심/확신' 도식으로 닫지 않고, 같은 겉옷·같은 가름과 엘리야의 하나

님을 부른 어구의 형태로만 둠.

2:19-22의 소금으로 고친 물을 '소금의 효능'이나 '상징의 의미'로 단정하지 않고, 새 그릇·소금·근원·'여호

와의 말씀이 고쳤다'(21절)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2:23-24의 조롱과 암곰을 '심판 신학'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닫지 않고, qereach 조롱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저주, 수풀의 암곰 둘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무게의 속은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장은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

께 길갈에서 벧엘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내려가며 세 번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 엘리사가 세 번 "내가 당신

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2:2·4·6) 하고 따라가고,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뒤 "내가 떠나기 전에 무

엇을 할지 구하라" 하매 엘리사가 "당신의 영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2:9) 구하고 엘리야가 "나를 데려가

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리되려니와"(2:10) 답하니 —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을 갈

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가매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2:12) 부르

짖고 옷을 찢으며 떨어진 겉옷을 주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2:14) 하고 같은 물을 다

시 가르고, 무리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2:15) 하며 절하고, 엘리사가 새 그릇의 소금으로 여

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며(2:19-22), 벧엘 길의 조롱에 암곰 둘이 마흔둘을 찢는(2:23-24),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이 계승되어 새 예언자의 사역을 여는 장이다.

한 문단: 회오리바람이 한 사람을 데려가시려는 날. 엘리야가 길갈을 나서며 "여기 머물라" 하고, 엘리사가 "떠

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끝까지 따른다. 같은 말과 같은 따라감이 벧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

로 세 번 거듭된다. 요단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 갈라져 둘이 마른 땅으로 건넌다. 엘리야가 묻

고, 엘리사가 영의 갑절을 구한다. 엘리야가 답한다 —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리되리라. 길을 가

며 말할 때 별안간 불수레와 불말이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간다. 엘리사가 보고 부르

짖는다 —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기 옷을 둘로 찢고, 떨어진 겉옷을 줍는다. 그 겉옷으

로 같은 요단을 다시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니, 물이 다시 갈라진다. 무리가 한 영의 머묾을 알아보고

엎드린다. 엘리사가 새 그릇의 소금으로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고, 벧엘 길의 조롱에 암곰 둘이 마흔둘을 찢

는다. 갈멜을 거쳐 사마리아로 돌아온다. 한 사역이 열린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길갈→벧엘→여리고→요단으로 내려갔다 한 사람이 들리는 무대. 겉옷·같은 요단의 물·불수레·회오리바람·새

그릇과 소금·찢긴 옷 — 동행과 계승에서 떠남과 받음을 거쳐 첫 표적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짙은 작별의 공기. 고요한 동행과 별안간의 불의 겹침. 맹세·구함·부르짖음·물음의 어조. 한 영의 머묾을 알아본

무리의 엎드림(15절).

3 시작과

끝

'회오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실 때'(1절)로 열려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25절)로 닫힘. 떠남의 예고와 사역의

돌아옴 사이에 영의 갑절을 구함(9절)과 같은 물을 다시 가름(14절)이 새겨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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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

물·사상

세 번 "머물라" 한 엘리야. 세 번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한 엘리사. 작별을 알고 묻는 선지자의 무리. 나쁜 물을

청한 여리고 사람들. 조롱한 젊은이들. 회오리바람으로 올리시고 그 영을 머물게 하신 여호와. 중심은 '한 영의

떠남과 머묾'(pi shnayim 9절·ruach 15절).

5 장면 컷 세 번의 동행(1~6)/겉옷으로 가른 요단(7~8)/갑절의 영을 구함(9~10)/불수레와 회오리바람(11~12)/떨어진 겉옷

으로 다시 가름(13~18)/첫 표적과 거친 길(19~25) 6컷. 컷 3은 준비와 일어남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겉옷(adderet)의 수미(8·14절). 구함과 받음의 다른 결(영의 갑절 vs 같은 가름). '봄'과 '받음' 사이의 비움(10·12

절). 조롱과 암곰의 비워진 무게.

7 동영상 회오리바람의 예고 → 세 번의 동행 → 겉옷으로 가른 요단 → 영의 갑절을 구함 → 불수레와 회오리바람 → 떨

어진 겉옷과 머문 영 → 나쁜 물의 고침과 거친 길 → 사마리아로의 돌아옴.

8 초벌 제

목·부제

"떨어진 겉옷을 주운 손 — 영의 갑절을 구하고 같은 물을 다시 가르다"

9 기도·내

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머문 동행은 없는지, 받기를 구하면서도 눈을 떼어 보지 못한 곳은 없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권의 머리에 둔 계승의 매듭: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흘러가는 권이다. 그 머리

에서 본문은 먼저 한 가지를 세워 둔다 — 예언자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이어지는가.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

를 올리려 하실 때(2:1), 엘리사는 세 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2:2·4·6) 하며 끝까지 따른다. 요단에

서 그는 재물도 권세도 아니라 "영의 갑절"(2:9)을 구한다 — 맏아들의 분깃(신 21:17)을 가리키는 어법으로.

엘리야는 그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답하고(2:10), 엘리사는 끝까

지 눈을 떼지 않아 "보고"(2:12) 받는다. 떨어진 겉옷으로 같은 요단을 다시 가르고(2:14), 무리가 "엘리야의 영

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2:15) 알아본다. 본문은 한 예언자의 떠남이 말씀의 끝이 아니라 다른 손으로의 이

어짐임을 권의 첫 장에 새기고 시작한다.

2. 결 2 — 같은 겉옷이 가른 같은 물: 본문의 수미는 한 외투에 걸려 있다. 8절은 엘리야의 손이다 —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14절은 엘리사의 손이다 —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같은 요

단이 두 번 갈라지는데, 한 번은 떠나는 자가, 한 번은 받은 자가 친다. 그런데 본문은 그 두 가름 사이에 한 물

음을 끼워 둔다 —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2:14). 엘리사는 자기 능력으로 치지 않고, 떠

난 스승의 하나님을 부르며 친다. 그 가름은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짐을 보여 준다. 본문

은 그 한 칸의 결을 풀어 설명하지 않고, 같은 외투·같은 물·같은 가름의 형태로만 새겨 둔다. 멀찍이 지켜본

무리가 그것을 보고 한 영의 머묾을 알아보고 엎드린다(2:15).

3. 결 3 — 받은 영의 첫걸음, 살림과 거침: 2장은 계승의 검증과 그 첫 사역을 따로 둔다. 같은 물을 가른 것

(2:14)이 받았음의 표지라면,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친 것(2:21)은 받은 능력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로 흐름을

보여 준다 — 새 그릇의 소금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떨어짐이 없으리라" 한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깨끗한 한

결만은 아니다. 곧이어 벧엘 길의 조롱("대머리여 올라가라" 2:23)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암곰 둘이 마흔둘을 찢는(2:24) 거친 컷이 나란히 온다. 본문은 나쁜 물을 살린 일과 거친 길의 일을 같은 무게

로 겹치지 않고 따로 적되, 갓 이어받은 예언자의 사역이 살림과 거침을 함께 안고 열림을 권의 첫 장에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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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상 19:16·19-21 — 엘리사를 부르라 하심과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 부른 일 — 2장 계승의 직접 전사.

수 3:14-17 — 요단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넘 — 2:8·14 겉옷으로 가른 요단이 닿는 옛 도하.

수 6장 — 여리고의 함락과 여호수아의 저주 — 2:19-22 여리고 물을 고친 일의 지형 배경.

신 21:17 — 맏아들에게 두 몫의 분깃을 줌 — 2:9 '영의 갑절'의 상속 어법.

민 11:17·25 — 모세의 영을 칠십 장로에게 나누어 두심 — 영의 전이가 닿는 옛 장면.

창 5:24 —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 — 2:11 죽음을 보지 않은 들림이 닿는 옛 사건.

왕하 13:14 —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부름 — 2:12의 부름이 그에게 돌아

옴.

말 4:5-6 — 보라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 들려 올라간 엘리야의 후대 메아리.

왕하 4-8장 — 엘리사의 표적들 — 2장에서 열린 사역이 펼쳐지는 직후 흐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1의 '회오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서 시작한다 — 떠남이 정해진 길의 첫걸음, 작별을 향한

한 동행에 선다.

멈춤 1: 2:9에서 멈춘다 — '당신의 영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재물도 권세도 아니라 영을 구한 그 구

함을 쥔다.

멈춤 2: 2:13에서 멈춘다 —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더라.' 자기 옷은 찢고 떨어진 외투는 줍는

한 손을 쥔다.

끝: 2:15에서 멈춘다 —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떠남으로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한 영이 어

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세 번의 동행(1~6)·겉옷으로 가른 요단(7~8)·영의 갑절을 구함(9~10)·불수레와 회오리바람(11~12)·떨

어진 겉옷과 머문 영(13~18)·첫 표적과 거친 길(19~25)의 여섯 컷 완결

[x] 가름→가름 수미(8 ↔ 14)와 구함·조건·봄의 세 매듭(9·10·12)·세 번의 대구(2·4·6) 구조

[x] 떨어진 겉옷과 '어디 계시니이까'(13·14)·왕상 19:19 부름과 2장 계승의 다리

[x] '엘리야의 영이 머물렀다'(2:15)와 권 spine의 첫 국면(엘리사의 사역)·destination(예언자를 통한 말씀의

이어짐)의 정박

[x] 왕상 19장 부름·수 3장 요단·왕하 4-8장 표적으로 열린 이월(권의 첫 매듭·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정박)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

리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히스기야·므낫

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으로 움직인다 — 2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문이다. 권의 머리에서 본문이 먼저 세우는 것은 한 예언자의 표적이 아니

라 '예언자를 통한 말씀이 누구의 손에 이어지는가'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떠나고(2:11), 그의 영의 갑절

이 엘리사에게 구해지고(2:9), 같은 겉옷이 같은 요단을 다시 가르고(2:14), 무리가 그 머묾을 알아본다(2:15).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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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이 첫 장에서는 '예언자의 말씀을 끊기지 않게 이으심'이라는 결로 먼저 비친다.

2KI flow의 heart,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에 배인

오래 참으심이, 17장의 부고로 무겁게 닿기 전에, 2장에서는 그 '모든 선지자'의 계보가 끊기지 않게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영을 이으시는 성실의 결로 온다. 한 권이 길게 멸망을 향해 갈 텐데도, 그 첫 장은 심판의 어두움

이 아니라 말씀의 이어짐으로 문을 연다 — 멸망의 권이 그 머리에 예언자의 계승을 두는 까닭은, 경고의 말씀

이 마지막까지 끊기지 않을 것임을 먼저 새겨 두기 위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엘리사 위에 머문 영

(2:15)은 모세의 영이 칠십 장로에게 나뉜 옛 장면(민 11:25)과, 후대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말 4:5)는 약

속으로 이어지는, 끊기지 않는 말씀의 한 매듭이다. 권의 첫 국면이 여기서 열리고, 들려 올라간 한 예언자의

영을 받은 새 손이 4-8장의 표적들로 권의 사역을 펼쳐 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떠나는 예언자의 마지막 동행(2:2·4·6)에서 영의 갑절을 구한 봄(2:9·12)으로, 불수레가 둘을 가른 떠남(2:11)

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같은 물을 다시 가른 받음(2:14)으로, 한 영의 머묾을 무리가 알아본 인정(2:15)에서 나

쁜 물을 고친 첫 표적(2:21)으로 / 한 권의 머리에서 다음 장의 사역으로(2:25) — 한 예언자가 떠나도 말씀의

능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권 전체가 길게 펼쳐 갈 '예언자를 통한 말씀'을 누구의 손에 이어 둘지를 한 계승

으로 세워 권의 문을 여는 운동이다. 세 번의 동행(1~6절)이 겉옷으로 가른 요단으로(7~8절), 영의 갑절의 구

함으로(9~10절), 불수레와 회오리바람으로(11~12절), 떨어진 겉옷과 머문 영으로(13~18절), 첫 표적과 거친

길로(19~25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으로 권의 첫 국면을 이루고, 2장은

그 국면의 머리 —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 호 전체가 '경고에서 부분적 개혁으로, 개혁에서도 끊기지

않은 우상으로, 그러나 그 끝에서도 보존되는 다윗 집의 불씨'를 향해 움직여 갈 텐데, 그 긴 운동의 첫 동작이

'말씀의 손을 잇는 일'이다. 그런데 2장의 벡터는 권을 열며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같

은 물을 가르고 나쁜 물을 고친 그 능력이 3장 이하의 표적들로 이어지는 다리다. 한 사람의 떠남이 한 권의

첫 매듭을 두고, 이어받은 자의 첫 표적이 다음 장을 연다. 작별과 출발이 한 장의 두 끝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스승의 작별과 한 제자의 출발이다 — 누가 어느 길을 걸었고, 어떻게 불수레로 들려 올라갔고, 누

가 떨어진 겉옷을 주웠고, 나쁜 물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예언자가 떠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끊기지 않게 이으시는 손이다.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떠나지만

(2:11), 같은 영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구해지고(2:9), 같은 겉옷이 같은 물을 다시 가르고(2:14), 무리가 그 머묾

을 알아본다(2:15). 사람의 길이 끝나도 자기 말씀을 이을 사람을 세우시는 그 성실이 표면 아래에서 움직인

다. 둘째, 구함과 봄을 통과해 받음에 이르게 하시는 결이다. 엘리사는 재물이 아니라 영을 구하고(2:9), 끝까

지 눈을 떼지 않아 보고(2:12) 받는다 — 받음이 거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본 자에게 주어진다는 본

문의 결이다. 셋째, 멸망의 권 머리에 둔 보존의 첫 신호다.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무너져 가는 권이지만, 그 첫

장은 심판이 아니라 말씀의 이어짐으로 연다. 본문은 엘리야의 떠남을 한 사람의 끝으로 닫지 않고, 그 영이

머문 새 손이 곧 나쁜 물을 고쳐 죽음과 떨어짐을 거두는 일(2:19-22)로 흐르게 한다. 그러나 그 첫걸음에 거

친 한 컷(2:23-24)을 나란히 두어, 새 사역이 살림과 거침을 함께 안고 열림을 정직하게 적는다 — 한 영이 끊

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를, 멸망을 향해 갈 권의 머리에 먼저 새겨 두고 다음 장으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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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떠남이 정해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머물러 버린 동행은 없는가 — 세 번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요단까지 따라간 그 걸음처럼. 그리고 나는 받기를 구하면서도 정작 눈을 떼어 보지 못

한 곳은 없는가 — 떠나는 그 순간까지 보아야 받는다던 그 봄을, 나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헌신적인 제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떠남이 정해

진 스승을 세 번이나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요단까지 따라간 한 걸음을 보여 주고, 재물도 권세도 아

니라 영의 갑절을 구한 한 구함을 보여 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도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같은 물 앞에 다시 선

한 손을 보여 주고, 그 손이 같은 요단을 다시 가른 일(2:14)을 새겨 둔다. 동행과 구함과 이어받음이 한 권의

첫 장에 나란히 놓인 이 계승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

하고 머물러 버린 동행이 어디인지 보는 일, 받기를 구하면서도 눈을 떼어 보지 못한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나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의 능력 앞에 자기 손을 비춰 보는 일. 한 권이 길게

멸망을 향해 갈 그 머리에서, 본문은 먼저 '말씀이 이어진다'는 한 매듭을 두고 — 그 매듭 너머로 새 손의 사역

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다. 그 이어짐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열왕기하가 한 예언자의 떠남과 한 예언자의 받음으로 그 머리를 여는 그 끝에

서 —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가 같은 물을 가르고 나쁜 물을 고친 그 능력이, 곧 다음 장에서 모압

과의 전쟁과 물과 승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 새 표적으로 이어지며, 2장이 연 '말씀의 계승'이 권의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 간다.

이 권에서 가져갈 한 단어: ruach — 영.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회오리바람이 한 사람을 데려가시려는 날의 아침. 자막 —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을 나섭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 너는 여기 머

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답합니다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갑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나와 묻습니다 —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 아느냐. 엘리사가 답합니다 — 나도 아노니 너

희는 잠잠하라. 같은 말, 같은 따라감이 벧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거듭됩니다. 요단에 이르자

선지자 쉰 명이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칩니다. 자막 —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더라. 엘리야가 묻습니다 —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

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답합니다 — 당신의 영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리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못 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별안간 불수레와 불말들이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보고 부르짖습니다 —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여. 다시 보이지 아니하매,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그것을 들고 돌아와 요단

물가에 서서 칩니다 —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자막 —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

가 건너니라. 맞은편 무리가 보고 말합니다 —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들이 가서 그 앞에 엎

드립니다. 쉰 명이 사흘을 찾되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화면이 여리고로 옮겨 갑니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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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토산이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게 해 물 근

원에 던지며 말합니다 —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떨어짐이 없으리라. 자막

— 그 물이 고쳐졌더라. 벧엘로 올라가는 길에, 젊은이들이 조롱합니다 —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돌이

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마흔두 명을 찢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을 거쳐 사마

리아로 돌아옵니다. 페이드아웃. 한 사역이 열립니다.

성령일 선교사: 회오리바람의 예고에서 열려, 세 번의 동행과 겉옷으로 가른 요단을 지나, 영의 갑절을 구함과

불수레와 회오리바람의 떠남을 거쳐 —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같은 물을 다시 가르고, 한 영의 머묾을 무리가 알

아보며, 나쁜 물을 고치고 거친 길을 지나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떨어진 겉옷을 주운 손 — 영의 갑절을 구하고 같은 물을 다시 가르다"

P02 이진우: "머물라와 떠나지 않으리이다 — 세 번 거듭된 동행 끝의 계승"

P04 최현국: "불수레가 둘을 가른 그 어귀 — 한 사람은 위로, 한 사람은 물을 건너"

P05 김미영: "자기 옷은 찢고 떨어진 겉옷은 줍다 — 잃음과 이어받음이 한 손에서"

P07 오지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 같은 물이 두 번 갈라지다"

P11 나경아: "pi shnayim · ruach — 갑절의 영을 구하니 그 영이 머물렀다"

부제 제안: "엘리야가 길갈·벧엘·여리고·요단으로 내려가며 세 번 '머물라' 하나 엘리사가 세 번 '떠나지 아니

하겠나이다'(2:2·4·6) 하고 따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뒤 '영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2:9) 구하고 — 불

수레와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올리매(2:11), 엘리사가 떨어진 겉옷으로 같은 물을 다시 가르고(2:14) 무리가

'엘리야의 영이 머물렀다'(2:15) 하며 절하니 —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이 계승되어 새 사역을 여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떠나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간 그 걸음 곁으로, 영의 갑절을 구하며 끝까지 눈을 떼지 않은 그

봄 곁으로,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도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같은 물 앞에 다시 선 그 손 곁으로 들어가, 관찰

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떠남이 정해진 길을 세 번이나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끝까지 따라간

한 걸음을 보았습니다 — 그 동행 끝에 영의 갑절을 구하고,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아 마침내 본 그 봄도요. 그리

고 스승을 잃어 자기 옷을 찢으면서도,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같은 물 앞에 다시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는 어디 계시니이까" 물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머물러 버린 동행은 없

는지, 받기를 구하면서도 정작 눈을 떼어 보지 못한 곳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떠난 자의 영이 남은

자에게 끊기지 않고 머무는 그 결 앞에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한 권의 첫 국면에서 다음 장

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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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장은 한 예언자의 떠남에서 다른 예언자의 받음으로, 영을 구함에서 그 영이 머묾

으로 움직여요. 1~6절이 세 번의 동행, 7~8절이 겉옷으로 가른 요단, 9~10절이 영의 갑절과 '보면', 11~12절이

불수레와 회오리바람, 13~18절이 떨어진 겉옷과 머문 영, 19~25절이 첫 표적과 거친 길이에요. 권 전체의 흐

름에서 보면,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

씨를 보존하심'이고, 국면 분절로는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

왕국의 멸망,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2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문이에요. 한 권이 길게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머리에서, 먼저 예언자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이어지는지를 세워 두고 시작해요. 권은 여기서 자기 척추의 첫 매듭 — '예언자를 통한

말씀'이 끊기지 않고 이어짐 — 을 두고 펼쳐져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9의 pi shnayim(영의 갑절)과 2:15의 ruach(엘리야의 영이 머물렀다)가 한 장

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구한 갑절의 영이 떠난 자에게서 남은 자 위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adderet(겉옷 8·13·14절)예요 — 같은 외투가 같은 요단을 두 번 가르며 능력이 옮겨감을 보여 줘요. 한 영이

떠나고도 끊기느냐 이어지느냐 하나로 두 예언자의 무게가 한쪽으로 옮겨가요. 또 하나, laqach(데려가심

1·9·10절)와 searah(회오리바람 1·11절)가 한 사람의 떠남을 거듭 가리켜요. melach(소금)와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21절)가 첫 표적을 닫아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스승의 작별과 한 제자의 출발이에요 — 누가 어느 길을 걸었고, 어

떻게 들려 올라갔고, 누가 떨어진 겉옷을 주웠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한 예언자가 떠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끊기지 않게 이으시는 손 같아요. 본문은 엘리야의 떠남을 한 사람의 끝으로만 두지 않아요 —

같은 영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구해지고(9절), 같은 겉옷이 같은 물을 다시 가르고(14절), 무리가 그 머묾을 알

아봐요(15절).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흘러가는 권인데, 그 머리에 본문은 먼

저 '말씀이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한 매듭을 둬요. 사람의 길이 끝나도, 자기 말씀을 이을 사람을 세우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사람은 위로 들려 올라가는데(11절), 다른 한 사람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다가(12

절) 곧바로 떨어진 겉옷을 줍고 같은 물 앞에 서요(13~14절). 떠남의 슬픔과 이어받음의 일어섬이 한 절 안에

겹쳐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갓 이어받은 예언자의 첫걸음이 두 결로 갈린다는 거예요 — 나쁜 물을 고쳐 죽

음과 떨어짐을 거두는 일(19~22절)과, 길에서 조롱을 받아 암곰 둘이 마흔둘을 찢는 거친 일(23~24절)이 나란

히 와요. 살림과 거침이 한 사역의 첫 컷에 같이 놓이는 긴장이에요. 또 하나, 권이 여기서 첫 매듭을 두어도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쉰 명이 못 찾음 17~18절), 이 새 사역이 어디로 가는지

는 안에서 풀리지 않아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지는 다음 장들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아래로 내려가던 마지막 길에서 위로 들리는 승천을 지나, 물을 건너

사역의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이에요. 세 번의 동행(1~6절)이 겉옷으로 가른 요단으로(7~8절), 영의 갑절의 구

함으로(9~10절), 불수레와 회오리바람으로(11~12절), 떨어진 겉옷과 머문 영으로(13~18절), 첫 표적과 거친

길로(19~25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2장이 한 권의 첫 국면을 열어요 — 25절의 사마리아로의 돌아옴이 엘리사

의 본격 사역의 무대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첫 국면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같은 물

을 가르고 나쁜 물을 고친 그 능력이, 3장 이하의 표적들로 이어지는 다리예요. 한 사람의 떠남이 한 권의 첫

매듭을 두고, 이어받은 자의 첫 표적이 다음 장을 열어요. 작별과 출발이 한 장의 두 끝에서 맞물려요.

P05 김미영: 한 권의 첫 국면이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5절이 다음 장을 미는 손 같아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그 한 문장이요. 한 예언자는 떠났는데, 그 영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이

하의 나쁜 물을 고치는 첫 일이 곧바로 와요 — 받은 능력이 곧 사람을 살리는 일로 흘러요. 저는 한 사람의 끝

27



이 한 사역의 끝이 되지 않는 그 결이 가벼워요 — 떠남으로도 안 끊긴 말씀이 새 손에서 다시 일하니까요. 한

권이 멸망을 향해 길게 갈 텐데도, 그 머리에 '말씀이 이어진다'는 매듭을 먼저 두는 그 시작을, 2장이 다음 장

의 손에 쥐어 줘요. 그 손에 무엇이 들릴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떠나는 스승을 세 번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로 따라간 동행에서 영의 갑절을 구한

봄으로, 불수레가 둘을 가른 떠남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같은 물을 다시 가른 받음으로, 한 영의 머묾을 무리가

알아본 인정에서 나쁜 물을 고친 첫 표적으로 — 그렇게 한 권의 첫 매듭이 다음 장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권이 멸망을 향해 길게 흐르기 전에, 먼저 예언자의 말씀

이 끊기지 않고 이어짐을 세워 둡니다. 다음 장은 그 엘리사가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과 승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 데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2-6 — 세 번 거듭된 "머물라"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야가 세 번 "여기 머물라"(2·4·6절) 하고, 엘리사가 세 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다. 본문

은 왜 엘리야가 떠나보내려 했는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간 속내가 무엇인지를 풀어 적지 않는다. 이 거

듭됨을 '제자의 충성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같은 말의 세 번 반복과 동행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2:9-10 — 영의 갑절이 '보는 것'에 걸린 까닭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엘리사가 "영의 갑절"(9절)을 구하자, 엘리야가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리되려니와 그렇지 않

으면 못 되리라"(10절) 한다. 본문은 왜 '봄'이 받음의 조건인지, 그 갑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정하지 않는

다. 이 조건을 신학적 결론으로 닫지 않고, pi shnayim 어법과 '보면'의 어구, 12절의 '엘리사가 보고'라는 형

태로만 보존 — 그 영이 어떻게 머물렀는지의 속은 비워 둔다.

Q3. 2:11 — 회오리바람과 불수레의 승천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불수레와 불말이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다(11절). 본문은 이 들림의 속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그가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쉰 명이 못 찾음 17~18절) 단정하지 않는다. 이 장

면을 '죽지 않음의 교리'로 닫지 않고, searah·rekhev_esh 어휘와 창 5:24가 닿는다는 형태로만 보존.

Q4. 2:13-14 — 떨어진 겉옷과 '어디 계시니이까'의 물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12절) 곧바로 떨어진 겉옷을 주워(13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

니이까"(14절) 하며 같은 물을 친다. 본문은 그 물음의 결이 의심인지 확신인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물

음을 '믿음의 시험/승리'로 닫지 않고, 같은 겉옷·같은 가름과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른 어구라는 형태로만

보존.

Q5. 2:19-22 — 새 그릇의 소금으로 나쁜 물을 고친 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21절) 한다. 본

문은 소금의 효능이나 그 상징의 의미를 풀어 적지 않는다. 이 표적을 '소금의 정결 교훈'으로 닫지 않고, 새

그릇·소금·근원과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는 어구의 본문 형태로만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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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2:23-24 — 조롱과 암곰 둘의 거친 한 컷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대머리여 올라가라"(23절) 조롱한 젊은이들에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마흔두 명을 찢는다(24절). 본문은 그 조롱이 왜 그토록 무거운지, 왜 그 길에서 그 일이 일어났

는지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컷을 '심판의 정당화'나 '윤리적 교훈'으로 닫지 않고, qereach 조롱과 여호와

의 이름으로 한 저주, 암곰 둘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무게의 속은 비워 둔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권의 첫 국면을 열고 다음 장으로 이월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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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3장

2KI-003  ·  역사서  ·  히브리어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끊고 배반하매 여호람·여호사밧·에돔 세 왕이 광야 길로 출정하나 물이

없어 막히고(3:9), 엘리사가 거문고 타는 자를 부르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골짜기에 개천

을 많이 파라"(3:16) 예언하니 이튿날 물이 가득하고, 해 비친 물을 피로 오인한 모압이 노략하

러 내려왔다 도리어 패하며 — 길하레셋 성벽 위에서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매 큰 분노

가 임하여 동맹이 본국으로 물러나는, 거문고와 예언으로 물이 임하고 승세가 성벽 위 번제에

서 멈춘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출정의 회의(3:4~8)→에돔 광야의 메마른 골짜기(3:9~20)→모압 땅의 전장과 길하레셋 성벽

(3:21~27)으로 흐름. 결핍에서 임한 물을 지나 성벽 위 멈춤으로.

무대의 방향: 위엄 있게 출정한 동맹이 물 없는 골짜기에 막혔다가, 임한 물의 빛을 지나, 검붉은 성벽 아래

말 없는 철수로 가라앉음.

소품: 양과 숫양의 털 조공(3:4), 물 끊긴 빈 골짜기(3:9), 거문고(3:15), 개천·구덩이(3:16), 해 비친 붉은 물

(3:22), 성벽 위 한 제단(3:27).

소품의 도드라짐: 거문고의 한 줄 소리(3:15)와 성벽 위의 번제(3:27) — 임함을 여는 소리와 멈춤을 부른

불이 한 장의 두 끝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결핍(배반·물 없음·한탄), 가운데는 임함(거문고·여호와의 손·개천·가득한 물), 끝은 멈

춤(오인·성벽·맏아들·번제·큰 분노·물러감).

형식 소재: 물(mayim 3:9·17·22절)의 세 굴절과 왕(melech 3:9~13·26절)의 부딪침, 거문고(menaggen 3:15

절)와 큰 분노(qetzef 3:27절)의 두 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메말라 있던 공기 — 이레를 행군한 큰 동맹(3:9)이 마실 물 한 모금 앞에 막힘. 큰 힘과 한 모금의 결핍의

겹침.

절박한 위기와 한 줄기 거문고 소리의 겹침 — 물 없는 군대·한탄하는 왕(3:10)과 신탁 앞의 거문고 한 음

(3:15)이 한 골짜기 안에.

메마른 잿빛에서 임한 물의 빛으로, 격렬한 전장에서 검붉은 멈춤으로 출렁이는 명암 — 결핍(3:4~9)→신

탁(3:11~20)→전장(3:21~25)→성벽 위 번제(3:26~27).

한탄·신탁·말 없는 멈춤의 세 어조 — '모압에 넘기려 하신다'(3:10), '개천을 많이 파라'(3:16), 까닭 없이 끊

긴 27절.

마른 목의 갈증(3:9)·거문고의 한 줄 소리(3:15)·성벽 위 번제의 불(3:27)의 감각.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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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3:15) — 신탁 앞에 놓인 한 박자의 거문고 소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유다의 왕 여호사밧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

스리니라."

27절: "그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한 왕의 즉위 연수로 열려, 적군 왕의 성벽 위 번제와 동맹의 설명 없는 철수로 닫힘 — 담담한 통치의 시

작과 까닭 모를 한 멈춤.

즉위 기록(1~3절)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왕의 출정임을 비춤 — 그런 출정에 물이

임함.

1절(사람의 통치)과 27절(사람의 멈춤) 사이에 3:14(여호사밧을 보심)와 3:17(임한 물)이 새겨짐.

담담한 즉위(1절)에서 격렬한 철수(27절)로 — 한 통치가 동맹·결핍·임한 물·갑작스러운 멈춤을 거쳐 까닭

모를 발길로 끝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람(출정을 이끔·물이 끊기자 한탄함·엘리사 앞에 내려감), 여호사밧(동맹에 응하되 선지자를 찾

아 엘리사를 부르는 통로가 됨·엘리사가 그를 보아 응답함), 에돔 왕(동맹의 셋째), 엘리사(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예언자·거문고 뒤에 여호와의 손을 받아 물과 승리를 예언함), 모압 왕 메사(조공을 끊고 배반함

·물을 피로 오인해 패함·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림), 무대 중심의 여호와(거문고 뒤에 손을 내미사

물을 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심).

중심 사상: '사람의 결핍'과 '여호와의 임함', 그리고 '응답의 까닭' — 큰 군대도 물을 못 만들고(3:9), 임함은

군세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심에서 옴(3:14), 임한 물(3:17).

한 결핍과 응답과 멈춤의 연쇄: 도입(3:1~3 즉위)→배반(3:4~5)→동맹(3:6~9 출정·물 끊김)→신탁(3:10~19

한탄·거문고·물 예언)→성취(3:20~25 임한 물·패주)→멈춤(3:26~27 번제·큰 분노·철수).

예언과 멈춤의 다른 결: 엘리사의 말(3:18~19)과 임한 물·패주(3:20~25)는 또렷이 잇닿으나, 길하레셋 앞의

철수(3:27)는 예언과 잇대지 않음 — 본문이 까닭을 비움.

거문고와 개천(3:15~16): 사람이 부른 한 줄기 소리 뒤에 손이 임하고, 사람이 판 빈 구덩이에 사람이 만들

지 못한 물이 가득 참(3:20).

menaggen(거문고 타는 자 3:15)과 qetzef(큰 분노 3:27): 임함을 여는 소리와 멈춤을 부른 설명 없는 분노,

한 장의 두 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3:1~3): 즉위와 평가 —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열두 해 다스림(1), 부모만큼은 아니나 여로보암의 죄

를 따름(2~3).

컷 2 (3:4~9): 배반과 동맹 — 메사가 양 털 조공을 끊고 배반함(4~5), 세 왕이 에돔 광야 길로 출정함(6~8),

이레를 돌았으나 물이 없음(9).

컷 3 (3:10~12): 물의 끊김과 한탄 — 여호람의 한탄(10),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고 신하가 엘리사를 호명

함(11), 세 왕이 내려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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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3:13~19): 거문고와 물의 예언 — 엘리사가 차갑게 말하고 여호사밧을 보아 향함(13~14), 거문고 뒤에

여호와의 손이 임함(15), 개천을 파라·물이 가득하리라·모압을 넘기시리라(16~19).

컷 5 (3:20~25): 임한 물과 모압의 패주 — 이튿날 아침 에돔 쪽에서 물이 가득 참(20), 해 비친 물을 피로 오

인해 노략하러 내려옴(21~23), 동맹이 치니 모압이 패주하고 성읍이 헐림(24~25).

컷 6 (3:26~27): 성벽 위 번제와 철수 — 메사가 뚫으려다 실패함(26), 성벽 위에서 맏아들을 번제로 드림·

큰 분노가 임함·동맹이 본국으로 돌아감(27).

컷 4의 경첩 위치: 결핍의 준비(컷 1~3)와 응답·멈춤(컷 5~6) 사이, 거문고와 신탁이 끼어듦 — 향함(14)→

거문고(15)→개천을 파라(16)가 가득한 물과 패주로 검증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oqed(נקֵֹד) — 목양하는 자(3:4절). 메사를 가리킴. / mered(מֶרֶד) — 배반(3:5·7절).

mayim(ִמַים) — 물(3:9·17·20·22절). 없음→임함→오인의 미끼로 세 번 굴절. / midbar edom — 에돔 광야(3:8

절).

menaggen(נֵַ�ן 여호와의 손 — (ידַ־ישְׂהויָּה)거문고(3:15절). / yad YHWH — (ִ�נּוֹר)거문고 타는 자 · kinnor — (משְׂ

(3:15절).

gevim(ֵ�בִים) — 개천·구덩이(3:16절), "개천을 많이 파라". / nachal(נחַַל) — 골짜기·시내(3:16절).

dam(ם .선지자(3:11·13절) — (ניָּבִיא)피(3:22·23절). 해 비친 물을 모압이 오인함. / navi — (�יָּ

bekhor(שְׂכוֹר�) — 맏아들 · olah(עלֹיָּה) — 번제(3:27절). / qetzef(קֶצֶף) — 큰 분노·통분(3:27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도입(3:1~3) + 배반·동맹(3:4~9) + 한탄·신탁(3:10~19) + 임한 물·패주(3:20~25) + 멈춤(3:26~27) — 한 결핍

이 거문고 뒤의 신탁을 거쳐 임한 물로 풀리고, 그 승세가 성벽 위 번제에서 멈추는 구조.

예언→성취 수미: 엘리사의 말(3:17~19)과 임한 물·패주(3:20~25)가 또렷이 호응하되, 길하레셋 앞 철수

(3:27)는 예언과 어긋남 — 형태 관찰.

물(mayim)의 세 굴절: 결핍(3:9)→임함(3:17·20)→오인의 미끼(3:22~23) — 같은 명사가 결을 세 번 바꿈.

거문고 뒤의 신탁(3:15) 대 성벽 위의 번제(3:27)의 대조 — 임함을 여는 소리와 멈춤을 부른 불, 한 장의 두

끝.

'개천을 많이 파라'(3:16)의 빈 구덩이와 비도 바람도 없이 가득한 물(3:17·20)의 짝 — 사람이 판 것과 사람

이 못 만든 것이 만남,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메사 비문(모압 비석) — 메사가 이스라엘의 압제와 자신의 반역·재건을 새긴 9세기 석비. 3:4-5 배반의 같

은 사건을 모압 쪽 시각에서 적은 정황의 배경 자료(해석 아님).

양 털 조공(noqed) — 근동 속국이 종주국에 가축·털로 바치던 관습. 메사가 양 십만과 숫양 십만의 털을 바

치던 3:4의 배경.

에돔 광야 길로의 우회 — 사해 남단을 돌아 모압을 남쪽에서 치려던 행군로. 물이 끊긴 3:8-9의 배경.

거문고와 예언 — 악기 연주가 예언자의 신탁을 여는 정황. 엘리사가 연주자를 부른 3:15의 배경.

성벽 위 맏아들 번제 — 위기에 몰린 근동 왕이 신에게 자식을 바치던 극단의 제의. 메사가 길하레셋 성벽

위에서 행한 3:27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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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3:14의 응답을 여호사밧을 보심으로 읽되 사람의 공로가 아닌 여호와의 손에서 온

것으로 보고, 3:27의 큰 분노는 향방을 단정하지 않고 여러 독법을 나란히 둠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3:5 ↔ 왕하 1:1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배반함 — 배반의 직접 선언)

왕하 3:11·15 ↔ 왕하 2:9-15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은 엘리사 — '여호와의 손'이 임한 같은 예언자)

왕하 3:7 ↔ 왕상 22:48-49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동행을 끊음 — 동맹의 앞선 결)

왕하 3장 ↔ 왕상 22:1-38 (변장한 아합의 죽음과 미가야 — 출정과 동맹의 직전 배경)

왕하 3:15 ↔ 삼상 10:5-6 (악기 연주 가운데 임한 예언의 영 — 거문고와 신탁의 옛 정황)

왕하 3:9·17 ↔ 민 20:2-11 (반석에서 물을 내신 광야의 갈증 — 물 없는 광야와 임한 물의 옛 메아리)

왕하 3:27 ↔ 레 18:21 / 신 12:31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제의 금지 — 성벽 위 번제의 율법 배경)

왕하 3장 ↔ 신 2:9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롯 자손의 땅 — 모압과 이스라엘의 옛 경계 배경)

왕하 3:19 ↔ 왕하 13:14-19 (엘리사의 명을 끝까지 행하지 못한 결과 — 성취가 멈추는 결의 평행 관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고개를 든다. 자막 —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배반하니라. 메사는 양 십만과

숫양 십만의 털을 바치던 목양하는 왕이었다. 그 바침을 멈춘다. 사마리아에서 여호람이 군대를 점고하고, 유

다 왕 여호사밧에게 청한다 — 모압 왕이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치러 가시겠나이까. 여호사밧이 답한다 —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이다. 어느 길로 갈까 묻자, 에돔 광야 길로 가기로 한다. 세

왕이 출정해 이레를 돌아간다. 그런데 군대와 따라온 가축이 마실 물이 없다. 여호람이 한탄한다 —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묻는다 —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리이다. 한 신하가 답한다 —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세 왕이 그에게 내려간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차갑게 말한다 — 당신이 어찌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여호람이 답한다 —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

을 모압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말한다 —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

노니,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면 그대를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한다. 그가 예언한다 —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이 마시리라.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도 너희 손

에 넘기시리니 너희가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좋은 밭을 돌로 헐리라.

이튿날 아침, 소제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 찬다. 모압 사람들이 세 왕이 올라온 것

을 듣고 군사를 모은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해가 물에 비쳐 맞은편 물이 붉게 보인다. 그들이 외친

다 — 이는 피로다, 세 왕이 싸워 서로 쳐 죽였도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에 이르매, 이스라엘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도망하게 한다. 그 땅에 들어가며 모압을 치고, 성읍을 헐고, 좋은

밭에 각각 돌을 던져 메우고, 모든 샘을 막고, 좋은 나무를 벤다. 길하레셋의 돌만 남기고, 물매꾼이 그것을 에

워싼다. 메사가 전세가 자기에게 불리함을 보고, 칼 든 군사 칠백을 거느리고 에돔 왕 쪽을 뚫으려다 실패한

다. 그가 맏아들 곧 그를 대신해 왕이 될 자를 데려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린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한다. 그들이 메사를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간다. 화면이 검붉게 가라앉는다. 페이드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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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빈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 거문고 뒤에 임한 물, 성벽 위에서 멈춘 승세"

초벌 부제: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끊고 배반하매 여호람·여호사밧·에돔 세 왕이 에돔 광야 길로 출정하나

물이 끊겨 막히고(3:9) — 엘리사가 거문고 타는 자를 부르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리라'(3:16-17) 예언하니 이튿날 아침 에돔 쪽에서 물이 흘

러 가득하고, 모압이 해 비친 물을 피로 오인해 노략하러 내려왔다 도리어 패하며 — 길하레셋 성벽 위에

서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매 큰 분노가 임하여 동맹이 본국으로 물러난, 결핍에서 임한 물을 지나

까닭 모를 멈춤으로 닫히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ayim·noqed·mered·navi·menaggen·kinnor·yad_yhwh·gevim·nachal·dam·bekhor·olah·qetzef 등 13+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예언→성취 수미 + 물의 세 굴절 + 거문고 대 번제 대조 + ANE 메사 비문·양

털 조공·에돔 우회·거문고·성벽 번제)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3:14의 '여호사밧을 보아 응답함'을 '의인의 공로로 받는 응답'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내가 섬기는 여호

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라는 어구와 향함의 본문 형태로만 둠.

3:16의 '개천을 많이 파라'를 '인간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적' 교리로 닫지 않고, 빈 구덩이와 비도 바람도

없이 임한 물(3:17)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3:22-23의 '피로 오인함'을 '신적 기만'이나 '교묘한 전술'로 단정하지 않고, 해 비친 붉은 물과 모압의 오판

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3:27의 '큰 분노'와 갑작스러운 철수를 신정론·심판론의 어느 결론으로도 닫지 않고, qetzef 어휘와 까닭을

풀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둠. 그 분노가 어디서 와 어디로 향했는지의 속은 비워 둠.

3:27의 맏아들 번제를 '이방 제의의 효력'이나 '여호와의 굴복'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위기에 몰린 한 왕의

극단적 행위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다음 장들에서 다른 결로 비춰질 것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3장은 아합의 죽음 뒤 모압 왕 메사가 양 십만과 숫양 십만의 털을 바치던 조공을 끊고 배

반하매(3:4-5)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더해 에돔 광야 길로 출정하나 이레 길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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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끊겨 막히고(3:9) — 여호사밧이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

사"(3:11)가 불려 오자,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면 그대를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3:14) 하고

거문고 타는 자를 부르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물

이 가득하리라"(3:16-17) 예언하니 — 이튿날 아침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가득하고, 모압이 해 비친 붉은 물

을 피로 오인해 "왕들이 서로 쳐 죽였다"(3:23) 노략하러 내려왔다 도리어 패하며, 동맹이 성읍을 헐고 샘을

메우고 길하레셋까지 몰아가나 — 성벽 위에서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매 "큰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

하여"(3:27) 동맹이 본국으로 물러나는, 결핍에서 임한 물을 지나 까닭 모를 한 멈춤으로 닫혀 엘리사의 사역

이 권의 첫 국면을 여는 장이다.

한 문단: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반한다. 메사가 양 털 조공을 멈춘다. 여호람이 군대를 모으고, 여호사밧과 에

돔 왕을 더해 셋이 광야 길로 출정한다. 이레를 돌았으나 마실 물이 없다. 여호람이 한탄한다 — 여호와께서

세 왕을 모압에 넘기려 하신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자, 한 신하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를 호명

한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는 차갑게, 여호사밧을 보아서는 응답한다. 거문고 타는 자가 연주하자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 그가 명한다 —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비도 바람도 없이 물이 가득하리라. 이튿날 아침,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땅에 가득 찬다. 모압은 해에 비친 그 붉은 물을 피로 오인해 노략하러 내려왔다 패한

다. 동맹이 성읍을 헐고 샘을 메우며 길하레셋으로 몰아간다. 막다른 메사가 성벽 위에서 맏아들을 번제로 드

린다. 큰 분노가 임하고, 동맹은 까닭 없이 발길을 돌려 본국으로 돌아간다. 한 매듭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출정의 회의→에돔 광야의 메마른 골짜기→모압의 전장과 길하레셋 성벽으로 흐르는 무대. 양 털·빈 골짜기·

거문고·개천·붉은 물·성벽 위 한 제단 — 결핍에서 임함을 거쳐 멈춤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메말라 있던 공기. 큰 동맹의 위엄과 한 모금의 결핍의 겹침. 한탄·신탁·말 없는 멈춤의 세 어조. 신탁 앞에 놓

인 한 박자의 거문고 소리(3:15).

3 시작과

끝

한 왕의 즉위 연수(1절)로 열려 적군 왕의 성벽 위 번제와 설명 없는 철수(27절)로 닫힘.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멈춤 사이에 여호사밧을 보심(14절)과 임한 물(17절)이 새겨짐.

4 등장인물

·사상

출정을 이끈 여호람. 선지자를 부른 통로 여호사밧. 동맹의 에돔 왕. 거문고 뒤에 손을 받은 엘리사. 조공을 끊

고 맏아들을 드린 메사. 손을 내미사 물을 임하게 하신 여호와. 중심은 '사람의 결핍'과 '여호와의 임함', 응답의

까닭(3:14).

5 장면 컷 즉위와 평가(1~3)/배반과 동맹(4~9)/물의 끊김과 한탄(10~12)/거문고와 물의 예언(13~19)/임한 물과 패주

(20~25)/성벽 위 번제와 철수(26~27) 6컷. 컷 4는 결핍과 응답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물(mayim)의 세 굴절(결핍·임함·오인의 미끼). 예언과 멈춤의 다른 결. 3:27의 비워진 까닭. 거문고와 임한 손

사이의 비움.

7 동영상 배반과 출정 → 물 없는 광야의 한탄 → 거문고와 임한 손과 개천 신탁 → 가득한 물과 붉은 물의 오인 → 모압

의 패주 → 성벽 위 번제와 까닭 모를 철수.

8 초벌 제

목·부제

"빈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 거문고 뒤에 임한 물, 성벽 위에서 멈춘 승세"

9 기도·내

면

큰 힘을 모으고도 한 모금 앞에 막힌 곳은 없는지, 받을 빈 개천도 파지 않고 임함만 바란 곳은 없는지 들고 머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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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큰 힘이 못 만든 물, 한 사람을 보아 임한 손: 세 왕이 큰 군대를 모아 이레를 행군했으나, 그 끝에 마

실 물 한 모금이 없다(3:9). 여호람이 한탄한다 —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3:10).

그런데 임함은 그 군세에서 오지 않는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고, 엘리사가 불려 오되, 그가 향한 까닭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면 그대를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3:14)다. 거문고 타는 자가

연주할 때 여호와의 손이 임하고(3:15), 그 입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가득하리라"(3:16-17)가 나온다. 본

문은 사람이 모은 큰 힘이 결핍 앞에 무너지는 것과, 임함이 그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심과 한 예언자의 입

으로 오는 것을 나란히 둔다. 큰 군대도 만들지 못한 한 모금이, 거문고 뒤에 임한 한 손으로 가득해진다.

2. 결 2 — 받을 빈 개천과 만들지 못한 물, 그리고 오인의 미끼가 된 물: 본문은 '물(mayim)'을 세 번 굴절시킨

다. 처음엔 없다(3:9). 가운데서 예언으로 임하되, 사람은 빈 개천을 파고(3:16) 물은 "비도 바람도 없이"(3:17)

임한다 — 받을 그릇은 사람이 파되, 채움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물이 다시 모압의 오판을

부르는 미끼가 된다 — 아침 해에 비쳐 붉게 보인 그 물을 모압이 "피로다"(3:23) 오인하고 노략하러 내려왔다

패한다. 본문은 이 굴절을 사람의 묘책으로 그리지 않는다. 다만 같은 물이 결핍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적의

패망의 통로로 굴러간 것을 적되, 그 사이의 인과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구원의 물이 어떻게 적의 오판의

거울이 되었는지, 그 결을 본문은 비워 둔 채 보존한다.

3. 결 3 — 또렷한 성취, 그러나 까닭 없이 멈춘 승세: 3장은 예언과 성취를 또렷이 잇댄다. 엘리사가 물과 승리

를 예언하고(3:17-19), 임한 물과 모압의 패주가 그 말대로 온다(3:20-25). 그런데 마지막이 어긋난다 — 엘리

사는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리라"(3:19) 했는데, 길하레셋 성벽 앞에서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매 "큰

분노가 임하여" 동맹이 갑자기 물러난다(3:27). 본문은 이 분노가 누구의 것인지, 왜 동맹이 발길을 돌렸는지

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또렷이 잇닿던 예언과 성취가 마지막에 한 번 멈추고, 그 멈춤의 속은 비워진다. 본

문은 임한 물의 또렷한 구원과 끝의 풀리지 않은 분노를 같은 무게로 겹치지 않고 따로 적되, 둘 다 권의 긴 흐

름(오래 참으심과 심판 사이)으로 미는 한 손의 일임을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1:1 —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배반함 — 3:5 배반의 직접 선언.

왕하 2:9-15 —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은 엘리사 — 3:11·15 '여호와의 손'이 임한 같은 예언자.

왕상 22:1-38 — 변장한 아합의 죽음과 미가야 — 여호람의 출정과 여호사밧 동맹의 직전 배경.

왕상 22:48-49 —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동행을 끊음 — 3:7 동맹의 앞선 결.

삼상 10:5-6 — 악기 연주 가운데 임한 예언의 영 — 3:15 거문고와 신탁의 옛 정황.

민 20:2-11 — 반석에서 물을 내신 광야의 갈증 — 3:9·17 물 없는 광야와 임한 물의 옛 메아리.

레 18:21 / 신 12:31 —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제의 금지 — 3:27 성벽 위 번제의 율법 배경.

신 2:9 —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롯 자손의 땅 — 모압과 이스라엘의 옛 경계 배경.

왕하 13:14-19 — 엘리사의 명을 끝까지 행하지 못한 결과 — 성취가 멈추는 결의 평행 관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3:9의 '물이 없는 광야'에서 시작한다 — 큰 군대를 이끌고도 한 모금 앞에 막힌 그 막다른 곳에 선다.

멈춤 1: 3:14에서 멈춘다 —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면 그대를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군세가 아니

라 한 사람을 보아 온 응답을 쥔다.

멈춤 2: 3:16에서 멈춘다 —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비도 바람도 없이 임할 물을 받을 빈 구덩이를

먼저 파는 그 명을 쥔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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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3:27에서 멈춘다 — '큰 분노가 임하므로 그들이 떠나 돌아갔더라.' 또렷한 승세가 까닭 없이 멈춘 그 비

움 앞에서, 다음 장의 문을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즉위와 평가(1~3)·배반과 동맹(4~9)·한탄과 신탁(10~19)·임한 물과 패주(20~25)·성벽 위 번제와 철수

(26~27)의 여섯 컷 완결

[x] 예언→성취 수미(17~19 ↔ 20~25)와 물(mayim)의 세 굴절·거문고 대 번제의 대조 구조

[x] 받을 빈 개천(3:16)과 비도 바람도 없이 임한 물(3:17)·해 비친 붉은 물의 오인(3:22-23)의 다리

[x] '여호와의 손'(3:15)과 권 흐름의 첫 국면(엘리사의 사역)·오래 참으심의 결의 정박

[x] 왕하 1장 배반·2장 엘리사·4장 일상의 무대로 열린 이월(권 첫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정박)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둔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사

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그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

반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과 그 사이의 부침(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

긴의 석방(24~25장)으로 움직인다. 3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한 매듭이다. 2장

에서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은 그 예언자가, 3장에서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전쟁 한복판에 "여호와의

손"(3:15)을 들고 들어온다.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

하고"(17:13-14)에 배인 오래 참으심이, 3장에서는 죄에서 떠나지 못한 한 왕(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여호람,

3:2-3)의 정치적 출정에까지 한 예언자를 통해 물과 말씀을 보내시는 결로 온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불씨를 보존하심')가, 3장의 거문고 뒤에 임한 손과

가득한 물로 그 긴 경고의 초입을 비춘다. 그런데 3장은 그 임함의 또렷함만 적지 않고, 끝에 까닭 모를 큰 분

노(3:27)도 같이 적는다 — 오래 참으심의 응답과 풀리지 않은 한 멈춤이 한 장에 겹쳐, 권이 길게 물어 갈 '참

으심과 심판 사이'의 긴장을 첫 국면에서 한 번 비춘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의 매듭은 한 전쟁의 끝이

아니라 다리다 — 여기서 열린 엘리사의 사역이 4장 이후 일상의 작은 무대로 옮겨 가고, 그 긴 사역과 경고의

끝에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5장의 포로가 온다. '여호와의 손'을 처음 전쟁의 무대에서 보인 한 장이, 권의 긴

참으심과 심판의 호를 첫 매듭으로 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 없는 광야의 결핍(3:9)에서 거문고 뒤에 임한 손(3:15)으로, 빈 개천을 파라는 명(3:16)에서 비도 바람도 없

이 가득한 물(3:17·20)로, 임한 물의 승세(3:20-25)에서 성벽 위 까닭 모를 멈춤(3:27)으로 / 전쟁의 큰 무대에

서 일상의 작은 무대로(4장 이후) — 군세가 못 만든 것을 한 사람을 보아 한 예언자의 입으로 임하게 하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큰 힘이 못 만든 결핍을 한 예언자의 입으로 가르되 그 승세가 마지막에 한 번 멈

추는 운동이다. 배반과 출정(3:4-9)이 한탄과 거문고와 물의 예언으로(3:10-19), 가득한 물과 모압의 패주로

(3:20-25), 성벽 위 번제와 큰 분노로(3:26-27)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2장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을 넘겼고, 3장은 그 사역이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전쟁에 "여호와의 손"을 들고 들어온 첫 매듭이다 — 그

호 전체가 '예언자를 거듭 보내 오래 참으시다가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불씨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

여 간다. 그런데 3장의 벡터는 한 매듭을 닫는 동시에 다음 장들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3장이 엘리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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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역을 전쟁의 큰 무대에서 열었다면, 4장부터는 같은 손이 한 과부의 기름,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음의 국,

보리떡 같은 일상의 작은 무대로 옮겨 간다. 전쟁의 큰 결핍을 가른 손이, 일상의 작은 결핍으로 카메라를 옮

길 채비를 한 장 끝에서 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전쟁의 물 문제와 한 적군의 오판과 갑작스러운 철수다 — 누가 동맹했고, 어디서 물이 끊겼고, 어

떻게 모압이 붉은 물을 피로 오인했고, 왜 동맹이 물러났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큰 힘이 못 만든 것을 한 사람을 보아 임하게 하시는 손이다. 세 왕의 큰 군대도 물 한 모금을 만들지 못

하는데(3:9), 거문고 뒤에 임한 손(3:15)이 빈 개천을 물로 채운다(3:17·20). 그 응답의 까닭은 군세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심에 있다(3:14). 둘째, 죄에서 떠나지 못한 왕에게도 거두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이다. 본문은

여호람을 의롭게 그리지 않는다 —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적는다(3:2-3). 그런데도 한 예언자를 통해 물과

말씀이 온다. 권 전체로 보면 17장의 북왕국 멸망까지 긴 경고가 흐르는데, 3장은 그 경고의 초입에서 '아직 거

두지 않으시고 한 예언자를 보내시는' 참으심을 비춘다. 셋째, 풀리지 않은 한 멈춤과 미완의 호다. 본문은 또

렷한 승세로 한 장을 닫지 않는다 — 27절은 큰 분노가 임해 동맹이 까닭 없이 물러났다고 적는다. 임한 물의

또렷한 구원과 끝의 풀리지 않은 분노가 한 장에 같이 있되, 그 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 모압의 일이 어디서

풀리는지는 3장 안에서 풀지 않고 다음 장들로 이월한다 — '여호와의 손'을 처음 보인 한 장이, 그 임함의 또

렷함과 함께 아직 풀리지 않은 한 비움을 정직하게 안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큰 힘을 모으고도 한 모금의 결핍 앞에서 막힌 곳은 없는가 — 군세를 의지하다 정작 한 모금을 못 만든

곳은. 그리고 나는 받을 빈 개천도 파지 않은 채 임함만 바란 곳은 없는가 — 비도 바람도 없이 채우시는 그 손

앞에, 나는 내 빈 구덩이를 먼저 파 두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큰 군대도 못 만

든 한 모금의 물 앞에 막힌 세 왕을 보여 주고, 군세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아 임한 응답을 보여 주고(3:14), 비

도 바람도 없이 채워질 물을 받을 빈 개천을 먼저 파게 하시는 명을 보여 주고(3:16), 그 임한 물의 또렷한 구

원을 새겨 둔다. 그러면서 끝에 까닭 모를 한 분노와 멈춤(3:27)도 함께 둔다. 또렷한 임함과 풀리지 않은 멈춤

이 한 장에 나란히 놓인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큰 힘을 의지하다 한 모

금 앞에 막힌 곳이 어디인지 보는 일, 받을 빈 개천도 파지 않고 임함만 바란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또렷이 응답하시다가도 다 풀어 설명하지 않으시는 한 비움 앞에서 까닭을 캐묻기보다 그 자체로 머무는 법

을 배우는 일. 권이 길게 물어 갈 '오래 참으심과 심판 사이'가 한 예언자의 손으로 처음 비치는데 — 그 임함

너머로 아직 풀리지 않은 한 분노가 다음 장들을 향해 서 있다. 그 미완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

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열왕기하 3장이 전쟁의 큰 무대에서 "여호와의 손"을 처음 보인 그 끝 너머 —

다음 장에서 같은 손이 한 선지자 제자의 과부에게 찾아가 빈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고(4:1-7), 자식 없던 수넴

여인의 막힌 품을 여시니, 전쟁의 큰 결핍을 가른 그 손이 곧바로 한 가정의 작은 결핍으로 카메라를 옮겨, 엘

리사의 사역이 일상의 무대에서 이어지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yim —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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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고개를 듭니다. 자막 —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배반하니라. 메

사는 양 십만과 숫양 십만의 털을 바치던 목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바침을 멈춥니다. 사마리아에서 여호람

이 군대를 점고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청합니다 — 모압 왕이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치러 가시겠나이

까. 여호사밧이 답합니다 —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이다. 어느 길로 갈까 묻자, 에

돔 광야 길로 가기로 합니다. 세 왕이 출정해 이레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군대와 따라온 가축이 마실 물이 없

습니다. 여호람이 한탄합니다 —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

밧이 묻습니다 —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한 신하가 답합니다 —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세 왕이 그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 당신이

어찌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여호람이 답합니다 — 아니니이다, 여호와

께서 세 왕을 모압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면 그대를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그가 예언합

니다 —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

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이 마시리라.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모압도 너희 손에 넘기시리

이다. 이튿날 아침, 소제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 찹니다. 모압 사람들이 군사를 모읍

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해가 물에 비쳐 맞은편 물이 붉게 보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 이는 피로다, 세

왕이 서로 쳐 죽였도다, 모압 사람들아 노략하러 가자.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매, 이스라엘이 일어나 모

압을 쳐서 도망하게 합니다. 성읍을 헐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메우고, 샘을 막고, 좋은 나무를 벱니다. 길하레

셋의 돌만 남기고, 물매꾼이 그것을 에워쌉니다. 메사가 전세가 불리함을 보고, 칼 든 군사를 거느리고 뚫으려

다 실패합니다. 그가 맏아들 곧 그를 대신해 왕이 될 자를 데려와,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자 이스

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합니다. 그들이 메사를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이 검붉게 가라앉습

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배반과 출정에서 열려, 물 없는 광야의 한탄과 거문고 뒤에 임한 손과 개천을 파라는 신탁을

지나, 이튿날 아침의 가득한 물과 해 비친 붉은 물의 오인과 모압의 패주를 거쳐 — 길하레셋 성벽 위의 한 번

제와 까닭 모를 큰 분노, 그리고 말없이 돌아간 동맹의 발길로 한 장이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빈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 거문고 뒤에 임한 물, 성벽 위에서 멈춘 승세"

P02 이진우: "큰 군대가 못 만든 한 모금 — 군세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아 임한 물"

P04 최현국: "한탄에서 가득한 물로 — 그러나 성벽 위 한 불 앞에서 돌아선 발길"

P05 김미영: "거문고 한 줄 뒤에 임한 손 — 비도 바람도 없이 가득한 골짜기"

P07 오지혜: "해에 비친 붉은 물 — 구원의 물이 적의 오판을 부르다"

P11 나경아: "mayim · qetzef — 임한 물과 까닭 모를 분노가 한 장을 여닫다"

부제 제안: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끊고 배반하매 세 왕이 광야로 출정하나 물이 끊기고(3:9) — 엘리사가 거

문고 타는 자를 부르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가득하리라'(3:16-17) 예언하니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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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흘러 가득하고, 모압이 해 비친 물을 피로 오인해 노략하러 왔다 패하며 — 길하레셋 성벽 위에서 메사가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매 큰 분노가 임해 동맹이 물러난, 결핍에서 임한 물을 지나 까닭 모를 멈춤으로 닫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물 없는 광야에서 한탄하던 그 왕들 곁으로, 그리고 거문고 한 줄 뒤에 손을 받아 빈 골짜기에

물을 예언한 그 예언자 곁으로, 또 성벽 위에서 까닭 모를 분노가 임해 발길을 돌린 그 동맹 곁으로 들어가, 관

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큰 군대가 한 모금의 물도 만들지 못해 막다른 곳에서 한탄하던 광야를 보았

습니다. 그 절박함 한복판에서 한 줄기 거문고 소리 뒤에 손이 임하고, 사람이 판 빈 개천에 비도 바람도 없이

물이 가득 차는 것도요. 그리고 그 임한 물의 승세조차 성벽 위 한 불 앞에서 까닭 없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

다. 제가 큰 힘을 모으고도 한 모금 앞에서 막힌 곳은 없는지, 받을 빈 개천도 파지 않은 채 임함만 바란 곳은

없는지, 그리고 다 풀리지 않은 한 멈춤 앞에서 까닭을 캐묻기보다 그 비움 앞에 머무는 법을 들고 있겠습니

다. 군세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아 임한 그 손 앞에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 흐름의 어느 국면

에서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3장은 물 없는 결핍에서 임한 물로, 임한 물에서 까닭 모를 멈춤으로 움직여요. 3:1-3

이 즉위와 평가, 3:4-9가 배반과 출정과 물의 끊김, 3:10-19가 한탄과 거문고와 물의 예언, 3:20-25가 임한 물과

모압의 패주, 3:26-27이 성벽 위 번제와 철수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열왕기하의 phases가 '1~8 엘리사

의 사역 / 9~16 예후의 숙청 / 17 북왕국 멸망 / 18~23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 24~25 함락과 포로'인데, 3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한 매듭이에요. 2장에서 갑절 영감을 받은 그 예언자가, 3장

에서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전쟁 한복판에 '여호와의 손'(3:15)을 들고 들어와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신다'예요 — 3장은 그 긴 경고의 초입

에서, 죄에서 떠나지 못한 왕에게도 한 예언자를 통해 물과 말씀을 보내시는 오래 참으심의 한 결을 보여 줘

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3:9의 mayim(물이 없음)과 3:17·20의 mayim(가득한 물)이 한 장의 두 결로 호응

해요. 결핍의 물과 임한 물이 같은 명사로 갈려요. 그 사이를 여는 게 3:15의 yad YHWH(여호와의 손)예요 —

거문고(menaggen) 뒤에 임한 손이 결핍을 가르고 물을 부르는 통로예요. 또 하나, 3:27의 qetzef(큰 분노)가 그

임한 물의 승세를 멈춰요 — 임함을 여는 손(yad)과 멈춤을 부른 분노(qetzef)가 한 장의 두 끝에 놓여요. 본문

은 둘 다 적되, 손의 임함은 거문고와 잇대고 분노의 까닭은 비워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전쟁의 물 문제와 한 적군의 패주와 갑작스러운 철수예요 — 누가

동맹했고, 어디서 물이 끊겼고, 어떻게 모압이 오인했고, 왜 동맹이 물러났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죄에서 떠나지 못한 한 왕의 정치적 출정에까지 한 예언자를 통해 물과 말씀을 보내시는 손 같아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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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호람을 의롭게 그리지 않아요 —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적어요(3:2-3). 그런데도 응답이 와요. 다만

그 응답의 까닭을 여호람의 군세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보심에 둬요(3:14). 권 전체로 보면 17장에서 북왕국이

멸망하기까지 긴 경고가 흐르는데, 3장은 그 경고의 초입에서 '아직 거두지 않으시고 한 예언자를 보내시는'

오래 참으심을 비춰요. 사람이 큰 힘으로도 못 만든 물을, 한 사람을 보아 한 예언자의 입으로 임하게 하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엘리사는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리라"(3:19) 예언했는데, 길하레셋 성벽 앞에서 동

맹이 갑자기 물러나요(3:27). 예언의 승리와 마지막의 멈춤이 어긋나는 긴장이에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임

한 물의 구원과 까닭 모를 분노가 한 장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 거문고 뒤에 손이 임해 물이 가득했는데

(3:15-20), 성벽 위 한 번제 뒤에 큰 분노가 임해 발길이 돌아서요(3:27). 본문은 그 분노가 누구의 것인지, 왜

동맹이 물러났는지를 풀지 않아요. 또 하나, 이 장은 한 매듭으로 닫혀도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모압이

끝내 어떻게 됐는지, 그 큰 분노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3장 안에서 풀리지 않아요. 한 전쟁의 끝이 어디로 이어

질지는 다음 장들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메마른 광야에서 검붉은 성벽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배반과 출정

(3:4-9)이 한탄과 거문고와 물의 예언으로(3:10-19), 가득한 물과 모압의 패주로(3:20-25), 성벽 위 번제와 큰

분노로(3:26-27) 빠져나가요. 그리고 3장이 권 흐름의 첫 국면을 여는 한 매듭이에요 — 엘리사가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전쟁에 '여호와의 손'을 들고 들어온 장이요. 그런데 이 매듭이 곧바로 다음 장들로 한 손잡이를 내밀

어요 — 3장이 엘리사의 사역을 전쟁의 무대에서 열었다면, 4장부터는 그 예언자가 한 과부의 기름, 수넴 여인

의 아들, 죽음의 국, 보리떡 같은 작은 일상의 무대로 옮겨 가요. 한 전쟁의 큰 무대에서 한 가정의 작은 무대

로, 사역의 카메라가 옮겨 갈 채비를 3장이 해 둬요.

P05 김미영: 이 장이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3:15의 거문고와 임한 손이 다음 장들을 미는 손 같아

요. 큰 군대의 군세가 아니라 한 줄기 소리 뒤에 임한 그 손이, 4장부터 한 과부의 빈 그릇과 한 어머니의 빈

품 같은 작은 결핍들로 이어져요. 3장은 그 손이 전쟁의 큰 결핍을 가른 첫 장이고, 다음 장들은 같은 손이 일

상의 작은 결핍을 가르는 장이에요. 그리고 끝에 비워 둔 그 큰 분노(3:27)는, 권이 길게 물어 갈 '오래 참으심

과 심판 사이'의 한 미완으로 남겨져요. 큰 무대에서 임한 손이 작은 무대로 옮겨 가는 그 채비를,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물 없는 결핍에서 거문고 뒤에 임한 손으로, 임한 물의 승세에서 성벽 위 까닭 모를

멈춤으로 — 그러나 전쟁의 큰 무대에서 임한 그 손이 곧 일상의 작은 무대로 옮겨 갈 채비를 하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권의 첫 국면을 열되, 까닭 모를 큰 분노와 끝나지

않은 모압의 일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다음 장의 문 앞에 섭니다. 다음 장은 그 예언자가 한 과부의 기름 그릇

과 수넴 여인의 막힌 품으로 찾아가는 데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3:13-14 — 엘리사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향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당신 부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3:13) 차갑게 말하면서도, "내가 유다 왕 여호

사밧을 보지 아니하면 그대를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3:14) 하고 응답한다. 본문은 그 응답이 여호사

밧의 공로인지 여호와의 손인지를 한쪽으로 닫지 않는다 —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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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는 어구만 둔다. 이 응답을 '의인의 공로로 받는 복'으로 단정하지 않고, 향함과 그 까닭이 한 입에서

나온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3:15 — 신탁 앞에 놓인 거문고와 임한 손 사이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엘리사가 곧바로 신탁을 내지 않고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3:15) 하고,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 본문은 그 음악과 손의 임함 사이의 인과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음악이 손을 부른 것인지

한 박자의 사이를 둔 것인지를 단정하지 않고, 거문고 뒤에 손이 임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3:16-17 — '개천을 파라'는 명과 비도 바람도 없이 임한 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3:16) 하시고,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리

라"(3:17) 하신다. 사람이 빈 구덩이를 파되, 물은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본문은 이 둘 사이를 '인간의 협력

으로 완성되는 기적'으로 닫지 않고, 받을 빈 개천과 임한 물이라는 두 형태를 나란히 둔 채로 보존.

Q4. 3:22-23 — 해 비친 물을 모압이 피로 오인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모압이 아침 해에 비친 붉은 물을 보고 "이는 피로다 왕들이 서로 쳐 죽였도다"(3:23) 오인해 노략하러 내

려왔다 패한다. 본문은 이 오인을 '신적 기만'이나 '계산된 전술'로 단정하지 않는다. 구원의 물(3:20)이 어떻

게 적의 패망의 미끼가 되었는지, 그 굴절의 속을 풀지 않고 해 비친 붉은 물과 오판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3:19과 3:27 — 예언의 승리와 길하레셋 앞의 멈춤이 어긋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는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리라"(3:19) 예언했으나, 길하레셋 성벽 앞에서 동맹이 갑자기 물러난다

(3:27). 본문은 이 어긋남을 '예언의 미완'이나 '동맹의 실패'로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예언과 성취가 또렷이

잇닿다가 마지막에 멈춘 그 결을, 까닭을 비운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3:27 — 성벽 위 번제와 '큰 분노'와 갑작스러운 철수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메사가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리매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므로 그들이 떠나 본국으

로 돌아갔다"(3:27). 본문은 이 분노가 누구의 것인지, 왜 동맹이 물러났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신적 분노

인지 모압의 결사 항전이 부른 정황인지 동맹 안의 동요인지 — 본문 자체는 비워 둔다. 이 멈춤을 신정론

의 결론으로 닫지 않고, qetzef 어휘와 풀리지 않은 까닭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들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엘리사의 사역이 여는 권의 첫 국면을 안고

다음 장(열왕기하 4장)으로 이월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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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4장

2KI-004  ·  역사서  ·  히브리어

그릇이 다하는 순간 기름도 멎는다 — 더 가져올 그릇이 없을 때 기적도 멈춘다는 역설. "그릇

에 다 찬지라 그가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

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4:6).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단계]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 선교사: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장 전체가 조용해요. 왕과 군대의 큰 소음이 없어요. 4장의 소리는 과부의 울부짖음(1절), 기름이

그릇에 차는 소리, 아이가 죽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큰 역사의 소음이 아니라 방 안의 소리들이

에요. 그 조용함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 드러나지 않게, 설명 없이.

P07 오지혜: 수넴 여인이 인상 깊었어요. 8절에서 본문이 그를 "큰 여인"(이쉬샤 게돌라)이라 불러요. 이름이

없어요 — 그냥 큰 여인이에요. 아들이 죽었을 때(20절), 남편에게 당나귀를 달라 하고(22절), 엘리사에게 달려

가는데(25절) — 남편이 왜 가느냐 물을 때 "평안하니이다"(샬롬, 23절)라고만 해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

다 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발을 안고 말해요(27절). 이 여인의 내면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행동만 보

여줘요.

P04 최현국: 명암으로 보면 네 에피소드마다 구조가 같아요 — 어둠(결핍·위기)에서 빛(기적·남음)으로. 그런

데 두 번째 에피소드(8~37절)가 가장 어두워요. 아이가 죽는 장면(20절)이 이 장에서 가장 무거운 컷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낮 때까지 있다가 죽으니" — 죽음이 단순하게 적혀요. 그 단순함이 더 무거워요.

P02 이진우: 속도로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느려요. 1~7절은 빠르게 달리는데, 8~37절은 절마다 천천

히 움직여요. 여인이 당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25절, 게하시가 달려나오는 26절, 엘리사가 직접 가는 32~35절

— 발걸음이 하나하나 적혀요. 죽음과 소생의 에피소드를 본문이 느린 속도로 전달해요.

P05 김미영: 감각으로는 포옹이에요. 34절에서 엘리사가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 위에 엎드리니." 입·눈·손이 하나하나 맞닿는 묘사예요. 왕

하 1장 이전 엘리야의 방식(왕상 17:21)과 같은 동작이에요. 이 몸의 닿음이 이 장에서 제일 질감이 진한 소품

이었어요.

P11 나경아: 분위기 하나만요. 23절에서 수넴 여인의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어찌 그리

로 가려느냐"라고 해요. 이 발화가 배경을 준어요 — 절기나 안식일에 선지자를 방문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

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려줘요. 남편은 모르지만 독자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 그 정보 차이가

이 절의 공기를 만들어요. 형태 관찰만요.

성령일 선교사: 왕 없는 방 안의 조용한 소리들, 이름 없는 큰 여인의 행동, 죽음의 단순한 묘사, 느려지는 속

도, 입·눈·손이 맞닿는 포옹, 안식일 방문 관습의 역 배경. 그대로 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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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약 30초)

[3단계] 시작과 끝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2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

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려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44절 끝: "그가 그들 앞에 놓았더니 여호

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 채무와 빼앗길 위기로 열려서, 먹고도 남는 것으로 닫혀요. 부족함으로

열려 넉넉함으로 닫히는 구조예요.

P01 한나래: 시작의 소리와 끝의 소리가 달라요. 1절의 소리는 부르짖음(tzaaqah)이에요 — 억울함·절박함의

소리. 44절의 끝은 조용해요 — 먹고 남았다는 사실 보고로 닫혀요. 시작의 울부짖음이 끝에서 침묵으로 닫히

는 거예요. 기적이 소리를 낮춰요.

P07 오지혜: 수넴 여인을 처음과 끝으로 따라가면, 8절에서 강권하여 엘리사를 먹이고(친절의 시작), 37절에

서 아들과 함께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나가요(수용의 끝). 처음에 주던 여인이 끝에서 받은 것 앞

에 엎드려요. 주는 자가 받는 자의 국면을 통과하는 이야기예요.

P04 최현국: 무대로 보면 시작은 한 과부의 집 안이고, 끝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농부와 무리예요. 무대가 점

점 넓어져요 — 집 안 밀실에서 들판의 무리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한 가족의 생존 위기(1절)였는데, 끝에는

100명이 먹고 남아요. 규모가 넓어지는 구조예요.

[4단계]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부터요. 과부 — 이름 없음. 남편은 선지자 제자였고, 채무로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

(1절). 수넴의 큰 여인 — 이름 없음. 부자 여인이고 엘리사를 강권해 먹이며 다락방을 지어줌(8~10절). 아들을

얻고(17절), 잃고(20절), 되찾음(36절). 수넴 여인의 남편 — 역할은 작음. 아들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받고

종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시킴(19절). 게하시 — 엘리사의 사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예언을 전하고(14~15절),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가지만 아이를 소생시키지 못함(31절). 엘리사 — 장 전체의

행위자. 기름 기적, 아들 예언, 소생, 독 솥, 빵 기적 모두 그를 통해 일어남. 그런데 직접적으로 행하기보다 말

과 지시로 여는 경우가 많음.

P01 한나래: 수넴 여인이 27절에서 말해요 — "내가 어찌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는 말이에요. 15~16절에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예언하는데, 여인은 "아니로소

이다 주여 선지자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16절).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

고, 잃고, 되찾는 흐름이에요. 기대 없이 받은 것이 빼앗겼다가 돌아와요.

P07 오지혜: 사상의 중심은 31절에 있는 것 같아요. 게하시가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더

라." 지팡이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직접 가요(32절). 그리고 문을 닫고(33절) 기도하고(33절) 직

접 몸을 맞대어요(34절). 도구로 안 되고 대리인으로도 안 된 것이, 선지자가 직접 닫힌 공간에서 기도하고 몸

으로 맞닿는 방식으로 열려요. 이 단계의 차이를 본문이 사건 사실로만 적고 설명하지 않아요.

P02 이진우: 상황 패턴을 짚을게요. 4장의 네 에피소드마다 엘리사가 묻거나 지시해요. 2절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14절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줄까", 43절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직접 기적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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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보다 먼저 있는 것을 묻고 확인해요. 기름 한 그릇에서 시작하고(2절), 보리빵 스무 개에서 시작해요(42

절). 있는 것에서 기적이 출발해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다락방의 네 가지 가구예요. "침상을 놓고 등잔을 켜고 책상과 의자를 놓자"(10절). 수

넴 여인이 스스로 선택한 네 가지예요. 이 소품들이 이후 아이의 죽음(21절 — "침상 위에 뉘어") 과 소생(32절

— "아이가 침상 위에 죽어 누워 있")의 무대가 돼요. 다락방이 처음에는 환대의 공간이었는데, 죽음이 일어나

는 공간이 되고, 소생이 일어나는 공간이 돼요. 같은 방이 세 번 다른 공간이 돼요.

P11 나경아: 사상 관련 어휘 셋만요. lo-chaser(סֵר 부족함이 없다(4:6 기름이 가득 찬 상태). 그릇이 다 — (לֹא חיָּ

할 때 기름도 그치는 역설. gam zot she-omer(ַ�ם זאֹת שֶׁאמֶֹר) — "이 어찌된 일이냐"(27절). 수넴 여인이 엘리사 발

을 붙들고 하는 말에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인데, 아이의 죽음 이유를 엘리사 자신도 모른다는 표현

이에요 —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27절). 선지자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 관찰. 

davar YHWH(בַר ישְׂהויָּה 여호와의 말씀(44절). 빵이 남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명시. 배경 관 — (�שְׂ

찰만요.

[5단계] 장면 컷 분절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네 개의 에피소드, 네 개의 컷입니다.

컷 1 (1~7절): 과부와 기름. 채무 위기(1~2), 빈 그릇 빌리기(3~4), 문 닫고 기름 채움(4~6), 기름 그침(6), 팔

아서 살아가라(7).

컷 2 (8~37절): 수넴 여인과 아들. 강권해 먹임(8~10), 다락방 준비(10~11), 아들 예언과 회의(12~17), 아들

의 출생(17), 아들의 머리 통증과 죽음(18~21), 당나귀 타고 엘리사에게 달려감(22~25), "평안하니이다"와

발을 붙잡음(26~28), 게하시의 지팡이 실패(29~31), 엘리사의 직접 소생(32~36), 아이를 받음(36~37).

컷 3 (38~41절): 독 솥. 길갈의 선지자 제자들, 들 호리병박이 든 독(38~39), 밀가루로 독을 없앰(40~41).

컷 4 (42~44절): 빵과 남은 것. 바알 살리사 사람이 보리빵 스무 개를 가져옴(42), 100명에게 먹이라는 지시

(43), 먹고 남음(44).

P02 이진우: 컷 2가 장 안에서 압도적으로 길어요. 8~37절, 30절이에요. 나머지 세 에피소드(1~7, 38~41,

42~44절)가 합쳐도 14절인데, 컷 2 하나가 그 두 배 이상이에요. 구조적으로 컷 2가 이 장의 중심이에요. 수넴

여인과 아들의 이야기가 장의 무게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컷 2 안에서도 구조가 있어요 — 환대(8~11), 예언

(12~17), 죽음(18~21), 달려감(22~28), 지팡이 실패(29~31), 소생(32~36), 받음(37). 한 컷이 한 장의 분량이에

요.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요약)

무대: 이름 없는 과부의 집(1~7) → 수넴의 큰 여인 집과 다락방(8~37) → 길갈 선지자 학교(38~41) → 바알

살리사 들판(42~44). 왕궁 없음, 평범한 사람들의 처마 아래.

소품: 기름 한 그릇(2절), 빌린 빈 그릇들(3절), 다락방의 침상·등잔·책상·의자(10절), 죽은 아이(20절), 게하

시의 지팡이(29절), 들 호리병박(39절), 밀가루(41절), 보리빵 스무 개(42절).

소품의 공통점: 전부 작고 일상적임. 왕의 소품이 하나도 없음.

문 닫음의 반복: 4·5·21·33절 — 기적은 닫힌 공간에서 일어남.

소재의 곡선: 채무(결핍) → 기름 가득 참 → 아이의 죽음 → 소생 → 독 없음 → 남은 것. 결핍에서 남음으

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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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장 전체가 조용함 — 왕과 군대의 소음 없음. 방 안의 소리들만.

수넴 여인: 이름 없이 '큰 여인'으로 불림. 행동으로만 내면이 드러남 — "평안하니이다"(23절).

아이의 죽음(20절): 단순하게 적힌 무거움.

속도: 컷 2(8~37절)가 가장 느림 — 발걸음 하나하나를 적음.

34절의 포옹: 입·눈·손이 맞닿는 질감 — 장에서 가장 진한 몸의 소품.

23절의 정보 차이: 남편은 모르고 독자는 아이의 죽음을 알고 있는 아이러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2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

려가려 하나이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놓았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

부르짖음(채무·결핍)으로 열려 먹고 남음(풍요)으로 닫힘.

처음의 소리는 울부짖음, 끝의 소리는 침묵(사실 보고).

한 가족의 위기에서 100명의 무리로 규모가 넓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이름 없는 과부(남편의 채무), 수넴의 큰 여인(환대·아들 죽음·소생), 수넴 여인의 남편(정보 없음·소

극적), 게하시(지팡이 실패), 엘리사(장 전체의 행위자 — 말과 지시로 시작, 직접 몸으로 맞닿아 소생).

중심 패턴: 있는 것에서 기적이 출발함 — 기름 한 그릇(2절), 보리빵 스무 개(42절).

게하시 지팡이의 실패(31절) vs 엘리사의 직접 몸 맞댐(34절): 도구/대리인으로 안 된 것이 직접 닫힌 공간

에서 기도하고 몸으로 맞닿아 열림. 본문이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

27절: 엘리사가 아이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 함 — 선지자도 모르

는 것이 있다는 관찰.

davar YHWH(44절): 빵이 남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임을 명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과부와 기름 — 채무 위기, 빈 그릇, 문 닫음, 기름 가득·그침, 살아가라.

컷 2 (8~37절): 수넴 여인과 아들 — 환대, 다락방, 아들 예언·출생, 죽음, 달려감, 게하시 실패, 엘리사 직접

소생. 장 전체 무게 중심.

컷 3 (38~41절): 독 솥 — 들 호리병박, 밀가루로 독 없앰.

컷 4 (42~44절): 빵과 남은 것 — 보리빵 스무 개, 100명, 먹고 남음.

컷 2가 압도적으로 긺(30절). 나머지 세 컷 합계의 두 배 이상.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hemen(שֶׁמֶן) — 기름(2~7절). 올리브 기름 — 식용·연료·치료·거래의 일상 필수품. 이 장의 첫 소품.

keli(לִי .그릇(3·4·5·6절). 기름 기적의 핵심 도구. 6절에서 그릇이 없어지자 기름이 그침 — (�שְׂ

chayah(ייָּה 살다·살아나다. 7절 "생활하라"와 35~36절 아이 소생 장면에서 같은 어근. 생존과 소생을 잇 — (חיָּ

는 어휘.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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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ah gedolah(ה גשְׂדוֹליָּה 큰 여인(8절). 수넴 여인의 호칭.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인. 이름 없이 '큰'이라는 — (אִ�יָּ

수식어로만 등장.

lo-chaser(סֵר .부족함이 없음(6절 문맥). 그릇이 다하자 기름이 그치는 역설의 짝 어휘 — (לֹא חיָּ

gam zot she-omer /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27절) — 선지자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 예언자의 지

식의 한계 표현.

lechem(לֶחֶם) — 빵·양식(42절). 보리빵의 첫 열매. 민 18:13 초실 봉헌 배경.

davar YHWH(בַר ישְׂהויָּה .여호와의 말씀(44절). 빵이 남는 것이 이 표현으로 닫힘 — (�שְׂ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4에피소드 구조: 컷 1(1~7), 컷 2(8~37), 컷 3(38~41), 컷 4(42~44). 규모 점층: 한 가족 → 한 여인과 아들 →

한 무리 → 백 명.

문 닫음의 반복(4·5·21·33절): 기적이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는 패턴.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패턴: 기름 한 그릇(2절) → 보리빵 스무 개(42절). 엘리사가 있는 것을 먼저 묻고 확

인함.

게하시 지팡이 실패→엘리사 직접 성공(31~35절): 단계 차이. 본문이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

컷 2 내부의 chiasm 가능성: 환대(8~11) — 예언(12~17) — [중심: 아이의 죽음(18~21)] — 달려감(22~28) —

실패와 직접 소생(29~36) — 받음(37). 죽음이 중심에 있는 구조.

엘리야 선례 연결: 왕상 17:8-16(기름), 왕상 17:17-24(아들 소생) — 엘리사가 엘리야 패턴을 반복·확장.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채무 노예제(4:1):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자녀를 종으로 넘기는 관습 — 신 15:12,

레 25:39의 배경.

다락방의 네 가지 가구(4:10): 침상·등잔·책상·의자 — 손님 방의 기본 세트. 고대 근동 환대 문화에서 독립

공간을 마련해 주는 관습.

선지자 학교(4:38): 길갈의 선지자 제자들 — 엘리야 시대부터 이어진 예언자 공동체. 엘리사가 이들과 함

께 생활하며 사역함.

보리빵 초실(4:42): 바알 살리사에서 가져온 첫 열매의 빵 — 민 18:13, 레 23:20의 초실 봉헌 관습 배경.

수넴(4:8): 이스르엘 평야 근처 마을. 엘리사의 이동 길목. 왕상 1:3에서 아비삭의 출신지와 같은 지명.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상 17:8-16 ↔ 왕하 4:1-7 — 사렙다 과부와 기름·가루 기적 — 엘리야 선례.

왕상 17:17-24 ↔ 왕하 4:18-37 — 엘리야와 과부 아들 소생 — 엘리야 선례. 동작(엎드림) 반복.

왕하 2:19-22 ↔ 왕하 4:38-41 — 엘리사의 물 정화 / 독 솥 정화 — 같은 패턴.

왕하 4:42-44 ↔ 마 14:13-21; 요 6:1-14 — 빵과 남은 것 — 오병이어와의 평행.

왕하 4:27 ↔ 왕하 8:1-6 — 수넴 여인이 나중에 다시 등장 — 같은 인물의 이후 이야기.

눅 7:11-17 ↔ 왕하 4:32-36 — 나인 성 과부의 아들 소생과 평행.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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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느 이름 없는 집. 과부가 문 밖에서 울부짖으며 엘리사를 찾는다 — 남편이 죽고 채권자가 아들들을 데려가

려 한다. 엘리사가 묻는다 —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뿐이라 답한다. 이웃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문을 닫아라. 여인과 아들들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요. 그릇마다 가득 찬다. 그릇이 없어지는 순간 기름이

멎는다. 팔아서 빚을 갚고 살아가라. 화면이 이동한다. 수넴 길목. 큰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 음식을 먹인다.

매번 들를 때마다 들른다. 남편에게 말한다 — 다락방 하나 짓자, 침상·등잔·책상·의자를 놓자. 엘리사가 게하

시에게 묻는다 —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말한다 — 저를 속이

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듬해 아들이 생긴다. 아이가 자란다. 밭에서 아버지 곁에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 한다.

어머니 무릎 위에서 낮 때까지 있다가 죽는다. 어머니가 아이를 다락방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는다. 당나귀를

달라 하고 갈멜로 달려간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내려보낸다 — 달려가 지팡이로 아이 얼굴에 놓으라. 지팡이

를 놓았으나 아이가 깨지 않는다. 엘리사가 직접 간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 아이 위에 엎드린다

—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댄다. 아이 몸이 따뜻해진다. 한 번 더 엎드린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

고 눈을 뜬다. 화면이 이동한다. 길갈. 선지자 제자들이 솥에 채소를 넣어 국을 끓이는데 들 호리병박이 들어

가 독이 생긴다. 밀가루를 솥에 던지니 독이 없어진다. 화면이 이동한다. 바알 살리사. 한 사람이 보리빵 스무

개와 자루의 채소를 가져온다. 백 명에게 먹이라 한다. 부족하지 않겠느냐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먹이라 한

다. 놓으니 먹고도 남는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화면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그릇이 없으니 기름이 그쳤더라 — 결핍에서 남음으로 가는 네 장면"

초벌 부제: "채무 위기의 과부와 기름 그릇(4:1-7), 아들을 잃고 되찾는 수넴의 큰 여인(4:8-37), 독 솥을 정

화한 밀가루(4:38-41), 백 명이 먹고 남은 보리빵 스무 개(4:42-44) — 왕도 군대도 없는 네 개의 처마 아래

에서 일어난 엘리사의 작은 기적들, 문을 닫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구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hemen·keli·chayah·ishah_gedolah·lo-chaser·lechem·davar_YHWH 등 8+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4에피소드 구조 + 문 닫음 반복 패턴 + 엘리야 선례 연결 + ANE 채무 노예제·

초실 봉헌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s8에 기록)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4:6의 기름 그침을 '순종하면 기름이 차고, 그릇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신앙 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그릇이 없어지는 순간 기름이 그친 사건 사실과 keli·lo-chaser 어휘 관찰로만 보존.

4:27의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를 '하나님의 신비'나 '선지자의 한계' 교리로 닫지 않고, 선지자가 아이

의 죽음 이유를 몰랐다는 사건 사실의 형태 관찰로만 기록.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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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의 게하시 지팡이 실패를 '믿음 없는 자의 실패' 교훈으로 닫지 않고, 도구/대리인으로 시도했으나 아이

가 깨지 않은 사건 사실과 엘리사의 직접 행동과의 대비 관찰로만 보존. 이유는 미해결.

4:42-44의 보리빵 기적을 '오병이어의 예표'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단정하지 않고, 신약 평행의

사실 확인으로만 기록. 해석 연결은 묵상 단계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4장은 채무 위기의 과부가 기름 한 그릇으로 빚을 갚고(4:1-7), 수넴의 큰 여인이 기대 없이

아들을 얻었다가 잃고 되찾으며(4:8-37), 독 솥이 밀가루로 정화되고(4:38-41), 보리빵 스무 개로 백 명이 먹고

도 남는(4:42-44) — 왕도 군대도 없는 네 처마 아래, 닫힌 문 안과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엘리사의 네 조용한

기적이다.

한 문단: 이름 없는 과부가 울부짖으며 찾아온다. 채권자가 아들들을 데려가려 한다. 기름 한 그릇뿐이다. 이

웃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고 문을 닫는다. 기름이 가득 찬다. 그릇이 없어지는 순간 기름이 멎는다. 팔아서 빚

을 갚고 살아가라. 수넴의 큰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 먹이고 다락방을 짓는다. 아들이 생기고, 밭에서 머리가

아파 죽는다. 어머니가 아이를 다락방 침상에 눕히고 달려간다 — 남편에게는 평안하다 한다. 게하시의 지팡

이가 실패한다. 엘리사가 직접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몸을 맞댄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다.

길갈에서 독 솥이 밀가루로 정화된다. 바알 살리사의 보리빵 스무 개로 백 명이 먹고도 남는다. 여호와의 말씀

대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왕궁 없음, 네 처마 아래. 소품: 기름 한 그릇·빈 그릇·다락방 가구·죽은 아이·지팡이·들 호리병박·보리빵.

문 닫음 반복. 결핍에서 남음으로 기우는 곡선.

2 첫 느낌·분위

기

장 전체가 조용함. 수넴 여인의 행동만 보이는 내면. 아이의 죽음이 단순하게 적힘. 컷 2가 장 전체에서 가

장 느림.

3 시작과 끝 부르짖음(채무·결핍)으로 열려 먹고 남음(풍요)으로 닫힘. 규모가 한 가족에서 백 명으로 넓어짐.

4 등장인물·사

상

있는 것에서 기적이 출발함(기름 한 그릇, 보리빵 스무 개). 게하시 지팡이 실패 vs 엘리사 직접 몸 맞댐. 선

지자도 모르는 것이 있음(27절).

5 장면 컷 4컷. 컷 2(8~37절)가 압도적으로 길고 무거움. 죽음이 중심에 있는 구조.

6 의문·발견·정

보

shemen·keli·chayah·davar YHWH. 문 닫음 패턴. 엘리야 선례 연결. 컷 2 내부 chiasm 가능성.

7 동영상 울부짖음→기름→문닫음→그릇없어기름그침 / 다락방→아이→죽음→달려감→지팡이실패→직접소생 /

독솥→밀가루 / 보리빵→남은것.

8 초벌 제목·부

제

"그릇이 없으니 기름이 그쳤더라 — 결핍에서 남음으로 가는 네 장면"

9 기도·내면 그릇이 없어서 그치는 것 옆에 — 그릇을 더 가져오지 않은 것은 없는지. 몸으로 맞닿아야 하는 것이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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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다: 4장에서 가장 낯선 문은 6절이다. 기름이 먼저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릇이 없어지는 순간 기름이 멎는다. 본문은 이것이 무슨 원리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릇이 더 있었다면 더 찼

을지 — 그 가능성도 열어 둔다. 기름의 한계를 그릇이 결정하는지, 아니면 기름이 그릇을 채우는 것인지 — 4

장의 첫 소품이 이 역설을 그대로 둔 채 독자 앞에 선다.

2. 결 2 — 닫힌 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4절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21절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옴, 33절 "들어가 문을 닫으니라". 장 안에서 문 닫음이 네 번 반복된다. 기적은 공개된 무대가 아

니라 닫힌 공간에서 일어난다. 엘리야의 선례(왕상 17:19)와 같은 패턴이다. 본문은 이 반복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적는다. 그러나 독자는 닫힌 문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결 3 —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기적: 엘리사가 2절에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 없는 것을 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한다. 기름 한 그릇(2절), 보리빵 스무 개(42절) — 두 기적 모두 있는 것

에서 출발한다. 본문은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패턴만 사

건 사실로 적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상 17:8-16 ↔ 왕하 4:1-7 — 사렙다 과부와 기름·가루 — 엘리야 선례.

왕상 17:17-24 ↔ 왕하 4:18-37 — 엘리야와 과부 아들 소생 — 엘리야 선례, 동작 반복.

왕하 2:19-22 ↔ 왕하 4:38-41 — 물 정화/독 솥 정화 — 같은 패턴의 엘리사 기적.

왕하 4:42-44 ↔ 마 14:13-21; 요 6:1-14 — 빵과 남은 것 — 신약 평행 사실 확인.

왕하 8:1-6 ↔ 왕하 4:8-37 — 수넴 여인이 나중에 다시 등장.

눅 7:11-17 ↔ 왕하 4:32-36 — 소생 이야기의 신약 평행.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4:1의 울부짖음에서 시작한다 — 채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국면을 듣는

다.

멈춤 1: 4:6에서 멈춘다 —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침. 기름이 더 있었을 수 있는데 그릇이 없어서 그쳤다.

내가 받지 못한 것 가운데 그릇을 더 가져오지 않은 것은 없는지를 쥔다.

멈춤 2: 4:34에서 멈춘다 —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엎드리는 동작. 지팡이를 보내는 것과 직

접 몸을 맞대는 것의 차이를 묻는다.

끝: 4:44에서 멈춘다 —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남는 것으로 닫히는 네

장면의 끝에 서 있는다.

F · 자족성 점검

[x] 4컷(과부·수넴여인·독솥·보리빵) 완결 관찰

[x] shemen·keli·chayah·davar_YHWH 원어 어휘 기록

[x] 문 닫음 반복 패턴(4·5·21·33절) 관찰

[x] 게하시 실패와 엘리사 직접 소생의 대비 관찰

[x] 엘리야 선례(왕상 17장) 연결과 신약 평행(마 14, 요 6) 사실 확인

[x] 그릇 없어 기름 그침·선지자 지식의 한계·지팡이 실패 이유 미해결로 이월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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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heart는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17:13~14)다. 4장은 1~8장 엘리사 사역

국면의 한 중심 장이다 — 선지자가 왕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자들을 만나는 사역의 결을 보여 준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아합 가문의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는 왕궁을 비우고 과부

와 어머니와 농부에게 간다. 이 사역의 방향 — 작은 자에게로 — 이 권 전체의 긴 하강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통해 유지되는 여호와의 돌봄의 한 단면이다. 4장의 네 기적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는 작은 사건들이지

만, 권이 향하는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 — 불씨 보존 — 의 긴 흐름 안에서, 이름 없는 자들을 향한 기억하

심의 증거들로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의 울부짖음(4:1)에서 먹고도 남음(4:44)으로 / 닫힌 문 안에서(4:4·33) / 있는 것에서 시작해(4:2·42) / 이

름 없는 자들을 향해 움직이는 사역의 결 —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치는 역설을 손에 쥔 채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결핍에서 넘침으로 움직이는 네 장면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죽음이 있다(20절) —

소생(35절)으로 가기 위해 장이 죽음을 지나간다. 넘침과 소생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운동

이라는 것이 컷 2의 무게다. 기름 기적과 빵 기적이 결핍에서 남음으로의 수직 상승처럼 보이지만, 4장의 중심

은 그 사이에 놓인 죽음과 소생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네 개의 기적 이야기다. 수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왕의 무대에서 밀려난 자들이 기적

의 중심이 된다. 과부·이름 없는 여인·선지자 학교 제자들·농부 — 이들은 왕궁의 무대 밖에 있다. 4장에서 이

들이 기적의 받는 자가 된다. 둘째, 닫힌 공간이 기적의 처소가 된다. 공개된 무대가 아니라 닫힌 문 안에서 —

이 반복이 수면 아래에서 기적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보여 준다. 셋째, 도구와 직접의 차이다. 게하시의 지

팡이가 실패하고 엘리사가 직접 몸을 맞댈 때 소생이 일어난다. 이 차이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수면 아래

에서 어떤 직접성이 있는지를 독자가 보게 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가 — 기름 한 그릇뿐이었던 그 집에 내가 있다면 그릇을 몇 개나 가

져왔을까. 그리고 지팡이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들 가운데, 직접 몸으로 맞닿아야 하는 것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

쳤다는 사건 사실을 적는다. 그 사실이 독자를 한 곳에 세운다 — 내가 가져온 그릇의 수가 내가 받은 것의 크

기와 관련이 있는지 묻게 하는 국면. 그리고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엎드리는 선지자의 동작 —

도구를 보내는 것과 직접 맞닿는 것 사이의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4장의 이름 없는 자들의 처마 아래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

만이라는 유명하고 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 그러나 그도 가장 작은 방식(요단강에 일곱 번 씻음)으로 고

침을 받는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eli —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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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 그릇이 다하자 기름이 그쳤다"

P02 이진우: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네 개의 기적 — 닫힌 문 안에서"

P04 최현국: "왕도 군대도 없는 네 처마 아래 — 엘리사의 작은 무대"

P05 김미영: "기름 한 그릇에서 백 명이 먹고 남기까지 — 결핍에서 넘침으로"

P07 오지혜: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고, 잃고, 되찾은 수넴의 큰 여인"

P11 나경아: "shemen · chayah · davar YHWH — 기름·소생·말씀이 닫힌 방에서 일어나다"

부제 제안: "채무 위기의 과부가 기름 한 그릇으로 빚을 갚고(4:1-7), 아들을 기대 없이 얻었다가 잃고 되찾는

수넴의 큰 여인(4:8-37), 독 솥을 밀가루로 정화하고(4:38-41), 보리빵 스무 개로 백 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4:42-44) — 왕 없는 네 처마 아래, 닫힌 문과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엘리사의 네 기적"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기름이 그릇 없어서 그치는 그 순간 옆에,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는 선지자 곁에 서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먼저 다한 것이 아니

라 그릇이 먼저 없어졌어요. 제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들 가운데, 그릇을 더 가져오지 않은 것은 없는지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구하지도 않은 것을 받고 잃고 되찾은 누군가 옆에 — 그의 말없는 달

려감과 "평안하니이다"를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봅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

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4장은 결핍에서 남음으로 움직여요. 채무 위기(1절)로 열려서 먹고도 남음(44절)으

로 닫혀요. 그 사이에 죽음(20절)과 소생(35절)이 있어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4장은 1~8장 엘리사 사역

국면 안에서 가장 부드러운 장이에요 — 왕도 전쟁도 없어요. 선지자가 왕 대신 과부와 어머니와 농부를 만나

요. 엘리사 사역의 결을 보여 주는 장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chayah — 살아나다. 이 어근이 7절 '생활하라'와 35~36절 소생 장면에 같이 써

요. 한 과부가 '살아가는 것'(7절)과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것'(35절)이 같은 어근으로 연결돼요. 생존과 소생이

한 어휘 안에 있어요. 그리고 davar YHWH — 여호와의 말씀(44절). 이 표현이 4장의 마지막 단어 근처에 와

요. 네 개의 기적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작동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마지막 컷이 선언하고 닫아요. 관찰로만

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네 개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왕의 무

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는 구조예요. 과부, 이름 없는 큰 여인, 선지자 제자들, 농부 —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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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들이 기적의 중심에 있어요. 왕이 받는 것이 아니

라 이름 없는 자들이 받아요.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6절 —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쳤어요. 기름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릇이 없어서

그쳤어요. 그릇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이 차지 않았을까 — 본문이 이 가능성을 열어 두어요. 그릇을 더 가져왔

더라면? 하는 질문을 본문이 닫지 않아요. 이 긴장을 쥐고 가겠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문을 닫는 것에서 열리는 것으로의 운동이에요. 기름 기적도 닫힌 문

안에서(4~5절), 소생도 닫힌 방 안에서(33절). 기적은 공개되지 않고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무대가 완전히 달라져요 —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해요. 4장의 이름 없는 자들과 5장의 유명

한 장관의 대비가 눈에 들어와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34절이 불씨예요.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엎드리는 동작이요. 멀리서 지팡이를 보내서는 안 됐어요. 몸으로 맞닿는 것이 달랐어요. 내가 닫힌

공간에 들어가 직접 맞닿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 도구를 보내거나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충분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채무의 울부짖음에서 먹고 남음으로, 이름 없는 자들의 처마 아래에서, 닫힌 문 안

에서,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기적으로 — 그리고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친 그 역설을 손에 쥐고 5장으로 갑

니다. 시뮬 종료. 관찰 9단계 전부 수행.

열왕기하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6 —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기름이 먼저 다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없어지는 순간 기름이 멎는다. 그릇이 더 있었다면 더 찼을 것인지

— 본문이 이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닫지 않는다. keli(그릇)의 한계가 기적의 한계를 결정하는지 여부는 미

해결로 보존.

Q2. 4:16 — 수넴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주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아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은 여인이, 아들이 생긴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속이지 말라고 한다. 기대 없이 받

은 것이 빼앗기고 되찾아지는 흐름과 함께 — 이 거부의 의미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 보존.

Q3. 4:27 —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 한 것을 본문은 왜 그대로 두는

가?

선지자도 아이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선지자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설명 없이 적는다.

예언자의 인식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1장 안에서 닫히지 않고 보존.

Q4. 4:31 — 게하시의 지팡이는 왜 실패했는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게하시가 아이에게 놓았으나 아이가 깨지 않는다.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도구의 실패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인지 — 미해결로 이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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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4:33-35 — 닫힌 문, 기도, 몸의 맞댐이라는 세 동작의 순서를 본문은 왜 이렇게 적는가?

문을 닫고, 기도하고, 몸을 맞댄다. 이 세 동작이 어떤 원리로 소생을 여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엘리

야(왕상 17:21)도 같은 방식이었다는 선례와 함께 — 이 패턴의 의미는 미해결로 보존.

Q6. 4:42-44 — 보리빵 스무 개로 백 명이 먹고 남은 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닫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네 개의 에피소드 중 마지막이 "davar YHWH대로"라는 선언으로 닫힌다. 앞의 세 에피소드는 이 표현으로

닫히지 않는다. 마지막 컷만 이 표현을 쓴 것이 4장 전체에 대한 소급인지, 마지막 에피소드만의 닫음인지

— 본문이 열어 둔다. 미해결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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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5장

2KI-005  ·  역사서  ·  히브리어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였고,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소녀의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오나 —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5:10) 하니

나아만이 분노하다, 종들의 설득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잠그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

복되어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5:15) 고백하고 — 사환 게하시가 탐욕으

로 거짓을 좇자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으니(5:27), 이방인의 믿음과 종의 탐욕이 한 장에 갈

리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아람의 나아만의 집(1~4절)→두 왕의 궁(5~7절)→엘리사의 문 앞(8~12절)→요단강(13~14절)→다시

엘리사 앞(15~19절)→길과 게하시의 집(20~27절)으로 옮겨 다님. 큰 자의 집에서 회복의 강을 지나 가까운

종의 무너짐으로.

무대의 방향: 높은 자의 집과 거창한 외교가 소박한 명령의 강으로, 다시 회복의 고백과 언저리의 탐욕으

로 옮겨 감.

소품: 한 점의 나병(1절), 왕의 편지(5·6절), 큰 예물(은 십 달란트·금 육천·옷 열 벌 5절), 요단의 물(14절),

다메섹의 두 강(12절), 흙 두 노새 짐(17절), 게하시가 거짓으로 받은 은과 옷(23절), 게하시에게 옮은 나병

(27절).

소품의 도드라짐: 한 점의 나병(1절)이 장을 열고, 옮은 나병(27절)이 닫음 — 같은 점이 떠나 다른 끝으로

옮아 감.

소재의 결: 처음은 높음과 무너짐(군대장관·크고 존귀함·나병), 가운데는 낮음과 순종(작은 소녀·요단·일곱

번·어린아이의 살), 끝은 탐욕과 거짓(게하시·좇아감·거짓·은·옮은 나병).

형식 소재: '나병(tzaraat 1·27절)'이 두 끝을 묶음, '큰 것·작은 것'(gadol 1절·naarah qetannah 2절·큰 일 13절)

의 두 축, '씻다·일곱'(rachatz·sheva 10·14절)의 거듭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긴 높임을 한 단어가 누른 공기 —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라는 긴 칭송(1절) 끝의 '나병환자더라'가 모든 높

음을 한 번에 누름.

거창한 채비와 소박한 명령의 겹침 — 말과 병거·큰 예물·왕의 편지(5절)와 '강물에 일곱 번 잠그라'(10절)

는 소박한 명이 문 앞에서 부딪침.

환한 회복 뒤 검은 탐욕으로 가라앉는 명암 — 어린아이의 살의 회복(14절)과 따뜻한 고백(15~19절) 뒤에

게하시의 탐욕과 옮은 나병(20~27절)이 가라앉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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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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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함·분노·설득·거짓의 여러 어조 — 소녀의 담담함(3절), 나아만의 분노(11절), 종들의 설득(13절), 게하

시의 거짓(22절).

옷이 찢기는 소리(7절)·물에 몸이 잠기는 소리(14절)·좇아가는 발소리(21절)의 감각.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14절) — 큰 자가 가장 어린 것으로 회복되는

그림이 분위기의 중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크고 존귀한 자이니…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27절: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하니…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

더라."

크고 존귀한 한 이방인의 나병으로 열려, 가까운 종에게로 옮은 그 나병으로 닫힘 — 큰 자의 무너짐과 가

까운 자의 탐욕이 부른 무너짐.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병환자더라'(1절)는 높음과 병이 한 절에 같이 있음 — 멀리 있던 이방인은 깨끗해

지고, 가까이 있던 종은 나병환자가 됨(27절).

1절(무너진 큰 자)과 27절(무너진 가까운 자) 사이에 작은 소녀의 증언(3절)과 일곱 번의 순종(14절)과 한

분의 고백(15절)이 새겨짐.

한 큰 자의 집(1절)에서 한 가까운 자의 무너짐(27절)으로 — 한 이방인의 회복과 그 언저리의 한 탐욕이

한 장에 나란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나아만(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편지를 들고 옴·문 앞에서 분노·일곱 번 잠그고 회복·한 분 여호와를

고백·흙 두 노새 짐을 청함), 작은 소녀(사로잡혀 온 아이·한마디로 선지자를 가리키고 곧 보이지 않음), 엘

리사(하나님의 사람·그를 내게로 보내라 함·사환으로 명을 전함·예물을 거절함), 게하시(엘리사의 사환·탐

욕으로 좇아가 거짓으로 받고 숨김·그 나병을 입음), 두 왕(편지를 보낸 아람 왕·옷을 찢은 이스라엘 왕),

무대 중심의 여호와(이방의 큰 자를 작은 순종으로 고치시고 한 분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심).

중심 사상: '이방인의 믿음'과 '가까운 종의 탐욕', 그리고 '누가 회복되고 누가 무너지는가' — 멀리서 온 큰

자는 순종해 회복되고(14·15절), 가까이 있던 종은 탐욕으로 무너짐(20~27절).

한 증언과 그 열매, 그 언저리의 탈선: 도입(1~4 증언)→어긋난 외교(5~7 편지·옷을 찢음)→명령(8~12 씻으

라·분노)→회복(13~15 설득·일곱 번·고백)→거절(16~19 예물 거절·흙)→탈선(20~27 탐욕·옮은 나병).

두 손의 예물의 갈림: 같은 예물(5절)을 엘리사는 받지 않고(16절), 게하시는 거짓으로 받음(23절) — 거저

받음과 값을 붙임이 한 예물 앞에서 갈림.

흙 두 노새 짐과 림몬의 신당(17~18절): 한 분 여호와를 고백한 이방인이 가져가려는 이스라엘의 흙과, 돌

아갈 곳의 현실(림몬의 신당)을 같이 들고 있음 — 엘리사의 '평안히 가라'(19절).

ish haelohim(하나님의 사람 8·15절)과 dor olam(영원히 27절): 회복된 이방인의 고백 둘레와 옮은 나병의

대물림이 한 장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큰 자의 나병과 작은 소녀 —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1), 사로잡혀 온 소녀(2), 소

녀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가리킴(3), 나아만이 주인에게 전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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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56



컷 2 (5~7절): 어긋난 편지와 옷을 찢음 — 아람 왕이 예물과 편지를 보냄(5), 편지의 청(6),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이기에…시비를 거는 것이라'(7).

컷 3 (8~12절): 엘리사의 문과 분노 — 엘리사의 '그를 내게로 보내라'(8), 나아만이 문에 섬(9),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10), 나아만의 분노와 다메섹의 두 강(11~12).

컷 4 (13~15절): 종들의 설득과 일곱 번의 회복 — 종들의 '하물며 씻으라 함이리이까'(13), 요단에 일곱 번

잠그매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됨(14),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15).

컷 5 (16~19절): 거절과 흙 두 노새 짐 —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아니함(16), 흙 두 노새 짐을 청함(17), 림몬

의 신당에서의 몸 굽힘을 두고 용서를 구함(18), '평안히 가라'(19).

컷 6 (20~27절): 게하시의 탐욕과 옮은 나병 — 게하시가 좇아가 거짓으로 받음(20~24), 엘리사 앞에서 거

짓말함(25~26), 나병이 게하시와 자손에게 옮음(27).

컷 4의 경첩 위치: 회복으로 가는 준비(컷 1·2·3)와 회복의 두 언저리(컷 5·6) 사이, 일곱 번의 잠금이 끼어

듦 — 종들의 설득(13)→일곱 번의 순종(14)→한 분의 고백(15)이 거절(16)과 탐욕(27)으로 두 갈래를 얻

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zaraat(רַעַת  / .나병(1·3·6·7·11·27절). 크고 존귀한 자에게서 시작해 거짓된 종에게로 옮는 한 단어 — (ציָּ

naarah qetannah(טַנּיָּה ה קשְׂ .작은 소녀(2절) — (נעֲַריָּ

sar tzava(ביָּא 큰 용사(1절). 큰 자의 직임과 호칭. / qara — (ִ��וֹר חַילִ)군대장관 / gibbor chayil — (ַ�ר ציָּ

begadav(יו גיָּדיָּ רַע �שְׂ .옷을 찢음(7절) — (קיָּ

rachatz(חַץ 일곱 — (שֶׁבַע)씻다·잠그다(10·12·13·14절). 요단에 일곱 번 잠그라는 명과 행함. / sheva — (ריָּ

(10·14절).

basar(ר טןֹ)살·육체(10·14절).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에. / naar qaton — (�יָּ�יָּ .어린아이(14절) — (נעַַר קיָּ

ish haelohim(אֱלֹהִים ה)하나님의 사람(8·14·15절). / adamah — (אִישׁ היָּ מיָּ .흙·땅(17절), 두 노새 짐의 흙 — (אֲדיָּ

kesef(ֶ�סֶף) — 은 · begadim(גיָּדִים ·옷(5·22·23절). 가져온 예물과 거짓으로 받은 것. / dor olam — 영원히 — (�שְׂ

대대로(27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도입(1~4) + 어긋난 외교(5~7) + 명령과 분노(8~12) + 회복(13~15) + 거절(16~19) + 탈선(20~27) — 한 증언

(소녀의 한마디)이 한 명령과 일곱 번의 순종을 거쳐 회복으로 맺히고, 그 언저리에서 한 손의 거절과 한

손의 탐욕으로 갈리는 구조.

나병 수미: 1절의 크고 존귀한 자의 나병과 27절의 게하시에게 옮은 나병이 호응 — 같은 한 단어가 두 끝

을 묶음. 형태 관찰.

'큰 것·작은 것'의 비대칭: 큰 자(gadol 1절)를 작은 소녀(2절)가 움직이고, 큰 기대(11절)가 작은 명령(13절)

앞에서 회복으로 맺힘(14절) — 한쪽으로 기욺.

'일곱 번'의 명과 행함의 호응(10·14절)과 다메섹의 두 강 대 요단의 한 강(12·14절)의 대조 — 형태 관찰.

두 손의 예물의 대비: 엘리사의 거절(16절)과 게하시의 거짓 받음(23절) — 같은 예물을 두고 갈린 두 손,

형태로만 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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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아람(다메섹)과 이스라엘의 국경 갈등 — 아람 군대가 노략하던 정황으로, 사로잡혀 온 소녀(2절)와 나아

만의 직임(1절)의 배경.

나병(tzaraat) — 근동에서 피부의 부정과 사회적 격리를 부르던 질환. 크고 존귀한 자조차 한 점으로 무너

지던 1·27절의 배경.

왕의 친서와 예물 외교 — 근동 왕들이 은·금·의복을 들려 사람을 보내던 관습. 아람 왕의 편지와 큰 예물(5

절)의 배경.

다메섹의 아바나·바르발 강 — 그 도성을 적시던 강으로, 나아만이 요단보다 낫게 여긴 12절의 배경.

림몬(하닷) 신당 — 다메섹의 폭풍·전쟁 신을 섬기던 신당으로, 왕이 그 손에 의지해 몸을 굽히던 정황. 18

절의 배경.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3절의 작은 소녀를 가장 낮은 처지의 한 증언이 큰 자를 여호와께로 이끈 일로 읽

되, 그 이름·뒷이야기가 적히지 않은 점을 그대로 둠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5:14 ↔ 욥 33:25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 어린아이의 살로 회복된 옛 어구)

왕하 5:1 ↔ 사 45:1-7 (이방의 고레스를 세워 일하시는 여호와 — 이방을 통해 일하시는 손)

왕하 5:15 ↔ 왕상 18:39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 한 입의 고백이 이방으로 번짐)

왕하 5:13 ↔ 왕하 5:3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vs 작은 소녀의 증언 — 낮은 자의 한마디가 큰 자를 움직

임)

왕하 5:16 ↔ 왕하 5:20-23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음 vs 게하시가 거짓으로 받음 — 같은 예물 앞에 갈린

두 손)

왕하 5:27 ↔ 왕하 4:8-37 (수넴 여인에게 베푼 엘리사의 은혜 — 사역 둘레의 두 결)

왕하 5:14·27 ↔ 눅 4:27 (엘리사 때에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음 — 후대의 직접 회수)

왕하 5장 ↔ 왕하 2:9-15 (엘리사의 갑절 영감 — 5장 표적이 그 영감의 한 국면인 배경)

왕하 5:14 ↔ 마 8:1-4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 치유 모티프의 후대 메아리)

왕하 5장 ↔ 왕하 8:7-15 (다메섹과 아람으로 다시 향한 엘리사의 사역 — 5장 이후의 직후 국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람의 한 집. 자막 —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병환자더라. 한 작은 소녀가 안주

인 곁에 선다. 아람이 노략할 때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아이다. 소녀가 말한다 —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

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이 나아만에게 전해지고, 나아만이 아

람 왕에게 아뢴다. 아람 왕이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과 옷 열 벌을 들려 보내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

낸다 —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그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며 외친다 —

내가 어찌 하나님이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내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낸다 —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

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에 이른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

고 사환을 보내어 전한다 —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

하여 물러간다 —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가 몸을 돌이켜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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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다. 그때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 권한다 —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

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내려간다. 자막 —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

었더라. 그가 온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한다 —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답한다 — 내가 섬

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청한다 — 그러면 노새 두 마

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나

이다, 다만 내 주인이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내가 함께 굽히게 됨을 용서하소서. 엘리사가 말한다 —

너는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 떠나 조금 가니라. 화면이 게하시의 발걸음으로 옮겨 간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가 혼잣말한다 —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너무 지나치게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좇아가 무엇이

든 받으리라. 그가 나아만을 좇아 달려간다. 나아만이 병거에서 내려 맞으며 묻는다 — 평안하냐. 게하시가 거

짓으로 말한다 —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이르시되 두 청년이 왔으니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셨나이다. 나아만이 기뻐하며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싸 두 사환에게 지운다.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 집에 감추고, 사환들을 보낸 뒤 들어가 주인 앞에 선다. 엘리사가 묻는다 — 게하시야 네가 어디

서 오느냐. 게하시가 말한다 —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말한다 — 그 사람이 병거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 자막

—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

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작은 소녀의 한마디와 일곱 번의 강 — 큰 자가 어린아이의 살로 돌아오다"

초벌 부제: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였고, 사로잡혀 온 작은 소녀의 한마디(5:3)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오나 — 엘리사가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5:10) 하니 나아만이 분노하다, 종들의

설득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잠그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5:14)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

는 줄을 아나이다'(5:15) 고백하고 — 사환 게하시가 탐욕으로 거짓을 좇자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으니

(5:27), 이방인의 믿음과 종의 탐욕이 갈리며 엘리사의 사역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람으로 번지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zaraat·naarah_qetannah·rachatz·sheva·basar·ish_haelohim·sar_tzava·gibbor_chayil·qara_begadav·adamah·kesef·begadim·dor_olam

등 13+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나병 수미 + 큰 것·작은 것 비대칭 + 두 손의 예물 대비 + ANE 아람 노략·나

병·예물 외교·다메섹의 강·림몬)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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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5:3의 작은 소녀를 '겸손한 전도자의 모범'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사로잡혀 온 한 아이의 한마디가 큰 자를

움직인 본문 형태로만 둠. 그 이름·뒷이야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5:11의 나아만의 분노를 '교만의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가 그린 회복의 그림과 받은 명령의 어긋남이

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5:18~19의 림몬의 신당과 '평안히 가라'를 신학적 결론으로 닫지 않고, 회복된 이방인이 돌아갈 곳의 현실

과 엘리사의 짧은 한마디라는 형태로만 둠. 그 허락의 속은 비워 둠.

5:14의 일곱 번의 회복을 '의식의 효력'이나 '강물의 능력'으로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

는 어구와 일곱 번의 순종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5:27의 '영원히' 옮은 나병을 '응보 신학'으로 닫지 않고, 한 거짓의 귀결과 'dor olam'이라는 어구의 형태로

만 둠. 그 대물림의 무게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5장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였고(5:1) 사로잡혀 온 작은 소녀의

한마디(5:3)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오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오해하나

(5:7)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5:10) 하니 — 나아만이 자기가 그린 회복의 그림과 어긋

난 명령에 분노하며 다메섹의 강들을 더 낫게 여기고 떠나려다, 종들의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하물며 씻

으라 함이리이까"(5:13) 설득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잠그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5:14) "이

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5:15) 고백하고 흙 두 노새 짐을 청하니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고 "평안히 가라"(5:19) 하되 — 사환 게하시가 탐욕으로 좇아가 거짓으로 은과 옷을 받자 나아만의 나

병이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옮으며(5:27), 이방인의 믿음과 가까운 종의 탐욕이 한 장에 갈려 엘리사의

사역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람으로 번지는 장이다.

한 문단: 아람의 한 집.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다. 사로잡혀 온 작은 소녀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가리킨다. 그 한마디가 두 왕과 한 예언자를 움직인다. 아람 왕의 편지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 한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로 문에 이르나,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내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 전한다. 나아만이 노한다 — 그가 나와 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의 강들

이 낫지 아니하냐. 떠나려는 그를 종들이 설득한다 — 하물며 씻으라 함이리이까. 그가 내려가 일곱 번 잠그

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로 돌아온다. 그가 돌아와 한 분 여호와를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나, 엘리사는 받지

않는다. 나아만이 흙 두 노새 짐을 청하고, 림몬의 신당의 현실을 두고 용서를 구하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한다. 그런데 사환 게하시가 좇아가 거짓으로 은과 옷을 받아 숨긴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자손에게 옮으리라 한다. 게하시가 나병환자가 되어 물러간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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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아람의 집→두 왕의 궁→엘리사의 문→요단강→다시 문 앞→게하시의 집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한 점의 나병·

왕의 편지·큰 예물·요단의 물·다메섹의 두 강·흙 두 노새 짐·거짓으로 받은 은과 옷 — 높음과 무너짐에서 낮음

과 순종을 거쳐 탐욕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긴 높임을 한 단어가 누른 공기. 거창한 채비와 소박한 명령의 겹침. 담담함·분노·설득·거짓의 여러 어조. 큰 자

가 어린아이의 살로 회복되는 그림(14절).

3 시작과

끝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병환자더라'(1절)로 열려 '게하시에게 옮은 나병'(27절)으로 닫힘. 무너진 큰 자와 무너진

가까운 자 사이에 작은 소녀의 증언(3절)과 일곱 번의 순종(14절)과 한 분의 고백(15절)이 새겨짐.

4 등장인

물·사상

나병환자이나 회복되어 고백한 나아만. 한마디로 선지자를 가리킨 작은 소녀.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 거짓으로

좇아간 게하시. 편지를 보낸 두 왕. 이방의 큰 자를 작은 순종으로 고치신 여호와. 중심은 '이방인의 믿음'과 '가

까운 종의 탐욕'.

5 장면 컷 큰 자의 나병과 작은 소녀(1~4)/어긋난 편지와 옷을 찢음(5~7)/엘리사의 문과 분노(8~12)/설득과 일곱 번의 회

복(13~15)/거절과 흙 두 노새 짐(16~19)/게하시의 탐욕과 옮은 나병(20~27) 6컷. 컷 4는 회복으로 가는 준비와

회복의 언저리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큰 것·작은 것의 비대칭(큰 자를 작은 소녀가 움직임). 두 손의 예물(거저 받음 vs 값을 붙임). 림몬의 신당과 '평

안히 가라' 사이의 비움. 한 거짓과 '영원히' 사이의 비움.

7 동영상 큰 자의 나병 → 작은 소녀의 증언 → 어긋난 편지와 옷을 찢음 → 문 앞의 분노 → 종들의 설득과 일곱 번의 회

복 → 한 분의 고백과 거절된 예물 → 게하시의 탐욕과 옮은 나병.

8 초벌 제

목·부제

"작은 소녀의 한마디와 일곱 번의 강 — 큰 자가 어린아이의 살로 돌아오다"

9 기도·내

면

거창한 방식을 그리느라 작은 순종 앞에서 노한 지점은 없는지, 거저 받은 것을 거래로 바꾸려 한 곳은 없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가장 낮은 한마디가 가장 높은 자를 움직인 회복: 본문은 나아만을 한껏 높였다 한 단어로 떨어뜨린

다 —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병환자더라"(5:1). 그 무너진 큰 자를 일으킨 것은 가장 낮은 자다. 사로잡혀 온

작은 소녀가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5:3) 한마디를 한다. 본문은 그

소녀의 이름도 행방도 적지 않는다 — 한 문장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두 왕과 한 예언자와

한 강대국의 장관을 다 움직인다. 그리고 그 큰 자가 다시 한 번 낮은 자들에게 돌이켜진다 — 문 앞에서 노한

그를 종들이 "하물며 씻으라 함이리이까"(5:13) 설득해 내려가게 한다. 큰 자가 작은 자의 말 둘레에서 두 번

돌이켜지고, 끝에 그 살이 가장 어린 것(어린아이의 살)으로 회복된다(5:14). 본문은 작은 소녀의 증언과 일곱

번의 순종을 따로 두되, 둘 다 한 큰 자의 무너짐을 회복으로 끌고 간다.

2. 결 2 — 거창한 기대가 소박한 명령 앞에서 회복으로 맺힌다: 본문의 갈림길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

가'다. 나아만은 자기가 그린 회복의 그림을 가지고 온다 —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

칠까 하였도다"(5:11), 다메섹의 강들이 낫지 아니하냐(5:12). 그런데 받은 명은 소박하다 — 그저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5:10). 거창한 채비(말과 병거·큰 예물)와 소박한 명령이 문 앞에서 부딪친다. 본문은 그 분노가 어

떻게 풀려 그가 내려갔는지 속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다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5:14) 내려가

일곱 번 잠갔다고만 적는다. 강물이 고친 게 아니라는 것만 그 어구로 가리킨다. 큰 것·작은 것의 비대칭이 한

장 내내 한쪽으로 기운다 — 큰 자가 작은 명령에 내려가니, 그 살이 가장 작은 것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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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3 — 거저 받은 회복에 값을 붙이려다 무너진 가까운 종: 5장은 회복과 그 언저리의 탈선을 따로 둔다. 회

복(5:14)은 거저 주어진 것이고, 엘리사는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한 손의 거절로 보여 준다 — "여호와

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5:16).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던 사환 게하시는 그

회복의 예물을 거짓으로 좇는다 —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5:22) 없는 말을 지어 은과 옷을 받아 숨긴다.

본문은 그 '영원히(dor olam)'의 무게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다만 나아만에게서 떠난 그 나병이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옮았다고 적는다(5:27). 멀리 있던 이방인은 거저 받아 깨끗해지고, 가까이 있던 종은 값을 붙이

려다 같은 병을 입는다. 본문은 회복된 한 믿음과 무너진 한 탐욕을 같은 무게로 겹치지 않고 따로 적되, 둘 다

엘리사의 사역 둘레에서 한 장에 나란히 놓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욥 33:25 —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 5:14 어린아이의 살로 회복된 옛 어구.

사 45:1-7 — 이방의 고레스를 세워 일하시는 여호와 — 5:1 이방을 통해 일하시는 손.

왕상 18:39 —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 5:15 한 입의 고백이 이방으로 번짐.

왕하 5:3 — 작은 소녀의 증언 — 5:13 종들의 설득과 더불어, 낮은 자의 한마디가 큰 자를 움직임.

왕하 5:20-23 — 게하시가 거짓으로 받음 — 5:16 엘리사의 거절과 마주 선 두 손.

왕하 4:8-37 — 수넴 여인에게 베푼 엘리사의 은혜 — 사역 둘레의 두 결.

눅 4:27 — 엘리사 때에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음 — 후대의 직접 회수.

왕하 2:9-15 — 엘리사의 갑절 영감 — 5장 표적이 그 영감의 한 국면인 배경.

왕하 8:7-15 — 다메섹과 아람으로 다시 향한 엘리사의 사역 — 5장 이후의 직후 국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5:1의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병환자더라'에서 시작한다 — 긴 높임이 한 단어로 눌린 그 무너짐 앞에

선다.

멈춤 1: 5:11에서 멈춘다 —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거창한 회복의

그림이 소박한 명령 앞에서 깨지는 그 분노를 쥔다.

멈춤 2: 5:14에서 멈춘다 —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큰 자가 작은 명령에 내려가 가장 어린 것으로

돌아온 그 살을 쥔다.

끝: 5:27에서 멈춘다 —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거저 받은 회복에 값을 붙이려다 무너진 가까운

종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큰 자의 나병과 작은 소녀(1~4)·어긋난 편지(5~7)·문과 분노(8~12)·설득과 회복(13~15)·거절과 흙

(16~19)·게하시의 탐욕(20~27)의 여섯 컷 완결

[x] 나병 수미(1 ↔ 27)와 큰 것·작은 것의 비대칭·두 손의 예물의 대비 구조

[x] 작은 소녀의 증언과 종들의 설득(3·13)·일곱 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살(10·14)의 다리

[x] 이방인의 고백(15)과 권 spine·국면(엘리사의 사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람으로 번짐)의 정박

[x] 게하시의 '영원히'(27)와 다음 장(6장 엘리사의 사역·아람과의 새 국면)으로 열린 이월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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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국면 정박)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사

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17장),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18~23장),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으로 움직인다 — 5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 한복

판이다. 권 전체가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기 전, 본문은 한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의 손이 이방의 큰 자에게

까지 닿는 한 장면을 먼저 새겨 둔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

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에 비춰 보면, 5장은 그 '예언자를 거듭 보내

심'의 한 결이다 — 엘리사의 갑절 영감(2:9~15)으로 시작된 사역이 4장의 수넴 여인을 거쳐, 5장에서 아람의

군대장관에게까지 미친다.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길게 흩어져 17장의 멸망('여호와를 배반하였음

이라')으로 가는 그 호의 첫머리에서, 본문은 도리어 한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

는 줄을 아나이다"(5:15)라는 고백을 끌어낸다. 권의 heart, 17:13~14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에 배인 오래 참으심과, 20:5의 히스기야의 눈물을 들으시는 들으심이, 5장에서는 멀리 있던 이

방의 큰 자에게까지 손을 펴시는 너그러움의 결로 미리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5장은 멸망의 호가 본

격화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으로 번진다'를 새겨 두는 한 점이다 — 후대에 누가복음 4:27이 이 장을

직접 회수해, 엘리사 때에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고 적으며 이방으로 번지는 복음의 옛 표

지로 읽는다. 한 권이 자기 백성의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그 첫 국면에서 한 분 여호와의 손이 경계를 넘어 닿

는 장면을 미리 들고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크고 존귀한 자의 무너진 나병(5:1)에서 작은 소녀의 한마디(5:3)로, 거창한 회복의 기대(5:11)에서 일곱 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살(5:14)로, 거절된 예물(5:16)에서 거짓으로 좇아간 탐욕(5:27)으로 / 한 회복의 장에서 다

음 장의 문으로 — 가장 낮은 한마디가 가장 높은 자를 회복으로 끌고 가고, 그 회복의 언저리에서 가까운 탐

욕이 무너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한 큰 자의 무너진 몸이 가장 낮은 자의 한마디와 가장 작은 명령의 순종을 거쳐

회복되고, 그 회복의 언저리에서 가까운 한 종이 탐욕으로 무너지는 운동이다. 큰 자의 나병과 작은 소녀(1~4

절)가 어긋난 편지와 문 앞의 분노로(5~12절), 종들의 설득과 일곱 번의 회복과 고백으로(13~15절), 거절과 흙

두 노새 짐으로(16~19절), 게하시의 탐욕과 옮은 나병으로(20~27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

기하는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인데, 5장은 그 호가 본격화하기 전 엘리사의 사역 국면에 서서, 여호와

의 손이 이방의 큰 자에게까지 닿는 한 장면을 더한다 — 그 호 전체가 '오래 참으신 경고에서 말씀대로의 심

판으로, 그러나 포로의 끝에서도 불씨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텐데, 5장은 그 첫머리에서 도리어 은

혜가 경계를 넘는 한 점을 새겨 둔다. 그런데 5장의 벡터는 회복을 보이는 동시에 한 무너짐을 같이 적어 다음

장으로 넘긴다 — 게하시의 옮은 나병(27절)이 한 종의 탈선을 남기고, 엘리사의 사역은 6장에서 떠오른 도끼

와 아람 군대의 눈가림으로 다시 이어진다. 한 이방인의 회복이 한 장을 맺고, 그 둘레의 아람과 한 종의 무너

짐이 다음 장으로 미는 두 손잡이가 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군대장관의 나병이 강물의 순종으로 나은 한 치유다 — 누가 증언했고, 어떤 편지가 오갔고, 몇 번

을 잠갔고, 누가 탐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예언자를 통해 이방의 큰 자에

게까지 손을 펴 한 분 여호와의 이름을 번지게 하시는 손이다. 본문은 나아만을 한껏 높였다 한 점으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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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고(5:1), 가장 낮은 소녀의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5:3), 끝에 그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5:15) 고백을 끌어낸다. 둘째, 가장 낮은 것과 가장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결이다. 큰

자를 움직인 것은 사로잡힌 작은 소녀(5:3)이고, 그를 회복시킨 것은 손을 흔드는 큰 의식이 아니라 그저 일곱

번 씻으라는 작은 명령(5:10)이며, 그 회복의 표지는 가장 어린 것 — 어린아이의 살(5:14)이다. 셋째, 가까움이

곧 깨끗함이 아닌 정직이다. 본문은 한 회복으로 장을 닫지 않는다 — 멀리 있던 이방인은 거저 받아 깨끗해지

고, 예언자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종은 값을 붙이려다 같은 병을 입는다(5:27). 본문은 회복된 믿음과 무너진

탐욕을 나란히 둘 뿐, 게하시의 자손에게 미친 '영원히'(5:27)가 어디로 가는지, 이방으로 번진 그 고백이 자기

백성의 흩어짐과 어떻게 마주 서는지는 5장 안에서 풀지 않고 다음 장으로 이월한다 — 권이 멸망을 향해 가

는 그 시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경계를 넘어 닿고 가까운 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값을 붙이려다 무너진다는 그

정직을 한 장에 같이 들고 있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거창한 방식을 그리느라, 정작 작은 순종 앞에서 노한 지점은 없는가 — 큰 일이면 행하면서 '그저 씻으

라' 같은 작은 명령 앞에서는 돌아선 결은. 그리고 나는 거저 받은 것에 값을 붙이려 한 곳은 없는가 — 가장 가

까이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거래로 바꾸려다 도리어 무너진 지점은. 멀리서 온 한 이방인의 어린아이 같은 살

의 회복 앞에, 나는 정말 작은 명령에 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크고 존귀했

으나 한 점으로 무너진 한 사람을 보여 주고, 그를 움직인 가장 낮은 소녀의 한마디를 보여 주고, 거창한 기대

를 내려놓고 작은 명령에 일곱 번 잠겨 어린아이의 살로 돌아온 그 순종을 보여 주고, 그 회복의 언저리에서

거저 받은 것을 거래로 바꾸려다 같은 병을 입은 한 종을 새겨 둔다. 회복된 믿음과 무너진 탐욕이 한 장에 나

란히 놓인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거창한 방식을 그리느라 작은 순종 앞

에서 돌아서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저 받은 은혜에 값을 붙이려는 대목이 어

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멀리서 온 한 이방인이 작은 명령에 내려가 가장 어린 살로 돌아온 그 회복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권이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기 전, 여호와의 손이 경계를 넘어 한 이방인에게 닿는

그 첫 장면 —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는가.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5장이 한 이방인의 회복과 한 종의 무너짐을 같이 새기고 닫히는 그 끝 너머 —

엘리사의 사역은 6장에서 요단에 떠오른 도끼와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고 다시 여는 표적으로 이어지니, 5장

에서 회복된 그 아람의 둘레가 곧 다음 장의 새 국면에서 다시 한 예언자의 손 앞에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zaraat — 나병.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아람의 한 집. 자막 —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병환자더라. 한 작은

소녀가 안주인 곁에 섭니다. 아람이 노략할 때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아이입니다. 소녀가 말합니다 — 우리 주

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이 나아만에게 전

해지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아룁니다. 아람 왕이 은과 금과 옷을 들려 보내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 내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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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하나님이기에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내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로 엘리사의 문에 이릅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내어 전합니다 —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 내 생각에

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가 몸을 돌이켜 떠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 권합니다

—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씻으라 함이리이까. 나

아만이 내려갑니다. 자막 —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합니다 —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답합니다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청합니다 — 그러면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주소서, 이제부터

여호와께만 제사하겠나이다, 다만 림몬의 신당에서 함께 굽히게 됨을 용서하소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 너는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 떠나 조금 갑니다. 화면이 게하시의 발걸음으로 옮겨 갑니다. 게하시가 혼잣말합니다

— 내 주인이 너무 지나치게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좇아가 받으리라. 그가 달려가 나아만을 좇습니다. 나아

만이 병거에서 내려 맞으며 묻습니다 — 평안하냐. 게하시가 거짓으로 말합니다 —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두 청년에게 은과 옷을 주라 하셨나이다. 나아만이 기뻐하며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지웁니

다. 게하시가 받아 집에 감추고 들어가 주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

가 말합니다 —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과 옷을 받을 때이냐. 자막 —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

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 게하시가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크고 존귀한 자의 나병에서 열려, 작은 소녀의 한마디와 어긋난 편지와 문 앞의 분노를 지나,

종들의 설득과 일곱 번의 순종으로 어린아이의 살이 회복되고 — 한 분 여호와의 고백과 거절된 예물과 흙 두

노새 짐을 거쳐, 가까운 종의 탐욕과 거짓과 옮은 나병으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작은 소녀의 한마디와 일곱 번의 강 — 큰 자가 어린아이의 살로 돌아오다"

P02 이진우: "큰 것과 작은 것 — 큰 자가 작은 명령 앞에서 회복되다"

P04 최현국: "문 앞의 분노에서 요단의 일곱 번까지 — 거창한 채비가 소박한 명령 앞에 내려가다"

P05 김미영: "흙 두 노새 짐과 거짓으로 받은 은 — 한 예물 앞에 갈린 두 손"

P07 오지혜: "이방인의 고백과 종의 탐욕 — 멀리서 온 믿음과 가까이 있던 무너짐"

P11 나경아: "tzaraat — 한 점의 나병이 큰 자를 떠나 거짓된 종에게로 옮다"

부제 제안: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나 나병환자였고, 작은 소녀의 한마디(5:3)로 선지자를 찾아

오나 — 엘리사가 '요단에 일곱 번 씻으라'(5:10) 하니 분노하다, 종들의 설득에 내려가 일곱 번 잠그매 어린아

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5:14)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5:15) 고백하고 — 사환 게하시가 탐욕

으로 거짓을 좇자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는(5:27), 이방인의 믿음과 종의 탐욕이 갈리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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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크고 존귀했으나 한 점으로 무너진 그 큰 자 곁으로, 그리고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진 그 작은

소녀 곁으로, 또 거창한 기대를 내려놓고 요단에 일곱 번 잠긴 그 순종 곁으로, 끝으로 회복의 언저리에서 거

짓으로 좇아간 그 종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크고 존귀했으나 한 점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 그를 움직인

것이 가장 낮은 사로잡힌 아이의 한마디였던 것도요. 그리고 거창한 회복의 그림을 그렸다가 그저 씻으라는

작은 명령 앞에서 노했던 그 마음과, 종들의 한마디에 내려가 어린아이의 살로 돌아온 그 순종을 보았습니다.

또 그 회복의 언저리에서 거저 받은 것에 값을 붙이려다 같은 병을 입은 한 종도요. 제가 거창한 방식을 그리

느라 정작 작은 순종 앞에서 노한 지점은 없는지, 거저 받은 것을 거래로 바꾸려 한 곳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

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 돌아온 그 살 앞에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 흐름의 어느 국면

에서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5장은 큰 자의 무너진 나병에서 일곱 번의 순종으로, 거창한 기대에서 소박한 회복

으로 움직여요. 1~4절이 나병과 작은 소녀의 증언, 5~7절이 어긋난 편지, 8~12절이 명령과 분노, 13~15절이

설득과 회복과 고백, 16~19절이 거절과 흙, 20~27절이 게하시의 탐욕이에요. 권 흐름에서 보면 열왕기하의

phases는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 18~23장이 히

스기야·므낫세·요시야, 24~25장이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5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

한복판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 5장은 그 긴 심판의 호가 아직 본격화하기 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의 손이 이방의 큰 자

에게까지 닿는 한 국면이에요. 권이 멸망을 향해 가기 전, 한 분 여호와의 이름이 아람으로 번져 가는 장면을

먼저 새겨 둬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1의 tzaraat(나병)와 5:27의 tzaraat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크고 존귀

한 자에게서 떠난 그 점이 거짓된 종에게로 옮아 가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basar(살 10·14절)예요 — 회

복될 살과 어린아이의 살 같이 된 살. 큰 자의 무너진 몸이 가장 어린 살로 돌아와요. 또 하나, ish haelohim(하

나님의 사람 8·15절) 둘레에서 한 이방인의 고백(한 분 여호와 15절)이 나오고, 같은 인물 둘레에서 한 종의 거

짓(22절)이 무너져요. 같은 예언자 둘레에서 멀리 온 믿음과 가까운 탐욕이 갈려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군대장관의 나병이 강물의 순종으로 나은 한 치유예요 — 누가 증언

했고, 어떤 명령이 왔고, 몇 번을 잠갔고, 누가 탐했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예언자를 통해 이방

의 큰 자에게까지 닿아 한 분 여호와의 이름을 번지게 하시는 손 같아요. 본문은 나아만을 길게 칭송하다 한

점으로 떨어뜨리고(1절), 가장 낮은 소녀의 한마디로 그를 일으켜요(3절). 끝에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15절) 고백해요. 권 전체로 보면 5장 이후 북왕국은 길게 우상으로 흩어져 17장에서

멸망에 이르는데, 그 긴 내리막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방의 한 입에서 한 분 여호와의 고백이 먼저 터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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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백성이 흩어져 가는 그 시절에도, 한 분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으로 번지게 하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나아만은 회복되어 한 분 여호와를 고백하는데(15절), 곧바로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 하는 현실을 같이 들어요(18절). 그리고 엘리사는 그 둘 다를 두고 "평안히 가라"(19절) 해요. 한 분을

고백한 이방인이 옛 곳의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그 긴장을, 본문은 풀어 닫지 않아요. 또 하나, 멀리 있던 이방

인은 거저 받아 깨끗해지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종은 값을 붙이려다 무너져요(27절) — 가까움이 곧 깨끗함

이 아니라는 긴장이에요. 그리고 권이 이 장에서 한 회복을 보여 줘도,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게하시의

자손에게 미친 '영원히'가 어디로 가는지(27절), 이방으로 번진 그 고백이 자기 백성의 흩어짐과 어떻게 마주

서는지는 5장 안에서 풀리지 않아요. 다음 장들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높은 자의 집에서 회복의 강으로, 다시 가까운 종의 무너짐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큰 자의 나병과 작은 소녀(1~4절)가 어긋난 편지와 문 앞의 분노로(5~12절), 종들의 설득과

일곱 번의 회복과 고백으로(13~15절), 거절과 흙 두 노새 짐으로(16~19절), 게하시의 탐욕과 옮은 나병으로

(20~27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5장은 엘리사의 사역 국면 안에서 한 표적을 더해요 — 4장이 수넴 여인과 여러

표적이었다면, 5장은 그 사역이 이방의 큰 자에게까지 닿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엘리사의 사역은 6장에서 떠오른 도끼와 아람 군대의 눈가림으로 이어지는데, 5장

에서 아람의 큰 자가 회복된 그 둘레가 6장의 아람과의 새 국면으로 이어지는 다리예요. 한 이방인의 회복이

한 장을 맺고, 그 둘레의 아람이 다음 장의 문을 열어요.

P05 김미영: 이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5장이 엘리사의 사역 둘레에 두 결을 같이

쥐어 다음 장에 넘기는 것 같아요. 한 결은 회복의 결이에요 — 이방의 큰 자까지 닿은 한 분 여호와의 손(15

절). 또 한 결은 무너짐의 결이에요 — 가장 가까운 종의 탐욕이 부른 옮은 나병(27절). 권은 곧 긴 심판의 호로

들어가는데, 5장은 그 호가 본격화하기 전에 '여호와의 손이 이방에까지 닿는다'와 '가까운 자라도 탐욕이면

무너진다'를 같은 장에 새겨 둬요. 저는 한 회복의 장 끝에 한 무너짐이 같이 적힌 그 정직이 무거워요 — 은혜

가 이방으로 번지는 같은 시절에, 가까운 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값을 붙이려다 무너지니까요. 그 두 결을 같이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큰 자의 무너진 나병에서 작은 소녀의 한마디로, 거창한 기대에서 일곱 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살로, 거절된 예물에서 거짓으로 좇아간 탐욕으로 — 그러나 그 한 회복이 이방으로 한 분 여호와

의 이름을 번지게 하면서 곧 게하시의 무너짐을 같이 새겨 두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

갑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아직 멸망의 호가 본격화하기 전, 한 분 여호와의 손이 이방의 큰 자에게까지 닿는

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 사역이 떠오른 도끼와 아람 군대의 눈가림으로 다시 이어지는 데서 계

속됩니다.

열왕기하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5:2-3 — 작은 소녀의 한마디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사로잡혀 온 작은 소녀가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3절) 한마디를

한다. 그 한마디가 강대국 장관과 두 왕과 엘리사를 다 움직인다. 본문은 그 소녀의 이름·나이·뒷이야기를

적지 않는다. 이 증언을 '겸손한 전도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가장 낮은 처지의 한마디가 큰 자의 몸을 고치

는 데로 흐른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아이의 행방은 비워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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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10-12 — 나아만의 분노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나아만은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11절) 하며, 자기가 그린 회복의 그림을

따로 가진다. 받은 명은 그저 '씻으라'(10절)다. 본문은 그 분노가 어떻게 풀려 그가 내려갔는지(14절) 속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분노를 '교만의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큰 기대와 작은 명령의 어긋남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5:13-14 —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회복된 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종들의 설득(13절)에 나아만이 내려가 일곱 번 잠그매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14절)된다. 본문은 그 회

복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14절) 된 것임을 가리킬 뿐, 강물의 능력인지 일곱 번의 의식인지 그 기제는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회복을 '순종의 공식'으로 닫지 않고, 작은 명령에 내려간 큰 자와 가장 어린 것으

로 돌아온 살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5:15-16 —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나아만이 회복 뒤 예물을 드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

라"(16절) 한다. 본문은 그 거절의 속내를 길게 풀지 않는다 — 회복이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한 손의 거절

로 보여 줄 뿐이다. 이 거절을 '청렴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거저 주어진 회복과 그것을 받지 않은 한

손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5:17-19 — 림몬의 신당과 '평안히 가라'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회복된 나아만이 흙 두 노새 짐을 청하고, 림몬의 신당에서 왕의 손에 의지해 몸을 굽히게 될 때를 두고 용

서를 구한다(18절).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19절) 한다. 본문은 이 짧은 한마디의 속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

다 — 그것을 허락한 것인지, 그 현실을 아신 채 보내신 것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한 분 여호와를 고백한 이

방인이 돌아갈 곳의 어려움과 엘리사의 한마디 사이의 속을 비워 둔 채로 보존.

Q6. 5:20-27 — 게하시에게 '영원히' 옮은 나병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게하시가 탐욕으로 좇아가 거짓으로 은과 옷을 받자(20~24절),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리라"(27절) 한다. 본문은 그 '영원히(dor olam)'의 무게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한 거짓이 어떻게 대대로 이르는지, 그것이 한 가문의 운명을 닫는 것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귀결을

'응보 신학의 완결'로 닫지 않고, 한 종의 거짓과 '영원히'라는 긴 그림자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대

물림의 속은 비워 둔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다음 장(열왕기하 6장)으로 이월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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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6장

2KI-006  ·  역사서  ·  히브리어

빌려 온 도끼가 요단에 빠지매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쇠를 떠오르게 하고(6:6), 아람의 매복을

거듭 알려 도단을 둘러싼 군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6:16) 하며 불말 불병

거를 사환의 눈에 열어 보이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했다가 잔치 후 돌

려보내나 — 다시 벤하닷이 성을 에워싸 극심한 기근에 두 여인이 아이를 먹기로 한 참극이 왕

앞에 오매, 왕이 옷을 찢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떠오른 쇠와 열린 불병거와 어두워진

군대와 닫힌 성의 굶주림이 한 장에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요단 강가의 노동(1~7절)→아람 군막과 이스라엘 궁의 첩보(8~12절)→도단의 산(13~23절)→에워싸

인 사마리아 성안(24~33절)으로 옮겨 다님. 열린 물에서 닫힌 성으로.

무대의 방향: 환한 강가의 떠오름이 도단의 불병거로 한 번 환해졌다가, 다시 에워싸인 성안의 검은 굶주

림으로 가라앉음.

소품: 빌려 온 도끼 머리와 나뭇가지(5~6절), 새어 나간 침실의 말(12절), 불말과 불병거(17절), 적에게 베푼

잔치상(23절), 기근의 끔찍한 값(25절), 찢긴 왕복과 굵은 베(30절).

소품의 도드라짐: 빌려 온 작은 쇠(5절)와 성안에서 거래된 끔찍한 값(25절) — 갚아야 할 작은 부채와 가

장 무서운 굶주림이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떠오름·열림(물·떠오름·눈 열림·불병거), 가운데는 뒤집힘(어두움·인도·잔치·돌려보냄),

끝은 닫힘·굶주림(포위·기근·값·아이·옷 찢음).

형식 소재: 눈(einayim 17·18·20절)의 여닫음과 둘러쌈(14·24절)의 거듭됨, '더 많다(rabbim 16절)'와 '눈이

어두워짐(sanwerim 18절)'의 두 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작은 부채에 쓰인 따뜻함 — 거처가 좁다는 불편(1절)과 빌린 도끼를 잃은 당황(5절)을 외면하지 않고 쇠를

떠오르게 하는 손(6절).

침실의 말과 둘러싼 군대의 팽팽함 — 새어 나간 매복(12절)과 밤사이 둘러싼 군대(14절), 떠는 사환(15절).

"두려워하지 말라"와 불병거의 풀림 — 보이지 않던 편이 더 많다는 담담함(16절)과 산에 가득한 불병거

(17절).

다시 에워싸인 성의 가라앉음 —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23절) 바로 뒤에 "그 후에… 에워쌌더라"(24

절)로 돌아온 포위.

다급함('내 주여' 5·15절)·담담함('더 많으니라' 16절)·진노('엘리사의 머리가' 31절)의 세 어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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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33절) — 떠오른 쇠와 불병거를

지나온 장이 '더는 못 기다림'으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

으니."

33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좁은 거처의 작은 불편으로 열려, 굶주린 성안에서 끊긴 기다림의 진노로 닫힘 — 넓히면 풀릴 좁음과 안

에서 안 풀린 못 기다림.

'좁다'(1절)는 나무를 베어 넓힐 일상의 결, '못 기다림'(33절)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미완.

1절(작은 결핍)과 33절(끊긴 기다림) 사이에 16절(더 많은 편)과 31절(엘리사를 향한 진노)이 한 사람을 두

고 갈림.

환한 강가의 노동(1~5절)에서 검은 성벽 위의 진노(30~33절)로 — 한 좁음이 떠오른 쇠·열린 눈·잔치·포위

를 거쳐 끊긴 기다림으로 가라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사(빌린 도끼를 떠오르게 함·매복을 거듭 알림·사환의 눈을 엶·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다 다

시 엶·잔치로 돌려보냄·진노가 향하는 표적이 됨), 사환(둘러싼 군대를 보고 떨다가 눈이 열려 불병거를

봄), 아람 왕/벤하닷(매복이 들켜 노함·도단을 둘러쌈·사마리아를 에워쌈), 이스라엘 왕(거듭 위기를 면하

다가 굶주린 성벽에서 옷을 찢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 돌림), 두 여인(기근 속 참극을 호소), 무대 중심의 여

호와(사환의 눈을 여시고 군대를 어지럽혀 인도하심).

중심 사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의 편이 더 많은가' — 사환은 보이는 군대만 셈(15

절),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편을 더 많다고 셈(16절), 본문이 그것을 한 칸 열어 보임(17절).

네 작은 이야기의 연쇄: 떠오른 도끼(1~7)→새어 나간 침실의 말(8~12)→도단의 불병거(13~23)→사마리아

의 기근(24~33).

돌려보냄과 닫힘의 다른 결: 잔치로 적을 먹여 보낸 평화(22~23절)와, "그 후에" 다시 온 포위(24절)를 본문

이 따로 적음.

빌린 도끼(5절)와 잔치상(23절)과 두 여인(28~29절): 빌린 것을 갚아 주고 적을 먹여 보내던 손의 결이, 성

안에선 자기 아이를 먹는 결로 뒤집힘.

rabbim(더 많다 16절)과 sanwerim(눈이 어두워짐 18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보이지 않는 편과 닫힌 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떠오른 도끼 — 좁은 거처와 요단의 노동(1~4), 빠진 도끼와 "빌려 온 것이니이다"(5), 나뭇가

지로 쇠를 떠오르게 함(6~7).

컷 2 (8~12절): 새어 나간 침실의 말 — 아람 왕이 진 칠 곳을 정함(8), 엘리사가 거듭 알려 면하게 함(9~10),

침실의 말까지 고한다는 답(11~12).

컷 3 (13~17절): 도단의 불병거 — 군대가 도단을 둘러쌈(14), 떠는 사환(15),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

니라"(16), 눈이 열려 불병거를 봄(17).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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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8~23절): 어두워진 군대와 잔치 — 눈이 어두워짐(18), 사마리아로 인도됨(19~20), 죽이려는 왕을 말

리고 잔치로 돌려보냄(21~23).

컷 5 (24~33절): 다시 에워싸인 성의 기근 — 벤하닷이 에워쌈(24), 기근의 끔찍한 값(25), 두 여인의 참극

(26~29), 왕이 옷을 찢고 엘리사에게 화를 돌려 맹세함(30~33).

컷 3·4의 경첩 위치: 작은 위기(컷 1·2)와 큰 위기(컷 5) 사이에 도단이 끼어듦 — 더 많다(16)→열린 눈

(17)→어두워진 눈(18)→잔치(23)가, 다음 절의 다시 온 포위(24)와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arzel(ֶזל אוּל)쇠·도끼 머리(5~6절). 물에 빠졌다 떠오른 쇠. / sha-ul — (ַ�רשְׂ .빌려 온 것(5절) — (שׁיָּ

etz(עֵץ) — 나무·나뭇가지(6절). 베어 던진 한 가지. / tzaf(צוּף) — 떠오르다(6절). 쇠가 물 위로 올라옴.

dabar(ביָּר .군대·진(14절) — (מַחֲנהֶ)말씀·말(12절). 침실의 말까지 알려짐. / machaneh — (�יָּ

rabbim(רִַ�ים) — 많은(16절). 보이지 않는 편을 더 많다고 셈. / einayim(ִעֵיניַם) — 눈(17·20절).

rekev esh(ׁרֶכֶב אֵש) — 불병거(17절). 산에 가득함. / paqach(קַח .열다(17절) — (�יָּ

sanwerim(סַנשְׂוֵרִים) — 눈이 어두워짐(18절). / raav(ב עיָּ .굵은 베(30절) — (ַ�ק)기근(25절) / saq — (ר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네 작은 이야기의 모음(1~7 도끼 / 8~12 매복 / 13~23 불병거 / 24~33 기근)이 한 줄로 이어짐 — 작은 위기

에서 큰 위기로, 열린 눈에서 닫힌 성으로 — 형태 관찰.

눈(einayim)의 세 번 여닫음: 사환의 눈을 엶(17절)→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함(18절)→그 눈을 다시 엶

(20절) — 같은 동사가 한쪽으로 기욺.

둘러쌈의 두 번: 도단을 둘러싼 군대(14절)는 불병거로 풀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군대(24절)는 기근으로

깊어짐 — 풀린 둘러쌈과 닫힌 둘러쌈의 대조.

돌려보냄→다시 닫힘 수미: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23절) 바로 뒤에 "그 후에… 에워쌌더라"(24절)

— 평화의 선언과 다시 온 포위를 잇대어 둠.

'더 많다'(rabbim 16절)와 '눈이 어두워짐'(sanwerim 18절)의 대비 — 보이지 않는 편의 많음과 보이던 길의

닫힘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빌려 온 연장 — 근동 노동 공동체에서 값진 쇠 연장을 빌려 쓰는 일이 흔했고, 잃으면 갚아야 할 부채가

됨. 5절 "빌려 온 것이니이다"의 배경.

요단 가의 선지자 제자 공동체 — 거처를 짓고 나무를 베던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의 노동 정황. 1~4절의

배경.

국경 매복·첩보전 — 아람과 이스라엘이 거듭 다툰 국경에서 매복으로 적을 치던 전술. 8~9절의 배경.

불말과 불병거 — 근동·성경 전승에서 하늘 군대의 상징. 사환의 눈에 열린 17절의 배경.

성읍 포위와 기근 물가 — 식량이 끊겨 부정한 짐승·오물까지 거래되고 인육 참극이 기록되던 정황. 25~29

절의 배경.

왕의 옷 찢음과 굵은 베 — 재앙·애통 앞에 왕이 옷을 찢고 살에 굵은 베를 두르던 관습. 30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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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6:17 ↔ 왕하 2:11 (엘리야를 올린 불수레와 불말 — 도단의 불말 불병거와 같은 결의 표상)

왕하 6장 ↔ 왕하 5:1-27 (나아만의 나병과 게하시 — 직전 장의 이방·이스라엘 두 결과 6장 아람 군대의 대

비)

왕하 6:8-23 ↔ 왕상 22:1-38 (사백 대 한 사람의 예언 대결 — 침실의 말까지 알린 선지자가 마주 섬)

왕하 6:28-29 ↔ 신 28:52-57 (포위와 기근에 자녀를 먹는 저주의 옛 선언 — 참극의 율법 배경)

왕하 6:28-29 ↔ 레 26:27-29 (불순종의 끝에 아들·딸을 먹으리라 — 같은 저주의 옛 어구)

왕하 6:18-20 ↔ 출 14:24-25 (애굽 군대를 어지럽혀 도망하게 하심 — 아람 군대를 어지럽혀 인도하신 장

면이 닿는 옛 장면)

왕하 6:24-33 ↔ 왕하 7:1-20 (사마리아 기근의 끝과 아람 진영의 버려진 양식 — 포위가 풀리는 직후 국면)

왕하 6:16-17 ↔ 시 34:7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침 — 둘러싼 불병거가 닿는 시의 메아

리)

왕하 6:16 ↔ 롬 8:3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더 많다'의 후대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요단 강가의 환한 낮. 자막 —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가 좁다 하여 엘리사에게 청한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거할 곳을 짓게 하소서. 엘리사가 가라 한다. 한 사람이 청한다 — 당신도 함께 가소

서.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벤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물에 빠진다. 그가 부르짖는다

—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 온 것이니이다.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묻는다. 그 곳을 보이매, 엘리사가 나뭇가

지를 베어 물에 던진다. 자막 — 쇠가 떠오른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는다. 화면이 아람의 군막으로

옮겨 간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신하들과 의논해 진 칠 곳을 정한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에게 사람을 보내 이른다 — 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리로 내려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

곳을 지켜 거듭 면한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신하들을 불러 묻는다 —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신하가 답한다 — 우리 주 왕이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화면이 도단으로 옮겨 간

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음을 듣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둘러

싼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본다. 자막 —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둘러쌌더라. 사환이 부르

짖는다 —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답한다 —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

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한다 —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

의 눈이 열린다. 자막 —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내려오매 엘리사가

기도한다 —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다. 엘리사가 그들에

게 말한다 —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하리라.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한다. 사마리아에 들어가매 엘리사가 기도한다 —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

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이 열려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묻는다 —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가 답한다 —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

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다. 그들이 먹고 마시매 보내니, 그들이 그 주

인에게로 돌아간다. 자막 —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화면이 다시 어두

워진다. 자막 — 그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라. 성중이 크

게 주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에, 합 사분의 일 비둘기 똥이 은 다섯 세겔에 팔린다. 이스라엘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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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부르짖는다 —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묻는다 — 무슨 일이냐. 여인이

답한다 —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므로,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다. 그가 성벽 위로 지날 때에 백성이 보니, 그의 속살에

굵은 베가 둘렸더라. 왕이 맹세한다 —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지로다. 왕이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잡아 오게 한다.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앉았다가 그들에게 이른다 — 너

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그 사자가 이를 때에 왕도 따라 내려

와 말한다 —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화면이 닫힌 성문 앞에

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떠오른 쇠와 열린 눈, 다시 닫힌 성 — 보이고 안 보이는 편이 거듭 뒤집히는 장"

초벌 부제: "빌려 온 도끼가 요단에 빠지매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쇠를 떠오르게 하고(6:6), 아람의 매복을

거듭 알려 도단을 둘러싼 군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6:16) 하며 불말 불병거를 사환의

눈에 열고 어두워진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잔치로 돌려보내나 — 다시 벤하닷이 성을 에워싸 극심

한 기근에 두 여인이 아이를 먹기로 한 참극이 왕 앞에 오매, 왕이 옷을 찢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로 돌려

'오늘 그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6:31) 맹세하는, 열린 눈과 닫힌 성이 한 장에 겹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arzel·sha-

ul·etz·tzaf·dabar·machaneh·rabbim·einayim·rekev_esh·paqach·sanwerim·raav·saq 등 13+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눈의 세 번 여닫음 + 두 번의 둘러쌈 + 돌려보냄→다시 닫힘 수미 + ANE 빌

린 연장·불병거·포위 기근)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6:6의 떠오른 쇠를 '믿음의 보상'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빌린 자의 부채를 갚아 준 한 손과 tzaf(떠오름)

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물리 법칙의 역행 자체를 해설하지 않음.

6:16의 '더 많다'를 신학 명제로 닫지 않고, 보이지 않는 편을 더 많다고 센 한마디와 불병거가 열린 17절의

형태로만 기록. 그 수가 세어지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6:18의 '눈이 어두워짐'을 '심판'으로, 6:17의 '눈 열림'을 '구원'으로 단정하지 않고, einayim의 세 번 여닫음

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6:23~24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함'과 '그 후에 에워쌈'을 모순이나 신학적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평화의 선

언과 다시 온 포위를 잇대어 둔 형태로만 보존. 그 사이의 시간·까닭은 비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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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9의 참극을 '저주의 성취'로 닫지 않고, 두 여인의 호소와 왕의 옷 찢음(30절)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신 28장·레 26장 선언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6장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가 좁다 하여 요단으로 나무를 베러 가는데 한 사람이 빌려

온 도끼 머리를 물에 빠뜨려 "빌려 온 것이니이다"(6:5) 하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쇠를 떠오르게 하고

(6:6), 아람 왕이 거듭 정한 매복을 엘리사가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면하게 하니 아람 왕이 노하여

도단을 둘러싸나 — 엘리사가 떠는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6:16) 하고 그 눈을 열매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사마리아로 인도했다가 죽이는 대신 잔치로 먹여 돌려

보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6:23) 하되 — "그 후에"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 극심한 기근이 들어

나귀 머리가 은 팔십 세겔에 팔리고 두 여인이 아이를 먹기로 한 참극이 왕 앞에 오매, 왕이 옷을 찢어 속살의

굵은 베가 보이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 돌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6:33) 하는, 떠오른 쇠와 열린 불

병거와 어두워진 군대와 다시 닫힌 성의 굶주림이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요단 강가의 환한 낮. 거처가 좁아 나무를 베러 간 한 사람이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려 당황하고, 엘

리사가 나뭇가지로 쇠를 떠오르게 한다. 화면이 아람의 군막으로 옮겨 간다. 진 칠 곳을 정할 때마다 엘리사가

일러 거듭 면하니, 아람 왕이 노하여 누가 편이냐 묻고, 한 신하가 침실의 말까지 알려진다 답한다. 도단에 군

대가 밤사이 둘러싼다. 사환이 떨자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다 하고, 그 눈을 열어 산을 두른 불병거

를 보인다. 적의 눈이 어두워져 사마리아로 끌려가 다시 열리고, 죽는 대신 잔치로 먹여 돌려보내진다. 한 평

화가 선언된다. 그런데 그 후 벤하닷이 다시 와 성을 에워싸고, 기근이 깊어 끔찍한 값이 거래되며, 한 여인이

아이를 먹은 일을 호소한다. 왕이 옷을 찢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 돌려 더는 못 기다리겠다 한다. 한 장이 닫힌

성문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요단 강가→아람 군막과 궁→도단의 산→에워싸인 사마리아로 옮겨 다니는 무대. 빌려 온 도끼·나뭇가지·불병

거·잔치상·기근의 값·찢긴 왕복과 굵은 베 — 떠오름과 열림에서 닫힘과 굶주림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작은 부채에 쓰인 따뜻함. 침실의 말과 둘러싼 군대의 팽팽함. "두려워하지 말라"의 풀림과 다시 에워싸인 성

의 가라앉음. 다급함·담담함·진노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좁은 거처'(1절)로 열려 '끊긴 기다림'(33절)으로 닫힘. 넓히면 풀릴 좁음과 안에서 안 풀린 못 기다림 사이에

'더 많다'(16절)와 엘리사를 향한 진노(31절)가 갈림.

4 등장인물

·사상

도끼·매복·군대·기근을 가로지른 엘리사. 떨다가 눈이 열린 사환. 매복이 들킨 아람 왕/벤하닷. 위기를 면하다

옷을 찢은 이스라엘 왕. 참극을 호소한 두 여인. 사환의 눈을 여신 여호와. 중심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편'(16절).

5 장면 컷 떠오른 도끼(1~7)/새어 나간 침실의 말(8~12)/도단의 불병거(13~17)/어두워진 군대와 잔치(18~23)/다시 에워

싸인 성의 기근(24~33) 다섯 컷. 컷 3·4는 작은 위기와 큰 위기 사이의 경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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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

견·정보

눈(einayim)의 세 번 여닫음(17·18·20절). 돌려보냄과 다시 닫힘의 다른 결(23·24절). 23·24절 사이의 비워진

틈. 두 여인 참극의 비워진 속.

7 동영상 강가의 떠오른 도끼 → 새어 나간 매복 → 도단의 불병거 → 어두워진 군대와 잔치 → 다시 에워싸인 성의 기근

과 참극 → 옷 찢음과 끊긴 기다림.

8 초벌 제

목·부제

"떠오른 쇠와 열린 눈, 다시 닫힌 성 — 보이고 안 보이는 편이 거듭 뒤집히는 장"

9 기도·내

면

보이는 둘러쌈만 세며 떨고 보이지 않는 편의 많음을 잊은 지점은 없는지, 한 번 열린 눈이 다시 닫혀 더는 못

기다리겠다 한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떠오른 작은 쇠에서 닫힌 큰 성으로: 6장은 결이 아주 다른 네 장면을 한 줄로 잇는다. 맨 앞은 가장

작다 — 빌려 온 도끼 머리 하나가 물에 빠진다(6:5). 그 사람의 첫마디는 연장을 잃은 것보다 '빌린 것을 갚지

못하게 됐다'는 당황이다. 엘리사는 그 작은 부채를 외면하지 않고 쇠를 떠오르게 한다(6:6). 맨 뒤는 가장 크

다 — 한 성이 에워싸여 굶주리고,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는다(6:28-29). 본문은 작은 쇠를 갚아 준 손과 자

기 아이를 먹은 굶주림을 같은 장에 둔다. 그 사이에 도단의 불병거(6:17)와 잔치(6:23)가 끼어 있다. 떠오름과

열림으로 시작한 결이, 닫힘과 굶주림으로 가라앉는다. 본문은 그 낙차를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한 장 안에

떠오른 쇠와 닫힌 성을 나란히 둘 뿐이다.

2. 결 2 — 보이는 군대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편: 본문의 갈림길은 '누가 무엇을 보느냐'다. 사환은 도단을 둘

러싼 군대를 보고 떤다(6:15).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편을 더 많다고 센다 —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6:16). 그리고 본문은 그 보이지 않던 것을 한 칸 연다 —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 불병거

가 산에 가득함을 본다(6:17). 같은 눈이 한 장에서 세 번 여닫힌다 — 사환의 눈은 열려 불병거를 보고(17절),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두워져 보이던 길을 못 보고(18절), 그 눈은 사마리아에서 다시 열려 자기들이 어디 있는

지를 본다(20절). 누가 무엇을 보느냐가 두려움과 평안을, 사로잡힘과 풀려남을 가른다. 그런데 본문은 이 눈

의 여닫음을 '심판'이나 '구원'으로 풀어 닫지 않고, 다만 누가 무엇을 보게 됐는지만 적는다.

3. 결 3 — 풀린 둘러쌈과 다시 닫힌 둘러쌈: 6장은 같은 '둘러쌈'을 두 번 둔다. 첫 번째는 도단을 둘러싼 군대

(6:14)인데, 불병거가 그 둘레를 다시 둘러싼 것으로(6:17) 풀리고, 사로잡힌 적은 죽지 않고 잔치로 돌려보내

진다(6:23). 본문은 그 끝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6:23)를 둔다. 그런데 바

로 다음 절이 "그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라"(6:24)로 시작

한다. 풀린 줄 알았던 위협이 다른 결로 돌아온다. 두 번째 둘러쌈은 풀리지 않은 채 기근으로 깊어지고, 끝내

왕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6:33) 한다. 본문은 평화의 선언과 다시 온 포위를 잇대어 적되, 그 사이

의 시간과 까닭은 비워 둔다 — 풀림과 다시 닫힘을 같은 무게로 겹치지 않고 따로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2:11 — 엘리야를 올린 불수레와 불말 — 6:17 도단의 불말 불병거와 같은 결의 표상.

왕하 5:1-27 — 나아만의 나병과 게하시 — 직전 장의 이방·이스라엘 두 결과 6장 아람 군대의 대비.

왕상 22:1-38 — 사백 대 한 사람의 예언 대결 — 침실의 말까지 알린 선지자가 마주 섬.

신 28:52-57 — 포위와 기근에 자녀를 먹는 저주의 옛 선언 — 6:28-29 참극의 율법 배경.

레 26:27-29 — 불순종의 끝에 아들·딸을 먹으리라 — 같은 저주의 옛 어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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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14:24-25 — 애굽 군대를 어지럽혀 도망하게 하심 — 아람 군대를 어지럽혀 인도하신 장면이 닿는 옛 장

면.

왕하 7:1-20 — 사마리아 기근의 끝과 아람 진영의 버려진 양식 — 포위가 풀리는 직후 국면.

시 34:7 —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침 — 6:16-17 둘러싼 불병거가 닿는 시의 메아리.

롬 8:31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더 많다'의 후대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6:5의 '빌려 온 것이니이다'에서 시작한다 — 작은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의 정직한 당황에

선다.

멈춤 1: 6:16에서 멈춘다 —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보이는 군대만 세던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이

열리는 그 한마디를 쥔다.

멈춤 2: 6:23-24에서 멈춘다 —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니라' 바로 뒤의 '그 후에… 에워쌌더라.' 풀린 줄 알았

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그 틈을 쥔다.

끝: 6:33에서 멈춘다 —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한 번 열린 눈이 다시 닫혀 끊긴 기다림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떠오른 도끼(1~7)·새어 나간 매복(8~12)·도단의 불병거(13~17)·어두워진 군대와 잔치(18~23)·다시 에

워싸인 성의 기근(24~33)의 다섯 컷 완결

[x] 눈(einayim)의 세 번 여닫음(17·18·20)과 둘러쌈의 두 번(14·24)·돌려보냄→다시 닫힘 수미(23·24) 구조

[x] '더 많다'(6:16)와 불병거(6:17)·'눈이 어두워짐'(6:18)·기근의 값(6:25)·옷 찢음(6:30)의 소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1~8장)' 정박과 멀리 17·24~25장 멸망과의 거리

[x] 신 28장·레 26장 저주·왕하 7장 기근의 끝(7:1 약속)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6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1~8장)' 한복판이다. 권 전체가 두 왕국의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기 전, 한 선지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음을 거듭 열어 보이는 국면이다. 직전 5장에서 이방

사람 나아만이 요단에서 깨끗해지고 게하시가 그 나병을 떠안았다면(5장), 6장은 그 선지자가 빌린 도끼를 갚

아 주고, 매복을 거듭 알리고, 둘러싼 군대 앞에서 불병거를 열어 보이며, 사로잡은 적을 잔치로 돌려보내는

표적들로 채워진다 — 보이지 않는 편의 많음(6:16)이 한 번 열린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6장에서는

멸망의 긴 내리막에 앞서 한 선지자를 통해 더 많은 편을 보이시는 결로 비친다. 그런데 6장은 그 표적들 끝에

다시 닫힌 성과 끊긴 기다림(6:33)을 둔다 —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의 오래 참으심이, 6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편을 한 번 열어 보이고도 그 백성

의 길이 굶주림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인내의 결로 미리 한 번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6장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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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닫힌 성은 끝이 아니라 다리다 — 7장의 '내일 이맘때'(7:1) 약속이 그 기근을 풀고, 멀리 17장과 24~25장의

멸망과 25:27-30의 불씨가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빌려 온 작은 쇠의 떠오름(6:6)에서 닫힌 큰 성의 굶주림(6:25)으로, 보이는 군대만 센 두려움(6:15)에서 보이

지 않는 편이 더 많다는 열린 눈(6:16-17)으로, 다시 그 눈이 닫혀 끊긴 기다림(6:33)으로 / 한 장의 닫힌 문에

서 다음 장의 한 약속으로(7:1) — 보이지 않는 편을 한 번 열어 보이시고도 멸망의 내리막을 오래 참아 두시

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한 선지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음'을 한 번 열어 보이고도, 그 성이 다시

닫혀 굶주리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떠오른 도끼(1~7절)가 새어 나간 매복으로(8~12절), 도단의 불병거로

(13~17절), 어두워진 군대와 잔치로(18~23절), 다시 에워싸인 성의 기근으로(24~33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4~25장의 예루살렘 함락으

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에 닿는데, 6장은 그 첫 국면의 한 매듭이다 — 멸망의 내리막에 앞서 보

이지 않는 편을 먼저 한 번 열어 보이는 국면. 그런데 6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

를 내민다 — 33절의 끊긴 기다림 바로 다음에 7장의 "내일 이맘때"(7:1) 약속이 와, 6장의 기근이 7장에서 풀

리는 데로 이어진다. 한 장이 닫힌 성으로 멈추고, 한 약속이 다음 장을 연다. 닫힘과 열림이 두 장의 이음매에

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선지자의 여러 표적이다 — 떠오른 쇠, 알려진 매복, 열린 눈, 어두워진 군대, 잔치, 그리고 기근. 그

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보이는 위협 곁에 늘 보이지 않는 편을 두고 계신 손이다. 사

환이 보이는 군대만 셀 때(6:15),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다 하고(6:16), 본문은 그것을 한 칸 열어 산

을 두른 불병거를 보여 준다(6:17). 둘째, 빌린 것을 갚고 사로잡은 적을 먹여 보내는 긍휼이다. 빌린 쇠를 잃

은 자에게 그 쇠를 떠오르게 하고(6:6), 죽일 수 있던 적을 죽이는 대신 잔치로 먹여 돌려보낸다(6:23) — 작은

부채와 큰 적을 같은 결로 다룬다. 셋째, 그 표적들 끝에 다시 닫힌 성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다. 본문은 한 평

화로 장을 닫지 않는다 — 24절은 같은 적이 다시 와 성을 에워싼다고 적고, 기근이 깊어 자기 아이를 먹는 참

극(28-29절)에 이른다. 보이지 않는 편을 한 번 열어 보이신 그 손이, 그 백성의 길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끝내 막지 않는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가

그 오래 참으심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6장은 그 인내의 첫 결을 미리 한 번 비춘다 — 더 많은 편을 보이시

고도, 끊긴 기다림(6:33)을 다음 장의 약속(7:1) 앞에 둔 채 멈추는 그 정직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보이는 둘러쌈만 세며 떨고,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다는 한마디는 잊은 지점은 없는가 — 도단의 사환처

럼 눈앞의 군대만 헤아린 결은. 그리고 한 번 열렸던 눈이 다시 닫혀, 굶주림 앞에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끊

은 곳은 없는가 — 떠오른 쇠와 산을 두른 불병거를 지나온 곳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담대한 신앙인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빌린 쇠를 잃

고 당황한 한 사람을 보여 주고, 둘러싼 군대를 보고 떤 한 사환과 그 눈이 열려 본 불병거를 보여 주고, 사로

잡은 적을 잔치로 돌려보낸 한 손을 보여 주고, 그 평화 뒤에 다시 닫힌 성과 끊긴 기다림(6:33)을 새겨 둔다.

떠오른 쇠와 열린 눈과 닫힌 성이 한 장에 겹친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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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위협만 세며 보이지 않는 편의 많음을 잊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한 번 열린 눈이 다시 닫혀 기다

림을 끊으려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작은 부채부터 큰 적까지 같은 손으로 다루신 그 긍휼 앞에

자기 굶주림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떠오른 쇠로 열려 닫힌 성으로 멈추는데 — 그 닫힌 문 너머로 '내일 이

맘때'(7:1)라는 한 약속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다. 그 끊긴 기다림과 그 약속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6장이 닫힌 성의 굶주림과 끊긴 기다림(6:33)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엘리사

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약속하니, 성문에 앉

은 네 나병환자가 버려진 아람 진영의 양식을 발견하는 데서 그 기근이 풀리며, 6장 끝의 못 기다림이 7장의

한 약속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inayim — 눈.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요단 강가의 환한 낮. 자막 —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가 좁다 하여 청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거할 곳을 짓게 하소서. 엘리사가 가라 합니다. 한 사람이 당신도 함께 가소서

청하고,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벱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가

부르짖습니다 —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 온 것이니이다.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묻고, 그 곳을 보이매 나뭇

가지를 베어 던집니다. 자막 — 쇠가 떠오른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집습니다. 화면이 아람의 군막으로 옮겨

갑니다. 아람 왕이 진 칠 곳을 정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그 곳을 지켜 거듭 면합니다. 아람

왕이 불안하여 묻습니다 —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이냐. 한 신하가 답합니다 — 엘리사가 왕이 침실

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화면이 도단으로 옮겨 갑니다. 아람 군대가 밤에 성읍을

둘러쌉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 봅니다. 자막 — 군대와 말과 병거가 둘러쌌더라. 사환이 부르짖습니다

—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답합니다 —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가 기도

하매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자막 —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내려오

매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가 말합니다 — 이는 그 길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매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가 답합니다 —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두어 먹게

하고 돌려보내소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그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자막 — 아람 군대

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화면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자막 — 그 후에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라. 성중이 크게 주려 나귀 머리가 은 팔십 세겔에 팔립니다. 왕이 성

벽 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 도우소서. 여인이 호소합니다 —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옷을 찢으매 속살에 굵은 베가 둘렸더라. 왕이 맹세합니다 —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이 따라 내려와 말합니다 — 이 재

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화면이 닫힌 성문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빌려 온 도끼를 떠오르게 한 강가에서 열려, 새어 나간 침실의 말과 도단을 둘러싼 군대를 지

나, "더 많으니라"와 산을 두른 불병거를 거쳐 — 어두워진 군대를 잔치로 돌려보내고, 다시 에워싸인 성안의

기근과 두 여인의 참극과 왕의 옷 찢음, 그리고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한마디로 닫힌 성문 앞에 멈추는 흐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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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떠오른 쇠와 열린 눈, 다시 닫힌 성 — 보이고 안 보이는 편이 거듭 뒤집히는 장"

P02 이진우: "둘러쌈이 두 번 — 불병거로 풀린 도단과 기근으로 닫힌 사마리아"

P04 최현국: "강가의 떠오름에서 성안의 굶주림으로 — 환한 한 컷이 끼인 가라앉음"

P05 김미영: "빌린 쇠를 갚고 적을 먹여 보낸 손 — 그러나 자기 아이를 먹은 성"

P07 오지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 한 번 열린 눈, 다시 닫힌 눈"

P11 나경아: "einayim · sanwerim — 눈이 열리고 어두워지고 다시 열리다"

부제 제안: "빌려 온 도끼가 요단에 빠지매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쇠를 떠오르게 하고(6:6), 매복을 거듭 알려

도단을 둘러싼 군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6:16) 하며 불병거를 사환의 눈에 열고 어두워

진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잔치로 돌려보내나 — 다시 벤하닷이 성을 에워싸 극심한 기근에 두 여인이

아이를 먹기로 한 참극이 왕 앞에 오매, 왕이 옷을 찢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 돌리는, 열린 눈과 닫힌 성이 한

장에 겹치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작은 부채에 당황하던 한 사람 곁으로, 둘러싼 군대를 보고 떨던 사환 곁으로, 그리고 굶주린

성안에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던 한 왕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보이는 군대만 세며 떨던 한 사환과,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다던 한 입을 나

란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그 눈이 열려 산을 두른 불병거를 본 것도요. 또 빌린 쇠를 갚아 주고 사로잡은 적

을 먹여 보내던 손과, 그 평화 뒤에 다시 닫힌 성안의 굶주림도 보았습니다. 제가 보이는 둘러쌈만 세며 떨고,

보이지 않는 편의 많음은 잊은 지점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한 번 열렸던 눈이 다시 닫혀 더는 못 기

다리겠다고 한 그 자국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6장은 열린 눈에서 닫힌 성으로, 떠오른 쇠에서 굶주린 굶주림으로 움직여요. 1~7절

이 떠오른 도끼, 8~12절이 새어 나간 매복, 13~23절이 도단의 불병거와 잔치, 24~33절이 다시 에워싸인 성의

기근이에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

과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6장은 그 첫 국면인 엘리사의 사역(1~8장) 한복판이에요. 권이 멸망을 향해 길

게 내려가기 전, 한 선지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음을 거듭 열어 보이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6장 끝

의 닫힌 성과 끊긴 기다림이, 멀리 17장과 24~25장의 멸망을 미리 한 결로 비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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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6:17의 paqach einayim(눈을 열다)과 6:18의 sanwerim(눈이 어두워짐)이 한 장

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보이지 않던 편이 열리고, 보이던 길이 닫혀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6:16의 

rabbim(더 많다)예요 — 보이지 않는 편을 더 많다고 세요. 또 하나, tzur(에워싸다 14·24절)가 두 번 와요 — 도

단을 둘러싼 군대는 불병거가 다시 둘렀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군대는 풀리지 않은 채 기근으로 깊어져요. 같

은 둘러쌈이 한 번은 열리고 한 번은 닫혀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선지자의 여러 표적이에요 — 떠오른 쇠, 알려진 매복, 열린 눈, 어두

워진 군대, 잔치, 그리고 기근.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보이는 위협 곁에 늘 보이지 않는 편을 두고

계신 손 같아요. 사환이 보이는 군대만 셀 때(15절),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다 하고(16절), 본문은 그

것을 한 칸 열어 불병거를 보여 줘요(17절).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인데, 그 내리막의 첫 국면에서 본문은 보이지 않는 편의 많음을 먼저 한 번 열어 보여요. 그런데도 6장은

다시 닫힌 성으로 끝나요 — 보이지 않는 편이 한 번 열렸어도, 굶주린 성안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게 덮여요.

보이는 위협 아래 늘 더 많은 편을 두시면서도, 그 백성의 길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끝내 막지 않으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16절)와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

리리요"(33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많다는 담담함이고, 한쪽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끊김이에요. 같은 장, 같은 도성을 두고 한 번은 불병거가 둘러싸고 한 번은 기근이 에워싸요. 더 큰 긴장은, 도

단에서 사로잡은 적을 죽이지 않고 잔치로 돌려보낸 그 손(23절)이, 바로 다음에 다시 온 포위(24절)를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을 먹여 보낸 너그러움과, 그 적이 다시 와 성을 굶기는 잔혹함이 한 장에 겹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끊긴 기다림(33절)이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장(7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환한 강가에서 검은 성안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떠오른 도끼(1~7

절)가 새어 나간 매복으로(8~12절), 도단의 불병거로(13~17절), 어두워진 군대와 잔치로(18~23절), 다시 에워

싸인 성의 기근으로(24~33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6장이 끝나며 한 닫힌 문 앞에 서요 — 33절의 끊긴 기다림

이에요. 그런데 그 닫힌 문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7장 첫머리에서 엘리사가 "내일 이

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하니, 6장 끝의 기근과 끊긴 기다

림이 7장에서 풀리는 약속으로 이어져요. 6장이 닫힌 성의 굶주림으로 멈춘 그 문을, 7장이 한 약속으로 다시

열어요. 한 장이 닫힌 성으로 멈추고, 한 약속이 다음 장을 열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33절이 다음 장을 미는 손 같아요. '내가 어

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는 그 끊긴 기다림이요. 떠오른 쇠도, 산을 두른 불병거도, 잔치로 돌려보낸 평

화도, 이 굶주림 앞에서는 다 보이지 않게 덮였어요. 저는 한 선지자의 여러 표적을 지나온 같은 장이, 마지막

엔 '못 기다리겠다'는 한마디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한 번 열린 눈이 다시 닫힌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

로 그 끊긴 기다림 다음에 한 약속이 와요(7:1).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그 끝에, 내일 이맘때라는 한 시각이 쥐

어져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떠오른 쇠에서 열린 눈으로, "더 많으니라"의 불병거에서 어두워진 군대와 잔치로,

그러나 다시 에워싸인 성의 기근과 끊긴 기다림으로 — 그 닫힌 문이 곧바로 다음 장의 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편이 한 번 열렸어도, 굶주린 성안의 기다림은 아

직 끊긴 채 다음 장의 문 앞에 섭니다. 다음 장은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를 약속하고, 성문에 앉은 네 나병환자

가 버려진 아람 진영의 양식을 발견하는 데서 그 기근이 풀리는 데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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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6:5-7 — 빌려 온 도끼 머리가 떠오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한 사람이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려 "빌려 온 것이니이다"(5절) 하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쇠를 떠오

르게 한다(6절). 본문은 그 일의 이치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왜 작은 부채 하나에 이런 표적이 쓰였는

지, 떠오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믿음의 보상'으로 닫지 않고, 빌린 자의 당황과

tzaf(떠오름)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6:8-12 — 침실의 말까지 알려진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엘리사가 아람 왕의 진 칠 곳을 거듭 알려 면하게 하니(9절), 한 신하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고한다고 답한다(12절). 본문은 그 앎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초자연적 정보

력의 증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거듭 알려진 매복과 침실의 말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6:15-17 —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와 불병거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사환이 둘러싼 군대를 보고 떨자,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16절) 하고 그 눈을 열매 불

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17절). 본문은 그 편의 수를 세지 않고, 사환이 본 뒤의 말도 적지 않는다. 이 일

을 '천군의 교리'로 닫지 않고, '더 많다(rabbim)'는 한마디와 열린 눈(paqach)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보이지 않던 것이 한 번 열린 그 자국만 둔다.

Q4. 6:18-23 — 눈이 어두워졌다 다시 열린 군대를 잔치로 돌려보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18절) 사마리아로 인도되고, 다시 눈이 열려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며(20절), 죽지 않고 잔치로 돌려보내진다(23절). 본문은 왜 죽이지 않고 먹여 보냈는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원수 사랑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두워진 눈·열린 눈·잔치라는 본문 형태

로만 보존.

Q5. 6:23-24 — '다시는 들어오지 못함' 바로 뒤의 '그 후에 에워쌈'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23절) 한 바로 뒤에 "그 후에… 사마리아를 에워

쌌더라"(24절)가 온다. 본문은 풀린 위협이 어떻게 다시 큰 군대로 돌아왔는지, 그 사이의 시간과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두 절의 잇댐을 모순이나 신학적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평화의 선언과 다시 온

포위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사이의 틈은 비워 둔다.

Q6. 6:26-33 — 두 여인의 참극과 왕의 진노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기근 속에 한 여인이 아이를 먹은 일을 호소하매(28~29절), 왕이 옷을 찢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 돌려 "엘리

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31절) 맹세하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33절) 한다. 본문은 그

참극과 진노의 속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저주의 완결'이나 '왕의 불신앙'으로 닫지 않고, 두 여인

의 호소·옷 찢음·끊긴 기다림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의 약속(7:1) 앞에 선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7장)으로 이

월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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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7장

2KI-007  ·  역사서  ·  히브리어

엘리사가 굶주린 성문 앞에서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하니, 한 장관이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7:2) 비웃자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답하고 — 성문의 나병환자 네 사람이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7:3) 하며 아람 진영

으로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병거 소리를 들리시매 아람군이 황혼에 장막을 버리고 도망하여

진영이 텅 비고(7:6-7), 네 사람이 알려 백성이 노략하니 가루 값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문을

맡긴 그 장관은 짓밟혀 죽어 두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이 한 장에 겹

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굶주린 사마리아 성문 어귀(1~2절)→황혼의 아람 진영(3~8절)→밤의 성안과 요단까지의 길(9~15

절)→다시 채워진 성문(16~20절)으로 오감. 닫힌 문턱에서 매매의 어귀로.

무대의 방향: 굶주림의 검은 문턱이 황혼의 빈 진영을 거쳐, 노략으로 환해진 성문으로 돌아옴 — 그 환한

끝에 밟힌 한 사람의 어두운 컷이 끼임.

소품: 약속된 가루 값(1절), 왕이 기댄 장관의 손(2·17절), 버려진 장막과 말과 나귀와 은금(7~8절), 네 사람

이 감춘 노략물(8절), 요단까지의 의복과 병기(15절), 밟힌 성문 바닥(20절).

소품의 도드라짐: 약속된 가루 한 세겔(1절)과 그 값이 이루어진 성문에서 밟힌 한 사람(20절) — 굶주림을

풀 약속과 비웃은 자의 죽음이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약속·비웃음(내일·가루·창·못 먹음), 가운데는 빈 진영·좋은 소식(황혼·소리·도망·빈 곳·

먹음·좋은 소식), 끝은 성취·짓밟힘(노략·가루 값·보기는 하여도·밟힘).

형식 소재: 말씀(dabar 1·16·17·18·19절)과 그 성취의 수미, 보다(ra-ah 2·19절)와 먹다(akhal 2·8·19절)의 호

응, '창(arubbah 2절)'과 '좋은 소식(basar tovah 9절)'의 두 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막다른 어둠 — 굶주린 성(1절), 비웃는 한 입(2절), 죽기를 기다리는 네 사람(3절). 6장 끝의 끊긴 기다림이

이어진 무거운 공기.

갑작스런 환함 — 황혼에 내려간 진영이 텅 비고(5절), 장막마다 양식과 은금이 그대로(8절). 두려움으로

내려간 발이 만난 빈 군영.

두 갈래의 끝 — 노략하러 나간 백성의 활기(16절)와, 성문에서 밟혀 죽은 한 사람의 침묵(20절).

비웃음('어찌 이런 일이' 2절)·막다른 결단('어찌 죽기를 기다리랴' 3절)·담담한 보도('말씀과 같이' 16절)의

세 어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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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름·정적·거센 발소리의 세 감각 — 황혼에 내려간 빛(5절), 빈 장막의 고요(8절), 몰려나간 발에 밟힌

한 사람(20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9절) — 죽기를 기다리던 입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입으로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

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죽었더라."

한 약속의 말씀(1절)으로 열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한 죽음(20절)으로 닫힘 — 양식의 약속과 두

결의 성취.

'내일 이맘때'(1절)는 6:33의 끊긴 기다림에 쥐어진 기한, '그대로 이루어짐'(20절)은 양식으로도 죽음으로

도 이루어진 두 결.

1절(약속)과 20절(성취) 사이에 2절(비웃음)과 9절(좋은 소식)이 한 소식을 두고 갈림.

굶주린 성문의 검은 문턱(1~2절)에서 노략으로 환해진 같은 성문(16~20절)으로 — 한 약속이 빈 진영·좋은

소식·정탐·노략을 거쳐 두 결의 성취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사(내일 이맘때를 약속함·비웃는 장관에게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답함), 한 장관(왕이

기댄 손·약속을 비웃음·성문을 맡았다 밟혀 죽음), 나병환자 네 사람(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가 빈 진영과 좋

은 소식을 맨 먼저 만남), 이스라엘 왕(소식을 계교일까 의심하다 정탐을 보냄), 정탐꾼·문지기(소식을 잇

고 요단까지의 길을 봄), 무대 밖에서 소리를 들리신 여호와(아람군을 도망케 하심).

중심 사상: '약속된 말씀'과 '그대로 된 성취', 그리고 '그 성취를 누가 누리는가' — 엘리사의 약속(1절), 장관

의 비웃음(2절), 백성의 누림과 장관의 못 누림(16·20절).

한 약속의 연쇄: 약속과 비웃음(1~2)→빈 진영과 좋은 소식(3~11)→의심과 확인(12~15)→두 말씀의 성취

(16~20).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다른 결: 진영이 왜 비었는지 독자에게 미리 적되(6절), 네 사람은 그 까닭을 모른

채 은혜를 만남(8절).

가루 값(1절)과 노략물(8절)과 밟힌 성문(20절): 굶주림을 풀 약속과, 감추다 알린 손과, 비웃은 자의 죽음

이 한 장에 놓임.

arubbah(창 2절)와 basar tovah(좋은 소식 9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비웃은 입과 알린 입.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약속과 비웃음 — "내일 이맘때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1), "하늘에 창을 낸들"(2상), "보

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2하).

컷 2 (3~5절): 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 —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3),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가

자(4), 황혼에 이르니 아무도 없음(5).

컷 3 (6~11절): 텅 빈 진영과 좋은 소식 —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리시매 도망함(6~7), 먹고 감추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9), 문지기에게 알림(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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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2~15절): 의심과 정탐 — "들에 숨어 기다리는 계교라"(12), 정탐을 보냄(13~14), 요단까지의 의복·

병기의 길을 보고 보고함(15).

컷 5 (16~20절): 두 말씀의 성취 — 노략하니 가루 값이 말씀대로 됨(16), 장관이 성문에서 밟혀 죽음(17),

엘리사의 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18~20).

컷 3의 경첩 위치: 약속·막다름(컷 1·2)과 확인·성취(컷 4·5) 사이에 빈 진영이 끼어듦 — 소리(6)→빈 진영

(8)→잠잠함의 멈춤(9)→문지기에게 전함(10~11)이, 컷 5의 성취와 호응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oleth(סלֶֹת) — 고운 가루(1절). 약속된 값의 곡식. / saah(אָה 세겔 — (שֶׁקֶל)스아(1절). 부피 단위. / sheqel — (סשְׂ

(1절).

shaar(שַׁעַר) — 성문(1·3·17절). 매매가 약속된 곳·나병환자의 경계·장관이 밟힌 곳. / shalish(ׁלִיש ·장관 — (שׁיָּ

기댄 손(2·17절).

arubbah(יָּה� מַיםִ)창·격자창(2절). "하늘에 창을 낸들". / shamayim — (אֲרדֻּ .하늘(2절) — (שׁיָּ

tzaraat(רַעַת .황혼(5·7절). 내려가고 도망한 어스름 — (נשֶֶׁף)나병(3절). / nesheph — (ציָּ

qol(קוֹל) — 소리(6절). 큰 군대의 소리. / chayil gadol(חַילִ �יָּדוֹל) — 큰 군대(6절). / machaneh(ֶמַחֲנה) — 진영

(4~10절).

basar tovah(ה טוֹביָּה ליָּל)좋은 소식(9절). / shalal — (�שְׂ�וֹריָּ מַס)노략물(16절) / ramas — (שׁיָּ .밟다(17·20절) — (ר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한 약속이 던져지고(1~2) 뜻밖의 통로로 이루어지고(3~11) 확인되어(12~15) 두 결로 성취되는(16~20) 한

줄 구조 — 약속에서 성취로, 닫힌 문에서 채워진 문으로 — 형태 관찰.

말씀(dabar)과 성취의 수미: 1절의 약속이 16·17·18·19절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나님의 사람의 말대

로"로 거듭 적힘 — 한 말씀이 두 결로 이루어짐.

보다(ra-ah 2·19절)와 먹다(akhal 2·8·19절)의 호응: 비웃은 자는 '보기는 하여도 먹지 못하고', 네 사람은 빈

진영에서 먹고 마심 — 두 동사가 한 사람의 결말을 미리 새김.

비워진 진영(컷 3)과 채워진 성문(컷 5)의 호응: 죽으러 간 곳이 비어 양식으로 가득하고, 그 양식이 성문에

서 거래됨 — 빈 곳과 채워진 곳의 대조.

'창'(arubbah 2절)과 '좋은 소식'(basar tovah 9절)의 대비 — 약속을 닫은 비웃음과 소식을 연 입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문 앞 매매와 도량형 — 근동 성읍에서 성문 어귀는 곡식 매매·재판의 장소였고, 스아·세겔은 부피와 무

게의 단위. 1절 "성문에서 매매하리라"의 배경.

성문 밖 나병환자 — 정결법에서 피부병자를 진영·성읍 밖에 둔 정황. 3절 네 사람의 배경.

용병 군대 — 헷 사람과 애굽 왕들을 삯 내어 친다는 풍문은, 강국이 용병·동맹군을 사 협공하던 전술. 6절

의 배경.

황혼의 진영 이탈 — 군대가 황혼·야간에 장막과 군수품을 버리고 급히 떠난 정황. 7절의 배경.

포위와 기근 물가 — 식량이 끊겨 물가가 치솟던 정황이 6:25의 기근이고, 7장은 그 끝에 놓임. 배경.

노략물 분배 — 적이 버린 은금·의복·곡식을 백성이 거두어 매매한 정황. 16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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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7장 ↔ 왕하 6:24-33 (사마리아 기근과 끊긴 기다림 — 직전 장, 7장의 약속이 그 기근을 푸는 직접 배

경)

왕하 7:1 ↔ 왕하 6:31-33 (왕의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 그 끝에 곧바로 응답하는 약속)

왕하 7:6-7 ↔ 출 14:24-25 (애굽 군대를 어지럽혀 도망하게 하심 — 소리로 아람군을 도망케 하신 결)

왕하 7:6-7 ↔ 삿 7:21-22 (미디안군이 소리에 놀라 서로 치고 도망 — 같은 결의 옛 장면)

왕하 7:6 ↔ 삼하 5:24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 소리 — 군대 소리로 앞서 가시는 표지가 닿는 옛 장면)

왕하 7:3 ↔ 왕하 5:1-27 (나병환자가 진영 밖에 거한 정결법 — 네 사람의 경계가 닿음)

왕하 7:1,16 ↔ 사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함 — 말씀의 성취가 닿는 후대 메아

리)

왕하 7:1,16 ↔ 민 23:19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심 — 두 말씀의 성취가 닿는 옛 어구)

왕하 7:2,20 ↔ 신 28:53-57 (포위·기근의 저주 — 6장 참극과 7장 해제 사이의 율법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굶주린 사마리아 성문 어귀. 자막 — 엘리사가 이른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답한다 —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말한다 — 네가 네 눈으

로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화면이 성문 밖으로 옮겨 간다. 나병환자 네 사람이 거기 앉아 서로 말한

다 —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으니,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자. 황혼에 그들이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른

다. 자막 — 거기 아무도 없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삯 내어 우리를 친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진영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네 사람

이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춘다.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

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다. 그러다 서로 말한다 —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로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새벽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들이 성

읍 문지기를 불러 알린다 —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갔더니 거기 아무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다만 말과 나

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이다. 문지기가 외쳐 왕궁에 알린다. 왕이 밤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한다

—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들에 나가 숨

어 우리가 성에서 나가면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려 함이니라. 한 신하가 답한다 — 청하건대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여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병거 둘과 말을 취하여 보내니, 그들이 요단까지 따라간

다. 자막 — 온 길에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가득하더라. 사신이 돌아와 왕에게

알린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다. 자막 —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죽는다. 자막 —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

하리라 하던 그 말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지라. 화면이 채워진 성문 어귀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텅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 — 한 말씀이 두 결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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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엘리사가 굶주린 성문 앞에서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하

니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7:2) 비웃자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답하고 — 성문의 나병환자

네 사람이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7:3) 하며 내려간 아람 진영이 여호와가 들리신 병거 소리에

텅 비매(7:6-7), 그들이 좋은 소식을 알려 백성이 노략하니 가루 값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문을 맡긴 그

장관은 짓밟혀 죽어 두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이 한 장에 겹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oleth·saah·sheqel·shaar·shalish·arubbah·tzaraat·nesheph·qol·chayil_gadol·basar_tovah·shalal·ramas 등 13+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말씀과 성취의 수미 + 보다·먹다의 호응 + 빈 진영·채워진 성문의 대조 +

ANE 성문 매매·나병 경계·용병 풍문·노략)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7:1의 '내일 이맘때' 약속을 '예언의 영험함'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약속된 가루 값과 16절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약속이 어떻게 임했는지의 이치는 해설하지 않음.

7:6의 '들리신 소리'를 '초자연 군대의 교리'로 닫지 않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리시매 아람군이 도망했다

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그 소리의 정체는 본문이 적은 한도로만 둠.

7:3-9의 네 사람을 '복음 전도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막다른 결단과 "좋은 소식이 있는 날"(9절)이라

는 본문 형태로만 둠.

7:2와 7:20의 장관의 죽음을 '비웃음의 벌'로 메우지 않고,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과 "그대

로 이루어졌으니"라는 두 진술을 잇대어 둔 형태로만 보존. 그 사이의 속내는 비워 둠.

7:16-20의 두 결의 성취를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양식의 누림과 못 누림이 같은 한 말씀에서 갈

린 본문 형태로만 둠. 6장 기근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7장은 엘리사가 굶주린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

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약속하매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여호와가 하늘

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7:2) 비웃어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답을 받고 — 성문 밖

나병환자 네 사람이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7:3) 하며 황혼에 아람 진영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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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 군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매 그들이 헷·애굽 왕들의 협공으로 알고 장막을 버리고 도망하여 진

영이 텅 비고(7:6-7), 네 사람이 먹고 감추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7:9) 하고 문지기에게 알려

— 왕이 계교일까 의심하나 정탐이 요단까지 버려진 의복과 병기의 길을 확인하고(7:15), 백성이 나가 노략하

매 가루 값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7:16) 이루어지되, 성문을 맡긴 그 장관이 백성에게 밟혀 죽어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7:20), 텅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과 두 말씀의 성취가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굶주린 사마리아 성문 어귀.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의 양식을 약속하고, 왕이 기댄 한 장관이 그것을

비웃어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답을 받는다. 화면이 성문 밖으로 옮겨 간다. 죽기를 각오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황혼에 아람 진영으로 내려가니, 거기 아무도 없다. 여호와께서 들리신 큰 군대의 소리에 아람

군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두고 도망한 것이다. 네 사람이 먹고 감추다, 좋은 소식을 가둘 수 없다고 돌

아서 문지기에게 알린다. 왕이 계교일까 의심하다 정탐을 보내고, 요단까지 버려진 의복과 병기의 길이 확인

된다. 백성이 나가 노략하매 가루 값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왕이 성문을 맡긴 그 장관이, 백성이 몰

려나가는 성문에서 밟혀 죽는다. 한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 장이 채워진 성문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굶주린 성문→황혼의 빈 진영→밤의 성안과 요단까지의 길→채워진 성문으로 오가는 무대. 약속된 가루 값·왕

이 기댄 손·버려진 장막과 노략물·요단까지의 의복과 병기·밟힌 성문 바닥 — 약속·비웃음에서 성취·짓밟힘으

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막다른 어둠과 갑작스런 환함. 비웃음·막다른 결단·담담한 보도의 세 어조. 어스름·정적·거센 발소리의 세 감

각. 가둘 수 없는 좋은 소식과 밟힌 한 사람.

3 시작과

끝

'내일 이맘때'의 약속(1절)으로 열려 '그대로 이루어진' 한 죽음(20절)으로 닫힘. 양식의 약속과 두 결의 성취 사

이에 비웃음(2절)과 좋은 소식(9절)이 갈림.

4 등장인물

·사상

약속을 전한 엘리사. 비웃다 밟혀 죽은 장관. 빈 진영을 맨 먼저 만난 네 사람. 소식을 의심한 왕. 소리를 들리신

여호와. 중심은 '약속된 말씀'과 '그대로 된 성취', 누가 누리는가(16·20절).

5 장면 컷 약속과 비웃음(1~2)/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3~5)/빈 진영과 좋은 소식(6~11)/의심과 정탐(12~15)/두 말씀의 성

취(16~20) 다섯 컷. 컷 3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말씀(dabar)과 성취의 수미(1·16절).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다른 결(6·8절). 2·20절 사이의 비워진 틈. 네 사람

이 멈춘 까닭의 비워진 속.

7 동영상 굶주린 성문의 약속과 비웃음 → 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 → 황혼의 빈 진영과 좋은 소식 → 의심과 정탐 → 노

략과 가루 값 → 성문에서 밟힌 장관.

8 초벌 제

목·부제

"텅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 — 한 말씀이 두 결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

9 기도·내

면

들려오는 약속을 '어찌 이런 일이'라며 비웃어 닫은 지점은 없는지, 좋은 소식을 만나고도 잠잠한 곳은 없는지,

본 자가 못 먹은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굶주린 약속에서 채워진 성문으로: 7장은 6장 끝의 끊긴 기다림(6:33) 바로 다음에서 한 약속으로

열린다 — "내일 이맘때"(7:1).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그 끝에 하루라는 기한이 쥐어진다. 같은 성문이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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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의 검은 문턱이었다가, 끝엔 고운 가루가 한 세겔에 거래되는 매매의 어귀가 된다(7:16). 본문은 그 사

이를 황혼의 빈 진영(7:8)과 좋은 소식(7:9)과 요단까지의 길(7:15)로 채워 두되,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치를

설명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한 어귀가 굶주림의 경계에서 양식의 매매처로 바뀐 그 한 바퀴를 적을 뿐이다.

2. 결 2 —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먼저 만난 좋은 소식: 본문의 통로는 뜻밖이다. 빈 진영을 맨 먼저 만난 것은

왕도 군대도 아니라, 성문 밖에 밀려난 나병환자 네 사람이다. 그들은 살길을 본 담대함이 아니라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7:3)는 막다른 데서 한 걸음을 뗀다. 그리고 죽으러 간 곳에서 양식과 은금을 만나

(7:8), 먹고 감추다 멈춰 선다 —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7:9). 죽기를 기

다리던 입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입으로 바뀐다. 본문은 무엇이 그 마음을 돌렸는지 풀이하지 않는다 — 다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먼저 은혜를 만나고 가장 먼저 그것을 전한 그 결을 적을 뿐이다.

3. 결 3 — 한 말씀이 양식과 죽음의 두 결로: 7장은 한 말씀을 던지고(7:1),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거

듭 적는다 —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7:16),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7:17). 그런데 같은 성취가 두 결로 갈

린다. 백성은 노략하여 양식을 누리고(7:16), 그 약속을 비웃은 장관은 그 성취를 눈으로 보고도 성문에서 밟

혀 못 누린다(7:20). 엘리사의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7:2)가 19~20절에서 그대로 다시 적히며 닫힌

다. 살림이 퍼지는 어귀와 한 사람이 짓밟히는 어귀가 같은 성문이다. 본문은 그 두 성취를 '권선징악'으로 풀

지 않고, 한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이루어진 그 두 결을 같은 무게로 잇대어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6:24-33 — 사마리아 기근과 끊긴 기다림 — 직전 장, 7장의 약속이 그 기근을 푸는 직접 배경.

왕하 6:31-33 — 왕의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 그 끝에 곧바로 응답하는 7:1의 약속.

출 14:24-25 — 애굽 군대를 어지럽혀 도망하게 하심 — 소리로 아람군을 도망케 하신 7:6-7과 같은 결.

삿 7:21-22 — 미디안군이 소리에 놀라 도망 — 아람군이 소리에 도망한 7:7과 같은 결의 옛 장면.

삼하 5:24 —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 소리 — 군대 소리로 앞서 가시는 표지가 닿는 옛 장면.

왕하 5:1-27 — 나병환자가 진영 밖에 거한 정결법 — 7:3 네 사람의 경계가 닿음.

사 55:11 —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함 — 7:1의 말씀이 7:16에서 이루어진 결의 후대

메아리.

민 23:19 —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심 — 두 말씀의 성취가 닿는 옛 어구.

왕하 8:1-6 — 수넴 여인의 땅 회복 — 엘리사 사역의 다음 국면으로 이어지는 먼 장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7:1의 '내일 이맘때'에서 시작한다 — 6장 끝의 끊긴 기다림에 한 기한이 쥐어지는 그 약속에 선다.

멈춤 1: 7:3에서 멈춘다 —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막다른 데서 한 걸음을 뗀 가장 약한 네 사람

곁에 머문다.

멈춤 2: 7:9에서 멈춘다 —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감추던 손이 알리는 입으로 바뀌는 그 전환

을 쥔다.

끝: 7:20에서 멈춘다 — '그대로 이루어진지라.' 한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다 이루어진 그 두 결을,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약속과 비웃음(1~2)·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3~5)·빈 진영과 좋은 소식(6~11)·의심과 정탐(12~15)·두 말

씀의 성취(16~20)의 다섯 컷 완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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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말씀(dabar)과 성취의 수미(1·16절)·보다와 먹다의 호응(2·8·19절)·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의 대조 구조

[x] '내일 이맘때'(7:1)와 가루 값(7:16)·'창'(7:2)·좋은 소식(7:9)·밟힘(7:20)의 소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1~8장)' 정박과 멀리 17·24~25장 멸망과의 거리

[x] 6장 기근의 끝·신 28장 저주·왕하 8장 사역(8:1)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7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1~8장)' 한복판이다. 직전 6장이 굶주린 성안에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6:33)라는 끊긴 기다림으로 닫혔다면, 7장은 그 끝에서 한 약속(7:1)으로 곧바로 열려

하루 만에 그 기근을 푼다 — 그것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들려온 한 소리(7:6)로 진영을 비우시는 통로를 통

해.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7장에서는 멸망의 긴 내리막에 앞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한 번 또렷이 보이시는 결로 비친다. 그런데 7장은 그 양식의 약속 곁에 비웃은 장관의 죽음을 함께 둔다

(7:20) — 한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이루어진 그 두 결이,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

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의 오래 참으심과, 끝내 그 경고가 그대로 임함을 미리

한 번 비춘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7장의 채워진 성문은 끝이 아니라 다리다 — 8장의 수넴 여인의 땅 회복

(8:1-6)이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 가고, 멀리 17장과 24~25장의 멸망과 25:27-30의 불씨가 권의 끝에서 '말씀하

신 바를 행하심'(민 23:19)의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굶주린 성문 앞 한 약속(7:1)에서 채워진 성문의 가루 값(7:16)으로, 약속을 비웃은 입(7:2)에서 좋은 소식을

알린 입(7:9)으로, 한 말씀이 양식과 죽음의 두 결로 그대로 이루어짐(7:16,20)으로 / 한 장의 채워진 성문에서

다음 장의 또 다른 사역으로(8:1) — 들려온 한 소리로 진영을 비우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6장 끝의 끊긴 기다림을 한 약속이 곧바로 풀되, 그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약속과 비웃음(1~2절)이 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으로(3~5절), 황

혼의 빈 진영과 좋은 소식으로(6~11절), 의심과 정탐으로(12~15절), 두 말씀의 성취로(16~20절) 흘러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4~25장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에 닿는데, 7장은 그 첫 국면의 한 매듭이다 — 멸망의 내리막에 앞

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임함'을 또렷이 보이는 국면. 그런데 7장의 벡터는 채워지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

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20절의 성취 너머에 8장의 수넴 여인 사역(8:1)이 와, 7장의 한 기근이 풀린 자취 위

로 또 다른 기근과 회복이 이어진다. 한 장이 채워진 성문으로 멈추고, 한 사역이 다음 장을 연다. 성취와 이음

이 두 장의 매듭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포위가 풀리고 기근이 끝나는 보도다 — 빈 진영, 좋은 소식, 정탐, 노략, 가루 값. 그러나 수면 아래

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들려온 한 소리로 진영을 비우시는 손이다. 6절은 그 까

닭을 미리 적는다 —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매 그들이 도망했다. 군대도 무기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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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들려온 소리 하나로 진영이 비워진다. 둘째, 성문 밖에 밀려난 가장 약한 자를 먼저 은혜의 통로로 두시

는 결이다. 빈 진영을 맨 먼저 만난 것은 나병환자 네 사람이고(7:8), 그 가둘 수 없는 입이 좋은 소식을 성으로

잇는다(7:9). 셋째, 던지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이다. 본문은 한 평화로 장을 닫지 않는다 — 16절은

가루 값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적고, 20절은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까지 "그대로 이

루어진지라" 닫는다. 양식의 약속도, 비웃음의 결말도, 같은 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가 그 신실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7장은 그 결을 미리 한 번 비춘다 — 들려온 소리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행하시

는 그 정직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들려오는 한 약속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7:2)라며 비웃어 닫은 지점은 없는가 — 그 장관처럼 하늘

에 창이 열려도 이런 일은 없으리라 미리 단정한 결은. 그리고 좋은 소식을 만나고도 자기 안에만 두고 잠잠한

곳은 없는가(7:9) — 죽기를 기다리던 네 사람조차 그 소식을 가둘 수 없다고 돌아선 그 어귀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굳센 믿음을 가지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굶주린 성문 앞

에서 약속을 비웃은 한 사람을 보여 주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가 빈 진영을 맨 먼저 만난 네 사람과 그들이

가둘 수 없어 알린 좋은 소식을 보여 주고, 들려온 한 소리로 비워진 진영을 보여 주고, 그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7:20) 끝을 새겨 둔다.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과 두 말씀의 성취가 한 장에 겹

친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들려오는 약속을 미리 비웃어 닫는 지점이 어

디인지 보는 일, 좋은 소식을 만나고도 잠잠히 가두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사람의 손 없이 한 소

리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 그 신실 앞에 자기 의심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굶주린 약속으

로 열려 채워진 성문으로 멈추는데 — 그 성문 너머로 또 다른 기근과 회복의 사역(8:1)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다. 그 비웃음과 그 성취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7장이 채워진 성문의 가루 값과 두 말씀의 성취(7:16,20)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일어나 거류할 만한 곳으로 거류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이라"(8:1) 일

러 칠 년 뒤 그 여인이 돌아와 왕에게 땅과 소출을 회복받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데서, 7장의 한 성취가

8장의 또 다른 사역과 회복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bar — 말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굶주린 사마리아 성문 어귀. 자막 — 엘리사가 이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비웃습니다 —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

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답합니다 — 네가 네 눈으로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화면이 성문 밖으로 옮겨 갑니다. 나병환자 네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아

람 진영으로 가자,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자. 황혼에 그들이 진영 끝에 이릅니다. 자막 — 거기 아무도 없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헷 사람과 애굽 왕들의

협공으로 알고 황혼에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입니다. 네 사람이 장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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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감춥니다. 그러다 멈춰 말합니다 —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로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들이 성읍 문지기를 불러 알리고, 문지기가 외쳐 왕궁

에 알립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의심합니다 — 이는 그들이 들에 숨어 기다리는 계교라. 한 신하의 말로 정탐

을 보냅니다. 그들이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자막 — 온 길에 아람 사람이 버린 의복과 병기가 가득하더라. 백

성이 나가 진영을 노략합니다. 자막 —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

라. 왕이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죽습니다. 자막 — 보기는 하

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던 그 말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지라. 화면이 채워진 성문 어귀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굶주린 성문 앞 한 약속과 비웃음에서 열려, 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과 황혼의 빈 진영을 지나,

"좋은 소식이 있는 날"과 문지기에게 전해진 소식을 거쳐 — 의심하는 왕과 요단까지의 길을 확인하고, 백성

이 노략하여 가루 값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비웃은 장관이 성문에서 밟혀 두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흐름입

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텅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 — 한 말씀이 두 결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

P02 이진우: "내일 이맘때의 약속과 보기는 하여도 —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이루어진 한 말씀"

P04 최현국: "굶주린 문턱에서 노략의 성문으로 — 황혼의 빈 진영을 거쳐 돌아온 어귀"

P05 김미영: "죽기를 기다리던 입이 좋은 소식을 알리다 — 가장 약한 네 사람의 한 걸음"

P07 오지혜: "하늘에 창을 낸들 — 비웃은 입과 알린 입이 한 소식을 두고 갈리다"

P11 나경아: "dabar · ramas — 한 말씀이 던져지고, 그대로 밟혀 이루어지다"

부제 제안: "엘리사가 굶주린 성문 앞에서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하니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7:2) 비웃자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답하고 — 성문의 나병환자 네 사

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간 아람 진영이 여호와가 들리신 병거 소리에 텅 비매(7:6-7), 그들이 좋은 소식을

알려 백성이 노략하니 가루 값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문을 맡긴 그 장관은 짓밟혀 죽어 두 말씀이 함께 이

루어지는, 빈 진영과 채워진 성문이 한 장에 겹치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굶주린 성문 앞에서 약속을 비웃던 한 장관 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빈 진영으로 내려간 네

사람 곁으로,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처음엔 의심한 한 왕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

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굶주린 성문 앞에서 약속을 비웃은 한 입과,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가 빈 진영

을 맨 먼저 만난 가장 약한 네 사람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그 소식을 가둘 수 없어 돌아선 그 입도요.

또 한 말씀이 던져져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들려오는 약속을 '어찌

이런 일이'라며 비웃으며 닫은 지점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만나고도 자기 안에만 두고

잠잠한 곳은 없는지도요.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한 그 자국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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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7장은 굶주린 약속에서 채워진 성문으로, 던져진 말씀에서 그대로 된 성취로 움직여

요. 1~2절이 약속과 비웃음, 3~11절이 빈 진영과 좋은 소식, 12~15절이 의심과 정탐, 16~20절이 두 말씀의 성

취예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

이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

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7장은 그 첫 국면인 엘리사의 사역(1~8장) 한복판이에요. 6장 끝의 끊긴 기다림을 한

약속이 곧바로 풀되, 권 전체가 멸망을 향해 내려가기 전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한 번 또렷이

보여 주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이루어진 그 두 결이, 멀리 17장의 멸망 선

언과 24~25장의 함락을 — 곧 경고하신 말씀이 끝내 그대로 임함을 — 미리 한 결로 비춰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7:1의 dabar(말씀)와 7:16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kidvar YHWH)"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던져진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게 7:2와 7:19의 ra-ah(보다)

예요 —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 본 자와 못 먹은 자가 한 사람에게서 갈려요. 또 하나, ramas(밟다

17·20절)가 그 말의 성취를 닫아요 —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여요. 같은 성취가 한쪽엔 양식(soleth)으

로, 한쪽엔 밟힘(ramas)으로 와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포위가 풀리고 기근이 끝나는 보도예요 — 빈 진영, 좋은 소식, 노략,

가루 값.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들려온 한 소리로 진영을 비우신 손 같아요. 6

절은 그 까닭을 미리 적어요 —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리시매 아람군이 도망했다고요. 군대도 무기도 없이, 들

려온 소리 하나로 진영이 비워져요. 그리고 그 비워진 진영을 가장 먼저 만난 건 성문 밖에 밀려난 네 사람이

에요 —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먼저 은혜를 만나요.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내려가

는 권인데, 그 내리막의 첫 국면에서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한 번 또렷이 보여 줘요. 양

식으로도, 죽음으로도요. 보이는 손 없이 한 소리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두 결로 다 이루시는 그 손이 수면 아

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2절)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16

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약속을 비웃어 닫는 입이고, 한쪽은 그 약속이 그대로 됐다는 보도예요. 같은 한 말

씀이 한 번은 양식으로 풀리고 한 번은 죽음으로 닫혀요. 더 큰 긴장은, 굶주림을 푸는 좋은 소식이 온 같은 성

문에서 한 사람이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20절). 살림이 퍼지는 어귀와 한 사람이 짓밟히는 어귀가 같은 곳이

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엘리사의 사역이 어디로 더 가는지는 다음 장(8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굶주린 문턱에서 채워진 성문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약속과 비웃

음(1~2절)이 죽기를 각오한 네 사람으로(3~5절), 황혼의 빈 진영과 좋은 소식으로(6~11절), 의심과 정탐으로

(12~15절), 두 말씀의 성취로(16~20절) 흘러가요. 그리고 7장이 끝나며 한 채워진 성문 앞에 서요 — 양식이

거래되고 한 사람이 밟힌 그 어귀요. 그런데 그 성문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8장 첫머

리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일어나 너와 네 권속은 거류할 만한 곳으로 거류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

르셨음이라"(8:1) 하고, 그 여인이 칠 년 뒤 돌아와 왕에게 땅을 회복받는 데로 이어져요. 7장이 한 기근을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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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성취로 닫히고, 8장이 또 다른 기근과 회복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 가요. 한 장이 채워진 성문으로

멈추고, 한 사역이 다음 장을 열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6절과 20절이 함께 다음 장을 미는 손 같

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16절)와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지라'(20절)요. 한 말씀이 양식으로도

죽음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 그 두 결이요. 약속도, 비웃음의 결말도, 다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굶주림이 풀린 같은 성문에서 한 사람이 밟혀 죽은 그 두 결이 무거워요 — 본 자가 못 먹은 그 자국이요. 그런

데 바로 그 말씀의 성취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이 또 한 번 이어져요(8:1). 한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본 그

끝에, 또 다른 기근과 회복이 와요. 그 사역이 어디로 더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굶주린 약속에서 빈 진영의 좋은 소식으로, 의심과 정탐을 거쳐 양식으로도 죽음으

로도 그대로 이루어진 두 말씀으로 — 그 채워진 성문이 곧바로 다음 장의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운

동을 손에 쥐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말씀이 두 결로 다 이루어진 그 성취 앞에, 엘리사의 사역은 아

직 다음 장의 문 앞에 섭니다. 다음 장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라 일러 칠 년 뒤 그 땅을 회복받

게 하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데로 그 사역이 이어지는 데로 갑니다.

열왕기하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7:1-2 — '내일 이맘때'의 약속과 그것을 비웃은 한마디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1절) 하니,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

찌 이런 일이"(2절) 비웃는다. 본문은 그 약속이 어떻게 임할지를 1절에서 풀어 설명하지 않고, 비웃음이

왜 곧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는 답을 받는지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믿음과 불신의 대가'

도식으로 닫지 않고, 약속된 가루 값과 비웃은 한마디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7:3-5 —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는 네 사람의 한 걸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성문 밖 나병환자 네 사람이 어디로 가도 죽는 막다른 데서 아람 진영으로 내려가기로 한다(3~4절). 본문

은 그 결단을 '믿음의 모험'이나 '절망의 도박'으로 풀이하지 않는다. 이 걸음을 단정하지 않고, 막다른 데서

나온 한 걸음과 황혼에 이른 빈 진영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7:6-7 — 아람군이 들은 '큰 군대의 소리'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매(6절), 그들이 협공으로 알

고 장막을 버리고 도망한다(7절). 본문은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떻게 들렸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천군의 행진' 교리로 닫지 않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리시매(qol)'와 황혼의 도망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사람 없이 비워진 진영의 자국만 둔다.

Q4. 7:8-9 — 감추던 손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입으로 바뀐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은금을 감추다가(8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

다"(9절) 하고 문지기에게 알린다. 본문은 무엇이 그 마음을 돌렸는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전

도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잠잠함의 멈춤과 좋은 소식(basar tovah)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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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7:12-15 — 좋은 소식을 계교일까 의심한 왕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왕이 그 소식을 "들에 숨어 기다리는 계교라"(12절) 의심하고, 정탐을 보내어 요단까지의 길을 확인한 뒤에

야 믿는다(13~15절). 본문은 그 의심을 '불신앙'으로 단정하지도, '신중함'으로 옹호하지도 않는다. 이 일을

풀어 닫지 않고, 의심과 정탐과 확인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좋은 소식이 곧바로 믿어지지 않은 그

틈을 비워 둔다.

Q6. 7:2,16-20 — 한 말씀이 양식과 죽음의 두 결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가루 값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16절) 이루어지고,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밟혀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

하리라"(2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지라"(20절) 닫힌다. 본문은 그 두 성취의 이치나 한 사람의 속내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권선징악'으로 닫지 않고, 양식의 누림과 못 누림이 같은 한 말씀에서 갈린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의 사역(8:1) 앞에 선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8장)으로 이

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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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8장

2KI-008  ·  역사서  ·  히브리어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 준 수넴 여인에게 칠 년 기근을 피하라 일러, 돌아온 그에게 왕이 밭과

소산을 다 돌려주게 하고(8:6) — 다메섹에서 병든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내 묻자 엘리사가 "반

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8:10) 하고 그를 뚫어지게 보다 울며 그가 행할 참혹

을 일러 주매, 하사엘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8:13) 하더니 돌아가 이불을 적셔 왕을 덮

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며(8:15) — 유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그 집의 길로 행하

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에돔과 립나가 배반하는, 살린 손과 죽

인 손이 한 장에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이스라엘의 밭과 왕의 뜰(1~6절)→다메섹의 병상(7~15절)→유다 예루살렘의 왕좌(16~29절)로 옮겨

다님. 한 여인의 회복에서 한 왕의 시해로, 다시 한 왕조의 기욺으로.

무대의 방향: 환한 왕의 뜰의 회복이 다메섹의 어두운 병상으로 가라앉고, 그 사이에 다윗의 등불 한 점(19

절)이 켜진 채 예루살렘의 기우는 왕좌로 옮겨 감.

소품: 돌려받은 밭과 칠 년 치 소산(3·6절), 게하시가 풀어놓는 큰일의 이야기(4~5절), 낙타 사십 마리에 실

은 예물(9절), 물에 적신 이불(15절), 다윗을 위해 남겨 둔 등불(19절), 두 왕의 평가 공식(18·27절).

소품의 도드라짐: 칠 년 만에 돌아온 밭의 소산(6절)과 왕을 덮어 죽인 적신 이불(15절) — 잃은 것을 돌려

준 사물과 숨을 끊은 사물이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회복(돌아옴·밭·소산·돌려줌·살림), 가운데는 뒤집힘(나음·죽음·울음·적신 이불·즉위),

끝은 기욺·떨어짐(통혼·악·배반·에돔·립나).

형식 소재: 살다·죽다(chayah/mavet 1·5·10·15절)의 갈림과 돌아오다·돌려주다(shuv 1·3·5·6절)의 거듭됨,

'개 같은 종(kelev 13절)'의 낮춤과 '등불(ner 19절)'의 남겨 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맞물린 회복의 따뜻함 — 여인이 돌아온 그 때에 게하시가 그 살린 이야기를 하던 참(4~5절)이라, 밭과 소

산이 다 돌아옴(6절).

정중한 예물과 미리 본 눈물의 무거움 — 큰 예물을 실은 사절(9절) 앞에서 선지자가 뚫어보다 울고(11절)

미리 본 참혹을 일러 줌(12절).

적신 이불의 어둠 — 정중히 묻던 하사엘이 돌아가 이불을 적셔 왕을 덮어 죽이고 그 위에 앉음(15절).

기우는 두 왕조의 가라앉음과 그 사이에 켜진 등불 — 아합 집의 길로 행한 두 왕(18·27절)과 배반한 봉신

국(20~22절), 그래도 멸하지 않으신 다윗의 등불(19절).

정중함(여인의 호소·사절의 예의)·슬픔(미리 본 눈물)·평가('악을 행하였으니' 18·27절)의 세 어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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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19절) — 어

두운 보도 한가운데 멸하지 않으신 한 까닭.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은즉."

29절: "요람 왕이…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병들었음이더라."

한 여인을 기근에서 살리려는 보살핌으로 열려, 한 왕이 하사엘의 손에 부상해 병상에 누운 데로 닫힘 —

살리려 떠나게 한 시작과 그 새 왕의 손에 다친 끝.

'살려 준'(1절)은 4장의 그 아들을 가리키는 보살핌, '부상하여'(29절)는 이 장에서 기름 부어진 하사엘(13

절)의 손에서 온 다침.

1절(한 사람을 살림)과 29절(한 왕의 다침) 사이에 10절(나음과 죽음의 두 갈래)과 19절(다윗을 위한 등불)

이 함께 놓임.

환한 이스라엘의 뜰(1~6절)에서 흐린 이스르엘의 병상(28~29절)으로 — 한 살림이 돌려받은 밭·미리 본 눈

물·시해·통혼·배반을 거쳐 하사엘의 손에 다친 병상으로 가라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사(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라 이름·다메섹에서 하사엘을 보다 울며 미리 본 참혹을 일러 줌·

그가 아람 왕이 되리라 함), 수넴 여인(4장의 그 여인, 칠 년 블레셋 거류 후 돌아와 밭을 호소해 다 돌려받

음), 게하시(왕에게 큰일을 아뢰던 자, 마침 그 살린 여인을 가리킴), 벤하닷(병든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덮여 죽음), 하사엘(정중한 사절→시해자→새 아람 왕), 유다 여호람·그 아내(아합의 딸)·아하시야(아합 집

과 통혼해 그 길로 행한 두 왕), 무대 중심의 여호와(기근을 부르심·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심·다윗

을 위해 등불을 남기심).

중심 사상: '같은 손에서 갈리는 살림과 죽음' — 한 여인을 살려 밭을 돌려받게 한 손(6절)과 한 왕의 죽음

을 미리 보고 운 눈(11~12절)이 한 선지자 안에 같이 있음. 그리고 '악해도 멸하지 않으심' — 두 왕의 악

(18·27절) 곁에 다윗의 등불(19절).

네 단락의 연쇄: 돌아온 여인과 돌려받은 밭(1~6)→다메섹의 병상과 하사엘의 즉위(7~15)→유다 여호람의

악과 에돔·립나의 배반(16~24)→아하시야의 즉위와 아합 집과의 동맹(25~29).

예언과 첫 성취의 잇댐: 둘째 단락 끝의 하사엘 즉위(15절)와 넷째 단락 끝의 그 하사엘에게 부상한 요람

(29절)을 한 장에 둠.

돌아온 소산(6절)과 적신 이불(15절): 잃은 것을 돌려준 사물과 숨을 끊은 사물의 대조, 그 사이에 멸하지

않으신 등불(19절).

kelev(개 같은 종 13절)와 ner(등불 19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낮춘 말과 남겨 둔 약속.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돌아온 여인과 돌려받은 밭 — 기근을 피하라는 권고(1), 블레셋 칠 년과 돌아와 호소함(2~3),

게하시의 이야기와 맞물려 밭과 소산을 다 돌려받음(4~6).

컷 2 (7~10절): 다메섹의 병상과 두 갈래 말 —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름(7), 병든 벤하닷이 하사엘을 사절로

보냄(8~9),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10).

• 

• 

• 

• 

• 

• 

• 

• 

• 

• 

• 

• 

• 

• 

• 

96



컷 3 (11~13절): 뚫어본 눈물과 개 같은 종 — 부끄러워하기까지 보다 욺(11), 미리 본 참혹을 일러 줌(12),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에 "네가 아람 왕이 되리라"(13).

컷 4 (14~15절): 적신 이불과 즉위 — 돌아가 거짓을 전함(14), 이불을 적셔 왕을 덮어 죽이매 그가 대신 왕

이 됨(15).

컷 5 (16~29절): 유다 두 왕의 기욺과 배반 — 여호람의 통혼과 악(18), 다윗을 위해 멸하지 않으심(19), 에

돔과 립나의 배반(20~22), 여호람의 죽음과 아하시야의 즉위·아합 집과의 동맹(23~29).

컷 3·4의 경첩 위치: 회복(컷 1·2)과 기욺(컷 5) 사이에 다메섹이 끼어듦 — 두 갈래 말(10)→눈물(11)→일러

줌(12)→기름 부음의 말(13)→적신 이불(15)이, 같은 장 끝의 요람 부상(29)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aav(ב עיָּ ניִם)기근(1절). 칠 년 임한 기근. / sheva shanim — (ריָּ .칠 년(1·2절) — (שֶׁבַע שׁיָּ

shuv(שׁוּב) — 돌아오다·돌려주다(1·3·5·6절). 떠난 여인과 돌아온 밭을 묶음. / tevuah(בוּאָה .소산(6절) — (�שְׂ

chayah(ייָּה ליָּה)살리다·살다(1·5·10절). 살린 아들과 살아날 왕. / chalah — (חיָּ .병들다(8절) — (חיָּ

masa(א כיָּה)짐·예물(9절). 낙타 사십 마리의 짐. / bakah — (מַ�יָּ .울다(11절) — (�יָּ

kelev(ֶ�לֶב) — 개(13절). "개 같은 종." / beged(ֶ�גֶד) — 이불·천(15절). 물에 적셔 덮음.

mavet(וֶת .등불(19절). 다윗을 위해 남김 — (נרֵ)죽음(10·15절). 반드시 죽으리라와 덮여 죽음. / ner — (מ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네 단락의 모음(1~6 돌아온 밭 / 7~15 다메섹의 즉위 / 16~24 유다의 악과 배반 / 25~29 아하시야)이 한 줄

로 이어짐 — 회복에서 시해로, 등불에서 기욺으로 — 형태 관찰.

shuv(돌아오다·돌려주다)의 거듭됨: 여인이 돌아오고(3절) 밭과 소산이 돌아옴(6절) — 떠남과 돌아옴을 한

동사로 묶는 회복의 수미.

chayah/mavet(살림/죽음)의 갈림: 살린 아들(5절)→살아날 왕(10절)→반드시 죽을 왕(10절)→덮여 죽은 왕

(15절) — 한 짝의 동사가 한 장을 가로지름.

예언→성취의 잇댐: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리라(13절)→이튿날 즉위(15절)→같은 장 끝 요람 부상(29절)

— 미리 본 말과 첫 그림자를 한 장에 둠.

두 왕의 평가 공식(18·27절)과 그 사이의 등불(19절) — "아합 집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으니"의 거듭

됨과 그 한가운데 멸하지 않으신 까닭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기근 피난 — 기근이 들면 식량이 있는 인접 지역(블레셋·애굽)으로 한동안 옮겨 살던 관습. 1~2절 수넴 여

인의 블레셋 거류 배경.

토지 환수 청원 — 부재 동안 잃은 밭과 소산을 왕 앞에 직접 호소해 되찾던 청원 정황. 3~6절의 배경.

병상의 왕과 신탁 문의 — 병든 왕이 선지자·신에게 사람을 보내 회복 여부를 묻던 관습. 8~9절의 배경.

예물을 실은 사절 — 다메섹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사십 마리에 실어 보낸 큰 예물 사절. 9절의 배경.

정치적 시해와 왕위 찬탈 — 측근이 병든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차지하던 궁정 정변. 15절의 배경.

왕가 통혼과 봉신국 반역 — 유다와 아합 집의 통혼 동맹, 봉신국 에돔의 반역. 18·20~22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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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8:1-6 ↔ 왕하 4:8-37 (수넴 여인과 살아난 아들 —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다시 등장하는 직접 배경)

왕하 8:13 ↔ 왕상 19:15-17 (엘리야가 하사엘·예후·엘리사를 기름 부으라 받은 명 —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리라의 옛 명령)

왕하 8:4-5 ↔ 왕하 5:1-27 (게하시가 나아만의 나병을 떠안음 — 왕과 이야기하는 게하시의 앞선 국면)

왕하 8:12 ↔ 왕하 10:32-33 (하사엘이 이스라엘 땅을 침 — 엘리사가 운 까닭의 뒷 성취)

왕하 8:12 ↔ 왕하 13:3-7·22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함 — 예언의 거듭된 성취)

왕하 8:25-29 ↔ 왕하 9:14-29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침 — 아하시야 즉위의 직후 결말)

왕하 8:19 ↔ 삼하 7:12-16 (다윗 언약의 영원한 등불 —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리라'의 옛 약속)

왕하 8:19 ↔ 왕상 11:36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게 하리라 — 등불 보존의 옛 어구)

왕하 8:20-22 ↔ 창 27:40 (에서가 멍에를 목에서 떨치리라 — 에돔의 배반이 닿는 옛 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이스라엘의 환한 뜰. 자막 —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른다. 너는 일어나 네 권속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은즉 그대로 칠 년 동안 이 땅에 임하리라. 여인

이 일어나 그 권속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거류한다. 칠 년이 지난다.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토지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려 나온다. 화면이 왕의 뜰로 옮겨 간다. 그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의 사환 게하시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 왕이 묻는다 —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말하라. 게하시가 엘

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말하는데, 바로 그 때에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토지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한다. 게하시가 말한다 —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이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말한다. 왕이 한 관리를 그를 위하여 임명해 이른다

—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화면이 다

메섹으로 옮겨 간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른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라. 누가 왕에게 고한다 — 하나님

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른다 —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

이하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물으라. 하사엘이 다메섹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사십 마리에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 서서 묻는다 —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내

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묻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른다 —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

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아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운다. 하사엘이 묻는다 —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

까. 엘리사가 답한다 —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말한다 —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답한다 —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

셨느니라.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 그의 주인에게 이른다. 주인이 묻는다 —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

냐. 하사엘이 답한다 —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더이다.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는다.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다. 화면이 유다로 옮겨 간다. 자막 —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람 제오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

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아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

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자막 —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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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위에 왕을 세운다. 여호람이 밤에 일어나 에돔 사람을 쳤으나 백성이 도망한다. 자막 —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함이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죽어 다윗 성에 그 조상들과 함

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자막 —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

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다.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다. 요람이 그 부상을 치료하려 이스르

엘로 돌아온다. 아하시야가 병든 요람을 보러 이스르엘로 내려간다. 화면이 부상한 한 왕의 병상 앞에서 멈춘

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돌려받은 밭과 적신 이불 — 살린 손과 미리 본 눈물이 한 장에 겹치는 장"

초벌 부제: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 준 수넴 여인에게 칠 년 기근을 피하라 일러 돌아온 그에게 왕이 밭과

소산을 다 돌려주게 하고(8:6), 다메섹에서 병든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내 묻자 엘리사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8:10) 하고 그를 뚫어보다 울며 그가 행할 참혹을 일러 주매, 하사엘이 '개 같은 종

이 무엇이기에'(8:13) 하더니 이불을 적셔 왕을 덮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며 — 유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통혼해 그 길로 행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등불을 남겨 멸하지 않으시고 에돔과 립나가 배반하는, 살

린 손과 죽인 손이 한 장에 겹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raav·sheva_shanim·shuv·tevuah·chayah·chalah·masa·bakah·kelev·beged·mavet·ner

등 12+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shuv 수미 + chayah/mavet 갈림 + 예언→성취 잇댐 + ANE 기근 피난·토지 청

원·궁정 정변·통혼 반역)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8:6의 돌려받은 밭을 '믿음의 보상'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떠난 여인이 shuv(돌아옴)한 한 사람과 칠 년

치 소산이 돌아온 본문 형태로만 둠. 게하시와의 맞물린 때를 '섭리'로 단정하지 않음.

8:10의 두 갈래 말을 '병으로는 나을 수 있었으나 시해로 죽었다'로 메우지 않고,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

라"가 한 호흡에 온 본문 형태와 케티브/케레 사본 차이로만 기록.

8:11의 눈물을 '선지자의 예지의 고통'으로 단정하지 않고, 뚫어보는 눈→울음→물음→일러 줌의 순서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마음의 속은 비워 둠.

8:13의 '개 같은 종'과 8:15의 시해를 '위선의 폭로'로 닫지 않고, 낮춘 말과 시해의 손을 잇대어 둔 형태로만

보존. 그 사이의 속은 비워 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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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9·27의 두 왕의 악과 멸하지 않으심을 '인과응보의 유보'로 풀지 않고, 평가 공식과 다윗의 등불(ner)

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등불의 까닭을 그 왕들의 선함이 아니라 다윗 약속에 둔 점을 사실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8장은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 준 수넴 여인에게 칠 년 기근을 피해 떠나라 일러 그가

블레셋에서 돌아와 밭을 호소하매 마침 게하시가 그를 살린 이야기를 하던 참에 들어와 왕이 밭과 소산을 다

돌려주게 하고(8:6), 다메섹에 이른 엘리사에게 병든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내 회복을 묻자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8:10) 하고 하사엘을 뚫어보다 울며 그가 이스라엘에 행할 참혹을 일러 주매 하사엘

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8:13) 하나 엘리사가 그를 아람 왕이 되리라 하고 — 하사엘이 돌아가 이튿날

이불을 적셔 왕을 덮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며(8:15), 유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통혼해 그 집의 길로 악을 행

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겠다 하신 말씀으로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8:19) 에돔과

립나가 배반하며,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이어 아합 집과 동맹하여 그 길로 행하다 그 끝에 하사엘에게 부

상한 요람을 보러 내려가는, 살린 손과 죽인 손과 돌려준 밭과 배반한 나라가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이스라엘의 환한 뜰. 칠 년 기근을 피하라는 권고로 떠났던 여인이 돌아와 잃은 밭을 호소하는데, 마

침 그를 살린 이야기가 왕의 귀에 흘러들어 밭과 소산이 다 돌아온다. 화면이 다메섹의 병상으로 옮겨 간다.

병든 왕이 하사엘을 사절로 보내 회복을 묻자, 엘리사가 나음과 죽음을 한 호흡에 말하고, 하사엘을 뚫어보다

운다. 미리 본 참혹을 일러 주매, 개 같은 종이라 낮추던 그 입이 이튿날 적신 이불로 왕을 덮어 죽이고 그 위

에 앉는다. 화면이 유다로 옮겨 간다. 두 왕이 아합 집의 길로 악을 행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멸하지 않

으시고 한 등불을 남기신다. 에돔과 립나가 떨어져 나간다. 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같은 길을 잇다, 하사엘의

손에 부상한 한 왕을 보러 내려간다. 한 장이 부상한 병상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이스라엘의 밭→다메섹의 병상→유다의 왕좌로 옮겨 다니는 무대. 돌려받은 밭·게하시의 이야기·낙타 사십 마

리의 예물·적신 이불·다윗의 등불·두 왕의 평가 공식 — 회복에서 시해와 배반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맞물려 돌아온 회복의 따뜻함. 정중한 예물과 미리 본 눈물의 무거움. 적신 이불의 어둠과 기우는 왕조의 가라

앉음. 그 사이에 켜진 등불 한 점. 정중함·슬픔·평가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살려 준 여인'(1절)으로 열려 '부상하여 돌아온 왕'(29절)으로 닫힘. 살리려 떠나게 한 시작과 그 새 왕(하사엘)

의 손에 다친 끝 사이에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10절)와 다윗의 등불(19절)이 함께 놓임.

4 등장인물

·사상

수넴·다메섹을 가로지른 엘리사. 칠 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 큰일을 아뢴 게하시. 덮여 죽은 벤하닷. 낮추고

시해한 하사엘. 아합 집과 통혼한 두 유다 왕. 등불을 남기신 여호와. 중심은 '같은 손에서 갈리는 살림과 죽음',

'악해도 멸하지 않으심'.

5 장면 컷 돌아온 여인과 돌려받은 밭(1~6)/다메섹의 병상과 두 갈래 말(7~10)/뚫어본 눈물과 개 같은 종(11~13)/적신 이

불과 즉위(14~15)/유다 두 왕의 기욺과 배반(16~29) 다섯 컷. 컷 3·4는 회복과 기욺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두 갈래 말(8:10)과 사본의 갈림. 맞물린 때(8:4-5)의 겹침. 11·12절 사이의 비워진 속. 개 같은 종과 시해 사이의

비워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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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환한 뜰의 돌려받은 밭 → 다메섹의 두 갈래 말 → 미리 본 눈물 → 적신 이불의 시해 → 다윗의 등불 → 기우는

두 왕조와 부상한 병상.

8 초벌 제

목·부제

"돌려받은 밭과 적신 이불 — 살린 손과 미리 본 눈물이 한 장에 겹치는 장"

9 기도·내

면

회복은 반기면서 미리 본 슬픔과 같은 손에서 갈리는 죽음은 외면한 지점은 없는지, 낮춘 말과 시해의 손 사이

의 비워진 속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돌려받은 밭에서 적신 이불로: 8장은 결이 다른 단락들을 한 줄로 잇는다. 맨 앞은 회복이다 — 칠

년 기근을 피해 떠났던 한 여인이 돌아와 잃은 밭을 호소하는데, 마침 그를 살린 이야기가 왕의 귀에 흘러들

어(8:4-5) 밭과 소산이 다 돌아온다(8:6). 4장에서 살아난 그 아들의 어머니가, 여기서 잃었던 토지까지 돌려받

는다. 그런데 다음 단락은 정반대다 — 한 왕이 적신 이불에 덮여 숨이 끊긴다(8:15). 본문은 잃은 것을 돌려준

손과 마지막 숨을 끊은 손을 같은 장에 둔다. 그 사이에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8:10)의

두 갈래 말이 끼어 있다. 회복으로 시작한 결이, 시해로 가라앉는다. 본문은 그 낙차를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한 장 안에 돌려받은 소산과 적신 이불을 나란히 둘 뿐이다.

2. 결 2 — 미리 보고 우는 눈과 낮추고 죽이는 손: 본문의 갈림길은 다메섹의 병상에 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뚫어보다가 운다(8:11). 본문은 그 울음의 까닭을 먼저 말하지 않고, 보는 눈과 흐르는 눈

물을 먼저 적는다. 하사엘이 까닭을 물은 뒤에야, 그가 이스라엘에 행할 참혹 —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

로 죽이고 아이를 메치고 부녀를 가르는 일(8:12) — 이 나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보고 우는 눈물

이다. 그런데 그 참혹을 행할 바로 그 사람은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8:13) 스스로를 낮춘다. 그리고 이튿

날, 그 낮춘 입이 왕을 덮어 죽이고 그 위에 앉는다(8:15). 미리 보고 우는 눈과 낮추고 죽이는 손이 한 병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다. 본문은 그 사이의 마음을 풀어 설명하지 않고, 눈물과 낮춤과 시해의 순서로만 적는

다.

3. 결 3 — 기우는 두 왕조와 멸하지 않으신 등불: 8장의 뒤 단락은 평가의 보도다. 유다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

시야가 아합의 딸과 통혼해 "아합 집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8:18·27) 같은 문장이

두 번 붙는다. 그런데 그 어두운 보도 한가운데에 한 줄이 켜진다 —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8:19). 본문은 멸하지 않으신 까닭

을 그 왕들의 선함에 두지 않는다 — 다윗에게 하신 옛 약속(삼하 7장·왕상 11:36)에 둔다. 같은 단락에서 에돔

과 립나가 떨어져 나가고(8:20-22), 끝내 한 왕이 하사엘의 손에 부상한다(8:29). 본문은 두 왕의 악과 그래도

남겨 둔 등불을 잇대어 적되, 그 등불의 까닭과 봉신국의 배반 사이의 인과는 직접 메우지 않는다 — 악과 보

존을 같은 무게로 겹치지 않고 따로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4:8-37 — 수넴 여인과 살아난 아들 — 8:1-6의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다시 등장하는 직접 배경.

왕상 19:15-17 — 엘리야가 하사엘·예후·엘리사를 기름 부으라 받은 명 — 8:13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리라

의 옛 명령.

왕하 5:1-27 — 게하시가 나아만의 나병을 떠안음 — 8:4-5에서 왕과 이야기하는 게하시의 앞선 국면.

왕하 10:32-33 — 하사엘이 이스라엘 땅을 침 — 8:12 엘리사가 운 까닭의 뒷 성취.

왕하 13:3-7·22 —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함 — 8:12 예언의 거듭된 성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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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하 9:14-29 —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침 — 8:25-29 아하시야 즉위의 직후 결말.

삼하 7:12-16 — 다윗 언약의 영원한 등불 — 8:19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리라'의 옛 약속.

왕상 11:36 —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게 하리라 — 8:19 등불 보존의 옛 어구.

창 27:40 — 에서가 멍에를 목에서 떨치리라 — 8:20-22 에돔의 배반이 닿는 옛 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8:6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에서 시작한다 — 칠 년 만에 잃은 것을 돌려받은 한 여인의 회복에

선다.

멈춤 1: 8:11에서 멈춘다 — 하사엘을 뚫어보다 운 그 눈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참혹을 미리 보고 우는 그

마음 앞에 머문다.

멈춤 2: 8:13에서 멈춘다 —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가장 낮춘 입이 이튿날 왕좌에 앉는 그 거리를 쥔다.

끝: 8:19에서 멈춘다 —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리라.' 두 왕이 악해도 멸하지 않으신 한 까닭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돌아온 여인과 돌려받은 밭(1~6)·다메섹의 병상과 두 갈래 말(7~10)·뚫어본 눈물과 개 같은 종(11~13)·

적신 이불과 즉위(14~15)·유다 두 왕의 기욺과 배반(16~29)의 다섯 컷 완결

[x] shuv(돌아옴·돌려줌 1·3·5·6)의 수미와 chayah/mavet(살림/죽음 1·5·10·15) 갈림·예언→성취(13·15·29)

구조

[x]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8:10)와 적신 이불(8:15)·'개 같은 종'(8:13)·다윗의 등불(8:19)·평가 공식

(8:18·27)의 소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1~8장)'을 닫는 매듭으로의 정박과 멀리 17·24~25장 멸망

·25:27-30 불씨와의 거리

[x] 왕상 19장 기름 부음 명령·왕하 10·13장 하사엘의 학대·왕하 9장 예후의 숙청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

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8장은 그 첫 국면 '엘리사의 사역(1~8장)'을 닫는 매듭이다. 엘리사의 표적들이 한 여인의 밭을

돌려받게 한 회복(8:6)으로 마무리되며, 곧바로 다메섹의 병상에서 하사엘의 즉위(8:15)와 두 유다 왕의 기욺

을 통해 다음 국면(9장 예후의 숙청)의 무대를 깐다. 직전 7장에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내일 이맘때'의 약속으

로 풀렸다면, 8장은 그 선지자가 마지막 표적들을 거두며 — 살린 손과 미리 본 죽음을 한 장에 두고 — 두 왕

국의 부침으로 옮겨 간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

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8장에서는 두 가지 결로 비친다. 하나는 왕상

19:15-17에서 엘리야가 받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옛 명령이 8:13·15에서 이뤄지며, 심판의 도구

가 무대에 올라서는 결이다. 또 하나는 두 유다 왕이 아합 집의 길로 악을 행하는데도(8:18·27) "다윗을 위하

여… 항상 등불을 주겠다"(8:19)는 약속으로 멸하지 않으시는 결이다.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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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의 오래 참으심이, 8장에서는 미리 본 참혹에 우는

한 선지자의 눈물(8:11)과 악한 왕조를 멸하지 않으시는 다윗의 등불로 미리 한 번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8:19의 등불은 멀리 25:27-30의 불씨와 같은 결의 약속이다 — 멸망을 향해 내려가는 권의 첫 국면에서,

끝까지 꺼뜨리지 않으실 한 불빛이 미리 한 번 켜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려받은 밭의 회복(8:6)에서 적신 이불의 시해(8:15)로, 미리 보고 우는 눈(8:11)에서 낮추고 죽이는 손

(8:13-15)으로, 아합 집의 길로 기우는 두 왕조(8:18·27)에서 다윗을 위해 남겨 둔 등불(8:19)로 / 엘리사의 마지

막 표적에서 다음 장의 한 기름 부음으로(9:1) — 심판의 도구를 무대에 올리시면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끝까

지 남겨 두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한 선지자의 살린 손과 미리 본 죽음을 한 장에 두고, 그 표적들 끝에 심판의 도구

(하사엘)를 세우면서도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운동이다. 돌아온 여인과 돌려받은 밭(1~6절)이 다메섹

의 두 갈래 말로(7~10절), 미리 본 눈물로(11~13절), 적신 이불의 시해로(14~15절), 기우는 두 왕조와 배반으

로(16~29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4~25장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에 닿는데, 8장은 그 첫 국면을 닫으며

다음 국면으로 넘기는 매듭이다 — 심판의 손과 보존의 등불을 한 장에 함께 둔다. 그런데 8장의 벡터는 닫히

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29절의 부상한 병상 바로 다음에 9장의 기름 부음(9:1)이 와,

8장이 미리 본 하사엘의 즉위와 두 왕조의 기욺이 9장에서 예후의 숙청으로 거둬진다. 한 장이 부상한 병상으

로 멈추고, 한 기름 부음이 다음 장을 연다. 심판과 보존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선지자의 마지막 표적들과 두 왕조의 부침이다 — 돌려받은 밭, 미리 본 눈물, 적신 이불, 통혼, 배

반.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살림과 죽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막지 않으시는

손이다. 한 여인을 살려 그 밭을 돌려받게 하시고(8:6), 한 왕의 죽음과 한 새 왕의 잔혹을 미리 아시면서도

(8:11-12) 그 일이 일어나도록 두신다. 둘째, 심판의 도구를 친히 무대에 올리시는 경륜이다. 왕상 19:15-17의

옛 명령대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고(8:13·15), 그 손이 곧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한다(8:29; 10:32-33;

13:3-7) — 본문은 그 잔혹을 정당화하지도, 막지도 않고, 미리 보고 우는 눈물(8:11) 곁에 둔다. 셋째, 악한 왕

조를 멸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이다. 두 유다 왕이 아합 집의 길로 악을 행하는데도(8:18·27), 다윗을 위해

등불을 남기신다(8:19) — 그 까닭은 그들의 선함이 아니라 옛 약속이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의 "모든 선

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가 그 오래 참으심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8장은 그 인

내의 첫 결을 미리 한 번 비춘다 — 심판의 손을 세우시면서도, 멸하지 않으실 한 등불(8:19)을 기우는 왕조 한

가운데 켜 두신 채 다음 국면으로 넘기는 그 정직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회복은 반기면서, 미리 본 슬픔과 같은 손에서 갈리는 죽음은 외면한 지점은 없는가 — 돌려받은 밭만 보

고 우는 눈물은 지나친 결은. 그리고 가장 낮춘 말로 자기를 가린 채 이튿날 다른 손을 쓴 곳은 없는가 — 개

같은 종이라 낮추고 왕좌에 앉은 그 거리처럼. 그래도 내 기우는 곳에 한 등불을 남겨 두신 그 약속 앞에, 나는

무엇으로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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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의로운 왕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칠 년 만에 잃은

밭을 돌려받은 한 여인을 보여 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참혹을 미리 보고 운 한 선지자를 보여 주고, 개 같은

종이라 낮추고 이튿날 왕을 덮어 죽인 한 손을 보여 주고, 그 모든 기욺 한가운데 다윗을 위해 남겨 둔 등불

(8:19)을 새겨 둔다. 살린 손과 죽인 손과 남겨 둔 등불이 한 장에 겹친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

어설 문이 된다. 내가 회복은 반기면서 미리 본 슬픔을 외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낮춘 말로 자기를

가린 채 다른 손을 쓰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내 악함에도 한 등불을 남겨 두신 그 약속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돌려받은 밭으로 열려 부상한 병상으로 멈추는데 — 그 병상 너머로 한 기름 부

음(9:1)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다. 그 기우는 왕조와 그 등불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

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8장이 하사엘의 즉위(8:15)와 두 왕조의 기욺과 부상한 병상(8:29)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니(9:1-6), 그 예후가 부상해 누운 요람과 그

를 보러 온 아하시야를 함께 치며 아합 집의 숙청이 시작되어, 8장이 미리 본 심판의 손이 9장에서 실제로 임

하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r — 등불.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이스라엘의 환한 뜰. 자막 —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 준 여인에게 이릅니다. 너는 일어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칠 년 기근을 부르셨음이라.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칠 년을 거류합니다. 칠

년이 지나 여인이 돌아와, 자기 집과 토지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나옵니다. 화면이 왕의 뜰로 옮겨 갑니

다. 마침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큰일을 말하라 하던 참입니다.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말하는 그

때에, 그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게하시가 말합니다 —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이는 그의

아들이니 엘리사가 살린 자니이다. 왕이 물어 듣고 한 관리에게 명합니다 — 이 여인의 모든 것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화면이 다메섹으로 옮겨 갑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고, 병든 벤하

닷이 하사엘을 보냅니다. 하사엘이 낙타 사십 마리에 예물을 싣고 와 묻습니다 —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나

이까. 엘리사가 답합니다 — 가서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알게 하셨

느니라. 엘리사가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보다가 웁니다. 하사엘이 묻습니다 —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

리사가 답합니다 — 네가 이스라엘에 행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아이

를 메치며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말합니다 —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

사가 답합니다 —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하사엘이 돌아가 주인에게 거짓을 전

합니다 —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더이다. 이튿날 그가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고, 그

가 대신 왕이 됩니다. 화면이 유다로 옮겨 갑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통혼해 그 집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

합니다. 자막 —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셨음이

더라. 에돔이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립나도 배반합니다.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이어 왕이 됩니

다. 자막 —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야

가 요람과 함께 라못으로 가 하사엘과 싸우매, 요람이 부상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오고, 아하시야가 그를 보러

내려갑니다. 화면이 부상한 한 왕의 병상 앞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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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일 선교사: 살려 준 여인이 칠 년 만에 돌아와 밭을 돌려받는 환한 뜰에서 열려, 다메섹의 병상과 미리 본

눈물과 적신 이불의 시해를 지나, 다윗을 위해 남겨 둔 등불 한 점을 거쳐 — 아합 집과 통혼한 두 왕의 악과

배반한 에돔·립나, 그리고 하사엘의 손에 부상한 한 왕의 병상 앞에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돌려받은 밭과 적신 이불 — 살린 손과 미리 본 눈물이 한 장에 겹치는 장"

P02 이진우: "두 갈래 말 —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가 적신 이불로 임하다"

P04 최현국: "환한 뜰의 회복에서 다메섹의 병상으로 — 그 사이에 켜진 다윗의 등불 한 점"

P05 김미영: "칠 년 만에 돌아온 소산과 왕을 덮은 적신 이불 — 돌려준 손과 끊은 손"

P07 오지혜: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 낮춘 말이 이튿날 왕좌에 앉다"

P11 나경아: "kelev · ner — 낮춘 개와 남겨 둔 등불이 한 장에 놓이다"

부제 제안: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 준 수넴 여인에게 칠 년 기근을 피하라 일러 돌아온 그에게 왕이 밭과 소산

을 다 돌려주게 하고(8:6), 다메섹에서 병든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내 묻자 엘리사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8:10) 하고 그를 뚫어보다 울며 그가 행할 참혹을 일러 주매, 하사엘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

기에'(8:13) 하더니 이불을 적셔 왕을 덮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며 — 유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통혼해 그 길

로 행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등불을 남겨 멸하지 않으시고 에돔과 립나가 배반하는, 살린 손과 죽인 손

이 한 장에 겹치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칠 년 만에 돌아와 잃은 밭을 호소하던 한 여인 곁으로, 미리 본 참혹을 보고 울던 한 선지자

곁으로, 그리고 개 같은 종이라 낮추고는 이튿날 왕을 덮어 죽인 한 사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잃었던 밭이 칠 년 만에 한 여인에게 돌아오는 환한 뜰과, 아직 일어나지 않

은 참혹을 미리 보고 우는 한 눈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정중히 묻던 그 입이 이튿날 왕을 덮어 죽이

는 것도요. 또 아합 집의 길로 기운 두 왕 곁에, 그래도 멸하지 않으신 다윗의 등불 한 점도 보았습니다. 제가

회복은 반기면서, 미리 본 슬픔과 같은 손에서 갈리는 죽음은 외면한 지점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낮

춘 말과 시해의 손 사이의 그 비워진 속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8장은 살린 손의 회복에서 죽인 손의 시해로, 돌려받은 밭에서 기우는 왕조로 움직

여요. 1~6절이 돌아온 여인과 돌려받은 밭, 7~15절이 다메섹의 병상과 하사엘의 즉위, 16~24절이 유다 여호람

의 악과 배반, 25~29절이 아하시야의 즉위예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

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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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8장은 그 첫 국면인 엘리사의 사역(1~8장)의

끝매듭이에요. 엘리사의 표적들이 마무리되며, 하사엘의 즉위(15절)와 유다·이스라엘의 기욺을 통해 다음 국

면(9장 예후의 숙청)의 무대를 깔아요. 그런데 8장 한가운데(19절)의 다윗의 등불이, 멀리 25:27-30의 불씨를

미리 한 결로 비춰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8:1·5의 chayah(살리다)와 8:10·15의 mavet(죽음)이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

요. 살린 아들이 돌아오고, 죽을 왕이 적신 이불에 덮여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8:3·6의 shuv(돌아오다·돌

려주다)예요 — 떠난 여인이 돌아오고 잃은 밭이 돌아와요. 또 하나, 8:13의 kelev(개 같은 종)와 8:19의 ner(등

불)가 한 장의 두 결로 놓여요 — 가장 낮춘 말이 이튿날 왕좌에 앉고, 가장 작은 불빛이 기우는 왕조를 멸하지

않게 해요. 같은 장에서 한 낮춤은 시해로 솟고, 한 등불은 멸망을 미뤄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선지자의 마지막 표적들과 두 왕조의 부침이에요 — 돌려받은 밭,

미리 본 눈물, 적신 이불, 통혼, 배반.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살림과 죽음을 다 아시면서도 끝내 멸

하지 않으시는 손 같아요. 한 여인을 살려 그 밭을 돌려받게 하시고(6절), 한 왕의 죽음과 한 새 왕의 잔혹을

미리 아시면서도(11~12절) 그 일이 일어나도록 두시고, 두 유다 왕이 아합 집의 길로 악을 행하는데도(18·27

절) 다윗을 위해 멸하지 않으셔요(19절).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

인데, 8장은 그 내리막의 첫 국면이 닫히는 매듭에서, 멸하지 않으심의 까닭을 다윗의 등불에 미리 한 번 둬

요. 보이는 시해와 배반 아래, 끝까지 한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반드시 나으리라"(10절)와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10절)가 한 호흡에

있어요. 한쪽은 살아날 진단이고, 한쪽은 죽을 통보예요. 같은 장, 같은 손을 두고 한 번은 밭을 돌려주고(6절)

한 번은 왕을 덮어 죽여요(15절). 더 큰 긴장은, 미리 본 참혹을 일러 준 그 입(12절)이, 바로 그 일을 행할 사람

에게 "네가 아람 왕이 되리라"(13절)고 말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우

는 눈물(11절)이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하사엘의 즉위(15절)와 두 왕조의 기

욺이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장(9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환한 뜰에서 흐린 병상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돌려받은 밭(1~6절)

이 다메섹의 두 갈래 말로(7~10절), 미리 본 눈물로(11~13절), 적신 이불의 시해로(14~15절), 기우는 두 왕조

와 배반으로(16~29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8장이 끝나며 한 부상한 병상 앞에 서요 — 29절의 하사엘에게 다

친 요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상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9장 첫머리에서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9:1-6), 그 예후가 부상해 누운 요람과 그를 보러 온 아하시야를 함께 치는

데로 이어져요. 8장이 부상한 병상 앞에서 멈춘 그 문을, 9장이 예후의 칼로 다시 열어요. 한 장이 기우는 왕조

의 병상으로 멈추고, 한 숙청이 다음 장을 열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3절과 29절이 다음 장을 미는 손 같아요.

13절의 "네가 아람 왕이 되리라"는 하사엘의 즉위(15절)로 곧 이뤄지고, 그 새 왕이 같은 장 끝(29절)에서 이

미 이스라엘 왕에게 부상을 입혀요. 돌려받은 밭도, 미리 본 눈물도, 다윗을 위해 남겨 둔 등불도, 이 기우는 왕

조 앞에서는 다 작은 빛으로 남았어요. 저는 한 선지자의 마지막 표적들을 지나온 같은 장이, 마지막엔 '부상

한 병상'으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미리 본 참혹의 첫 그림자요. 그런데 바로 그 병상 다음에 한 기름

부음이 와요(9:1). 기우는 왕조의 병상 그 끝에, 새 왕을 세우는 한 손이 쥐어져요. 그 숙청이 어떻게 임할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돌려받은 밭에서 미리 본 눈물로,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의 두 갈래 말에서

적신 이불의 시해로, 그러나 다윗을 위해 남겨 둔 등불을 지나 기우는 두 왕조와 부상한 병상으로 — 그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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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바로 다음 장의 한 기름 부음으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의 사

역이 한 매듭에서 닫히되, 그가 미리 본 하사엘의 즉위와 두 왕조의 기욺이 다음 국면의 무대를 깝니다. 다음

장은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와 이세벨을 치며 아합 집을 숙청하는

데로 갑니다.

열왕기하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8:1-6 — 돌아온 여인의 밭이 다 돌아온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가 기근을 피하라 일러(1절) 칠 년 블레셋에 거류한 여인이 돌아와 밭을 호소하니, 마침 게하시가 그

를 살린 이야기를 하던 참에 그가 들어와 밭과 소산을 다 돌려받는다(4~6절). 본문은 그 맞물린 때를 '섭

리'로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믿음의 보상'으로 닫지 않고, 떠난 자의 shuv(돌아옴)와 두 일이 같은

때에 겹친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8:10 —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엘리사가 한 호흡에 나음의 진단과 죽음의 통보를 함께 둔다(10절). 본문은 이 둘을 모순으로 풀거나 '병으

로는 나을 수 있었으나 시해로 죽었다'고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예언의 정확성의 증명'으로 단정

하지 않고, 두 갈래 말과 케티브/케레 사본 차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8:11-12 — 하사엘을 뚫어보다 운 눈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가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보다가 울고(11절), 물음을 받은 뒤에야 그가 행할 참혹을 일러 준다

(12절). 본문은 그 울음의 까닭을 먼저 말하지 않고, 보는 눈과 흐르는 눈물을 먼저 적는다. 이 일을 '예지의

고통'으로 닫지 않고, 뚫어봄→울음→물음→일러 줌의 순서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마음의 속은 비

워 둔다.

Q4. 8:13-15 — '개 같은 종'의 낮춤과 이튿날의 시해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하사엘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13절) 낮추더니, 돌아가 거짓을 전하고 이튿날 이불을 적셔 왕을 덮어

죽이고 그 위에 앉는다(14~15절). 본문은 그 낮춤과 시해 사이에 무슨 마음이 오갔는지를 적지 않는다. 이

일을 '위선의 폭로'로 단정하지 않고, 낮춘 말과 시해의 손을 잇대어 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8:18-19·27 — 두 왕의 악과 멸하지 않으심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유다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아합 집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고 거듭 적되(18·27절), 19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등불을 남기셨다고 둔다. 본문은 멸하지 않으신 까닭을 그

왕들의 선함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옛 약속에 둔다. 이 일을 '인과응보의 유보'로 닫지 않고, 평가 공식과

다윗의 등불(ner)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8:20-22 — 에돔과 립나의 배반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20절), 여호람이 쳤으나 백성이 도망

하며(21절), 립나도 배반한다(22절). 본문은 그 배반과 유다의 악 사이의 인과를 직접 잇대어 설명하지 않

는다. 이 일을 '죄에 대한 직접 징벌'로 단정하지 않고, 봉신국이 떨어져 나간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창

27:40의 옛 말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킨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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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9장)으로 이

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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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9장

2KI-009  ·  역사서  ·  히브리어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

노라"(9:6) 하며 아합 집 멸망을 위임하니, 예후가 병거를 맹렬히 몰아 이스르엘로 가 나봇의

밭에서 요람을 활로 꿰뚫어 던지고(9:24-26) 유다 왕 아하시야도 쳐 죽이며, 단장하고 창에서

내려다보며 비웃던 이세벨을 내시들이 던지매 말굽에 짓밟히고 개들이 먹어 두골과 손발만 남

아(9:33-37)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 부어진 기름과 맹렬한 병거, 꿰뚫린 염통과 짓밟힌

단장이 한 장에 겹치는 집행의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길르앗 라못의 골방(1~10절)→진영의 마당(11~14절)→이스르엘로 달리는 병거 길과 망대(15~20

절)→나봇의 밭(21~26절)→므깃도로 가는 추격(27~28절)→이스르엘 궁의 창과 그 아래 마당(30~37절)으

로 옮겨 다님. 좁은 골방에서 너른 들판과 높은 창 아래로.

무대의 방향: 어둑한 골방의 비밀한 부음이 마당의 환한 옹립으로 터졌다가, 들판과 창 아래의 검붉은 집

행으로 가라앉음.

소품: 기름 한 병(1·3절), 깔린 겉옷과 나팔(13절), 맹렬히 모는 병거(20절), 당겨진 활과 화살(24절), 나봇의

밭(25~26절), 그린 눈과 꾸민 머리(30절).

소품의 도드라짐: 손에 쥘 작은 기름 병(1절)과 짓밟혀 두골·손발만 남은 한 시체(35절) — 한 사람을 세운

작은 표와 한 집안을 끝낸 마지막이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부음·옹립(기름·병·겉옷·나팔·왕), 가운데는 몰이·만남(병거·파수꾼·평안·활·밭), 끝은 던

짐·짓밟음(창·단장·던짐·피·말굽·개·두골).

형식 소재: 평안(shalom 17·18·19·22·31절)의 거듭 물음과 던짐(shalach 25·33절)의 두 번, '미친 자

(meshugga 11절)'와 '미친 듯 몰다(shaga 20절)'의 호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골방의 은밀함과 다급함 — 문을 닫고 부으며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라"(10절)는 조심스러움.

마당의 갑작스러운 환호 —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13절) 터지는 옹립.

달리는 병거의 팽팽함 — 파수꾼도 알아본 맹렬한 몰이(20절)와 돌아오지 못한 사자들(18~19절).

들판과 창 아래의 검붉음 — 염통을 꿰뚫은 활(24절), 던져진 시체(25·33절), 짓밟은 말굽(33절), 먹은 개(36

절).

다급함('도망하라' 3·10절)·환호('예후는 왕이라' 13절)·차분한 회상('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 36절)의 세 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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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먹은지라'(36절) — 작은 기름 병으로 열린 장이 짓밟혀 두골만 남은 한 시체와 옛 예언의 성취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한 병을 손에 가

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36~37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르

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작은 기름 한 병의 보냄으로 열려, 두골과 손발만 남은 시체와 옛 예언의 성취로 닫힘 — 한 사람을 세운

표와 한 집안의 끝.

'기름 한 병'(1절)은 즉위의 결, '개들이 먹은지라'(36절)는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결.

1절(부음의 보냄)과 36절(성취의 회상) 사이에 13절(왕으로 외침)과 24절(꿰뚫린 염통)이 비밀과 집행을 가

른다.

어둑한 골방의 부음(1~3절)에서 창 아래의 짓밟힌 시체(33·36절)로 — 한 병의 기름이 맹렬한 병거·꿰뚫린

염통·던져진 단장을 거쳐 옛 말씀의 성취로 가라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엘리사(제자에게 기름을 들려 보내나 무대에 나오지 않음), 선지자의 제자(골방에서 붓고 그 말을 전

한 뒤 곧 도망함), 예후(기름 부음을 받고 옹립되어 요람·아하시야·이세벨을 차례로 치는 장의 손), 요람(평

안하냐 묻다가 활에 염통이 꿰뚫려 나봇의 밭에 던져짐), 아하시야(병문안 와 있다가 함께 쫓겨 므깃도에

서 죽음), 이세벨(단장하고 창에서 내려다보며 비웃다가 던져져 짓밟히고 개에게 먹힘), 무대 밖의 엘리야

(등장하지 않으나 그의 옛 예언이 장 전체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축).

중심 사상: '거듭 묻는 평안'과 '미리 선언된 말씀의 성취' — 모두가 "평안하냐" 묻되 평안이 없고(17~31절),

예후는 자기 손의 일을 두 번 옛 말씀으로 돌림(25~26·36절).

다섯 국면의 연쇄: 골방의 부음(1~10)→마당의 옹립(11~14)→병거 몰이(15~20)→나봇의 밭의 요람

(21~26)→므깃도의 아하시야(27~28)→창 아래의 이세벨(30~37).

비밀과 공개의 다른 결: 골방에서 문을 닫고 부은 비밀(3·10절)과, 마당에서 겉옷을 깔고 외친 공개(13절)

를 본문이 잇대어 적음.

기름 한 병(1절)과 나봇의 밭(25절)과 그린 눈(30절): 한 사람을 세운 작은 표와 옛 죄의 처소와 죽음 앞의

단장이 세 매듭으로 놓임.

shalom(평안 22절)과 shalach(던지다 25·33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거듭 물은 평안과 거듭된 던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0절): 골방의 기름 부음 — 엘리사가 기름 병을 들려 보냄(1~3), 골방에서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

으로 삼노라"(6)와 아합 집 멸망 위임(7~10), 곧 도망함(10).

컷 2 (11~14절): 마당의 옹립 — "그 미친 자가 왜 왔느냐"(11), 예후가 전함(12),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13), 음모를 맺음(14).

컷 3 (15~20절): 맹렬한 병거 몰이 — 이스르엘로 달림(16), 파수꾼이 무리를 봄(17), 사자들이 "평안하냐"에

돌아오지 못함(18~19), 파수꾼이 모는 모양으로 예후를 알아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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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21~26절): 나봇의 밭의 요람 — 두 왕이 나봇의 밭에서 만남(21), "평안하냐"에 "네 어미 이세벨의 음

행이…"(22), 활이 염통을 꿰뚫음(24), 나봇의 밭에 던지며 옛 예언을 회상함(25~26).

컷 5 (27~29절): 므깃도의 아하시야 — 도망하나 예후가 쫓아 침(27), 므깃도에서 죽고 예루살렘에 장사됨

(28).

컷 6 (30~37절): 창 아래의 이세벨 — 눈을 그리고 창에서 비웃음(30~31), "내려던지라" 하매 던져져 피가

튀고 짓밟힘(32~33), 두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음(35), 엘리야의 예언 성취 회상(36~37).

컷 1·2의 경첩 위치: 골방의 비밀한 부음과 마당의 공개된 옹립이 맞물림 — 그 뒤로 컷 3~6의 멈추지 않는

몰이와 집행이 한 호흡으로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hemen(שֶׁמֶן) — 기름(1·3절). 머리에 부은 그 기름. / pakh(ְַ�ך) — 병(1·3절). 손에 든 작은 병.

mashach(שַׁח .골방·안방(2절). 데려간 안쪽 처소 — (חֶדֶר)기름을 붓다(3·6절). / cheder — (מיָּ

meshugga(יָּע� שׁדֻּ גַע)미친 자(11절). / shaga — (משְׂ .미친 듯이 몰다(20절). 같은 어근의 호응 — (שׁיָּ

shofar(שׁוֹפיָּר) — 나팔(13절). 옹립을 알림. / shalom(לוֹם .평안(22·31절). 거듭 물음 — (שׁיָּ

chetz(חֵץ) — 화살(24절). / lev(לֵב) — 염통·마음(24절). 화살이 꿰뚫은 곳.

kachal(חַל �לֶֹת)눈을 칠하다(30절). / gulgolet — (�יָּ .개(36절) — (ֶ�לֶב)두골(35절) / kelev — (�דֻּלשְׂ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여섯 국면의 모음(1~10 부음 / 11~14 옹립 / 15~20 몰이 / 21~26 요람 / 27~28 아하시야 / 30~37 이세벨)이 한

줄로 이어짐 — 비밀에서 공개로, 옹립에서 집행으로 — 형태 관찰.

평안(shalom)의 여섯 번 거듭: 사자의 물음(17~19절)→요람의 물음(22절)→이세벨의 물음(31절) — 같은

물음이 한쪽으로 기욺.

던짐(shalach)의 두 번: 요람을 나봇의 밭에 던지고(25절), 이세벨을 창에서 던짐(33절) — 둘 다 옛 예언의

회상과 맞물림.

나봇의 밭 수미: 25~26절의 회상과 36~37절의 회상이 같은 왕상 21장을 두 번 끌어당김 — 죄의 처소가 집

행의 처소가 됨.

'미친 자'(meshugga 11절)와 '미친 듯 몰다'(shaga 20절)의 호응 — 제자를 부른 말과 예후의 병거 몰이가 같

은 어근으로 이어짐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기름 부음과 즉위 — 근동·이스라엘에서 왕·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던 의례. 3·6절 골방의 기름

부음의 배경.

병거 몰이와 파수꾼 — 성읍 망대에 파수꾼을 두어 다가오는 병거를 알아보던 군사 관행. 17~20절의 배경.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붊 — 새 왕을 옹립할 때 겉옷을 펴 길을 만들고 나팔을 불던 관습. 13절의 배경.

활과 화살 — 병거에 활을 갖춰 달아나는 적을 쏘던 전투 전술. 24절의 배경.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밈 — 안티몬으로 눈가를 칠하고 머리를 단장하던 화장 관습. 30절의 배경.

개와 시체 — 매장되지 못한 시체를 들개가 먹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최후로 여겨짐. 35~36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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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9:6 ↔ 왕상 19:16-17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심 — 한 세대 뒤 제자를 통해 이루어

진 그 기름 부음)

왕하 9:25-26·36-37 ↔ 왕상 21:17-24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 집·이세벨을 향한 예언 — 그 예언의 성취)

왕하 9장 ↔ 왕하 8:28-29 (요람의 부상과 아하시야의 병문안 — 두 왕이 이스르엘에 함께 있는 직전 배경)

왕하 9:31 ↔ 왕상 16:8-12 (시므리가 주인을 죽이고 이레 만에 망함 —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로 부른 옛

사건)

왕하 9장 ↔ 왕하 10:1-17 (예후가 아합의 일흔 아들과 남은 자를 멸함 — 숙청이 이어지는 직후 국면)

왕하 9:3·6 ↔ 출 29:7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음 — 기름 부음 의례가 닿는 옛 장면)

왕하 9:1-6 ↔ 삼상 16:13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매 영이 임함 — 비밀한 기름 부음이 닿는 옛 표

상)

왕하 9장 ↔ 신 32:35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 집행이 닿는 옛 어구의 배경)

왕하 9:30 ↔ 계 2:20-23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후대에 다시 쓰임 — 먼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길르앗 라못의 한 진영. 자막 —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부른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한 병을 손에 가

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를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 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 청년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간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다. 그가 이른다 —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

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묻는다 —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냐. 그가 답한다 —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매,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른다 —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에게 갚

으리라. 그가 문을 열고 도망한다. 예후가 그의 주의 신복들에게로 나오니, 한 사람이 묻는다 — 평안이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네게 왔더냐. 예후가 답한다 — 너희가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그들이

이른다 — 당치도 아니하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이르라. 예후가 그 말을 전한다. 그들이 급히 각각 자기의 겉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른다 — 예후는 왕이라. 화면이 달리는 병거로 옮

겨 간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간다. 이스르엘 망대에 파수꾼이 서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본

다. 그가 외친다 —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른다 — 한 사람을 말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가서 이른다 —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답한다 —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

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둘째 사자도 그러하다. 파수꾼이 다시 이른다 — 그도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미친 듯이 모는 것 같으니이다. 요람이 이른다 — 메우라. 요람과 유다 왕 아

하시야가 각각 병거를 타고 나가 예후를 맞아, 나봇의 밭에서 만난다. 요람이 묻는다 — 예후야 평안하냐. 예

후가 답한다 —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

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외친다 —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다.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른다 —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랐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아하시야가 도망한다. 예후가 그를 쫓으며 이른다 — 그도 쳐라. 그들이 이블르암 가까운 비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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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를 치매, 그가 므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는다. 화면이 이스르엘로 옮겨 간다. 이세벨이 듣고 그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본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그가 이른다 —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른다 — 내 편이 누구냐, 누구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

다. 예후가 이른다 — 그를 내려던지라. 그들이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고, 예후가 그를 말굽으로 짓

밟는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뒤 이른다 — 가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가서 본즉 그의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다. 자막 — 개들이 먹은지라. 예후가 이른다 — 이는 여

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르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

리라. 화면이 거름같이 흩어진 밭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부어진 기름 한 병과 맹렬한 병거 — 비밀한 골방에서 들판의 집행으로 옮겨 가는 장"

초벌 부제: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9:6)

하며 아합 집 멸망을 위임하니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9:13) 외쳐지고, 예후가 병거를 맹

렬히 몰아 나봇의 밭에서 요람의 염통을 활로 꿰뚫어 던지고(9:24-26) 아하시야도 므깃도에서 죽이며, 단

장하고 창에서 비웃던 이세벨을 내시들이 던지매 짓밟히고 개들이 먹어 두골과 손발만 남아(9:35-37) 엘리

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어진 기름과 던져진 시체가 한 장에 겹치는 집행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hemen·pakh·mashach·cheder·meshugga·shaga·shofar·shalom·chetz·lev·kachal·gulgolet·kaf·kelev 등 14+ 기

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평안의 여섯 번 거듭 + 던짐의 두 번 + 나봇의 밭 회상 수미 + ANE 기름 부음

·파수꾼·옹립·화장·개와 시체)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9:6의 기름 부음을 '왕권 신학의 정당화'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골방에서 부은 한 병의 기름과

mashach(기름 부음)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예후 왕조의 정통성 자체를 해설하지 않음.

9:22·31의 거듭 묻는 '평안'을 '심판의 아이러니'로 닫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물었고 무엇이 돌아왔는지의

형태로만 기록. shalom이 여섯 번 돈 점도 사실로 보존.

9:24의 꿰뚫린 염통과 9:33의 던져진 단장을 '정의의 실현'이나 '예후의 의로움'으로 단정하지 않고, 활·화살

·던짐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9:25-26·36-37의 옛 예언 회상을 신학적 인과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본문이 왕상 21장을 두 번 끌어당겨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적은 형태로만 보존. 그 인과의 속은 비워 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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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의 단장을 '허세'나 '위엄'으로 단정하지 않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본 한 사람의

행동(kachal)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속마음은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9장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에게 기름 한 병을 들려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 예후

를 골방으로 데려가 머리에 부으며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9:6) 하고 아합 집을

멸하라 위임한 뒤 곧 도망하게 하니, 동료들이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9:13) 외치매 — 예후

가 병거를 맹렬히 몰아 이스르엘로 가 나봇의 밭에서 요람을 만나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9:22) 하고 힘껏 활

을 당겨 그 염통을 꿰뚫어 나봇의 밭에 던지며 엘리야의 옛 예언을 회상하고(9:24-26), 유다 왕 아하시야도 쫓

아 므깃도에서 죽게 하며 —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보며 "시므리여 평안하

냐"(9:31) 비웃자 예후가 "그를 내려던지라" 하매 내시들이 던지매 피가 담과 말에 튀고 말굽에 짓밟히고, 장

사하려 가 보니 두골과 발과 손바닥뿐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9:36) 하는, 부어

진 기름과 맹렬한 병거와 꿰뚫린 염통과 짓밟힌 단장이 한 장에 겹치는 집행의 장이다.

한 문단: 길르앗 라못의 한 진영. 엘리사가 보낸 청년이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

으로 삼노라" 한 뒤 곧 도망한다. 예후가 나오매 동료들이 묻고, 그 말을 듣자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왕으로

외친다. 화면이 달리는 병거로 옮겨 간다. 예후가 이스르엘로 달리니 망대의 파수꾼이 그 맹렬한 몰이로 알아

본다. 요람과 아하시야가 나봇의 밭에서 마주 서고, "평안하냐"는 물음에 "어찌 평안이 있으랴"가 돌아온다.

요람이 도망하나 활이 그 염통을 꿰뚫고,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진다. 아하시야도 쫓겨 므깃도에서 죽는다.

이세벨이 단장하고 창에서 비웃다가, 내시들의 손에 던져져 짓밟히고 개에게 먹혀 두골과 손발만 남는다. 예

후가 그것을 옛 예언의 성취로 돌린다. 한 장이 거름같이 흩어진 밭 위에서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길르앗 라못의 골방→마당→병거 길과 망대→나봇의 밭→므깃도→이스르엘 궁의 창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기름 한 병·겉옷과 나팔·맹렬한 병거·활과 화살·그린 눈과 꾸민 머리 — 부음과 옹립에서 던짐과 짓밟음으로 기

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골방의 은밀함과 다급함. 마당의 갑작스러운 환호. 달리는 병거의 팽팽함. 들판과 창 아래의 검붉음. 다급함·환

호·차분한 회상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기름 한 병'(1절)으로 열려 '개들이 먹은지라'(36절)로 닫힘. 한 사람을 세운 작은 표와 한 집안의 끝 사이에 '예

후는 왕이라'(13절)와 꿰뚫린 염통(24절)이 비밀과 집행을 가름.

4 등장인

물·사상

제자를 보내나 나오지 않는 엘리사. 붓고 곧 도망한 청년. 다섯 국면을 가로지른 예후. 활에 쓰러진 요람. 함께

휩쓸린 아하시야. 던져져 짓밟힌 이세벨. 무대 밖에서 장을 끌어당기는 엘리야의 옛 예언. 중심은 '거듭 묻는 평

안'과 '말씀의 성취'(25·36절).

5 장면 컷 골방의 부음(1~10)/마당의 옹립(11~14)/병거 몰이(15~20)/나봇의 밭의 요람(21~26)/므깃도의 아하시야(27~28)/

창 아래의 이세벨(30~37) 여섯 컷. 컷 1·2는 비밀과 공개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평안(shalom)의 여섯 번 거듭 물음. 던짐(shalach)과 회상의 두 번 짝(25·33·36절). 30절 단장의 비워진 속. 아하

시야 죽음의 비워진 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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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골방의 부어진 기름 → 마당의 옹립 → 맹렬한 병거 → 나봇의 밭의 활 → 므깃도의 추격 → 창 아래의 던짐과

짓밟음 → 거름같이 흩어진 밭.

8 초벌 제

목·부제

"부어진 기름 한 병과 맹렬한 병거 — 비밀한 골방에서 들판의 집행으로 옮겨 가는 장"

9 기도·내

면

입으로는 평안을 묻되 속에는 평안이 없는 지점은 없는지, 한 골방의 작은 기름이 들판의 큰 집행으로 번지는

무게와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한 줄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밀한 골방의 작은 기름에서 들판의 큰 집행으로: 9장은 가장 작고 은밀한 데서 시작한다 — 손에

쥘 기름 한 병(9:1)이 닫힌 골방에서 한 사람의 머리에 부어진다(9:6). 그것도 붓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하

라"(9:10)는 다급한 비밀이다. 그런데 그 작은 부음이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예후는 왕이라"(9:13)는 공개된

외침으로 터지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 맨 뒤는 가장 크고 처참하다 — 한 사람이 창에서 던져져

짓밟히고 개에게 먹혀 두골과 손발만 남는다(9:35). 본문은 골방의 작은 기름과 들판의 짓밟힌 시체를 같은 장

에 둔다. 그 사이에 맹렬한 병거(9:20)와 꿰뚫린 염통(9:24)이 끼어 있다. 부음과 옹립으로 시작한 결이, 던짐과

짓밟음으로 가라앉는다. 본문은 그 낙차를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한 장 안에 부어진 기름과 던져진 시체를 나

란히 둘 뿐이다.

2. 결 2 — 거듭 묻는 평안과 그때마다 없는 평안: 본문의 한 축은 '평안(shalom)'이다. 파수꾼이 보낸 사자가

"평안하냐"(9:17~19) 묻되 두 사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요람 자신이 "예후야 평안하냐"(9:22) 묻자 "네 어미 이

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가 돌아오고, 이세벨이 "시므리여 평안하

냐"(9:31) 비웃자 그가 곧 던져진다. 같은 '평안하냐'가 한 장에서 여섯 번 도는데, 그 물음마다 평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누가 평안을 묻느냐가 도리어 평안 없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본문은 이 거듭됨을 '심판의 아이

러니'로 풀어 닫지 않고, 다만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물었고 무엇이 돌아왔는지만 적는다.

3. 결 3 — 던짐과 두 번 회상된 옛 말씀: 9장은 같은 '던짐(shalach)'을 두 번 둔다. 첫 번째는 요람의 시체를 나

봇의 밭에 던지는 것이고(9:25), 두 번째는 이세벨을 창에서 내려던지는 것이다(9:33). 그리고 그 두 던짐이 둘

다 옛 예언의 회상과 맞물린다 — 요람을 던지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봇

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9:25~26) 하고, 이세벨이 개에게 먹힌 뒤 "이는 여

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9:36) 한다. 본문은 이 집행을 예후의 결단으로 자랑하지 않고, 매번

왕상 21장의 옛 말씀의 성취로 돌려 적는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나봇의 그 밭에서 — 죄의 처소가 집행의

처소가 된다. 본문은 그 인과를 한 줄의 회상으로만 둘 뿐, 그 속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상 19:16-17 —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심 — 9:6 한 세대 뒤 제자를 통해 이루어진 그

기름 부음.

왕상 21:17-24 —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 집·이세벨을 향한 예언 — 9:25-26·36-37 그 예언의 성취.

왕하 8:28-29 — 요람의 부상과 아하시야의 병문안 — 두 왕이 이스르엘에 함께 있는 직전 배경.

왕상 16:8-12 — 시므리가 주인을 죽이고 이레 만에 망함 — 9:31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로 부른 옛 사건.

왕하 10:1-17 — 예후가 아합의 일흔 아들과 남은 자를 멸함 — 숙청이 이어지는 직후 국면.

출 29:7 —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음 — 9:3·6 기름 부음 의례가 닿는 옛 장면.

삼상 16:13 —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매 영이 임함 — 비밀한 기름 부음이 닿는 옛 표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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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2:35 —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 집행이 닿는 옛 어구의 배경.

계 2:20-23 —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후대에 다시 쓰임 — 먼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9:1의 '기름 한 병을 손에 가지고'에서 시작한다 — 손에 쥘 작은 표 하나가 한 사람을 세우러 가는 그

비밀한 보냄에 선다.

멈춤 1: 9:13에서 멈춘다 — '예후는 왕이라.' 골방의 비밀이 마당의 공개된 외침으로 터지는 그 전환을 쥔

다.

멈춤 2: 9:22에서 멈춘다 —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거듭 묻는 평안마다 없는 평안이 돌아오는 그 결을 쥔

다.

끝: 9:36에서 멈춘다 —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 한 손의 맹렬한 집행이 한 옛 말씀의 성취로 돌려지는 그

회상을, 다음 장의 더 넓은 숙청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골방의 부음(1~10)·마당의 옹립(11~14)·병거 몰이(15~20)·나봇의 밭의 요람(21~26)·므깃도의 아하시야

(27~28)·창 아래의 이세벨(30~37)의 여섯 컷 완결

[x] 평안(shalom)의 여섯 번 거듭 물음(17~31)과 던짐(shalach)의 두 번(25·33)·나봇의 밭 회상 수미

(25~26·36~37) 구조

[x] 기름 한 병(9:1)과 겉옷·나팔(9:13)·활과 화살(9:24)·그린 눈(9:30)·개와 시체(9:36)의 소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9~16장)' 첫 장 정박과 멀리 17·24~25장 멸망과의 거리

[x] 왕상 21장 예언의 성취·왕하 10장 더 넓은 숙청(10:1 편지)으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9장은 그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9~16장)'의 첫 장이다. 직전 1~8장에서 한 선지자(엘리사)의

사역이 펼쳐졌다면, 9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한 왕조의 집행으로 옮겨 간다 —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부은 한

병의 기름(9:6)이, 왕상 21장에서 아합 집과 이세벨을 향해 선언됐던 옛 예언을 들판에서 실행하는 손이 된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9장에서는 한 세대 동안 미뤄 두셨던 옛 말씀이 끝내 갚아지는 결로 비친다 —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나봇의 그 밭에서(9:25-26).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

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의 오래 참으심이, 9장에서는 오래 참아 미뤄 두셨던 한 말씀이 이루어

지는 결로 한 번 또렷이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9장의 흩어진 밭은 끝이 아니라 한 매듭이다 — 10장

의 더 넓은 숙청이 그 집행을 이어 가고, 멀리 17장과 24~25장의 멸망과 25:27-30의 불씨가 권의 끝에서 그 결

을 다 거둔다.

• 

• 

• 

• 

• 

• 

• 

• 

• 

• 

• 

116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밀한 골방의 부어진 기름(9:6)에서 마당의 외쳐진 왕(9:13)으로, 맹렬한 병거와 거듭 묻는 평안(9:20-22)에

서 나봇의 밭의 꿰뚫린 염통(9:24)으로, 다시 창 아래의 짓밟힌 단장(9:33)으로 / 한 장의 흩어진 밭에서 다음

장의 더 넓은 숙청으로(10:1) — 오래 참아 미뤄 두셨던 옛 말씀이 끝내 들판에서 갚아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한 골방에서 부어진 기름이 들판에서 아합 집을 멸하는 손이 되어, 왕상 21장의 옛

예언이 끝내 성취되는 운동이다. 부어진 기름(1~10절)이 외쳐진 왕으로(11~14절), 맹렬한 병거로(15~20절),

나봇의 밭의 활로(21~26절), 므깃도의 추격으로(27~28절), 창 아래의 짓밟음으로(30~37절) 빠져나간다. 권 전

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4~25장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에 닿는데, 9장은 그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의 첫 매듭이다 — 선

지자의 말씀이 한 왕조의 집행으로 옮겨 가는 전환. 그런데 9장의 벡터는 한 집행을 끝내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36절의 옛 예언 성취 바로 다음에 10장의 사마리아 편지(10:1)가 와, 9장에서 시

작된 아합 집 멸망이 더 넓은 숙청으로 이어진다. 한 장이 흩어진 밭으로 멈추고, 한 편지가 다음 장을 연다.

성취와 그 너머의 숙청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맹렬한 손의 쿠데타와 숙청이다 — 부어진 기름, 외쳐진 왕, 몰린 병거, 꿰뚫린 염통, 던져진 단장,

먹은 개.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오래 참아 미뤄 두셨던 한 옛 말씀이 끝내 이루어

지는 결이다. 왕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피를 흘린 아합 집을 향해 선언된 예언이, 한 세대를

지나 9장의 들판에서 실행된다 — 그것도 나봇의 그 밭에서(9:25-26). 본문은 이 일을 예후의 결단으로 돌리지

않고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9:26·36)고 돌린다. 둘째, 비밀한 골방에서 시작된 한 부음이다. 엘

리사는 무대에 나오지 않고 제자 하나를 보내 골방에서 조용히 붓게 한다(9:1-10) — 들판의 큰 집행이 한 손

에 쥘 작은 기름 병 하나에서 시작된다. 셋째, 그 모든 맹렬함을 한 줄의 옛 말씀 회상으로 돌리는 정직이다.

본문은 예후의 의로움이나 새 시대의 영광으로 장을 닫지 않는다 — 다만 무엇이 일어났고 어느 옛 말씀이 회

상됐는지만 적는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

고"가 그 오래 참으심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9장은 그 인내의 끝에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을 미리 또렷

이 비춘다 — 그 집행을 옛 말씀의 성취로 돌리되,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느냐는 질문을 다음 장 앞에 둔 채 흩어

진 밭에서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입으로는 '평안하냐' 묻되 속에는 평안이 없는 지점은 없는가 — 이스르엘 들판에서 거듭 물어진 그 평안

처럼. 그리고 오래 참아 미뤄 두셨던 한 말씀이 끝내 이루어지는 그 무게 앞에, 내 손의 일을 내 공으로 돌리려

는 곳은 없는가 — 한 맹렬한 손조차 그 일을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9:36) 돌린 그 결 앞에서.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단호한 집행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골방에서 작

은 기름을 받고 곧 도망한 한 청년을 보여 주고, 거듭 "평안하냐" 물었으나 그때마다 평안이 없던 한 들판을

보여 주고, 단장하고 창에 서서 옛 이름을 부르다 던져진 한 사람을 보여 주고, 그 모든 집행을 옛 말씀의 성취

로 두 번 돌린(9:26·36) 한 회상을 새겨 둔다. 부어진 기름과 던져진 시체가 한 장에 겹친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입으로만 평안을 묻고 속의 평안 없음은 덮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오래 참아 미뤄 두신 한 말씀이 끝내 이루어지는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

고 한 손에 쥘 작은 기름이 들판의 큰 결을 여는 그 비밀 앞에 자기 작은 부음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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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으로 열려 흩어진 밭으로 멈추는데 — 그 흩어진 밭 너머로 더 넓은 숙청(10:1)이 다음 장을 향해 서 있다.

그 성취와 그 너머의 숙청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9장이 나봇의 밭의 집행과 거름같이 흩어진 시체(9:36-37)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 아합의 일흔 아들을 두고 결단을 요구하니(10:1-7), 9장에서 시작된 아합

집 멸망이 더 넓은 숙청으로 이어지며, 9장 끝의 옛 예언 성취가 10장의 더 큰 집행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lom — 평안.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길르앗 라못의 한 진영. 자막 —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한 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후를 찾아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라 — 내가 너

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청년이 갑니다.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가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말을 전한 뒤 곧 도망합니다. 예후가 나오매

동료들이 묻습니다 — 평안이냐, 그 미친 자가 왜 왔더냐. 예후가 처음엔 숨기다가 그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급히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 예후는 왕이라. 화면이 달리는 병거로 옮겨 갑니다. 예후가 이스르

엘로 달립니다. 망대의 파수꾼이 무리를 봅니다. 요람이 사자를 보내 평안하냐 묻게 하나, 두 사자가 차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파수꾼이 외칩니다 — 그 모는 것이 미친 듯 모는 예후 같으니이다. 요람과 아하시야가 병

거로 나가 나봇의 밭에서 만납니다. 요람이 묻습니다 —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답합니다 — 네 어미 이세벨

의 음행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돌이켜 도망하나,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그 두 팔 사이

를 쏘니 화살이 염통을 꿰뚫습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 하며 옛 말씀을 회상합니다. 아하시

야가 도망하나 쫓겨 므깃도에서 죽습니다. 화면이 이스르엘로 옮겨 갑니다.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

미고 창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위를 향해 외칩니다 — 내 편이 누구냐. 두

어 내시가 내다봅니다. 예후가 이릅니다 — 그를 내려던지라. 그들이 던지매 피가 담과 말에 튀고, 말굽이 짓

밟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뒤 장사하라 하나, 가 보니 두골과 발과 손바닥뿐입니다. 자막 — 개들이

먹은지라. 예후가 이릅니다 —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 화면이 거름같이 흩어진 밭 위

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기름 한 병을 부은 골방에서 열려, 마당의 옹립과 맹렬한 병거 몰이를 지나, 거듭 묻는 평안과

나봇의 밭의 활을 거쳐 — 요람과 아하시야가 쓰러지고, 단장하고 창에서 비웃던 한 사람이 던져져 짓밟히고

개에게 먹혀,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한 줄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부어진 기름 한 병과 맹렬한 병거 — 비밀한 골방에서 들판의 집행으로 옮겨 가는 장"

P02 이진우: "평안하냐 여섯 번 — 물음마다 평안이 없던 한 장"

P04 최현국: "골방의 부음에서 창 아래의 짓밟힘으로 — 환한 옹립 한 컷이 끼인 집행"

P05 김미영: "나봇의 밭에 두 번 — 던져진 시체와 두 번 회상된 옛 말씀"

P07 오지혜: "단장하고 창에 선 한 사람 — 짓밟혀 두골과 손발만 남다"

P11 나경아: "shemen · shalach — 부어진 기름과 거듭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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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제안: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9:6) 하

며 아합 집 멸망을 위임하니 '예후는 왕이라'(9:13) 외쳐지고, 예후가 병거를 맹렬히 몰아 나봇의 밭에서 요람

을 활로 꿰뚫어 던지고(9:24-26) 아하시야도 죽이며, 단장하고 창에서 비웃던 이세벨을 내시들이 던지매 짓밟

히고 개들이 먹어 두골과 손발만 남아(9:35-37)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어진 기름과 던져진 시체가

한 장에 겹치는 집행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골방에서 기름을 받고 곧 도망한 한 청년 곁으로, 거듭 "평안하냐" 묻다가 활에 쓰러진 한 왕

곁으로, 그리고 단장하고 창에 서서 옛 이름을 부른 한 사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모두가 거듭 "평안하냐" 물었으나 그 물음마다 평안이 없던 한 장을 보았습니

다 — 사자도 돌아오지 못하고, 요람은 활에 꿰뚫리고, 단장한 한 사람은 창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

렬한 손이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고 두 번이나 옛 말씀의 성취로 돌린 것도 보았습니다(25·36절). 제가 입으로

는 평안을 묻되 속에는 평안이 없는 지점은 없는지, 한 골방의 작은 기름이 들판의 큰 집행으로 번지는 그 무

게 앞에 머물겠습니다. 두골과 손발만 남은 한 시체와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한 줄 앞에, 답을 구하지 않

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9장은 비밀한 골방의 부음에서 들판의 공개된 집행으로, 부어진 기름에서 던져진 시

체로 움직여요. 1~10절이 골방의 기름 부음, 11~14절이 마당의 옹립, 15~20절이 맹렬한 병거 몰이, 21~26절이

나봇의 밭의 요람, 27~28절이 므깃도의 아하시야, 30~37절이 창 아래의 이세벨이에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

으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

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9

장은 그 둘째 국면인 예후의 숙청(9~16장)의 첫 장이에요. 직전까지 한 선지자(엘리사)의 사역이 펼쳐졌다면,

9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한 왕조의 집행으로 옮겨 가요 — 한 골방에서 부어진 기름이, 아합 집을 멸하라는 옛

예언(왕상 21장)을 들판에서 실행하는 손이 돼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3의 mashach(기름을 붓다)와 9:11의 meshugga(미친 자)·9:20의 shaga(미친 듯

몰다)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미친 듯 병거를 몰아요 — 부음과 몰이가 한

어근의 결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9:22의 shalom(평안)이에요 — 거듭 묻되 답이 없어요. 또 하

나, shalach(던지다 25·33절)가 두 번 와요 —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고,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요. 같

은 던짐이 두 번 다 옛 예언(왕상 21장)의 회상과 맞물려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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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맹렬한 손의 쿠데타와 숙청이에요 — 부어진 기름, 외쳐진 왕, 몰린

병거, 꿰뚫린 염통, 던져진 단장, 먹은 개.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오래 참으며 미뤄 두셨던 한 옛 말

씀이 끝내 이루어지는 결 같아요. 왕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피를 흘린 아합 집을 향해 선언

된 예언이, 한 세대를 지나 9장의 들판에서 실행돼요 —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나봇의 그 밭에서(25~26절).

본문은 이 일을 예후의 결단으로 돌리지 않고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26·36절)고 돌려요. 권 전

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인데, 9장은 그 내리막에서 한 옛 죄가 끝내 갚

아지는 결을 한 번 또렷이 보여 줘요. 그런데 그 집행이 새 시대를 여느냐 하면, 다음 장과 그 뒤를 읽어야 알

게 돼요 — 예후의 숙청이 어디까지 가고 그 왕조가 어떤 결로 남는지를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거듭 묻는 "평안하냐"(22·31절)와 거듭된 던짐(25·33절)이 같이 있어요.

한쪽은 평안을 묻는 입이고, 한쪽은 평안이 없는 손이에요. 더 큰 긴장은, 한 골방의 비밀한 부음(3절)으로 조

심스레 열린 장이, 들판의 공개된 짓밟음(33절)으로 멈춘다는 거예요. 부어진 작은 기름과 짓밟혀 두골만 남

은 시체가 한 장에 겹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옛 예언이 이루어진 이 집행이 그

다음 무엇을 여는지는 다음 장(10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한 손이 옛 말씀을 들판에서 다 갚았다는 그 끝이,

다음 장의 더 넓은 숙청 앞에 서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어둑한 골방에서 검붉은 들판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부어진 기름

(1~10절)이 외쳐진 왕으로(11~14절), 맹렬한 병거로(15~20절), 나봇의 밭의 활로(21~26절), 므깃도의 추격으

로(27~28절), 창 아래의 짓밟음으로(30~37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9장이 끝나며 한 흩어진 밭 위에 서요 —

36~37절의 거름같이 흩어진 시체예요. 그런데 그 끝난 한 집행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10장 첫머리에서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 아합의 일흔 아들을 두고 결단을 요구하며(10:1-7), 9장

에서 시작된 아합 집 멸망이 더 넓은 숙청으로 이어져요. 9장이 한 옛 예언을 들판에서 다 갚은 그 끝을, 10장

이 더 큰 숙청으로 이어 가요. 한 장이 흩어진 밭으로 멈추고, 한 편지가 다음 장을 열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36절의 회상이 다음 장을 미는 손 같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그 돌림이요. 부어진 기름도, 맹렬한 병거도, 꿰뚫린 염통

도, 이 한 줄 앞에서 다 옛 말씀의 성취로 돌려져요. 저는 한 쿠데타의 맹렬함을 지나온 같은 장이, 마지막엔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한마디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한 손의 집행이 한 옛 말씀의 성취로 돌려

진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성취 다음에 더 넓은 숙청이 와요(10장). 다 갚았다는 그 끝에, 아직 남은 아합

의 일흔 아들이 다음 장의 문 앞에 서요. 그 숙청이 어디까지 가고 무엇을 여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

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골방의 부어진 기름에서 마당의 외쳐진 왕으로, 맹렬한 병거와 나봇의 밭의 활에서

창 아래의 짓밟힘으로, 그러나 그 모든 집행이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옛 예언의 성취로 돌려지는 그 운

동을 손에 쥐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한 골방에서 시작된 부음이 들판에서 아합 집을 갚되, 그 숙청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채 다음 장의 문 앞에 섭니다. 다음 장은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 아합의 일흔 아

들을 두고 더 넓은 결단을 요구하는 데로 갑니다.

열왕기하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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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9:1-10 — 골방의 비밀한 기름 부음과 곧 이은 도망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엘리사가 제자에게 기름 병을 들려 보내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 부으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

노라"(6절) 하고, 붓자마자 "문을 열고 도망하라"(10절) 한다. 본문은 왜 비밀히 부었고 왜 곧 도망했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왕조의 정통성 선언'으로 닫지 않고, 골방에서 부은 한 병의 기름(mashach)

과 다급한 도망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9:11-13 — '미친 자'라는 말과 곧 이은 옹립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동료들이 그 제자를 "미친 자"(11절)라 부르는데, 예후가 그 말을 전하자 그들이 곧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

며 "예후는 왕이라"(13절) 외친다. 본문은 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옹립했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군대의 충성'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응'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친 자'라는 말과 깔린 겉옷·나팔이

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9:17-22 — 거듭 묻는 '평안하냐'와 돌아오지 못한 사자들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요람이 사자를 보내 거듭 "평안하냐"(17~19절) 묻되 두 사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요람 자신의 "평안하

냐"(22절)에 예후가 "어찌 평안이 있으랴" 답한다. 본문은 이 거듭됨을 '심판의 아이러니'로 풀어 닫지 않는

다. 이 일을 신학 명제로 메우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물었고 무엇이 돌아왔는지의 본문 형태

(shalom)로만 보존.

Q4. 9:24-26 — 꿰뚫린 염통과 나봇의 밭의 회상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예후가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24절),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26절)고 왕상 21장을 회상한다. 본문은 그 인과를 길게 풀이하지 않

고 옛 말씀을 한 줄로 회상할 뿐이다. 이 일을 '정의의 실현'으로 단정하지 않고, 활(chetz)·꿰뚫린 염통(lev)·

나봇의 밭의 회상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9:27-29 — 함께 휩쓸려 죽은 유다 왕 아하시야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마침 병문안 와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왕하 8:29)가 예후의 집행에 함께 쫓겨 므깃도에서 죽는다(27~28

절). 본문은 북왕국의 숙청에 남왕국의 왕이 함께 휩쓸린 그 일의 인과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신

학적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쫓겨 므깃도에서 죽고 예루살렘에 장사된 한 왕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사이의 인과는 비워 둔다.

Q6. 9:30-37 — 단장하고 창에 선 한 사람과 그 최후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보며 "시므리여 평안하냐"(30~31절) 비웃다가, 던져져

짓밟히고(33절) 개에게 먹혀 두골과 손발만 남고(35절), 예후가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라"(36절)고 회상한

다. 본문은 그 단장의 속마음과 비웃음의 까닭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허세의 응징'이나 '악의 종

말'로 닫지 않고, 그린 눈(kachal)·던져짐·짓밟힘·개와 시체·옛 예언의 성취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

음 장의 더 넓은 숙청 앞에 선 한 매듭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10장)으로 이

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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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0장

2KI-010  ·  역사서  ·  히브리어

예후가 편지로 사마리아 귀인들을 굴복시켜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

더기로 쌓게 하고(10:8), 이스르엘의 남은 자와 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을 다 쳐죽이며, 레

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워 "나의 열심을 보라"(10:16) 하고, 거짓 대회로 바알 숭배자

를 진멸하여 신당을 변소로 삼되 — 그러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사 대 약속을 받

으나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매 하사엘에게 영토를 잘리기 시작하는, 열심의 철저

함과 마음의 미달이 한 장에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편지가 오가는 이스르엘과 사마리아 사이(1~7절)→이스르엘의 성문 어귀(8~11절)→사마리아로 가

는 길(12~17절)→사마리아의 바알 신당(18~27절)→짧은 평가와 잘린 변경(28~36절)으로 옮겨 다님. 안쪽

의 글에서 변경의 잘림으로.

무대의 방향: 차가운 새벽의 편지가 붉은 신당의 진멸로 거세졌다가, 다시 식은 평가의 회색으로 가라앉음

— '그러나'와 잘린 변경이 그 끝에 놓임.

소품: 편지(1·6절), 광주리에 담긴 칠십 명의 머리(7~8절), 여호나답을 태운 병거(15~16절), 바알 숭배자에

게 분배한 예복(22절), 신당을 비운 칼과 호위병(25절), 헐려 변소가 된 신당(27절), 그리고 그대로 남은 금

송아지(29절).

소품의 도드라짐: 헐어 변소로 만든 신당(27절)과 그대로 둔 송아지(29절) — 가장 철저한 모독과 가장 무

던한 정지가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굴복·제거(편지·두려움·머리·진멸), 가운데는 열심·책략(병거·열심·거짓·대회·칼·변소),

끝은 한정·미달(그러나·송아지·마음·율법·잘림).

형식 소재: '남기지 아니함(shaar lo 11절)'·'멸함(shamad 28절)'의 후렴과 'raq(그러나 29·31절)'의 두 번, '열

심(qinah 16절)'과 '마음을 다함(levav 31절)'의 두 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편지에 떤 굴복 — 한 통의 편지에 귀인들이 떨어(4절) 스스로 칠십 명을 죽여 보냄(7절).

머리가 쌓인 성문의 무거운 정적 — 두 무더기로 쌓여 아침까지 놓인 머리(8절).

'나의 열심을 보라'의 자기 부름 —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우며 한 말(16절).

비워진 신당과 변소 된 처소의 모독 —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친 칼(25절)과 헐려 변소가 된 신당(27절).

'그러나'의 두 문장과 잘린 변경의 가라앉음 — 송아지는 그대로(29절), 마음은 미달(31절), 하사엘에게 잘

리기 시작한 영토(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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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명령('머리를 가지고 오라' 6절)·자기 과시('나의 열심을 보라' 16절)·식은 평가('그러나… 떠나지

아니함' 29절)의 세 어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36절: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햇수는 이십팔 년이더라."

칠십 명을 향한 한 통의 편지로 열려, 이십팔 년 통치의 햇수로 닫힘 — 글로 시작한 숙청이 한 왕조의 길

이로 닫힘.

'편지'(1절)는 칼보다 먼저 사람을 움직이는 글의 힘, '햇수'(36절)는 한 통치를 재는 셈.

1절(편지의 시작)과 36절(햇수의 마무리) 사이에 16절(나의 열심을 보라)과 29절(그러나 떠나지 아니함)이

한 사람을 두고 갈림.

안쪽 책상의 글(1절)에서 변경의 잘림(32절)과 통치의 햇수(36절)로 — 한 편지가 머리·신당·약속·잘린 변

경을 거쳐 가라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예후(편지로 굴복시킴·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게 함·이스르엘의 남은 자와 사십이 명을 진멸함·여호

나답을 태움·바알을 멸함·그러나 송아지를 두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 자로 평가됨), 사마리아 귀인·장로(편

지에 떨어 스스로 칠십 명을 죽여 보냄),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스르엘의 남은 자·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진멸의 대상),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마음을 묻고 병거에 함께 탄 사람), 바알 숭배자들(거짓 대회에 모

였다 한 사람도 남지 못함), 평가의 중심인 여호와(사 대 약속을 주시고·마음의 미달을 적게 하시고·하사엘

로 영토를 잘리게 하심).

중심 사상: '열심의 철저함'과 '마음의 미달', 그리고 '명령받은 일을 행함과 마음을 다함은 같지 않다' — 행

함은 인정되어 사 대 약속을 받으나(30절), 마음은 율법에 다 닿지 못함(31절).

네 단계의 행적: 아합 집의 진멸(1~11)→길과 동행(12~17)→바알의 진멸(18~28)→평가(29~36).

멸함과 둠의 다른 결: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삼아 멸함(27~28절)과, 여로보암의 송아지는 그대로 둠(29절)

을 본문이 따로 적음.

헐린 신당(27절)과 남겨진 송아지(29절): 가장 철저한 모독과 가장 무던한 정지가 같은 손의 두 결로 갈림.

qinah(열심 16절)와 be-khol levav(마음을 다함 31절): 보이려던 열심과 율법에 미달한 마음이 한 장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8절): 편지와 두 무더기의 머리 — 왕을 세워 싸우라는 편지(1~3), 떤 귀인들의 복종(4~5), 칠십 명

의 머리를 보내라 함(6), 죽여 광주리에 담아 보냄(7),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게 함(8).

컷 2 (9~11절): 이스르엘의 남은 자 진멸 — 아침의 변론(9), 엘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함(10), 남은 아합

의 집과 귀족과 친지와 제사장을 다 쳐죽임(11).

컷 3 (12~17절): 길과 여호나답의 병거 — 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을 죽임(12~14), 여호나답의 마음을

묻고 손을 잡아 병거에 태움(15), "나의 열심을 보라"(16), 사마리아의 남은 자를 진멸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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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18~28절): 바알 신당의 거짓 대회 — 바알을 더 섬기겠다 속여 소집함(18~21), 예복을 분배하고 여호

와의 종이 없게 함(22~23), 호위병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침(24~25), 신당을 헐어 변소로 삼아 바알을

멸함(26~28).

컷 5 (29~36절): 남겨진 송아지와 잘린 변경 — 그러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함(29), 사 대 약속(30),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31), 하사엘이 사방을 쳐 영토를 잘라 내기 시작함(32~33), 통치의 햇

수(34~36).

컷 4·5의 경첩 위치: 진멸의 정점(컷 4)과 그 손이 멈춘 한정(컷 5) 사이 — 바알 멸함(28)→그러나 송아지

(29)→사 대 약속(30)→마음의 미달(31)→잘린 변경(32)이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epher(סֵפֶר) — 편지·문서(1·6절). 칼보다 먼저 온 글. / shivim(עִים .칠십(1절) — (שִׁבשְׂ

rosh(ׁראֹש) — 머리(7~8절). 광주리에 담겨 두 무더기로 쌓임. / tzibburim(רִים .무더기(8절) — (צִ�דֻּ

shaar lo — 남기지 아니함(11절). / shamad(מַד .멸하다(28절). 바알을 멸함 — (שׁיָּ

levav(ב .열심(16절) — (קִנשְׂאָה)마음(15·30·31절). 여호나답에게 묻고, 예후의 마음이 미달함. / qinah — (לֵביָּ

malbush(ׁמַלשְׂ�וּש) — 예복(22절). 바알 숭배자에게 분배함. / raq(רַק) — 그러나·다만(29·31절).

egel(עֵגֶל) — 송아지(29절). 벧엘과 단의 금송아지. / chazael — 하사엘(32절) / gevul(שְׂבוּל�) — 영토·경계(32

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네 단계의 행적(1~11 아합 집 / 12~17 길과 동행 / 18~28 바알 / 29~36 평가)이 한 줄로 이어짐 — 진멸의 정

점에서 한정의 평가로 — 형태 관찰.

'남기지 아니함(shaar lo)'·'멸함(shamad)'의 후렴: 이스르엘의 남은 자(11절)→바알 숭배자(25절)→바알(28

절) — 같은 철저함이 세 번 울림.

'raq(그러나)'의 두 번: 금송아지는 떠나지 아니함(29절)과 마음을 다하지 아니함(31절) — 진멸의 후렴 뒤

에 오는 두 한정.

멸함→둠의 잇댐: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니라"(28절) 바로 뒤에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29절) — 멸한 것과 둔 것을 잇대어 둠.

'열심'(qinah 16절)과 '마음을 다함'(be-khol levav 31절)의 대비 — 보이려던 열심과 율법에 미달한 마음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조 숙청과 잠재 후계자 제거 — 근동 쿠데타에서 전 왕가의 남자 후손을 없애 반란의 싹을 끊던 정황. 칠

십 명을 제거한 1~8절의 배경.

성문 어귀의 머리 무더기 — 적·반역자의 머리를 성문에 쌓아 위협의 표지로 삼던 관습. 두 무더기로 쌓은

8절의 배경.

병거에 함께 태움 — 동맹·인정의 공적 표지. 여호나답을 태운 15~16절의 배경.

레갑 자손의 금욕 공동체 — 포도주와 농경을 멀리하고 장막에 거하던 무리(렘 35장). 여호나답의 등장 15

절의 배경.

신전의 예복 분배와 거짓 소집 — 제의 관습과 적을 한곳에 모으는 책략. 바알 대회의 18~25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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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을 오물장으로 전락시킴 — 우상 처소를 영구히 더럽히던 모독 관습. 27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10장 ↔ 왕상 21:21-24 (아합 집에 대한 엘리야의 심판 예언 — 10장의 진멸이 그 말씀의 성취로 적힘)

왕하 10장 ↔ 왕하 9:1-37 (예후의 기름 부음과 요람·이세벨의 죽음 — 직전 장, 10장 숙청의 직접 배경)

왕하 10:15-16 ↔ 렘 35:1-19 (레갑 자손의 순종과 복 — 여호나답의 후손 공동체가 닿는 먼 본문)

왕하 10:29 ↔ 왕상 12:28-33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 '여로보암의 죄'의 직접 배경)

왕하 10:29 ↔ 출 32:1-35 (금송아지 — 벧엘과 단의 송아지가 거슬러 닿는 옛 죄)

왕하 10장 ↔ 호 1:4 (예후의 피 흘림을 이스르엘에 갚으리라 — 후대 선지자가 10장의 숙청을 다시 평가한

본문)

왕하 10:31 ↔ 신 6:5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 '마음을 다하지 아니함'이 거슬러 닿는 율법)

왕하 10:32 ↔ 왕하 8:7-15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됨 — 영토를 잘라 내기 시작함의 배경)

왕하 10:30 ↔ 왕하 15:12 (예후의 사 대 약속이 스가랴에서 이루어짐 — 약속의 먼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쪽의 책상. 자막 —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귀인과 장로와

아합의 자녀를 기르는 자들에게 보낸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

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한다 —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

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이까. 왕궁을 맡은 자와 성읍을 맡은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기르는 자들이 예후

에게 사람을 보내 이른다 —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예후가 다

시 편지를 쓴다 —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

맘때에 이스르엘로 내게 오라. 자막 — 왕자 칠십 명이 그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그 편지를 받

고 칠십 명을 죽여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르엘로 보낸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한다 — 그들이 왕자

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예후가 명한다 — 두 무더기로 쌓아 두었다가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라. 아침에

예후가 나가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한다 — 너희는 무죄하니라,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모든 사

람은 누가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자막 — 예후가 이스르엘에 남은 아합의 집 사람들

과 귀족과 친지와 제사장을 다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화면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로 옮겨 간다.

예후가 길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서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난다. 그가 묻는다 —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답한다 —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예후가 명하여 그들 사십이 명을 사로잡아 다 죽인다. 예후가 거

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다. 그가 인사하고 묻는다 —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

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답한다 — 그러하니이다. 예후가 말한다 — 그러면 나와 손을 잡

자. 그가 손을 내밀매 예후가 그를 끌어 병거에 올리며 말한다 —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를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은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여 진멸한다. 화면이 바알 신

당으로 옮겨 간다. 예후가 백성을 모아 말한다 —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을 부르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 예후가 거짓으로 행함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함이라. 큰 대회를 선포하니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와서 신당에 가득 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어찬다. 예복 맡은 자가 예복을 내어 그들에게 입힌다. 예후가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고 오직 바알 섬기는 자만 있게 하라 한다. 그들이 번제를 드린 뒤, 예후가 밖에 호위병 팔십 명을 세

우고 명한다 —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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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죽이되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칼로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 신당의 안쪽 성소로

들어가 목상을 끌어내어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든다. 자막 — 예후가 이같이 이

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그런데 자막이 한 번 더 뜬다 —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께서 예후에게 이르신다 —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

즉,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그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자막 — 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그들을 쳐서,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을 빼앗

는다. 화면이 잘려 나가는 변경의 지도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편지가 닿은 칠십 머리와 변소가 된 신당 — 남김 없는 열심이 송아지 앞에서 멈춘 장"

초벌 부제: "예후가 편지로 사마리아 귀인들을 굴복시켜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

더기로 쌓게 하고(10:8), 이스르엘의 남은 자와 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을 진멸하며,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워 '나의 열심을 보라'(10:16) 하고 거짓 대회로 바알 숭배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 신당을 변소

로 삼되 — 그러나 벧엘과 단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10:29), 사 대 약속을 받으나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매 하사엘에게 영토를 잘리기 시작하는, 열심의 철저함과 마음의 미달이 한 장에 겹

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epher·shivim·rosh·tzibburim·shaar_lo·shamad·levav·qinah·malbush·raq·egel·chazael·gevul 등 13+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남김 없음' 후렴 세 번 + 'raq' 두 번 + 멸함→둠 잇댐 + ANE 왕조 숙청·머리

무더기·동승·신당 모독)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0:8의 두 무더기로 쌓인 머리를 '잔혹의 고발'이나 '정당한 심판'으로 단정하지 않고, 편지가 칼보다 먼저

사람을 움직인 형태와 성문에 쌓인 머리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10:16의 '나의 열심을 보라'를 '진심'이나 '위선'으로 닫지 않고, 자기를 보이려는 한마디와 qinah(열심)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그 속을 본문이 풀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10:28의 바알 멸함과 10:29의 송아지 둠을 '개혁의 한계'라는 도식으로 메우지 않고, 멸한 것과 둔 것을 같

은 무게로 잇대어 둔 형태로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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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1의 사 대 약속과 마음의 미달을 '상과 벌의 모순'으로 풀지 않고, 행함에 대한 인정과 마음의 미달

을 잇대어 둔 형태로만 보존. 그 사이의 틈은 비워 둠.

10:32의 하사엘에게 영토를 잘리기 시작함을 '마음 미달의 처벌'로 단정하지 않고, '이 때에 잘라 내기 시작

하셨다'는 본문의 시간 표지로만 둠. 호 1:4의 후대 평가와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인과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

로 세우고 싸우라"(10:3) 하매 그들이 두려워 복종하고, 다시 칠십 명의 머리를 보내라 하니 그들이 그 칠십 명

을 죽여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보내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이게 하고(10:8), 예후가 이스르엘의 남은 아

합의 집과 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을 다 쳐죽이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10:16) 하고 — 바알을 더 섬기겠다 속여 큰 대회를 열어 바알 숭배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목상을 불사르며 신당을 헐어 변소로 삼아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니라"(10:28) 하되, "그

러나" 벧엘과 단의 금송아지 곧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10:29), 여호와께서 정직한 일을 행한

그에게 사 대 약속을 주시되 그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매"(10:31) 그 때에 하사엘이 이스라

엘의 사방을 쳐서 영토를 잘라 내기 시작하는, 편지가 닿은 칠십 머리와 변소가 된 신당과 그대로 남은 송아

지가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안쪽의 책상.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낸다. 칼보다 먼저 온 글에 귀인들이 떨어, 스스로 칠

십 명을 죽여 머리를 보낸다. 예후가 그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게 하고, 아침에 백성 앞에서 엘리

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한다. 그가 이스르엘의 남은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친다. 화면이 길로 옮겨 간

다. 사십이 명을 죽이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마음을 물어 손을 잡고 병거에 태워 "나의 열심을 보라" 한

다. 화면이 바알 신당으로 옮겨 간다. 거짓 대회로 숭배자를 모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치고, 목상을 불사르

고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든다. 한 진멸이 완결된다. 그런데 자막이 한 번 더 뜬다 — 그러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행함을 인정하사 사 대 약속을 주시되, 그 마음은 율법에 다 닿지 못한다. 그 때

에 변경이 잘리기 시작한다. 한 장이 잘린 지도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편지가 오가는 안쪽→머리가 쌓인 성문→사마리아로 가는 길→바알 신당→잘린 변경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편지·광주리의 머리·병거·예복·칼·헐린 신당, 그리고 남겨진 금송아지 — 진멸에서 한정과 미달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편지에 떤 굴복. 머리가 쌓인 성문의 무거운 정적. '나의 열심을 보라'의 자기 부름. 비워진 신당과 변소 된 처소

의 모독. '그러나'의 두 문장과 잘린 변경의 가라앉음.

3 시작과

끝

'한 통의 편지'(1절)로 열려 '이십팔 년의 햇수'(36절)로 닫힘. 글로 시작한 숙청과 한 왕조의 길이 사이에 '나의

열심을 보라'(16절)와 '그러나 떠나지 아니함'(29절)이 갈림.

4 등장인

물·사상

편지·머리·진멸·거짓 대회를 가로지른 예후. 떨어 복종한 귀인들. 마음을 묻고 병거에 함께 탄 여호나답. 한 사

람도 남지 못한 바알 숭배자. 사 대 약속을 주시고 마음의 미달을 적게 하신 여호와. 중심은 '열심의 철저함'과

'마음의 미달'(3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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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편지와 두 무더기의 머리(1~8)/이스르엘의 남은 자 진멸(9~11)/길과 여호나답의 병거(12~17)/바알 신당의 거짓

대회(18~28)/남겨진 송아지와 잘린 변경(29~36) 다섯 컷. 컷 4·5는 진멸의 정점과 한정의 평가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남김 없음(shaar lo)'과 '그러나(raq)'의 맞물림(11·25·28·29·31절). 멸함과 둠의 다른 결(28·29절). 30·31절 사이

의 비워진 틈. '나의 열심을 보라'와 '마음을 다하지 아니함' 사이의 비움.

7 동영상 안쪽 책상의 편지 → 성문의 두 무더기 머리 → 길의 사십이 명과 여호나답의 병거 → 바알 신당의 거짓 대회와

변소 → 그러나 송아지와 잘린 변경의 지도.

8 초벌 제

목·부제

"편지가 닿은 칠십 머리와 변소가 된 신당 — 남김 없는 열심이 송아지 앞에서 멈춘 장"

9 기도·내

면

보이려는 열심은 거셌으나 마음은 다 닿지 못한 곳, 큰 우상은 헐고도 가까운 한 송아지는 그대로 둔 곳은 없는

지, 정직한 일을 행하고도 마음을 다하지 못한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칼보다 먼저 온 편지에서 변소가 된 신당으로: 10장은 한 인물의 행적을 단계로 잇는다. 맨 앞은 칼

이 아니라 글이다 —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낸다(10:1). 그 글이 귀인들을 떨게 해, 그들 스스로 칠십 명

을 죽여 머리를 보낸다(10:7). 예후는 그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게 한다(10:8). 가운데는 가장 붉

다 — 거짓 대회로 바알 숭배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치고, 목상을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든다

(10:25-27). 본문은 칼보다 먼저 온 편지와, 가장 부정한 곳으로 바뀐 신당을 같은 장에 둔다. 그 사이에 길의

사십이 명(10:14)과 여호나답의 병거(10:16)가 끼어 있다. 굴복과 제거로 시작한 결이, 진멸의 정점으로 거세

진다. 본문은 그 거셈을 도덕으로 풀어 닫지 않고, 한 장 안에 편지와 변소를 나란히 둘 뿐이다.

2. 결 2 — 남김 없는 진멸과 두 번의 '그러나': 본문의 갈림길은 '어디까지 멸하고 어디서 멈추는가'다. 같은 후

렴이 세 번 울린다 — 이스르엘의 아합 집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라"(10:11), 바알 숭배자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10:25),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니라"(10:28). 그런데 그 후렴 바로 뒤에 같은 어휘

raq(그러나)가 두 번 온다 —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10:29), "그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10:31). 남김 없이 밀고 가던 손이, 정확히 두 번 한정된다.

가장 멀고 큰 우상(바알)은 멸하고, 가장 가깝고 익숙한 죄(금송아지)는 둔다. 그런데 본문은 이 한정을 '위

선'이나 '실패'로 풀어 닫지 않고, 멸한 것과 둔 것을 같은 무게로 적을 뿐이다.

3. 결 3 — 인정된 행함과 미달한 마음: 10장은 상과 한정을 잇대어 둔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 보기

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아합 집에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10:30) 하신

다 — 행함은 인정되고 약속까지 주어진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 "그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10:31)로 시작한다. 행함에 대한 상과, 그 마음이 율법에 다 닿지 못한 점을 본문은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에" 하사엘이 영토를 잘라 내기 시작한다(10:32). 본문은 인정된 행함과 미달한

마음과 잘린 변경을 잇대어 적되, 그 사이의 까닭은 비워 둔다 — 상과 한정을 같은 단락에 둘 뿐, 둘 중 하나

를 지우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상 21:21-24 — 아합 집에 대한 엘리야의 심판 예언 — 10장의 진멸이 그 말씀의 성취로 적힘.

왕하 9:1-37 — 예후의 기름 부음과 요람·이세벨의 죽음 — 직전 장, 10장 숙청의 직접 배경.

렘 35:1-19 — 레갑 자손의 순종과 복 — 10:15-16 여호나답의 후손 공동체가 닿는 먼 본문.

왕상 12:28-33 —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 10:29 '여로보암의 죄'의 직접 배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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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32:1-35 — 금송아지 — 10:29 벧엘과 단의 송아지가 거슬러 닿는 옛 죄.

호 1:4 — 예후의 피 흘림을 이스르엘에 갚으리라 — 후대 선지자가 10장의 숙청을 다시 평가한 본문.

신 6:5 —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 10:31 '마음을 다하지 아니함'이 거슬러 닿는 율법.

왕하 8:7-15 —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됨 — 10:32 영토를 잘라 내기 시작함의 배경.

왕하 15:12 — 예후의 사 대 약속이 스가랴에서 이루어짐 — 10:30 약속의 먼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0:1의 '편지'에서 시작한다 — 칼보다 먼저 온 한 통의 글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위력 앞에 선다.

멈춤 1: 10:16에서 멈춘다 —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 열심을 보이려는 그 부름을 쥔다.

멈춤 2: 10:28-29에서 멈춘다 — '바알을 멸하니라' 바로 뒤의 '그러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함.' 멸

한 것과 둔 것이 잇대어 적힌 그 틈을 쥔다.

끝: 10:31에서 멈춘다 — '마음을 다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정직한 일을 행하고도 마음은 미달한 그 자국

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들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편지와 머리(1~8)·이스르엘의 진멸(9~11)·길과 여호나답(12~17)·바알 신당(18~28)·송아지와 잘린 변경

(29~36)의 다섯 컷 완결

[x] '남김 없음(shaar lo)' 후렴 세 번(11·25·28)과 'raq(그러나)' 두 번(29·31)·멸함→둠 잇댐(28·29) 구조

[x] '나의 열심을 보라'(10:16)와 헐린 신당(10:27)·남겨진 송아지(10:29)·사 대 약속(10:30)·마음의 미달

(10:31)의 소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9~16장)' 정박과 멀리 17·24~25장 멸망과의 거리

[x] 왕상 21장 예언 성취·신 6:5 율법·왕하 11장 숨겨진 아이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10장은 그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9~16장)' 한복판이다. 직전 9장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

아 요람과 이세벨을 치고 한 왕가를 무너뜨렸다면, 10장은 그 숙청이 아합 집 칠십 명과 바알 제의 전체로 확

장되는 국면이다 — 아합 집에 대한 엘리야의 옛 말씀(왕상 21장)이 여기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

고"(10:10) 이루어진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

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10장에서는 한 옛 예언이 가장 철저한 손을 통해 성취

되는 결로 비친다. 그런데 10장은 그 성취 끝에 두 번의 '그러나'를 둔다(10:29·31) — 가장 열심 있던 왕조조차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못했고 마음을 다하지는 못했다.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

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의 오래 참으심이, 10장에서는 가장 큰 개혁의 정점에서도 멸망

의 씨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미리 한 번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0장의 잘린 변경(10:32)은 끝이 아니

라 다리다 — 멀리 17장의 북왕국 멸망이 그 줄어듦의 결을 다 거두고, 곧이어 11장에서는 남 유다의 한 숨겨

진 아이(요아스)가 다윗 집의 불씨를 잇는다. 북에서 한 왕가가 진멸되는 같은 권에서, 남에서 한 왕가가 위협

받고 한 아이가 살아남는다.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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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칼보다 먼저 온 편지(10:1)에서 변소가 된 신당(10:27)으로, 남김 없는 진멸(10:11·28)에서 두 번의 '그러

나'(10:29·31)로, 인정된 행함의 사 대 약속(10:30)에서 미달한 마음과 잘린 변경(10:31-32)으로 / 한 장의 잘린

지도에서 다음 장의 한 숨겨진 아이로(11장) — 가장 철저한 열심으로 옛 예언을 이루고도 가까운 금송아지는

두고 간 손 위에, 멸망의 씨와 보존의 불씨가 함께 놓이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한 인물이 가장 철저한 진멸로 아합 집과 바알을 멸해 옛 예언을 이루고도, 가까

운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는 못해 변경이 잘리기 시작하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편지(1~8절)가 이스르엘의 진멸로(9~11절), 길의 동행으로(12~17절), 바알의 멸함으로(18~28절), 다시 송아지

와 잘린 변경으로(29~36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9~16장의 숙청과 부침, 17장의 북왕국 멸망, 24~25장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

에 닿는데, 10장은 그 둘째 국면의 한 매듭이다 — 옛 예언이 성취되는 동시에 멸망의 씨가 그대로 남는 국면.

그런데 10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32절의 잘린 변경 뒤에 11장의

한 숨겨진 아이(요아스)가 와, 북의 진멸과 남의 보존이 같은 권에서 맞물린다. 한 장이 잘린 지도로 멈추고,

한 숨겨진 아이가 다음 장을 연다. 진멸과 보존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인물의 철저한 숙청과 개혁이다 — 편지, 두 무더기의 머리, 진멸, 거짓 대회, 헐린 신당. 그러나 수

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옛 말씀을 한 자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루시는 신실이다. 예후의 손

이 행한 진멸을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10:10)로 적는다

— 사람의 칼 아래에서 옛 예언(왕상 21장)이 성취된다. 둘째, 행한 일은 정확히 갚으시되 마음의 미달까지 정

직하게 적으시는 손이다. 여호와께서 그 행함을 인정하사 사 대 약속을 주시는데(10:30), 같은 본문이 그 마음

의 미달을 곧이어 적는다(10:31). 셋째, 가장 큰 개혁의 정점에도 남아 있는 멸망의 씨다. 바알은 멸했으나

(10:28)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고(10:29), 그 익숙한 죄가 권의 끝에서 북왕국을 멸망으로 데려가는 한 줄이

된다(17:21-23이 그 결을 거둔다). 보이는 진멸 아래, 옛 말씀을 이루시되 미달한 마음은 미달대로 두시고, 가

까운 우상이 남은 채 변경이 잘리기 시작하는 그 정직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인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의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가 그 오래 참으심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10장은 그 인내의 둘째 결

을 미리 한 번 비춘다 — 가장 열심 있던 손으로 옛 예언을 이루고도, 마음의 미달(10:31)을 다음 장들 앞에 둔

채 멈추는 그 정직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보이려는 열심은 거셌으나, 정작 마음은 율법에 다 닿지 못한 지점은 없는가 — 예후처럼 '나의 열심을 보

라' 하면서도. 그리고 멀고 큰 우상은 헐어 변소로 만들면서, 가깝고 익숙한 한 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간 곳은

없는가 — 가장 철저한 진멸을 지나온 곳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온전한 개혁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편지 한 장으

로 칠십 명을 굴복시킨 한 손을 보여 주고,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며 병거를 몬 그 부름을 보여 주고, 바알을 멸

해 신당을 변소로 만든 철저함을 보여 주고, 그 모든 열심 뒤에 그대로 남은 금송아지와 미달한 마음(10:31)을

새겨 둔다. 남김 없는 열심과 두고 간 한 송아지가 한 장에 겹친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보이려는 열심이 거센 만큼 마음이 율법에 닿는지 보는 일, 큰 우상은 멸하면서 가까운 익숙

한 죄는 두고 가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정직한 일을 행하고도 마음을 다하지 못한 그 거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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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편지로 열려 잘린 변경으로 멈추는데 — 그 잘린 지도 너머로 한 숨겨진 아이(11

장의 요아스)가 다음 장을 향해 살아남아 있다. 그 미달한 마음과 그 보존된 불씨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10장이 두 번의 '그러나'(10:29·31)와 잘린 변경(10:32)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북에서 한 왕가가 진멸된 같은 권에서, 남 유다의 아달랴가 왕손을 멸하려 들 때(11:1) 한 아이 요아스가 성

전에 숨겨져 살아남으며, 10장의 멸망의 씨와 11장의 보존의 불씨가 한 권의 두 결로 마주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raq — 그러나.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안쪽의 책상. 자막 —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의 귀인과 장로에게 보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위에 앉히고 싸우라. 그들

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 두 왕도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이까. 그들이 예후에게 답합니다 —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예후가 다시 편지합니다 —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르엘로 오라. 그들이 칠십 명을 죽여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보냅니다. 예후가 명합

니다 —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라.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서서 말합니다 —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이루셨도다. 그가 이스르엘의 남은 자를 한 사람

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화면이 길로 옮겨 갑니다. 그가 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을 만나 다 죽입니다. 거

기서 떠나가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묻습니다 — 네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그러하다 답하매, 예후가 손을 잡아 병거에 올리며 말합니다 —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

라. 화면이 바알 신당으로 옮겨 갑니다. 예후가 속여 말합니다 —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

기리라. 큰 대회를 선포하니 바알 섬기는 자들이 신당에 가득 찹니다. 예복이 분배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게 합니다. 제사를 마치매 예후가 호위병에게 명합니다 — 들어가 죽이되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

들이 칼로 죽이고, 목상을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 변소로 만듭니다. 자막 —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그런데 자막이 한 번 더 뜹니다 — 그러나 벧엘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 네가 정직한 일을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그

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자막 — 이 때에 여호와께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셨

다. 하사엘이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을 빼앗습니다. 화면이 잘려 나가는 변경의 지도 위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편지로 칠십 명의 머리를 성문에 두 무더기로 쌓게 한 데서 열려, 이스르엘의 남은 자와 사십

이 명을 진멸하고, 여호나답을 태워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거짓 대회로 바알을 멸해 신당을 변소로 삼되 —

그러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사 대 약속을 받으나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매, 하사엘

에게 영토를 잘리기 시작하는 변경의 지도 위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편지가 닿은 칠십 머리와 변소가 된 신당 — 남김 없는 열심이 송아지 앞에서 멈춘 장"

P02 이진우: "남김 없이 그러나 두 번 — 바알을 멸한 손이 금송아지를 두고 간 자국"

P04 최현국: "안쪽 책상의 편지에서 잘린 변경의 지도로 — 진멸의 정점에 붙은 식은 평가"

P05 김미영: "헐어 변소로 만든 신당, 그대로 둔 송아지 — 같은 손의 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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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정직한 일을 행하여 사 대 약속을 받되 — 마음은 다하지 아니한 자"

P11 나경아: "qinah · be-khol levav — 보이려던 열심과 다 닿지 못한 마음"

부제 제안: "예후가 편지로 사마리아 귀인들을 굴복시켜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 무더

기로 쌓게 하고(10:8), 이스르엘의 남은 자와 아하시야의 형제 사십이 명을 진멸하며,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워

'나의 열심을 보라'(10:16) 하고 거짓 대회로 바알 숭배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 신당을 변소로 삼되

— 그러나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10:29), 사 대 약속을 받으나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

매 하사엘에게 영토를 잘리기 시작하는, 열심의 철저함과 마음의 미달이 한 장에 겹치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편지 한 장으로 칠십 명을 굴복시킨 한 사람 곁으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며 병거를 몰던 그

곁으로, 그리고 바알을 멸하고도 송아지는 두고 간 그 손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

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명령받은 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행한 한 사람과, 그 행함이 인정되어

사 대 약속을 받은 것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 그리고 같은 사람이 바알은 멸하고도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

고,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는 아니했다는 것도요. 또 '나의 열심을 보라'던 그 부름과, '마음을 다하지 아

니함'이라는 본문의 평가가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보이려는 열심은 거셌으나 마음은

다 닿지 못한 곳, 가장 큰 우상은 헐고도 가까운 한 송아지는 그대로 둔 곳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정

직한 일을 행하고도 마음을 다하지는 못한 그 자국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0장은 남김 없는 진멸에서 두 번의 '그러나'로, 받은 약속에서 잘린 변경으로 움직

여요. 1~11절이 아합 집의 진멸, 12~17절이 길과 여호나답의 동행, 18~28절이 바알의 진멸, 29~36절이 평가와

잘린 변경이에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10장은 그 둘째 국면인 예후의 숙청(9~16장) 한복판이에요. 아합 집에 대

한 엘리야의 옛 말씀(왕상 21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10장 끝의 두 '그러나'와 잘린 변경

이, 멀리 17장의 북왕국 멸망을 미리 한 결로 비춰요 — 가장 열심 있던 왕조조차 금송아지에서 떠나지 못했다

는 그 자국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0:28의 shamad(멸하다)와 10:29·31의 raq(그러나)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

요. 바알은 멸했고, 송아지는 그러나 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10:16의 qinah(열심)예요 — '여호와

를 위한 나의 열심'이요. 또 하나, levav(마음 15·30·31절)가 세 번 와요 — 여호나답에게 묻는 마음,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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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마음, 율법에 미달한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 한 번은 묻는 말이 되고, 한 번은 미달의 평가가 돼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인물의 철저한 숙청과 개혁이에요 — 편지, 머리, 진멸, 거짓 대회,

헐린 신당.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행한 일은 정확히 갚으시되 마음의 미달까지 정직하게 적으시는

손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행함을 인정하시고 사 대 약속을 주시는데(30절), 같은 본문이 그 마음의 미달을 곧

이어 적어요(31절).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인데, 그 내리막의 둘

째 국면에서 본문은 가장 열심 있던 한 왕조조차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못했음을 적어요. 보이는 진멸 아래,

행함은 갚으시되 마음의 미달은 미달대로 두시는 그 정직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10장은 개혁의

정점에서도 멸망의 씨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미리 비춰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16절)와 "그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하

여… 지키지 아니하며"(31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보이려는 열심이고, 한쪽은 율법에 미달한 마음이에요.

같은 장, 같은 손이 한 번은 바알을 멸하고 한 번은 송아지를 두고 가요. 더 큰 긴장은, 가장 철저히 신당을 헐

어 변소로 만든 그 손(27절)이, 가까운 금송아지 앞에서는 멈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큰 우상은 멸하고, 가까

이 있는 익숙한 죄는 두는 그 결이 한 장에 겹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마음을

다하지 못한 그 왕조가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장들(11장 이후)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안쪽 책상의 편지에서 잘린 변경의 지도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편지

(1~8절)가 이스르엘의 진멸로(9~11절), 길의 동행으로(12~17절), 바알 신당의 멸함으로(18~28절), 다시 송아

지와 잘린 변경으로(29~36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10장이 끝나며 한 잘린 지도 앞에 서요 — 32절의 영토 잘

림이에요. 그런데 그 잘린 변경이 곧바로 다음 국면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11장 첫머리에서 아하시야

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왕손을 멸하려 들고(11:1), 한 아이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져 살아남아요. 북에서

예후가 한 왕가를 진멸한 10장이, 남에서 한 왕가가 위협받고 한 아이가 살아남는 11장으로 이어져요. 한 장이

잘린 변경으로 멈추고, 한 숨겨진 아이가 다음 장을 열어요. 진멸과 보존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려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31절이 다음 장들을 미는 손 같아요. '예후

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라는 그 미달이요. 편지의 위력도, 두 무더기의 머리도, 변소가 된

신당도, 사 대 약속까지도, 이 한 평가 앞에서는 다 한정돼요. 저는 한 인물의 가장 철저한 열심을 지나온 같은

장이, 마지막엔 '마음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가까운 송아지를 두고 간 그 자국이

요. 그런데 바로 그 미달 다음에 한 변경이 잘려 나가기 시작해요(32절). 가장 열심 있던 왕조의 끝에서도, 영

토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줄어듦이 어디까지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편지로 굴복시킨 칠십 머리에서 헐어 변소가 된 신당으로, '나의 열심을 보라'의 거

셈에서 금송아지를 두고 간 한정으로, 그러나 사 대 약속과 마음의 미달과 잘린 변경으로 — 그 잘린 지도가

곧바로 다음 장의 한 숨겨진 아이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열심 있

던 손도 가까운 송아지는 두고 갔고, 변경은 이미 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은 남 유다에서 아달랴가 왕손

을 멸하려 들 때, 한 아이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져 살아남는 데서 다윗 집의 불씨가 지켜지는 데로 갑니다.

열왕기하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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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0:1-8 — 편지로 칠십 명을 죽이게 한 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예후가 편지를 보내 귀인들을 굴복시키고(4절), 그들이 스스로 칠십 명을 죽여 머리를 보내매 두 무더기로

쌓게 한다(7~8절). 본문은 그 책략의 이치나 도덕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칼보다 먼저 온 글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였는지만 적는다. 이 일을 '잔혹'이나 '정당한 심판'으로 닫지 않고, 편지(sepher)의 위력과 성문

에 쌓인 머리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0:9-11 —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변론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예후가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도다"(10절) 하고 남은 자를 한 사람

도 남기지 않고 친다(11절). 본문은 그 변론이 진실한 신앙인지 자기 정당화인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

을 '말씀 성취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변론과 진멸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왕상 21장의 옛 예언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킨다.

Q3. 10:15-16 — 여호나답을 태우고 '나의 열심을 보라' 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예후가 여호나답의 마음을 묻고 손을 잡아 병거에 태우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16절) 한다.

본문은 그 열심이 진심인지 야심과 섞였는지를 풀어 설명하지 않고, 여호나답이 본 뒤의 말도 적지 않는

다. 이 일을 '거룩한 열심'이나 '정치적 위선'으로 닫지 않고, 자기를 보이려는 한마디와 qinah(열심)라는 본

문 형태로만 보존.

Q4. 10:18-28 — 거짓 대회로 바알을 멸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예후가 바알을 더 섬기겠다 속여 숭배자를 모으고(18~21절), 제사 뒤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신당을

변소로 삼는다(25~27절). 본문은 그 속임수의 도덕을 길게 풀이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니

라"(28절)고만 적는다. 이 일을 '거룩한 책략'이나 '비열한 학살'로 단정하지 않고, 거짓 대회·비워진 신당·변

소 된 처소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0:28-29 — '바알을 멸함' 바로 뒤의 '그러나 금송아지' 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니라"(28절) 한 바로 뒤에 "그러나…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29절)가 온다. 본문은 왜 큰 우상은 멸하고 가까운 송아지는 두었는지, 그

사이의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두 절의 잇댐을 '개혁의 한계'라는 도식으로 메우지 않고, 멸한 것

과 둔 것을 같은 무게로 잇대어 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사이의 틈은 비워 둔다.

Q6. 10:30-33 — 사 대 약속과 마음의 미달, 잘린 변경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여호와께서 정직한 일을 행한 예후에게 사 대 약속을 주시되(30절), 같은 본문이 "그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

하여… 지키지 아니하며"(31절)라 적고, "이 때에" 하사엘이 영토를 잘라 내기 시작한다(32절). 본문은 행

함에 대한 상과 마음의 미달, 그리고 잘린 변경의 까닭을 하나로 합쳐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상과 벌의

모순'으로 닫지 않고, 인정된 행함·미달한 마음·잘리기 시작한 영토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들

로 열린 미완으로 이월한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11장)으로 이

월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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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1장

2KI-011  ·  역사서  ·  히브리어

아하시야가 죽으매 그 모친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데(11:1), 여호세바가 죽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아기 요아스를 빼내어 유모와 함께 성전에 육 년을 숨기고(11:2-3) —

제칠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워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리고 왕자에게 면

류관과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으매 "왕이여 만세"(11:12) 하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

다"(11:14) 외친 아달랴는 끌려 나가 죽고, 바알의 신당과 제사장 맛단이 무너지며 요아스가 왕

위에 앉아 온 땅이 즐거워하는(11:18-20) — 다윗 집의 마지막 한 불씨가 침실에 숨겨졌다가 일

곱째 해에 면류관으로 다시 켜지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죽임의 왕궁(1절)→숨김의 침실과 성전(2-3절)→거사의 성전(4-11절)→단 위와 어귀(12-16절)→무너

진 신당과 왕좌(17-21절)로 옮겨 다님. 죽임에서 왕좌로.

무대의 방향: 검은 왕궁과 어둑한 숨은 방의 육 년이, 환한 즉위의 한 컷을 지나, 트인 평온의 왕좌로 열림.

소품: 한 아기와 유모(2절), 침실과 성전의 숨은 방(2-3절), 백부장들과 세운 언약과 맹세(4절), 다윗의 창과

방패(10절), 면류관과 율법책(12절), 기름과 나팔(12·14절), 무너진 제단과 우상(18절).

소품의 도드라짐: 한 아기와 유모(2절)라는 가장 약한 소품과 면류관·무너진 제단(12·18절)이라는 결정적

소품 — 빼낸 작은 불씨와 다시 켜진 면류관이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죽음·숨김(죽음·숙청·빼냄·침실·육 년), 가운데는 드러남·세움(언약·창·방패·면류관·기

름·만세), 끝은 무너짐·즐거움(옷 찢음·칼·신당·제단 부숨·즐거움·평온).

형식 소재: 성전(beit yahweh 3·4·10·13·19절)의 거듭됨과 언약(brit 4·17절)의 두 번, '둘러섬'(8·11절)이 보

호의 진형으로 거듭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숨 막힘 속의 작은 숨구멍 —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 손(1절)과, 그 한복판에서 한 아기를 빼낸 한 손(2절).

육 년의 침묵 — 성전 안에 숨겨진 아기와, 그동안 다스리는 아달랴(3절).

팽팽함과 터지는 함성 — 언약·무기·둘러선 호위(4-11절)의 긴장이 "왕이여 만세"(12절)와 나팔로 터짐.

트인 평온 — 무너진 신당(18절)과 왕좌(19절), 즐거워하는 온 땅과 평온한 성중(20절).

침묵의 빼냄('도둑하여 내어' 2절)·만세의 환호('왕이여 만세' 12절)·반역의 외침('반역이로다' 14절)의 세 어

조.

'온 땅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는… 칼로 죽였더라'(20절) — 즐거움과 평온 곁에 놓

인 한 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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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왕의 자손을 다 진멸하는 죽음으로 열려, 칠 세 된 한 아이가 왕이 되는 데로 닫힘 — 다 끊으려는 '모두'와

끊기지 않은 '한 아이'.

'모두 진멸'(1절)은 빈틈없어 보인 손, '칠 세'(21절)는 그 '모두' 안에 들지 않은 한 아이.

1절(죽음의 모두)과 21절(살아남은 하나) 사이에 2절(침묵의 빼냄)과 12절(만세의 함성)이 한 아이를 두고

갈림.

검은 왕궁의 죽임(1절)에서 환한 왕좌의 즉위(19-21절)로 — 한 '모두'가 침실의 숨김·면류관·무너진 제단을

거쳐 칠 세의 한 왕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아달랴(아들이 죽자 왕의 자손을 다 죽이고 육 년 다스리다 옷을 찢고 어귀에서 죽음), 여호세바(요

람의 딸·아하시야의 누이로 죽음 속에서 요아스를 빼내어 숨김), 요아스(빼내어진 아기·성전에 육 년 숨었

다 면류관을 받고 칠 세에 왕이 됨), 여호야다 제사장(언약을 맺고 무기를 내고 면류관을 씌우고 아달랴를

끌어내게 하고 여호와와의 언약을 세움), 백부장들과 호위병(가리 사람·달리는 자로 언약을 맺고 왕을 둘

러섬), 온 땅 백성(신당을 헐고 맛단을 죽이며 끝에 즐거워함), 맛단(제단 앞에서 죽은 바알 제사장), 무대

중심의 여호와(다윗 집의 한 등불을 보존하시는 손).

중심 사상: '끊긴 듯한 씨'(zera hammelukhah 1절)와 '보존된 한 불씨'(육 년 숨김 3절·면류관 12절), 그리고

두 번의 언약(백부장들과 4절·여호와와 17절). 본문은 보존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한 여인의 빼냄·한 제사

장의 거사·한 아기의 즉위로만 적음.

세 단락의 연쇄: 끊긴 씨와 숨겨진 아기(1-3)→일곱째 해의 거사(4-16)→두 번째 언약과 개혁(17-21).

둘러섬의 결: 왕을 좌우로 둘러선 호위(11절)는 죽이는 진형이 아니라 지키는 진형 — 본문이 '둘러섬'을 보

호의 결로 둠.

다윗의 무기(10절)·면류관(12절)과 무너진 바알 제단(18절): 세워지는 다윗의 결과 무너지는 바알의 결이

한 장에 놓임.

edut(증거·율법 12절)와 brit(언약 17절): 왕에게 준 율법과 셋 사이의 언약이 한 장의 두 결로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끊긴 씨와 빼낸 아기 — 왕의 자손을 다 죽임(1),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

실에 숨김(2).

컷 2 (3절): 육 년의 은닉 — 아기가 성전에 육 년을 숨고, 그동안 아달랴가 다스림(3).

컷 3 (4~11절): 일곱째 해의 언약과 무기 —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왕자를 보임(4), 호위를 셋으로 배치함

(5~7),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내고 왕을 둘러서게 함(8~11).

컷 4 (12~16절): 면류관과 만세, 아달랴의 처형 — 면류관과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으매 "왕이여 만

세"(12), 아달랴가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13~14), 어귀에서 죽임을 당함(15~16).

컷 5 (17~21절): 두 번째 언약과 무너진 신당 —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17), 신당을 헐고 맛단을

죽임(18), 왕좌에 앉히매 온 땅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함(19~20), 칠 세에 왕이 됨(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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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2·3의 경첩 위치: 끊김과 빼냄(컷 1)과 세움(컷 4·5) 사이에 육 년의 침묵(3절)과 일곱째 해의 거사(4절)

가 끼어듦 — 침묵의 육 년이 다음 절의 함성(12)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zera hammelukhah(לוּכיָּה 여호세바 — (ישְׂהוֹשֶׁבַע)왕의 씨·왕족(1절). 아달랴가 다 죽인 씨. / yehosheva — (זרֶַע הַ�שְׂ

(2절).

cheder hammittot(חֲדַר הִַ��וֹת) — 침실(2절). 아기를 숨긴 방. / beit yahweh(ֵ�ית ישְׂהויָּה) — 여호와의 성전(3절).

brit(רִית רִים)언약(4·17절). / karim — (�שְׂ צִים)가리 사람(4절) / ratzim — (�יָּ .호위병·달리는 자(4절) — (ריָּ

chanit(חֲניִת) — 창(10절). 다윗의 것. / magen(גֵן .면류관(12절) — (נזֵרֶ)방패(10절). / nezer — (מיָּ

edut(עֵדוּת) — 증거·율법(12절). 면류관과 함께 줌. / mashach(שַׁח ישְׂחִי)기름 붓다(12절) / yechi hammelech — (מיָּ

.왕이여 만세(12절) — (הֶַ�לֶךְ

qesher(קֶשֶׁר) — 반역·모반(14절). / mevoh hassusim(בוֹא הַסּוּסִים ן)말이 다니는 길 어귀(16절) / matan — (משְׂ (מַ�יָּ

— 맛단(18절) / shavat(קַט .평온하다(20절) — (שׁ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세 단락의 연쇄(1-3 끊긴 씨와 숨김 / 4-16 거사와 처형 / 17-21 언약과 개혁)가 한 줄로 이어짐 — 죽음에서

즉위로, 숨김에서 드러남으로 — 형태 관찰.

성전(beit yahweh)의 네 결: 숨김(3절)→언약(4절)→즉위(12절)→찬탈자의 끝(13절)으로 같은 공간이 거듭

무대가 됨.

두 번의 언약: 백부장들과의 언약(4절)이 거사를 받치고,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17절)이 개혁을

받침 — 사람의 맹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구분.

'둘러섬'의 두 번: 왕을 좌우로 둘러선 호위(8·11절)가 죽이는 진형이 아니라 지키는 진형으로 거듭됨.

육 년(3절)과 일곱째 해(4절)의 대비: 비워진 침묵의 육 년과 자세히 적힌 거사의 일곱째 해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위 찬탈과 왕족 숙청 — 새 통치자가 전 왕조의 후손을 모두 죽여 도전을 끊던 정황. 1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인 배경.

성전 부속 거처 — 성전에 제사장 가족이 머무는 방·침실 같은 안쪽 공간이 있던 정황. 2-3절 아기를 숨긴

배경.

용병 호위대 — 가리 사람과 달리는 자로 불린 왕궁·성전 경호 부대 정황. 4절 백부장들과의 언약 배경.

즉위 의례 — 면류관을 씌우고 증거를 주고 기름을 부으며 '만세'를 외치고 나팔을 부는 대관 의례. 12절 요

아스 즉위의 배경.

다윗의 무기 보관 — 옛 왕의 창과 방패가 성전에 두어졌다 새 왕을 지키려 들린 정황. 10절의 배경.

신당 파괴와 제사장 처형 — 종교 개혁에서 이방 신당을 헐고 제단·우상을 부수며 제사장을 죽이던 정황.

18절 바알 신당과 맛단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11장 ↔ 대하 22:10-23:21 (같은 사건의 병행 — 여호야다의 언약과 레위인 배치가 더 자세함)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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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하 11:1 ↔ 왕하 8:18·26-27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모친임 — 아합 집의 결이 다윗 집에 들

어온 배경)

왕하 11:1 ↔ 왕하 10:1-14 (예후가 아합 집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죽임 — 왕족 숙청에 앞선 직전 권의

피)

왕하 11장 ↔ 삼하 7:12-16 (다윗의 씨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언약 — 한 불씨로 보존

되는 약속)

왕하 11장 ↔ 왕상 11:36 (다윗에게 한 등불을 두어 예루살렘에 두리라 — 꺼지지 않는 등불의 옛 선언)

왕하 11장 ↔ 왕하 8:19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심 — 불씨 보존의

직접 닻)

왕하 11:12 ↔ 신 17:18-20 (왕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 읽을 것 — 왕에게 준 증거(edut)의 율법 배경)

왕하 11:12 ↔ 왕상 1:39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 — 즉위 외침이 닿는 옛 대관)

왕하 11장 ↔ 마 1:8 (요람·웃시야로 이어지는 다윗 계보 — 보존된 불씨가 닿는 먼 계보의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검은 왕궁의 안쪽. 자막 —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한다. 칼이 한 방을 휩쓴다. 그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손을 뻗는다 —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

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낸다. 그가 아기와 그 유모를 침

실에 둔다. 자막 —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화면이 어둑한 성전 안쪽으로 옮겨 간

다. 아기가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다. 자막 — 그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

라. 육 년이 침묵으로 흐른다. 일곱째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온다. 그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한 뒤 왕자를 보인다. 그

가 명한다 —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셋으로 나눠 성전과 문과 기초를 지키라. 그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성

전에서 내어 호위병들에게 들린다.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단과 성전

곁에 서서 왕을 둘러선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준다. 그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 백성이 손뼉 치며 외친다 — 왕이여 만세. 화면이 단 위로 옮겨 간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

의 소리를 듣고 백성에게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온다. 그가 보니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가 왕 곁에 섰고, 온 땅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분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친다 — 반역이

로다 반역이로다.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한다 — 그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라, 따르는 자

는 칼로 죽이라. 그들이 그에게 길을 열어 주매, 그가 말이 다니는 길로 왕궁에 이르니,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화면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운다. 온 땅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것을 헐고, 그 제단들과 형

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그 제단들 앞에서 죽인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직무자를 세운

다. 그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땅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성전에서 데리고 내려와 호위병의 문

을 통과해 왕궁에 이르러, 그를 왕좌에 앉힌다. 자막 — 온 땅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자막 —

아달랴는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마지막 자막이 뜬다 —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화면이 환한 왕좌 앞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침실에 숨겨진 한 불씨 — 육 년의 침묵 뒤 일곱째 해에 면류관으로 다시 켜지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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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아하시야가 죽으매 그 모친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데(11:1), 여호세바가 죽임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아기 요아스를 빼내어 성전에 육 년을 숨기고(11:2-3) — 제칠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

부장들과 언약을 세워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리고 왕자에게 면류관과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으매 '왕이

여 만세'(11:12) 하고, '반역이로다'(11:14) 외친 아달랴는 끌려 나가 죽고, 바알의 신당과 제사장 맛단이 무

너지며 요아스가 왕좌에 앉아 온 땅이 즐거워하는, 끊긴 듯한 다윗의 씨가 한 아기로 보존되어 다시 일어

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zera_hammelukhah·yehosheva·cheder_hammittot·beit_yahweh·brit·karim·ratzim·chanit·magen·nezer·edut·mashach·yechi_hammelech·qesher·mevoh_hassusim·matan·shavat

등 17+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성전의 네 결 + 두 번의 언약 + 둘러섬의 보호 진형 + ANE 왕족 숙청·대관 의

례·신당 파괴)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1:2의 여호세바의 빼냄을 '여인의 영웅적 믿음'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죽음 속에서 한 아기를 빼낸 동

작과 그 침묵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내면은 비워 둠.

11:3의 육 년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 시간'으로 단정하지 않고, 한 절로 덮인 비워진 침묵의 시간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그 안에 적히지 않은 일을 보존.

11:12의 면류관·율법·기름·만세를 '메시아적 즉위의 예표'로 닫지 않고, nezer·edut·mashach·yechi

hammelech라는 대관 의례의 본문 형태로만 둠.

11:14의 '반역이로다'를 누가 진짜 반역자인지 판가름하는 신학적 단정으로 메우지 않고, 찬탈로 다스리던

자가 거사를 '반역(qesher)'이라 부른 어긋난 한마디로만 보존.

11:18의 바알 신당 파괴와 맛단의 죽음을 '정당한 심판'으로 닫지 않고, 신당을 헐고 제단을 부수고 제사장

을 죽인 백성의 동작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둠. 그 정당성 평가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1장은 아하시야가 죽으매 그 모친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하나(11:1)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

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어 죽음을 피하게 하고(11:2), 그 아기가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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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는데(11:3) — 제칠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세우고

(11:4)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내어 들리고 왕을 좌우로 둘러서게 한 뒤(11:8-11) 왕자에게 면류관과 율법책을 주

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백성이 손뼉 치며 "왕이여 만세"(11:12) 하고,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11:14) 외치나 여호야다가 그를 끌어내어 말이 다니는 길 어귀에서 죽

이게 하며(11:15-16) —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11:17) 온 땅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헐고 제

단과 우상을 부수며 제사장 맛단을 죽이고(11:18) 왕을 왕좌에 앉히매 온 땅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니,

요아스가 칠 세에 왕이 되는(11:20-21), 끊긴 듯한 다윗의 씨가 한 아기로 보존되어 면류관으로 다시 켜지는

장이다.

한 문단: 검은 왕궁의 안쪽. 한 모친이 일어나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데, 그 한복판에서 한 누이가 손을 뻗어

한 아기를 빼낸다. 그가 아기와 유모를 침실에 두고, 아기는 성전에 육 년을 숨는다. 그동안 아달랴가 다스린

다. 일곱째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내어 들리고,

호위가 왕을 둘러선다. 그가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는다. 백성이 손뼉 치며 만세

를 외친다.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 옷을 찢고 반역을 외치나, 어귀로 끌려가 죽는다. 여호야다가 여

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온 땅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헐고 그 제사장을 죽인다. 왕이 왕좌에

앉고, 온 땅이 즐거워하며 성중이 평온하다. 한 아이가 칠 세에 왕이 된다. 한 장이 환한 왕좌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죽임의 왕궁→숨김의 침실과 성전→거사의 성전→단 위와 어귀→무너진 신당과 왕좌로 옮겨 다니는 무대. 한

아기와 유모·다윗의 창과 방패·면류관과 율법책·기름과 나팔·무너진 제단 — 죽음과 숨김에서 드러남과 세움으

로, 다시 무너짐과 즐거움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숨 막힘 속의 작은 숨구멍. 육 년의 침묵. 팽팽함과 터지는 함성. 트인 평온. 침묵의 빼냄·만세의 환호·반역의 외

침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1절)로 열려 '칠 세에 왕이 됨'(21절)으로 닫힘. 다 끊으려는 '모두'와 끊기지 않은 '한 아

이' 사이에 빼냄(2절)과 면류관(12절)이 한 아이를 두고 갈림.

4 등장인

물·사상

왕족을 다 죽인 아달랴. 죽음 속에서 아기를 빼낸 여호세바. 육 년 숨었다 칠 세에 왕이 된 요아스. 거사를 이끈

여호야다. 왕을 둘러싼 백부장들. 신당을 헌 온 땅 백성. 제단 앞에서 죽은 맛단. 다윗 집의 등불을 보존하시는 여

호와. 중심은 '끊긴 씨'(1절)와 '보존된 불씨'(12절)와 두 번의 언약(4·17절).

5 장면 컷 끊긴 씨와 빼낸 아기(1-2)/육 년의 은닉(3)/일곱째 해의 언약과 무기(4-11)/면류관과 만세, 아달랴의 처형(12-16)/

두 번째 언약과 무너진 신당(17-21) 다섯 컷. 컷 2·3은 끊김과 세움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성전(beit yahweh)의 네 결 거듭됨(3·4·12·13절). 두 번의 언약의 다른 결(4·17절). 3절의 비워진 육 년. 14절 '반

역'의 어긋난 한마디.

7 동영상 왕궁의 죽임과 빼낸 아기 → 성전의 육 년 → 일곱째 해의 언약과 무기 → 면류관과 만세, 아달랴의 처형 → 무너

진 신당과 칠 세의 왕좌.

8 초벌 제

목·부제

"침실에 숨겨진 한 불씨 — 육 년의 침묵 뒤 일곱째 해에 면류관으로 다시 켜지다"

9 기도·내

면

다 끊긴 듯 보이는 곳에 한 불씨가 숨겨져 있음을 잊은 지점은 없는지, 면류관이 씌워질 때 정작 '반역이로다' 외

친 어긋난 한마디 앞에 머문다.

140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다 끊으려던 '모두'와 끊기지 않은 '한 아이': 11장은 가장 빈틈없어 보이는 손으로 열린다 — 아달랴

가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11:1)한다. '모두'라는 말이 한 집안을 통째로 끊으려는 손을 가린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그 '모두' 안에 들지 않은 한 아이가 빠져나간다 — 여호세바가 죽임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요아

스를 빼낸다(11:2). 그리고 장의 끝은 그 한 아이가 칠 세에 왕이 되는 데로 닫힌다(11:21). 본문은 '모두'와 '하

나'를 같은 장의 두 끝에 둔다. 다 끊으려던 손이 한 명을 놓쳤고, 그 한 명으로 다윗 집이 다시 이어진다. 본문

은 그 보존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 죽인 손과 살아남은 한 아이를 나란히 둘 뿐이다.

2. 결 2 — 숨겨진 육 년과 드러난 일곱째 해: 본문의 시간은 두 결로 갈린다. 한 결은 비워진 침묵이다 — 아기

가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11:3), 본문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줄도 적지 않는다. 또 한 결

은 자세히 적힌 거사다 — 일곱째 해의 언약·무기·면류관·기름·만세가 절절이 새겨진다(11:4-12). 같은 한 불

씨가 육 년은 아무도 모르게 덮였다가, 일곱째 해에 면류관과 함께 드러난다. 본문은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

님이 지키신 시간'으로 풀어 닫지 않고, 다만 한 절로 덮어 둔다 — 적히지 않은 육 년과 절절이 적힌 한 절이

한 장에 마주 선다.

3. 결 3 — 세워지는 다윗과 무너지는 바알: 11장은 두 결을 한 장에 겹친다. 한 결은 세움이다 — 다윗의 창과

방패가 성전에서 나와 새 왕을 지키고(11:10), 그 왕자에게 면류관과 율법과 기름이 주어진다(11:12). 또 한 결

은 무너짐이다 — 온 땅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헐고 제단과 우상을 부수며, 그 제사장 맛단을 제단 앞에서 죽

인다(11:18). 다윗 집이 다시 세워지는 같은 장에서 바알의 제단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두 언약이

받친다 — 백부장들과의 언약(11:4)이 거사를 받치고,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11:17)이 개혁을 받친

다. 본문은 세움과 무너짐을 같은 무게로 한 장에 두되, 그 정당성을 길게 평가하지 않고 일어난 일들을 적을

뿐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대하 22:10-23:21 — 같은 사건의 병행 — 여호야다의 언약과 레위인 배치가 더 자세히 적힘.

왕하 8:18·26-27 —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모친임 — 아합 집의 결이 다윗 집에 들어온 배경.

왕하 10:1-14 — 예후가 아합 집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죽임 — 왕족 숙청에 앞선 직전 권의 피.

삼하 7:12-16 — 다윗의 씨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언약 — 한 불씨로 보존되는 약속.

왕상 11:36 — 다윗에게 한 등불을 두어 예루살렘에 두리라 — 꺼지지 않는 등불의 옛 선언.

왕하 8:19 —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심 — 불씨 보존의 직접 닻.

신 17:18-20 — 왕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 읽을 것 — 왕에게 준 증거(edut)의 율법 배경.

왕상 1:39 —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 — 즉위 외침이 닿는 옛 대관.

마 1:8 — 요람·웃시야로 이어지는 다윗 계보 — 보존된 불씨가 닿는 먼 계보의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2의 '도둑하여 내어'에서 시작한다 — 죽음 속에서 한 아기를 빼낸 한 누이의 침묵 곁에 선다.

멈춤 1: 11:3에서 멈춘다 — 성전의 육 년. 아무 일도 적히지 않은 채 한 불씨가 숨겨져 있던 그 비워진 시간

을 쥔다.

멈춤 2: 11:12에서 멈춘다 — '면류관을 씌우며… 왕이여 만세.' 숨겨졌던 한 아기가 드러나 면류관을 받는

그 함성을 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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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1:21에서 멈춘다 — '칠 세에 왕이 되니라.' 다 끊으려던 손이 놓친 한 아이가 어린 왕으로 다음 장의 문

앞에 선 것을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끊긴 씨와 빼낸 아기(1-2)·육 년의 은닉(3)·일곱째 해의 언약과 무기(4-11)·면류관과 처형(12-16)·두 번

째 언약과 무너진 신당(17-21)의 다섯 컷 완결

[x] 성전(beit yahweh)의 네 결 거듭됨(3·4·12·13)과 두 번의 언약(4·17)·둘러섬의 보호 진형(8·11) 구조

[x] '왕의 씨'(11:1)와 면류관(11:12)·다윗의 무기(11:10)·증거(11:12)·무너진 제단(11:18)의 소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정박과 멀리 25:27-30 불씨와의 호

응

[x] 삼하 7장·왕상 11:36·왕하 8:19 등불 약속과 왕하 12장 요아스의 통치(12:2)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

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11장은 그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한복판이다. 직전 10장에서 예후가

북왕국에서 아합 집 칠십 명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칼로 쓸어 냈다면(10장), 11장은 그 피가 남왕국으로 번

진 국면이다 — 아합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모친인 아달랴(왕하 8:18·26)가, 아들이 죽자 다윗의 씨까지 끊으려

일어난다(11:1). 권의 spine이 말한 '다윗 집의 불씨'가, 11장에서 가장 위태롭게 시험된다 — 그 불씨가 한 아기

한 명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본문은 그 한 명을 끝내 끊기지 않게 둔다. 여호세바가 빼내고(11:2), 성전이 육 년

을 숨기고(11:3), 여호야다가 일곱째 해에 면류관을 씌운다(11:12).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

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심')가, 11장에서는

멸망의 긴 내리막 한복판에서 다윗 집이 한 사람으로 끊어질 뻔한 지점을 보존하시는 결로 비친다. 왕상

11:36과 왕하 8:19의 '다윗에게 한 등불을 두리라'는 옛 선언이, 여기서 가장 가는 한 줄기로 줄었다가 다시 켜

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1장의 보존된 한 불씨는 끝이 아니라 다리다 — 멀리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

이 같은 결의 불씨를 권의 끝에서 다시 한 번 켜고, 그 사이를 다윗 집의 보존이 줄곧 잇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 끊으려던 왕의 씨(11:1)에서 빼내어 숨긴 한 아기(11:2)로, 비워진 육 년의 침묵(11:3)에서 일곱째 해의 면류

관과 "왕이여 만세"(11:12)로, 옷을 찢은 찬탈자의 끝(11:16)에서 여호와와의 언약과 무너진 신당(11:17-18)으

로 / 한 장의 보존된 왕좌에서 다음 장의 한 통치로(12:2) — 다윗 집의 등불이 한 사람으로 줄었다가 다시 켜

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끊긴 듯한 다윗의 씨가 한 아기로 보존되어 면류관으로 다시 켜지는 운동이다. 끊

긴 씨와 빼낸 아기(1-2절)가 육 년의 은닉으로(3절), 일곱째 해의 언약과 무기로(4-11절), 면류관과 처형으로

(12-16절), 두 번째 언약과 무너진 신당으로(17-21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9~16장의 숙청과 부침을 지나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4~25장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에 닿는데, 11장은 그 둘째 국면의 한 매듭이다 — 멸망의 내리막에서 다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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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등불이 가장 가늘어진 지점이자 다시 굵어진 지점. 그런데 11장의 벡터는 보존되는 동시에 다음 장을 향

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21절의 칠 세 즉위 바로 다음에 12장의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

안"(12:2) 정직히 행한 통치가 와, 11장에서 켜진 불씨가 12장의 통치로 이어진다. 한 장이 보존된 왕좌로 멈추

고, 한 통치가 다음 장을 연다. 보존과 통치가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제사장의 거사다 — 언약, 다윗의 무기, 면류관, 아달랴의 처형, 그리고 바알 개혁. 그러나 수면 아래

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끊긴 듯한 곳에서도 다윗 집의 한 등불을 보존하시는 손이다. 아달랴가 왕

의 씨를 다 끊으려 할 때(11:1), 한 누이가 한 아기를 빼내고(11:2), 성전이 육 년을 숨기고(11:3), 한 제사장이

일곱째 해에 면류관을 씌운다(11:12). 본문은 이 보존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 — 다만 한

여인의 손과 한 공간의 은닉과 한 거사로만 적는다. 그런데 그 일들이 모여, 한 사람으로 줄어든 약속(삼하 7

장·왕상 11:36)이 끊어지지 않는다. 둘째,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신실이다 — 여호세바의 빼

냄도, 여호야다의 언약도, 백성의 즐거움도 다 사람의 동작이지만, 그 동작들이 다윗 언약의 한 등불을 다시

켠다. 셋째, 그 보존이 끝이 아니라 가장 가는 한 줄기라는 정직이다. 본문은 한 영광스러운 즉위로 장을 닫지

않는다 — 21절은 그 왕이 아직 칠 세라고 적고, 그 어린 왕 곁에 한 제사장이 서 있어야 한다고(12:2) 다음 장

으로 넘긴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듣지 아니하고'가 그 오래 참으

심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11장은 그 인내가 한 등불을 끝까지 끊지 않으시는 결로 미리 한 번 비친다 — 다

끊으려던 손이 놓친 한 아이를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다 끊긴 듯 보이는 곳에서 한 불씨가 숨겨져 있음은 잊은 지점은 없는가 — '모두 진멸'이라는 말 앞에서

살아남은 한 아이를 셈하지 못한 결은. 그리고 면류관이 씌워질 때 정작 '반역이로다' 외친 그 어긋난 한마디처

럼, 내가 부르는 이름과 실제 일이 어긋난 곳은 없는가 — 가장 가는 한 줄기로 줄어든 약속 앞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굳센 믿음을 가지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죽음 속에서 한

아기를 빼낸 한 누이를 보여 주고(11:2), 아무 일도 적히지 않은 육 년의 침묵을 보여 주고(11:3), 일곱째 해에

면류관을 받은 한 아이를 보여 주고(11:12), 그 끝에 칠 세의 어린 왕(11:21)을 새겨 둔다. 끊긴 씨와 보존된 불

씨가 한 장에 겹친 이 정직 — 가장 빈틈없어 보이는 손도 한 명을 놓쳤다는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다 끊긴 듯한 곳에서 보존된 한 불씨를 셈하지 못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부르는 이름

과 실제 일이 어긋난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한 사람으로 줄어든 약속까지 끝내 끊지 않으신 그 신

실 앞에 자기 위태로움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끊긴 씨로 열려 보존된 왕좌로 멈추는데 — 그 왕좌 곁에 한

제사장이 서서 다음 장(12:2)을 향해 어린 왕을 지킨다. 그 줄어든 한 줄기와 다시 켜진 면류관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11장이 보존된 한 불씨와 칠 세의 어린 왕(11:21)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요

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12:2 이하) 데로 이어지며, 11장에서 켜진 다윗 집의 불씨가 12장의 한 통치로 자라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zer — 면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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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검은 왕궁의 안쪽. 자막 — 아달랴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합니다.

칼이 한 방을 휩쓸 때, 한 여인이 손을 뻗습니다 —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가 아기와 유모를 침실에 둡니다. 자막 — 아

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화면이 어둑한 성전 안쪽으로 옮겨 갑니다. 아기가 여호세바와 함

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고, 그동안 아달랴가 다스립니다. 침묵의 육 년이 흐릅니다. 일곱째 해. 제사장 여호

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성전에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한 뒤 왕자를 보입니다. 그가 호위를 셋으로 나눠

배치하고,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내어 들립니다. 호위병들이 왕을 좌우로 둘러섭니다. 여호야다가 왕자에게 면

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백성이 손뼉 치며 외칩니다 — 왕이여 만세. 화면이 단 위로

옮겨 갑니다.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와,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서고 백성이 나팔을 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호야다가 명합니다 — 그를 대열 밖으로 끌

어내라. 그가 말이 다니는 길 어귀로 끌려가 죽습니다. 화면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

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온 땅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헐고 제단과 우상을 부수며, 바알의 제사

장 맛단을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을 성전에서 데리고 내려와 왕좌에 앉힙니다. 자막 — 온 땅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자막 — 아달랴는 칼로 죽임을 당했더라. 자막 — 요아스가 칠 세에 왕

이 됩니다. 화면이 환한 왕좌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왕의 자손이 다 죽는 검은 왕궁에서 한 아기가 빼내어져 침실과 성전에 육 년을 숨고, 일곱째

해에 백부장들의 언약과 다윗의 무기와 둘러선 호위를 지나, 면류관과 기름과 "왕이여 만세"로 드러나며 —

옷을 찢고 외친 아달랴는 어귀로 끌려가 죽고, 무너진 신당과 맛단을 지나, 칠 세의 한 왕이 왕좌에 앉아 온 땅

이 즐거워하는 환한 왕좌 앞에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침실에 숨겨진 한 불씨 — 육 년의 침묵 뒤 일곱째 해에 면류관으로 다시 켜지다"

P02 이진우: "두 번의 언약 — 백부장들과의 맹세에서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로"

P04 최현국: "검은 왕궁의 죽임에서 환한 왕좌의 즉위로 — 한 아이가 끊김에서 면류관으로"

P05 김미영: "다윗의 창과 방패가 새 왕을 지키고,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다"

P07 오지혜: "다 죽인 손이 놓친 하나 — 모두의 진멸과 칠 세의 한 왕"

P11 나경아: "nezer · qesher — 면류관이 씌워질 때 찬탈자가 외친 반역"

부제 제안: "아하시야가 죽으매 그 모친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데(11:1), 여호세바가 죽임당하는 왕

자들 가운데서 아기 요아스를 빼내어 성전에 육 년을 숨기고(11:2-3) — 제칠년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

약을 세워 다윗의 창과 방패를 들리고 왕자에게 면류관과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으매 '왕이여 만세'(11:12)

하고, '반역이로다'(11:14) 외친 아달랴는 끌려 나가 죽고, 바알의 신당과 맛단이 무너지며 요아스가 왕좌에 앉

는, 끊긴 듯한 다윗의 씨가 한 아기로 보존되어 다시 일어나는 장"

144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죽음 속에서 한 아기를 빼낸 한 누이 곁으로, 육 년을 성전에 숨어 자란 한 아이 곁으로, 그리

고 면류관이 씌워질 때 '반역이로다' 외친 한 사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

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왕의 자손이 다 죽는 한복판에서 한 아기를 빼낸 한 손과, 그 아기가 육 년을

성전에 숨어 있던 비워진 침묵을 보았습니다 — 그리고 일곱째 해에 그 아기가 면류관을 받고 드러난 것도요.

또 다 끊으려던 '모두' 안에 끝내 들지 않은 한 아이가 칠 세에 왕좌에 앉은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다 끊긴 듯

보이는 곳에서 한 불씨가 숨겨져 있음은 잊은 지점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면류관이 씌워질 때 정작

'반역이로다' 외친 그 어긋난 한마디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1장은 끊긴 씨에서 보존된 불씨로, 죽임의 왕궁에서 환한 왕좌로 움직여요. 1-3절이

끊긴 씨와 숨겨진 아기, 4-16절이 일곱째 해의 거사와 처형, 17-21절이 두 번째 언약과 개혁이에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8장이 엘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

과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이

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고요. 11장은 그 둘째 국면인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한복판이에요. 북에서 예후가 아합 집

을 쓸어 낸(10장) 그 피가 남으로 번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 다윗의 씨까지 끊으려 한 바로 그 국면이

에요. 그런데 11장은 그 끊김 한가운데서 한 불씨가 보존되는 결을 둬요 — 멀리 25:27-30의 불씨를 미리 한 번

비추는 장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1:1의 zera hammelukhah(왕의 씨)와 11:12의 nezer(면류관)이 한 장의 두 끝에

서 호응해요. 다 끊으려던 씨가, 한 아기의 머리에 면류관으로 다시 켜져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11:3의

'육 년'과 일곱째 해예요 — 숨겨진 시간과 드러난 시간. 또 하나, brit(언약 4·17절)이 두 번 와요 — 백부장들과

의 언약은 거사를 받치고, 여호와와의 언약은 개혁을 받쳐요. 같은 언약이 한 번은 사람들 사이로, 한 번은 하

나님이 끼인 셋 사이로 와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제사장의 거사예요 — 언약, 무기, 면류관, 처형, 개혁. 그런데 그 아

래에서 움직이는 건, 끊긴 듯한 곳에서도 다윗 집의 한 등불을 보존하시는 손 같아요.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끊으려 할 때(11:1), 한 여인이 한 아기를 빼내고(11:2), 그 아기가 육 년을 숨었다가(11:3) 면류관을 받아요

(11:12).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인데, 그 내리막 한복판에서 본문

은 다윗 집이 한 사람에게서 끊어질 뻔한 지점을 둬요. 왕상 11:36과 왕하 8:19의 '다윗에게 한 등불을 두리

라'는 약속이, 11장에서 가장 위태롭게 시험돼요 — 그 등불이 한 아기 한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한 명을 끝내 끊기지 않게 둬요. 보이지 않는 보존이 한 여인의 손과 한 제사장의 거사를 거쳐 수면 아래에

서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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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1절)과 "요아스가 칠 세에 왕이 되니라"(21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다 끊으려는 손이고, 한쪽은 끊기지 않은 한 아이예요. 같은 장, 같은 성전을 두고 한 번은

죽음을 피하는 숨김이 일어나고 한 번은 면류관을 씌우는 즉위가 일어나요. 더 큰 긴장은, 다윗 집의 약속(삼

하 7장·왕상 11:36)이 한 아기 한 명으로 줄어든 그 위태로움이에요 — 그 한 명이 죽었다면 약속이 끊겼을 곳

이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보존된 이 왕 요아스가 어떤 통치를 할지는 다음 장

(12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검은 왕궁에서 환한 왕좌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끊긴 씨와 빼낸 아

기(1-2절)가 육 년의 은닉으로(3절), 일곱째 해의 언약과 무기로(4-11절), 면류관과 처형으로(12-16절), 두 번째

언약과 무너진 신당으로(17-21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11장이 끝나며 한 환한 왕좌 앞에 서요 — 칠 세의 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환한 왕좌가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12장 첫머리에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12:2) 성전을 수리하니, 11

장에서 보존되고 세워진 한 왕의 통치가 12장에서 이어져요. 11장이 한 불씨를 켠 그 환한 왕좌를, 12장이 한

통치로 이어 받아요. 한 장이 보존된 왕좌로 닫히고, 한 통치가 다음 장을 열어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21절이 다음 장을 미는 손 같아요. '요아스

가 칠 세에 왕이 되니라'라는 그 어린 왕의 즉위요. 다 죽인 손도, 다스리던 찬탈도, 무너진 신당도, 이 한 아이

앞에서 다 지나갔어요. 저는 다윗 집이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일어나는 같은 장이, 마지막엔 '칠 세'라는

한 어린 나이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보존된 불씨가 아직 어린 한 아이라는 그 위태로움이요.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왕 곁에 한 제사장이 서 있어요(12:2). 끊길 뻔한 약속이 어떻게 자라 갈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끊긴 씨에서 빼낸 아기로, 육 년의 침묵에서 일곱째 해의 면류관으로, 두 번의 언약

과 무너진 신당을 지나 칠 세의 한 왕이 왕좌에 앉는 — 그 보존된 왕좌가 곧바로 다음 장의 한 통치로 이어지

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집이 한 아기 한 명으로 줄어든 그 위태로움에서, 한

불씨가 면류관으로 다시 켜진 채 다음 장의 문 앞에 섭니다. 다음 장은 그 어린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곁에

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로 갑니다.

열왕기하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1:1-2 — 왕족이 다 죽는 한복판에서 빼내어진 한 아기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데(1절), 여호세바가 죽임당하는 왕자들 가운데서 요아스를 빼내어 침실

에 숨긴다(2절). 본문은 그 빼냄의 내면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여호세바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떻게

들키지 않았는지를 적지 않는다. 이 일을 '여인의 영웅적 믿음'으로 닫지 않고, 죽음 속에서 한 아기를 빼낸

동작과 그 침묵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1:3 — 비워진 육 년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아기가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고, 그동안 아달랴가 다스린다(3절). 본문은 그 육 년 동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도 적지 않는다. 거사의 일곱째 해는 자세히 적으면서, 그 앞의 육 년은 한 절로 덮는

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 시간'으로 단정하지 않고, 아무 일도 적히지 않은 비워진 침묵의 시간

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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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1:10-12 — 다윗의 무기와 면류관·율법·기름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다윗의 창과 방패가 성전에서 나와 새 왕을 지키고(10절), 왕자에게 면류관(nezer)과 율법(edut)을 주고 기

름을 부으매 '왕이여 만세'(12절) 한다. 본문은 그 의례의 뜻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메시아적 즉

위의 예표'로 닫지 않고, 옛 왕의 무기와 nezer·edut·mashach·yechi hammelech라는 대관 의례의 본문 형태

로만 보존 — 옛 왕의 무기로 새 왕을 지킨 그 결만 둔다.

Q4. 11:13-16 — '반역이로다' 외친 아달랴의 처형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아달랴가 들어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14절) 외치나, 여호야다가 그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

어 말이 다니는 길 어귀에서 죽이게 한다(15-16절). 본문은 누가 진짜 반역자인지를 직접 판가름하지 않는

다 — 정작 왕족을 다 죽이고 왕좌를 빼앗은 자가 거사를 '반역(qesher)'이라 부른 어긋난 한마디만 적는다.

이 일을 '정당한 보응의 완결'로 단정하지 않고, 옷 찢음과 어긋난 외침과 어귀의 칼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1:17 — 두 번의 언약(백부장들과·여호와와)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4절은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하고, 17절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세

운다. 본문은 두 언약을 같은 지점에 겹쳐 두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맹세는 거사의 시작에, 하나님과의 언

약은 개혁의 시작에 따로 둔다. 이 두 언약의 관계를 신학적 설명으로 메우지 않고, 거사를 받친 맹세와 개

혁을 받친 언약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11:18-20 — 무너진 신당과 즐거움 곁의 한 칼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온 땅 백성이 바알 신당을 헐고 제단·우상을 부수며 맛단을 죽이고(18절), 왕좌에 앉히매 온 땅이 즐거워하

고 성중이 평온하되, 아달랴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적는다(20절). 본문은 그 개혁과 처형의 정당성을 길

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 일을 '심판의 완결'이나 '의로운 개혁'으로 닫지 않고, 무너진 제단·죽은 맛단·즐거

움 곁에 놓인 한 칼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장의 통치(12장) 앞에 선 한 어린 왕의 즉위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12장)으로 이

월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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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2장

2KI-012  ·  역사서  ·  히브리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 정직히 행하되 산당은 그대로 두고(12:3), 성전 수리를 위

한 헌금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나 오래도록 고치지 않매 — 구멍 뚫은 한 궤를 제단 곁에 두어 은

을 모으고, 그 은을 정직한 일꾼들에게 그릇 만듦 없이 넘겨 성전을 고치되, 하사엘이 올라오매

성전과 왕궁의 성물·금을 다 보내 그를 돌려보내고, 끝내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는 — 성전을 다

시 세우려는 한 시도와 그 시도가 닿지 못한 산당·성물·모반의 한계가 한 장에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단정한 즉위의 실내(1~3절)→성전 안의 수리 행정(4~16절)→성전 밖 하사엘에게 나간 보물의 길

(17~18절)→길 가의 밀로 궁과 다윗 성의 무덤(19~21절)으로 옮겨 다님. 성전 안의 채움에서 성 밖의 비움

으로.

무대의 방향: 단정한 즉위가 정직한 작업장으로 한 번 밝아졌다가, 성 밖으로 나간 보물과 모반의 죽음으

로 가라앉음.

소품: 세 종류의 은(4절), 구멍 뚫은 궤(9절), 봉인된 은(10절), 일꾼의 연장(11~12절), 만들지 않은 그릇(13

절), 다 보낸 성물과 금(18절).

소품의 도드라짐: 성전 안으로 들어와 틈을 메운 은(12절)과 성전 밖으로 다 나간 성물(18절) — 채움의 은

과 비움의 성물이 같은 장에 놓임.

소재의 결: 처음은 세움(정직·수리·궤·넣음·달아 봉함·고침), 가운데는 절제(만들지 않음·회계 안 함·성실),

끝은 새어 나감(하사엘·조공·모반·죽음).

형식 소재: 은(kesef 4·9·10·11·13·18절)의 들어옴과 나감, 고침(chazaq/bedeq 5·6·8·12절)의 거듭됨, '정직히

(yashar 2절)'와 '헐지 않은 산당(bamah 3절)'의 나란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단정한 즉위의 차분함 — 어린 왕의 정직(2절)과 성전을 고치려 은을 거두는 행정(4~5절).

미뤄진 수리의 답답함 — 명령은 내려졌으나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아(6절) 왕이 다시 부름(7절).

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의 풀림 — 함과 봉인과 일꾼과 성실(9·10·12·15절)로 일이 비로소 흐름.

나간 보물과 모반의 무거움 — 채운 성전의 보물이 하사엘에게로 다 나가고(18절), 정직히 행한 왕이 신복

들에게 죽음(20절).

차분함('정직히' 2절)·답답함('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7절)·시림('다 가져다가 보냈더니' 18절)의 세 어조.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15절) —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일터 한 컷이 보물 유출 바로 앞

에 놓여 더 묵직함.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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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예후의 제칠 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다스리니라."

21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쳐죽인지라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

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위와 사십 년의 치세로 열려, 신복들의 손에 죽고 장사되어 아들에게 넘겨지는 데로 닫힘 — 안정의 길

이와 안에서 무너진 끝.

'사십 년간 다스리니라'(1절)는 안정·길이의 결, '쳐죽인지라'(21절)는 모반의 결 — 본문은 그 까닭을 한 절

로 빠르게 지나감.

1절(즉위)과 21절(시해) 사이에 2절(정직히 행함)과 18절(성물을 다 보냄)이 한 사람을 두고 갈림.

단정한 왕좌(1~3절)에서 길 가의 밀로 궁(20~21절)으로 — 한 즉위가 정직·수리·절제·조공을 거쳐 모반의

죽음으로 가라앉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요아스(일곱 살에 즉위·정직히 행함·수리를 명함·미뤄지자 다시 부름·하사엘에게 성물을 보냄·신복

들에게 죽음), 여호야다(왕을 가르침·처음엔 은을 받음·구멍 뚫은 궤로 출납을 새로 냄), 제사장들(은을 받

았으나 오래 고치지 않음·끝내 출납을 내려놓음), 서기관과 대제사장(궤의 은을 달아 봉함), 일꾼들(목수·

건축자·미장이·석수·성실하여 회계하지 않은 사람들), 하사엘(가드를 치고 올라오려다 성물을 받고 떠남),

신복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왕을 침), 무대 뒤의 여호와(거룩하게 한 은과 그 성전이 그분의 이름으로 불

림).

중심 사상: '거룩하게 한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들어온 것과 나간 것' — 거룩하게 한 은이 들어와 틈을

메우고(5·12절), 같은 성물이 끝에서는 하사엘에게로 나감(18절). 본문이 두 쓰임에 판단을 붙이지 않음.

두 국면의 수리: 막힌 방식(4~6절, 제사장들이 받아 고치되 지연)과 흐르는 방식(7~16절, 궤·봉인·일꾼·절

제) — 본문이 흐르는 쪽을 더 도드라지게 둠.

고침과 닿지 못함의 다른 결: 성전 건물의 틈은 정성껏 고치되(9~16절), 산당은 헐지 않아 예배가 여전히

흩어짐(3절).

구멍 뚫은 궤(9절)·만들지 않은 그릇(13절)·다 보낸 성물(18절): 받는 통로를 단순히 열어 틈에만 쓰던 절제

가, 끝에선 곳간을 통째로 비우는 결로 뒤집힘.

emunah(성실 15절)와 qodesh(거룩하게 한 것 4·18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깨끗한 신뢰와 두 갈래로 나간

성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정직한 즉위 — 일곱 살 즉위와 사십 년(1~2),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정직, 그러나 헐지 않은

산당(2~3).

컷 2 (4~6절): 미뤄진 수리 — 세 종류의 은으로 파손한 데를 고치라 명함(4~5), 제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고

치지 아니함(6).

컷 3 (7~16절): 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 — 다시 불러 방식을 바꿈(7~8), 구멍 뚫은 궤(9), 달아 봉함(10),

일꾼에게 넘겨 고침(11~12), 그릇 만들지 않음·회계 안 함(13~16).

컷 4 (17~18절): 하사엘에게 나간 성물 — 가드를 치고 올라오려 함(17), 조상과 자기의 성물·곳간·왕궁의

금을 다 보내 떠나게 함(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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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5 (19~21절): 모반과 죽음 — 남은 행적의 책(19), 신복들이 밀로 궁에서 쳐죽임(20), 다윗 성의 장사와

아마샤의 즉위(21).

컷 2·3의 경첩 위치: 정직한 즉위(컷 1)와 보물 유출·죽음(컷 4·5) 사이에 성전 수리가 끼어듦 — 명령(5)→

지연(6)→재명령(7~8)→궤와 출납(9~10)→작업과 절제(11~16)가, 다음의 보물 유출(17~18)과 맞물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amah(ה ר)산당(3절). 헐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제사한 처소. / yashar — (�יָּמיָּ .정직히(2절) — (ייָּשׁיָּ

qodesh(ׁקדֶֹש) — 거룩하게 한 것·성물(4·18절). 수리로, 또 조공으로 갈림. / kesef(ֶ�סֶף) — 은(4절).

bedeq(ֶ�דֶק) — 파손한 데·갈라진 틈(5절). 고쳐야 할 그 틈. / chazaq(ַזק .보수하다(5~6절) — (חיָּ

aron(אֲרוֹן) — 궤·함(9절). 구멍 뚫은 그 함. / sofer(ספֵֹר) — 서기관(10절). 은을 달아 봉한 손.

charash(ׁש ריָּ .돌(12절). 석수의 돌 — (אֶבֶן)장인·목수(12절). 고치는 손. / even — (חיָּ

emunah(אֱמוּניָּה) — 성실(15절). 회계하지 않은 까닭. / hazael — 하사엘(17절). 성물을 받고 떠난 아람 왕.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치세 요약 틀(1~3·19~21절) 안에 성전 수리(4~16절)와 하사엘 조공(17~18절)이 끼인 액자 구조 — 형태 관

찰.

수리의 두 국면: 막힌 방식(4~6절, 받아 고치되 지연)→바뀐 방식(7~16절, 궤·봉인·일꾼·절제) — 실패한 방

식과 흐르는 방식의 대비.

은(kesef)의 방향: 4~16절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거두고·넣고·달고·넘기고·메움), 18절은 성전 밖으로 나

감(하사엘에게로) — 채움은 길게, 비움은 짧게.

고침과 닿지 못함: 건물의 파손은 정성껏 고치되(9~16절), 산당은 헐지 않아 예배가 흩어진 채 남음(3절)

— 고친 것과 남은 것의 대비.

'정직히'(yashar 2절)와 '성물을 다 보냄'(qodesh 18절)의 거리 — 정직의 단서와 성전을 비운 손이 한 사람을

두고 갈림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전 수리 기금 — 근동 신전은 봉헌·서원·인두세 형태의 은으로 보수·유지되었고, 그 출납에 신관과 왕실

서기가 함께 관여함. 4~5절의 배경.

헌금궤와 봉인 — 신전 입구나 제단 곁에 봉헌함을 두고 일정량이 차면 관리가 봉인해 계수하던 회계 관

습. 9~10절의 배경.

성전 공장(工匠) — 목수·석수·미장이가 신전 보수에 동원되던 건축 노동 정황. 11~12절의 배경.

조공으로 침공을 무마함 — 강한 왕에게 신전·왕궁의 보물을 보내 침공을 돌이키던 외교 관행. 17~18절의

배경.

왕의 시해와 매장 — 신복의 모반으로 왕이 죽고 조상의 성에 장사되던 정변 정황. 20~21절의 배경.

산당(bamah) — 중앙 성소 외에 높은 곳에서 제사하던 예배 처소. 헐지 않은 3절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12장 ↔ 대하 24:1-27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여호야다 사후의 변절·스가랴의 피 — 평행 본문, 12장이

적지 않은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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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하 12:2-3 ↔ 왕하 11:1-21 (아달랴를 폐하고 일곱 살 요아스를 세운 여호야다 — 직전 장, 정직의 배경)

왕하 12:4 ↔ 출 30:11-16 (인구 조사 때 드린 몸값 반 세겔 — '몸값으로 드리는 은'의 율법 배경)

왕하 12:5 ↔ 왕상 6:1-38 (솔로몬의 성전 건축 — 수리의 대상이 된 그 성전의 처음)

왕하 12:17 ↔ 왕하 8:7-15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됨 —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하사엘)

왕하 12:18 ↔ 왕하 16:8 (아하스가 성전·왕궁의 은금을 앗수르에 보냄 — 성전 보물로 침공을 무마한 같은

결의 후대 장면)

왕하 12:18 ↔ 왕하 18:15-16 (히스기야가 성전 금을 떼어 앗수르에 보냄 — 같은 조공의 또 한 결)

왕하 12:3 ↔ 신 12:2-5 (산당을 헐고 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명 — 헐지 않은 산당의 율법 배경)

왕하 12:9-12 ↔ 왕하 22:3-7 (요시야의 성전 수리와 같은 출납 방식 — 후대에 같은 결로 돌아오는 성전 보

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단정한 즉위의 실내. 자막 — 예후의 제칠 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다스린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자막 — 오직 산당은 헐지 아니

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화면이 성전 안으로 옮겨 간다. 요아스가 제사장들

에게 이른다 —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한 모든 은, 곧 통용하는 은과 몸값으로 드리는 은과 자원하여 드리

는 모든 은을 받아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라. 그런데 자막이 흐른다 — 요아스

왕 제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말한다 —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것을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내놓으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도 아니하며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한다. 화면이 제단 오른쪽 곁으로 간다. 제사

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성전 오른쪽 제단 옆에 둔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그 궤에 넣는다. 자막 —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한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또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게 한다. 자막 — 그 은으로 여호

와의 성전을 위하여 은 대접이나 부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또 자막 —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

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

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린다. 화면이 성전 밖으로 나간다. 자막 — 그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

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다.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의 여러 왕 여호사밧

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

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낸다. 자막 —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화면이 길

가의 한 궁으로 옮겨 간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친다. 그를 친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 자막 — 그가 죽으매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화면이 다윗 성의 한 무

덤 앞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구멍 뚫은 한 궤와 다 나간 성물 — 성전을 세우려는 시도와 닿지 못한 한계가 겹치는 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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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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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 정직히 행하되 산당은 그대로 두고(12:3), 성전 수리를 위

한 은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나 오래도록 고치지 않매 — 여호야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은 궤를 제단 곁에 두

어 은을 모으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달아 봉하고, 정직한 일꾼들에게 화려한 그릇을 만듦 없이 넘겨 파

손한 데를 고치되, 하사엘이 올라오매 성전과 왕궁의 성물·금을 다 보내 그를 돌려보내고, 끝내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는, 세우려는 시도와 그 시도가 닿지 못한 산당·성물·모반의 한계가 한 장에 겹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yashar·bamah·qodesh·kesef·bedeq·chazaq·aron·sofer·charash·even·emunah·hazael

등 12+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수리의 두 국면 + 은의 들어옴과 나감 + 액자 구조 + ANE 성전 기금·헌금궤·

조공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흐름의 국면·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2:3의 헐지 않은 산당을 '요아스의 신앙적 결함'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직히 행함의 단서 바로 뒤에 '오직

산당은'이 붙은 본문 형태로만 둠. 율법(신 12장)과의 잇댐은 배경으로만 가리킴.

12:6의 오래 미뤄진 수리를 '제사장들의 부패'로 닫지 않고, 제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

과 왕이 다시 부르자 방식이 바뀐 형태로만 기록. 그 까닭은 비워 둠.

12:9의 구멍 뚫은 궤를 '효율적 모금 제도의 모범'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호야다가 함의 뚜껑에 구멍을 내

어 제단 곁에 둔 본문 형태로만 둠.

12:15의 '회계하지 아니함'을 '청렴의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성실(emunah)히 일하므로 회계하지 않았다

는 한 문장으로만 보존.

12:18의 성물을 다 보낸 일을 '믿음의 실패'나 '현명한 외교'로 평하지 않고, 정직히 행했다던 왕이 성물·금

을 다 보냈다는 본문 형태로만 둠 — 그 평가는 비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2장은 일곱 살에 왕이 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

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산당은 헐지 아니하여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12:3), 거룩하게 한 세 종류의

은을 받아 성전의 파손한 데를 고치라 명하나 제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고치지 아니하매 왕이 다

시 불러 방식을 바꾸게 하니 — 여호야다가 한 궤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오른쪽 곁에 두어 문지기들이

들어오는 은을 넣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달아 봉하여 성전을 맡은 일꾼들에게 넘겨 목수와 석수와 미장이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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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한 데를 고치되 화려한 그릇은 만들지 아니하고 일꾼들과 회계하지도 아니할 만큼 성실하였으나

(12:9-15) —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매 요아스가 조상들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의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내 그를 돌려보내고, 끝내 신복들이 모반하

여 밀로 궁에서 그를 쳐죽이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는(12:17-21), 채움과 절제와 비움과

모반이 한 장에 겹치는 장이다.

한 문단: 단정한 즉위의 실내. 일곱 살에 왕이 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 정직히 행한다. 그

러나 산당은 헐지 않아 예배가 여전히 흩어져 있다. 화면이 성전 안으로 옮겨 간다. 왕이 거룩하게 한 은을 거

두어 파손한 데를 고치라 명하나,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는다. 왕이 다시 부르자 방식이 바뀐다 — 여호야다가

구멍 뚫은 궤를 제단 곁에 두고, 들어오는 은을 모아 달아 봉하고, 일꾼들에게 넘겨 갈라진 틈을 메운다. 화려

한 그릇은 짓지 않고, 회계조차 하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 한 채움이 정성껏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후 하사엘

이 올라오매, 요아스가 그 성전과 왕궁의 성물과 금을 다 가져다 보내 침공을 돌이킨다. 정성껏 채운 곳간이

다시 비워진다. 끝내 신복들이 모반하여 그를 죽이고, 그가 다윗 성에 장사되어 아들에게 왕좌를 넘긴다. 한

장이 다윗 성의 한 무덤 앞에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단정한 즉위→성전 안의 수리 행정→성 밖으로 나간 보물의 길→길 가의 밀로 궁과 무덤으로 옮겨 다니는 무

대. 세 종류의 은·구멍 뚫은 궤·봉인된 은·일꾼의 연장·만들지 않은 그릇·다 보낸 성물 — 세움과 절제에서 새어

나감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단정한 즉위의 차분함. 미뤄진 수리의 답답함. 궤와 봉인과 성실의 풀림. 나간 보물과 모반의 무거움. 차분함·답

답함·시림의 세 어조.

3 시작과

끝

'사십 년간 다스리니라'(1절)로 열려 '쳐죽인지라'(21절)로 닫힘. 안정의 길이와 안에서 무너진 끝 사이에 정직히

행함(2절)과 성물을 다 보냄(18절)이 갈림.

4 등장인물

·사상

수리를 명하고 성물을 보내고 모반으로 죽은 요아스. 가르치고 궤를 마련한 여호야다. 오래 고치지 않은 제사장

들. 달아 봉한 서기관과 대제사장. 성실한 일꾼들. 성물을 받고 떠난 하사엘. 중심은 '거룩하게 한 것'(qodesh)의

두 갈래 쓰임.

5 장면 컷 정직한 즉위(1~3)/미뤄진 수리(4~6)/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7~16)/하사엘에게 나간 성물(17~18)/모반과

죽음(19~21) 다섯 컷. 컷 2·3은 정직한 즉위와 보물 유출 사이의 경첩.

6 의문·발

견·정보

은(kesef)의 방향 뒤집힘(들어옴 4~16절·나감 18절). 고침과 닿지 못함의 다른 결(건물의 틈·헐지 않은 산당).

6·7절 사이의 비워진 까닭. 보낸 성물의 비워진 평가.

7 동영상 정직한 즉위 → 미뤄진 수리 → 구멍 뚫은 궤와 달아 봉한 은 → 절제한 작업과 성실 → 하사엘에게 나간 성물

→ 모반과 다윗 성의 무덤.

8 초벌 제

목·부제

"구멍 뚫은 한 궤와 다 나간 성물 — 성전을 세우려는 시도와 닿지 못한 한계가 겹치는 장"

9 기도·내

면

보이는 틈은 메우면서도 헐지 못한 산당처럼 그대로 둔 흩어짐은 없는지, 정성껏 채운 것이 다시 비워지고 정

직히 행한 왕이 모반으로 닫힌 자국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채우는 손과 비우는 손: 12장은 한 성전을 정성껏 채웠다가 다시 비운다. 앞부분은 채움이다 — 거

룩하게 한 은을 거두고(12:4), 구멍 뚫은 궤에 모으고(12:9), 달아 봉하고(12:10), 일꾼에게 넘겨 갈라진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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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운다(12:12). 그 채움은 화려한 그릇을 짓지 않고(12:13) 회계조차 하지 않을 만큼(12:15) 깨끗하다. 뒷부분

은 비움이다 — 하사엘이 올라오매 요아스가 그 성전과 왕궁의 성물과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낸다

(12:18). 본문은 정성껏 채운 곳간과 통째로 비운 손을 같은 왕, 같은 장에 둔다. 그 사이의 낙차를 설명으로 메

우지 않고, 채움은 아홉 절에 걸쳐 길게, 비움은 한 절로 빠르게 적을 뿐이다. 깨끗하게 채운 것이 어떻게 다시

비워지는지 — 본문은 그 두 손을 나란히 둔다.

2. 결 2 — 고친 틈과 헐지 못한 산당: 본문의 또 한 갈림은 '무엇은 고치고 무엇은 그대로 두는가'다. 12장은 성

전 건물의 파손한 데(bedeq)는 정성껏 고친다 — 궤와 봉인과 일꾼과 절제로 갈라진 틈을 메운다(12:9-15). 그

런데 같은 장은 산당을 헐지 않았다고 한 절로 지나간다 — "오직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12:3). 한쪽은 건물의 틈을 메우는 일이고, 한쪽은 예배의 처소가 여전히 흩

어져 있는 일이다. 정직히 행했다는 단서 바로 뒤에 '오직 산당은'이 붙는다 — 잘한 일과 닿지 못한 일이 한 문

장 안에 같이 있다. 본문은 그 나란함을 평가로 닫지 않고, 고친 틈과 헐지 못한 산당을 같은 장에 둘 뿐이다.

3. 결 3 — 막힌 방식과 흐르는 방식: 12장의 성전 수리는 두 국면으로 갈린다. 첫 방식은 막힌다 — 제사장들

이 은을 받아 고치는 방식인데, 제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고쳐지지 않는다(12:6). 본문은 그 긴 지연의 까닭을

풀지 않는다 — 게으름인지 다른 쓰임인지 제도의 막힘인지 적지 않는다. 왕이 다시 부르자 방식이 바뀐다 —

제사장들이 출납을 내려놓고(12:8), 여호야다가 구멍 뚫은 궤로 모으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달아 봉하여 일

꾼에게 바로 넘긴다(12:9-11). 흥미롭게도 본문은 막힌 방식의 실패를 길게 비난하지 않고, 흐르는 방식의 정

직과 성실(12:13·15)을 더 자세히 적는다. 막힌 방식과 흐르는 방식을 나란히 두되, 흐르는 쪽을 더 도드라지

게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대하 24:1-27 —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여호야다 사후의 변절·스가랴의 피 — 평행 본문, 12장이 적지 않은

뒷이야기.

왕하 11:1-21 — 아달랴를 폐하고 일곱 살 요아스를 세운 여호야다 — 직전 장의 정직의 배경.

출 30:11-16 — 인구 조사 때 드린 몸값 반 세겔 — 12:4 '몸값으로 드리는 은'의 율법 배경.

왕상 6:1-38 — 솔로몬의 성전 건축 — 수리의 대상이 된 그 성전의 처음.

왕하 8:7-15 —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됨 — 12:17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하사엘.

왕하 16:8 — 아하스가 성전·왕궁의 은금을 앗수르에 보냄 — 성전 보물로 침공을 무마한 같은 결의 후대

장면.

왕하 18:15-16 — 히스기야가 성전 금을 떼어 앗수르에 보냄 — 같은 조공의 또 한 결.

신 12:2-5 — 산당을 헐고 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명 — 12:3 헐지 않은 산당의 율법 배경.

왕하 22:3-7 — 요시야의 성전 수리와 같은 출납 방식 — 후대에 같은 결로 돌아오는 성전 보수.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2:3의 '오직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으므로'에서 시작한다 — 정직히 행했다는 단서 바로 뒤에 닿지 못

한 일이 붙은 그 나란함에 선다.

멈춤 1: 12:7에서 멈춘다 —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굴러가는 줄 알았던

일이 오래 멈춰 있었음을 묻는 그 한마디를 쥔다.

멈춤 2: 12:15에서 멈춘다 —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일터, 회계

조차 하지 않은 그 신뢰를 쥔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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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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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2:18에서 멈춘다 — '성물과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정성껏 채운 것이 다시 비워지는

그 손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장의 무덤과 즉위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정직한 즉위(1~3)·미뤄진 수리(4~6)·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7~16)·하사엘에게 나간 성물(17~18)·

모반과 죽음(19~21)의 다섯 컷 완결

[x] 은(kesef)의 들어옴과 나감(4~16·18절)과 수리의 두 국면(막힌 방식·흐르는 방식)·치세 요약 액자 구조

[x] '정직히'(12:2)와 헐지 않은 산당(12:3)·만들지 않은 그릇(12:13)·성실(12:15)·다 보낸 성물(12:18)의 소

품 다리

[x] 권 흐름(2KI flow)의 둘째 국면 '남북의 부침(9~16장)' 정박과 멀리 17·24~25장 멸망과의 거리

[x] 대하 24장 뒷이야기·신 12장 산당·아마샤의 즉위(12:21)로 열린 이월(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심'이며, destination은 예루살렘 함락(25장)의 끝에 두어진 여호야긴의 석방(25:27-30)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

사의 사역(1~8장),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17장 — "여호와를 배반

하였음이라"),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18~23장),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와 여호야긴의 석방(24~25장)

으로 움직인다. 12장은 그 둘째 국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9~16장)' 한복판이며, 그중에서도 남유다 다

윗 집 한 왕의 개혁 시도다. 직전 11장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악한 아달랴를 폐하고 다윗의 한 씨를 살려 일

곱 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면(11장), 12장은 그 살아남은 씨가 성전을 고치고 정직히 행하는 결로 채워진

다 — 멸망을 향해 길게 내려가는 권 한가운데서, 다윗 언약의 불씨가 한 번 일어선다. 권의 intent('예언자들을

거듭 보내 오래 참으며 경고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의 불씨를 보존하

심')가, 12장에서는 그 불씨가 한 개혁으로 일어서는 결로 비친다. 그런데 12장은 그 개혁 끝에 헐지 못한 산당

(12:3)과 다시 비워진 성전(12:18)과 모반의 죽음(12:20)을 둔다 — 권의 heart인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의 오래 참으심이, 12장에서는 다윗 집의 한 개혁이 일

어섰다가도 그 한계에 닿아 다시 주저앉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인내의 결로 미리 한 번 비친다. 구속사의 호

에서 보면, 12장의 무덤은 끝이 아니라 다리다 — 아마샤의 즉위(12:21)가 다윗 집을 다음 세대로 잇고, 멀리

25:27-30의 불씨가 권의 끝에서 그 결을 다 거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 은으로 성전을 채우는 손(12:9-12)에서 그 성전을 통째로 비우는 손(12:18)으로, 정직한 즉위

(12:2)에서 모반의 죽음(12:20)으로, 고친 틈(12:12)과 헐지 못한 산당(12:3)이 한 장에 나란한 채로 / 한 왕의

무덤에서 다음 세대의 즉위로(12:21) — 다윗 집의 한 개혁이 일어섰다 그 한계에 닿아 다시 주저앉는, 그러나

그 씨가 다음 왕으로 이어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다윗 집의 한 왕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 정직히 애쓰고도, 산당도 못 헐고 성물도

다 내보내고 끝내 모반으로 죽는 데로 흘러가는 운동이다. 정직한 즉위(1~3절)가 미뤄진 수리로(4~6절), 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으로(7~16절), 하사엘에게 나간 성물로(17~18절), 모반과 죽음으로(19~21절) 빠져나간

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열왕기하는 1~8장의 엘리사 사역에서 시작해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24~25장의 예

루살렘 함락으로 길게 내려가다가 25:27-30의 불씨에 닿는데, 12장은 그 둘째 국면의 한 매듭이다 — 멸망의

내리막 한가운데서 다윗 집의 개혁이 일어섰다 다시 주저앉는 국면. 그런데 12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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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장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20절의 모반과 죽음 바로 뒤에 21절의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

이 되니라"가 와, 꺼진 듯한 다윗 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한 장이 무덤으로 멈추고, 한 아들의 즉위가 다

음 장을 연다. 죽음과 이음이 두 장의 이음매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성전 수리 행정이다 — 은을 거두고, 궤를 두고, 달아 봉하고, 고치고, 절제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다윗 집을 통해 자기 집을 다시 세우려는 손이다. 직전 11장에서 여호

야다가 악한 아달랴를 폐하고 다윗의 한 씨를 살려 왕으로 세웠다면, 12장은 그 살아남은 씨가 성전을 고치며

정직히 행하는 결이다 — 다윗 언약의 불씨가 한 번 일어선다(12:2-12). 둘째, 그 채움의 깨끗함과 절제다. 화

려한 그릇을 짓지 않고 갈라진 틈만 메우며(12:13), 회계조차 하지 않을 만큼 성실한 손(12:15)은 단지 행정의

미덕이 아니라, 거룩하게 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는 한 결을 보여 준다. 셋째, 그 시도가 닿지 못한 한계와 오래

참으시는 인내다. 본문은 한 개혁으로 장을 닫지 않는다 — 산당은 그대로 남고(12:3), 정성껏 채운 성전은 하

사엘 앞에서 다시 비워지고(12:18), 정직히 행한 왕은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는다(12:20). 다윗 집의 불씨를 한

번 일으키신 그 손이, 그 개혁이 한계에 닿아 다시 주저앉는 것을 끝내 막지 않는다. 권 전체로 보면 17:13-14

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가 그 오래 참으심의 결을 한 번에 거두는데,

12장은 그 인내의 한 결을 미리 비춘다 — 불씨를 일으키시고도, 그 한 왕의 무덤(12:20)을 다음 세대의 즉위

(12:21) 앞에 둔 채 멈추는 그 정직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보이는 틈은 정성껏 메우면서도, 헐지 못한 산당처럼 그대로 둔 흩어짐은 없는가 — 잘한 일 바로 뒤에

'오직 그것은'이 붙어야 할 곳은. 그리고 회계조차 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채운 것을, 더 큰 두려움 앞에서 통

째로 비워 내보낸 곳은 없는가 — 정직히 행했다 한 대목에서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흠 없는 개혁가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정직히 행하

되 산당은 그대로 둔 한 왕을 보여 주고, 오래 미뤄진 일을 다시 묻던 한 목소리를 보여 주고, 구멍 뚫은 궤로

은을 모아 갈라진 틈만 메우던 정직한 손과 회계조차 하지 않은 성실을 보여 주고, 그렇게 채운 성전을 다시

비워 내보낸 한 손과 모반의 무덤(12:20)을 새겨 둔다. 채움과 절제와 비움과 모반이 한 장에 겹친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보이는 틈은 메우면서 헐지 못한 산당을 그대로 둔 곳이 어

디인지 보는 일, 깨끗하게 채운 것을 두려움 앞에서 통째로 비운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거룩하게

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는 그 결 앞에 자기 손을 비춰 보는 일. 한 장이 정직한 채움으로 일어서 모반의 무덤으

로 멈추는데 — 그 무덤 너머로 한 아들의 즉위(12:21)가 다음 장을 향해 서 있고, 멀리 권의 끝에서 다윗 집의

불씨(25:27-30)가 꺼지지 않은 채 드러난다. 그 주저앉음과 그 불씨 사이의 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12장이 다 비워진 성전과 모반의 무덤(12:20)으로 멈추는 그 끝 너머 —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12:21) 하니, 다윗 집의 꺼진 듯한 불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다음

장은 북왕국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와 엘리사의 마지막 표적으로 넘어가 두 왕국의 부침이 멸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려가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qodesh — 거룩하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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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단정한 즉위의 실내. 자막 — 요아스가 일곱 살에 왕이 되어 사십 년을 다스립니다.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 정직히 행하되, 자막이 흐릅니다 — 오직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더라. 화면이 성전 안으로 옮겨

갑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한 은을 받아 파손한 데를 고치라 명합니다. 그런데 자막 — 제이십삼 년

에 이르도록 고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묻습니다 — 어찌하여 수리하지 아니하

였느냐. 이제부터는 은을 받지 말고 파손한 데를 위하여 내놓으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은을 받지도 고치지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화면이 제단 오른쪽 곁으로 갑니다.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둡

니다. 문지기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은을 그 궤에 넣습니다. 은이 많아지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 달아

봉합니다. 그 은을 일꾼들의 손에 넘기면 목수와 석수와 미장이가 파손한 데를 고칩니다. 자막 — 그 은으로

은 대접이나 나팔이나 금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수리에만 썼더라. 또 자막 — 일꾼들과 회계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화면이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자막 —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

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합니다. 요아스가 조상들과 자기가 구별한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의 금을 다 가져

다가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자막 —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화면이 길 가의 밀로 궁으로 옮겨 갑니

다. 신복들이 일어나 모반하여 그를 칩니다. 자막 — 그가 죽으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

신하여 왕이 되니라. 화면이 다윗 성의 한 무덤 앞에서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정직히 행한 한 왕의 즉위에서 열려, 미뤄진 수리와 구멍 뚫은 궤와 달아 봉한 은과 성실한 일

꾼을 지나, 화려한 그릇 대신 갈라진 틈만 메우는 절제를 거쳐 — 그렇게 채운 성전이 하사엘에게 다 나가고,

신복들의 모반으로 한 왕이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는, 한 무덤 앞에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구멍 뚫은 한 궤와 다 나간 성물 — 성전을 세우려는 시도와 닿지 못한 한계가 겹치는 장"

P02 이진우: "막힌 방식에서 흐르는 방식으로 — 그러나 채운 성전이 다시 비워지다"

P04 최현국: "단정한 즉위에서 길 가의 무덤으로 — 정직한 작업장이 끼인 가라앉음"

P05 김미영: "회계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손 — 그러나 곳간을 통째로 비운 손"

P07 오지혜: "건물의 틈은 고쳤으되 산당은 그대로 — 고친 것과 닿지 못한 것"

P11 나경아: "kesef · qodesh — 들어와 틈을 메운 은, 나가 침공을 막은 성물"

부제 제안: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되 산당은 그대로 두고(12:3), 성전 수리의 은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나 오래

도록 고치지 않매 — 여호야다가 구멍 뚫은 궤를 제단 곁에 두어 은을 모으고, 달아 봉해 정직한 일꾼들에게

그릇 만듦 없이 넘겨 파손한 데를 고치되, 하사엘이 올라오매 성전과 왕궁의 성물·금을 다 보내 그를 돌려보

내고, 끝내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는, 세우려는 시도와 닿지 못한 산당·성물·모반의 한계가 한 장에 겹치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정직히 행하되 산당은 그대로 두었던 한 어린 왕 곁으로, 오래 미뤄진 일을 다시 묻던 그 목소

리 곁으로, 구멍 뚫은 궤로 은을 모아 갈라진 틈만 메우던 정직한 손 곁으로, 그리고 그렇게 채운 성전을 다시

비워 보낸 한 왕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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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정직히 행했다는 단서 바로 뒤에 헐지 않은 산당이 붙은 한 왕을 보았습니다

— 고친 건물의 틈과 그대로 남은 흩어진 예배를요. 또 화려한 그릇 대신 갈라진 틈만 메우고, 회계조차 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던 손과, 그 손으로 채운 성전이 다시 하사엘에게 다 나가던 비움도 보았습니다. 제가 보이는

틈은 정성껏 메우면서도, 헐지 못한 산당처럼 그대로 둔 흩어짐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정성껏 채운

것이 다시 비워지고, 정직히 행했던 한 왕이 모반으로 닫히던 그 자국 앞에,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장이 권의 흐름에서 어느

국면이며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2장은 성전을 채우는 수리에서 성전을 비우는 조공으로, 정직한 즉위에서 모반의

죽음으로 움직여요. 1~3절이 정직한 즉위, 4~6절이 미뤄진 수리, 7~16절이 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

17~18절이 하사엘에게 나간 성물, 19~21절이 모반과 죽음이에요. 열왕기하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1~8장이 엘

리사의 사역, 9~16장이 예후의 숙청과 남북의 부침, 17장이 북왕국의 멸망과 신학적 부고, 18~23장이 히스기

야·므낫세·요시야의 개혁, 24~25장이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이에요. 권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

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심'이고요. 12장은 그 둘째 국면인 남

북의 부침(9~16장) 한복판, 그중에서도 남유다 다윗 집 한 왕의 개혁 시도예요. 멸망을 향해 내려가는 권 한가

운데서, 한 왕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 애쓰되 산당도 못 헐고 성물도 다 내보내는 — 개혁의 시도와 그 한계가

미리 한 결로 비치는 국면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2:5의 chazaq(파손한 데를 보수하다)와 12:18의 성물이 다 나가는 어구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갈라진 틈을 강하게 메우려던 손과, 곳간을 통째로 비운 손이 같은 왕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12:4·18의 qodesh(거룩하게 한 것)예요 — 같은 성물이 한 번은 수리로, 한 번은 조

공으로 갈려요. 또 하나, bamah(산당 3절)가 헐리지 않은 채 장 머리에 한 번 놓여, 권 전체에 거듭 돌아오는

'산당은 여전히' 후렴의 한 결을 미리 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왕의 성전 수리 행정이에요 — 은을 거두고, 궤를 두고, 달아 봉하고,

고치고, 절제해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다윗 집을 통해 자기 집을 다시 세우려는 손과, 그 시도가

끝내 산당·성물·모반에 닿지 못하는 한계 같아요. 직전 11장에서 여호야다가 악한 아달랴를 폐하고 다윗의 한

씨를 살려 왕으로 세웠다면, 12장은 그 살아남은 씨가 성전을 고치며 정직히 행하는 결이에요 — 다윗 언약의

불씨가 한 번 일어서요. 그런데 그 불씨가 산당을 못 헐고, 채운 성전을 다시 비우고, 끝내 모반으로 꺼져요.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멸망으로 길게 내려가는 권인데, 12장은 그 내리막 한가운데서 다윗 집의

한 개혁이 일어섰다 다시 주저앉는 결을 미리 한 번 보여 줘요. 권의 끝(25:27-30)에서야 그 불씨가 포로 가운

데서도 꺼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데, 12장은 그 불씨가 일어섰다 한 번 꺼지는 한 매듭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장 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2절)와 "성물과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냈더니"(18절)가 같이 있어요. 한쪽은 정직의 단서고, 한쪽은 성전을 비운 손이에요. 같은 왕이

한 번은 갈라진 틈을 정성껏 메우고, 한 번은 곳간을 통째로 비워요. 더 큰 긴장은, 회계조차 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채운 그 성전(15절)이, 바로 다음 단락에서 다시 비워진다(18절)는 거예요. 깨끗하게 채운 손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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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비운 손이 한 장에 겹쳐요. 그리고 권이 여기서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다윗 집의 불씨가 일어섰다

모반으로 꺼진 이 결이 어디로 가는지는, 권의 끝까지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성전을 채우는 손에서 성전을 비우는 손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정

직한 즉위(1~3절)가 미뤄진 수리로(4~6절), 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으로(7~16절), 하사엘에게 나간 성물

로(17~18절), 모반과 죽음으로(19~21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12장이 끝나며 한 무덤 앞에 서요 — 다윗 성의

장사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곧바로 다음 장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21절 끝에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니, 12장 끝의 죽음이 13장 이후의 다음 왕들로 이어져요. 한 왕이 모반으로 닫힌 그

무덤을, 다음 세대의 즉위가 다시 열어요. 한 장이 무덤으로 멈추고, 한 아들의 즉위가 다음 장을 향해 서요.

P05 김미영: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18절과 21절이 다음을 미는 두 손 같아요.

18절의 '성물을 다 보냈더니'와 21절의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요. 정성껏 고친 성전도, 깨끗한 일꾼의

손도, 절제하던 마음도, 하사엘 앞에서는 다 곳간을 비우는 데로 갔어요. 저는 한 왕의 정직한 개혁이 지나온

같은 장이, 마지막엔 모반의 죽음으로 닫히는 그 결이 무거워요 — 일어섰던 불씨가 다시 꺼진 그 자국이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 다음에 한 아들의 즉위가 와요(21절). 꺼진 듯한 다윗 집이 다음 왕으로 이어져요. 그 이

음이 어디로 가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정직한 즉위에서 미뤄진 수리로, 구멍 뚫은 궤와 정직한 작업으로, 그러나 다시 비

워진 성전과 모반의 죽음으로 — 그 무덤이 곧바로 다음 세대의 즉위로 이어지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집의 한 개혁이 일어섰다 한 번 꺼졌어도, 그 씨는 아마샤를 거쳐 다음 왕들로

이어지며, 권의 끝(25:27-30)에서야 그 불씨가 포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다음 장은 북왕

국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표적으로 이어지며, 두 왕국의 부침이 멸망을 향해 한 걸

음 더 내려갑니다.

열왕기하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2:2-3 — 정직히 행함과 헐지 않은 산당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 정직히 행하되(2절), "오직 산당은 헐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

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3절)가 곧바로 붙는다. 본문은 그 정직과 산당의 나란함을 풀어 평가

하지 않는다 — 왜 정직히 행한 왕이 산당은 그대로 두었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불완전한 신

앙'으로 닫지 않고, 정직의 단서와 '오직 산당은'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2:4-6 — 오래 미뤄진 성전 수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왕이 거룩하게 한 은을 받아 파손한 데를 고치라 명하나(4~5절), "제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

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6절). 본문은 그 긴 지연의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게

으름인지 다른 쓰임인지 제도의 막힘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제사장의 부패'로 닫지 않고, 오래 멈

춰 있었다는 사실과 왕이 다시 부른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까닭은 비워 둔다.

Q3. 12:9-11 — 구멍 뚫은 궤와 달아 봉한 은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여호야다가 한 궤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곁에 두매(9절), 문지기들이 은을 넣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 달아 봉하여(10절) 일꾼에게 넘긴다(11절). 본문은 이 출납이 왜 흐르게 되었는지를 길게 풀이하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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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 일을 '효율적 제도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멍 뚫은 함·달아 봉함·일꾼에게 넘김이라는 본

문 형태로만 보존 — 막힌 방식이 흐르는 방식으로 바뀐 그 사실만 둔다.

Q4. 12:13-15 — 그릇을 만들지 않고 회계하지 않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그 은으로 은 대접·부집게·주발·나팔·금 그릇·은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수리에만 쓰며(13절), 일꾼

들과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15절). 본문은 왜 화려한 그릇을 짓지 않

았는지, 그 신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이 일을 '청렴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만들지

않음·회계 안 함·성실(emunah)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2:17-18 — 성물을 다 보내 하사엘을 돌려보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매(17절), 요아스가 조상들과 자기가 구별한 성물과 곳간·

왕궁의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내 그를 떠나게 한다(18절). 본문은 이 일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평하지 않는다 — 정직히 행했다던 왕이 성전을 비운 일에 어떤 판단도 붙이지 않는다. 이 일을 '믿음의 실

패'나 '현명한 외교'로 단정하지 않고, 성물·금을 다 보냈다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그 평가는 비워 둔다.

Q6. 12:19-21 — 신복들의 모반과 왕의 죽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모반하여 밀로 궁에서 그를 쳐죽이매(20절), 그가 다윗 성에 장사되고 아들 아

마샤가 대신한다(21절). 본문은 그 모반의 까닭을 길게 풀이하지 않는다 — 정직히 행한 왕이 왜 신복들에

게 죽었는지를 이 장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 일을 '여호야다 사후의 변절에 대한 보응'으로 닫지 않고(그 뒷

이야기는 대하 24장이 적는다), 모반·죽음·매장·다음 왕의 즉위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다음 세대로 이

어지는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장을 닫고 다음 장(열왕기하 13장)으로 이

월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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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3장

2KI-013  ·  역사서  ·  히브리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13:21) — 화살을 세 번만 친 왕과, 죽은

뒤에도 생명을 일으키는 예언자의 뼈. 여호아하스의 구원 간구(13:4)에서 요아스의 세 번 화살

(13:18-19)을 지나, 묘실에서 살아나는 죽은 자(13:21)까지 — 다함과 남음의 대조로 읽는 열왕

기하 13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4층: 왕궁(통치 기록, 1~13절) → 병실(엘리사 임종, 14~19절) → 묘지(뼈 접촉, 20~21절) → 전쟁터(아

람 전투, 22~25절).

소품: 화살("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17절) / 땅을 세 번만 친 화살들(18-19절) / 엘리사의 뼈(21절, 보이지

않는 소품) / 줄어든 군대(전차 오십 기·보병 만 명, 7절).

형식 소재: 왕조 기록 형식 두 번 반복(여호아하스 1-9절·요아스 10-13절). 왕조 기록 사이에 예언자 기사

삽입(14-21절) — 왕 이야기가 선지자 기사를 품는 구조.

수의 대조: 오십 기로 줄어든 군대(7절) vs. 세 번 이김(25절). 화살 세 번(18절)과 전투 세 번(25절)의 연동.

소재의 기울기: 앞은 줄어드는 어휘(압박·노·군대 감소), 중간은 화살과 땅 치기의 긴장, 끝은 뼈에서 살아

남과 세 번 이김의 남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이 본문을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P01 한나래: 무겁고 긴장됐어요. 전반부는 죄의 반복과 압박의 되풀이가 무거워요 — "여호와의 노하심이 이

스라엘을 향하여 심히 발하셨더라"(3절). 그런데 14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 죽어가는 선지자 곁에 왕

이 울며 앉는 장면이요. 그 울음이 예상 밖이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또 한 번 공기가 뒤집혀요 —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순간이 단 한 절 안에 담담하게 적혀 있어요. 긴장과 뒤집힘이 세 번 왔어요.

P07 오지혜: 선지자가 죽어가는 장면(14절)이 오래 남았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더라." 본문이 아무 꾸

밈 없이 적어요. 그 앞에서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울어요. 왕이

선지자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 군대의 상징으로 부른다는 것이 — 공기를 무겁게 했어요.

P04 최현국: 전반부(1~13절)는 서류 같아요 — 왕조 형식이 정갈하게 쌓여요. 그런데 14절에서 문체가 갑자기

서사로 바뀌어요. 형식 기록이 멈추고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 전환이 극적이에요. 그리고 21절은 단 한 절인데

공기가 가장 압축돼 있어요 — 장사 가다가 도적 떼 만나 시체를 던지고, 뼈에 닿아 살아났다는 것이 아무 해

설 없이 사실로만 적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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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장 전체가 하강-전환-상승의 궤적이에요. 1~7절은 하강이에요 — 죄·압박·군대 감소.

14~19절은 전환이에요 — 죽어가는 선지자와 왕의 화살 시험. 20~21절은 뒤집힘이에요 — 죽어도 살리는 뼈.

22~25절은 상승이에요 — 세 번 이겨서 성읍을 회복함. 분위기 자체가 이 궤적을 타고 움직여요.

P05 김미영: 저는 23절의 공기가 좋았어요 —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

며 그들에게로 향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그의 언약을 인하여 그리하셨더

라." 압박과 죄 기록이 이어지다가 이 한 문장이 오면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져요. 전혀 다른 온도예요.

P11 나경아: 분위기로 하나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발화하지 않으세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만 "구원

의 화살"(17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밖에 치지 아니하였도다"(19절)라는 결과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은 23절에서 언약의 문맥으로, 그리고 행동의 서술로만 등장해요 —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침묵 중

의 작동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죄와 압박의 무게, 죽어가는 선지자 앞의 왕의 울음, 형식에서 서사로의 전환, 단 한 절의 압축

된 뒤집힘, 23절의 온도 변화, 침묵 중에 작동하는 언약.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제 이십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

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칠 년을 다스리니라." 25절 끝: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에게서 빼

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으니라 요아스가 세 번 이기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시작은 한 왕의 즉

위로 열리고, 끝은 전쟁 승리와 성읍 회복으로 닫혀요.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성읍을 되찾는 모습으로 끝나요 — 잃음과 회복의 구조.

P01 한나래: 시작과 끝 사이에 한 사람이 있어요 — 엘리사예요. 1~13절에는 없다가 14절에 등장해서 21절에

뼈만 남기고 장에서 빠져요. 그런데 25절의 세 번 이김이 19절 "세 번 치리라"와 연결돼요. 엘리사는 21절에서

무대를 떠났는데 그의 말이 25절에서 성취로 돌아와요. 엘리사가 없는 끝에서,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지는 구

조예요.

P07 오지혜: 3절과 22~23절이 서로 응해요. 3절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들을 항상 아람 왕 하

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붙이시더니." 22~23절 —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하스의 시대에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

게 은혜를 베푸시고." 압제(3절)와 은혜(23절)가 같은 이름 하사엘을 끼고 대조로 서 있어요.

P04 최현국: 장의 대구를 보면, 7절의 군대 감소("전차 오십 기와 보병 만 명밖에 남지 아니하였음이니라")와

25절의 성읍 회복이 대조를 이뤄요. 오십 기로 줄어든 힘에서 시작해서 세 번 이기는 힘으로 끝나요. 그 사이

에 화살과 뼈가 경첩처럼 끼어 있어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여호아하스 — 예후의 아들, 이스라엘 왕, 17년 통치. 아람의 압박 앞에 여호와

께 간구한 왕(4절). 그 죄는 벗어나지 못했으나 간구는 들리었어요. 요아스(여호아스) — 여호아하스의 아들,

16년 통치. 엘리사에게 울며 찾아온 왕(14절). 화살을 세 번만 친 왕(18-19절). 엘리사 — 죽을 병이 든 선지자

(14절). 왕의 손 위에 손을 얹어 화살을 쏘는 예언 행위를 하고(16-17절), 왕을 책망하고(19절), 죽은 뒤에 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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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상태에서도 한 사람을 살려요(21절). 하사엘·벤하닷 — 아람 왕들,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외부 세력. 그리

고 무대 뒤에서 노하심(3절)과 은혜(23절)로 작동하는 여호와.

P01 한나래: 사상의 중심은 왕의 한계와 선지자의 경계를 왕의 손이 세 번 멈춘 데서 보게 됐어요. 19절이에요

—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어야 할 것을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쳤으리라." 본문

이 "해야 했던 것"을 명시해요. 왕이 한 것(세 번)과 해야 했던 것(다섯·여섯 번) 사이의 거리가 본문 안에서 사

실로 적혀요.

P07 오지혜: 인물의 처한 상황으로 — 엘리사는 죽어가는데 왕이 울고 있어요. 선지자가 힘없이 누워 있는데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불러요. 선지자가 실제 군사력이 아닌데 왕은 그를 군사력의 비유

로 부르고 있어요. 그 부름의 의미를 본문은 풀지 않아요. 사상으로는 — 4절에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

구하고 여호와가 들으신다는 흐름이, 선지자 사역의 군사적 역할을 암시하는 것과 연결되는지를 본문은 설명

하지 않아요.

P02 이진우: 상황의 뼈대를 짚을게요. 13장의 핵심 사상은 두 가지 대조예요. 첫 번째는 다함과 남음이에요 —

군대가 오십 기로 줄어들었지만(7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뼈가 한 사람을

살렸어요. 두 번째는 왕의 행동 한계(세 번)와 가능했던 완전함(다섯·여섯 번)의 대조예요. 두 대조 모두 "남

음"과 "다하지 않음"의 형태예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힌 장면(16절)이 소품처럼 오래 남았어요. 한

죽어가는 사람과 한 살아 있는 왕의 손이 포개어지고, 그 포개진 손으로 활을 쏘아요. 선지자의 힘이 왕의 손

을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이 행위가 어떤 성격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P11 나경아: 사상 쪽 어휘 둘만요. 23절의 chen(חֵן) — '은혜·호의'.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했음에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어휘에요.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이 이유로 적혀요. 그리고 4절의 chalah(ליָּה ·병들다' — (חיָּ

간구하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의 얼굴을 간구"하는 데 사용된 동사예요. 원래 '병들다'의 어근에서 '간절히

구하다'의 뉘앙스로 확장된 어휘예요. 배경만요.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네 컷입니다.

컷 1 (1~9절): 여호아하스의 통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즉위(1-2), 여호와의 노와 아람의 압박(3), 간구

와 구원자(4-5), 죄의 지속과 아세라 목상(6), 오십 기로 줄어든 군대(7), 죽음과 후계(8-9).

컷 2 (10~13절): 요아스의 통치. 즉위(10-11), 죄 평가(11), 예후의 남은 행적(12-13).

컷 3 (14~21절): 엘리사의 임종과 뼈. 죽을 병(14), 왕의 방문과 울음(14-15), 활과 화살 예언 행위(16-17), 땅

치기와 책망(18-19), 엘리사의 죽음과 장사(20), 뼈에 닿아 살아남(21).

컷 4 (22~25절): 아람과의 전투와 회복. 하사엘의 학대(22), 언약으로 인한 은혜(23), 하사엘 죽음(24), 벤하

닷 즉위(24), 요아스의 세 번 이김과 성읍 회복(25).

P02 이진우: 컷 3 안에 또 다른 소단위가 있어요. 엘리사 임종 기사(14-21절)는 예언 행위(16-19절)와 뼈 기사

(20-21절)로 나뉘어요. 예언 행위는 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세 번에서 멈춘 것이 실패예요. 뼈 기사

는 왕의 참여 없이 우연히 일어나요 — 도적 떼를 피해 시체를 던졌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참여한 곳에서의 한

계(컷 3 전반)와 참여 없는 곳에서의 완전함(컷 3 후반)이 같은 컷 안에서 대조를 이뤄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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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의문이나 발견을 나눠 주세요.

P11 나경아: 원어 카드를요. chen(חֵן) — '은혜·긍휼', 23절. chetz(חֵץ) — '화살', 17-18절. "여호와의 구원의 화

살"(chetz teshuah laYHWH). etzem(עֶצֶם) — '뼈', 21절. 히브리어 etzem은 '뼈'이면서 어근적으로 '강함·본질'과 연

결되는 어휘예요. yoshia(ַיוֹשִׁיע) — '구원하다', 5절과 17절에서 거듭 나와요. 4절 chalah(ליָּה 간절히 구하' — (חיָּ

다'(원뜻: 병들다). 13:3의 af YHWH(אַף ישְׂהויָּה) — '여호와의 노'. 13:14 chalah — '죽을 병이 들다'. 21절 naga(ניָּגַע)

— '닿다·접촉하다', chayah(ייָּה .살다·회생하다'. 배경만요' — (חיָּ

P02 이진우: 발견 — 세 번의 구조예요. 화살을 세 번 치고(18절), 아람을 세 번 이길 것이라 하고(19절), 실제

로 세 번 이겨요(25절). 그런데 엘리사가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더라면"(19절) 하고 말해요. 세 번은 왕이

한 것이고, 다섯·여섯 번은 가능했던 것이에요. 본문은 가능했던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

록해요. 완전함이 가능했는데 왕이 그 앞에서 멈춘 것이에요.

P07 오지혜: 발견이에요. 21절의 뼈 기사는 이 장에서 유일하게 왕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도적 떼를 피

해 허둥대다가 시체가 던져지고 뼈에 닿아 살아났어요. 계획도 없고, 간구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 그냥 닿

았더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장에서 가장 극적인 뒤집힘이에요. 왕이 애써 세 번 친 화살보다, 아무

도 계획하지 않은 뼈 접촉이 더 강한 생명을 보여요.

P01 한나래: 의문이에요. 14절에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울어요. 이 칭호가 왕하 2:12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

에게 했던 그 외침을, 이번엔 왕이 엘리사에게 해요. 같은 말이 두 사람 관계에서 연속으로 쓰인 것이 본문에

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 닫지 않고 두고 싶어요.

P05 김미영: 의문 하나 더요. 16절에서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요. 선지자가 죽어가는데, 그 약

해진 손이 왕의 손 위에 놓이는 장면이에요. 그 얹힌 손이 무엇을 전달하는지 — 선지자의 능력인지, 기도인

지, 예언의 보증인지 — 본문은 행동만 묘사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침묵이 질감이 있어요.

P04 최현국: ANE 배경이에요. 활을 땅에 쏘거나 땅을 치는 행위가 고대 근동에서는 군사적 승리의 징조 행위

로 기능했어요 — 그 횟수가 승리의 정도와 연결되는 상징 체계예요(13:17-19의 배경). 왕의 병문안도 배경이

있어요 — 죽어가는 권위자를 왕이 직접 찾는 것은 이 시대 최고 존경의 표현이에요(14절 배경). 그리고 13:23

의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은 창 15·17·26·28장에서 반복 확인된 토지·후손·임재의 약속이에요 — 심판 가운

데서도 완전 멸절을 막는 신학 배경이에요.

P11 나경아: LXX 관찰이에요. 13:6에서 MT는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에 섰더라'를 단순히 보고하는데,

LXX는 어순이 약간 달라요 — 강조점의 차이만 있고 내용은 같아요. 13:14의 왕 발화에서도 MT와 LXX가 어

조에서 미세하게 달라요 — 의미 차이가 아닌 문체 차이로 읽히는 수준이에요. 본문비평 배경으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세 번의 연동(화살·예언·전투), 왕이 멈춘 다섯·여섯 번의 가능성,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뼈 접

촉, 같은 외침이 두 관계에서 반복되는 점, 얹힌 손의 침묵, ANE 상징 행위 배경과 언약 배경. 그대로 둡시다.

답이 급하지 않습니다.

(침묵 약 30초)

문학 구조 관찰

왕조 기록 형식 이중 반복(여호아하스 1-9절·요아스 10-13절) 사이에 예언자 기사가 중심 삽화로 끼임 —

역사 + 예언 이중 층위.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14절) — 왕하 2:12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같은 말. 이중 울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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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세 번 치기(18-19절) ↔ 전투 세 번 이김(25절) — 예언과 성취의 거울 구조.

3절(아람의 손에 붙임) ↔ 23절(언약으로 인한 은혜) — 노와 은혜의 대조쌍.

7절(오십 기만 남음) ↔ 25절(성읍 회복) — 감소와 회복의 호.

뼈 접촉 기사(20-21절)는 장의 유일한 왕 비개입 사건으로, 가장 극적인 생명 역전을 담음.

ANE·유대 배경 관찰

활·화살 상징 행위 — 고대 근동에서 쏘거나 땅을 치는 행위가 전쟁 승리의 예언 의식으로 기능함

(13:17-19 배경).

왕의 병문안 — 죽어가는 권위자를 왕이 직접 찾는 것은 최고 존경의 표현(14절 배경).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13:23) — 창 15·17·26·28장 기반. 심판 가운데도 완전 멸절을 막는 언약 신학.

이차 매장 관행 — 이미 사용된 묘실에 추가 매장하는 고대 근동 관습이 21절의 배경.

족장 공로(zekhut avot) — 후대 유대 전통이 23절의 언약을 족장들의 공로가 후손에게 미치는 것으로 읽음

(독법 배경).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12 ↔ 왕하 13:14 —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동일 표현의 두 사용.

왕하 8:12-13 (하사엘 예언) ↔ 13:3·22 (하사엘의 압제) — 예언의 성취.

창 15·17·26·28장 (족장 언약) ↔ 13:23 (언약을 인한 은혜) — 직접 인용.

왕상 19:18 (남겨진 칠천 명) ↔ 13:7 (오십 기만 남음) — 남음 모티프.

왕하 4:32-35 (엘리사와 죽은 아이) ↔ 13:21 (뼈에 닿아 살아남) — 생명 회복 모티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이스라엘 왕궁. 자막 —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칠 년을 다스리니라. 왕이 여로보암

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 카메라가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어요. 군대가 보병

만 명, 전차 오십 기로 줄어드는 장면. 왕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해요. 화면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 자

막: 여호와께서 들으시니라. 구원자가 한 명 등장해요(이름 없는 구원자). 그러나 죄는 지속되고 아세라 목상

은 사마리아에 그대로 서 있어요. 다음 왕 요아스의 즉위로 화면이 전환돼요. 짧은 기록. 그런데 14절에서 화

면이 급히 방향을 바꿔요 — 한 병실. 엘리사가 누워 있어요. 죽을 병이에요. 왕이 들어와 울어요 — 내 아버지

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일어나 왕에게 활을 들게 하고 자기 손을 얹어요. 창문을 열어 동쪽으로 화살 하나

를 쏴요 —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기는 화살이라. 이제 땅을 치라고 해요. 왕이 세 번 치고 멈춰

요. 엘리사가 노하며 말해요 —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쳤으리라, 이제는

세 번만 치리라. 엘리사가 죽어요. 묘실에 장사돼요. 시간이 흘러요. 이른 봄, 모압 도적 떼가 이스라엘을 침범

해요. 어떤 사람들이 한 시체를 장사하러 가다 도적 떼를 보고 급히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요. 시체

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 선 채로 서 있어요. 화면이 다시 전쟁터로 옮겨가요 — 아람 왕 하

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즉위해요. 요아스가 세 번 싸워 세 번 이겨요. 성읍들을 회복해요.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아람의 압박 아래 줄어든 군대, 죽어가는 선지자와 왕의 화살 시험, 세 번에 멈춘 왕, 뼈에 닿

아 살아난 죽은 자, 그리고 세 번 이김으로 성읍을 회복하는 끝. 흐름이에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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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chen·chetz·etzem·yoshia·chalah·naga·chayah 등 9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번 연동 구조 + 노-은혜 대조쌍 + ANE 상징 행위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 무대·배경·소품·소재 기록됨

[x] 2단계 —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x] 3단계 —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 장면 컷 4개 분절됨

[x] 6단계 —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s8 섹션)

[x] 9단계 —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s8 섹션)

드리프트 관찰

13:23의 언약으로 인한 은혜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교훈으로 닫지 않고, 아브라함·이삭·야

곱 언약 명시와 chen이라는 어휘의 사실로만 보존.

화살을 세 번만 친 왕에 대한 책망(19절)을 "믿음이 부족하면 축복이 줄어든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

고, 왕이 한 것(세 번)과 가능했던 것(다섯·여섯 번) 사이의 본문 내 사실 기록으로만 둠.

뼈 접촉 기사(21절)를 "성인의 유물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교리로 닫지 않고, 본문이 기록한 사건 사실과

왕의 비개입이라는 형식 관찰로만 둠.

drift_flag: false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3장은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두 왕의 통치 기록 위에 — 죽어가는 엘리사가 왕의 손을 잡

아 화살을 쏘고 "세 번만 치리라"(13:19)고 책망하는 장면과,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살아난(13:21) 사건을 담아 —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13:23) 아브라함 언약을 인해 이스라

엘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며, 그 끝에 요아스가 세 번 이겨 성읍을 회복하는(13:25) — 다함과 남음의 대조

로 읽는 이스라엘 중기 통치 기록이다.

한 문단: 사마리아 왕궁.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으로 십칠 년을 통치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

는다. 여호와의 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고 아람이 압박한다. 군대가 전차 오십 기와 보병 만 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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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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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가 들으신다 —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아오지 않고

아세라 목상은 그대로다. 요아스가 왕위를 잇는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든다. 왕이 와서 운다 — 내 아버

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손을 얹고 함께 동쪽으로 화살을

쏜다 —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기는 화살. 이제 땅을 치라 한다. 왕이 세 번 치고 멈춘다. 엘리사

가 노한다 —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더라면 완전히 멸했으리라. 엘리사가 죽고 장사된다. 이른 봄, 도적 떼

를 만난 자들이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진다. 시체가 뼈에 닿는다. 그 사람이 살아 일어선다. 전쟁터에서

아람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즉위한다. 요아스가 세 번 싸워 세 번 이긴다. 성읍들을 회복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왕궁·병실·묘지·전쟁터의 4층 무대. 화살·뼈·줄어든 군대의 소품. 줄어드는 어휘와 남음의 어휘 대비.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운 압박 → 병실의 긴장 → 뼈 접촉의 뒤집힘 → 세 번 이김. 23절의 온도 전환.

3 시작과 끝 아람 압박(1절)으로 열려 성읍 회복(25절)으로 닫힘. 3절(노) ↔ 23절(은혜) 대조쌍.

4 등장인물·사상 두 왕·엘리사·무대 뒤의 여호와. 왕의 한계(세 번)과 선지자의 뼈(이름 없는 생명 회복).

5 장면 컷 왕조 기록(1-9)·요아스 기록(10-13)·엘리사 임종과 뼈(14-21)·아람 전투(22-25) 4컷.

6 의문·발견·정보 세 번 연동(화살·예언·전투). 다섯·여섯 번의 가능성.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뼈 접촉. 왕하 2:12 이중 울

림.

7 동영상 줄어든 군대 → 병실의 화살 시험 → 세 번 멈춤 → 뼈에 닿아 살아남 → 세 번 이김·성읍 회복.

8 초벌 제목·부제 "세 번만 친 왕, 죽은 뒤에도 살리는 뼈" / 오십 기에서 세 번 이김까지 — 다함과 남음의 한 장.

9 기도·내면 세 번만 치고 멈춘 손 — 가능했던 것과 멈춘 것의 거리를 들고 머뭄. 기획 없는 닿음에서 살아남을 조

용히 살핌.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세 번과 다섯·여섯 번 사이: 엘리사가 왕에게 땅을 치라고 한다. 왕이 세 번 치고 멈추자 엘리사가

노한다 —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더라면 완전히 멸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요아스는 세 번 이긴다

(25절). 세 번이 본문 안에서 성취를 이루지만, 동시에 가능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도 기록된다. 본문은

이 둘을 동시에 적는다. 성취를 인정하면서 한계도 기록하는 이 방식이, 왕의 행동을 단순히 잘했다거나 못했

다는 평가로 닫지 않아요.

2. 결 2 — 계획 없는 닿음에서 온 생명: 21절의 뼈 접촉 기사는 이 장에서 유일하게 왕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

이에요. 도적 떼를 피해 급히 달아나다 시체를 던졌고, 그것이 뼈에 닿았어요. 어떤 의도도, 기도도, 상징 행위

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장에서 가장 극적인 생명의 역전이에요. 왕이 정성을 다해 세 번 친 화살보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접촉에서 더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문은 이 대조를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둬요.

3. 결 3 — 다함과 남음: 군대가 오십 기로 줄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의 뼈는 작동했

어요. 세 번만 쳤지만 그 세 번으로 세 번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했지만 여호와는 언약을 인해 완

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23절). 이 장은 네 방향에서 같은 구조를 반복해요 — 다할 것 같은데 다하지 않고, 줄

어드는데 남음이 있어요.

167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2:12 ↔ 왕하 13:14 —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동일 표현. 엘리사→엘리야, 요아스→엘리사.

창 15·17·26·28장 ↔ 13:23 — 족장 언약이 압제 가운데서도 은혜의 근거로 직접 인용됨.

왕상 19:18 ↔ 13:7 — 칠천 명 남김과 오십 기만 남음 — 남음 모티프의 두 국면.

왕하 4:32-35 ↔ 13:21 —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죽은 아이를 살린 것과, 죽은 후 뼈로 살린 것의 대조.

왕하 17:13-14 ↔ 13:3·6 —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 13장의 경고 배경.

왕하 25:27-30 ↔ 13장 전체 — 권 destination. 포로 끝의 불씨 보존이 13장의 남음 모티프와 궤를 같이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7절의 오십 기에서 시작한다 — 줄어든 것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국면.

멈춤 1: 16절에서 멈춘다 — 죽어가는 손이 살아 있는 손 위에 얹히는 장면. 무엇이 전달되는지 본문은 말

하지 않아요.

멈춤 2: 19절에서 멈춘다 — 세 번만 쳤다는 것. 가능했던 것과 한 것 사이의 거리.

끝: 21절에서 멈춘다 —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닿음. 그 닿음에서 살아남.

F · 자족성 점검

[x] 4컷 전 완결(왕조 기록·엘리사 임종·뼈 접촉·전투 회복)

[x] 세 번 연동(화살 18절·예언 19절·전투 25절) 분포

[x] 노(3절)와 은혜(23절) 대조쌍 및 언약 배경

[x] 왕하 2:12 이중 울림 관찰

[x] 다함·남음의 4중 반복 패턴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주었더라"(25:27-30)다. 권의 heart는 "여호와

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17:13-14)의 경고와 불순종의 긴장이다. 13장은 이 흐름에서 예후

왕조의 중기 — 아직 포로가 오지 않았고, 아람의 압박이 극에 달했다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여

기서 심판(3절 노)과 은혜(23절 언약)가 한 장 안에 같이 기록된다. 권의 운동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는 남음이 이 국면 곳곳에 새겨져 있다 — 오십 기, 뼈 하나, 세 번의 이김. 13장은 권이

포로로 내려가기 전의 마지막 복선들을 깔아 두는 막의 한 장이다. 엘리사의 죽음으로 예언자 시대의 한 단락

이 닫히고, 그의 뼈가 마지막 표지로 남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십 기로 줄어든 군대(13:7)에서 세 번 이긴 성읍 회복(13:25)으로 / 죽어가는 선지자의 손(13:14-16)에서 아

무도 계획하지 않은 뼈의 작동(13:21)으로 / 여호와의 노(13:3)에서 언약을 인한 은혜(13:23)로 — 다함과 남음

의 대조 속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3장은 다할 것 같은 것이 실제로 다하지 않는 패턴의 4중 반복이다. 이 패턴이 권 전체

의 운동과 연결된다 —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가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실이

언약 안에 남아 있다. 13장의 뼈는 그 실의 한 매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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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왕의 통치 기록과 한 선지자의 임종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언약

의 내구성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고 군대가 줄어드는데,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을 인해 여호와가 은

혜를 베푸신다(23절). 이 은혜는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출처에서 온다. 둘째, 예언자의

경계다. 엘리사는 죽어가는 몸으로 화살 예언 행위를 하고, 왕의 한계를 분명하게 짚는다 — 세 번만 쳤다는

책망이 그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그의 뼈가 사람을 살린다. 예언자의 권위가 삶에서 죽음으로, 다시 뼈로

이어지는 연속이 수면 아래에 있다. 셋째, 왕의 참여와 그 한계다. 4절에서 여호아하스가 간구하고 들리었다.

그런데 요아스는 세 번만 쳤다. 왕이 응하는 방식이 결과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가 두 왕에게서 반복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몇 번을 치고 있는가 — 다섯·여섯 번이 가능한데 세 번에서 멈추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계획

하지 않은 닿음에서, 아무 의도 없이 어떤 뼈에 닿았을 때, 무언가가 살아난 것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세 번 친 것이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세 번이 실제 성취로 돌아

왔다(25절). 다만 가능했던 것을 함께 기록한다. 다함 앞에서 남음이 작동하는 이 장은, 독자에게 자기 안의 오

십 기와 자기 안의 뼈를 동시에 보게 한다. 군대가 오십 기로 줄어든 때에도 간구는 들리었다(4절). 그 들리심

이 다음 장면들을 열어 두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엘리사의 뼈는 묘실에 남겨졌고, 요아스는 세 번 이겼다 — 14장에서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교만해지다가 그 교만이 성벽을 허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n — 은혜.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제목을 달아 보신다면요?

P01 한나래: "세 번만 친 왕, 죽은 뒤에도 살리는 뼈"

P02 이진우: "다섯·여섯 번과 세 번 — 가능했던 완전함과 멈춰 선 화살"

P04 최현국: "오십 기에서 세 번 이김까지 — 다함과 남음의 한 장"

P05 김미영: "얹힌 손, 닿은 뼈 — 힘 없는 선지자와 계획 없는 접촉"

P07 오지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 왕이 울던 병실에서 성읍 회복까지"

P11 나경아: "chen · chetz · etzem — 은혜·화살·뼈로 읽는 열왕기하 13장"

부제 제안: "여호아하스의 간구(13:4)에서 요아스의 세 번 화살(13:18-19)을 지나, 도적 떼를 피해 던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살아나는(13:21) — 다함과 남음, 가능했던 것과 실제 된 것의 대조로 읽는 이스라엘 중기

통치 기록."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죽어가는 선지자 곁에서 왕이 울던 병실로, 그리고 도적 떼를 피해 달아나다가 뼈 하나에 닿아

살아난 그 묘지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침묵 약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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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세 번만 치고 멈춘 손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을 쳤어야 했다는

말이 — 가능했던 것을 하지 않은 국면을 적어 두는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치지 않고 멈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정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거리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P01 한나래: (낮게) 주님, 21절에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닿음이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

적 떼를 피해 달아나다가 시체를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그 닿음을 누가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획하지

않은 닿음에서 무언가가 살아난 것이 있는지, 조용히 살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

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30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3장은 줄어듦에서 남음으로 움직여요. 오십 기로 줄어든 군대(7절)가 완전히 사라

지지 않아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뼈가 작동해요. 세 번만 친 화살이 약해도 세 번은 이겨요. 다함이 예고

되는데 실제로 다하지는 않아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3장은 분열왕국의 중간 지점이에요 — 아직 포로

가 오지 않았고, 예후 왕조가 흔들리는 단계예요. 다윗 집의 불씨가 남왕국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완전

히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13장 안에 걸려 있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3절의 chen — 은혜. 이것이 공로나 조건에 묶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삭·야

곱 언약이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죄·압박)와 언약의 과거 사이의 거리가 이 은혜로 채워져요. 그리

고 etzem — 뼈가 생명을 일으킨 것이 형태 관찰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뼈는 '가장 안쪽의 것'이기도 해요. 죽어

서 가장 안쪽만 남은 상태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 — 언어 배경만으로 남겨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오십 기에서 세 번 이김으로 이에요.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죽음(엘리사)

과 한 사람의 되살아남(이름 없는 시체)이 있어요. 권의 흐름에서 13장은 예후 왕조의 끝을 향해 가는 중간 막

이에요 — 이스라엘이 기울어지는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다음 장에서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

데, 그 번영 직전의 마지막 눌림이 13장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줄어드는데 다하지 않고, 죽었는데 뼈가 살리며, 세 번에 멈춘 화살이 그래도 세 번

은 이기는 — 다함 앞에서 남음이 작동하는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교만

해지는 이야기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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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4장

2KI-014  ·  역사서  ·  히브리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

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14:9) — 아

마샤의 에돔 정복과 교만, 이스라엘에게 패함과 예루살렘 성벽 헐림, 여로보암 2세의 번영과

요나 예언까지. 이긴 자의 교만이 자기 성벽을 헐었다.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남유다(예루살렘·에돔 전쟁터)와 북이스라엘(사마리아·전쟁터)을 오가는 이중 구조. 아마샤(1~22절)

+ 여로보암 2세(23~29절).

소품: 에돔 소금 골짜기·셀라(7절) / 가시나무와 백향목(9절, 우화 도구) /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

빗(13절) / 성전·왕궁의 금은과 볼모(14절).

형식 소재: 신명기 24:16 직접 인용(6절) / 우화(mashal) 삽입(9절) / 요나 예언 언급(25절) — 왕조 기록 안의

세 이례 요소.

소재의 두 흐름: 아마샤 — 에돔 정복 → 교만 → 도전 → 패배 → 성벽 헐림 → 약탈 → 암살 (하강 곡선). 여

로보암 2세 —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 → 번성 (상승 곡선).

수치: 에돔인 만 명 죽임(7절) / 성벽 사백 규빗 철거(13절) /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이스라엘 극북~극

남, 25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이 본문을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P01 한나래: 아이러니가 강하게 왔어요. 에돔을 이겼다는 사실 바로 뒤에 교만이 오고, 교만 바로 뒤에 "집에

머물라"는 경고가 오고, 경고 바로 뒤에 전쟁을 걸어서 지는 이야기가 와요. 이긴 사람이 그 이김으로 인해 더

크게 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9절의 우화가 그 아이러니를 예언처럼 미리 싸매요 —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

는다고.

P07 오지혜: 분위기가 두 번 바뀌어요. 첫 번째는 7절과 8절 사이에서요 — 에돔 정복의 승리감에서 갑자기 이

스라엘에게 전쟁을 거는 도발로 넘어가는 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는 22절과 23절 사이에서요 — 아마

샤의 패배와 암살이 끝나고 갑자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번성 이야기가 시작돼요. 분위기 전환이 급해요.

설명 없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P04 최현국: 9절의 우화가 장 전체의 공기를 결정해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해요 — 그리

고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아요. 이 짧은 우화가 아마샤의 도전과 패배를 미리 그려 놔요. 우화

가 먼저 오고 현실이 나중에 와요. 우화가 내러티브를 앞에서 해석하는 구조예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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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장 전체의 공기는 비대칭이에요. 아마샤는 20절 이상의 분량을 받는데 여로보암 2세

는 7절만 받아요. 그런데 아마샤의 기록은 패배와 암살로 끝나는 반면, 여로보암의 기록은 번성으로 끝나요.

더 긴 기록이 더 어두운 결말을 받았어요.

P05 김미영: 저는 26절의 온도가 인상 깊었어요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더라." 여로보암이 번성한 이유가 왕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

라엘의 고난을 보신 여호와의 보심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공기가 한 번 따뜻해져요.

P11 나경아: 분위기로 하나만요. 14장에서 하나님은 직접 발화하지 않으세요. 우화는 북이스라엘 왕이 말해

요. 신명기 인용도 역사가의 기록 문구예요. 25~27절에서 요나의 말씀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고난을 보셨다는

서술이 와요 — 그런데 모두 서술자의 목소리로만 전달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데 그 움직임이 기

록에 남아 있어요.

성령일 선교사: 이김이 지는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 설명 없는 두 번의 전환, 우화가 내러티브를 앞에서 그리

는 구조, 더 긴 기록의 더 어두운 결말,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심에서 온 따뜻한 온도, 서술자의 목소리로만 전

달되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29절 끝: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시작은 남

유다 왕 아마샤의 즉위이고, 끝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이에요. 한 장 안에서 두 나라의 한 왕씩

기록이 완결돼요 — 아마샤는 암살로, 여로보암은 자연사로.

P01 한나래: 시작과 끝 사이에 우화(9절)가 정중앙에 있어요. 우화가 아마샤 이야기의 전환점이에요 — 우화

이전은 에돔 정복과 도전, 우화 이후는 패배와 몰락이에요. 가시나무 우화가 장의 경첩이에요.

P07 오지혜: 3절과 24절이 서로 응해요. 3절 —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

윗처럼 하지는 않았고." 24절 —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두 평가가 대조적이에요 — 정직히 행하되 다윗만 못한 왕, 악을 행한

왕. 그런데 패배한 것은 정직한 왕이고 번성한 것은 악을 행한 왕이에요. 본문은 이 대조를 설명하지 않아요.

P04 최현국: 아마샤 이야기의 대칭 구조가 있어요. 7절(에돔 정복)과 13절(예루살렘 성벽 헐림)이 대조예요.

정복하는 자가 되었다가 정복당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아마샤가 직접 도전을 보냈는데(8절), 요아스가 우화

로 받아치고(9절), 아마샤가 듣지 않고(11절), 결과는 예루살렘 성문까지 뚫려요(13절). 보낸 도전이 자기 성문

을 깨뜨린 셈이에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아마샤 — 남유다 왕, 29년 통치. 에돔을 정복하고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도

전했다가 패해 예루살렘까지 침공당하고 마지막엔 암살당해요. 요아스(북이스라엘) — 아마샤에게 우화로 경

고하고 실제로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아마샤의 암살 배후는 14:19-21에서 자기 백성이에요

— 모반을 꾸민 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이 아사랴를 세워요. 아사랴 — 아마샤의 아들, 16세에 즉위. 여로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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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 북이스라엘 왕, 41년 통치.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지만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해요. 요나 —

아밋대의 아들, 갓헤벨 출신 선지자. 25절에서 여로보암 번성을 예언한 사람으로 단 한 줄에 등장해요.

P01 한나래: 사상 중심은 9절의 우화예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해요 — 들짐승이 지나가

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아요. 청혼이라는 형식이 흥미로워요 —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혼인 동맹을 요청해요. 이

것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요아스가 직접 말해요(10절) — "네가 에돔을 쳤다고 교만해졌다, 집에 머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게 하려 하느냐." 우화가 곧 해석을 달고 온 셈이에요.

P07 오지혜: 인물들의 처한 상황이에요. 아마샤는 이긴 뒤에 더 이기려다가 졌어요 — 이김이 교만을 낳고 교

만이 도전을 낳고 도전이 패배를 낳았어요. 그 패배가 성벽 사백 규빗을 허물었어요. 요아스는 경고를 충실히

전달했지만 아마샤가 안 들었어요 — 요아스의 경고가 사실이 됐어요. 26절의 여로보암 상황이에요 — 이스

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을" 때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번성의 맥락

이 고난이에요.

P02 이진우: 상황의 뼈대를 짚을게요. 14장의 핵심 사상은 교만과 그 결과예요. 그런데 본문이 교만을 신학 개

념으로 다루지 않아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청혼한 결과를 들짐승이 짓밟는다는 이야기(9절)로 먼저 보여

주고, 아마샤의 행동과 결과(8~14절)로 뒤에서 확인해 줘요. 우화와 사실이 겹쳐서 사상을 전달해요. 그리고

26~27절에서 여로보암의 번성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신 여호와의 뜻으로 기록되는 것이, 악한 왕의 번성을

단순한 번성으로 읽지 못하게 해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성벽 사백 규빗이에요(13절). 헐린 성벽의 구간이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정확하게 기록돼요 — 실제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구간으로 읽히는 수치예요. 약탈된 금과 은과 기명과 볼모

(14절)도 함께 적혀요. 이 소품들이 패배의 구체적 범위를 눈에 보이게 해요.

P11 나경아: 사상 쪽 어휘 셋만요. gavah(ּיָּבַה�) — '높아지다·교만하다'(10절). mashal(ל שׁיָּ 우화·격언', 9절 가' — (מיָּ

시나무-백향목 비유의 장르 명칭이에요. 히브리 mashal은 격언·비유·수수께끼·우화를 두루 가리켜요. 

choach(ַחוֹח) — '가시나무·엉겅퀴', 9절. 그리고 erez(אֶרֶז) — '백향목', 같은 절이에요. 배경만요.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다섯 컷입니다.

컷 1 (1~6절): 아마샤의 즉위와 통치 초기. 즉위(1-2), 왕 평가(3), 부왕 살해 배후 처형과 자녀 면제(5-6, 신

24:16 인용).

컷 2 (7~14절): 에돔 정복과 교만과 패배. 에돔 전투 승리(7), 이스라엘에게 도전장(8), 요아스의 가시나무

우화 경고(9-10), 아마샤가 듣지 않고 전쟁(11), 패배와 포로(12),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 철거와 금은 약

탈(13-14).

컷 3 (15~22절): 아마샤의 죽음과 후계. 요아스의 죽음(15-16), 아마샤 생존(17-19), 아마샤 암살(19-20), 유

다 백성의 아사랴 옹립(21), 엘랏 회복(22).

컷 4 (23~25절):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번성. 즉위(23-24),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 회복

(25, 요나의 예언 성취).

컷 5 (26~29절): 여호와의 보심과 여로보암의 죽음. 이스라엘 고난을 보심(26-27), 전쟁 기록(28), 죽음과 아

들 스가랴(29).

P02 이진우: 컷 2 안에서 우화의 경첩이 작동해요. 7~8절에서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해

요. 9절에서 요아스가 우화로 받아쳐요 — "가시나무야, 집에 머물라." 10절에서 직접 해석해요. 11절에서 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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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가 듣지 않아요. 12~14절에서 우화의 들짐승이 실제로 가시나무를 밟아요. 우화와 성취가 한 컷 안에 연

속으로 있어요.

6 의문·발견·정보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의문이나 발견을 나눠 주세요.

P11 나경아: 원어 카드를요. choach(ַחוֹח) — '가시나무', 9절. erez(אֶרֶז) — '백향목', 9절. gavah(ּיָּבַה�) — '교만하다·

높아지다', 10절. mashal(ל שׁיָּ ה)우화·비유', 9절 장르. choma' — (מיָּ ב)성벽', 13절. lebab' — (חוֹמיָּ ,'마음·심장' — (לֵביָּ

10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yoshia(ַיוֹשִׁיע) — '구원하다', 27절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겠다

하셨음이라." 9절 beit_david가 아니라 남유다 왕가 맥락. 그리고 가장 이례적인 것으로 — 25절의 yonah(יוֹניָּה)

— '요나'. 아밋대의 아들 갓헤벨 출신 선지자로 단 한 줄에 등장해요. 배경만요.

P02 이진우: 발견 — 6절의 신명기 직접 인용이에요. "자녀들을 그들의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으시고

아버지들을 그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

라." 이것이 신명기 24:16의 거의 그대로예요. 왕조 기록 안에서 율법 본문이 직접 인용되는 것은 드문 형식이

에요. 아마샤가 부왕 살해 배후를 처형하되 그 자녀는 죽이지 않은 행동이 율법의 이행으로 기록돼요.

P07 오지혜: 발견이에요. 9절의 우화에서 청혼의 형식이 흥미로워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

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해요. 이것이 동맹을 요청하는 정치적 비유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과대평가

를 보여 주는 것인지 — 본문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요아스가 10절에서 "교만하여 기고만장하는도다"로만 해

석해요. 우화의 내용(청혼)과 해석(교만)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아요.

P01 한나래: 의문이에요. 아마샤가 왜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에돔을 이긴

직후에 도전해요 — 그 동기가 교만인지, 영토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본문은 동기를 적지 않아요.

요아스의 우화(9절)와 요아스 자신의 해석(10절)이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본문의 서술자 자신은 동기를 명

시하지 않아요. 우화 속 진단과 서술자의 침묵이 함께 있어요.

P05 김미영: 의문 하나 더요. 25절에서 요나 예언이 언급되는 방식이에요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요나서에서 요나는 앗수르 니느웨에 파견되는 인물이에요. 그

런데 14:25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한 인물로 등장해요. 같은 요나가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예언을

했는지, 아니면 두 기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열왕기하와 요나서의 요나 관계를 본

문은 닫지 않아요.

P04 최현국: ANE 배경이에요. 셀라는 에돔의 요새 도시로 이후 나바테아의 페트라와 동일 또는 근접한 지역

으로 추정돼요(7절 배경). 가시나무·백향목 우화(mashal) 장르는 고대 근동에서 정치 풍자와 교훈 전달의 전형

적 수단이었어요 — 판관기 9:7-15의 요담 우화와 같은 장르예요. 성벽 일부 철거(13절)는 패전국 무력화의 고

대 근동 전쟁 관습이에요 — 완전히 허물지 않고 일부만 해서 군사적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에요. 신명기

24:16 직접 인용(6절)은 왕의 행동이 모세 율법을 이행한 것으로 기록하는 신명기 역사 특유의 평가 방식이에

요.

P11 나경아: LXX 관찰이에요. 14:7에서 셀라를 욕드엘이라 이름한 기록에서 MT와 LXX의 지명 형태가 약간

달라요 — 같은 사건의 다른 음역으로 보여요. 14:25의 요나 언급 어순도 MT와 LXX 사이에 작은 차이가 있

는데 의미 차이는 없어요. 본문비평 배경으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6절의 신명기 직접 인용, 우화의 청혼과 교만의 해석 사이 간극, 서술자가 침묵한 동기, 요나서

와 14장의 요나 관계, 셀라와 페트라의 배경, 성벽 부분 철거의 전쟁 관습. 그대로 두지요. 답이 급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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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약 30초)

문학 구조 관찰

우화(mashal, 9절)가 내러티브 앞에서 사건을 미리 그리는 예언적 기능 —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는 것

(9절)이 이스라엘이 아마샤를 패배시키는 것(11-14절)으로 성취됨.

아마샤 기록의 중심 대칭: 에돔 정복(7절) ↔ 예루살렘 성벽 철거(13절). 정복자가 정복당함.

신명기 24:16 직접 인용(6절) — 왕조 기록 안의 율법 인용 형식.

두 왕 평가 대조: 아마샤(3절 "정직히 행하되 다윗만 못함") ↔ 여로보암(24절 "악을 행함"). 평가가 다른데

결과는 둘 다 기록됨.

26~27절 — 여호와의 보심 공식: 이스라엘 고난 보심 → 도말하지 않겠다는 결정 → 여로보암을 통한 구원.

악한 왕도 여호와의 도구로 서술됨.

삿 9:7-15 (요담의 우화) ↔ 왕하 14:9 (가시나무 우화) — 같은 mashal 장르의 두 사용.

ANE·유대 배경 관찰

셀라(페트라 추정) — 에돔의 요새 도시. 아마샤 정복의 군사적 정점(7절 배경).

mashal 장르 — 나무·동물 우화를 통한 정치 풍자. 이집트·메소포타미아·가나안 공통(14:9 배경).

성벽 부분 철거 — 패전국 무력화 관습. 완전 파괴가 아닌 일부 철거로 군사적 진입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

식(13절 배경).

신명기 24:16 인용 — 왕의 행동을 모세 율법 이행으로 평가하는 신명기 역사 특유의 방식(6절 배경).

요나(갓헤벨 출신) — 14:25에서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 요나서의 요나와 동일 인물로 전통적으로 읽

힘.

교차 참조 노드

신 24:16 ↔ 왕하 14:6 — 직접 인용. 왕의 행동과 율법 본문의 연결.

삿 9:7-15 (요담의 가시나무 우화) ↔ 왕하 14:9 (가시나무·백향목 우화) — 같은 mashal 장르.

욘 1:1 (아밋대의 아들 요나) ↔ 왕하 14:25 — 같은 이름, 같은 출신.

왕하 13:25 (세 번 이김·성읍 회복) ↔ 왕하 14:25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 회복) — 이스라엘 회복 모티프의

연속.

대하 25:5-10 ↔ 왕하 14:7 — 아마샤 에돔 전투 병행 기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왕궁. 아마샤가 왕이 되고 부왕 살해 배후를 처형해요 — 단 자녀는 죽이지 않는다고 율

법 문구가 자막으로 깔려요. 카메라가 에돔 전쟁터로 이동해요. 소금 골짜기. 아마샤가 에돔인 만 명을 죽이고

셀라를 함락해요. 개선 장면. 그리고 — 이스라엘에게 전갈을 보내요. 사마리아 왕궁. 요아스가 전갈을 받고 우

화로 답해요 —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했는데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고. 집에 머물라고. 아마샤가 듣지 않아요. 벧세메스 전투.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해요. 아마샤가 포

로로 잡혀요. 요아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어요. 성전과 왕

궁의 금은과 기명을 가져가요. 볼모도 데려가요.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후로

십오 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라기스에서 암살당해요. 유다 백성이 그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요. 화면이

• 

• 

• 

• 

• 

• 

• 

• 

• 

• 

• 

• 

• 

• 

• 

• 

175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요.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고 사십일 년을 통치해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

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해요. 자막 — 요나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더라.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스가랴가 이어요.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에돔 승리 → 교만 → 우화 경고 → 무시 → 패배와 성벽 철거 → 암살과 후계 → 이스라엘의

번성과 고난을 보심. 흐름이에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choach·erez·gavah·mashal·choma·lebab·yonah 등 7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mashal 장르·신명기 직접 인용·가시나무-성취 거울 구조·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단계 — 무대·배경·소품·소재 기록됨

[x] 2단계 —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x] 3단계 — 시작·끝 기록됨

[x] 4단계 —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x] 5단계 — 장면 컷 5개 분절됨

[x] 6단계 —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x] 7단계 — 동영상 흐름 기록됨

[x] 8단계 —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s8 섹션)

[x] 9단계 —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s8 섹션)

드리프트 관찰

가시나무-백향목 우화(9절)를 "교만하면 반드시 진다"는 보편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우화 내용(청혼)과

요아스의 해석(교만)과 서사적 성취(패배)의 세 층으로 관찰로만 둠.

악한 여로보암의 번성(23~28절)을 "하나님이 악인도 쓰신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고

난을 보신 여호와의 보심(26절)이라는 본문의 서술 사실로만 기록.

아마샤 암살(19절)을 도덕적 응보로 단정하지 않고, 모반을 꾸민 자들의 존재와 결과라는 사건 사실로만

보존.

drift_flag: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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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4장은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교만해져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다가 벧세메스에서 패해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이 허물리고 성전 금은이 약탈되며(14:7-14), 끝내 암살당하는(14:19-20) 남유다 이야

기와 —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신 여호와의 보심(14:26-27)으로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

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는(14:25)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청혼하다가 들짐승에게 짓밟

히는 우화(14:9)를 경첩으로 나란히 담은 왕조 기록이다.

한 문단: 아마샤가 남유다 왕이 된다. 부왕 살해 배후를 처형하되 그 자녀는 죽이지 않는다 — 율법대로(6절).

에돔 전쟁터에서 소금 골짜기의 만 명을 죽이고 셀라를 빼앗는다. 개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

장을 보낸다. 요아스가 답한다 —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했는데 들짐승이 짓밟았다. 집에 머물

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아마샤가 듣지 않는다. 벧세메스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진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

린다.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이 허물린다. 금은과 기명과 볼모가 사마리아로 옮겨진다.

아마샤는 요아스 이후로 십오 년을 더 살다가 라기스에서 암살당한다. 유다 백성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운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사십일 년을 통치한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

을 회복한다 — 요나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죽고 아

들 스가랴가 이어받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

재

남북을 오가는 이중 무대. 가시나무·성벽 사백 규빗·금은의 소품. 교만과 번성의 두 소재 흐름.

2 첫 느낌·분위기 이김이 지는 씨앗이 되는 아이러니. 우화가 내러티브보다 먼저 도착. 설명 없는 두 번의 전환. 26절의

따뜻한 온도.

3 시작과 끝 아마샤 즉위(1절)와 여로보암 죽음(29절) — 두 나라 두 왕의 기록 완결. 우화(9절)가 장의 경첩.

4 등장인물·사상 아마샤(교만→패배→암살)·요아스(경고→전승)·여로보암 2세(번성, 고난 보심의 맥락)·요나(단 한

줄).

5 장면 컷 즉위·율법 이행(1-6)·에돔-교만-패배(7-14)·암살·후계(15-22)·여로보암 번성(23-25)·보심·죽음(26-29) 5

컷.

6 의문·발견·정보 신명기 24:16 직접 인용. 가시나무 청혼과 교만 해석의 간극. 서술자가 침묵한 동기. 요나서와 14장 요

나의 관계.

7 동영상 에돔 정복 → 우화 경고 → 무시 → 성벽 철거 → 암살 → 이스라엘 고난을 보심 → 영토 회복.

8 초벌 제목·부제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청혼한 날" / 이긴 자의 교만이 자기 성벽을 헐었다.

9 기도·내면 이김 뒤 "집에 머물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들. 고난을 보시는 눈 — 답으로 받지 않고 들고 있음.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우화가 사건보다 먼저 도착한다: 9절의 가시나무 우화는 12~13절의 패배보다 세 절 앞서 있어요. 들

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는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아마샤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 앞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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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그것을 예고해요. 우화가 역사의 자막이 돼요. 본문이 이 순서를 선택한 것 — 사건 이전에 우화를 두는 것

— 이 독자를 내러티브 안에서 경고의 청자로 세워요.

2. 결 2 — 도울 자가 없을 때 보시는 눈: 26~27절의 구조가 특이해요. 여로보암의 번성 이유가 여로보암의 능

력이나 신앙이 아니에요.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보셨더

라" — 보심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부정 결

정이 번성의 배경이에요. 가장 약한 국면에서 가장 큰 확장이 오는데, 그 이유가 고난의 심각함이에요. 이 역

설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3. 결 3 — 정직히 행한 왕과 악을 행한 왕이 나란히 기록된다: 아마샤는 3절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만

못하다"고 평가받아요. 여로보암은 24절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받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패배하고 암살

당하고, 여로보암은 번성하고 영토를 회복해요. 본문은 이 두 결말을 나란히 두고 설명하지 않아요. 도덕 평가

와 역사 결과가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본문이 사실로 기록해요.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신 24:16 ↔ 왕하 14:6 — 직접 인용. 왕의 행동이 율법 이행으로 평가되는 신명기 역사의 방식.

삿 9:7-15 (요담의 가시나무 우화) ↔ 왕하 14:9 — 같은 mashal 장르로 교만과 권력 남용을 다룸.

욘 1:1 (아밋대의 아들 요나) ↔ 왕하 14:25 — 열왕기하와 요나서의 연결 고리.

왕하 13:25 (세 번 이김·성읍 회복) ↔ 왕하 14:25 (하맛~아라바 회복) — 이스라엘 회복의 두 국면.

왕하 15~17장 ↔ 왕하 14장 여로보암 기록 — 번성 직후 급격한 하강의 배경.

왕하 25:27-30 (destination) ↔ 왕하 14:26-27 — 도말하지 않겠다는 보존 결정의 권 전체 맥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7절의 에돔 정복에서 시작한다 — 이긴 뒤에 오는 것을 본다.

멈춤 1: 9절에서 멈춘다 —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청혼하는 장면. 이 비유가 나를 어느 국면에 세우는지

본다.

멈춤 2: 10~11절에서 멈춘다 — 경고를 들었으나 듣지 않는 순간. 그 거리.

끝: 26절에서 멈춘다 — 도울 자가 없을 때 보시는 눈. 그 보심을 아뢰고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x] 5컷 전 완결(즉위·율법 이행·에돔-교만-패배·암살·후계·여로보암 번성·보심)

[x] 우화(9절)와 성취(11-14절)의 거울 구조 기록

[x] 신명기 24:16 직접 인용(6절) 관찰

[x] 아마샤(정직)와 여로보암(악) 평가 대조 및 결말 대조 기록

[x] 26~27절 보심의 구조(부정 결정으로서의 보호)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14장은 이 흐름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성기 진

입점이다. 여로보암 2세의 확장(23~28절)은 왕조 기록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기 전 마지막 전성기에 해당

한다. 다음 장(15~17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빠르게 교체되고 앗수르 포로가 온다. 남유다 측에서는 아마샤

의 패배가 다윗 집의 권위 약화를 보여 주지만, 아사랴(22절)로 이어지는 왕통은 끊어지지 않는다. 14:26-2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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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13:23의 언약 은혜와 같은 구조다 —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의 결정

이 이스라엘을 보존한다. 이 장은 권의 번성-하강 분기점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돔 정복의 교만(14:7-8)에서 예루살렘 성벽 철거(14:13)로 / 이스라엘의 고난(14:26)에서 하맛~아라바 회복

(14:25)으로 — 이김이 지는 씨앗을 품을 때와, 고난이 보이는 곳에서 회복이 올 때의 두 운동이 한 장에 나란

히 놓임.

한 화살표로 좁히면, 14장은 같은 시대에 두 방향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 교만한 왕이 자기 성벽

을 허물고, 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가 고난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도말하지 않으신다. 두 방향이 서로를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있다. 권 전체에서 보면 이 두 방향이 각각 심판(경고 무시 → 포로)과 보존(도말하지

않겠다 → 불씨)의 호를 이룬다. 14장은 두 호가 교차하는 한 막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왕의 통치 기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이김의 내구성 문제다. 에돔

정복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불렀고, 그 전쟁이 성벽을 허물었다. 이김이 더 큰 이김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긴 것이 다음 것을 잃는 원인이 됐다. 요아스의 우화(9절)가 이것을 미리 그렸다. 둘째, 악한 왕도 서술 안에

놓이는 방식이다. 여로보암은 악을 행했다(24절). 그러나 그가 회복한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그 회복의

근거는 고난을 보신 여호와의 보심이었다(26절). 왕의 신앙과 역사의 결과가 단순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본

문이 사실로 기록한다. 셋째, 침묵하는 서술자다. 14장에서 아마샤의 도전 동기, 요나서와 14장 요나의 관계,

악한 여로보암의 번성 이유 — 이 세 가지를 서술자가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자를 그 침묵 앞에 세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어떤 이김 뒤에 서 있는가 — 그 이김이 더 큰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할 때인

지. 그리고 도울 자가 없는 곳에서 고난이 심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디서 만

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교만을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가시나무 우화를 들려주고, "집

에 머물라"는 말을 전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결과를 사실로 적는다. 설명 없이. 그리고 고난을 보신 눈도

설명 없이 적는다. 독자는 아마샤의 처지에도,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처지에도 들어설 수 있다. 어떤 이김

뒤에서 더 나아가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 묻는 것, 그리고 도울 자가 없다고 느낄 때 그 고난을 보시는 눈

이 있다는 것을 아뢰고 머무는 것 — 그 두 초대가 이 장 안에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가 이어받는다 — 15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빠르게 교

체되며 포로의 호가 가속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shal — 우화.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제목을 달아 보신다면요?

P01 한나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청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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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에돔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잃은 왕 — 우화가 사건보다 먼저 도착했다"

P04 최현국: "셀라에서 벧세메스까지 — 정복자가 정복당하는 한 장"

P05 김미영: "성벽 사백 규빗과 이스라엘의 고난 — 두 종류의 허물어짐"

P07 오지혜: "집에 머물라 — 듣지 않은 경고와 그 결과"

P11 나경아: "choach · erez · gavah — 가시나무·백향목·교만으로 읽는 열왕기하 14장"

부제 제안: "아마샤의 에돔 정복(14:7)에서 요아스의 가시나무 우화(14:9)와 벧세메스 패배(14:11-12)를 지나,

예루살렘 성벽이 사백 규빗 허물리고(14:13) 암살로 끝나는 남유다와 —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신 여호와의 보

심(14:26)으로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여로보암 2세의 번성이 나란히 놓인 — 이긴 자의 교만이 자

기 성벽을 헐었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한 그 우화 곁으로, 그리고 "집에 머물라"는 말을 듣

지 않고 전쟁을 걸어 성벽이 허물린 예루살렘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침묵 약 1분)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에돔을 이긴 왕이 그 이김으로 더 큰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머물

라"는 말이 — 단지 경고가 아니라 이미 가시나무와 들짐승 이야기를 다 알고 건넨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어떤 이김 뒤에서 집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 그 나아감의 결과를 지금 여기서 정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 거리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P07 오지혜: (낮게) 주님, 26절을 보았습니다 —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도울 자가 없을 때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보셨다고요. 여로보암이 번성한 것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고난의 이야기라는 것

을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것을 — 답으로 받지 않고 그냥

들고 있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30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4장은 두 방향의 운동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 이긴 것보다 크게 지는 방향

이에요 — 아마샤 이야기. 다른 하나는 고난이 보이는 곳에서 회복이 오는 방향이에요 — 여로보암 이야기. 같

은 장 안에서 두 방향이 나란히 기록돼요. 권의 흐름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의 번성(25절)은 이스라엘이 포로

로 가기 직전의 마지막 확장기예요 — 이 번성 뒤에 스가랴가 죽고 왕조가 급격히 기울어요. 번성이 정점이면

서 동시에 마지막 막의 시작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6~27절의 구조가 중요해요 —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 도울 자가 없음

을 보셨더라 …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긍정 행동이 아니라 하지 않

겠다는 결정이에요. 완전히 멸절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번성의 배경이에요. 13장에서 언약으로 인한 은혜

(chen)가 여기서는 "도말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형식의 보호로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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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에돔 정복에서 예루살렘 성벽 철거로 / 이스라엘 고난에서 하맛~아라

바 회복으로 — 두 궤적이 한 장에 교차해요. 권의 흐름에서 14장은 분열왕국의 마지막 번성기 직전 막이에요.

여로보암 2세의 번성(23~29절) 뒤에 15~17장에서 이스라엘이 급격히 기울어 포로로 가요. 그 큰 내려감 직전

에 한 번의 올라감이 14장에 있어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이김이 지는 씨앗을 품을 때, 고난이 보이는 곳에서 회복이 시작될 때 — 두 운동이

나란히 놓인 이 장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빠르게 교체되는 15장으로요.

181



열왕기하 15장

2KI-015  ·  역사서  ·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15:5) — 남쪽 아사랴는 나병으로 별궁에 갇히

고, 북쪽은 왕이 왕을 죽이는 연쇄 다섯 번이 38절을 채우는, 두 왕국의 서로 다른 쇠락.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단계]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공기가 느껴지셨는지요.

P01 한나래: 무거웠어요, 빠르고 무거웠어요. 북쪽은 왕이 등장했다가 거의 곧바로 죽어요. 한 달짜리 왕이 있

고, 육 개월짜리 왕이 있어요. 살아 있는 것처럼 읽히지 않고 왕의 이름이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묘하

게 5절 한 구절이 다른 온도를 가져요 —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남쪽 아사랴의 나병이 그냥 병이 아

니라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라고 적는데, 북쪽 왕들의 죽음은 누가 치셨다고 적지 않아요. 그 온도 차이가 첫

느낌이에요.

P07 오지혜: 18절의 딥사 기록이 끝까지 마음에 남았어요 — "딥사의 모든 사람을 치고 그 사방 일대를 치고

딥사의 임부들도 갈랐더라." 므나헴의 잔혹함이 딱 한 구절인데, 전쟁의 민낯이 함부로 지나가요. 그 전후 문

장들은 왕의 통치 기간과 조공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이 문장 하나가 있어요. 본문이 그 잔혹함을 크게 다루

지 않고 지나치는데, 바로 그 짧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P04 최현국: 장 전체의 분위기가 빠른 속도감이에요. 남쪽 아사랴 쉰두 해가 6개 절로 처리되고(1-7절), 북쪽

왕 다섯이 나머지 절을 나눠 가져요. 속도가 불균형해요 — 긴 통치는 짧게 묘사되고, 짧은 통치도 짧게 묘사

돼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담(32-38절)에서 한 번 더 남쪽으로 카메라

가 돌아가고, "여호와의 눈에 정직"(34절)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장이 남쪽-북쪽-남쪽 구조로 닫혀요.

P02 이진우: 장 전체가 판결의 공기예요. "여호와의 눈에 악"이 4번, "여호와의 눈에 정직"이 2번. 왕들이 등장

하자마자 verdict를 받고 사라져요. 그리고 12절에 흥미로운 한 문장이 있어요 —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

하시되 네 자손이 사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셨더니 과연 그렇게 됐더라." 스가랴가 예

후의 사대손이에요. 본문이 암살을 적으면서 동시에 말씀의 성취를 명시해요. 판결과 성취가 한 장 안에 있어

요.

P05 김미영: 19-20절의 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자들에게서 한 사람당 오십 세겔씩 걷어요. 그걸 앗수르

왕에게 바쳐서 왕권을 유지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에게서 돈을 빼앗아 외세에 바치는 구조예요. 이 구

절이 딥사의 임부들 이야기와 이어져 있어요 — 잔혹함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수탈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외

세에 조공으로 그 권력을 연장하는 흐름이에요.

P11 나경아: 분위기로 하나만요. 15장의 히브리어 본문은 qesher(음모)라는 단어를 네 번 반복해요

(10·15·25·30절). 같은 어근이 왕의 죽음마다 붙어요. 왕조 연속성이 무기 아닌 음모로만 유지되는 북왕국의

공기예요. 배경 관찰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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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일 선교사: 빠르고 무거운 속도, 딥사의 한 구절, 판결과 성취가 함께, 은의 이동 경로, qesher의 네 번 반복

까지.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3단계]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절 시작: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십칠년에 왕이 되니." 38절

끝: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

하여 왕이 되니라." 열립니다 — 아사랴의 등극으로. 닫힙니다 — 요담의 죽음과 아하스의 등장으로. 시작과

끝이 모두 남쪽 유다 왕이에요. 15장이 남쪽에서 열려 북쪽을 통과하고 다시 남쪽으로 닫히는 구조예요. 그런

데 닫히는 왕 아하스의 이름이 15장에서 처음 나오고 16장에서 전면에 등장해요 — 이 장이 다음 장을 열어

두는 방식이에요.

P01 한나래: 시작과 끝의 인물도 달라요. 시작의 아사랴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하되"(3절) 평가를 받고,

끝의 아하스는 16장에서 우상 숭배로 묘사되죠. 15장은 그 두 인물 사이에 있어요 — 정직한 왕이 나병으로

격리되고, 다음 불의한 왕이 예고되는 경첩이에요.

P04 최현국: 남쪽-북쪽-남쪽의 샌드위치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남북 교차 편집의 단위예요. 1~7절 남쪽 아사

랴, 8~31절 북쪽 다섯 왕, 32~38절 남쪽 요담. 그리고 시작의 아사랴와 끝의 요담이 모두 "정직" 평가를 받아

요(3·34절). 장의 처음과 끝을 정직한 왕이 감싸고, 그 안에 북쪽의 연쇄 암살이 들어 있는 틀이에요.

[4단계]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아사랴(웃시야) — 유다 왕, 쉰두 해 통치, 나병으로 별궁에 격리되고 요담이 대

신 다스림. 요담 — 아사랴의 아들, 아버지 대신 왕궁을 다스리고 나중에 왕이 됨. 스가랴 — 예후의 사대손, 북

왕국 마지막 예후 왕조, 육 개월 치리 후 살룸에게 암살당함. 살룸 —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지만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 므나헴 — 딥사 임부들을 가른 잔혹한 인물, 열 해 통치하며 앗수르에 조공. 브가히야 — 므

나헴의 아들, 두 해 통치 후 망대에서 베가에게 암살당함. 베가 — 이십 해 통치, 앗수르에 영토를 잃음. 호세아

— 엘라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됨. 디글랏빌레셀 — 앗수르 왕, 므나헴에게 조공을 받고 베가 때 영토를

빼앗음. 무대 뒤의 여호와 — 5절에서 아사랴를 치시고 12절에서 말씀의 성취를 명시하시는 분.

P01 한나래: 12절이 사상의 중심이에요 —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되 네 자손이 사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셨더니 과연 그렇게 됐더라." 스가랴가 예후의 사대손이에요. 암살이 일어나는

그 순간,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성취됐다고 적어요. 사람의 음모가 말씀의 이행을 통로로 쓴다는 관찰

이에요 — 본문이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닫지 않아요.

P07 오지혜: 사상으로는 두 평가 체계가 있어요. yashar(정직)와 ra(악). 아사랴와 요담은 yashar, 북왕국 다섯

왕은 ra. 그런데 흥미로운 건, yashar 왕 아사랴가 나병에 걸리고 ra 왕들은 오히려 왕좌를 차지해요(물론 곧 죽

지만). 정직한 왕이 격리되고 악한 왕이 왕위를 차지하는 장면들이 충돌하는 표면이에요. 본문은 그 충돌을 설

명하지 않고 그냥 병렬로 적어요.

P02 이진우: 상황의 뼈대예요. 이 장의 핵심 구조는 쇠락의 속도 대조예요. 남쪽 — 한 왕이 쉰두 해. 북쪽 —

다섯 왕이 약 삼십여 년(여로보암 38년~베가하의 20년 끝). 왕이 안정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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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앗수르가 이 장에서 두 번(19·29절) 나타나 점점 북왕국을 잠식해요 —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엔 땅을

가져가요. 17장의 북왕국 멸망이 이 장에서 이미 단계적으로 시작돼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앗수르가 가져간 땅(29절) — 납달리, 갈릴리, 길르앗. 세 지명이 나란히 적혀요. 정복된

땅의 목록이에요. 그 땅에 살았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고 지명만 있어요. 지명의 목록이 오히려 더 무거운 소

품이에요.

P11 나경아: 사상 쪽 어휘 하나만요. 15:5의 nagaf(ניָּגַף) — '치다·때리다·재앙을 내리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

으므로"에 쓰여요. 이 단어는 출애굽 재앙(출 12:23),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삼상 4:3) 등에서도 쓰인

어휘예요. 배경 형태 관찰로만요.

[5단계]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다섯 컷입니다.

컷 1 (1~7절): 남쪽 아사랴. 등극·통치(1~4)·여호와의 나병 심판과 별궁 격리(5)·요담의 대리 통치(5b)·사망

과 장례(6~7).

컷 2 (8~22절): 북쪽 스가랴→살룸→므나헴. 스가랴 육 개월 통치·암살(8~12)·말씀 성취 명시(12)·살룸 한

달 통치·므나헴의 살해(13~16)·므나헴 열 해·딥사 잔혹·앗수르 조공(17~22).

컷 3 (23~26절): 브가히야. 두 해 통치·망대에서 암살(25~26).

컷 4 (27~31절): 베가. 이십 해 통치·앗수르에 영토 상실(29)·호세아에게 암살(30~31).

컷 5 (32~38절): 남쪽 요담. 정직 평가·예루살렘 성문 건축·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 시작(37)·아하스 예고

(38).

P02 이진우: 컷 2 안에 구조가 있어요. 스가랴 — 살룸 — 므나헴의 세 왕이 한 컷에 묶이는데, 각각의 전환이

qesher(음모)예요. 스가랴가 살룸의 음모로 죽고, 살룸이 므나헴의 손에 죽어요. 왕위가 칼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컷 안에 12절의 말씀 성취가 끼어 있어요 — 암살 사건과 신적 성취가 같은 컷 안

에 나란히 있어요. 본문이 그 둘을 충돌시키지 않고 병렬로 두는 방식이에요.

[6단계] 의문·발견·정보

성령일 선교사: 의문이나 발견을 나눠 주세요.

P11 나경아: 원어 카드요. tzaraat(רַעַת 나병·피부병(5절). 레 13-14장에서 상세히 다루는 의례적 부정함의 — (ציָּ

범주이며, 15:5에서 여호와의 심판 수단으로 쓰임. qesher(קֶשֶׁר) — 반역·음모(10·15·25·30절). 같은 어근이 북

왕국 네 번의 왕 교체에 모두 쓰여 연쇄 구조를 언어적으로 표시함. massa(מַס) — 조공·강제 징수(19절). 같은

어근이 신명기(신 20:11)에서 '강제 노역'으로 쓰이며 정복 맥락을 지님. miqneh kesef(נהֵ ֶ�סֶף 은의 값·평 — (מִקשְׂ

가액(20절), 직역하면 '은으로 구한 것'이며 여기서는 인두세의 형태임. nagaf(ניָּגַף) — 치다·재앙(5절). 배경만요.

P02 이진우: 발견 — 12절의 구조예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되… 과연 그렇게 됐더라"가 스가랴의

암살 직후에 와요. 이 문장은 역사 평가의 쐐기예요. 암살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예언 성취의 통로로 포착되는

데, 본문은 그 관계를 인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음모'와 '과연 그렇게 됐더라'가 충돌 없이 나란히 있어요. 그

긴장을 본문은 풀지 않아요.

P07 오지혜: 발견 하나 더요. 베가의 통치 기간이에요(27절). "이십 년을 치리하니라"인데, 연대를 계산하면 실

제 통치 기간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리아 기록과 대조할 때 학자들이 연대 문제를 제기하는 구절

이에요. 본문 안에서는 이십 해라고만 적어요. 연대의 긴장을 미해결로 두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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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의문이에요. 아사랴(웃시야)의 나병이에요(5절). 본문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고만 적

어요. 왜 치셨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역대하 26장에 가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하 15장은 그 이유를 적지 않고 결과만 적어요. 이유를 비운 그 공백이 질문이에요.

P05 김미영: 의문 하나 더요. 딥사 임부들 이야기(16절)예요. 므나헴이 딥사를 쳐서 임부들을 갈랐다고 적는

데, 이 구절이 므나헴의 잔혹성을 묘사하는지 아니면 전쟁의 관행을 기술하는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아요. 평

가 문장 없이 사건만 적어요. 본문이 판결하지 않고 독자 앞에 그냥 두는 방식이에요.

P04 최현국: ANE 배경이에요. 디글랏빌레셀 3세는 BC 745년에 아시리아 왕이 되어 제국을 재건한 인물인데,

므나헴에게 조공을 받은 게 BC 738년경으로 추정돼요. 이 앗수르 기록이 열왕기하 15장을 방증해요. 그리고

베가 때 빼앗긴 납달리·갈릴리·길르앗은 바로 이사야 9:1의 "전에 고통받던 땅"과 겹쳐요. 배경만요.

P11 나경아: LXX 관찰 하나요. 15:8에서 MT는 스가랴의 통치 개시년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삼십팔년"으

로 읽는데 LXX 일부 사본은 "39년"으로 옮겨요. 연대 기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림이에요. 배경만요.

성령일 선교사: 나병의 이유 공백, 음모와 말씀 성취의 긴장, 딥사의 무평가 기술, 베가의 연대 긴장, ANE 방

증과 LXX 갈림까지. 답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지요.

[7단계]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왕궁. 자막 —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됩니다, 쉰두 해를 치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립니다. 자막 —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이 별궁으로 옮겨지고, 아

들 요담이 왕궁과 백성을 다스립니다. 화면이 사마리아로 전환됩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육 개

월. 그리고 살룸이 백성 앞에서 그를 칩니다. 자막 —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됐더라. 살룸이 왕이 됩니

다, 한 달. 므나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칩니다.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딥사로 가서 사람들을 치고 임

부들을 가릅니다.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등장합니다. 은 천 달란트가 사마리아에서 앗수르로 넘어갑니다.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두 해. 베가가 망대에서 그를 칩니다. 베가가 이십 해를 치리합니다.

앗수르 왕이 다시 나타납니다 — 이번에는 땅을 가져갑니다. 납달리, 갈릴리, 길르앗. 호세아가 베가를 치고 왕

이 됩니다. 화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담이 쉰다섯에 왕이 되어 십육 해를 치리합니다. 성문을 건축

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페이드아

웃.

성령일 선교사: 별궁에 갇힌 왕과 왕궁에서 왕이 왕을 죽이는 화면이 교차하고, 앗수르의 그림자가 조공에서

영토로 점점 커지는 흐름이 됩니다.

(침묵 약 30초)

1~7 관찰 사실 정리

무대: 예루살렘(별궁·왕궁)과 사마리아(왕궁·망대)를 교차 — 남-북-남 구조(1~7·8~31·32~38절).

소품: 별궁(5절, 격리 공간), 은 천 달란트(19~20절, 조공과 수탈), 망대(25절, 암살 현장), 빼앗긴 지명 납달

리·갈릴리·길르앗(29절).

숫자 대조: 아사랴 52년·요담 16년(남) vs 스가랴 6개월·살룸 1개월·므나헴 10년·브가히야 2년·베가 20년

(북).

반복 어휘: qesher(음모, 10·15·25·30절), yashar be-einei YHWH(정직, 3·34절), ra be-einei YHWH(악,

9·18·24·28절), divre ha-yamim(역대지략, 6·11·15·21·26·31·36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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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조: 북왕국 다섯 왕 = 모두 ra 평가·단기 통치·음모로 교체. 남쪽 두 왕 = yashar·장기 통치·자연사.

12절 말씀 성취: 스가랴 암살 직후,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되… 과연 그렇게 됐더라" — 음모와 성

취가 병렬.

앗수르의 두 단계: 조공 수취(19절, 므나헴 시대) → 영토 탈취(29절, 베가 시대) — 점진적 잠식.

딥사 기술(16절): 임부들을 가른 잔혹 행위를 평가 없이 단 한 구절로 기술.

나병의 출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5절) — 이유 미명시, 결과만 기술.

아하스 예고(38절): 요담의 후계자로 이름만 등장, 16장으로 이어지는 연결.

원어 카드

tzaraat(רַעַת .나병·피부병(5절). 레 13-14장 의례적 부정함 범주, 여기서 신적 심판 수단 — (ציָּ

qesher(קֶשֶׁר) — 반역·음모(10·15·25·30절). 북왕국 왕 교체의 일관된 수단.

massa(מַס) — 조공·강제 징수(19절). 정복 맥락의 어근.

miqneh kesef(נהֵ ֶ�סֶף .'인두세 형태의 은 징수(20절). 직역 '은으로 구한 것 — (מִקשְׂ

nagaf(ניָּגַף) — 치다·재앙(5절). 출 12:23·삼상 4:3과 같은 어근.

yashar be-einei YHWH(עֵיניֵ ישְׂהויָּה ר �שְׂ .여호와의 눈에 정직(3·34절). 아사랴·요담 평가 — (ייָּשׁיָּ

ra be-einei YHWH(עֵיניֵ ישְׂהויָּה .여호와의 눈에 악(9·18·24·28절). 북왕국 다섯 왕 공통 평가 — (רַע �שְׂ

문학 구조

남-북-남 교차 구조: 아사랴(1~7) / 북왕국 다섯 왕(8~31) / 요담(32~38). 정직한 왕이 장의 처음과 끝을 감

쌈.

왕 도입 공식 반복: 즉위 나이·통치 기간·모친 이름·평가·역대지략 참조의 고정 패턴이 각 왕마다 반복됨.

qesher 연쇄: 음모를 나타내는 같은 어휘가 네 번의 왕 교체에 모두 쓰여 북왕국 쇠락의 리듬을 형성.

앗수르 점층: 조공(19절) → 영토(29절)의 두 단계, 17장 멸망을 향한 점진적 확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zaraat·qesher·massa·miqneh_kesef·nagaf·yashar·ra 7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남북 교차 구조·qesher 연쇄·앗수르 점층·왕 도입 공식 반복)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5절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를 응보·징벌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이유 없는 결과 기술이라는 본문

사실로만 보존.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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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의 음모와 성취 병렬을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신다'는 교훈으로 닫지 않고, 두 진술이 서술상 충돌 없

이 나란히 있는 형태 관찰로만 둠.

딥사 임부들 기술(16절)을 잔혹성 비판이나 역사적 해명으로 닫지 않고, 평가 없는 단일 구절이라는 사실

로만 둠.

drift_flag: false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5장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15:5) 별궁에 갇힌 남쪽 아사랴를 열어 — 북쪽에서

스가랴·살룸·므나헴·브가히야·베가가 qesher(음모)로 연쇄 교체되고 앗수르 디글랏빌레셀이 조공(15:19)에서

영토 탈취(15:29)로 확장하는 동안 — 남쪽 요담의 "정직" 평가(15:34)로 다시 닫히는, 두 왕국의 서로 다른 쇠

락이 교차하는 38절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에서 아사랴가 쉰두 해를 치리하다가 나병에 걸려 별궁으로 밀려나고, 요담이 왕궁을 대신

다스린다. 사마리아에서는 예후의 사대손 스가랴가 육 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당하고 —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됐더라"(15:12) — 살룸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한다. 므나헴은 딥사의 임부들을 가르

는 잔혹함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앗수르 왕에게 은 천 달란트를 바쳐 왕권을 연장한다.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

야도 망대에서 베가에게 암살당한다. 베가는 이십 해를 치리하지만 앗수르가 납달리·갈릴리·길르앗을 빼앗아

간다. 베가도 호세아에게 암살당한다. 화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요담이 열여섯 해를 치리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하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 속에 죽고 아하스가 뒤를 잇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예루살렘 별궁·왕궁과 사마리아 왕궁·망대의 교차 무대. 은·빼앗긴 땅·별궁 소품. 숫자 대조(52년 vs 1개

월). yashar/ra/qesher 반복 어휘.

2 첫 느낌·분위기 빠르고 무거운 속도. 딥사 한 구절의 무게. 판결과 성취가 나란히. 조공과 착취의 은 이동 경로.

3 시작과 끝 아사랴 등극으로 열려 요담 사망·아하스 예고로 닫힘. 남-북-남 구조. 처음과 끝이 yashar 왕.

4 등장인물·사상 인물 10인+앗수르. 12절의 말씀 성취 쐐기. yashar/ra의 평가 체계. 앗수르의 두 단계 잠식.

5 장면 컷 5컷(아사랴/스가랴→므나헴/브가히야/베가/요담). 컷 2에서 음모와 성취 병렬.

6 의문·발견·정

보

tzaraat·qesher·massa·nagaf 원어. 나병 이유 공백. 음모·성취 긴장. 딥사 무평가 기술. 베가 연대 긴장.

7 동영상 별궁 격리 → 사마리아 연쇄 암살 → 앗수르 그림자 확대 → 예루살렘 귀환.

8 초벌 제목·부제 "별궁과 망대 — 남쪽은 나병으로, 북쪽은 칼로"

9 기도·내면 "과연 그렇게 됐더라"를 설명 없이 손에 쥐고 머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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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왕국의 다른 쇠락: 아사랴의 쉰두 해와 스가랴의 육 개월이 같은 38절 안에 있다. 남쪽은 한 왕이

격리로 권력을 잃고, 북쪽은 왕들이 칼로 교체된다. 쇠락의 방식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지만, 본문은 두 흐름을

같은 절 단위로 교차 배치하여 비교를 독자에게 남긴다. 설명은 없다.

2. 결 2 — 음모와 성취의 병렬: 12절에서 스가랴의 암살 직후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됐더라"가 온다.

인간의 음모가 신적 말씀의 이행과 충돌 없이 나란히 놓인다. 본문은 그 관계를 인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두

진술이 서술상 충돌 없이 병렬로 있는 형태만 보존한다.

3. 결 3 — 앗수르의 점층: 므나헴 때 조공으로 등장한 앗수르가 베가 때 납달리·갈릴리·길르앗을 가져간다. 두

단계의 차이는 크다 — 첫 번째는 은, 두 번째는 땅. 17장의 북왕국 멸망이 이 두 단계로 예고된다. 15장은 그

기울기의 한가운데를 기록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14장 —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 15장 직전 흐름.

대하 26장 — 아사랴/웃시야의 나병 상세 기술 — 이유 공백을 채우는 역대기 병행.

사 6:1 —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의 환상 — 15장과 맞닿는 예언적 배경.

사 9:1 — "전에 고통받던 땅, 납달리와 갈릴리" — 15:29 빼앗긴 땅의 예언적 울림.

암 7:10-11 — 아모스가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 — 예후 왕조 끝(스가랴)의 배경.

호 1:4 — 이스르엘의 피 — 예후 가문 심판 예언, 15:8-12 성취.

왕하 17장 — 북왕국 멸망 — 15장 연쇄가 향하는 도착.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멈춤 1: 5절 —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유 없이 결과만 있는 문장. 이유를 채우려는 충동과 비워

두는 것 사이에서 멈춘다.

멈춤 2: 12절 — "과연 그렇게 됐더라." 음모와 성취가 같은 줄에 있다. 그 긴장을 설명 없이 쥐는 것이 가능

한지 묻는다.

멈춤 3: 16절 — 딥사 임부들. 평가 없는 한 구절. 본문이 판결을 독자에게 남기는 방식을 본다.

멈춤 4: 29절 — 납달리, 갈릴리, 길르앗. 세 지명의 목록. 그 땅에 살았을 사람들을 떠올린다.

F · 자족성 점검

[x] 남-북-남 구조와 5컷 완결

[x] qesher 연쇄(10·15·25·30절) 분포 확인

[x] 앗수르의 두 단계(조공 19절·영토 29절) 기록

[x] 12절 말씀 성취 쐐기 위치 확인

[x] yashar/ra 평가 분포(3·9·18·24·28·34절)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권의 흐름에서 9~16장은 예후의 숙청 이후 남북 부

침의 국면이며, 17장에서 북왕국이 멸망한다. 15장은 그 멸망 직전 국면의 마지막 단락이다. 예후 왕조의 끝

(스가랴의 암살, 8~12절)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앗수르가 처음 조공을 받으며 이름을 드러내고(19절), 베가 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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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빼앗아 간다(29절). 북왕국의 멸망이 이미 이 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7장의 사마리아

함락은 이 기울기의 도착이다. 남쪽은 요담과 아사랴의 yashar 평가로 장기 통치를 유지하지만, 아하스가 16장

에서 등장하며 남쪽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15장은 두 왕국이 서로 다른 속도로 위기에 진입하는 경첩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후 왕조의 끝(말씀 성취, 15:12)에서 앗수르의 영토 탈취(15:29)로 / 조공(은, 15:19)에서 영토(납달리·갈릴리

·길르앗, 15:29)로 / 별궁(격리, 15:5)에서 다음 장 아하스(16장)로 — 두 왕국이 서로 다른 속도로 쇠락하며 17

장을 향해 기우는 운동.

15장의 벡터는 이중이다. 북쪽에서는 왕조 교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외세의 압박이 조공에서 영토로 격화된

다. 남쪽에서는 한 왕이 격리되고 다음 왕이 예고되며 점점 아하스의 등장으로 기운다. 두 트랙이 같은 방향으

로, 그러나 다른 속도로, 17장의 북왕국 멸망과 16장의 남왕국 타협을 향해 움직인다.

I · ANE 맥락 — 고대 근동 배경

디글랏빌레셀 3세(BC 745-727)의 서부 진출은 아시리아 연대기에서 확인된다. 므나헴의 조공 기록(BC 738년

경)과 베가 때의 영토 탈취(BC 733-732년경)는 아시리아 연대기에 이름과 날짜가 남아 있어 15장의 서술을

독립적으로 방증한다. '불(Pul)'이라는 이름이 15:19에서 디글랏빌레셀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같은 왕의 별

칭이다. 조공은 당시 소국들이 대국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바치던 은·물자이며, 그것이 영토 할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조공국이 항복에서 속국으로 전환되는 지정학적 국면을 표시한다. 딥사(15:16)의 임

부를 가른 관행은 BC 8세기 아시리아 전쟁 기록에도 유사한 기술이 나타나며, 당시 전쟁의 공포 전술 맥락에

서 읽힌다.

J · 문학 구조

15장의 문학 구조는 교차 편집(interleave)이다. 남쪽 단락(1~7절)이 열고, 북쪽의 다섯 왕이 중심을 채우며

(8~31절), 남쪽 단락(32~38절)이 닫는다. 처음과 끝의 남쪽 왕이 모두 yashar 평가를 받아 인클루시오(inclusio)

를 이룬다. 북쪽 내부에서는 qesher 어휘가 네 번 반복되어 왕 교체의 단조로운 리듬을 만든다 — 이것이 연쇄

의 단조로움 자체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성취 쐐기가 연쇄 한가운데 끼어 들

어와, 인간의 반복되는 음모 곁에 신적 선언이 '과연 그렇게 됐더라'는 단 한 마디로 확인되는 대조를 만든다.

← 이전

열왕기하 14장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 15장 직전 흐름.

↑ 권 차례

열왕기하 차례로

다른 장을 골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

열왕기하 16장(아하스)

"나는 왕의 아들이라" — 하나님 대신 앗수르 왕을 아버지로 부른 왕, 다메섹 제단 모방, 성전 기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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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초벌 제목을 달아 보시겠어요?

P01 한나래: "별궁과 망대 — 남쪽은 나병으로, 북쪽은 칼로"

P02 이진우: "쉰두 해와 한 달 — 두 왕국의 다른 속도"

P04 최현국: "음모(qesher)의 연쇄 — 왕이 왕을 죽이는 북왕국의 속도전"

P05 김미영: "은 천 달란트 — 조공으로 산 왕권, 잃어 가는 땅"

P07 오지혜: "과연 그렇게 됐더라 — 음모 곁에 명시된 말씀 성취"

P11 나경아: "tzaraat · qesher — 나병으로 격리된 왕과 음모로 교체된 왕들"

부제 제안: "남쪽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15:5) 별궁에 갇히고, 북쪽에서는 스가랴·살룸·므나헴·브

가히야·베가가 qesher(음모)로 연쇄 교체되며 — 앗수르 디글랏빌레셀의 조공(15:19)이 영토 탈취(15:29)로 확

대되는, 두 왕국의 서로 다른 쇠락이 38절 안에서 교차하는 열왕기하 15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왕이 왕을 죽이는 사마리아 왕궁과, 별궁의 아사랴, 앗수르 군대가 넘어오는 길르앗 들판 옆으

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 오늘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조용히 주께 아뢰어 봅시다. 판단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

고, 그냥 들고 있어 보지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별궁에 갇힌 한 왕과 왕좌를 차지하고도 한 달 만에 죽는 왕들을 보았습니다.

긴 통치가 나병을 막지 못하고, 짧은 통치가 권력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들을 들고 조용히 앉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의 한 문장 — "과연 그렇게 됐더라" — 을 손에 쥐고 있겠습니다. 음모가 말씀의 언저리에 있는

그 긴장을, 설명 없이 들고 있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시뮬 종료. 관찰 9단계 전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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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6장

2KI-016  ·  역사서  ·  히브리어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

이라 이제 나를 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16:7) — 하나님

대신 앗수르 왕을 아버지로 부른 왕이 성전 은금을 예물로 바치고,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본떠

성전을 바꾸는 20절.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단계]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공기가 느껴지셨는지요.

P01 한나래: 불안하고 빠른 공기였어요. 아하스가 장을 열자마자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3절), 곧

바로 포위를 당하고(5절),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고(7절), 다메섹으로 가서 제단을 보고(10절), 제사장에게 지

시하고(11절), 성전을 바꿔요(15~18절). 스무 절 안에 왕 한 사람이 이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모든 행동이 밖

을 향해 있어요 — 앗수르를 향하고, 다메섹을 향하고. 여호와를 향하는 동사가 없어요.

P07 오지혜: 7절이 오래 남았어요 —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 말이 앗수르 왕에게 하는 말이

에요. 그 뒤에 "나를 구원하소서"가 따라와요. 구원을 구하는 말인데,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 왕이에

요. 그 방향의 어긋남이 첫 느낌에서 가장 오래 남았어요.

P04 최현국: 장 전체의 흐름이 대체(substitution)의 공기예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 이방 신을 향함. 앗수르

에게 예물 → 여호와의 성전 것을 내어 줌. 다메섹 제단으로 → 여호와의 놋 제단을 밀어 냄. 매 국면마다 무언

가가 교체돼요. 장 전체가 대체의 연쇄예요.

P02 이진우: 평가 문장이 장 앞에 와요 — "그의 열조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2절). 아하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3절)가 이어져요. 남쪽 유다 왕이 북왕국 왕들의

길을 걸어요 — 그 자체가 이 장의 압축이에요.

P05 김미영: 제단이 계속 움직이는 게 눈에 걸렸어요. 새 제단이 들어오고(11절), 왕이 첫 번제를 드리고(12

절), 기존 놋 제단은 "내가 그것으로 점 치겠노라"(15절)며 옆으로 밀려요. 원래 있던 것이 새것으로 가려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동해요. 제거가 아니라 밀침이에요. 그 '밀침'이 더 이상한 공기를 만들어요.

P11 나경아: 분위기로 하나만요. 16:7의 히브리어 원문은 "ani avdekha ve-vinekha"예요 — "나는 당신의 종이

고 당신의 아들이에요." 고대 근동 봉신 서약의 표준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왕의 언어이기도 해요. 그 언어를 인간 왕에게 쓰는 위치가 이 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배경 관찰로만

요.

성령일 선교사: 여호와를 향하는 동사의 부재, 구원 요청의 방향, 대체의 연쇄, 다윗과 북왕국 왕들 기준의 평

가, 밀림의 공기, 봉신 언어의 방향까지.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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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십칠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0절 끝: "아하

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 아하스의 등극으로 열려 아하스의 사망과 히스기야의 등장으로 닫혀요. 그리고 열리는 말이 '왕이 되

니'이고 닫히는 말도 '왕이 되니라'예요 — 같은 공식이 수미쌍관처럼 장을 감싸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수미 공식과 대조돼요. 형식은 안정적인데 내용은 격렬해요.

P01 한나래: 시작과 끝의 방향이 달라요. 시작은 아하스가 왕이 되는 것(등극), 끝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가 뒤를 잇는 것(교체)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에서 18장부터 아하스와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왕

으로 등장해요 — 이 장의 끝이 다음 흐름의 반전을 예고하는 방식이에요.

P04 최현국: 무대로 보면 시작은 예루살렘 왕궁(아하스 등극), 끝은 예루살렘 성전 기물 변경 완료 후 왕의 죽

음이에요. 장이 성전 바깥에서 시작하여 성전 안에서 닫혀요. 정치(1~9절)가 제의 변경(10~19절)으로 이어지

고, 왕의 죽음(20절)으로 막이 내려요.

[4단계]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아하스 — 유다 왕, 이 장의 중심 행위자. 행동이 많은 왕이에요. 르신 —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포위함. 베가 — 이스라엘 왕, 15장에서 이미 등장했고 여기서도 아

람과 연합하여 유다를 압박함. 디글랏빌레셀 — 앗수르 왕, 아하스의 구조 요청에 응해 다메섹을 침. 우리야

제사장 — 아하스의 지시로 제단을 만들고, 왕의 명령대로 제의를 집행하는 실행자. 무대 뒤의 여호와 — 이

장에서 발화하지 않음. 왕의 판결 공식(2~3절) 안에서만 언급되는 분.

P01 한나래: 사상의 중심은 7절이에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요청

이에요. 왕이 구원을 구하는데, 그 대상이 앗수르 왕이에요. '아들'이라는 호칭을 앗수르 왕에게 쓰는 것과, 성

경에서 그 호칭이 여호와-왕 관계에 쓰이는 것의 어긋남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두어요.

P07 오지혜: 우리야 제사장이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제단의 모형과 식양을 보내자(10

절), 우리야는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놔요(11절).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대로 집행해요(15~16절). 우

리야는 이 장에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침묵이 뭘 말하는지 본문은 적지 않아요.

P02 이진우: 상황의 뼈대예요. 아하스가 처한 압박 —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돔

이 엘랏을 탈환하는 이중 위협(5~6절). 아하스의 선택 —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고 성전 은금을 예물로 보냄

(7~8절). 앗수르의 응답 — 다메섹을 쳐서 르신을 죽임(9절). 그 결과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보고 복

사해요(10절). 외세에 도움을 청하는 선택이 성전 제의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이에요. 본문은 그 인

과를 설명하지 않고 사건 순서로만 적어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여호와의 놋 제단이에요(14절). 새 제단이 들어오면서 놋 제단은 "북쪽"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왕이 "내가 그것으로 점 치겠노라"(15절)고 해요. '점 치다'는 번역어인데, 원어로는 '구하다·묻다

(lehiqir)' 계열이에요. 원래 번제와 소제에 쓰이던 제단이 이제 왕의 '문의' 용도로 용도 변경되는 거예요. 제단

이 기능을 잃어가는 소품이에요.

P11 나경아: 어휘 둘만요. damut(מוּת 모형·형상(10절). 창 1:26의 '하나님의 형상(tselem ve-damut)'에서 같 — (�שְׂ

은 어근이 쓰여요 — 거기서는 창조의 언어, 여기서는 이방 제단 복제의 언어예요. tavnit(ניִת 식양·설계 — (ַ�ב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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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절). 출 25:9에서 성막의 식양(tavnit)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실 때 같은 어휘가 쓰여요 — 거기

서는 여호와에게서 내려오는 것, 여기서는 이방에서 복사해 오는 것이에요. 형태 관찰로만요.

[5단계]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세 컷입니다.

컷 1 (1~9절): 아하스의 왕위와 외적 위기. 등극·평가·우상숭배(1~4절)·아람·이스라엘 연합 포위(5~6절)·앗

수르에 구원 요청·성전 은금 예물(7~8절)·앗수르의 다메섹 점령·르신 죽임(9절).

컷 2 (10~18절): 제단 교체. 다메섹에서 제단 목격·모형 전달(10절)·우리야의 제단 제작(11절)·아하스의 봉

헌(12~13절)·놋 제단 북쪽으로 이동(14절)·왕의 제의 명령(15~16절)·성전 기물 변경(17~18절).

컷 3 (19~20절): 아하스의 죽음과 히스기야 등극 예고. 행적 참조(19절)·장례·히스기야 등장(20절).

P02 이진우: 컷 1에서 구조가 보여요. 압박(5~6절) → 선택(7~8절) → 결과(9절)의 삼 단계예요. 아람·이스라엘

의 포위가 압박이고, 앗수르 의존이 선택이고, 앗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하는 것이 결과예요. 그런데 그 결과 때

문에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보는 컷 2가 열려요. 선택이 낳은 결과가 제의 변경을 낳는 연쇄예요. 본

문은 그 연쇄를 인과로 쓰지 않고 사건 나열로 쓰지요.

[6단계] 의문·발견·정보

성령일 선교사: 의문이나 발견을 나눠 주세요.

P11 나경아: 원어 카드요. eved(עֶבֶד) — 종·신복(7절). ben(ֵ�ן) — 아들(7절). 고대 근동 봉신 서약의 표준 자기 호

칭. mizbeach(ַמִזשְֵׂ�ח) — 제단(10~17절, 9회). damut(מוּת ניִת)모형·형상(10절), 창 1:26 같은 어근. tavnit — (�שְׂ — (ַ�בשְׂ

식양·설계도(10절), 출 25:9 같은 어근. mizbah ha-nechoshet(מִזשְַׂ�ח הַנּשְׂחשֶֹׁת) — 놋 제단(14~15절), 원래 여호와 앞

에 있던 제단. shalach(לַח .보내다(7·8·10·11절). 배경만요 — (שׁיָּ

P02 이진우: 발견 — damut와 tavnit의 이중 어휘예요(10절). "제단의 모형(damut)과 식양(tavnit)"이라고 두 단

어를 함께 써요. damut는 시각적 외양이고 tavnit는 설계 구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복사하고, 만드는 방법도

복사한 거예요. 그런데 P11이 지적했듯 damut는 창 1:26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tavnit는 출 25:9에서 여호와

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식양에 쓰인 어휘예요. 그 두 어휘가 이방 제단을 복제하는 문맥에 쓰인 것이 형태

관찰이에요.

P07 오지혜: 발견 하나 더요. 15절에서 아하스가 우리야에게 명령해요 —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

제와 그의 소제와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와 그들의 소제와 전제는 이 큰 제단 위에 드리라." 새 제단에서

드려야 할 제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목록이 길고 구체적이에요 — 아침·저녁, 왕·백성, 번제·소제·전제. 아하스

가 제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제의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제단을 교체해요.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디

에 드리는가를 바꿔요. 그 차이가 질문이에요.

P01 한나래: 의문이에요. 우리야 제사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왕이 이방 제단의 모형을 보내자마자 만

들어 놓고, 왕의 명령대로 드리고(15~16절), 기물을 옮기고(17~18절). 본문이 우리야의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적지 않아요. 우리야의 침묵을 본문이 어떻게 두는지가 미해결이에요.

P05 김미영: 의문 하나 더요. 18절이에요 — "여호와의 전에 세운 안식일 섬돌과 왕이 밖으로 통하는 시설을

앗수르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제거했다." '앗수르 왕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눈에 걸려요. 성전 구조물

을 바꾸는 이유가 앗수르 왕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 — 앗수르 왕의 방문 때문인지, 조공의 표시인지 —

본문은 이유를 적지 않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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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최현국: ANE 배경이에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7절)는 고대 근동 외교문서에서 확인되는

봉신 서약 언어예요. 아카디아어 외교문서에서 하급 왕이 상급 왕에게 'ardaka u mārka anāku'(나는 당신의 종

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하스의 이 발화가 아시리아 봉신 관계 진입 선언이에요. 또한 다

메섹 함락은 BC 732년경으로 추정되며, 아하스가 다메섹을 방문한 것은 정복 후 봉신으로서 주군에게 인사

하러 간 방문이에요. 배경만요.

P11 나경아: LXX 관찰 하나요. 16:6에서 MT는 '에돔 사람들'로 읽는데, LXX는 '아람 사람들'로 읽어요. 히브

리어 자음 r(resh)와 d(dalet)의 형태가 유사하여 생긴 사본 전승 차이예요. 에돔과 아람이 맥락상 다른 세력이

기 때문에 이 갈림이 역사 독해에 영향을 줘요. 본문비평 배경으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봉신 언어의 방향, damut·tavnit의 어근 충돌, 아하스의 제의 변경 방식(무엇이 아닌 어디), 우

리야의 침묵, 18절의 '앗수르 왕을 위하여', LXX의 에돔·아람 갈림까지. 그대로 두지요. 답이 급하지 않습니다.

[7단계]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왕궁.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 열여섯 살, 열여섯 해를 치리할 왕. 자막 — 여호와의 눈

에 악.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산당과 언덕에서 제사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에워쌉니다 — 이기지는 못합니다. 에돔이 엘랏을 빼앗아 갑니다. 아하스가 사신을

앗수르로 보냅니다. 편지가 나가요 —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성전과 왕궁의 은

금을 담아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앗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르신을 죽입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으

로 갑니다. 제단 하나가 보입니다. 아하스가 멈춰 봅니다. 그리고 제단의 모형과 식양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

다 — 우리야 제사장에게.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새 제단 위

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놋 제단이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성전 기물들이 옮겨지고 바뀝니다. 안식일 섬돌이 사

라집니다 — 앗수르 왕을 위하여. 아하스가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편지 하나가 앗수르로 가고, 은금이 따라가고, 다메섹에서 제단이 복사되어 돌아오고, 여호와

의 제단이 밀려나는 흐름이 됩니다.

(침묵 약 30초)

1~7 관찰 사실 정리

무대: 예루살렘(왕궁·성전) → 다메섹 → 예루살렘 성전 순으로 이동. 다메섹에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성

전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소품: 제단(mizbeach, 10~17절 9회), 성전·왕궁 은금(8절, 예물), 다메섹 제단의 모형·식양(10절), 밀려난 놋

제단(14절), 안식일 섬돌·시설(18절).

핵심 발화 7절: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 봉신 언어를 앗수르 왕에게 사용.

평가(2~3절):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 남쪽 왕이 북왕국 기준

으로 평가됨.

대체 연쇄: 자식 불 가운데→이방 신. 성전 은금→앗수르 예물. 다메섹 제단→여호와 제단 교체. 안식일 섬

돌→앗수르 왕 편의 변경.

우리야 제사장의 무발언 집행(10~18절): 아하스의 지시를 이의 없이 이행.

제의 변경의 방식(15절): 제의 내용(번제·소제·전제)은 유지, 제단(어디)만 교체.

여호와의 놋 제단 처우(15절): 점 치기(문의) 용도로 기능 변경 후 밀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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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쌍관: '왕이 되니'(1절) ↔ '왕이 되니라'(20절) — 등극 공식이 장을 감쌈, 히스기야로 열린 전환.

원어 카드

eved(עֶבֶד) — 종·신복(7절). 봉신 서약 언어.

ben(ֵ�ן) — 아들(7절). 다윗 언약(삼하 7:14) 언어를 앗수르 왕에게 전용.

mizbeach(ַמִזשְֵׂ�ח) — 제단(10~17절, 9회). 이 장의 핵심 소품.

damut(מוּת .모형·형상(10절). 창 1:26 같은 어근 — (�שְׂ

tavnit(ניִת .식양·설계도(10절). 출 25:9 같은 어근 — (ַ�בשְׂ

mizbah ha-nechoshet(מִזשְַׂ�ח הַנּשְׂחשֶֹׁת) — 놋 제단(14~15절). 이동 전 원위치 제단.

shalach(לַח .보내다(7·8·10·11절). 아하스의 행위 동사 — (שׁיָּ

문학 구조

수미쌍관: '왕이 되니'(1절)와 '왕이 되니라'(20절)가 장을 감쌈.

3컷 구성: 외적 위기와 앗수르 의존(1~9절) / 제단 교체 연쇄(10~18절) / 왕의 죽음과 히스기야 전환 예고

(19~20절).

대체 패턴: 매 국면마다 원래 있던 것이 이방 것으로 교체되거나 밀려나는 반복 구조.

damut·tavnit 어근 충돌: 창조와 성막 식양의 언어가 이방 제단 복제에 사용되는 대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eved·ben·mizbeach·damut·tavnit·mizbah_ha-nechoshet·shalach 7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수미쌍관·대체 패턴·damut/tavnit 어근 충돌·ANE 봉신 언어)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7절의 봉신 언어를 '하나님을 배신한 불신앙'의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다윗 언약 언어를 앗수르 왕에게 사

용한 발화 방향의 사실로만 보존.

damut·tavnit의 어근 충돌을 '이방 숭배의 죄'로 교훈화하지 않고, 두 어휘가 창조·성막 식양 문맥과 이방 복

제 문맥에 함께 쓰인 형태 관찰로만 둠.

우리야의 침묵을 배도자 공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발화가 없는 실행자라는 본문 사실로만 보존.

drift_flag: false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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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6장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한"(16:2~3) 아하스가 아람·이스

라엘의 포위 앞에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16:7)는 봉신 언어를 앗수르 왕에게 발화하고 성전

은금을 예물로 보낸 뒤 —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모형(damut)과 식양(tavnit)을 복사해 와 여호와의 놋 제단을

북쪽으로 밀어 내고 성전 기물을 변경하는 대체 연쇄로 닫히는, 히스기야 등장 직전의 경첩이다.

한 문단: 아하스가 열여섯 살에 유다 왕이 된다. 본문이 즉시 평가한다 — 다윗과 같지 않고, 북왕국 왕들의 길

로 걸었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한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

렘을 포위하고 에돔이 엘랏을 빼앗는다. 아하스가 앗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낸다 —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예물로 보낸다. 앗수르가 다메섹을 쳐서 르신을 죽인다. 아

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보고, 모형과 식양을 예루살렘의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낸다.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제단이 완성된다. 아하스가 새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린다. 놋 제단이 북쪽으로 밀려난다. 성전 기물들이

앗수르 왕을 위해 옮겨진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뒤를 잇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예루살렘→다메섹→예루살렘 성전 이동. 제단(9회)·은금·놋 제단·안식일 섬돌 소품.

eved·ben·damut·tavnit 어휘. 대체의 연쇄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여호와를 향하는 동사의 부재. 구원 요청의 방향 어긋남. 대체 연쇄의 공기. 밀려남의 이상함.

3 시작과 끝 아하스 등극(1절)→히스기야 예고(20절). 수미쌍관 '왕이 되니'. 예루살렘 바깥→성전 안 이동.

4 등장인물·사상 아하스·르신·베가·디글랏빌레셀·우리야. 7절 봉신 언어의 방향. 여호와 발화 없음. 우리야의 무발언 집

행.

5 장면 컷 3컷(외적 위기/제단 교체/히스기야 전환). 압박→선택→결과의 컷 1 내부 구조.

6 의문·발견·정보 eved·ben·damut·tavnit 원어. 봉신 언어 방향. 어근 충돌. 제의 내용 유지·제단 교체 방식. 우리야 침묵. 18

절 '앗수르 왕을 위하여'.

7 동영상 편지→은금→다메섹 제단 복사→놋 제단 밀림→기물 변경→히스기야 등장.

8 초벌 제목·부제 "나는 왕의 아들이라 — 봉신 언어가 앗수르 왕을 향한 날"

9 기도·내면 방향이 바뀐 호소와 북쪽으로 밀린 놋 제단을 설명 없이 손에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방향이 바뀐 호소: 7절은 성경에서 드문 장면이다. 왕이 구원을 구한다 — 그런데 그 방향이 여호와

가 아니라 앗수르 왕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소가 인간 왕에게 향한다. 본문은 그 방향 전환을 설명하

지 않는다. eved(종)와 ben(아들)이라는 두 호칭이 고대 근동 봉신 서약 언어라는 배경을 두면, 아하스는 여기

서 아시리아 왕국의 속국 선언을 하고 있다. 성경 안에서 그 두 호칭이 여호와-왕 관계에 쓰이는 언어라는 점

과 나란히 두면 — 본문은 설명 없이 독자를 그 어긋남 앞에 세운다.

2. 결 2 — 대체(代替)의 연쇄: 16장 전체가 하나의 대체 패턴을 반복한다. 자식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3절),

성전 은금이 앗수르로 빠져나가고(8절), 다메섹 제단이 여호와 제단의 처소에 들어서고(11~12절), 놋 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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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 밀려나고(14절), 성전 기물이 앗수르 왕을 위해 옮겨진다(17~18절). 제거가 아니라 대체다 —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옆으로 밀려나거나 용도가 바뀐다. 그 '밀림'이 이 장의 문학적 온도다.

3. 결 3 — 어근의 반향: damut와 tavnit가 이방 제단을 복사하는 10절에 함께 쓰인다. 두 어근은 성경 안에서

무게를 가진 어휘다 — damut는 창 1:26 "하나님의 형상"에, tavnit는 출 25: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식양"에 쓰인다. 창조의 언어와 성막 설계의 언어가 이방 제단의 복제에 쓰이는 이 어근의 반향을 본문은 주

석 없이 배치해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삼하 7:14 —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 16:7 '왕의 아들' 선언의 언약적 대

조.

신 12:31; 18:10 —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 금지 — 16:3의 율법 배경.

사 7:1-17 — 아하스와 임마누엘 신호 — 16장과 동시대 예언적 배경.

사 8:5-8 — 실로아 물 vs 앗수르 강 — 앗수르 의존 선택의 예언적 대응.

왕하 15장 — 베가와 앗수르 — 16장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의 직전 맥락.

왕하 17장 — 북왕국 멸망 — 16장이 예고하는 다음 단계.

대하 28장 — 아하스 병행 기사 — 역대기의 상세 기술.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멈춤 1: 7절 — "나는 왕의 아들이라."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을 본다.

멈춤 2: 10절 — 다메섹에서 제단을 보고 멈추는 아하스.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는지 본문은 적지 않는다.

멈춤 3: 14절 — 놋 제단이 북쪽으로 밀려난다. 제거가 아니라 밀림. 그 제단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한다.

멈춤 4: 18절 — "앗수르 왕을 위하여." 성전 구조물이 바뀌는 이유가 이 네 글자다. 그 무게를 들고 있는다.

F · 자족성 점검

[x] 3컷 구조(외적 위기/제단 교체/히스기야 전환) 완결

[x] 7절 봉신 언어(eved·ben)의 방향과 언약적 배경 기록

[x] damut·tavnit 어근 충돌 위치(창 1:26·출 25:9) 기록

[x] 대체 연쇄의 5개 국면 분포 확인

[x] 우리야의 무발언 집행 위치(10~18절)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16장은 9~16장 국면(예후의 숙청 이후 남북 부침) 끝,

17장 북왕국 멸망 직전에 놓인다. 이 장에서 남쪽 유다도 처음으로 외세 앗수르에 봉신 의존을 선언하고, 성전

제의가 이방 모형으로 교체된다. 다윗 언약의 언어(ben, 아들)가 앗수르 왕에게 전용되는 16:7은 다윗 집의 불

씨를 보존하시는 권의 흐름에서 가장 극적인 아이러니 지점 가운데 하나다. 15장의 북왕국 연쇄 암살이 외부

에서 가해지는 압박이었다면, 16장은 남쪽 왕 자신이 내부에서 제의와 언약 언어를 대체하는 국면이다. 히스

기야가 20절에서 예고되는 것은, 이 바닥에서 권이 다시 위를 향해 반전을 준비한다는 신호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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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호와를 향했던 호소(16:2 이전의 기준)에서 앗수르 왕을 향한 봉신 선언(16:7)으로 / 여호와의 놋 제단(본래

위치)에서 북쪽으로 밀린 제단(16:14)으로 / 아하스의 대체 연쇄(16:3~18)에서 히스기야의 반전 예고(16:20)로

— 남쪽 유다가 다윗 언약의 언어를 외세에 건네고 성전 제의를 이방 모형으로 교체하는 하강, 그리고 그 끝에

서 히스기야로 열리는 전환.

16장의 벡터는 하강이다. 그러나 그 하강의 끝에 히스기야가 놓인다. 권의 흐름에서 17장이 북왕국 멸망이라

면, 18~19장은 히스기야의 앗수르 위기 극복과 신뢰다. 16장은 그 반전의 직전 바닥이다.

I · ANE 맥락 — 고대 근동 배경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16:7)는 아카디아어 봉신 서약 문서에서 확인되는 표준 언어다. 하급 왕

이 상급 왕에게 자신을 'ardu u mār'(종이자 아들)로 부르는 것은 외교적 복종 선언이다. 아하스의 이 발화는 유

다가 아시리아의 봉신국(vas-sal state)임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다메섹 함락(BC 732년경) 이후 아하스

가 다메섹을 방문한 것은 새로운 주군 디글랏빌레셀에게 충성을 표하는 봉신 방문이다. 다메섹 제단을 복사

해 온 것이 종교적 동화인지 정치적 복속의 표시인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아하스 시대의 앗수르 기록

에도 유다에서의 조공 수취가 언급된다.

J · 문학 구조

16장의 문학 구조는 대체 반복(substitution loop)이다. 장 전반부(1~9절)는 왕의 정치적 결정, 후반부(10~18절)

는 그 결정의 제의적 귀결이다. 두 부분은 하나의 원인-결과 사슬로 연결된다 — 앗수르 의존 선택이 다메섹

방문을 낳고, 다메섹 방문이 제단 복사를 낳고, 제단 복사가 놋 제단의 밀려남을 낳는다. 각 단계에서 원래 있

던 것이 옆으로 이동하거나 용도를 잃는다. 수미쌍관('왕이 되니' 1절·20절)은 형식적 안정을 제공하지만, 그

형식 안의 내용은 매 국면마다 무언가를 대체한다. 마지막 히스기야의 등장(20절)은 이 대체 연쇄의 끝에서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문학적 전환점이다.

← 이전

열왕기하 15장

별궁과 망대 — 남쪽은 나병으로, 북쪽은 칼로. 두 왕국의 다른 쇠락이 38절 안에서 교차한다.

↑ 권 차례

열왕기하 차례로

다른 장을 골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

열왕기하 17장(북왕국 멸망)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니 — 북왕국 멸망과 사마리아 식민화, 열왕기하의 구조적 전환점.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초벌 제목을 달아 보시겠어요?

P01 한나래: "나를 구원하소서 — 방향이 바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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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나는 왕의 아들이라 — 봉신 언어가 앗수르 왕을 향한 날"

P04 최현국: "다메섹에서 온 제단 — 대체의 연쇄"

P05 김미영: "밀려난 놋 제단 — 성전 은금이 나가고, 이방 제단이 들어오고"

P07 오지혜: "eved·ben — '신복이요 아들이라' 한 문장이 놓인 방향"

P11 나경아: "damut · tavnit — 창조와 성막의 언어로 이방 제단을 복제한 왕"

부제 제안: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16:7)는 봉신 언어를 앗수르 왕에게 발화하고 성전 은금을 예

물로 보낸 아하스가 — 다메섹에서 제단의 모형(damut)과 식양(tavnit)을 복사해 와 여호와의 놋 제단을 밀어

내는 대체 연쇄로 닫히는, 열왕기하 16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편지를 들고 앗수르로 향하는 사신 옆으로, 다메섹에서 제단을 바라보는 아하스 곁으로, 그리

고 북쪽으로 밀려난 놋 제단 옆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오늘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설명하지 말고 그냥 들

고 주께 아뢰어 봅시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왕이 '나는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당신께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방향의 어긋남을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밀려난 놋 제단을 생각하겠습니다 — 제거된 게 아니라 옆으로 밀린 그 제단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시뮬 종료. 관찰 9단계 전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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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7장

2KI-017  ·  역사서  ·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17:13-14) — 앗수르에 의한 사마리아 함락

(17:5-6)이 사건이라면, 17:7-23은 그 사건의 신학적 해설이며, 거듭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듭 외면한 목의 완고함이 권 전체의 심장으로 여기서 뛴다.

관찰된 사실

[2단계]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 선교사: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무겁고 조용했어요. 사마리아 함락(6절)이 요란한 묘사 없이 짧게 적혀요 — "이스라엘을 앗수르

로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고산 강 가에 있는 메대 성읍들에 두었더라." 사건이 그냥 놓여 있어요. 애도도 분

노도 없이 사실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눌렸어요.

P07 오지혜: 7절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건 보고에서 신학 해설로 전환하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어조가 엄

숙해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 때문이라"가 반복되면서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것 같은 어조예요. 그

런데 그 판결 안에 슬픔이 섞여 있어요 — 한 번도 아니고 거듭 선지자를 보내셨는데(13절) 거듭 듣지 않았다

는 것. 정죄가 아니라 탄식에 가까운 어조예요.

P04 최현국: 전체 흐름의 공기는 '닫힘'이에요. 1절의 왕 호세아로 시작해서 6절의 포로로 이어지고, 23절의

"이스라엘 자손이 … 자기 땅에서 앗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로 북왕국의 막이 내려요. 그

리고 24절부터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공간은 채워지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 부재가 이 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공기예요.

P02 이진우: 아이러니가 두드러졌어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한다'(yare, 32·33절)는 표현이

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끌려갔어요(7절). 이제 그 빈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여

호와를 경외한다 — 하지만 35절에서 곧바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날 풍속대로 행하였더라"가

따라와요.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yare라는 한 단어의 반복 안에 맺혀 있어요.

P05 김미영: 감각으로는 27절의 제사장이 잡혀요.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끌고 간 제사장들 중 하나를 다

시 보내 "그 땅 신의 율례를 가르치라"(27절) 해요. 제사장이 백성 없는 땅으로 돌아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예배 방식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은 배운 대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신들도 함께 섬겨요. 가르쳤는데 섞이는 이

장면이 쓸쓸하게 손에 잡혔어요.

P11 나경아: yare의 분포를 짚을게요. 17장 안에서 경외하다(yare)가 7절·25절·28절·32절·33절·34절·35절·36절

·37절·38절·39절·41절에 나와요. 앞쪽(7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부정이고, 중간 이후

(25절 이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경외하지 않는다는 혼용이에요. 한 단어가 이 장의 전반부와 후

반부를 잇는 경첩이에요. 형태 관찰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담담한 사건 보고, 탄식에 가까운 신학 판결문, 닫히는 공기와 이방인의 등장, yare가 경첩이

되는 아이러니까지. 그대로 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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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작과 끝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같이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2절 시작: "유다의 아하스 왕 십이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서 구 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만 같지는 아니하였

더라." 40~41절 끝: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날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

와도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으며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

까지 행하느니라." 시작은 한 왕의 등극과 평가, 끝은 여러 민족의 혼합 관습이 조상에서 자자손손으로 이어

진다는 선언이에요. 왕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민족들의 세대 반복으로 닫혀요.

P01 한나래: 시작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만 같지는 아니하였더라"(2절)가 흥미로워요. 마지막 왕

호세아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데, 그럼에도 왕국은 멸망해요. 평가의 차등이 결과를 바꾸지 못한 셈이에요.

그 긴장이 시작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끝의 "오늘까지"(41절)는 이 글을 쓰거나 편집한 시점까지 그 혼합

관습이 계속된다는 표식이에요. 역사가 닫히지 않고 '지금'으로 열려 있어요.

P04 최현국: 무대로 보면 시작은 이스라엘 왕의 궁정이고 끝은 이방 민족들이 뒤섞인 사마리아 땅이에요. 같

은 공간인데 완전히 다른 주민이에요. 이스라엘은 없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조상들이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한다'고 닫혀요. 땅은 남았고 백성은 달라졌어요.

[4단계]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성령일 선교사: 등장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호세아 — 이스라엘 마지막 왕, 구 년 통치 후 앗수르에 사로잡힘. 살만에셀 —

앗수르 왕, 사마리아 포위·함락 집행자. 앗수르 왕(이름 미상, 17:24 이하) — 이방 민족 이식 명령자. 사자들

(25절) — 이주민들을 공격하는 동물, 신학적 신호처럼 읽힘. 파견된 이스라엘 제사장(28절) — 포로로 끌려갔

다가 다시 보내진 한 사람. 이방 민족 다섯 그룹(24절) — 바벨론·굿·아와·하맛·스발와임. 그리고 발화하지 않

으나 내내 등장하는 여호와 — 경고하시고,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내어 주신 주체.

P07 오지혜: 사상의 중심이 두 개예요. 첫째는 거부된 경고예요. 13절 —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

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

례를 지키되 …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거듭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가 거듭 외면됐어요. 둘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23절 —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경고가 이루어진 것을 본문이 직접 선

언해요.

P01 한나래: 금송아지가 두 번 등장해요(16절). "여로보암이 행하게 한 그 모든 죄를 행하며 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왕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17장에서 다시 불려요. 처음 틀린 행동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본문이 연결해요. 북왕국의 멸망이 즉흥적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결과라고 본문이

고리로 연결해요.

P02 이진우: 상황의 핵심 구조는 '애굽에서 건지심 → 배반 → 경고 → 듣지 않음 → 포로'의 사슬이에요. 7절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로 시작해요. 애

굽에서의 출발이 포로 심판의 기준점이에요. 나온 곳(애굽)과 간 곳(앗수르)이 17장 안에서 수미로 놓여요.

P05 김미영: 소품으로 한나 더요. 산당(bamah, 9·10·11·29·32절)이 이 장에서 반복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산당

을 세우고(9절),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11절), 이방인들이 다시 산당을 세우고(29·32절) — 같은 소품이 이스

라엘의 죄와 이방인의 혼합을 연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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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원어 하나만 추가요. galah(יָּליָּה�) — '드러내다·이식하다·포로로 끌다', 6절과 23절에서 이스라엘이

앗수르로 galah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포로됨의 표준 어휘이고, 레위기 26:34·신명기 30:4과 연결되

어 언약 위반의 예고된 결과라는 배경을 가져요. 배경으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 여로보암에서 이어진 금송아지의 고리, 애굽과 앗수르의 수미, 산당

의 소품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잇는 것, galah의 언약 배경. 그대로 두지요.

[5단계] 장면 컷 분절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세 컷입니다.

컷 1 (1~6절): 정치·군사 사건 — 호세아 왕의 통치와 배반, 살만에셀의 포위와 삼 년, 사마리아 함락과 이스

라엘 포로.

컷 2 (7~23절): 신학적 해설 — 왜 이렇게 됐는가. 애굽에서 건지심, 다른 신들을 경외함,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 듣지 않음과 완고, 버리심, 앗수르 포로로 오늘까지.

컷 3 (24~41절): 이주와 혼합 — 이방 민족의 이식, 사자의 공격, 제사장 파견, 각 민족의 신 목록,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기는 혼합 관습, 오늘까지.

P02 이진우: 컷 2 안의 내부 구조를 더 보면요. 7~12절은 이스라엘이 한 죄 목록이에요. 13~14절은 경고와 듣

지 않음이에요. 15~17절은 더 구체적인 죄 목록(우상, 금송아지, 아세라, 별, 바알, 아들딸을 불로)이에요.

18~20절은 여호와의 반응(진노하여 앞에서 제하심)이에요. 21~23절은 역사적 결론(여로보암에서 시작해 앗

수르까지)이에요. 죄 → 경고 → 죄 심화 → 반응 → 결론의 사다리예요.

[6단계] 의문·발견·정보

성령일 선교사: 의문과 발견을 나눠 주세요.

P11 나경아: 원어 카드 먼저요.

qashah oref(ה ערֶֹף שׁיָּ .목을 굳게 하다·완고', 14절. 출 32:9·신 9:6의 "목이 뻣뻣한 백성"과 같은 어근권' — (קיָּ

he'emid(הֵעִיד) — '증언하다·경고하다', 13절. 히필(사역) 형태로 '증인으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yare(ייָּרֵא) — '경외하다·두려워하다', 17장에 10회 이상. 이스라엘의 경외 결핍(7절)과 이방인의 반쪽 경외

(33·41절)를 묶는 핵심 어휘.

galah(יָּליָּה�) — '포로로 끌다·이식하다', 6·23절. 포로됨의 표준 어휘.

bamah(ה .산당', 9·10·11·29·32절. 이스라엘의 죄와 이방인의 혼합에 공통 등장' — (�יָּמיָּ

matstsevah(מֵַ�ביָּה) — '돌기둥·마체보트', 10절. 가나안 다산 제의의 소품.

asherah(ה .아세라 목상', 10·16절. 가나안 여신 아세라의 제의물' — (אֲשֵׁריָּ

P02 이진우: 발견 — 문학 구조예요. 이 장은 신명기 역사(신명기~열왕기)의 글쓰기 방식을 가장 또렷이 드러

내는 장 중 하나예요. 7절의 "이는 ~ 때문이라(ki)"로 시작하는 신학 해설이 고대 근동 전쟁 기록의 단순 사건

서술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앗수르의 기록은 '우리가 이겼다'이지만 열왕기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다뤄요. 승

자의 기록이 아니라 패자의 신학이에요.

P01 한나래: 의문이에요. 2절에서 호세아가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만 같지는 아니하였더라"고 평가

돼요. 상대적으로 나은 왕인데 왕국이 그 치하에서 멸망해요. 개인의 상대적 평가와 공동체의 결과가 일치하

지 않아요. 왜 본문이 이 긴장을 해소하지 않는지, 1장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하고 싶어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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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발견이에요. 13절의 경고 표현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에요. 그런데 14절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로 응답해요. 많이

보내셨는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보내심의 많음과 외면의 많음이 나란히 놓여요.

P05 김미영: ANE 배경이에요. 앗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은 앗수르 제국의 표준 행정이었어요. 피정복 지역 주

민을 뿌리째 다른 곳에 심고 다른 민족을 그 땅에 이식해 저항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그 정책의 결

과로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24절). 배경으로만요.

P04 최현국: 교차 참조예요. 17:13의 거듭된 경고는 아모스 5:27("앗수르로 사로잡혀 가리라")·호세아 9:3과

연결돼요.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17:23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라고 직접 확인해요. 말씀과 성취의 대응 구조가 이 장의 骨格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패자의 신학, 많이 보내심과 많이 외면함의 나란함, 상대적으로 나은 왕 아래 멸망하는 긴장,

ANE 강제 이주 배경, 말씀과 성취의 대응.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흐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첫 컷. 사마리아 궁정.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집트 왕

소아에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끊는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 호세아를 잡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

를 포위한다. 삼 년의 자막이 뜨고 — 사마리아가 함락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행렬로 앗수르로 끌려간다.

사마리아 성읍이 텅 빈다. 두 번째 컷. 화면이 어두워지고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여호와의 관점에서 긴 해설이

흘러요 —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애굽 구출, 경외 포기, 산당, 금송아지, 돌기둥, 아세라, 별, 바알, 아들

딸을 불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심 — 카메라가 경고하는 선지자 여럿을 빠르게 스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목을 굳히는 장면들이 반복 편집된다. 여호와가 진노하여 앞에서 제하신다는 자막. 세 번째 컷. 이방 민

족들이 사마리아 빈 땅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들을 공격한다. 앗수르 왕에게 보고된다. 잡혀간 제

사장 한 명이 돌아와 여호와의 예배 방식을 가르친다. 그들이 배운다 — 그러나 자기 신들도 섬긴다. 각 민족

이 자기 신상들을 산당에 둔다. 마지막 컷. 자막 —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

늘까지 행하느니라." 혼합이 굳어진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함락과 행렬, 신학 해설의 내레이션, 이방 민족의 유입과 혼합이 굳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대로

두지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qashah·he'emid·yare·galah·bamah·matstsevah·asherah 7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신명기 역사 글쓰기 구조 + 말씀-성취 대응 + 앗수르 강제 이주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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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17:7-23의 신학 해설을 '이스라엘 정죄'나 '하나님의 진노 설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ki 구조의 반복과 선지

자 경고의 거듭됨이라는 문학·형식 관찰로만 둠.

17:13-14의 경고 거부를 '교훈'으로 끌지 않고, 많이 보내심과 많이 외면함의 나란함이라는 사실 관찰로만

보존.

yare의 아이러니를 '혼합 종교 비판'으로 닫지 않고, 한 단어가 경외 결핍(이스라엘)과 반쪽 경외(이방인)를

묶는 형태 관찰로만 둠.

멸망을 '징벌'의 도덕 교훈으로 미화하지 않고 애도·관찰의 결로 접근함. drift_flag: false.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7장은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지 삼 년 만에 함락하고(17:5-6) 이스라엘

을 포로로 끌어간 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 때문이라"(17:7)의 신학 해설 열일곱 절로 전환하여 "여호와

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 이르시기를 …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라는 권 전체의 심

장을 새겨 두고, 이방 민족들의 이식과 혼합 종교 관습이 "오늘까지"(17:41) 이어지는 것으로 닫히는 — 북왕

국의 신학적 부고다.

한 문단: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 앗수르와의 조공을 끊자 살만에셀이 올라와 포

위한다. 삼 년 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긴 행렬로 앗수르로 끌려간다. 그리고 본문이 전환한

다 — 왜 이렇게 됐는가.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산당을 세우고 돌기둥을 두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는데 거듭 듣지 않았다. 목을 굳히기를

조상들과 같이 했다. 결국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앞에서 제하셨고 말씀대로 앗수르로 보내셨다. 이방 민족들이

빈 땅으로 들어오고 사자들이 공격하자 제사장이 돌아와 가르치지만 각 민족은 자기 신들도 함께 섬겼다. 오

늘까지. 부고가 닫히지 않고 독자를 향해 열려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정치 무대(1~6) / 신학 법정(7~23) / 혼합 공간(24~41)의 세 층위. bamah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잇는 소

품. ki 구조의 반복.

2 첫 느낌·분위기 담담한 사건 보고, 탄식에 가까운 신학 판결문, 이방인 등장 후 이스라엘 부재의 공기. yare 아이러니.

3 시작과 끝 왕 한 사람의 평가(1~2절)에서 민족들의 세대 반복(40~41절)으로. "오늘까지"의 열린 끝.

4 등장인물·사상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23절). 여로보암 금송아지의 고리(16절). 애굽에서 앗수르로의 수미. 갈라가는

galah.

5 장면 컷 정치 사건(1~6) / 신학 해설(7~23, 죄→경고→죄심화→반응→결론) / 이주와 혼합(24~41) 3컷.

6 의문·발견·정보 원어 카드 7개(qashah·he'emid·yare·galah·bamah·matstsevah·asherah). 신명기 역사 글쓰기. 말씀-성취 대

응. ANE 강제 이주.

7 동영상 함락과 포로 행렬 → 신학 내레이션(경고와 외면 반복 편집) → 이방인 유입과 혼합 굳어짐 → "오늘까

지" 페이드아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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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목·부제 "듣지 아니하고 — 목을 굳게 한 세대들의 부고 / ki — 왜냐하면, 신학이 사건보다 긴 장"

9 기도·내면 거듭 보내심과 거듭 외면함의 오랜 나란함 앞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질문인 채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사건보다 두꺼운 신학: 사마리아 함락은 여섯 절(1~6절)이지만 신학 해설은 열일곱 절(7~23절)이

다. 본문이 무엇을 더 두껍게 보는지가 이 비율에 새겨져 있다. 앗수르의 기록은 '우리가 이겼다'이지만, 열왕

기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질문한다. 승자의 연대기가 아니라 패자의 신학이다. 사건은 짧고 이유가 길다 —

그 길이가 이 장의 무게중심이다.

2. 결 2 — 거듭 보내심과 거듭 외면함: 13절의 경고 표현이 단수가 아니다 —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

여." 한 번이 아니라 여럿,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다. 그리고 14절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로 응답한다. 보

내심의 많음과 외면의 많음이 나란히 놓인다. 본문은 그것을 정죄의 어조가 아니라 사실의 어조로 적는다. 탄

식이 판결문 형식 안에 실려 있다.

3. 결 3 — yare의 아이러니: 이 장에서 yare(경외하다)가 10회 이상 등장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끌려갔고(7절),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신들도 섬겼다(33·41절). 한 단어가 두

집단의 서로 다른 실패를 묶는 경첩이다. 경외 결핍과 반쪽 경외가 같은 단어 안에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본문

은 설명하지 않고 반복만 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신 28장 — 언약 위반의 저주 목록. 포로는 경고된 결과였다.

왕상 12장 —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17:16이 직접 참조한다.

레 26장 — 언약 위반 시 땅에서 토해 냄. 17:20의 배경.

암 5:27 — '앗수르로 사로잡혀 가리라'는 아모스의 선언. 17:23의 성취와 대응.

호 9:3 — 에브라임이 앗수르로 돌아가리라는 호세아의 경고. 성취 대응.

왕하 25:27-30 — 여호야긴 석방. 권의 destination이자 완고의 두께 뒤에 남는 불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6절의 포로 행렬에서 시작한다 — 텅 빈 사마리아, 긴 행렬로 끌려가는 사람들. 담담한 사실.

멈춤 1: 13절에서 멈춘다 — "너희는 돌이켜." 경고가 먼저 있었다. 통로가 있었다.

멈춤 2: 14절에서 멈춘다 —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기를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한 번이 아니라 세대

를 이어 온 외면.

끝: 41절 "오늘까지"에서 멈춘다 — 이 부고가 나를 향해 열려 있다.

F · 자족성 점검

[x] 함락(1~6)·신학해설(7~23)·혼합(24~41)의 세 컷 완결

[x] ki 구조·yare 반복·말씀-성취 대응의 문학 구조

[x] ANE 강제 이주 배경과 앗수르 기록 vs 열왕기 신학의 대비

[x] 원어 카드 7개(qashah·he'emid·yare·galah·bamah·matstsevah·asherah)

[x] 17장과 18장(히스기야 등장)의 전환 경첩 확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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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권의 흐름은 엘리사 사역(1~13장), 동서 왕국의 평행

서술(14~16장), 북왕국 멸망과 신학 해설(17장),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개혁(18~23장), 바벨론 침공과 멸망

(24~25장), 그리고 여호야긴 석방(25:27-30)으로 움직인다. 17장은 이 흐름에서 전환점이자 권의 심장이다. 권

전체의 heart —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3-14) — 가 바

로 여기서 뛴다. 북왕국의 부고이면서 남왕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 18절에서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더

라"고 유다가 아직 있음을 남겨 두며, 24~25장의 유다 멸망과 25:27-30의 불씨를 예비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7장은 경고의 오랜 역사가 끝나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다음 구간(히스기야의 들음)을 여는 경첩이다.

심판의 완결 옆에 개혁의 문이 열려요.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고에서 침묵으로(선지자들 → 외면 →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심) /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사마리

아 비움 → 이식) / 사건 보고에서 신학 해설로(앗수르 기록 vs 여호와의 관점) — 완고의 오랜 축적이 한 왕의

치하에서 결실로 나타나는 전환점의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거듭 보내심이 거듭 외면됨으로 끝나는 오랜 호의 마지막 구간이다. 그 끝에서 경

고는 멈추고 결과가 집행된다. 그러나 권 전체로 보면 그 집행 뒤에 18장이 열린다 —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그가 들음으로써 이 장의 듣지 않음과 대비된다. 17장의 벡터는 완고의 닫힘이지만, 권 전체의 벡터는 그 닫힘

안에서 불씨 하나가 살아남는 방향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정치 군사 사건이다 — 포위, 함락, 강제 이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다. 첫째, 심판이 즉흥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고가 먼저였다(13절). 한 번도 아니고 여럿, 한 사람도 아니고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 통로가 오래 열려 있었다. 둘째, 외면도 즉흥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상들의 목과

같이"(14절) — 완고함이 세대를 이어 왔다.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누적이다. 셋째, 땅은 남았다는 것이다. 이

스라엘이 없어졌어도 땅은 거기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심지어 제사장이 돌아와 가르친다. 공간은 비

워지지 않는다. 그 빈 공간과 돌아온 제사장 사이에서, 수면 아래의 운동이 완전한 끝이 아님을 암시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거듭 보내신 경고 앞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가 — 목을 굳히는 쪽인가 돌이키는 쪽인가. 그리고 "오

늘까지" 이어지는 관습 앞에서, 내가 물려받은 완고함과 내가 물려줄 결이 무엇인지를 이 부고가 묻고 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질문이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단죄하는 어조가 아니라 사실의 어조로, 탄식의 어조로

적는다. 오래 참으신 경고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본문이 두껍게 기록하는 것은, 그 많음이 결국 돌이켜지지 않

았다는 슬픔을 담고 있다. "오늘까지"라는 열린 끝은 독자를 그 긴 나란함 앞에 세운다 — 경고와 외면, 들음

과 듣지 않음의 경계에. 17장은 부고이지만 독자를 향해 열린 부고다. 북왕국이 닫힌 그 국면에서, 독자는 자

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권 전체가 말하듯 — 그 부고 뒤에도 불씨는 남는다(25:27-30). 완

고의 두께가 불씨를 끄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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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북왕국의 막이 내렸고, 이제 유다가 남았다 — 18장에서 히스기야가 등장하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18:5)라는 선언이 17장의 듣지 않음과 정면으로 대비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qashah oref — 목을 굳게 함.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듣지 아니하고 — 목을 굳게 한 세대들의 부고"

P02 이진우: "ki — 왜냐하면, 신학이 사건보다 긴 장"

P04 최현국: "빈 땅과 이주민 — 북왕국의 신학적 부고"

P05 김미영: "산당이 잇는 두 이야기 — 이스라엘의 죄와 이방인의 혼합"

P07 오지혜: "많이 보내셨는데 많이 듣지 않았고 — 경고와 외면의 긴 나란함"

P11 나경아: "yare 열한 번 —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지 않는 한 단어의 아이러니"

부제 제안: "앗수르에 의한 사마리아 함락(17:5-6)이 여섯 절로 끝나지만 신학 해설(17:7-23)이 열일곱 절에 걸

쳐 '이는 ~ 때문이라'(ki)를 층층이 쌓는 — 거듭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17:13)를 거듭 외면한 완고(17:14)가 권

전체의 심장으로 뛰고, 빈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기며(17:41) 오늘까지

행하는 혼합으로 닫히는 북왕국의 신학적 부고"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긴 행렬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으로, 그리고 거듭 보내셨는데 거듭 외면한 그 오랜 사

이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2분)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목을 굳히는 것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문장 앞에 오래 있었습니

다. 처음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거듭의 축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많이 보내셨는데 많이 외면한 그 오래된 나

란함 앞에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질문인 채로 들고 가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7장은 사건에서 신학으로, 정치 무대에서 언약 관계의 법정으로 움직여요. 함락 여

섯 절이 신학 해설 열일곱 절로 이어지는 비율 자체가 이 장이 어디를 더 두껍게 보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7장은 북왕국이 닫히는 전환점이면서 18~25장 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첩이

에요. 북왕국의 부고 뒤에 히스기야가 등장해요(18장). 심판의 완결 옆에 개혁의 새 막이 열려요.

P11 나경아: 원어로 경첩을 하나만요. 17:13의 he'emid — '증언하다·경고하다'. 이 단어가 선지자들을 통해 거

듭 경고하셨다는 동사로 쓰여요. 그런데 이 경고가 무시된 것이 17장의 결론이라면, 18장부터는 그 경고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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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듣지 않음(17:14)과 들음 사이의 대비가 17~18장의 전환 경첩이에요. 형태 관찰로

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이 장에서 여호와는 먼저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13절을 보면 경고를 먼저 하

셨어요 — "너희는 돌이켜." 결말이 오기 전에 돌아올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이 담담하게 적는 건 그

통로가 닫혔다는 사실이에요. 통로가 있었다는 것과 그 통로를 외면했다는 것이 수면 아래의 두 사실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탄식도 분노도 없이 그냥 적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41절 끝이 "오늘까지"로 닫혀요. 이방인들의 혼합 관습이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닫히

는데, 이 장을 읽는 독자도 그 '오늘까지' 안에 있어요. 멸망이 닫히지 않고 독자를 향해 열려 있어요. 과거의

부고가 현재를 묻는 질문으로 끝나는 긴장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경고에서 침묵으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기우는 운동

이에요. 그런데 권 전체가 향하는 destination을 보면 — 25장 끝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돼요(25:27-30). 북왕국

은 회복 없이 닫히지만, 남왕국의 줄기에서 불씨 하나가 남아요. 17장의 완전한 닫힘과 25:27-30의 작은 열림

이 권 전체의 긴장이에요.

P05 김미영: 불씨로 보면 — 17장은 북왕국의 부고지만 본문이 정죄의 언어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까지"라는

열린 끝이에요. 그리고 권 전체에서 다윗 왕조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17장의 완고와 멸망이 아무리 두껍더라

도, 권의 끝에서 여호야긴의 석방이 그 두꺼운 어둠 뒤에 놓여요. 완고의 기록이 불씨의 기록을 지우지 못해

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사건보다 두꺼운 신학, 듣지 않음과 들음 사이의 경첩, 통로가 있었다는 것과 외면

했다는 것, 과거 부고가 독자를 묻는 긴장, 그리고 완고의 두께 뒤에도 남는 불씨. 그대로 두지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7:2 —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마지막 왕 호세아 치하에서 왕국이 멸망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

는가?

호세아는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만 같지는 아니하였다고 평가된다(17:2). 그럼에도 왕국이 그 치하에서 함

락된다. 개인 평가와 공동체 결과의 비일치를 본문은 해소하지 않는다. 미해결로 보존.

Q2. 17:13 — 거듭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가 거듭 외면된 것을 본문은 왜 탄식도 분노도 없이 담담하게 적는

가?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17:13)의 복수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17:14)의 담담한 병치. 보내심

의 많음과 외면의 많음이 판결문 어조로 나란히 놓인다. 어조의 이유를 본문은 닫지 않는다.

Q3. 17:17 — 아들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행위를 본문이 죄 목록 안에 넣어 두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

는가?

몰록 제의나 자녀 희생의 관습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음을 17:17이 죄 목록 가운데 명시한다. 고고학·ANE

배경과 연결되는 관찰 사실이나, 본문은 상세 설명 없이 목록에 포함할 뿐이다. 미해결로 보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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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7:25-26 — 이방 민족들이 사자에게 물리자 "그 땅 신의 율례를 알지 못함이라"고 해석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사자의 공격이 신학적 신호로 읽혀 제사장 파견으로 이어진다(17:27). 본문이 자연 현상과 신학적 해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구조를 단정하지 않고 사실로만 보존.

Q5. 17:33·41 — yare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겼다"는 혼합의 표현으로 쓰인 것과 7절의 경외

결핍은 어떤 관계인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7절) 끌려갔고,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

는다(41절). 한 단어 yare가 두 집단의 실패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묶는다. 이 구조의 의미를 본문은 닫지

않는다.

Q6. 17:41 — "오늘까지"로 닫히는 이 장의 열린 끝은 독자를 어디로 부르는가?

혼합 관습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는 선언(41절)은 과거의 부고를 현재를 향해 열어 둔다. 독자도 그 '오늘

까지' 안에 있다. 본문이 이 열린 끝을 어떤 초대로 두는지, 관찰 단계를 넘어서는 질문이므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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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8장

2KI-018  ·  역사서  ·  히브리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18:5) — 모세의 놋뱀조차 우상이 되면 부수는 왕의 신뢰와, 그 신뢰를 성벽 앞

에서 비웃는 랍사게의 큰 목소리가 맞서고, "백성은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

니"(18:36)로 닫히는 긴장의 장.

관찰된 사실

[2단계]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 선교사: 어떤 공기가 느껴지셨는지요.

P01 한나래: 앞부분(1~12절)은 밝고 단호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느

후스단을 부수는 동사들이 빠르게 연결돼요. 무엇을 했는지가 목록처럼 나열되는데 어조가 담담하면서 단호

해요. 그런데 13절부터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 산헤립이 올라왔다는 말 한 줄로 전환이에요. 그 낙차가 컸

어요.

P07 오지혜: 랍사게의 연설(19~35절)이 긴데, 그 안에서 공기가 세 번 달라졌어요. 처음엔 히스기야의 전략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논증이에요(19~25절) —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산당 제거한

여호와가 오히려 앗수르에게 유다를 공격하라 했다. 그 다음은 협상 제안이에요(31~32절) — 나와서 항복하

면 좋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세 번째는 "어느 신이 건지었느냐"(33~35절)는 조롱으로 끝나요. 논증에서 회유

로, 회유에서 조롱으로 가는 랍사게 연설의 세 박자예요.

P04 최현국: 장 전체의 공기는 미완결이에요. 18장은 결론 없이 끝나요 — 백성이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은 채

로 성벽 위에 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요(37절). 그리고 본문이 멈춰요.

랍사게의 목소리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19장이 시작돼요.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겨져요.

P02 이진우: 언어 소품이 흥미로웠어요. 26절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람 말로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

가 알아들을 것이요 유다 방언으로 성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지 마소서"라고 요청해요. 랍사게

가 의도적으로 유다 방언으로 성벽 위 백성에게 들리도록 연설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외교관에게 쓰는 언

어와 백성에게 직접 쏘는 언어를 구별하는 전략이에요. 언어 자체가 심리전의 소품이에요.

P05 김미영: 조공의 장면이 손에 잡혔어요. 14~15절이에요 —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에 있는 앗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니 …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더라." 개혁을 단행한 왕

이 성전 문짝의 금까지 벗겨서 바쳐요. 신뢰와 조공이 같은 왕 안에 공존해요. 그 두 동작이 같은 단락에 있다

는 게 오래 남았어요.

P11 나경아: 랍사게 연설 안의 batach 분포만요. 19절 "네가 의지하는 이 자신감은 무엇이냐", 20절 "네가 의지

하면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21절 "이 부러진 갈대 이집트를 의지하면", 2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다고 하겠으나", 24절 "말들만 의지하여도." 같은 단어가 다섯 번 다른 대상에 붙어요. 랍사게는 batach의 대상

이 무가치하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뢰를 직접 무너뜨리려는 어휘 전략이에요. 배경 관찰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단호한 개혁과 급변하는 낙차, 랍사게 연설의 세 박자, 미완결로 멈추는 긴장, 언어가 심리전

소품이 되는 구조, 신뢰와 조공의 공존, batach의 다섯 번 반복. 그대로 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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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작과 끝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3절 시작: "유다의 아하스 왕 제삼 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된지라 히스기야

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되." 36~37절 끝: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

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

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시작은 한 왕의 등극과 그 뿌리(다

윗)이고, 끝은 백성의 침묵과 신하들의 찢긴 옷이에요. 신앙적 출발과 압박 아래 침묵의 귀환이에요.

P04 최현국: 시작의 다윗 언급(2절)과 끝의 랍사게 연설을 겹쳐 보면, 다윗의 결로 시작한 왕이 다윗 성 앞에

서 조롱을 듣는 긴장이에요. 다윗의 방식으로 행한다는 것이 외부 압박을 막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결 때

문에 랍사게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22절)이라고 직접 공격해요.

P01 한나래: 끝의 침묵(36절)이 인상 깊었어요. 백성이 잠잠한 것이 왕의 명령 때문이에요 — "대답하지 말

라." 자발적 침묵이 아니라 명령된 침묵이에요. 그 침묵이 긴장을 감추는 건지 신뢰를 지키는 건지, 본문은 닫

지 않아요. 침묵의 성격을 해석하지 않고 사실로만 둬요.

[4단계]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성령일 선교사: 등장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히스기야 — 열왕기 최상급 평가를 받는 유다 왕, 개혁 단행 후 조공도 바치는

인물. 산헤립 — 앗수르 왕, 본문에서는 직접 발화 없이 라기스 진영에 있는 배경 인물. 랍사게 — 산헤립이 보

낸 고위 관료, 이 장의 가장 긴 발화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 — 히스기야의 세 신하, 아람어 협상을 요청한

인물들, 끝에 옷을 찢고 돌아감. 성벽 위의 백성 — 발화 없이 침묵하는 존재들. 그리고 무대 뒤의 여호와 — 히

스기야의 신뢰 대상이자 랍사게가 논증에 끌어들이는 이름.

P01 한나래: 사상의 중심이 신뢰(batach)예요. 5절이 선언이에요 —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

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왕의 정체성 선언이에요. 그리고

랍사게의 연설은 이 신뢰를 정면 공격해요. 18장은 신뢰 선언과 신뢰 공격의 충돌이에요.

P07 오지혜: 랍사게의 논증 세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첫째 —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부러진 갈대다(21절).

둘째 —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을 제거했으니 여호와가 오히려 앗수르 편이다

(22~25절). 셋째 — 말 이천 필을 줄 테니 탈 자라도 있으면 내세워 봐라(23절). 군사·신학·외교 세 축으로 히

스기야의 신뢰를 공격해요. 그리고 이 세 논증에 히스기야도 백성도 답하지 않아요.

P02 이진우: 랍사게의 두 번째 논증이 흥미로워요. 25절 — "내가 여호와의 뜻 없이 이 곳을 공격하러 올라왔

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치라 하셨느니라." 앗수르 침공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논증에 사용해요. 랍사게가 실제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는지, 심리전 수사인지를 본문이 닫지 않아요. 이 발

화를 어떻게 읽을지 미해결로 두고 싶어요.

P05 김미영: 상황으로 하나 더요. 히스기야의 조공(14~16절)이 신뢰 선언(5절) 바로 뒤에 나와요. 순서상 신뢰

선언 → 개혁 단행 → 앗수르 침공 → 조공이에요. 신뢰하는 왕이 조공을 바쳐요. 두 동작이 같은 사람 안에 있

어요. 본문이 이 두 동작을 대조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적는 게 오래 남았어요.

P11 나경아: 26절의 아람어 언급만 추가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람 말로"(aramit, מִית 로 말해 달라 요청(אֲריָּ

해요. 아람어는 당시 근동 국제 외교의 공용어였어요. 유다 방언(여후딧, ישְׂהוּדִית)은 예루살렘 백성이 알아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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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예요. 랍사게가 의도적으로 국제어를 버리고 현지어로 연설한 것이 심리전의 핵심 전술이었어요 — 배경

관찰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신뢰 선언과 신뢰 공격의 충돌, 군사·신학·외교 세 논증, 여호와 이름을 논증에 쓴 랍사게, 신

뢰와 조공의 공존, 언어 전략이 심리전 소품. 그대로 두지요.

[5단계] 장면 컷 분절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네 컷입니다.

컷 1 (1~8절): 히스기야 즉위와 평가·개혁 — 다윗의 결, 산당·돌기둥·아세라·느후스단 제거, 여호와를 의지

함, 앗수르에게서 떠나지 않음, 블레셋까지 쳤음.

컷 2 (9~12절): 북왕국 멸망 회고 — 사마리아 함락과 이스라엘 포로를 짧게 되새김(17장 사건을 다시 짚는

편집 연결).

컷 3 (13~16절): 산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조공 — 성읍들 침략, 히스기야의 범죄 인정, 은 삼백·금 삼십

달란트 조공, 성전 문짝 금을 벗겨 바침.

컷 4 (17~37절): 랍사게의 심리전 연설 —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도착,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대면, 두 차

례 연설(19~25절, 28~35절), 아람어 요청과 거절, 백성의 침묵, 신하들의 찢긴 옷과 귀환.

P02 이진우: 컷 2(9~12절)가 편집 삽입처럼 보여요. 17장에서 이미 다룬 사마리아 함락을 18장에서 다시 요약

해요. 이 삽입의 기능이 북왕국(듣지 않음)과 히스기야(들음)를 편집으로 나란히 두는 거예요. 17장의 외면 →

18장 요약(9~12절) → 히스기야 이야기로 이어지는 편집 구조가 두 왕국의 대비를 만들어요.

[6단계] 의문·발견·정보

성령일 선교사: 의문과 발견을 나눠 주세요.

P11 나경아: 원어 카드부터요.

batach(טַח 의지하다·신뢰하다', 5절 히스기야 평가의 핵심어. 랍사게 연설에서 5회 반복' — (�יָּ

(19·20·21·22·24절).

Nehushtan(ן �יָּ שׁשְׂ 어근 나하쉬(뱀)과 네호쉐트(놋)의 중첩. '놋조각' 뜻의 폄하 이름으로 읽는 해석도 있 — (נשְׂחדֻּ

으나 본문은 명명의 출처를 닫지 않음 — 형태 관찰.

Rabshakeh(קֵה שׁיָּ .앗수르 고위 관료 직함. '음료 수장·수석 관원' 의미. 심리전 담당 고위직 — (רַבשְׂ

bamah(ה 산당', 4절(히스기야가 제거)·22절(랍사게가 논증에 언급). 같은 소품이 개혁과 조롱에 다' — (�יָּמיָּ

등장.

aramit(מִית .아람어', 26절. 국제 외교어 vs 현지어(유다 방언)의 대비' — (אֲריָּ

charash(ׁרַש .잠잠하다', 36절. 백성의 침묵 동사' — (חיָּ

P01 한나래: 의문이에요. 4절 느후스단 파괴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을 살린 놋뱀이에요. 여

호와가 직접 만들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을 얻고 향을 받는 대상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부

수는데 본문이 칭찬이나 비판 없이 사실로만 적어요. 선한 기원의 것이 예배 대상이 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인

지, 본문이 닫지 않아요. 미해결로 보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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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발견 — 9~12절의 편집 삽입이에요. 이 단락은 17장 내용과 거의 같아요. 편집자가 히스기야 이야

기 안에 북왕국 회고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 기능이 뭔지 — 17장의 듣지 않음과 18장의 들음을 나란히 두는

대비 장치인지, 연대기 정확성 확보인지 — 본문이 닫지 않아요. 형태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발견이에요. 랍사게가 두 번 연설해요(19~25절, 28~35절). 첫 연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향한

외교·논증이에요. 신하들이 아람어 요청을 하자 랍사게가 거절하고 두 번째 연설을 유다 방언으로 백성에게

직접 해요(28~35절). 대상이 달라지면서 어조도 달라져요 — 논증에서 회유와 위협으로.

P05 김미영: ANE 배경이에요. 앗수르 산헤립의 유다 원정은 앗수르 프리즘(Taylor Prism)에도 기록돼 있어요.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새장 안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뒀다"고 적어요. 열왕기 18장과 같은 사건인데 기록 관

점이 달라요 — 앗수르는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지만 가뒀다'고, 열왕기는 랍사게 연설에 이 장을 할애해

요. 배경으로만요.

P04 최현국: 교차 참조예요. 이 장의 병행 본문이 이사야 36~37장에 있어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도 들어 있어요. 두 책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열왕기는 역사 서술 중심이고 이사야는 선지자 중심이에요.

랍사게 연설이 두 책에 모두 보존된 것이 이 연설의 무게를 암시해요.

성령일 선교사: 느후스단 파괴의 열린 질문, 편집 삽입의 대비 기능, 랍사게 이중 연설의 대상 전환, 앗수르 프

리즘과의 병행, 이사야서 평행 본문.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첫 컷. 예루살렘 궁정과 성전 주변. 히스기야가 즉위한다. 빠른 편집으로 개혁 장면들 — 산당을

허물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를 찍고, 그리고 오래된 놋뱀 앞에서 멈춘다. 느후스단 — 향 연기가 피어오르

는 오래된 구리 뱀. 왕이 그것을 바닥에 부순다. 두 번째 컷. 자막 —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다. 라기스 진영에

서 전령들이 출발한다.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

이 긁혀 나온다. 성전 문짝의 금판을 벗기는 소리. 세 번째 컷. 큰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 선다. 윗못 수도관 가

큰길. 랍사게가 성벽 위 사람들을 향해 유다 방언으로 외친다. "네가 의지하는 이 자신감은 무엇이냐. 이 부러

진 갈대 이집트를 의지하면 손을 찌를 것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 나와라, 항복하라, 좋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 어느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지었느냐." 목소리가 성벽 안으로 들어온다. 마지막

컷. 성벽 위 백성들. 잠잠하다. 한 마디도 없다. 왕이 명령한 침묵이다. 세 신하가 성벽에서 내려온다. 옷을 찢

는다.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한다. 화면이 멈춘다. 19장을 향해 열린 채로.

성령일 선교사: 개혁의 단호한 동작들, 조공의 찢기는 성전, 성벽 앞 랍사게의 목소리, 그리고 명령된 침묵. 미

완결로 열린 채 멈추는 장면이에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atach·Nehushtan·Rabshakeh·bamah·aramit·charash 6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랍사게 이중 연설 구조 + 편집 삽입(9~12절) 기능 + 앗수르 프리즘 평행 + 이

사야 평행 본문)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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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batach(신뢰)를 '믿음의 모범'이나 '기도 응답'으로 단정하지 않고, 최상급 선언(5절)과 랍사게 공격의 충돌

구조라는 사실 관찰로만 둠.

느후스단 파괴를 '우상 제거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선한 기원의 것이 예배 대상이 된 긴장과 명명(폄하 이

름)이라는 형태 관찰로 보존.

백성의 침묵을 '순종의 모범'이나 '두려움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명령된 침묵이라는 사실로만 둠.

drift_flag: false.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8장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18:5)라는 최상급 신뢰 선

언으로 히스기야의 개혁(산당·느후스단 제거)을 그린 뒤, 산헤립의 침공과 조공(18:13-16)을 거쳐,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batach(의지하다)라는 단어를 다섯 번 공격하는 긴 연설(18:17-35)을 펼치는 동안 —

"백성은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18:36)라는 명령된 침묵으로 끝나며 19장으로 열리는 긴장

의 장이다.

한 문단: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다. 그가 행한 것 — 산당을 제거하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를 찍고, 모세

가 만든 느후스단을 부순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그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런데 산헤립이 유다 성

읍들을 침략한다.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하였으니"라고 하며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긁어모아 바

친다. 성전 금판까지 벗긴다. 그러나 산헤립이 큰 군대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성벽 앞에서 랍사게

가 외친다 —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히스기야가 산당

을 제거했으니 여호와가 우리 편이다, 어느 신이 앗수르 손에서 나라를 건졌느냐. 백성이 잠잠하다. 한 마디도

없다.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돌아간다. 화면이 멈춘다. 19장을 향해.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안(왕궁·성전)과 밖(성벽 앞 큰길)의 두 무대. 느후스단·은금 조공·성벽·두 언어가 소품. batach를 두고 신뢰

와 조롱이 맞서는 뼈대.

2 첫 느낌·분위

기

개혁의 단호함 → 침공의 낙차 → 랍사게 세 박자 연설(논증→회유→조롱) → 미완결 침묵.

3 시작과 끝 다윗의 결로 시작(1~3절) → 명령된 침묵과 찢긴 옷(36~37절). 신앙적 출발과 압박 아래 귀환.

4 등장인물·사

상

batach — 신뢰 선언(5절)과 랍사게 공격(5회)의 충돌. 랍사게의 세 논증(군사·신학·외교). 여호와 이름이 논

증에 사용됨.

5 장면 컷 개혁(1~8) / 북왕국 회고 삽입(9~12) / 조공(13~16) / 랍사게 심리전(17~37) 4컷.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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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

보

원어 카드 6개(batach·Nehushtan·Rabshakeh·bamah·aramit·charash). 랍사게 이중 연설 구조. 앗수르 프리즘

평행. 이사야 36~37장 평행 본문.

7 동영상 느후스단 부수기 → 금판 벗기기 → 성벽 앞 랍사게 연설 → 명령된 침묵 → 찢긴 옷 → 미완결 정지.

8 초벌 제목·부

제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 신뢰 선언과 조롱 사이 / batach 일곱 번 — 랍사게가 공격한 한 단어"

9 기도·내면 선한 기원의 것이 예배 대상이 될 때까지의 긴 과정, 그리고 큰 조롱 앞에서 잠잠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를 질문인 채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느후스단: 선한 기원의 것이 향을 받을 때: 민수기 21장에서 여호와가 만들라 하신 놋뱀이 왕정 시

대까지 이름을 얻고 향을 받았다. 선한 목적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예배 대상으로 굳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쉈는데 본문은 그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 — "느후스단이라 하였더라"(18:4)는 폄하의 명명과 파괴 동작만

적는다. 선한 기원과 왜곡된 사용 사이의 긴장을 사실로만 남겨 둔다.

2. 결 2 — batach의 공격과 침묵: 5절에서 최상급으로 선언된 신뢰(batach)가 랍사게의 연설에서 다섯 번 공격

받는다(19·20·21·22·24절). 그리고 그 공격에 히스기야도 백성도 답하지 않는다(36절). 침묵이 무너짐이 아닌

것을 19장이 보여 줄 것이다. 18장은 그 답을 유보하고 압박만 남겨 둔다.

3. 결 3 — 같은 왕 안의 두 동작: 최상급 신뢰의 왕이 성전 금판을 벗겨 조공한다. 개혁과 타협처럼 보이는 두

동작이 같은 사람 안에 공존한다. 본문은 이 두 동작을 병렬로 적고 판단하지 않는다. 18장이 닫지 않는 이 긴

장이 19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음 장이 답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민 21:4-9 — 놋뱀 사건. 히스기야가 부순 느후스단의 기원.

신 6:5 —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18:6의 배경.

사 36~37장 — 이 사건의 이사야 평행 기록. 거의 동일한 내용이 두 권에 보존됨.

왕하 17:13-14 — 듣지 아니함. 18장 히스기야의 들음(18:6)과 편집 대비.

왕하 19장 — 히스기야의 기도와 산헤립의 패퇴. 18장이 향하는 다음 장.

요 3:14-15 — 모세의 놋뱀을 인자가 들림받아야 함의 예표로 읽는 신약 연결. 관찰 단계에서는 형태 언급

으로만.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4절의 느후스단 앞에서 시작한다 — 선한 것이 예배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조용히 일어나는지.

멈춤 1: 5절에서 멈춘다 — "그의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최상급 선언의 무게와 그것이 놓인 압

박의 문맥.

멈춤 2: 36절에서 멈춘다 — 명령된 침묵. 큰 목소리 앞에서 잠잠히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끝: 37절에서 멈춘다 — 찢긴 옷과 히스기야에게 돌아감. 19장의 기도를 준비하는 이 돌아감.

F · 자족성 점검

[x] 개혁(1~8)·북왕국 삽입(9~12)·조공(13~16)·랍사게 심리전(17~37) 4컷 완결

[x] batach 공격 구조와 느후스단 명명의 문학 분석

• 

• 

• 

• 

• 

• 

• 

• 

• 

• 

• 

• 

215



[x] 앗수르 프리즘과 이사야 평행 본문의 ANE·교차 참조

[x] 원어 카드 6개(batach·Nehushtan·Rabshakeh·bamah·aramit·charash)

[x] 18장과 19장의 연결 확인(미완결 → 기도 → 응답)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17장이 북왕국의 신학적 부고였다면, 18장은 그 부고

바로 뒤에 놓이는 남왕국 개혁의 새 막이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18:5)라

는 선언은 17: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권의 흐름에서 18장은 히스기야 단락(18~20

장)의 시작이다. 히스기야 단락은 개혁(18장) → 기도와 구원(19장) → 병 회복과 바벨론 사신 방문(20장)으로

이어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7장의 완고함이 가장 두꺼운 구간 바로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뢰가 놓이는

것은 권이 의도적으로 대비한 편집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21장)의 퇴행이 오고 요시야(22~23장)

의 개혁이 다시 오는 패턴 안에서, 18장은 개혁의 기준점 중 하나로 기능한다. 권 전체의 destination — 여호야

긴 석방(25:27-30) — 을 향해, 18장은 다윗의 결이 압박 아래서도 유지되는 한 구간을 기록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혁의 안쪽 공간에서 포위된 바깥 공간으로 / 신뢰 선언에서 신뢰 압박으로 / 느후스단 파괴의 단호함에서 조

공과 침묵의 압박으로 — 결론 없이 19장을 향해 열린 미완결의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신뢰가 압박받는 구간이다. 결론이 없다. 결론은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

에 옷을 찢고 기도하며 이사야가 응답하고 산헤립이 패퇴하는 것이다. 18장의 batach는 18장 안에서 답을 받

지 못한다. 그 유보가 이 장의 운동 벡터다 — 압박 아래 무너지지 않고 미완결인 채로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신뢰.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침공과 연설이다 — 군사력, 외교 논증, 조롱.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신뢰가

시험받는 방식이다. 랍사게의 세 논증이 다 논리적이다. 이집트의 무가치함, 여호와의 산당을 제거한 역설, 압

도적 군사력 — 이것들은 허황된 조롱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근거한 논증이다. 그 논리적 압박 앞에서 신뢰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18장이 보여 준다 — 답하지 않음으로. 둘째, 침묵이 가리키는 것이다. 36절의 침묵은 명

령된 것이다. 왕이 대답하지 말라 했다. 그 침묵이 신뢰를 품고 있는지, 두려움을 감추는지, 19장을 준비하는

지 — 본문이 닫지 않는다. 수면 아래에서 18장과 19장은 하나의 운동이다. 18장의 침묵과 19장의 기도는 같은

동작의 두 국면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논리적 조롱이 크고 구체적일수록, 신뢰는 어떻게 서 있는가 — 답하지 않음이 무너짐이 아닌 것은 어떤 국면

인가. 그리고 내가 오래 들고 있는 것 중에 느후스단이 된 것은 없는가.

이것은 격려가 아니라 질문이다. 본문은 히스기야를 영웅화하지 않는다. 신뢰하는 왕이 조공도 바쳤고, 성전

금판도 벗겼다. 그 동작들이 판단 없이 나란히 적힌다. 18장이 독자에게 주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압박의 현실

과 그 안에서 침묵하는 신뢰의 장면이다. 신뢰를 논리로 무너뜨리려는 목소리가 클수록, 대답하지 않는 것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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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동작임을 18~19장이 함께 보여 줄 것이다. 18장은 그 절반을 담고 있다. 불씨는

찢긴 옷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는 신하들의 발걸음 안에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명령된 침묵이 끝난 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

가며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다(19:1) — 침묵이 기도로 터지는 순간이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tach — 의지하다.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 신뢰 선언과 조롱 사이"

P02 이진우: "batach 일곱 번 — 랍사게가 공격한 한 단어"

P04 최현국: "느후스단을 부수고, 성벽 앞에서 잠잠하고 — 히스기야의 두 동작"

P05 김미영: "신뢰와 조공 — 같은 왕 안의 두 움직임"

P07 오지혜: "어느 신이 건지었느냐 — 조롱이 멈추지 않은 채 19장으로"

P11 나경아: "batach · Nehushtan — 신뢰는 소리 없이 서 있고 랍사게의 목소리는 크다"

부제 제안: "모세의 놋뱀조차 우상이 되면 부수는 왕(18:4)의 신뢰(batach, 18:5)와, 그 신뢰를 성벽 앞에서 다

섯 번 공격하는 랍사게의 큰 목소리(18:19~35)가 맞서는 동안 — '백성은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니'(18:36) 명령된 침묵으로 닫히고 19장으로 열린 긴장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성벽 위에 잠잠히 서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곁으로, 그리고 느후스단을 바닥에 부수는 왕 옆으

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2분)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선한 기원의 것이 향을 받는 대상이 될 때까지의 그 긴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는 동작 앞에서, 내가 오래 들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것은 없는지를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랍사게의 목소리가 크고 조롱이 논리적일수록, 그 앞에서 잠잠히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를.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8장은 신뢰 선언에서 신뢰 압박으로 움직여요. 5절에서 최상급으로 선언된 batach

가 장 끝에서 랍사게에 의해 다섯 번 공격받아요. 그리고 18장은 결론 없이 끝나요 — 결론이 19장이에요. 히

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응답, 산헤립의 패퇴가 19장에서 나와요. 18장은 압박이고 19장이 응답이에요. 두 장

이 하나의 운동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 경첩을 하나만요. 17장 14절의 lo shamu(듣지 아니하고)와 18장 6절의 "그의 계명들을 지켰

더라"가 대비돼요. 17장의 북왕국이 듣지 않은 것과 히스기야가 지킨 것. 듣지 않음과 들음의 대비가 17~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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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경첩이에요. 그리고 18장 끝의 침묵(36절)은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잠잠함이에요 — 19장에서 히스기

야가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해요. 침묵이 기도를 준비하는 것인지는 본문이 닫지 않아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이 장에서 랍사게의 세 논증이 다 논리적이에요. 이집트는 실제로 믿을 수 없

는 세력이었고, 여호와의 산당 제거는 역설적 논증으로 쓰일 수 있고, 앗수르 군사력은 압도적이에요. 그 논리

적 조롱 앞에서 히스기야는 대답하지 않아요 — 신하들도, 백성도. 침묵이 논박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의 동작

임을 수면 아래에서 18~19장이 암시해요. 19장에서 그 침묵이 기도로 터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미해결로

두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느후스단을 부수는 행동(4절)과 성전 금을 벗겨 조공하는 행동(16절)이 같은 왕 안에

있어요. 첫 동작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동작은 압박 앞에서의 타협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문은 이

두 동작을 판단하지 않고 나란히 적어요. 신뢰하는 사람 안에서 두 동작이 공존할 수 있는가 — 18장이 닫지

않고 19장으로 넘기는 긴장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개혁의 안쪽 공간에서 포위된 바깥 공간으로 기우는 운동이에요. 1~8

절은 왕궁과 성전 안에서의 행동이에요. 17~37절은 성벽 밖에서 들어오는 목소리예요. 안에서의 신뢰가 밖에

서 오는 조롱에 노출되고, 그 경계가 성벽이에요. 성벽이 닫혀 있는 동안 신뢰는 침묵으로 서 있고, 19장에서

그 침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돼요.

P05 김미영: 불씨로 보면 — 18장 끝에서 히스기야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공을 바쳤고, 신하들이 옷을

찢었고, 랍사게의 조롱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도 백성도 랍사게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침묵이 항

복이 아닌 것, 그것이 18장이 남겨 두는 불씨예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신뢰 선언에서 신뢰 압박으로, 침묵이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잠잠함으로, 신뢰하는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동작의 긴장,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침묵의 불씨. 그대로 두지요. 19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8:4 — 모세가 만든 놋뱀(민 21장)이 이름을 얻고 향을 받게 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여호와가 만들라 하신 것이 예배 대상이 됐다. 히스기야가 부순다. 본문은 칭찬도 비판도 없이 사실로만

적는다. 선한 기원과 왜곡된 사용 사이의 긴장을 닫지 않는다. 미해결로 보존.

Q2. 18:5 —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라는 최상급 선언과 14~16절의 조공이

같은 장 안에 공존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최상급 신뢰의 왕이 성전 금을 벗겨 조공을 바친다. 본문이 이 두 동작을 나란히 적고 판단하지 않는다. 신

뢰와 타협처럼 보이는 동작의 공존을 미해결로 보존.

Q3. 18:25 — 랍사게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치라 하셨느니라"고 한 것은 실제 신

탁인가 수사인가?

침공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논증에 끌어들인다. 본문이 이 발화의 성격을 닫지 않는다. 심리전 수사인지 실

제 경험인지를 관찰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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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8:36 —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는 명령된 침묵이다. 이 침묵의 성격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왕의 명령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순종인지, 전략인지, 두려움인지, 신뢰의 표현인지 — 본문이 침묵의 의미

를 닫지 않는다. 19장에서 이 침묵이 기도로 터지기까지 미해결로 보존.

Q5. 18:9~12 — 17장에서 이미 다룬 사마리아 함락을 18장 안에 다시 삽입한 것은 어떤 편집 의도인가?

북왕국의 외면(17장)과 히스기야의 들음(18장)을 나란히 두는 대비 장치인지, 연대기 정합성 확보인지 —

본문이 편집 의도를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6. 18장 끝 — 결론 없이 19장으로 열린 이 장의 미완결은 독자를 어디로 부르는가?

랍사게의 목소리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18장이 멈춘다. 히스기야의 응답이 19장이다. 독자는 미완결의 긴

장 안에 머문다. 이 미완결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관찰 단계를 넘어서므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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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9장

2KI-019  ·  역사서  ·  히브리어

협박 편지를 손에 쥔 왕이 그것을 성전 바닥에 펼친다 — 읽으시라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19:14) 기도

한 날 밤, 천사가 앗수르 진영 185,000명을 치고, 산헤립은 돌아가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 조롱이 무너지고 이름이 사라지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단계]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처음엔 무거웠어요. 1절의 굵은 베로 시작하니까요 — 왕이 베옷을 입고 덮고 성전으로 가는 그

무게. 그런데 기도(15-19절)가 시작되면서 공기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언어가 조용하고 정직해요 —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15절), "당신이 만드셨나이다"(15절), "들으소서"(16절). 간청이 아니라 인정의 언어

가 많아요. 그리고 35절에서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어요 —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뒤집어지는 속도가 있어요.

P07 오지혜: 긴장과 반전이 빠르게 교차했어요. 협박(9-13절)이 와서 긴장감이 올라가고, 기도(15-19절)에서

가라앉고, 이사야 신탁(20-34절)에서 반전이 예고되고, 35절에서 실행돼요. 빠른 속도감이요. 그런데 그 안에

서 가장 조용한 장면이 있어요 — 히스기야가 성전 바닥에 편지를 펼치는 장면(14절). 극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에서 한 동작이 멈추는 것 같아요.

P04 최현국: 명암으로 보면 이 장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한 번 크게 이동해요. 1절의 굵은 베가 어두움이고, 35

절의 하룻밤 반전이 빛이에요. 그런데 이 명암의 이동이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천사의 등장으로 와요. 사람은

기도했고, 행동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문은 그 구분을 지워 두지 않아요.

P02 이진우: 두 신탁의 어조가 달라요. 6-7절의 첫 신탁은 짧고 확언적이에요 — "두려워하지 말라." 20-34절

의 두 번째 신탁은 길고 시적이에요 — 산헤립을 향한 조롱시(21-28절)와 히스기야에게 주는 증표(29-31절)와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32-34절). 기도 전에 오는 신탁과 기도 후에 오는 신탁의 형태가 달라요. 기도가 신탁의

성격을 바꾼 것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P05 김미영: 감각으로는 밤이 압도적이에요. 35절 —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역사가 바뀐 시점이

'밤'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가장 무방비한 시간에, 가장 조용하게, 한 천사가 나와서 185,000을 쳐요. 아침에 일

어나 보니 다 죽어 있는 장면(35절 끝) —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무언가가 작동했다는 질감이요.

P11 나경아: 분위기로 하나만요. 15절 히스기야의 기도 첫 마디가 YHWH Elohei Yisrael yoshev ha-keruvim(ישְׂהויָּה

אֵל ישֵֹׁב הַ�שְׂרוּבִים ריָּ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 위에 계신 분이여'예요. 왕좌 칭호로 시작하는 기' — (אֱלֹהֵי יִ�שְׂ

도예요. 앗수르 왕의 위협 언어와 정면으로 맞서는 신학적 대구예요 — '어느 신이 구했느냐'(12-13절) 대(對)

'그룹 위에 앉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경 관찰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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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일 선교사: 굵은 베의 무게, 기도 언어의 정직함, 14절의 멈추는 동작, 두 신탁의 형태 차이, 밤이라는 시간

의 감각, 왕좌 칭호로 여는 기도.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성전 중심) ↔ 앗수르 진영(라기스→립나) ↔ 니느웨 신전 — 성전에서 시작해 이방 신전에

서 닫히는 구조.

소품: 굵은 베(1절) / 산헤립의 협박 편지(14절, 성전 바닥에 펼침) / 갈고리·자갈(28절, 대적을 향한 언어) /

광야의 꺾이지 않은 나무·거두지 않은 밀(29-30절) / 니스록 신전(37절).

소재의 축: 위기(굵은 베·편지) → 기도(성전·땅 바닥) → 반전(하룻밤의 천사) → 종결(산헤립의 죽음).

paras(�ַר ךְ)펴다, 14절. malach — (�יָּ 돌아가다 — (שׁוּב)천사·사자(1절과 35절 같은 어근). shuv — (מַלשְׂאיָּ

(7·28·33절 반복).

ANE 배경: 앗수르의 협박 편지는 표준 전쟁 외교 / 산헤립 연대기(Taylor Prism)에도 예루살렘 포위 기록 /

산헤립 암살은 바빌로니아 연대기 일치 / 티르하가는 기원전 701년 이집트 25왕조 파라오 타하르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굵은 베의 무게로 열리는 첫 공기 — 왕의 몸이 위기를 먼저 표현함.

기도(15-19절)의 정직한 언어 — 간청보다 인정("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이 만드셨나이

다").

14절의 동작 — 극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에서 한 장면이 멈춤. 편지를 펴 놓는 행위.

두 신탁의 어조 차이 — 6-7절은 짧고 확언적, 20-34절은 길고 시적.

'밤'이라는 시간(35절) —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어 있음. 잠든 사이의 작동.

왕좌 칭호로 여는 기도(15절) — YHWH Elohei Yisrael yoshev ha-keruvim.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P02 이진우: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37절

끝: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

신하여 왕이 되니라." 굵은 베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는 히스기야로 열려서, 자기 신전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산헤립으로 닫혀요. 위기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신전 안에서 죽는 자의 대비예요.

P01 한나래: 시작과 끝의 공간이 모두 신전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가고(1절), 산헤립은 신전에서

죽어요(37절). 같은 종교적 공간인데 방향이 달라요 — 한 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그 안에서 최후를 맞아요. 신

전이라는 공간이 이 장의 처음과 끝을 감싸요.

P04 최현국: 장이 완결된 단위예요. 18장에서 열린 랍사게의 조롱이 19장 1절 히스기야의 반응으로 연결되고,

37절 산헤립의 죽음으로 그 긴장이 닫혀요. 히스기야는 살아 있고, 산헤립은 죽었어요. 조롱한 쪽이 먼저 퇴장

해요.

1절 시작: 히스기야가 굵은 베를 입고 성전으로 들어감.

37절 끝: 산헤립이 자기 신전(니스록)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함.

시작과 끝의 공간: 여호와의 성전(예루살렘) 대 니스록 신전(니느웨).

구조: 18장의 랍사게 조롱 → 19장 히스기야의 기도·응답 → 산헤립의 죽음으로 완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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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요. 히스기야 — 굵은 베를 입고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펼치는 유다 왕. 이사야 — 두

번의 신탁을 전달하는 선지자, 이 장에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메신저 역할. 엘리아김·셉나·장로들 — 히스기

야가 이사야에게 보낸 사자들(2-5절). 산헤립 — 두 번의 협박 편지를 보내는 앗수르 왕. 랍사게 — 18장에 이

어 언급되지 않지만 신탁 안에서 배경 인물로 남음. 티르하가 — 구스 왕, 앗수르에 맞서 출정한다는 소식이

산헤립을 다시 편지로 밀게 하는 계기(9절). 여호와의 천사 — 35절에서 하룻밤에 185,000명을 치는 인물. 아

드람멜렉·사레셀 — 산헤립을 죽이는 그의 아들들(37절). 에살핫돈 — 산헤립의 후계자(37절).

P07 오지혜: 사상의 중심은 17-18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여러 나라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오니 나무와 돌뿐이

라 멸할 수 있었나이다." 히스기야는 앗수르가 다른 신들을 이긴 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요 — 그러나 그 이유

가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기도 안에 사실 인정과 신학 선언이 함께 들어 있어요.

P02 이진우: 인물들의 상황을 보면 이 장에는 '듣다(shama)'가 핵심 동사예요. 19:4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능

욕한 것을 들으실 듯하오니." 19:16 —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19:20 —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에

대하여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협박을 '들으신 분'이 중심이에요. 인간의 위협 언어가 하나님의 듣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P05 김미영: 산헤립의 사상을 봐도 흥미로워요. 10-13절의 편지에서 그는 다른 나라 신들의 목록을 나열해요

—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신들의 역사를 자기 정복 이력의 증거로 쓰는 거예요. 신

을 도구로 나열하는 언어예요. 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거꾸로예요 —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이

천지를 만드셨나이다"(15절). 도구 언어와 창조주 언어가 맞서요.

P11 나경아: 어휘 하나만요. 34절 신탁의 끝 —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eved(עֶבֶד) — 종이에요. 하나님이 예

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근거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두 가지를 드는데, 종이라는 호

칭이 이 맥락에서 약속의 근거가 돼요. 다윗 언약의 어휘가 이 신탁에 새겨져 있어요. 배경 관찰로만요.

히스기야의 두 행동: 이사야에게 사자 보냄(2-5절) → 직접 성전에서 기도함(14-19절).

산헤립의 두 협박: 랍사게 파송(18장) → 편지 발송(9-13절).

이사야의 두 신탁: 짧은 확언(6-7절) → 긴 시적 신탁(20-34절).

shama(듣다) 반복: 4절 간구·16절 기도·20절 응답 — 요청과 응답이 같은 동사로 묶임.

17-18절 기도의 논리: 사실 인정(앗수르가 실제로 신들을 불살랐음) + 신학 선언(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었

음).

34절의 두 근거: "나의 이름을 위하여" +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eved Dawid)".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P04 최현국: 다섯 컷이에요.

컷 1 (1~7절): 히스기야의 첫 반응 — 굵은 베를 입고 성전에 오름(1-4절),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냄(2-4절),

첫 번째 신탁 수신 "두려워하지 말라"(5-7절).

컷 2 (8~13절): 산헤립의 두 번째 협박 — 라기스에서 립나로 이동하는 산헤립(8절), 티르하가 소식에 다시

편지를 보냄(9-13절). 신들의 목록 나열과 "어느 나라 신이 구했느냐" 반복.

컷 3 (14~19절): 히스기야의 기도 —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펴 놓음(14절), "그룹 위에 앉으신 여호와여"로 시

작하는 기도(15-19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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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4 (20~34절): 두 번째 신탁 —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긴 말씀. 산헤립을 향한 조롱시(21-28절), 히

스기야를 위한 증표(29-31절), 예루살렘 보호 약속(32-34절).

컷 5 (35~37절): 하룻밤의 반전과 결말 — 천사가 185,000명을 치는 밤(35절), 산헤립이 돌아감(36절),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함(37절).

P02 이진우: 구조 패턴이 있어요 — 협박→기도→신탁→반전. 이 패턴이 1절부터 35절까지 한 번 크게 흘러

요. 그리고 컷 3(기도)이 이 장의 무게 중심이에요. 기도 전후로 신탁의 성격이 달라지고, 기도 전후로 사건의

방향이 바뀌어요.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paras(�ַר .펴다·펼치다(14절). 편지를 펴 놓는 행위. 기도의 가장 직접적인 몸짓 — (�יָּ

malach YHWH(אַךְ ישְׂהויָּה 여호와의 천사(35절). 1절의 malakhim(사자들)과 같은 어근 — 왕의 사자와 하 — (מַלשְׂ

나님의 사자가 같은 어근어.

shuv(שׁוּב) — 돌아가다(7·28·33절 반복). 이 장의 반복 동사. 산헤립에게 '돌아감'을 명하는 신탁의 중심 어

휘.

tefilah(פִ�יָּה .기도(20절). 이사야 신탁의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에 쓰임 — (�שְׂ

yoshev ha-keruvim(ישֵֹׁב הַ�שְׂרוּבִים) — '그룹 위에 앉으신'(15절). 왕좌 언어, 왕 중의 왕이라는 신학 선언.

eved(עֶבֶד) — 종(34절).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 다윗 언약 어휘.

shem(שֵׁם) — 이름(34절). "나의 이름을 위하여" —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의 근거가 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협박-기도-신탁-반전의 4박자 구조 — 컷 1(협박+신탁1) → 컷 2(협박2) → 컷 3(기도) → 컷 4(신탁2) → 컷

5(반전).

shama(듣다) 반복: 4절(간구) → 16절(기도) → 20절(응답) — 요청의 언어가 응답의 언어로 돌아옴.

shuv(돌아가다) 반복: 7·28·33절 — 산헤립의 '돌아감'이 이 장의 귀결을 예고하는 반복 장치.

신전 대 신전: 여호와의 성전(예루살렘, 1·14절) ↔ 니스록 신전(니느웨, 37절) — 이 장의 큰 대구.

사자(malach) 어근: 왕의 사자들(1절) ↔ 여호와의 천사(35절) — 같은 어근의 두 파견자.

산헤립 조롱시(21-28절): 시적 형식으로 적힌 신탁 — '처녀 시온 딸이 너를 업신여겼도다'(21절). 앗수르 왕

에 대한 역전 언어.

LXX 관찰: 19:9의 MT '티르하가 구스 왕'이 LXX에서 타라코스로 음역됨 — 파라오 타하르카와의 역사 대

응은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앗수르 협박 외교 — 항복 요구 서신은 앗수르의 표준 전쟁 절차. 산헤립 연대기(Taylor Prism)에도 예루살

렘 포위 기록. 9-14절 배경.

앗수르 제국 신학 — '어느 신이 나라를 내 손에서 구했느냐'(12-13절)는 정복을 신의 위임으로 선포하는

앗수르 정치 신학의 언어. 10-13절 배경.

산헤립 암살 — 바빌로니아 연대기와 앗수르 자료에서 일치하는 기록. 아드람멜렉·사레셀은 앗수르 왕실

인명과 대응. 37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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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르하가(타하르카) — 이집트 25왕조(구스 계열) 파라오, 기원전 701년 팔레스타인 일대의 세력 개입. 9절

배경.

그룹(cherubim) 위에 앉으신 왕좌 신학 — 언약궤 위의 그룹을 왕좌로 하는 이스라엘 성전 신학. 15절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18:17-37 ↔ 왕하 19장 — 랍사게의 조롱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어지는 연속 서사.

사 36-37장 — 열왕기하 18-19장의 병행 본문.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됨.

시 46편 —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예루살렘 불함락의 시적 배경.

사 10:5-19 — 앗수르를 도구로 쓰시지만 도구를 꺾으시는 말씀. 19:25-26의 신학적 배경.

왕하 20:5-6 — 히스기야 기도 응답 패턴. 이 장과 연결되는 다음 국면.

출 14-15장 — 홍해에서 밤에 군대를 격멸하는 모티프. 35절의 배경.

시 48편 — 시온의 하나님, 예루살렘 보호 약속. 32-34절 배경.

대하 32장 — 역대기의 병행 기록. 동일 사건의 다른 시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P04 최현국: 예루살렘 왕궁.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소리를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덮는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엘리아김과 셉나와 장로들이 이사야에게 간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능욕한 말이 들리

셨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짧게 전한다 —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게 될 것이다. 한편 산헤립은 라기스를 떠나 립나를 친다. 티르하가 소식을 듣고 다시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

낸다. 편지다 — 너의 신을 믿지 말라, 어느 나라 신이 나를 막았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는

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는다. 기도가 시작된다 — 그룹 위에 앉으신 여호와

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앗수르 왕들이 나라들을 황폐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었나이

다.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

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다 — 내가 들었노라. 긴 신탁이 온다. 처녀 시온 딸이 너를 업신여겼도다(산헤립에

게).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 이것이 증표라, 올해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심어 거두라, 삼년째에는 심고 거두리라. 예루살렘은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밤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 앗수르 진영에서 185,000명을

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어 있다. 산헤립이 떠나 니느웨로 돌아간다.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아드

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찌른다. 아라랏으로 도망하고 에살핫돈이 왕이 된다. 화면이 닫힌다.

성령일 선교사: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 놓는 기도에서, 하룻밤의 천사 행동을 거쳐, 자기 신전에서 죽는 산

헤립까지 — 흐름입니다. 동영상이 보이셨습니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paras·malach·shuv·tefilah·yoshev ha-keruvim·eved·shem 7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shuv 반복 구조 + shama 전환 + malach 어근 대구 + 신전 대구 + ANE 앗수르

외교·산헤립 암살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s8 섹션)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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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9:14의 편지를 펼치는 행위를 '기도의 모범' 또는 '올바른 기도 방법'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행위의 사실

(paras)과 동기의 침묵을 그대로 둠.

35절의 천사 개입을 '기적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밤이라는 시간과 아침의 발견이라는 서사 사실로만

둠.

17-18절 기도의 신학 선언("나무와 돌이라")을 이방 신학 비판의 교리로 닫지 않고, 사실 인정과 선언이 공

존하는 기도 언어의 형태 관찰로만 둠.

34절의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를 다윗 언약 신학의 증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보호의 근거로 드는 두 표

현 중 하나라는 사실 관찰로만 둠.

산헤립의 죽음을 심판의 패턴 증명으로 닫지 않고, 조롱한 자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사실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19장은 굵은 베를 입고 성전에 오른 히스기야(19:1)가 산헤립의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기도하자(19:14-19),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19:20)는 응답과 함께 그 밤 여호

와의 천사가 앗수르 진영 185,000명을 치고(19:35), 산헤립이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19:37) — 협박이 기도로 바뀌고 조롱이 침묵으로 귀결되는 장이다.

한 문단: 히스기야가 굵은 베를 입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능

욕한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다 —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산헤립이

라기스를 떠나 립나를 치다가 티르하가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낸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펴 놓는다. 기도가 시작된다 — 그룹 위에 앉으신 여호와여, 들으소서. 앗수르가 신들을

불사른 것은 사실이나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다 — 내가 들었노라. 처녀 시온 딸이 산헤립을 업신

여겼다는 조롱시와, 올해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으리라는 증표와, 나의 이름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

렘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온다. 그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앗수르 진영 185,000명을 친다. 아침에 보니 다 시체다.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찌른다. 에살핫돈이 왕

이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예루살렘 성전 ↔ 앗수르 진영 ↔ 니느웨 신전. 굵은 베·편지·갈고리·광야의 밀·니스록 신전 소품.

paras·malach·shuv 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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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굵은 베의 무게 → 기도의 정직한 언어 → 14절 멈추는 동작 → 밤의 반전. 두 신탁의 어조 차이.

3 시작과 끝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감(1절) ↔ 산헤립이 자기 신전에서 죽음(37절). 신전 대 신전의 대구.

4 등장인물·사상 shama(듣다) 반복(4·16·20절). 기도의 두 근거: 이름(shem) + 다윗 언약(eved). 도구 신학 대 창조주 신학.

5 장면 컷 협박+신탁1(1-7) / 협박2(8-13) / 기도(14-19) / 신탁2(20-34) / 하룻밤 반전(35-37). 기도가 무게 중심.

6 의문·발견·정보 paras·malach·shuv·tefilah·yoshev ha-keruvim·eved·shem. shuv 반복 예고 구조. ANE 앗수르 외교·타하르

카·산헤립 암살.

7 동영상 성전의 편지 펼침 → 기도 → 이사야 신탁 → 밤의 천사 → 산헤립의 죽음과 후계자.

8 초벌 제목·부제 "편지를 펴 놓고 — 협박을 기도로 바꾼 한 동작"

9 기도·내면 협박을 들고 어디에 내려놓는가 — 편지를 펼치는 동작과 내 손에 쥔 것.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협박을 기도로 바꾼 한 동작: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받아 읽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본문은 그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지 않는다. 올라가서 펼쳤을 뿐이다. paras — 펼치다.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는 이

동작이 이 장의 중심 모티프다. 말로 맞서지 않고 들고 올라가는 행위, 그 안에 이 장이 들어 있다. 협박을 협

박으로 다루지 않고 기도의 소재로 바꾸는 그 전환이 14절 한 구절에 들어 있다.

2. 결 2 — shuv, 세 번 예고된 돌아감: '돌아가다(shuv)'가 이 장에서 세 번 반복된다 — 7절의 첫 신탁("본국으

로 돌아가게 하리라"), 28절의 두 번째 신탁("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33절의 세 번째 선언("왔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36절에서 산헤립이 실제로 돌아간다. 세 번의 예고가 한 번의

사실로 닫힌다. 본문은 이 반복을 통해 사건이 이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서사 구조로 보여 준다.

3. 결 3 — 이름들의 사라짐과 남음: 산헤립은 12-13절에서 신들의 이름을 나열한다 —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그 신들은 이미 사라진 이름들이다. 그리고 산헤립 자신도 37절에서 이름이 사라진다 — 자기 이

름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찔린다. 반면 34절에서 남는 이름이 있다 — 여호와의 이름, 다윗의 이름. 가장

큰 목소리로 이름을 나열한 쪽이 먼저 지워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18:17-37 ↔ 19장 — 랍사게의 조롱과 히스기야의 기도는 연속 서사.

사 36-37장 — 열왕기하 18-19장의 거의 동일한 병행 본문. 이사야서에도 기록됨.

시 46편 —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48편 — 시온의 하나님, 예루살렘 보호 약속.

사 10:5-19 — 앗수르를 도구로 쓰시되 도구를 꺾으시는 말씀.

출 14-15장 — 홍해 밤의 군대 격멸 모티프.

왕하 20:5-6 — 히스기야 기도 응답의 다음 국면.

왕하 25:27-30 — 권의 destination, 여호야긴 석방, 다윗 집 불씨.

대하 32장 — 역대기의 병행 기록, 동일 사건의 다른 시각.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굵은 베 —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 왕. 말보다 먼저 옷을 찢는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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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14절에서 멈춘다 —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바닥에 펼치는 동작.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다.

멈춤 2: 20절에서 멈춘다 — "내가 들었노라." 기도한 것이 들렸다는 응답. 들으심의 시점과 내 기도의 관

계.

끝: 37절에서 멈춘다 —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 죽는 산헤립. 가장 큰 이름이 가장 조용히 사라진다.

F · 자족성 점검

[x] 협박1+신탁1(1-7) / 협박2(8-13) / 기도(14-19) / 신탁2(20-34) / 반전(35-37) 5컷 완결

[x] shuv의 세 번 반복(7·28·33절)과 36절의 실현

[x] shama의 전환(4절 간구→20절 응답)

[x] 신전 대구(여호와의 성전 1·14절 ↔ 니스록 신전 37절)

[x] 34절의 두 근거(이름·다윗 언약)와 권의 흐름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 — 다윗 집의 불씨다. 권의 phases에서 19장은 18-23장의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개혁 구간 안에 있으며, 특히 히스기야 신뢰의 절정을 보여 주는 장이다. 구속사의 호

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앗수르에 망한(17장) 뒤에, 남유다가 같은 앗수르의 손에서 어떻게 한 세대를

더 보존되었는지가 19장에서 한 번의 사건으로 응축된다. 히스기야의 신뢰는 18:5의 선언("그와 같은 자가 없

었으니")이 19장에서 편지를 펼치는 행위로 구체화되며, 응답은 34절의 두 근거 —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 언

약 — 로 주어진다. 이 다윗 언약의 끈이 19장에서 확인되고, 권의 끝 25:27-30에서 다윗 집 불씨의 보존으로

이어진다. 19장은 그 긴 보존의 호 안에서 한 번의 기도가 한 왕조를 더 살린 국면이며, 그 응답의 근거가 인간

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 언약임을 명시하는 장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롱(18:35-19:13)에서 침묵(19:35-37)으로 / 협박 편지(19:14)에서 들으심(19:20)으로 / 굵은 베(19:1)에서 신

전의 죽음(19:37)으로 —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조용히 끝나는 운동.

이 장의 한 화살표는 협박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들으심으로, 들으심에서 반전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반전 자

체는 밤이라는 시간에, 천사라는 행위자를 통해, 서술 없이 온다.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행동은 하나님이 했다.

본문은 그 구분을 섞지 않는다. shuv(돌아가다)가 세 번 예고된 뒤 실현되는 구조는 말씀이 먼저 있고 사건이

뒤따른다는 서사 논리를 보여 주며, 이 논리가 권의 신뢰-심판-보존 전체 호의 한 단면이다.

I · ANE 맥락 — 역사 배경

산헤립의 기원전 701년 팔레스타인 원정은 Taylor Prism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으나 함락 기

록은 없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다는 앗수르 측 기록과 성경의 서술이 겹치면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 그

역사적 해석은 관찰 단계 밖이다. 앗수르의 협박 편지는 표준 전쟁 외교이며,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언어도

앗수르 정복 신학의 정형 언어다. 산헤립의 암살은 바빌로니아 연대기에서도 확인된다. 구스 왕 티르하가(타

하르카)는 기원전 690-664년에 파라오가 되는 인물로, 기원전 701년 당시 나이와 직위에 관한 역사적 논의가

있다 — 이 역사적 문제는 관찰의 범위 밖이다. 본문은 이 모든 역사적 배경 위에 한 가지를 앞에 세운다 — 편

지를 성전 바닥에 펼치는 한 왕의 동작.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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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문학 구조 — 이 장의 짜임

협박-기도-신탁-반전의 4박자가 이 장을 이끈다. 두 신탁(6-7절, 20-34절)이 두 협박(18장 랍사게, 9-13절 편지)

에 각각 응답하는 교차 구조가 있다. shuv의 세 번 반복(7·28·33절)은 반전을 미리 문장 안에 집어넣는 예고

장치다. shama의 전환(4절 간구 → 20절 응답)은 기도의 언어가 응답의 언어로 돌아오는 수미 구조다. 신전 대

신전(1·14절 vs 37절)의 공간 대구가 장 전체를 감싸는 액자다. 산헤립 조롱시(21-28절)는 시적 형식으로 삽입

되어 산문 서사 안에서 신탁의 밀도를 높인다. malach 어근의 이중 사용(1절 왕의 사자들, 35절 여호와의 천

사)은 파견 개념의 반전이다 — 왕이 사자를 보내어 기도하는 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행동하신다.

← 이전 장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의 신뢰와 랍사게의 조롱 — 백성은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 권 차례

열왕기하 차례로

다른 장을 골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20:5), 권의 heart.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초벌 제목을 붙여 보신다면요.

P01 한나래: "편지를 펴 놓고 — 협박을 기도로 바꾼 한 동작"

P02 이진우: "돌아가리라(shuv) — 세 번 예고된 반전"

P04 최현국: "성전에서 신전으로 —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해 니스록의 집에서 닫히다"

P05 김미영: "그 밤에 — 하룻밤이 기운 방향"

P07 오지혜: "나무와 돌 대 그룹 위에 앉으신 분 — 산헤립의 신학과 히스기야의 신학"

P11 나경아: "shama · paras · shuv — 들으심·펼침·돌아감으로 읽히는 장"

부제 제안: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펴 놓는(19:14) 한 동작으로 시작된 기도가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19:20)는 응답을 받고, 그 밤 여호와의 천사가 185,000명을 치며(19:35), 조롱한 앗수르 왕이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19:37) — 협박을 기도로 바꾼 한 왕의 하룻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펼치던 그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보시고, 답을 구하지 마시고 머물러 보세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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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협박을 들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어

요. 그리고 바닥에 펼쳤어요. 저는 오늘 어떤 편지를 손에 쥐고 있는지, 그것을 어디에 내려놓고 있는지 잠깐

봅니다. 들으셨다고 하셨으니 —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마쳤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조롱에서 침묵으로 움직여요. 산헤립의 조롱(10-13절)이 있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해요 — 말로 맞서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응답은 사람의 말이 아니

라 천사의 행동으로 와요. 38장 맥락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신뢰(18:5)가 18장에서 랍사게의 조롱에 맞닥뜨렸

다가, 19장에서 기도로 들어가고, 응답으로 닫혀요. 권의 흐름에서 이 장은 신뢰가 위기를 통과하는 한 국면이

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34절 —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lema'an shemi(מִי מַעַן שׁשְׂ (לשְׂ

— '내 이름을 위하여'. 보호의 근거가 히스기야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 언약이 근거예요

— 이 장에서 히스기야는 구원의 공로자가 아니라 들으심의 수신자예요. 배경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이 장은 누구의 이름이 지워지고 누구의 이름이 남는가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산헤립이 신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12-13절) 그 신들은 사라졌어요 — 그리고 산헤립 자신도 37절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반면 34절에서 남는 이름은 '여호와'와 '다윗'이에요. 가장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던

쪽이 먼저 사라지는 구조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14절에서 히스기야는 편지를 읽고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본문은 그가 편지를 읽은

뒤 무엇을 느꼈는지 적지 않아요. 그냥 올라갔고 펼쳤어요. 감정 없이 기록된 동작 — 그 비어 있음이 오히려

독자를 들어서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넣어볼 수 있도록요.

P04 최현국: 운동의 방향을 한 컷으로 보면 — 여호와의 성전에서 니스록 신전으로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그

런데 그 이동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산헤립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대로 있고, 산헤립이 자기 신

전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어요. 움직인 쪽이 끝난 쪽이에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느냐 하시니 — 저는 29절의 증표가 마음에 남아요. "올해는 스스로 자

란 것을 먹고."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고 있는 밀 — 인간의 계획이 멈춘 곳에서도 계속되는 무언가의 이

미지예요. 기르지 않아도 자라는 것, 그게 이 장의 불씨 같아요.

성령일 선교사: 조롱에서 침묵으로, 이름들의 사라짐과 남음, 감정 없이 기록된 동작 안의 빈 공간, 움직인 쪽

이 끝난 쪽이라는 운동의 방향, 스스로 자라는 밀의 이미지 — 다음 장으로 가지고 갑시다.

열왕기하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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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9:14 —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 바닥에 펼친 동작을 본문은 왜 동기 없이 기록하는가?

받아 보고, 올라가서, 펴 놓고(paras). 세 동사가 이어질 뿐 왜 펼쳤는지 본문은 적지 않는다. 읽으시라는 것

인지 고하는 것인지 본문은 닫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Q2. 19:6~7 vs 19:20~34 — 첫 신탁과 두 번째 신탁의 형태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 신탁은 짧고 확언적("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신탁은 길고 시적(조롱시+증표+약속). 기도(14-19절)

전후로 신탁의 성격이 달라진다. 기도가 이 차이를 만든 것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3. 19:17-18 — 히스기야 기도의 논리(사실 인정 + 신학 선언)는 무엇을 전제하는가?

"앗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를 황폐하게 한 것이 사실이오나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었나이다." 사실과 선언

이 한 기도 안에 공존한다. 이 공존의 의미를 관찰에서는 닫지 않는다. 이월.

Q4. 19:34 — 예루살렘 보호의 근거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두 가지인 것을 본문

은 어떻게 두는가?

히스기야의 의로움이나 기도가 근거로 명시되지 않는다. 이름(shem)과 다윗 언약(eved Dawid)이 근거다.

이 두 근거의 관계와 무게를 관찰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보존.

Q5. 19:35 —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라는 표현은 본문 안에서 무엇을 더 말하고 있는가?

밤이라는 시간, 천사(malach YHWH)라는 행위자, 아침에 발견되는 죽음. 본문은 어떻게 쳤는지 묘사하지

않는다. 행위자와 결과만 있고 방법은 없다. 이 침묵의 의미를 관찰에서는 닫지 않는다. 이월.

Q6. 19:37 — 산헤립이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본문은 평가 없이 두는가?

본문은 이 죽음에 어떤 논평도 붙이지 않는다. 신전이라는 종교 공간에서 경배하다가 죽는다는 사실만 기

록한다. 아라랏으로 도망한다는 사실, 에살핫돈이 왕이 된다는 사실로 닫는다. 이 평가 없음의 의도를 보존

한다.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시뮬 종료. 관찰 9단계 전부 수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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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0장

2KI-020  ·  역사서  ·  히브리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20:5) — 응답의 근거가

공로가 아니라 눈물이었다. 그러나 그 회복 끝에 바벨론 사자에게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인 왕

의 자랑이 이사야의 경고로 닫히는, 들으심과 자랑이 한 장 안에 공존하는 히스기야의 마지막

국면.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단계] 첫 느낌·분위기

성령일 선교사: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1절 첫 문장이 이미 무거워요 —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19장에서 산헤립이 패

퇴하고 바로 다음 장에 왕이 죽을 것이라는 선고가 와요. 큰 승리 다음에 바로 죽음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장

의 공기가 19장의 무거움과 달라요 — 19장은 외부 위협의 긴장이었고, 20장은 훨씬 더 개인적인 무게예요. 왕

의 몸 하나, 벽 하나, 눈물 하나. 크기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의 응답에서 공기가 한 번 풀려요.

P07 오지혜: 전환이 세 번 있었어요. 1절의 죽음 선고가 첫 번째 전환이고, 5-6절의 응답 선언이 두 번째 전환

이고, 13절의 보물 공개가 세 번째 전환이에요. 전환마다 방향이 달라요 — 첫 번째는 아래로,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다시 불안한 쪽으로.

P04 최현국: 명암으로 보면 V자 형태예요. 1절의 죽음 선고로 바닥을 치고, 5-6절의 회복 응답으로 올라오고,

그런데 17-18절의 이사야 경고로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요. 완전한 상승이 아니에요. 회복이 오지만, 그 회복의

끝에 또 다른 무게가 와요.

P02 이진우: 구조적으로 이 장은 두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1-11절은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이야기, 12-21절은

바빌론 사자와 이사야의 경고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가 한 장 안에 놓여 있어요. 연결 고리는 히스기야예요 —

회복된 왕이 그 회복의 국면에서 자랑하는 구조예요.

P05 김미영: 감각으로는 눈물이에요. 5절 — "네 눈물을 보았노라(raiti et dimatekhah)."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도 있는데, 눈물을 '보셨다'는 표현이 달라요. 소리가 아니라 흘린 물 —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었어요. 그 감각이 진했어요.

P11 나경아: 분위기로 하나만요. 19절 히스기야의 반응이 특이해요 —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

니이다." 포로 경고를 듣고 "선합니다"라고 해요. 그러고는 "이미 내 생전에는 평안과 진실이 있을 것이니이다

(shalom ve-emet yihyeh viyamay)" 해요. shalom(לוֹם 평안과 진실·진리. 이 두 단어로 장이 닫 — (אֱמֶת)과 emet(שׁיָּ

혀요. 그 반응의 공기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본문은 판단하지 않아요.

성령일 선교사: 크기가 줄어든 개인의 무게, 세 번의 전환, V자 명암, 두 이야기의 이음새, 눈물을 보셨다는 감

각, 그리고 "선합니다"라는 반응과 shalom·emet의 닫힘.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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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히스기야의 병상 방 → 해시계가 보이는 바깥 → 보물 창고(13절) → 이사야와의 대화 공간.

소품: 벽(2절, 낯을 향하는 대상) / 무화과 덩이(7절, 종기 치료) / 아하스의 해시계(9-11절, 십 도 물러남) /

보물 창고의 모든 것(13절, 은·금·향품·기름·무기고) / 편지와 예물(12절, 므로닥발라단이 보냄).

소재의 기울기: 병·죽음·눈물·기도·회복(1-11절) → 예물·방문·자랑·경고·포로 예고(12-19절) → 히스기야

행전 요약(20-21절).

dimah(עיָּה מַע)계단·도수·해시계 눈금(9-11절). shama — (מַעֲליָּה)눈물(5절). maala — (ִ�משְׂ  .듣다(5절) — (שׁיָּ

raphah(פיָּא לוֹם)낫다(5·7절). shalom — (ריָּ .평안과 진실(19절) — (אֱמֶת)emet + (שׁיָּ

ANE 배경: 므로닥발라단(마르둑아팔이딘)은 앗수르에 대항한 바빌로니아 왕. 무화과 반죽은 고대 근동 의

술 재료. 해시계(gnomon)는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큰 국제 사건(19장) 다음에 한 왕의 몸 하나로 무대가 줄어드는 전환 — 크기의 대비.

세 번의 전환: 죽음 선고(1절) → 회복 응답(5-6절) → 보물 자랑과 경고(13-18절). V자 명암.

5절의 핵심 — "네 눈물을 보았노라." 소리가 아니라 흘린 눈물을 '보심'. 감각의 층위.

두 이야기의 이음새(1-11절 병과 회복 / 12-21절 바빌론 사자와 경고) — 회복된 왕이 자랑하는 구조.

19절의 반응 — "선합니다. 내 생전에는 shalom ve-emet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반응을 평가하지 않

는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P02 이진우: 1절 시작: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1절 끝: "히스기야가 그

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을 것이라는 선고로 열려서, 조상들과

함께 자고 아들이 왕이 되는 기록으로 닫혀요. 그 사이에 회복과 자랑과 경고가 다 들어 있어요.

P01 한나래: 시작과 끝이 둘 다 죽음이에요. 1절의 "죽고 살지 못하리라"와 21절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런

데 그 사이에 15년이 연장됩니다(6절). 죽음 선고 — 15년 — 죽음. 이 장의 시간이 중간에 한 번 연장됐어요.

P04 최현국: 이 장은 완결이면서 동시에 열림이에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닫히고, 21절에서 므낫세가 왕이

된다고 적혀요. 므낫세는 21장에서 가장 어두운 왕으로 묘사되는 인물이에요. 히스기야의 닫힘이 므낫세의 열

림으로 이어지는 경첩이에요.

1절 시작: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고.

21절 끝: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가 왕이 됨.

시작과 끝 모두 죽음 — 중간에 15년 연장(6절).

21절에서 므낫세가 언급됨 — 21장 므낫세 서사의 경첩.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에요. 히스기야 — 병든 유다 왕, 이 장의 중심 인물. 두 가지 얼굴 — 눈물로 기도하는

왕(1-3절)과 보물을 자랑하는 왕(13절). 이사야 — 죽음 선고를 전하고(1절), 다시 회복 응답을 전하고(5-6절),

마지막으로 포로 경고를 전하는(17-18절) 선지자. 므로닥발라단 — 편지와 예물을 보낸 바빌론 왕(12절). 바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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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자들 —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보여 주는 방문자들(13절). 여호와 — 발화는 이사야를 통해 오지만, 죽음

선고(1절)·회복 응답(5-6절)·포로 경고(17-18절)의 행위자.

P07 오지혜: 사상의 중심은 5절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

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여기서 '응답의 근거'가 공로가 아닌 것이 보여요 — 기도와 눈물. 앞서

3절에서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 행적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행적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을 근거로 삼아요. 둘이 맞물리는 것인지, 응답의

근거가 어느 쪽인지 본문은 닫지 않아요.

P02 이진우: 히스기야의 두 기도를 보면 달라요. 3절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충성을 아뢰는 기도 — "기억하소

서." 그리고 8절에서 히스기야가 묻는 것은 표적이에요 — "내가 나을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치유를 받겠다는

확신이 없는 질문이에요. 선고를 받은 직후와 응답을 들은 직후의 두 발화가 다른 상태를 보여 줘요.

P05 김미영: 13절의 사상을 짚을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

운 기름과 그의 무기고와 그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고 그의 온 나라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보여 줌', '온 나라에서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음' — 이 과잉 공개가 본문에서 유일하게 행위에 대

한 암묵적 문제를 품고 있어요. 이사야가 곧 묻는 이유가 이 행위 때문이에요. 본문은 왜 다 보여 줬는지 설명

하지 않아요.

P11 나경아: 어휘 둘만요. 5절 nagid(ניָּגִיד) — '내 백성의 주권자', 왕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내 백성의'라

는 수식이 붙은 점이 독특해요. 그리고 19절 shalom ve-emet(לוֹם וֶאֱמֶת 평안과 진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 (שׁיָּ

경고를 듣고 내뱉는 마지막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무게를 관찰에서는 닫지 않아요. 배경만요.

히스기야의 두 얼굴: 눈물 기도의 왕(1-3절) vs 보물을 다 보이는 왕(13절).

이사야의 세 발화: 죽음 선고(1절) / 회복 응답(5-6절) / 포로 경고(17-18절).

5절 응답의 근거: 기도(shama) + 눈물(dimah raiti). 3절의 자기 행적 아룀과의 관계를 본문은 닫지 않음.

13절의 '다 보여 줌' — 동기 없이 기록된 과잉 공개. 이사야의 질문을 불러오는 계기.

19절의 결말 발화: "선합니다. 내 생전에 shalom ve-emet이 있으면." 본문이 이 반응을 평가하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P04 최현국: 네 컷이에요.

컷 1 (1~7절): 병과 기도 — 이사야가 죽음 선고 전달(1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2-3절), 이

사야가 성읍 중간도 못 나가서 응답 받아 돌아옴(4-6절),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붙이라는 지시(7절).

컷 2 (8~11절): 표적 — 히스기야가 낫는 표적을 묻고(8절), 이사야가 해시계 그림자가 전진할지 후진할지

선택하게 하고(9-10절), 이사야가 기도하자 그림자가 십 도 물러남(11절).

컷 3 (12~15절): 바빌론 사자와 자랑 — 므로닥발라단이 병문안 편지와 예물을 보냄(12절), 히스기야가 모

든 보물을 보여 줌(13절), 이사야가 방문자와 보여 준 것을 물음(14-15절).

컷 4 (16~21절): 경고와 결말 — 이사야의 포로 예고 신탁(16-18절), 히스기야의 반응 "선합니다"(19절), 히

스기야 행전 요약과 죽음 기록(20-21절), 므낫세의 즉위.

P02 이진우: 컷 1의 내부 구조가 흥미로워요. 이사야가 선고를 전하고 나갔다가 성읍 중간에도 못 이르러 다

시 오는 장면(4절)이에요. 선고를 전한 선지자가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빠른 전환이 '들으심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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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여 주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선지자가 미처 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와요. 그 압축된 시간

이 이 장의 소리예요.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dimah(עיָּה 눈물(5절). 단수형. "네 눈물을 보았노라(raiti et dimatekhah)" — 흘린 눈물 전체를 한 단어 — (ִ�משְׂ

로 가리킴.

shama(מַע .듣다(5절, "기도를 들었고"). 19장의 shama 전환 구조와 연결됨 — (שׁיָּ

raphah(פיָּא .낫다·치유하다(5절 "낫게 하리니", 7절 "낫게 하리라"). 이 장의 반복 동사 — (ריָּ

maala(מַעֲליָּה) — 계단·도수·해시계의 눈금(9·10·11절). 아하스의 해시계에 새겨진 그림자 도수.

nagid(ניָּגִיד) — 주권자·영도자(5절, "내 백성의 주권자"). 왕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

shalom(לוֹם .평안과 진실(19절). 히스기야의 마지막 두 단어 — (אֱמֶת)emet + (שׁיָּ

galah(יָּליָּה�) — 드러내다·유배하다(17절, "바빌론으로 옮겨가리라"). 이 어근이 포로를 가리킬 때 씀.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두 이야기의 결합: 병과 회복(1-11절) + 바빌론 사자와 경고(12-21절) — 연결 고리는 히스기야의 회복이

자랑으로 이어지는 흐름.

raah(보다)의 이중 사용: 5절 "눈물을 보았노라" ↔ 13절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 하나님이 보심 /

히스기야가 보임의 대비.

이사야의 세 방문(1절 선고 / 4절 응답 / 14절 질문) — 한 선지자가 같은 왕에게 세 다른 국면으로 오는 구

조.

선고-기도-응답의 압축: 이사야가 선고하고 아직 성읍 중간도 못 나갔을 때 응답이 옴(4절) — 들으심의 속

도.

3절 자기 행적 아룀 ↔ 5절 기도와 눈물 근거 — 기도자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 근거가 같은지 다른지 본

문이 닫지 않음.

19절의 shalom ve-emet — 경고 뒤에 오는 평안의 선언. 자기 생전에 한정한 평안. 본문이 이 반응에 논평

없음.

LXX 관찰: 20:4 MT '성읍 중간(tikkun ha-ir)' vs LXX '안뜰(tés aulis)' — 이사야 이동 경로의 사본 차이. 배

경.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므로닥발라단(마르둑아팔이딘) — 기원전 721-710년, 703년 두 차례 바빌로니아를 통치한 왕. 앗수르에 대

항해 연대를 모색했음. 12절 배경.

해시계(maala Ahaz) — 아하스 왕 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 그림자의 도수(maala)로 시간을 측정. 9-11

절 배경.

무화과 덩이(debelah) — 고대 근동 의술에서 종기·피부 질환 치료에 쓰이는 재료. 7절 배경.

이사야 38-39장 — 열왕기하 20장과 거의 동일한 병행 본문. 사 38장에는 히스기야의 감사 시편(마스길)이

추가됨. 배경.

탈무드 베라코트 10b —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죽음 앞에서의 간청 모범으로 기록. 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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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19장 ↔ 왕하 20:1 — "그 때에"로 연결되는 히스기야 시대의 연속 서사.

사 38-39장 ↔ 왕하 20장 — 거의 동일한 병행 본문. 사 38:9-20에 히스기야의 감사 시편 추가.

왕하 20:17-18 ↔ 왕하 24-25장 — 이사야 경고의 바빌론 포로 실현.

왕하 25:27-30 — 권의 destination, 여호야긴 석방, 다윗 집 불씨.

시 116편 —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 병과 회복의 감사 배경 시편.

왕하 18:2 ↔ 20:6 — 히스기야 29세 즉위 + 15년 연장 = 연대 계산의 배경.

왕하 21장 — 므낫세의 즉위(20:21의 경첩). 히스기야 회복으로 태어난 므낫세가 가장 어두운 왕으로 기록

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P04 최현국: 왕의 방. 이사야가 들어와 말한다 —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처리하라. 이사야가 나간다. 히스

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다. 눈물이 흐른다. 기도가 시작된다 —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사야가 성읍 중간도 못 이르러 말씀이 임한다. 이사야가 돌아와 전한다 —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사흘 만에 성전에 오르리라, 십오 년을 더 살리라, 앗수르 왕에서 이

성을 건지리라. 그리고 묻는다 — 낫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사야가 해시계 그림자가 앞으로 나갈지 뒤로 물러

갈지 선택하게 한다. 히스기야가 고른다 — 뒤로 물러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물러가게 하소서. 이사야가 기도

한다. 그림자가 십 도 물러간다. 시간이 흐른다. 바빌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맞이한다. 보물 창고를 연다. 은·금·향품·기름·무기고 — 모든 것을 보여 준다. 보이지 않은 것이 없

다. 이사야가 온다. 묻는다 — 그들이 무어라 하더냐, 무엇을 보았느냐. 히스기야가 대답한다 — 다 보았습니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한다 — 들으라, 이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가리라, 네 아들들도

잡혀가 시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답한다 — 선합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진실이 있겠지요. 히스기야의 나머

지 행적과 죽음이 기록되고, 므낫세가 왕이 된다.

성령일 선교사: 선고 — 벽을 향한 눈물 — 들으심 — 해시계의 십 도 — 보물 창고 — 경고 — 결말로 이어지

는 흐름이에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dimah·shama·raphah·maala·nagid·shalom·emet·galah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raah 이중 사용 + 이사야 세 방문 구조 + 들으심의 속도(4절) + ANE 므로닥발

라단·해시계·무화과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s8 섹션)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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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20:5의 "눈물을 보았노라"를 '하나님은 항상 눈물을 보신다'는 일반 원리로 단정하지 않고, 5절 한 문장에

서 dimah(눈물)를 raah(보다)로 연결한 표현 사실로만 둠.

3절의 자기 행적 아룀과 5절의 눈물·기도 응답의 관계를 '조건-응답 공식'으로 닫지 않고, 두 표현이 한 국

면 안에 공존하는 사실로만 보존.

13절의 보물 자랑을 '교만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동기 없이 기록된 행위 사실과 이사야의 질문을 불러

오는 계기로만 둠.

19절의 히스기야 반응을 '이기적 반응' 또는 '성숙한 수용'으로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shalom ve-emet라

는 두 단어와 "내 생전에"라는 범위 한정을 사실로만 보존.

해시계 그림자 십 도 물러남을 자연 현상 또는 기적의 증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이사야가 기도했고 그림자

가 물러갔다는 서사 사실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0장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고(20:1)에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네

눈물을 보았노라"(20:5)는 들으심이 오고, 해 그림자가 십 도 물러나는 증표(20:11)와 함께 15년 연장이 주어

지지만, 그 회복 뒤에 바빌론 사자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 준 왕(20:13)이 이사야의 포로 경고(20:17-18)를

받고 "선합니다, 내 생전에 shalom ve-emet이 있겠지요"(20:19)로 답하며, 아들 므낫세에게 왕좌를 물려주고

닫히는 — 권의 heart 20:5가 담긴 히스기야의 마지막 장이다.

한 문단: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사야가 와서 전한다 — 집을 처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가 나간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

하소서. 이사야가 성읍 중간도 못 나갔을 때 응답이 임한다. 돌아와 전한다 —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

았노라, 사흘 만에 성전에 오르리라, 십오 년을 더 살리라.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붙이라 한다. 히스기야가 낫

는 표적을 묻는다. 해시계 그림자가 십 도 물러간다. 바빌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다. 히스기

야가 사자들에게 보물 창고 전부를 보여 준다. 이사야가 와서 묻는다 — 무엇을 보였느냐. 히스기야가 대답한

다 —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전한다 — 이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가리라, 네 아들들도 잡혀가

시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답한다 — 선합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진실이 있겠지요.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

께 자고, 므낫세가 왕이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병상 → 해시계 바깥 → 보물 창고. 벽·무화과·해시계·보물 창고·편지 소품.

dimah·maala·shama·raphah·shalom·emet 어근.

2 첫 느낌·분위기 큰 국제 사건 다음 개인 무대로의 축소. 세 번의 전환(선고→회복→경고). V자 명암. 4절 들으심의 속도.

3 시작과 끝 죽음 선고(1절) →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 즉위(21절). 중간에 15년 연장. 므낫세 서사의 경첩.

4 등장인물·사상 히스기야의 두 얼굴: 눈물 기도 vs 보물 자랑. 이사야의 세 발화(선고·응답·경고). 5절 응답 근거: 기도

+눈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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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병과 기도(1-7) / 표적(8-11) / 바빌론 사자와 자랑(12-15) / 경고와 결말(16-21). 4컷.

6 의문·발견·정보 raah 이중 사용(5절 보심 ↔ 13절 보임). 들우심의 속도(4절). dimah·maala·nagid·galah. ANE 므로닥발라

단·해시계·무화과.

7 동영상 선고 → 벽을 향한 눈물 → 들우심 → 해시계 십 도 → 보물 공개 → 경고 → 므낫세 즉위.

8 초벌 제목·부제 "눈물을 보셨다 — 권의 heart 20:5"

9 기도·내면 눈물을 보셨다는 말, 들우심이 자랑으로 이어지는 거리 —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눈물을 보셨다: 5절의 응답 언어는 이중으로 온다 — "기도를 들었고(shama)" + "눈물을 보았노라

(raiti et dimatekhah)." 귀가 기도를 받았고, 눈이 눈물을 받았다. 왕이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이 권의 heart다 — 히스기야의 눈물이 응답의 근거로 명시된 유일한 지점. 열왕기하 전체에서 인

물의 눈물이 이렇게 직접 들림의 근거로 이름 붙여지는 것은 이 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2. 결 2 — 들으심이 자랑으로 바뀌는 거리: 5절에서 눈물이 들렸고, 13절에서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보여 준

다. 그 사이에 설명이 없다. 병에서 회복한 왕이 바빌론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왜 모든 것을 다 열었는지 본문

은 적지 않는다. 그 침묵이 이 장의 두 번째 결이다 — 들으심을 받은 국면에서 자랑이 자란다. 본문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이사야의 질문으로만 이어간다.

3. 결 3 — 내 생전에: 19절의 히스기야 반응을 본문은 닫지 않는다. "선합니다. 내 생전에 shalom ve-emet이 있

겠지요." 이 말이 수용인지, 체념인지, 자기중심적 한정인지 — 본문이 판단하지 않는다. 두 단어 shalom ve-

emet으로 닫히는 이 장이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히스기야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추측하지 않고, "선합니

다"라는 말과 "내 생전에"라는 범위 안에 머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19장 ↔ 20:1 — "그 때에"로 연결되는 히스기야 시대 연속 서사.

사 38-39장 — 열왕기하 20장의 병행 본문. 사 38:9-20에 히스기야의 감사 시편 추가.

왕하 20:17-18 ↔ 왕하 24-25장 — 이사야 경고의 바빌론 포로 실현.

왕하 25:27-30 — 권의 destination, 여호야긴 석방, 다윗 집 불씨.

왕하 21장 — 므낫세 즉위(20:21의 경첩). 히스기야 회복으로 연장된 15년에 태어난 므낫세.

시 116편 — 사망의 줄에서의 구원 감사. 병과 회복의 정서 배경.

왕하 18:2 ↔ 20:6 — 히스기야 즉위 나이와 15년 연장의 연대 계산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 —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처리하라. 선고 앞에서 몸이 먼저 한 동작을 본다.

멈춤 1: 2절에서 멈춘다 — 낯을 벽으로 향하는 동작.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멈춤 2: 5절에서 멈춘다 —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흘리는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다.

끝: 19절에서 멈춘다 — "선합니다. 내 생전에." 경고를 듣고 이 말을 내뱉은 히스기야 곁에 잠시 앉는다.

F · 자족성 점검

[x] 병과 기도(1-7) / 표적(8-11) / 바빌론 사자(12-15) / 경고와 결말(16-21) 4컷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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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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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raah 이중 사용(5절 보심 ↔ 13절 보임)

[x] 들으심의 속도(4절 이사야 성읍 중간도 못 나감)

[x] shalom ve-emet(19절)와 므낫세 경첩(21절)

[x] 권의 heart(20:5) 직접 정박 완료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권의 heart 직접 정박)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 — 다윗 집의 불씨다. 그리고 이 권의 heart는 20:5 —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이다. 20장은 그 heart가 직접 실현되는 장이다. 앗수르의 조롱(18-19

장)이 외부 위협이었다면, 20장은 한 왕의 몸 하나, 벽 하나, 눈물 하나라는 가장 개인적인 국면에서 들으심이

작동하는 장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9장에서 앗수르를 꺾은 하나님이 같은 왕의 눈물 앞에서 '보았노

라'고 답하시는 이 장면이 권 전체의 들으심의 논리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20장은 여기서 멈추

지 않는다 — 그 회복의 왕이 17-18절에서 바빌론 포로를 예고받는다. 회복과 경고가 한 장 안에 있다. 이 경고

는 24-25장에서 실현되며, 그 포로의 끝에서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 — 다윗 집 불씨 — 이 온다. 20장의 눈

물이 들린 국면에서 경고가 심어지고, 그 경고가 포로가 되고, 포로의 끝에서 불씨가 남는다 — 권의

heart(20:5)에서 destination(25:27-30)으로 이어지는 긴 호의 핵심 매듭이 여기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죽음 선고(20:1)에서 들으심(20:5)으로 / 들우심에서 자랑(20:13)으로 / 자랑에서 경고(20:17)로 / 히스기야에서

므낫세(20:21)로 — V자를 그리다가 다시 하강을 예고하는 운동.

이 장의 화살표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다. 죽음 선고 → 눈물 기도 → 들우심 → 회복 → 자랑 → 경고 → 므낫세

예고로 이어지는 V자 다음 다시 하강의 예고다. 히스기야가 보여 준 보물이 17절에서 "바빌론으로 가리라"는

말로 돌아온다. 19장에서 산헤립을 꺾은 권이 20장에서 같은 왕의 눈물을 들으시고 회복하시지만, 그 회복의

끝에서 바빌론 포로를 예고한다. 들우심이 경고보다 먼저 왔지만, 경고도 함께 온다. 권은 들우심의 하나님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한 장 안에서 보여 준다.

I · ANE 맥락 — 역사 배경

므로닥발라단(마르둑아팔이딘 2세)은 기원전 721-710년과 703년 두 차례 바빌로니아를 지배한 갈데아 왕으

로, 앗수르에 대항해 주변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했다. 히스기야의 병문안이 외교적 연대 타진이었을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논의되지만, 그 해석은 관찰 단계 밖이다. 무화과 덩이(debelah)는 고대 근동 의술에서 종기·피부

질환 치료에 실제로 쓰인 재료다. 아하스의 해시계(maala Ahaz)는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

되며, 히스기야가 수도 공사로 만든 실로아 연못과 수도관(20절)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히스기야 터널과 연

관된다 — 이 역사 배경은 관찰 단계의 사실로만 둔다. 이사야의 바빌론 포로 경고(17-18절)는 기원전 597/587

년에 실현되는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읽힌다 — 해석적 연결은 묵상 단계로 이월.

J · 문학 구조 — 이 장의 짜임

두 이야기(병과 회복 1-11절 / 바빌론 사자와 경고 12-21절)가 히스기야라는 인물로 이어진 복합 구조다.

raah(보다)의 이중 사용이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문학 장치다 — 5절 하나님이 눈물을 '보심' / 13절 히스기

야가 보물을 '보임'. 이사야의 세 발화(선고 1절 / 응답 4-6절 / 경고 17-18절)는 한 선지자가 같은 왕에게 세 다

른 방향으로 오는 구조다. 들우심의 속도(4절)는 서사 시간의 압축으로 들우심의 즉각성을 표현한다. 19절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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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m ve-emet는 장의 마지막 어휘이며, 히스기야의 반응에 논평 없이 닫힌다. 21절의 므낫세 언급은 21장

므낫세 서사의 경첩이다 — 히스기야로 닫히고 므낫세로 열린다.

← 이전 장

열왕기하 19장

산헤립의 패퇴 —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밤 천사가 185,000명을 치는 장.

↑ 권 차례

열왕기하 차례로

다른 장을 골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

열왕기하 21장

므낫세 —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에서 가장 어두운 왕의 등장.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초벌 제목을 붙여 보신다면요.

P01 한나래: "벽을 향하고 — 죽음 선고 앞에서 몸이 먼저 한 동작"

P02 이진우: "선고에서 선고로 — 죽음과 회복과 경고가 한 장 안에"

P04 최현국: "눈물을 보셨다 — 권의 heart 20:5"

P05 김미영: "보물 창고 — 낫게 하신 뒤에 다 열어 보인 것"

P07 오지혜: "들으심과 보임 — 하나님이 눈물을 보신 장면, 히스기야가 보물을 보인 장면"

P11 나경아: "dimah · shama · shalom emet — 눈물·들으심·평안·진실이 한 장에 든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제 제안: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고(20:1)에 벽을 향해 통곡하는 왕의 눈물을 '보았노라'(20:5)는 들으심

이 오고, 해 그림자가 십 도 물러나는 증표(20:11) 뒤에 바빌론 사자에게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이는 왕

(20:13)을 이사야의 경고(20:17-18)가 닫는 — 권의 heart가 담긴 히스기야의 마지막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관찰로 알게 된 것

을 주께 아뢰어 보시고, 답을 구하지 마시고 머물러 보세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이 장에서 눈물이 보였습니다. 흘렸다는 것도 아니고, 통곡했다는 것도 아니

고 — 보셨다는 말이 남아요. 제가 알지 못한 채 흘린 눈물을 보고 계셨다면 — 어떤 눈물인지 오늘 잠깐 봅니

다. 그리고 그 눈물 다음에 회복한 왕이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인 것을 같이 봐요. 들으심이 자랑으로 이어지

는 그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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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마쳤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들으심이 자랑으로 바뀌는 거리를 보여 줘요. 5절에서 눈물을 보셨다는 들

으심이 오고, 13절에서 바빌론 사자에게 모든 것을 보여 줘요. 그 사이에 설명이 없어요. 들으심을 받은 왕이

어떻게 그 들으심을 보물 자랑으로 쓰게 됐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 설명 없는 거리가 이 장이 미는

긴장 같아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절 — raiti et dimatekhah —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 권의 heart예요. 앗

수르의 조롱(18-19장)도 히스기야의 병(20장)도 결국 한 단어로 응답돼요 —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본 것이 무엇이냐가 이 권의 중심에 있어요 — 눈물이에요. 큰 승리도 아니고, 신앙의 완전함도 아니고, 흘린

눈물. 배경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이 장은 회복의 역설을 품고 있어요. 죽음 선고를 받고 통곡하던 왕이 회복을

받은 뒤에 가장 위험한 실수를 해요 —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 약할 때는 눈물로 들어갔는데, 강해진 뒤에는

문을 다 열어요. 취약함이 눈물을 만들고 눈물이 들으심을 불렀는데, 회복이 그 취약함을 지우는 구조예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19절 — "선합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진실이 있겠지요." 이 말을 듣고 자녀들이 바빌

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는데 — '내 생전에'라는 범위 안에서 선하다고 해요. 본문은 그 반응이

자기중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인지 판단을 안 해요. 그 모호함이 이 장의 마지막

긴장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의 방향을 보면 이 장은 권의 흐름에서 히스기야 시대를 닫고 므낫세 시대를 여는 경첩이에

요. 그리고 17-18절 이사야의 경고는 24-25장의 바빌론 포로로 이어져요. 히스기야가 보여 준 보물이 결국 바

빌론으로 가고,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바빌론 시관이 돼요. 20장의 자랑이 25장의 포로를 예고하는 씨앗이에

요 — 본문은 그것을 이사야의 입으로만 말하고 히스기야의 반응에서 멈춰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느냐 하시니 — 저는 4절의 속도가 불씨 같아요. 이사야가 선고를 전하

고 나갔다가 아직 성읍 중간도 못 나갔는데 응답이 와서 다시 들어와요. 그 빠른 속도 안에 들으심의 깊이가

있어요. 기도가 선고보다 빠르게 응답되는 시간 — 그 속도를 보고, 내가 흘리는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

다.

성령일 선교사: 들으심이 자랑으로 바뀌는 설명 없는 거리, 눈물이라는 권의 heart, 취약함이 지워지는 역설,

'내 생전에'라는 범위 안의 모호한 수용, 20장의 자랑이 25장 포로로 이어지는 긴 예고, 선고보다 빠른 들으심

의 속도. 다음 장 므낫세로 가지고 갑시다.

열왕기하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0:5 — "네 눈물을 보았노라"가 응답의 근거로 등장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3절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충성을 "기억하소서" 하고 아뢰었다. 그런데 5절의 응답은 기도와 눈물을 근거

로 한다. 둘이 맞물리는 것인지, 응답의 주요 근거가 어느 쪽인지 본문은 닫지 않는다.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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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4 — 이사야가 성읍 중간도 못 나가서 응답이 왔다는 것을 본문은 왜 기록하는가?

선고를 전하고 나간 선지자가 미처 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임한다. 이 속도가 이 서사 안에서 무엇을 말하

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들으심의 즉각성인지 다른 무엇인지 관찰에서는 닫지 않는다. 보존.

Q3. 20:13 —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 준 동기를 본문은 왜 적지 않는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는 결과만 기록되고 왜 다 보여 줬는지는 없다. 이사야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행위가 문제적임은 암시되지만, 본문은 동기를 닫지 않는다. 이월.

Q4. 20:19 — 히스기야의 "선합니다. 내 생전에 평안과 진실이 있겠지요"라는 반응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포로 경고를 들은 뒤의 반응이다. "선합니다"가 수용인지 체념인지, "내 생전에"가 자기중심적 한정인지

현실 인정인지 본문은 판단하지 않는다. shalom ve-emet라는 두 단어가 닫는다. 보존.

Q5. 20:5~6의 두 약속(치유 + 15년 + 앗수르에서 구원)과 20:17-18의 경고(바빌론 포로)는 어떻게 같은 인물에

게 주어지는가?

한 왕에게 회복과 경고가 함께 온다. 회복은 기도와 눈물 때문이고, 경고는 자랑 때문으로 읽힐 수 있다. 그

러나 본문은 이 두 신탁의 원인-결과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는 닫지 않는다. 이월.

Q6. 20:20-21 — 히스기야의 기록이 "못 파고 수도"(연못과 수도관)로 마무리되는 것을 본문은 왜 강조하는

가?

"히스기야가 실로아 연못을 파고 수도를 만들어 성안으로 물을 들인" 것이 행전 요약에 포함된다. 물이 들

어오는 수로가 히스기야 시대의 대표 행적으로 기록되는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시뮬 종료. 관찰 9단계 전부 수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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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1장

2KI-021  ·  역사서  ·  히브리어

같은 측량줄로 사마리아를 쟀듯 예루살렘을 잰다 — 그릇을 씻어 엎는 손짓의 단호함. 55년을

통치한 므낫세의 극단적 우상숭배(21:3-9)가 선지자들을 통한 멸망 선고(21:10-15)로 이어지

고, 무죄한 피로 가득 찬 예루살렘(21:16)을 지나 아몬의 짧은 악정(21:19-26)으로 닫히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 성전 안(제단·목상 배치, 4~7절), 힌놈 골짜기(아들 불 지나가게 함, 6절), 웃사의 동산(므낫

세 묘지, 18절) — 성전·골짜기·동산 세 공간.

무대의 충돌: 이름을 두신 성전(8절 인용)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짐(7절) — 약속과 침범이 같은 공간.

소품: 바알 제단(3절), 아세라 목상(3·7절), 하늘 만상 제단들(두 마당, 4~5절), 불(힌놈, 6절), 신접자·박수의

점술 도구(6절), 측량줄 qav(13절), 다림추 mishqolet(13절), 씻어 엎는 그릇(13절), 무죄한 피 damim(16절).

소품의 기울기: 앞쪽은 숭배·제의 소품(제단·목상·불), 뒤쪽은 심판의 도구(줄·추·그릇)와 결과(피).

형식 소재: 즉위-행적-묘지 왕조 연대기 패턴이 므낫세(1~18절)와 아몬(19~26절)에 각각 적용 — 아몬 단

위가 압축됨.

반복 어휘: "악을 행하다(하라아 베에이네이 YHWH)" — 므낫세(2·9절)와 아몬(20절) 모두에 적용. "여호

와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 — 2·3·9절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무거웠어요. 특히 6절에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장면은 묘사 자체가 짧은데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적어요. 그

짧음이 오히려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11~15절의 선지자 신탁이 들어오면서 공기가 달라졌어요

— 무거운 열거가 선고의 단호함으로 바뀌는 지점이었어요.

P07 오지혜: 11~12절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오는데, 그 앞까지는 묘사만 있었어요. 므낫세

가 무엇을 했다, 또 무엇을 했다. 그런데 12절에서 갑자기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 "여호와 이르시되 내가 예

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리리라." 열거에서 선고로 전환되는 그 절이 이 장의 경첩이

었어요.

P04 최현국: 명암으로 보면 이 장은 거의 전부 어두운데, 단 한 번 밝은 구절이 7~8절이에요 — 이름을 두신다

는 약속의 인용이에요. 그 약속이 어둠 한가운데 끼워져서 더 선명하게 대비돼요. 약속이 빛처럼 삽입되는데,

그 빛이 결국 배경으로 밀리고 어둠이 장을 가득 채우는 구조예요.

P02 이진우: 어조로는 2~9절이 행위 열거, 10~15절이 신탁 선포, 16절이 결과 보고, 17~18절이 마무리 기사,

19~26절이 아몬의 짧은 반복이에요. 열거 → 선포 → 결과의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몬 단위가 특히 압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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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요. 2절에서 26절까지 므낫세가 훨씬 더 길고 무거운데, 아몬은 8절 분량이에요. 무게를 균등하게 나누지 않

고 아버지 쪽에 집중해요.

P05 김미영: 감각으로는 16절의 피가 가장 오래 남았어요.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피가 도시 전체를 채울 만큼이라는 묘사 — 양을 숫자로 적지 않고 공간으로

적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공간의 이미지가 무거웠어요.

P11 나경아: 분위기 쪽으로 하나만요. 13절의 세 이미지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 측량줄, 다림추,

씻어 엎는 그릇. 세 개의 비유가 한 절 안에 쌓이는 속도가 빠르고 단호해요. 한 이미지로 충분히 선고할 수 있

는데 세 개를 쓴다는 게, 그 단호함을 배로 누르는 느낌이에요. 형태 관찰로만요.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2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열두 살이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을 다스리니

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25~26절 끝: "아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일들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웃사의 동산에서 그의 묘실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두 살의 즉위로

열려 요시야의 즉위로 닫혀요. 55년의 므낫세, 2년의 아몬 — 57년을 지나 다음 왕이 열려요.

P01 한나래: 시작의 단어와 끝의 단어를 대비해 볼게요. 시작에는 므낫세가 "열두 살"로 등장하고, 끝에는 요

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로 닫혀요. 어린 왕의 시작과 다음 왕의 시작으로 프레임이 짜여 있어요. 므낫

세와 아몬 두 왕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지요. 2절의 "악을 행하되"와 20절의 "악을 행하되"가 수미상

관처럼 묶여요 —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문장으로 열리는 거예요.

P04 최현국: 무대로 보면 시작은 즉위(예루살렘)로 열고 끝은 매장(웃사의 동산)과 계승(요시야 즉위)으로 닫

혀요. 두 왕이 다 동산에 묻혀요 — 므낫세는 18절에서 웃사의 동산에, 아몬은 26절에서 웃사의 동산에. 같은

묘지가 두 번 반복돼요. 악정이 같은 땅에 묻히는 모양이에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요. 므낫세 — 히스기야의 아들, 12살 즉위, 55년 재위, 아버지가 헐어 버린 것들을 다

시 세운 왕, 16절에서 무죄한 피를 가득 채운 왕. 아몬 — 므낫세의 아들, 22세 즉위, 2년 재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은 왕, 신하들에게 반란당해 죽은 왕(23절). 선지자들 — 10~15절에서 집합 명사로만 등장해요, 이름

이 없어요.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이 경고를 전하지만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특정하지 않아요. 그리

고 가나안 족속 — 2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비교 기준으로 등장해요. 므낫세의 왕실

신하들 — 23절에서 아몬을 치고 24절에서 신하들을 치는 이름 없는 집단이에요.

P07 오지혜: 인물 구조를 봐요. 이 장에서 여호와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들려요

(10절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직접 발화 없이 중재자를 통한 선포예요. 그리고 므낫세

의 가장 긴 피해자는 16절에서 "무죄한 피"로만 등장해요 — 이름도 없고 숫자도 없어요. 공간 표현("이 끝에

서 저 끝까지")만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로만 남아 있어요.

P01 한나래: 사상 쪽으로요. 9절에 한 문장이 있어요 — "므낫세가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

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 하였더라." 비교 기준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표현이 강해요. 기준이 자기 조상의 율법이 아니라 쫓아내신 이방 민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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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교의 선택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이 닫지는 않지만,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더 낮아진 거라는

구조가 보여요.

P02 이진우: 사상의 구조적 핵심은 13절의 세 비유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잰 줄로 재고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달리리니." 사마리아와 아합 —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의 기준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기준

으로 예루살렘을 잰다는 거예요. 북왕국에 적용된 심판의 측량이 이제 남왕국에도 적용돼요. 같은 도구, 같은

행위. 그리고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 씻어서 뒤집어 놓는 동작. 깨끗이 비워내는 이미지예요. 형태 관찰로

만 두고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아세라 목상이에요. 7절에서 성전 안에 세워지는데, 본문이 괄호처럼 끼워 설명해요 —

솔로몬이 지은 이 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예루살렘, 여기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하신

그 집이라고요. 이름을 두신 집에 다른 이름의 것이 세워진 상황을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병치해요. 설명

없이 놓아두는 방식이 더 무거워요.

P11 나경아: 원어 보충이요. 6절 ov(אוֹב) — 신접자, 죽은 자의 혼과 교통한다고 여기는 점술사예요. 

yidoni(ִענֹי 가 관련 어근이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 선지(חזֹהֶ)박수, 강령술사 계열이에요. 10절 chozeh — (יִ�שְׂ

자"라는 의미로 선지자 집합을 가리켜요. 배경만요.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다섯 컷입니다.

컷 1 (1~2절): 므낫세 즉위. 열두 살, 55년 재위, 악을 행하되.

컷 2 (3~9절): 므낫세의 우상숭배 목록. 산당 재건(3), 바알·아세라(3), 만상 제단(4~5), 불·점술·신접·박수

(6), 성전 안 아세라(7~8),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9).

컷 3 (10~15절): 선지자들을 통한 심판 신탁. 두 귀가 울릴 재앙(12), 사마리아의 줄·아합의 추·그릇 엎음

(13), 이집트에서부터의 죄(15).

컷 4 (16~18절): 므낫세의 마지막. 무죄한 피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움(16), 왕의 묘실 기사(17~18).

컷 5 (19~26절): 아몬의 짧은 악정. 22세 즉위 2년 재위(19~20), 아버지의 길(21~22), 신하들의 반란과 죽음

(23~24), 아몬을 웃사의 동산에 장사, 요시야 즉위(25~26).

P02 이진우: 컷 2와 3 사이에 경첩이 있어요. 컷 2는 므낫세가 주어로 무엇을 했는지 열거예요 — 동사가 계속

"세우고·만들고·지나가게 하고·행하고·두고·미혹하여"예요. 그런데 컷 3에서 주어가 바뀌어요 — "여호와께

서… 말씀하시니라(10절)." 주어 교체가 장의 전환점이에요. 므낫세의 행위 열거가 여호와의 발화로 끊기는

지점이 경첩이에요.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P11 나경아: 원어 카드를 정리해요.

bamot(יָּמוֹת�) — 산당·높은 곳(3절). 히스기야가 헐었으나(왕하 18:4) 므낫세가 다시 세움 — 헐다와 세우다

의 반복 관찰.

asherah(ה 아세라 목상(3·7절). 가나안 여신 아세라와 연관된 나무 기둥 형태의 조각물. 성전 안에 — (אֲשֵׁריָּ

세워짐(7절).

qav(ו ,측량줄(13절). 건설·토지 측량에 쓰이는 도구. 여기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전용됨 — 같은 도구 — (קיָּ

다른 용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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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qolet(קֶלֶת 다림추(13절). 수직을 확인하는 도구. 왕하 21:13에서 사마리아에 쓴 것과 같은 추를 — (מִשׁשְׂ

예루살렘에 사용하는 비유.

damim(מִים .피(복수형, 16절). 히브리어 dam(피)의 복수. 유혈·살해를 강조할 때 복수형을 씀 — (�יָּ

ov(אוֹב) — 신접자(6절).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영매술사 계열. 레위기 19:31에서 금지된 항목.

yidoni(ִענֹי .박수·강령술사(6절). 신명기 18:11에서 금지된 행위 목록에 포함됨 — (יִ�שְׂ

hinnom(ֹהִנּם) — 힌놈(6절).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 불 제의와 연관된 지명 — 후에 게헤나(gehenna)와 연

결되는 장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측량 삼중 비유(13절): qav(줄)·mishqolet(추)·그릇 엎음 — 세 이미지가 한 절 안에서 심판의 확실성을 쌓는

다.

아합·사마리아 비교: 북왕국 멸망의 기준(아합·오므리·사마리아)을 남왕국 심판의 기준으로 전용 — 전례

참조 구조.

아버지-아들 평행(inclusio): 2절 "므낫세가 악을 행하되" — 20절 "아몬도 악을 행하되" — 동일 문구 반복

으로 두 왕을 묶음.

선지자 신탁 구조(10~15절): "여호와께서 … 이르시되(10절) → 재앙 선언(12절) → 비유(13절) → 이유

(14~15절)" — 예언서 신탁 양식.

히스기야-므낫세 역전: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것을 므낫세가 다시 세움 — 개혁의 역전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힌놈 골짜기 불 제의 — 아이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의식은 몰록 숭배와 연결되며, 고대 근동 가나안·페니

키아 문화권에 기록됨. 신명기 18:10에서 명시적으로 금지.

아세라 — 우가릿 문서에서 최고신 엘의 배우자로 등장하는 여신. 목재 기둥 형태의 조각물로 높은 곳·성

소에 설치됨.

ov와 yidoni — 메소포타미아·이집트 왕실에서 공식 점복사가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한 배경. 이스라엘 율

법(레위기·신명기)은 명시적으로 금지.

므낫세 55년 통치 — 유다 왕 중 최장기. 역대하 33:11-17에서 앗수르 포로 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사가

있으나 열왕기하 21장은 이를 기록하지 않음 — 두 권의 강조 차이.

랍비 전통 — 탈무드 산헤드린 103b는 므낫세를 내세를 얻지 못하는 왕으로 분류. 그러나 열왕기하 본문

자체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음.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1:13 ↔ 왕하 17:13-14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 경고 모티프의 원형)

왕하 21:3 ↔ 왕하 18:4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 — 므낫세가 다시 세움)

왕하 21:13 ↔ 미 6:16 (오므리의 율례·아합의 행위 — 같은 비교 구조)

왕하 21:16 ↔ 렘 15:4 (므낫세로 인해 유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짐 — 예레미야의 반향)

왕하 21:10-15 ↔ 왕하 23:26-27 (요시야의 개혁에도 므낫세의 죄로 인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음)

왕하 21:1-18 ↔ 대하 33:1-20 (역대하의 므낫세 회개 전통 — 열왕기하에 없음)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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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열두 살 소년이 왕위에 앉아요. 자막 — 55년. 화면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헐어 버린 것

들이 다시 세워져요 — 산당,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두 마당에 하늘 만상의 제단들이 줄지어 세워져요. 화면

이 힌놈 골짜기로 옮겨가요. 불. 아이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화면이 예루살렘 거리로 옮겨가요. 죽은 자와 교

통하는 자들이 왕궁을 오가요. 화면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안마당. 자막 —

이 집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더니. 그 자막 위에 목상이 서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리에서 입을 열어요 — 두

귀가 울릴 재앙. 줄과 추와 그릇 엎는 손짓이 화면에 겹쳐져요. 화면이 예루살렘 전체를 조감해요 — 피. 이 끝

에서 저 끝까지. 므낫세의 장례. 웃사의 동산. 화면이 넘어가요 — 아몬. 2년. 아버지의 길. 신하들의 칼. 또 다

른 장례. 같은 동산. 자막 —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P01 한나래: "같은 줄로 재다 — 55년의 므낫세와 단호한 측량"

P02 이진우: "사마리아를 잰 줄로 예루살렘을 재다 — 경고의 반복과 심판의 전가"

P04 최현국: "헐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다 — 개혁의 역전과 확정된 선고"

P05 김미영: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 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P07 오지혜: "이름을 두신 집에 목상이 서다 — 약속과 침범의 병치"

P11 나경아: "qav · mishqolet — 북왕국의 측량이 남왕국에 전용되다"

부제 제안: "55년을 통치한 므낫세(21:1)가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21:7) 힌놈에서 아들을 불에 지나

가게 하며(21:6) 무죄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울 때(21:16),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21:13)로 이제 예루살렘을 잰다는 선고가 들어오고 — 아몬의 2년 악정(21:19-26)이 그 뒤를 잇는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qav·mishqolet·damim·bamot·asherah·ov·yidoni·hinnom 등 8종 이상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측량 삼중 비유·아합-사마리아 전례 비교·아버지-아들 평행 구조·ANE 힌놈·

아세라·점술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s8 섹션)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1:6 아들 불사름을 "타락·범죄"의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힌놈 골짜기라는 장소와 행위 묘사 자체만 관

찰로 둠. ANE 배경만 추가.

21:13 측량 이미지를 심판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qav·mishqolet 원어와 북왕국 전례 비교의 형태 관

찰로만 보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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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무죄한 피를 애도·정죄로 끝내지 않고, 공간 표현("이 끝에서 저 끝까지")과 damim 복수형 관찰로만

기록.

역대하 33장 므낗세 회개 전통과의 비교는 두 권의 강조 차이 관찰로만 두고 어느 쪽이 옳은지 결론 유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1장은 유다 왕 중 최장기(55년)를 통치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21:2)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21:7) 힌놈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며(21:6) 무죄한 피로 예루살

렘을 가득 채웠을 때(21:16),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21:13)로 이제 예루살렘을 잰다

는 선고가 들어오고 — 아몬의 2년 악정(21:19-26)이 그 뒤를 잇는 장이다.

한 문단: 열두 살의 므낫세가 왕위에 앉는다. 자막 — 55년.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이 다시 세워지

고, 성전 두 마당에 하늘 만상의 제단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아세라 목상이 성전 안에 놓인다. 힌놈 골짜기에

서 불이 피워진다. 신접자와 박수가 왕궁을 오간다. 선지자들이 거리에 나서 "두 귀가 울릴 재앙"을 선포한다

— 사마리아를 잰 줄로 예루살렘을 재고, 아합의 집에 쓴 추로 예루살렘을 달리며, 그릇을 씻어 엎듯 씻어 버

리겠다고. 55년이 지나 므낫세가 웃사의 동산에 묻힌다. 아들 아몬이 왕이 된다. 22세, 2년. 아버지의 길. 신하

들의 반란. 아몬도 웃사의 동산에 묻힌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성전·힌놈·웃사의 동산 세 공간. 제단·목상·불·점술 도구(쌓임)와 측량줄·추·그릇(선고) 및 피(결과)의

소품 흐름.

2 첫 느낌·분위기 열거(2~9절)가 선포로 꺾이는 경첩(10절). 약속의 빛이 어둠 속에 끼워짐(7~8절). 무죄한 피의 공간 이

미지(16절).

3 시작과 끝 열두 살 즉위(1절)로 열려 요시야 즉위(26절)로 닫힘. 두 왕이 같은 동산에 묻힘. "악을 행하되" 수미상

관.

4 등장인물·사상 므낫세(주도자), 이름 없는 선지자들(경고), 이름 없는 피해자들(피), 아몬(반복자). 여호와는 중재자를

통해서만 발화.

5 장면 컷 즉위(1~2)/우상숭배 목록(3~9)/심판 신탁(10~15)/므낫세 마무리(16~18)/아몬 단위(19~26).

6 의문·발견·정보 qav·mishqolet·damim 원어. 세우는 도구가 심판 기준으로 전용(13절). 아버지-아들 평행 문구. 히스기

야-므낫세 역전.

7 동영상 쌓임의 열거 → 주어 교체(10절 여호와) → 측량 삼중 선고 → 피 가득 → 장례 두 번 → 요시야.

8 초벌 제목·부제 "같은 줄로 재다 — 55년의 므낫세와 단호한 측량"

9 기도·내면 이름을 두신 집에 다른 것이 들어선 병치. 이름 없이 피로만 남은 사람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헐어 버린 것이 다시 세워지는 속도: 히스기야가 54년을 들여 헐어 버린 것들이 아들 므낫세의 첫

행위로 돌아온다(3절). 개혁은 제도이기 전에 사람의 방향인데, 방향이 바뀐 사람 한 명이 세대를 넘는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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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문은 기록의 형태로 보여 준다. "헐어 버린"과 "다시 세우며"가 한 절 안에서 충돌하는 언어의 밀도가 그

속도를 담는다.

2. 결 2 — 세우는 도구가 허무는 기준으로: 측량줄(qav)과 다림추(mishqolet)는 건축 도구다. 바르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13절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전용된다. 북왕국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이미 사용된

그 도구가 이제 남왕국을 향해 들어온다. 같은 도구, 같은 행위, 다른 대상 — 전례가 선고의 논리가 된다.

3. 결 3 — 이름 없이 피로만 남은 사람들: 16절은 무죄한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다고 적

는다. 이름도 없고 숫자도 없다. 55년의 통치를 기록하는 왕조 연대기가 피해자를 공간으로만 기록한다. 그 공

간의 침묵이 이 장의 가장 무거운 관찰이다. 애도와 정죄로 닫지 않고, 그 피들을 피들이라 부르는 본문의 복

수형(damim)을 그대로 두는 것이 관찰의 결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17:13-14 —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 — 경고 모티프의 원형.

왕하 18:4 —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것들 — 므낫세가 역전한 출발점.

왕하 23:26-27 — 요시야의 개혁에도 므낫세의 죄로 인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음.

왕하 24:3-4 — 므낫세의 죄가 명시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원인으로 귀결됨.

렘 15:4 — 므낫세로 인해 유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짐.

대하 33:1-20 — 므낫세의 회개와 귀환 — 열왕기하에 없는 전통, 두 권의 강조 차이.

미 6:16 — 오므리의 율례·아합의 행위 — 동일 비교 구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3절 — 헐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장면. 이미 헐었던 것이 다시 들어서는 그 가능성을 듣는다.

멈춤 1: 7~8절 — 이름을 두신 집에 목상이 서 있는 병치. 약속이 지워지지 않고, 현실도 지워지지 않는 그

사이에 선다.

멈춤 2: 13절 — 세우는 도구가 측량의 기준으로. 기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다.

끝: 16절 — 이름 없이 피로만 남은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을 들고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x] 즉위(1~2)/우상숭배 목록(3~9)/심판 신탁(10~15)/마무리(16~18)/아몬(19~26) 다섯 컷 완결

[x] qav·mishqolet·damim 원어 관찰과 문학 구조(측량 삼중 비유·아버지-아들 평행) 기록

[x] ANE 배경(힌놈·아세라·점술 금지) 사실 기록

[x] 히스기야-므낫세 역전 구조와 사마리아-예루살렘 전례 비교 관찰

[x] 미해결 질문 6건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권의 heart는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

고하셨으나"(17:13~14)이다. 21장은 18~23장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개혁의 구간에서 하강의 중심에 놓인

다. 히스기야가 18~20장에서 개혁의 봉우리를 이루었다면, 21장은 그 봉우리에서 급하강하는 단면이다.

12~15절의 심판 신탁은 권의 나머지를 향해 문을 잠그는 기능을 한다 — 23:26에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

하고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인될 때 그 잠금의 출처가 21장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므낫세의 55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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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고가 실행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며, 그 선고가 권의 끝까지 유효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권은 25:27~30

에서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닫힌다 — 심판이 완성이 아니라 포로 안에서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방향으로.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혁의 역전(3절)에서 확정된 선고(13절)로 / 헐어 버린 것을 다시 세움에서 씻어 엎음으로 / 경고의 반복에서

시한의 봉인으로 — 55년의 무게가 권의 방향을 잠그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1장은 히스기야 개혁의 유산이 한 세대 안에 역전될 때 오래 참으셨던 경고가 실행 선

고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사마리아를 잰 줄"(13절)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는 이 전용이 권의 방향

을 한쪽으로 확정한다. 그리고 그 확정이 23:26에서 다시 확인되고 24~25장에서 실행된다. 21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경첩 역할을 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왕 한 명의 극단적 우상숭배와 심판 선고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제도

가 아닌 방향의 취약성이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제도를 헌 것들을 제거하는 형태였는데, 그 제도가 다음 왕 한

명의 방향 전환으로 원점이 된다. 개혁의 제도적 유산이 사람의 방향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한 세대가

보여 준다. 둘째, 약속의 지속성이다. 7~8절에서 이름을 두신다는 약속이 목상 설치 기사 안에 끼워진다. 본문

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도 약속은 기록의 형태로 남아 있다. 셋째, 기억되지 않는 피해다.

16절의 피들은 이름이 없다. 55년의 통치 기록 안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 왕조 연대기의 형식이

피해자를 공간으로 압축하는데, 그 압축 자체가 수면 아래의 무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헐어 버린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일 — 개혁의 방향이 한 세대를 넘지 못할 때 무엇이 남는가. 이름을 두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선 병치를 — 설명 없이 그냥 두는 본문 곁에서 같은 병치를 찾아본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므낫세를 악인으로 단정하는 대신 그가 한 일들을 목록으로 적는다.

선지자들이 경고를 전하고, 그 경고가 선고로 바뀌고, 그 선고가 피로 가득 찬 도시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

게 한다. 55년의 긴 시간 동안 헐어 버린 것들이 다시 세워졌다 — 그 속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름을 두신

집이 다른 것이 들어선 채로 남아 있는 그 병치가 어떤 것인지. 세우는 도구가 심판의 기준이 되었을 때, 독자

가 자기 측량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묻게 되는 것 — 그 거리가 이 장이 독자를 부르는 방식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잠겨 있던 문 앞에서 잊혀진 두루마리 한 권이 나타난다 — 성전 수리 중에 발견

된 율법책을 듣고 왕이 옷을 찢는다(22:11).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qav — 측량줄.

미해결 질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선지자들이 거리에서 입을 열어 "두 귀가 울릴 재앙"을 선포하던 그 시간 속으로, 그리고 이름

을 두신 집에 목상이 서 있던 그 공간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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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이름을 두신 집에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그 충돌을 길

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병치했어요. 저도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서 있는 게 없는지 — 그것을

들고 잠시 머물겠습니다. 무죄한 피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름이 없이 피로만 남은 사람들을.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30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개혁에서 역전으로, 경고에서 확정으로 움직여요. 18~20장 히스기야의 개혁

다음에 21장이 오는데, 같은 것들이 다시 돌아와요. 헐어 버린 것들이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권의 큰 흐름에

서 보면 21장의 멸망 선고(12~15절)는 23:26-27에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요. 이

장이 권의 방향을 한쪽으로 잠그는 경첩 역할을 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절의 qav와 mishqolet — 이 도구들은 건설에 쓰는 거예요. 집을 바로 세우려

고 쓰는 줄과 추인데, 여기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쓰여요. 세우는 도구가 허무는 기준으로 전용되는 그 전도

(轉倒)가 이 장의 수면 아래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형태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16절의 무죄한 피가 오래 남아요. 55년의 통치가 제단과 목상과 점술과 불로

요약되는데, 그 마지막에 피가 있어요 — 이름도 없고 숫자도 없이 공간으로만 적힌 피들. 쌓인 것들의 끝에

남은 것이 이름 없는 피라는 점이 수면 아래의 무게예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7~8절의 약속이 어둠 한가운데 끼워져 있어요. 이름을 두신다는 약속과 목상이 세워

진 현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약속이 현실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 그런데 현실도 지워지지 않

고 병치된다는 것 — 그 사이의 긴장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둬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개혁의 결과가 단 한 세대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속도예요. 히스기야

가 평생을 들인 것이 아들 한 명에 의해 뒤집혀요. 그리고 그 결과가 권의 끝까지 취소되지 않아요(23:26). 이

장은 권의 하강 가속도에서 가장 무거운 컷이에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9절이 그래요.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행하

게 하였더라." 기준이 자기 율법이 아니라 쫓겨난 이방 민족이 됐을 때, 비교 대상이 이미 그 아래로 내려가 있

어요. 내 기준이 어디서 비교되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헐어 버린 것이 다시 세워지는 속도, 이름을 두신 집에 다른 것이 들어선 병치, 세우

는 도구가 심판의 기준으로 전용되는 전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피로만 남은 사람들 — 그것을 손에 쥐고 22장

으로 갑니다. 잊혀졌던 두루마리 한 권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1:7 — 이름을 두신 집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을 때 본문은 왜 설명 없이 병치하는가?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길게 인용(7~8절)하고 바로 이어 므낫세가 그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

웠다고 적는다. 약속과 침범을 해설 없이 나란히 둔다. 그 병치의 의도를 본문은 닫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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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1:13 — 측량줄·다림추·그릇 세 이미지가 한 절에 연속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비유로 충분히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데 세 이미지를 쌓는다. 그 중첩이 무엇을 더하는지 — 확실

성인지 무게인지 형식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로 두고 이월.

Q3. 21:15 —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범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고의 이유를 "조상들의 날부터 오늘까지" 범위로 설정한다. 므낫세 한 사람의 죄인지, 누적된 역사의 죄

인지 — 본문이 그 구분을 닫지 않는다.

Q4. 21:16 — 무죄한 피를 본문이 이름 없이 공간 표현으로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공간 묘사만 있고, 누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적지 않는다. 이름도 숫자도 없이

피만 있다. 그 침묵을 본문이 의도한 것인지 관찰로는 닫을 수 없다.

Q5. 21:23-24 — 아몬을 죽인 신하들이 곧 다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반란의 역반란을 본문은 왜 짧게

적는가?

반란(23절)과 역반란(24절)이 두 절 안에 압축된다. 배경도 이유도 적지 않는다. 그 압축이 무엇을 말하는

지 — 본문은 닫지 않는다.

Q6. 21:10-15와 대하 33:12-13 — 열왕기하의 심판 선고와 역대하의 회개·귀환이 같은 므낫세를 다르게 그리

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는다. 역대하 33장은 포로 후 회개와 귀환을 기록한다. 두

권이 같은 왕을 다르게 조명한다 — 어느 쪽이 더 완전한지 관찰로는 결론 낼 수 없다.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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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2장

2KI-022  ·  역사서  ·  히브리어

잊혔던 두루마리 한 권을 듣고 왕이 옷을 찢는다 — 발견이 곧 회개가 된 순간. 성전 수리 중 율

법책이 나오고(22:8), 낭독을 들은 왕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며

옷을 찢고(22:11~13), 여선지자 훌다가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22:19) 네가 평안히 묘실로 돌

아가리라 전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 왕궁(수리 명령, 1~7절) → 성전(수리 중, 율법책 발견, 8~10절) → 미쉬네(훌다의 거처,

14~20절). 사신단이 세 공간을 이어 줌.

소품: 율법책 sepher(8·10·11·13·14·16절 — 이 장 전체를 작동시키는 중심 소품), 수리 돈과 일꾼들(4~7절),

찢어진 옷(11절), 사신단(12절), 훌다의 신탁(16~20절).

책의 경로: 성전에서 발견(힐기야, 8절) → 힐기야가 사반에게 건넴(8절) → 사반이 왕에게 낭독(10절) →

왕이 옷을 찢음(11절). 책이 손에서 손으로, 귀에서 몸으로 이동하는 경로.

소재의 기울기: 앞쪽은 수리·실무(돈·일꾼·건축자·석수), 중간에 책이 들어오면서 방향이 바뀌고, 뒤쪽은

내면(마음·부드러움)과 귀결(묘실·재앙)의 소재.

구조 소재: 전반부(1~10절)는 서술, 후반부(11~20절)는 반응·파견·신탁. 왕의 직접 발화 1회(13절 "여호와

께 물으라").

반복 어휘: sepher(책, 6회), shalach(보내다, 4회), devar(말씀, 13·16·18·20절 — 율법의 말·훌다의 말·여호와

의 말이 같은 어휘로 교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전반부까지는 차분하고 실무적인 공기예요. 성전 수리 현장의 분위기예요 — 돈을 내고 일꾼을

쓰는 절차가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책이 나오고, 10절에서 왕 앞에서 낭독하는 장면으로 가

고, 11절에서 왕이 옷을 찢는 순간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무의 차분함이 한 순간에 찢겨요 — 옷처

럼. 그 전환이 빠르고 극적이었어요.

P07 오지혜: 19절에서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rakh) 여호와 앞에 겸손하여"라는 표현이 오래 남았어요. 21장

므낫세의 기록에서 마음 관련 표현이 없었는데, 22장에서 왕의 마음이 처음으로 관찰 대상이 되어요. 부드럽

다는 형용사가 딱딱함의 반대인데, 21장 전체의 굳어진 기운 다음에 부드럽다는 말이 와서 대비가 됐어요.

P04 최현국: 명암으로 보면 이 장은 무겁고 밝음이 교차해요. 훌다의 첫 신탁(16~17절)은 무거워요 — 재앙이

올 것이고 막을 수 없다고. 그런데 두 번째 신탁(18~20절)에서 왕 개인에게 다른 결이 들어와요 — "네가 평안

히 묘실로 돌아가리라." 그 두 결이 나란히 있어요. 재앙과 개인적 위로가 같은 신탁 안에서 이어져 있어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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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어조로는 13절 왕의 한 마디가 장 전체의 방향을 정해요 —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따르

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도다." 왕이 자

기 조상들의 불순종을 직시하고, 그 결과로 임한 진노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단과 인정이 한 문장 안에 있어

요. 그 문장이 사신을 훌다에게 보내는 이유가 되고, 훌다의 신탁이 나오는 배경이 되어요.

P05 김미영: 감각으로는 옷 찢는 소리예요(11절). 낭독을 듣고 바로 옷을 찢어요 — 들음과 반응 사이에 아무

것도 없어요. 생각하거나 물어보거나 망설이는 과정이 없어요. 들음이 곧 행위로 가는 그 빠름이 이 장에서 가

장 질감이 진한 순간이었어요.

P11 나경아: 분위기 쪽 하나만요. 14절에서 사신단이 훌다에게 가는 장면이에요.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예루살렘 미쉬네에 사는 선지자 훌다에게로 가니라." 다섯 명의 이름이 나열돼요. 그리고 그

들이 찾아간 사람은 여선지자예요. 이름이 있는 다섯 사람이 이름이 있는 한 여선지자에게 가는 장면 — 그 구

체성이 분위기를 실감 있게 만들어요.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시작과 끝을 함께 보겠습니다.

P02 이진우: 1~2절 시작: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여덟 살이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을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19~20절 끝: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 여호와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평안히 네 묘실에 장사되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릴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덟 살 즉위와 "정

직히 행하여"로 열려서, 훌다의 신탁과 사신들의 귀환 보고로 닫혀요.

P01 한나래: 시작과 끝의 주어를 비교하면, 시작(1~2절)은 요시야 혼자예요 — 왕의 즉위와 평가. 끝(19~20절)

은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들(사신단)이 보고해요. 왕 개인의 이야기로 열려 여호와의 발화와 여러 사람의 귀

환으로 닫혀요. 시작은 한 사람, 끝은 관계와 응답이에요.

P04 최현국: 무대로 보면 시작은 왕궁이고 끝도 왕궁이에요 — 사신단이 왕에게 보고함으로(20절). 왕궁 → 성

전 → 훌다의 집 → 왕궁의 순환이에요. 발견과 신탁이 전부 왕에게로 돌아와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성령일 선교사: 등장하는 인물과 사상을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인물 목록이요. 요시야 — 여덟 살 즉위, 31년 재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2절), 율법

책 낭독을 듣고 옷을 찢은 왕, 장의 유일한 직접 발화자(13절). 힐기야 대제사장 —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건넨 인물(8절). 사반 — 서기관, 율법책을 왕에게 낭독한 인물(10절), 사신단 일원(12절). 아히감·악

볼·아사야 — 사신단의 나머지 구성원(12절). 훌다 — 여선지자, 살룸의 아내, 예루살렘 미쉬네 거주(14절), 두

신탁을 전한 인물(15~20절). 그리고 여호와 — 이 장에서 직접 발화하시되 훌다를 통해서만 말씀하심(15~20

절).

P07 오지혜: 훌다를 자세히 볼게요. 14절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 "선지자 훌다", 그리고 "그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은 할하스의 아들 딕와의 손자요 예복을 주관하는 자이더라." 남편의 직업과 계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미쉬네에 사는"이라는 거주지가 있어요. 본문이 그녀를 소개하는 방식이

남편 계보 + 직함 + 거주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탁을 전하는 건 훌다예요. 소개와 역할이 긴장을 이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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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사상 쪽으로요. 13절 왕의 발화가 핵심이에요 —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

고." 왕이 자기를 아니라 조상들을 주어로 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도다"에서

우리로 포함해요. 조상들의 불순종과 현재 세대의 진노를 한 문장에서 잇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물

으라"는 명령이 들어와요 — 율법책을 발견한 왕의 첫 반응이 규정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P02 이진우: 훌다의 두 신탁 구조를 짚을게요. 첫 신탁(16~17절)은 집합에 대한 것이에요 — "이 곳과 그 주민

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유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내 진노를 격동시켰다(17절). 두 번째 신탁(18~20절)

은 요시야 개인에 대한 것이에요 —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 같은 선지자가 같은 시간에 두 층위의 응답을 전

해요. 집합적 심판과 개인적 응답이 분리되어 있어요.

P05 김미영: 사물로는 율법책이에요. 8절에서 힐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할 때, 본문은 그 책이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발견됐다는 사실만 적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

었는지, 왜 잊혀졌는지 — 본문은 닫지 않아요. 발견이라는 동사만 있고 이전의 시간이 없어요.

P11 나경아: 원어 보충이에요. 19절 rakh lev(רַךְ לֵב) — 직역하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형용사 rakh는 부드럽

다·연하다·여리다는 뉘앙스예요. 신명기 20:8에서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약해진 전사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훌다가 왕의 반응을 묘사하는 긍정적 어휘로 사용돼요 — 같은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 다르게

기능하는 형태 관찰이에요. charad(רַד .19절에서 함께 쓰이는 동사로 '두려워하다·진동하다'는 뜻이에요 — (חיָּ

배경으로만요.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성령일 선교사: 장면을 컷으로 나눠 보시지요.

P04 최현국: 네 컷이에요.

컷 1 (1~2절): 요시야 즉위 기사. 여덟 살, 31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

컷 2 (3~10절): 성전 수리와 율법책 발견. 열여덟 해에 수리 명령(3), 돈 모아 일꾼 씀(4~7), 힐기야가 율법책

발견(8), 사반이 왕에게 보고·낭독(9~10).

컷 3 (11~13절): 왕의 반응. 옷을 찢음(11), 사신단에게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12~13).

컷 4 (14~20절): 훌다의 두 신탁. 미쉬네로 가는 사신단(14), 첫 신탁 — 이 곳에 재앙(15~17), 두 번째 신탁

—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평안히 묘실로(18~20), 왕에게 보고(20절 끝).

P02 이진우: 컷 2와 3 사이의 경첩을 짚을게요. 컷 2는 실무 서술이에요 — 목수·건축자·석수·돈·일꾼. 그런데

컷 3의 전환이 단 한 동작이에요 —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니라"(11절). 수리 현장의 실

무적 공기가 듣고-찢는 한 동작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듣자 곧"이라는 연속 — 그 간격 없음이 이 장의 전환

경첩이에요.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P11 나경아: 원어 카드를 정리해요.

sepher(סֵפֶר) — 책·두루마리(8·10·11·13·14·16절). 히브리어에서 서면 문서 전반을 가리킴. 이 장에서 sepher

hatorah(율법책)가 처음 사용되는 맥락.

qara(א ריָּ 읽다·낭독하다(8·10절). 사반이 왕 앞에서 낭독하는 동사. 같은 단어가 '부르다'의 의미도 가 — (קיָּ

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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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h lev(רַךְ לֵב) — 부드러운 마음(19절). 형용사 rakh(부드럽다·연하다) + lev(마음). 훌다가 요시야의 반응

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핵심 표현.

charad(רַד .두려워하다·진동하다(19절). rakh와 함께 쓰여 왕의 반응의 두 층위를 묘사 — (חיָּ

mishne(ֶנה 두 번째 구역(14절). 예루살렘의 한 지역 명칭. 훌다의 거주지. LXX는 deutera(두 번째)로 — (מִשׁשְׂ

옮김.

halakh(ְלַך .가다·행하다(2절).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의 동사. 같은 어근이 '길(derek)'과 연결됨 — (היָּ

tsavah(ויָּה 명령하다(12절). "왕이 힐기야와 … 에게 명령하여"의 동사. 왕의 유일한 능동적 발화가 명령 — (ציָּ

의 형태임.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21장-22장 대비 구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21:2·20) ↔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22:2)

— 같은 판단 형식의 방향 반전.

책의 여정 경로: 발견(힐기야) → 전달(사반) → 낭독(사반→왕) → 찢음(왕) → 질문(왕→사신단) → 신탁

(훌다) → 귀환 보고 — 책 하나가 장 전체 사건을 순차 생성.

두 신탁의 이층 구조: 집합 심판(16~17절) + 개인 응답(18~20절) — 같은 발화자·같은 시간·다른 층위.

들음-행위 간격 없음: 11절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니라" — 청취와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는 즉각성.

왕의 발화 1회(13절): 장 전체에서 왕이 직접 말하는 유일한 순간이 "여호와께 물으라"는 위임 명령 — 능

동과 위임의 병행.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전 수리 중 문서 발견 — 고대 근동에서 신전 보수 공사 중 창건 문서를 발견하거나 신상 밑에 기록을 묻

는 관행이 이집트·메소포타미아에서 보고됨. 이 배경이 22장의 발견 장면을 역사적 공간 안에 놓아 준다.

옷 찢기(qara beged) — 애도·충격·회개의 신체 표현으로 구약 전반에 등장(창 37:29; 삼하 1:11; 욥 1:20 등).

왕이 옷을 찢는 것은 즉각적 신체 반응이에요.

여선지자(nevi'ah) — ANE 왕실에서 여성 예언자가 신탁을 전달한 사례는 마리 문서 및 앗수르 에사르핫

돈 신탁 아카이브에서 확인됨. 이스라엘에서도 미리암·드보라·훌다·노아댜가 여선지자로 호칭됨.

예복을 주관하는 자(mishne bigdot) — 훌다의 남편 살룸의 직함. 왕실 예복 관리 직위. 왕궁과의 연결을 암

시하는 배경.

탈무드 메길라 14a — 훌다를 이스라엘 일곱 여선지자 중 하나로 꼽음. 같은 시대 예레미야와의 관계를 랍

비 전통이 논의하나 본문 자체는 언급 없음.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2:2 ↔ 왕하 21:2·20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 같은 형식, 반대 방향)

왕하 22:8 ↔ 신 31:24-26 (모세의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는 기사 — 발견된 책의 역사적 배경 후보)

왕하 22:11 ↔ 욥 1:20; 삼하 1:11 (옷 찢음 — 애도·충격의 신체 반응 비교)

왕하 22:14-20 ↔ 대하 34:14-28 (병행 기사 — 동일 사건의 순서와 강조 차이)

왕하 22:19 ↔ 왕하 23:26-27 (요시야 개인 응답 ↔ 므낫세의 죄로 인한 심판 유효 확인 — 두 장을 이어 읽

어야 하는 긴장)

왕하 22장 ↔ 렘 1:1-3 (예레미야의 소명이 요시야 통치 중 — 같은 시대 동시 진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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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왕궁. 열여덟 해가 되는 해.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낸다 — 수리 명령. 카메라가 성

전 수리 현장으로 이동한다. 일꾼들이 돌을 나르고 목수가 일한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사반에게 걸어온다 —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카메라가 두루마리를 클로즈업한다.

사반이 두루마리를 들고 왕궁으로 간다. 왕 앞에서 낭독한다. 왕의 얼굴이 굳어진다. 왕이 옷을 찢는다. 카메

라가 찢어진 옷을 잠시 클로즈업한다. 왕이 사신단에게 명령한다 — 여호와께 물으라. 다섯 사람이 예루살렘

미쉬네로 향한다. 훌다의 집. 훌다가 두루마리를 받지 않고 입을 연다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재

앙이 올 것이다.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왕에게 따로 전하라 —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다섯 사람이 왕에게 돌아온다. 보고한다. 카메라가 왕의 얼굴로 천천히 당겨진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P01 한나래: "듣자 곧 옷을 찢다 — 발견이 회개가 된 순간"

P02 이진우: "율법책 하나가 장을 생성하다 — 발견·낭독·찢음·질문·신탁·귀환"

P04 최현국: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묘실 — 개인 응답과 집합 심판의 두 층"

P05 김미영: "잊혀졌다가 발견된 두루마리 — 들음이 몸으로 간 거리"

P07 오지혜: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 훌다가 전한 두 가지 대답"

P11 나경아: "sepher · rakh lev — 책 하나가 왕의 마음 서술을 만들어 내다"

부제 제안: "여덟 살에 즉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요시야(22:1-2)가 열여덟 해 되는 해 성전 수

리 중 발견된 율법책(22:8)을 낭독으로 듣고 '곧 옷을 찢으며'(22:11) 여호와께 물으라 명하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 곳에 재앙'(22:16)과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평안히 묘실로'(22:19-20)의 두 신탁을 전하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epher·qara·rakh·charad·mishne·halakh·tsavah 등 7종 이상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책의 여정 경로·두 신탁 이층 구조·21장-22장 대비·ANE 성전 수리 문서 발견

배경·여선지자 제도)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s8 섹션)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2:8 율법책의 발견을 "잊혀진 말씀이 돌아왔다"는 신학 강조로 닫지 않고, 발견이라는 동사 하나와 그 이

전 시간이 없다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22:11 옷 찢음을 "진정한 회개의 모범"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들음과 반응 사이의 간격 없음이라는 속도 관

찰로만 기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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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rakh lev(부드러운 마음)를 "올바른 신앙 태도"의 공식으로 닫지 않고, 형용사 rakh의 어휘 범위와 훌

다의 발화 맥락 관찰로만 보존.

훌다가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훌다를 찾은 순서를 적용·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사건 순서 관찰로

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2장은 여덟 살에 즉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

한"(22:2) 요시야가 열여덟 해 되는 해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22:8)을 낭독으로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으

며"(22:11) "여호와께 물으라"(22:13) 명령하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 곳에 재앙(22:16~17)과 "네 마음이 부드러

워졌으므로 평안히 묘실로"(22:19~20)의 두 신탁을 전한 장이다.

한 문단: 요시야 왕 열여덟 해. 서기관 사반이 왕의 명으로 성전으로 들어간다 — 수리 공사 점검이다. 대제사

장 힐기야가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며 말한다 —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반이 그것을 들고 왕궁으로

돌아온다. 왕 앞에서 낭독한다. 왕이 듣자 곧 옷을 찢는다. 다섯 명의 사신이 명을 받는다 — 여호와께 물으라.

미쉬네의 훌다에게로 간다. 훌다가 입을 연다 — 이 곳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왕에게 따로 전하라 —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네가 이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다섯 사람이 왕에게 돌아온다. 보고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왕궁→성전→훌다의 집(미쉬네) 세 무대. 율법책(sepher)이 중심 소품 — 발견·전달·낭독·찢음·질문·신탁·

귀환의 사건 생성 경로.

2 첫 느낌·분위

기

실무 공기(수리·일꾼)가 11절 찢음에서 완전히 전환됨. 재앙과 개인 위로가 같은 신탁 안에서 나란히 옴

(19~20절). rakh(부드러움)의 대비.

3 시작과 끝 여덟 살 즉위·정직히 행함(1~2절)으로 열려 훌다 신탁·사신 보고(19~20절)로 닫힘. 왕궁→성전→훌다→

왕궁의 순환.

4 등장인물·사상 요시야(유일한 직접 발화자 13절), 힐기야(발견자), 사반(전달·낭독자), 다섯 사신단, 훌다(두 신탁). 여호와

는 훌다를 통해서만 발화.

5 장면 컷 즉위 기사(1~2)/성전 수리·율법책 발견·낭독(3~10)/왕의 반응(11~13)/훌다의 두 신탁·귀환 보고(14~20) 네

컷.

6 의문·발견·정

보

sepher·rakh·charad·mishne 원어. 들음-찢음의 간격 없음(11절). drash(탐구) vs 이미 들음의 긴장. 두 신탁

의 이층 구조.

7 동영상 수리 현장 → 두루마리 발견·전달·낭독 → 찢음 → 다섯 사람 훌다에게 → 재앙·개인 응답 두 신탁 → 왕에

게 귀환 보고.

8 초벌 제목·부

제

"듣자 곧 옷을 찢다 — 발견이 회개가 된 순간"

9 기도·내면 들음과 찢음 사이의 간격 없음. 잊혔지만 사라지지 않은 두루마리.

• 

• 

257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목적이 다른 방문이 예상 밖의 발견을 낳다: 성전 수리라는 실무 과제가 율법책 발견으로 이어진다.

수리를 명한 왕도, 돈을 관리한 사반도, 수리를 감독한 힐기야도 책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었다. 그런데 수리 과

정에서 책이 나왔다. 의도하지 않은 방문이 의도하지 않은 발견을 낳는 구조 — 본문은 그것을 큰 사건으로 묘

사하지 않고 힐기야의 한 마디로만 적는다.

2. 결 2 — 들음이 탐구를 끝내지 않고 시작한다: 왕이 율법책을 이미 들었다. 그런데 13절에서 "여호와께 물으

라(drash)"고 명한다. 들음이 탐구의 완료가 아니라 탐구의 출발이 된다. 그리고 그 탐구가 훌다에게로 이어지

고 두 신탁이 돌아온다. 들음 → 탐구 → 신탁의 연쇄 — 본문은 들음 자체를 끝으로 두지 않는다.

3. 결 3 — 집합 심판과 개인 응답이 같은 입에서 나온다: 훌다는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전한다. 이 곳에 재앙

이 올 것이다(16~17절) — 그리고 왕에게는,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평안히 묘실로(18~20절). 집합적 심

판과 개인적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신탁 안에 나란히 있다. 본문은 둘 중 하나를 취소하지 않는다.

그 나란히 있음 자체가 이 장의 가장 무거운 구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21:2·20 ↔ 왕하 22:2 — "악을 행하되" ↔ "정직히 행하여" — 같은 형식, 반대 방향.

신 31:24-26 —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는 기사 — 발견된 책의 역사적 배경 후보.

왕하 23:1-3 — 22장의 직접 속편, 율법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언약을 세움.

왕하 23:26-27 — 요시야 개혁에도 므낫세 죄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음 — 22장 두 신탁의 귀결.

왕하 23:29 — 요시야의 므깃도 전사 — 22:20 "평안히 묘실로"와 긴장을 이루는 귀결.

대하 34:14-28 — 병행 기사, 발견·낭독·훌다 신탁의 동일 사건 다른 순서.

렘 1:1-3 — 요시야 통치 중 예레미야의 소명 — 같은 시대 동시 진행.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절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방향의 언어를 들으며 내 방향이 어디인지 묻는다.

멈춤 1: 8절 — 잊혔다가 발견된 책. 발견 이전의 시간이 없는 그 침묵 앞에 선다.

멈춤 2: 11절 — 듣자 곧 찢음. 들음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재 본다.

끝: 19절 —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부드러움과 딱딱함 사이에서 내 마음의 질감이 어디인지를 들고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x] 즉위(1~2)/성전 수리·발견(3~10)/왕의 반응(11~13)/훌다 신탁·귀환(14~20) 네 컷 완결

[x] sepher·rakh lev·charad·mishne·drash 원어 관찰 기록

[x] ANE 배경(성전 수리 문서 발견·옷 찢기·여선지자 제도) 사실 기록

[x] 두 신탁 이층 구조와 들음-탐구의 연쇄 문학 구조 관찰

[x] 미해결 질문 6건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이다. 22장은 18~23장 히스기야·므낫세·요시야 개혁의 구

간에서 요시야 개혁의 개막을 이루는 장이다. 21장이 개혁의 역전과 심판 선고였다면, 22장은 그 잠긴 문 앞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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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 왕이 옷을 찢고 신탁을 구하는 — 무겁지만 방향을 틀려는 운동의 시작이다. 그러나

훌다의 첫 신탁(16~17절)은 21장의 선고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 22장은 개혁의 진정성과 심판의 유효

성이 나란히 존재하는 구속사의 긴장 구간이다. 요시야 개인에게는 두 번째 신탁(18~20절)이 따로 주어지는

데, 이것이 권의 telos — 심판 속에서도 불씨를 보존하시는 — 의 개인 단위 선례로 읽힐 수 있다. 22장의 좌표

는 심판의 봉인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 한 개인의 부드러운 마음이 개인 응답을 여는 국면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리의 방문에서 발견으로, 발견에서 낭독으로, 낭독에서 찢음으로, 찢음에서 탐구로, 탐구에서 두 신탁으로

— 책 하나가 왕 한 명의 몸을 통과하여 집합 심판과 개인 응답을 동시에 열어 내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2장은 잊혀진 두루마리가 수리 현장에서 나와 왕의 몸(귀→옷 찢음)을 통과하여 신탁으

로 전환되는 경로다. 이 경로의 각 구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름들이 한 책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책이 집합 심판과 개인 응답이라는 두 층위의 대답을 동시에 열어 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성전 수리 중 율법책 발견과 왕의 회개 반응, 그리고 선지자 신탁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

지가 움직인다. 첫째, 잊혀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의 등장이다. 율법책은 성전 안에 있었다 — 발견 이전의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 수리하려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가져나왔다. 이 구조가 수면 아래

에서 움직이는 것 중 하나다. 둘째, 들음의 속도다. 왕이 직접 읽지 않았다 — 들었다. 그리고 들음과 찢음 사이

에 아무것도 없다. "듣자 곧"(11절) — 이 간격 없음이 어디서 오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 장의

가장 빠른 운동이다. 셋째, 개인과 집합의 분리 불가능성이다. 같은 신탁 안에서 집합 심판과 개인 응답이 나

란히 온다. 하나가 다른 것을 지우지 않는다. 그 병존이 이 장의 수면 아래 긴장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안에 잊혀진 두루마리가 있는가 —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것이. 그리고 무언가를 들었을 때 찢

음까지 간 적이 있는가 — 들음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왕이 옳다고 설명하거나 훌다의 신탁이 이렇다고 해설하지 않는다.

그저 한 수리 현장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오고, 한 왕이 그것을 들고 옷을 찢고, 다섯 사람이 한 여선지자에

게 가고, 두 가지 대답이 돌아오는 순서를 적는다. 그 순서 안에 독자를 넣어 둔다. 수리하러 들어간 곳에서 예

상하지 못한 것이 나오는 그 경험, 이미 들었는데도 더 구하는 그 탐구, 집합의 무게와 개인의 응답이 나란히

있는 그 긴장 — 그것들이 독자를 부르는 방식이다.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라는 한 마디가 어떤 마음

에 닿는지는 각자의 들음에 달려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훌다의 신탁을 받고 돌아온 왕이 율법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언약을 세우

며, 개혁의 실행이 시작된다(23:1-3).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epher — 책·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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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사반이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낭독하는 그 장면 곁으로, 그리고 훌다의 집 앞에서 대답을

기다리는 다섯 사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들음과 찢음 사이의 간격이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듣자 곧 옷을 찢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찢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듣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쌓인 것들이 있는지 — 질문인 채로

두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발견된 두루마리처럼, 제 안에 잊혔던 무언가가 있는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30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수리에서 발견으로, 발견에서 응답으로 움직여요. 성전을 수리하러 갔는데

책이 나왔고, 책을 들었더니 왕이 찢었고, 찢었더니 신탁을 구했고, 신탁을 받았더니 두 가지 대답이 왔어요.

수리의 목적과 발견의 결과가 달라요 — 외형 수리가 내용 발견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이 권의 큰 흐름

에서 어디인가 하면, 21장에서 잠긴 심판 선고가 22장에서 열리지는 않아요. 다만 개인 요시야에게만 따로 응

답이 오는 것이 이 장의 고유한 운동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으라

(dirshot et-YHWH)"예요 — drash(탐구하다·찾다·묻다)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이미 들었는데도

왕이 더 구한다는 점이에요. 들음이 탐구를 끝내지 않고 탐구를 시작하는 구조예요. 형태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이 장에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직접 읽지 않아요. 사반이 낭독해 줘요. 들음이

에요 — 읽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들음이 곧 신체 반응을 낳아요. 읽음보다 빠른 들음이 먼저 몸에 도착하는

것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19~20절에서 요시야에게는 개인 응답이 와요 — 평안히 묘실로. 그런데 23:26에서

같은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로 인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인돼요. 개인적 위로와

집합적 심판이 동시에 유효한 긴장이에요. 두 가지가 모두 맞는데 서로를 지우지 않아요. 본문이 그 긴장을 설

명하지 않고 두 신탁으로 나란히 두는 방식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수리가 발견을 낳고 발견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신탁을 여는 연쇄예요.

그런데 이 연쇄는 요시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 힐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이 낭독하고, 다섯 사람이 훌다에게

가고, 훌다가 신탁을 전하고, 다섯 사람이 돌아와 보고해요. 한 책이 여러 사람을 통해 왕에게 도달하는 여정

이에요. 그 여정의 각 구간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책이 성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잊혀졌지

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리하러 들어간 사람이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적

이 다른 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낳는 것 — 그게 질문인 채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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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수리의 방문이 발견을 낳고, 발견이 낭독을 낳고, 낭독이 찢음을 낳고, 찢음이 탐구

를 여는 — 그리고 집합 심판과 개인 응답이 같은 입에서 나오는 두 층위를 손에 쥐고 23장으로 갑니다. 요시

야가 책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2:8 — 율법책이 성전 안에 언제부터 있었으며 왜 잊혀졌는가?

본문은 발견이라는 동사만 적고 이전 시간을 적지 않는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왜 잊혀졌는지 — 본문이 침

묵하는 그 이전을 관찰로는 채울 수 없다. 보존.

Q2. 22:11 —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는 간격 없는 반응을 본문은 왜 설명 없이 적는가?

들음과 반응 사이에 생각·망설임·논의의 과정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 즉각성이 무엇에서 오는지 — 율법책

의 내용인지 왕의 성품인지 — 본문은 닫지 않는다.

Q3. 22:13 — 왕이 "여호와께 물으라"고 할 때 이미 율법책을 들었는데 더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책을 들었음에도 왕이 "drash(탐구하다)"를 명한다. 이미 들은 것과 더 구하는 것의 관계 — 들음이 탐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본문이 의도한 것인지 형태 관찰로만 보존.

Q4. 22:14 — 같은 시대 예레미야가 있는데 사신단이 훌다에게 간 이유는 무엇인가?

렘 1:2에 따르면 예레미야도 요시야 시대에 소명을 받았다. 왜 훌다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랍비 전

통이 이를 논의하지만 본문 자체는 이유를 적지 않는다. 미해결 보존.

Q5. 22:19~20 — 집합 심판(16~17절)과 요시야 개인 응답(18~20절)이 동시에 유효할 때 두 신탁의 관계는 무

엇인가?

훌다가 전한 두 신탁은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 재앙은 온다 — 그리고 왕은 보지 못한다. 두 가지가 모두 맞

다. 그 긴장의 구조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둔다.

Q6. 22:20과 23:26 —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23:29에서 므깃도에서 전사한다. 이 긴장을

어떻게 읽는가?

22:20의 "평안히 묘실로"와 23:29의 전사가 맞닿는다. 두 본문이 어떻게 함께 읽히는지 — 관찰 단계에서는

닫을 수 없다. 22장과 23장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월 질문.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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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3장

2KI-023  ·  역사서  ·  히브리어

전무후무한 개혁의 왕,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다 — 한 사람의 의가 다

갚지 못하는 무게.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 성전 집회(1-3절) → 정화 현장들(성전·산당·도벳·벧엘, 4-20절) → 절기 회복(21-23절) →

남은 정화(24-25절) → 진노 선언(26-27절) → 므깃도 전사와 후계(28-37절).

정화의 반경: 예루살렘 성전 안 → 성전 바깥 → 주변 산당 → 도벳·힌놈 → 솔로몬의 이방 신당 → 벧엘(북

쪽). 중심에서 바깥으로 확장.

소품 계열 1 — 철폐 대상: 바알 제구·아세라·일월성신 기구(4절), 아세라 목상과 재(6절), 남창의 집(7절),

태양 수레·말(11절), 솔로몬의 아스다롯·그모스·밀곰 산당(13절), 벧엘 제단·향단(15절).

소품 계열 2 — 더럽힘의 재료: 사람의 뼈(16·20절), 티끌과 재, 무덤. 부수는 것에서 더럽혀 두는 방식으로.

소재의 기울기: 앞쪽은 제거·정화의 동사 행진(4-24절), 25절에서 '전무후무(ein kamohu)'로 정점, 26절부터

진노·므낫세·느고·므깃도의 어둔 어휘로 급전환.

형식 소재: 3절과 25절의 쉐마 구조(마음·뜻·힘) 메아리 / shub 대구(요시야가 돌이키다 25절 ↔ 여호와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다 26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반부의 분위기 — 숨 가쁜 정화의 행진. 한 절마다 새로운 제거 동작이 이어져 무게감보다 속도감이 있

음.

21-23절의 유월절 장면 — 잠깐 숨 고르는 조용한 소리.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도… 이런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니"(22절) — 수백 년의 공백이 한 절에 담김.

25절의 정점 — "전무후무"라는 평가가 이 장의 가장 높은 곳. 독자가 잠깐 숨을 멈추게 하는 구절.

26절의 역전 — '그러나(akh)'로 시작하는 한 절이 25절의 정점을 즉시 꺾음.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이동함.

29-30절의 공기 — 갑작스러움. 므깃도 전투 묘사가 두 절에 압축됨. '전무후무'의 왕의 죽음이 어떤 설명도

없이 짧게 지나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3:1-3): 왕이 장로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기둥 곁에 서서 마음·뜻·힘을 다해 여호

와를 따르기로 언약을 세움. 온 백성이 언약을 따르기로 함.

끝(23:35-37): 여호야김이 이집트 요구대로 은금을 거두고 왕이 됨.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

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37절).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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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갱신(1-3절)으로 열려 악을 행하는 왕(37절)으로 닫힘 — 개혁의 절정이 후계자의 타락으로 닫히는

액자.

요시야의 첫 동작 — 기둥 곁에 서서 온 백성 앞에 언약을 낭독함. 마지막 동작 — 므깃도에서 쓰러짐, 신복

들이 그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요시야 왕(중심, 언약 갱신과 개혁과 전사의 주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백성(1-2절, 언약 참

여), 대제사장 힐기야·부제사장·성전 문지기(4절, 정화 협력), 산당 제사장들(8-9절, 예루살렘에 올려지나

제단에서는 먹지 못함),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 뼈들(16절, 더럽힘의 재료), 벧엘의 선지자(17-18절, 요시야

가 그 뼈를 건드리지 말게 함), 바로 느고(29절, 앗수르를 치러 올라가다가 므깃도에서 요시야와 마주침),

여호아하스(31-33절, 삼 개월 만에 포로), 여호야김(34-37절, 이집트 세금 왕).

중심 사상: 전무후무한 개혁의 왕과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의 병렬 — 한 인간의 의가 선행 세대의 죄가 쌓

은 무게를 다 갚지 못함.

ein kamohu —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25절): 요시야 평가의 최고 표현. 같은 표현이 히스기야(왕하

18:5)에도 쓰임 — 두 왕에게 같은 말이 쓰이는 형식 관찰.

벧엘 선지자 에피소드(17-18절): 왕상 13장에서 예언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실현됨 —

요시야가 그 뼈를 건드리지 말라 명함. 왕의 명령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뼈를 보호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성전 언약 갱신 —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언약서 낭독, 온 백성이 따르기로.

컷 2 (4-20절): 대대적 정화 — 성전 안→바깥→예루살렘 주변→벧엘. 제거·더럽힘 동사의 행진.

컷 3 (21-23절): 유월절 회복 — "사사 시대부터 이 땅에서 이러한 유월절이 없었더라."

컷 4 (24-25절): 나머지 정화와 '전무후무' 선언.

컷 5 (26-27절): 반전 —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예루살렘과 유다를 물리치기

로 하신 선언.

컷 6 (28-30절): 므깃도 전사 — 바로 느고, 요시야 전사, 시신 예루살렘 운반.

컷 7 (31-37절): 후계의 급락 — 여호아하스 삼 개월→이집트 포로 / 여호야김 즉위→악을 행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erit(רִית 언약(2·3절). / karat berit — '언약을 자르다', 즉 언약을 체결하다(3절). 피의 의식을 동반한 — (�שְׂ

계약 관행에서 온 표현.

ba'ar(עַר .제거하다·태우다(4·24절). 정화의 핵심 동사. 뿌리는 '소멸·연소'의 뉘앙스 — (�יָּ

tame(מֵא .부정하게 하다(10·13·16절). 단순 파괴가 아니라 의례적 오염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 (טיָּ

af(אַף) — 진노·콧김(26절). 구체적 신체 이미지(코가 붉어짐)에서 온 진노의 표현. charon af — 진노가 불

탐.

shub(שׁוּב) — 돌이키다(25·26절). 요시야가 여호와께로 돌이킴(25절)과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

심(26절)에서 같은 동사가 대구를 이룸.

ein kamohu(ּאֵין �יָּמהֹו) —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25절). 최상급 표현. 왕하 18:5 히스기야 평가에도 동일 표

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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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ach(ֶ�סַח) — 유월절(21·22·23절). / hammanim(ניִם 태양 숭배 관련 기둥·향단(11절, 정확한 의미 논 — (חַ�יָּ

의 중 — 배경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ein kamohu — 최고점 역전 구조: 25절의 '전무후무'가 26절의 'akh(그러나)'로 즉시 꺾임. 최고의 평가와 심

판 선언이 인접 절에 나란히 놓임.

shub 대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25절)" ↔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26절)". 같은 동

사, 반대 방향.

쉐마 구조 반복: 3절의 언약(마음·뜻) ↔ 25절의 '전무후무' 평가(마음·뜻·힘)가 신 6:5를 배경으로 메아리

침.

벧엘 예언 성취(왕상 13:2 → 왕하 23:16-17): 이름 없는 선지자의 예언이 수백 년 뒤 요시야의 이름으로 실

현됨. 본문이 직접 명시함("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므깃도 급전: 전무후무 왕의 죽음이 두 절(29-30절)에 압축됨. 설명 없이 지나가는 갑작스러움이 독자를 잡

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벧엘 산당 —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제단(왕상 12:28-33). 분열왕국 이후 북왕국 국가 제의의 중심.

요시야가 남유다 왕으로서 북쪽 벧엘까지 제거하는 것은 이례적 행동 — 당시 앗수르 제국의 지배력 약화

와 연결된 배경.

도벳·힌놈 골짜기(10절) —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 의식의 장소. 예레미야 7:31·32:35에서 이 관

행을 심판의 근거로 언급. 요시야가 이를 더럽혀 무력화함.

태양 수레와 말(11절) — 태양신 숭배의 제의 도구. 앗수르·페르시아 문화권에서 태양신에게 말과 수레를

봉헌하는 관습이 있음. 므낫세 때 유입된 것으로 추정.

므깃도(29절) — 이스르엘 평원의 전략적 요충지. 바로 느고가 앗수르를 돕기 위해(혹은 치기 위해) 올라가

는 경로에 위치. 대상무역로의 통제 지점.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3:3 ↔ 신 6:4-5 (쉐마 — 마음·뜻·힘, 25절 '전무후무'의 언어 배경)

왕하 23:15-17 ↔ 왕상 13:2 (벧엘 제단 예언 성취 — 수백 년의 간격)

왕하 23:26 ↔ 왕하 21:1-16 (므낫세의 죄 —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의 이유)

왕하 23:26 ↔ 왕하 22:15-20 (훌다의 예언 — 심판이 이미 선언됨)

왕하 23:21-23 ↔ 대하 35:1-19 (요시야의 유월절 상세)

왕하 23:29-30 ↔ 대하 35:20-27 (므깃도 전투의 경위 —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대적한 것이 아니었다는 역

대기 진술)

왕하 23:10 ↔ 렘 7:31-32 (도벳과 힌놈 골짜기의 몰렉 의식)

왕하 23:25 ↔ 왕하 18:5 (히스기야 ein kamohu — 같은 최상급 표현의 두 번 등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왕이 모든 장로를 성전으로 불러 모은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언약서를 낭독한다 —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노라. 온 백성이 그 언약에 선다. 그 즉시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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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를 명한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성신의 온갖 기구를 꺼낸다. 성전 밖에서 태운다.

그 재를 벧엘로 가져간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사른다. 재를 평민 무덤 위에 뿌린다. 남창의 집을 헐어낸다.

성전 문지기들이 섬기던 산당들도 헌다. 힌놈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칠 수 없게

한다. 태양 수레와 말을 없앤다. 솔로몬이 세운 아스다롯·그모스·밀곰의 산당을 헐고 사람의 뼈를 가져다 더럽

힌다. 벧엘까지 올라가 제단을 헐고 향단을 빻아 재로 만들고,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 뼈로 단을 더럽힌다. 근

처 무덤 하나에서 "저 표적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 — 왕상 13장의 선지자 뼈라는 말에 건드리지 말라 명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남은 산당 제사장들과 박수·우상·드라빔을 정리한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명한다 —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수백 년 만의 유월절이 지켜진다. 이 모든 정화 끝에 본

문이 결산한다 —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나 다음 절이 온다 — "그러나 여호와께서 므낫세가 여호와

를 격노하게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화면이 예루살렘 밖으로 넘

어간다.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길. 요시야 왕이 므깃도에서 막으러 나간다. 바로 느고의 군대에서 화살이 날아

온다. 왕이 신복들에게 말한다 — 내가 상하였으니 전차에서 내리게 하라. 시신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백

성이 운다.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즉위한다 — 삼 개월. 바로 느고가 그를 끌어내어 이집트로 보낸다. 그리

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페이드아

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P01 한나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왕 — 그러나"

P02 이진우: "전무후무(25절) 바로 다음 절 — ein kamohu와 akh의 인접 대구"

P04 최현국: "기둥 곁에 선 왕, 므깃도에서 쓰러진 왕 — 언약과 전사 사이"

P05 김미영: "사람의 뼈로 더럽힌 제단들, 수백 년 만의 유월절 — 정화의 소품 행진"

P07 오지혜: "돌이킨 왕의 shub, 돌이키지 않으신 여호와의 shub — 같은 단어, 반대 방향"

P11 나경아: "berit · ba'ar · shub · af — 언약과 제거와 돌이킴과 진노"

부제 제안: "요시야가 언약서를 낭독하며 마음·뜻·힘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키고(23:3·25) 전무후무한 개혁

을 이루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23:26)라는 한 절이 전무후무의 정점을 즉

시 꺾고 — 요시야는 므깃도에서 쓰러지며(23:29) 후계자는 악을 행하는 왕으로 닫힌다(23:37)"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erit·ba'ar·tame·af·shub·ein_kamohu·pesach 등 7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ein kamohu 역전 구조 + shub 대구 + 벧엘 예언 성취 + 쉐마 구조 반복)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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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23:25의 '전무후무'를 요시야 개혁의 교훈·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ein kamohu의 최상급 표현과 26절의 즉

각적 반전이라는 본문 내 구조 사실로만 보존.

23:26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니"를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운명론'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므낫세의 죄와 연결된 본문의 명시적 서술로만 기록. 해석과 적용은 묵상 단계로 이월.

므깃도 전사를 요시야의 실수나 불순종으로 평가하지 않고, 역대기(대하 35:21-22) 병행 본문의 더 많은 서

술을 배경 정보로만 남기고 관찰 범위를 이 장 사실로 제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가 기둥 곁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고(23:1-3) 벧엘까지 이르는 전무후무한 정

화를 이루며 수백 년 만의 유월절을 회복하나(23:4-25), "그러나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한 맹렬한 진노

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23:26)라는 한 절이 그 정점을 즉시 꺾고, 왕은 므깃도에서 쓰러지며(23:29) 후계

자는 악을 행하는 왕으로 닫히는(23:37) — 전무후무한 의와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가 인접 절에 나란히 선 장

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 성전 앞. 유다 장로들이 모두 모인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마음·뜻·힘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선언한다. 온 백성이 그 언약에 선다. 그 즉시 정화가 시작된다. 바알 기구, 아세라

목상, 일월성신 기구가 성전에서 나온다. 힌놈 골짜기의 도벳이 더럽혀진다. 태양 수레가 끌려나온다. 솔로몬

의 산당이 무너지고 사람의 뼈로 더럽혀진다. 왕이 북쪽 벧엘로 올라가 여로보암의 제단을 허물고 사람의 뼈

를 가져다 그 위에 태운다. 수백 년 전 선지자의 예언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이

유월절을 선포한다 — 수백 년 만이다. 본문이 결산한다: 전무후무한 왕. 그러나 다음 절 — 여호와께서 진노

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므깃도. 바로 느고의 화살. 왕이 쓰러진다. 여호아하스가 석 달 만에 이집트로 끌려

간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예루살렘→벧엘로 확장되는 정화 반경, 철폐 소품 계열, shub 대구와 ein kamohu 역전 구조.

2 첫 느낌·분위

기

숨 가쁜 정화 행진 → 수백 년 만의 유월절 정지 → 전무후무 정점 → 그러나의 급전환 → 므깃도의 갑작

스러운 압축.

3 시작과 끝 언약 갱신(1-3절)으로 열려 악을 행하는 후계자(37절)로 닫힘. 요시야의 첫 동작(기둥 곁) ↔ 마지막 동작

(므깃도 전사).

4 등장인물·사상 요시야(중심), 대제사장·산당 제사장, 벧엘 선지자 뼈, 바로 느고, 여호아하스·여호야김. 전무후무 평가와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의 병렬.

5 장면 컷 언약 갱신(1-3) / 대정화(4-20) / 유월절(21-23) / 나머지 정화와 전무후무(24-25) / 진노 반전(26-27) / 므깃

도(28-30) / 후계 급락(3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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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

보

berit·ba'ar·tame·af·shub·ein kamohu 원어 / ein kamohu 역전 구조 / shub 대구 / 벧엘 예언 성취 / 쉐마 구조

반복.

7 동영상 기둥 곁의 낭독 → 정화의 연기와 빻인 재 → 수백 년 만의 유월절 → 전무후무 → 그러나 → 므깃도 → 악

을 행하는 왕.

8 초벌 제목·부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왕 — 그러나"

9 기도·내면 전무후무의 최선과 돌이켜지지 않는 무게 사이 — 그 간격을 질문으로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전무후무와 그러나의 인접: 23:25의 ein kamohu(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히스기야(18:5)에 이어

두 번째로 쓰인 최상급 표현이다. 그런데 26절이 즉시 따라온다 — akh(그러나). 편집자가 두 절을 나란히 두

는 선택 자체가 이 장의 중심 관찰 지점이다. 최선이 사실이고 심판도 사실인 두 층이 같은 장에 인접해 있다.

2. 결 2 — shub의 두 방향: "여호와께로 돌이킨(shub) 왕"(25절)과 "진노를 돌이키지(shub) 아니하셨으니"(26

절). 같은 동사가 인간의 행위와 신적 응답에 각각 쓰이면서 대구를 이룬다. 인간의 shub가 신적 shub를 자동

으로 당기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어느 쪽의 잘못으로도 설명하지 않고 두 사실을 나란히 놓는다.

3. 결 3 — 한 사람의 의와 선행 세대의 무게: 26절의 진노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명시된다. 요시야의 개혁

이 얼마나 전무후무하든, 한 사람이 쌓은 의가 선행 세대의 죄가 쌓은 무게를 다 갚지 못한다 — 본문이 이것

을 정죄도 위로도 없이 사실로만 적는다. 그 정직이 독자에게 남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신 6:4-5 — 쉐마(마음·뜻·힘) — 23:3·25의 언어 배경.

왕상 12:28-33 — 여로보암의 벧엘 제단 — 23:15-16에서 요시야가 철폐.

왕상 13:2 — 유다 선지자의 벧엘 예언 — 23:16-17에서 성취 명시.

왕하 18:5 — 히스기야 ein kamohu — 23:25 요시야 ein kamohu와 동일 표현 두 번 등장.

왕하 21:1-16 — 므낫세의 죄 — 23:26 진노의 직접 배경.

왕하 22:15-20 — 훌다의 예언 — 심판이 이미 선언됨, 23장 개혁의 선행 문맥.

대하 35:20-27 — 므깃도 전투 경위 — 23:29의 병행, 바로 느고 발화 포함.

렘 7:31-32 — 도벳·힌놈 골짜기 심판 예언 — 23:10의 배경.

왕하 25:27-30 — 여호야긴 석방 — 23장 이후 계속 내려가는 하강의 종착 빛.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3:3 — 기둥 곁에 서서 마음·뜻·힘을 다해 따르기로 선언하는 한 왕. 그 선언의 무게를 듣는다.

멈춤 1: 23:25 — "전무후무." 이 최고 평가 앞에서 잠깐 선다.

멈춤 2: 23:26 — "그러나." 25절 바로 다음 절. 두 절 사이의 거리를 쥔다.

끝: 23:37 — 후계자의 "악을 행하였더라." 언약 갱신으로 열린 장이 악을 행하는 왕으로 닫히는 그 거리를

본다.

F · 자족성 점검

[x] 언약 갱신(1-3)·정화(4-20)·유월절(21-23)·진노 반전(26-27)·므깃도(28-30)·후계 급락(31-37) 완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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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in kamohu 역전 구조와 shub 대구 분포

[x] 벧엘 예언 성취(왕상 13:2 → 왕하 23:16-17) 연결

[x] 므낫세 죄와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의 명시적 연결(26절)

[x] 미해결 질문 6건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은 25:27-30 여호야긴의 석방 — 다윗 집 불씨다. 권의 heart는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

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17:13-14)다. 23장은 권의 18~23장 국면 — 요시야 개혁 — 의 정점이자 전환점이다.

18~22장이 히스기야의 신뢰·므낫세의 배반·요시야의 율법책 발견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23장은 그 흐름

의 최고점에서 갑자기 심판의 불가역을 선언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 이후 24-25장은 바벨론 1차·2

차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어지고, 권의 마지막 세 절(25:27-30)에서만 다윗 집의 불씨가 켜진다. 23장은

그 긴 하강의 첫 번째 급전환점 — 전무후무한 개혁 바로 다음 절에서 심판이 선언되는 국면이다. 권이 가르치

려는 것은 한 왕의 의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심판과 보존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 전무후무한 왕도 그 흐름 안에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둥 곁의 언약 갱신(23:3)에서 므깃도의 전사(23:29)로 / 전무후무(23:25)에서 진노의 불가역(23:26)으로 / 개

혁의 정점에서 하강의 첫 급전환으로 — 한 사람의 의가 다 갚지 못하는 무게가 역사를 24장으로 밀어낸다.

화살표 하나로 좁히면, 23장은 개혁의 최고점에서 심판 선언의 첫 공식 선포로 기운다. 요시야의 shub(돌이

킴)가 이루어지되, 여호와의 af(진노)가 돌이켜지지 않는다 — 두 사실이 같은 장 안에 있다. 그리고 23장이 끝

날 때 후계자는 이미 "악을 행하였더라"로 닫혀 있다. 권은 24장으로 넘어가 바벨론이 처음 올라온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요시야의 개혁과 전사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 겹이다. 첫째, 선언된 심판의 불가역성이다

— 22:15-20에서 훌다가 이미 예언했다.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개혁이 아무리 전무후무하더

라도 그 선언이 취소된 기록이 없다. 둘째, 선행 세대의 무게다. 26절이 므낫세를 직접 이름한다. 한 인간의 최

선 위에 다른 세대의 죄가 쌓인 무게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고 사실로만 적는다. 셋째, 그럼에도

진행되는 예언의 신실함이다 — 벧엘의 이름 없는 선지자 뼈(17-18절)는 수백 년 전 예언대로 보호된다. 개혁

이 성취하는 것과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같은 장 안에 공존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전무후무한 최선과 돌이켜지지 않는 무게가 인접한 국면을 알고 있는가 — 그 둘 중 하나를 지우지 않고

들고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의가 선행 세대의 무게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할 것

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관찰의 끝에서 남는 국면이다. 본문은 요시야의 최선을 칭송하고 동시에 진노가 돌

이켜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둘 중 어느 것도 지우지 않는다. 요시야가 왜 므깃도에 나갔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후계자가 왜 악을 행하게 됐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 설명 없는 사실들이 독자에게 남는다. 최선을 다하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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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다윗 집의 불씨는 25:27-30에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 — 그 두

사실 사이에서 23장을 읽는 독자는 자기 국면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고 역사는 기울었다 — 바벨론이 처음 올라오고, 1차 포

로가 시작된다(24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kh — 그러나.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성전 앞마당. 온 나라의 장로들이 모여들고 백성이 선다. 왕이 기둥 곁에 선다 — 그리고 언약서

를 낭독하기 시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겠노라는 그 목소리가 성전 안에 울린다. 온

백성이 그 언약에 선다. 그 직후 왕의 명령이 내려진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바알 기구들을 꺼낸

다. 바깥에서 태운다. 연기가 오른다. 아세라 목상이 찍혀 나온다. 힌놈 골짜기로 내려가 도벳을 더럽힌다. 태

양 수레가 끌려나온다. 솔로몬의 산당들이 무너진다. 사람의 뼈가 단 위로 옮겨진다. 그리고 왕이 북쪽으로 향

한다 — 벧엘. 여로보암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향단이 빻아 재가 된다. 왕이 주위를 둘러본다 — 무덤들이 보인

다. 그 무덤들을 가리키며 "저 표적이 무엇이냐" 묻는다. 대답이 돌아온다 — 왕상 13장의 유다 선지자의 뼈입

니다. 왕이 말한다 — 그냥 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모든 산당 제사장과 박수와 드라빔을 정리한다. 그리

고 유월절이 열린다. 수백 년이 비어 있던 그 절기. 화면이 잠깐 멈춘다. 본문이 결산한다 —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나 다음 절. 화면이 어두

워진다 —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예루살렘 성벽이 보인다. 그 아래로 이집트

방향에서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 왕이 므깃도에서 맞선다. 화살이 날아온다. 왕이 쓰러진다. 시신이 예루살렘

으로 돌아온다. 백성이 운다.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다 — 석 달. 그리고 이집트로. 다음으로 여호야

김이 왕이 된다. 마지막 자막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언약 낭독의 목소리에서 정화의 연기와 빻아진 재, 수백 년 만의 유월절, 그리고 '전무후무' 바

로 다음에 오는 진노 선언, 므깃도의 쓰러짐까지 — 흐름을 그대로 두지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왕 — 그러나"

P02 이진우: "전무후무(25절) 바로 다음 절 — ein kamohu 뒤에 오는 akh"

P04 최현국: "기둥 곁에 선 왕, 므깃도에서 쓰러진 왕"

P05 김미영: "사람의 뼈로 더럽힌 단들, 수백 년 만의 유월절"

P07 오지혜: "돌이킨 왕의 shub, 돌이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shub"

P11 나경아: "berit · ba'ar · shub · af — 네 단어로 읽는 23장"

부제 제안: "요시야가 마음·뜻·힘을 다해 여호와께 돌이키고(23:3·25) 벧엘까지 이르는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

루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23:26)가 그 정점을 즉시 꺾고 — 왕은 므깃도에서

쓰러지며(23:29) 후계자는 악을 행하는 왕으로 닫힌다(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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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기둥 곁에 서서 언약서를 낭독하던 그 목소리 곁으로, 그리고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루고도 진

노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그 한 절 앞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

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전무후무한 것을 이루고도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는 한 왕을 보았습니다. 그

왕의 최선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고 본문이 말해요 — 전무후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돌이켜지지 않는

무게가 있었어요. 제가 가진 최선이 늘 충분하다고 여겼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이

후계자 한 명으로 무너지는 것도 — 한 사람이 쌓은 것과 이후의 시간 사이의 거리를 질문으로 쥡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3장은 개혁의 정점에서 심판의 불가역으로 움직여요. 전무후무한 왕의 최선(25절)

이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26절)를 막지 못해요. 권의 흐름에서 보면 이 장 이후 24-25장은 바벨론 포로와 예루

살렘 함락으로 이어지고, 권의 마지막 빛은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 — 다윗 집의 불씨예요. 23장은 그 아래

로 내려가는 시작점이에요.

P11 나경아: shub로 단서를요. 돌이킨 왕(25절)과 돌이키지 않으신 하나님(26절)이 같은 단어예요. 인간의 

shub가 신적 shub를 자동으로 당기지 않아요. 그 간격을 본문이 'akh — 그러나'로 표시해요. 이 간격이 23장이

품은 긴장이에요. 형태 관찰로만 둡니다.

P01 한나래: 긴장은 전무후무와 그러나 사이예요. 최선과 심판이 인접 절에 나란히 있어요. 본문은 둘 중 하나

를 지우지 않아요 — 최선도 사실이고, 돌이켜지지 않은 진노도 사실이에요. 그 둘을 같이 들고 있는 것이 이

장이 독자에게 남기는 국면 같아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기둥 곁에 선 왕에서 므깃도의 쓰러진 왕으로요. 그리고 1절의 언약 갱

신이 37절의 '악을 행하였더라'로 닫히는 것을 보면, 한 왕의 의가 세우는 것과 그 이후의 시간은 별개의 무게

임을 본문이 담담하게 보여줘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에서는 — 므낫세의 죄가 쌓은 무게가 요시야의 최선 위에 놓여 있어요. 한 인간의 의가

선행 세대가 쌓은 것을 다 갚지 못해요. 본문이 이것을 정죄도 위로도 없이 사실로만 적어요. 그 정직이 오히

려 무겁게 남아요.

P05 김미영: 그리고 이 장 끝에 여호야긴 석방(25:27-30)이 권의 종착역인데 — 23장의 므깃도 이후 모든 것이

내려가는 중에, 다윗 집의 불씨 하나는 꺼지지 않는다는 게 권의 도착 방향이에요. 23장은 그 하강의 시작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전무후무한 최선과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가 인접 절에 나란히 있고, 그 긴장을 본문

이 지우지 않는 채로 — 기울어진 역사는 다음 장으로 향합니다. 24장에서 바벨론이 처음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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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3:25-26 — 전무후무한 개혁과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가 인접 절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

가?

ein kamohu(전무후무)의 최고 평가가 26절의 akh(그러나)로 즉시 꺾인다. 본문은 두 사실 중 어느 것을 지

우지 않는다. 이 병렬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인접 구조의 사실로 보존.

Q2. 23:25-26 — 돌이킨 왕(shub)과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여호와(shub)는 같은 동사로 왜 대구를 이루는

가?

인간의 shub가 신적 shub를 자동으로 당기지 않는다. 그 간격을 본문이 'akh'로 표시한다. 이 어휘 대구의

의미를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3. 23:29 — 요시야는 왜 바로 느고를 막으러 나갔는가? 그 동기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왕하 23:29는 요시야의 출전 동기를 밝히지 않는다. 역대하 35:21-22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거

늘 요시야가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한다. 두 본문 사이의 서술 차이를 배경으로만 보존. 본문은 왜를

말하지 않음.

Q4. 23:15-17 — 왕상 13장의 이름 없는 선지자 예언이 수백 년 뒤 요시야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것을 본문이

직접 명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이 직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힌다. 이 명시화의 의도를 단정하

지 않고, 예언과 성취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는 사실로만 보존.

Q5. 23:22 — "사사 때로부터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러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니"라

는 진술의 시간적 공백은 어느 정도인가?

본문은 구체적 연수를 밝히지 않는다. 사사 시대부터 왕정 전체를 건너뛴 수백 년의 공백이 한 절에 담긴

다. 그 공백의 사회적·종교적 내용을 이 장은 설명하지 않음.

Q6. 23:26 — "므낫세가 격노하게 한 모든 일"은 요시야의 개혁(4-24절)으로 제거된 것들과 겹치는가, 다른

무언가인가?

본문 4-24절에서 요시야가 제거하는 대상들 대부분이 므낫세가 세웠거나 허용한 것들이다. 그러나 26절은

그 제거 이후에도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본문은 특정하지 않는다. 보

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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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4장

2KI-024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의 도성에서 보물과 사람이 함께 끌려간다 —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두 층: 바깥 —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패권 이동의 제국적 배경(7절) / 안쪽 — 예루살렘 성전·왕궁

안의 보물 창고와 끌려나가는 사람들의 행렬(13-16절).

소품 계열 1 — 빼앗긴 것: 성전 기구(keli, 13절), 솔로몬의 금 기구(13절), 왕궁 보물(otzar, 13절). 솔로몬 건

축의 소품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이동함.

소품 계열 2 — 끌려간 사람: 왕(여호야긴, 15절), 왕의 어미(15절), 왕의 아내들(15절), 신하들(15절), 방백들

(14절), 용사 만 명(14절), 장인·대장장이(14·16절). 숫자와 직업군의 목록.

소품 계열 3 — 남겨진 것: "그 땅의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14절). 남겨진 빈민이 역설적 소품.

소재의 기울기: 1-2절은 복속·반역의 이동, 3절은 신학 해설('여호와의 명령'), 4-7절은 외부 군대의 파견과

이집트 후퇴, 8-17절은 여호야긴 항복과 약탈·포로, 18-20절은 시드기야 즉위와 또 다른 반역 예고.

형식 소재: marad(반역) 액자(1절 여호야김 ↔ 20절 시드기야) / pi YHWH 해설(3절) / galah 삼중 반복

(14·15·16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분위기의 전반 — 빠른 속도감. 스무 절 안에 왕이 둘 바뀌고, 침공이 있고, 포로가 나간다. 장이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건의 밀도가 높음.

3절의 공기 — 잠깐 서술이 멈추고 편집자 목소리가 끼어든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령

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사건의 흐름에 신학 해설이 삽입되는 구조.

14-16절의 공기 — 목록의 행진. 끌려가는 사람들이 직업군과 숫자로 나열될 때, 개별 인물이 아니라 집단

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오히려 무게감을 더한다.

15절의 '왕의 어미' —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름 없이 포함된 어미의 존재가 조용히 남는다.

20절의 닫힘 —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장이 또 다른 반역으로 닫힌다. 끝이 종료가 아니

라 예고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4:1):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세 해 동안 섬기다가 돌이켜 그

를 배반하니라."

끝(24:20):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니라 시

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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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야김의 반역(1절)으로 열려 시드기야의 반역(20절)으로 닫힘 — marad 액자. 반역이 반역을 낳는 구조.

첫 동작 — 바벨론 왕이 올라옴. 마지막 동작 —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함. 침공과 또 다른 반역이 장

의 양끝.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여호야김(1-6절, 바벨론 복속 후 반역, 죽음 — 이름만 남고 장사 기록 없음), 느부갓네살(1·10·11절,

바벨론 왕, 침공의 주체), 여호야긴(8-15절, 여호야김의 아들, 삼 개월 치세 후 항복·포로), 왕의 어미(15절,

이름 없이 끌려감), 갈대아·아람·모압·암몬 군대(2절,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들), 시드기야(17-20절, 바벨

론이 세운 왕, 또 반역으로 장을 닫음), 포로 행렬(14-16절, 방백·용사·장인·대장장이 — 공동체 기능의 핵

심층).

중심 사상: '여호와의 명령(pi YHWH)'으로 이 일이 임함 — 외적 침공과 약탈이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행위

로 해석됨(3절). 정죄도 미화도 아닌 애도의 사실 서술.

포로 행렬의 의미: 방백·용사·장인·대장장이의 부재는 군사력, 기술, 행정 기능의 동시 공백을 뜻함. "비천

한 자들만 남겼더라"(14절) — 남겨진 자들의 역설.

여호야긴의 위치: 포로로 끌려가되 25:27-30에서 바벨론 왕에게 석방됨. 이 장의 포로가 권의 마지막 빛(불

씨)과 연결된 인물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바벨론 복속과 반역 — 여호야김이 세 해 섬기다 반역. 여호와께서 여러 군대를 보내심.

컷 2 (3-4절): 신학 해설 삽입 —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므낫세의 죄

때문." 편집자 목소리.

컷 3 (5-7절): 여호야김의 죽음과 이집트 후퇴 —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뒤를 이음. 이집트 왕이 다시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함.

컷 4 (8-12절): 여호야긴의 항복 — 삼 개월 치세 후 왕, 어미, 신하들이 나와 항복.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로

로 잡아감.

컷 5 (13절): 성전과 왕궁 약탈 — 여호와의 전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꺼냄. 솔로몬의 금 기구를 훼손. 이

사야 예언 성취 언급.

컷 6 (14-16절): 포로 행렬 — 예루살렘 온 백성·방백·용사 만 명·장인·대장장이.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

컷 7 (17-20절): 시드기야 즉위와 또 다른 반역 — 느부갓네살이 맛다냐를 시드기야로 이름 바꾸어 왕으로

삼음. 시드기야가 또 반역.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alah(יָּליָּה�) — 사로잡혀 가다·드러나다(14·15·16절). 포로를 가리키는 핵심 동사. 명사 golah는 포로 공동체

를 가리키며, 에스겔이 자신을 golah로 규정하는 어휘가 됨.

marad(רַד 반역하다(1·20절). 상위 권력에 대한 정치적 저항. 같은 어근이 1절과 20절에 쓰여 장을 액자 — (מיָּ

로 감쌈.

otzar(אוֹציָּר) — 보물·곳간(13절). 성전과 왕궁의 저장고. 솔로몬 시대의 축적이 이 한 절에서 처음 바벨론으

로 이동함.

pi YHWH(ִ�י ישְׂהויָּה) —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명령(3절). 역사 사건을 여호와의 발화 행위로 규정하는 표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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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i(לִי .기구·그릇·도구(13절). 성전 기구. 훼손됨(qatza — 잘라 냄)으로 기록됨 — (�שְׂ

gedud(שְׂדוּד�) — 군대·무리(2절). 여호와께서 보내신 갈대아·아람·모압·암몬의 군대들. 복수의 민족이 도구로

쓰임.

tzavah(ויָּה .명령하다(2절).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 발화가 역사로 이어지는 구조 — (צ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marad 액자 구조: 1절(여호야김 반역) ↔ 20절(시드기야 반역). 장이 반역으로 열리고 반역으로 닫힘. 반역

이 반복되는 패턴.

3절 편집자 삽입: 사건 서술 중간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가 끼

어든다. 역사 서술에 신학 해설이 삽입되는 구조 — 열왕기 편집의 특징.

galah 삼중 반복: 14·15·16절이 각각 포로를 서술하며 galah를 반복한다. 목록이 계속 나열될수록 포로의

규모가 실감됨.

이사야 예언 성취 명시(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 왕하 20:17-18 히스기야 때 이사야의

예언이 직접 연결됨.

시드기야의 이름 변경(17절): 맛다냐 → 시드기야. 바벨론이 왕의 이름을 바꿈 — 종주권의 표시. '시드기

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뜻.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갈그미스 전투(BC 605):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고를 격파하여 바벨론이 서방 패권을 잡음. 7절 "이집트 왕

이 다시는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의 배경. 23:29 므깃도 이후 이집트가 유다를 통제하던 구조가 이

전환으로 끝남.

바벨론 연대기: 느부갓네살의 서방 원정 기록이 왕하 24장의 연대와 교차됨. 여호야긴 항복(BC 597)이 역

사적으로 가장 잘 확인된 사건 중 하나.

포로 계층(14-16절): 방백·용사·장인·대장장이 — 군사·기술·행정의 핵심층. 이들이 없어진 공동체는 재건

능력도 저항 능력도 현저히 약화됨.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포로 층에 속함.

이름 변경(17절): 고대 근동에서 종주국이 복속 왕의 이름을 바꾸는 관습. 이집트 바로가 엘리아김을 여호

야김으로 바꾼 것(왕하 23:34)과 평행.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4:3 ↔ 왕하 21:10-15 (므낫세 죄로 인한 심판 예언 — pi YHWH의 직접 배경)

왕하 24:3 ↔ 왕하 23:26-27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 선언 — 23장에서 24장으로)

왕하 24:13 ↔ 왕하 20:17-18 (이사야의 예언 —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명시적 성취)

왕하 24:14-16 ↔ 겔 1:1-3 (여호야긴 포로 5년 — 에스겔의 연대 기준, 그발 강가의 환상)

왕하 24:14-16 ↔ 단 1:1-6 (다니엘 등의 포로 — 같은 역사 문맥)

왕하 24:15 ↔ 왕하 25:27-30 (여호야긴 포로 → 37년 뒤 석방 — 다윗 집 불씨)

왕하 24:1 ↔ 렘 36장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 24:1-6의 배경)

왕하 24:17 ↔ 왕하 23:34 (이름 변경 — 이집트가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바벨론이 맛다냐를 시드기야

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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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새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 세 해. 그런데 돌아서 반역한다. 여호와께서 갈대아 군대,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를 보내신다 — 유다를 치게 하심이라,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서술이 잠깐 멈

춘다 —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므낫세의 죄 때문이며, 그가 흘린 무죄한

자의 피 때문이라. 여호야김이 죽는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다. 열여덟 살. 석 달. 느부갓네살이 예루

살렘으로 올라온다. 여호야긴이 어미, 신하들과 함께 나와 항복한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간

다. 여호와의 전 모든 보물이 나온다. 왕궁 보물도 나온다. 솔로몬이 만든 금 기구들이 훼손된다 —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나온다. 예루살렘 온 백성. 방백들. 용사 만 명. 장인과 대장장이. 하나씩 나와

끌려간다. 비천한 자들만 남겨진다. 느부갓네살이 맛다냐에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주고 왕으로 세운다. 마지

막 자막 —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페이드아웃. 예루살렘은 아직 서 있다. 그러나 텅 비어 있

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P01 한나래: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 — 끌려간 목록과 남겨진 침묵"

P02 이진우: "marad·marad — 반역으로 열리고 반역으로 닫히는 액자"

P04 최현국: "솔로몬의 금 기구가 훼손되는 날 —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

P05 김미영: "왕의 어미와 장인과 대장장이 — 이름 없이 끌려간 목록들"

P07 오지혜: "여호와의 명령(pi YHWH)으로 — 침공을 읽는 편집자의 눈"

P11 나경아: "galah · marad · otzar · pi YHWH — 포로와 반역과 약탈과 명령"

부제 제안: "여호야김의 반역(24:1)으로 시작된 바벨론 침공이 여호야긴의 항복(24:12)과 성전 보물 약탈

(24:13), 방백·용사·장인이 포함된 첫 포로(24:14-16)로 이어지며 —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령

으로'(24:3)라는 신학 해설이 끼어들고, 시드기야의 또 다른 반역 예고(24:20)로 닫히는 경고가 역사가 되

는 첫 장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galah·marad·otzar·pi_YHWH·keli·gedud·tzavah 등 7개 이상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marad 액자 구조 + 3절 편집자 삽입 + galah 삼중 반복 + 이사야 예언 성취 명

시 + 이름 변경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4:3의 "여호와의 명령으로"를 신정론 논쟁('하나님이 침략을 일으키셨는가')이나 교리 단정으로 닫지 않

고, 편집자가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 삽입한 구조 사실로만 보존. 포로와 약탈을 정죄나 미화 없이 애도

의 사실로 기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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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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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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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절의 포로 목록을 '심판의 증거'나 '하나님의 공의 실현'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동체 기능 핵심층이 빠

져나가는 사실의 목록으로만 둠.

여호야긴이 이 장의 포로이면서 25:27-30의 석방 인물임을 연결은 언급하되, 그것을 '구원의 예표'로 단정

하지 않고 권의 내러티브 연결 고리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4장은 여호야김의 반역(24:1)으로 시작된 바벨론 침공이 여호야긴의 항복(24:12), 성전 보

물 약탈과 이사야 예언의 명시적 성취(24:13), 방백·용사·장인이 포함된 1차 포로 행렬(24:14-16), 그리고 시드

기야의 또 다른 반역 예고(24:20)로 닫히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령으로"(24:3)라는 신학 해설

이 사건 중간에 끼어드는 —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이다.

한 문단: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다. 세 해. 반역한다. 여호와께서 갈대아·아람·모압·암몬의 군대를

보내신다. 유다를 치게 하심이니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편집자의 목소리가 끼어든다 — 이 일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뒤를 잇는다. 삼 개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여호야긴이

어미와 신하들과 함께 나와 항복한다. 성전 안. 모든 보물이 꺼내진다. 솔로몬의 금 기구가 훼손된다 — 이사

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 방백, 용사, 장인, 대장장이가 나간다. 비천한 자들만 남는다. 느부갓네살

이 맛다냐에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주고 왕으로 세운다. 그 왕이 또 반역한다. 예루살렘은 아직 서 있다. 그

러나 비어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제국 이동 배경 + 예루살렘 약탈 전경. marad 액자(1·20절). 소품 계열 — 성전 기구·포로 행렬·남겨진 빈민.

pi YHWH(3절).

2 첫 느낌·분

위기

빠른 밀도. 3절 서술 멈춤. 14-16절 목록의 무게감. 왕의 어미 이름 없음. 20절 또 다른 반역 예고로 닫힘.

3 시작과 끝 여호야김 반역(1절) ↔ 시드기야 반역(20절). 반역으로 열리고 반역으로 닫히는 marad 액자.

4 등장인물·사

상

여호야김·여호야긴·시드기야·느부갓네살·포로 행렬·왕의 어미. pi YHWH — 침공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해

석하는 편집자 신학.

5 장면 컷 복속·반역(1-2) / 신학 해설(3-4) / 여호야김 죽음·이집트 후퇴(5-7) / 여호야긴 항복(8-12) / 성전 약탈(13) / 포

로 행렬(14-16) / 시드기야 즉위·반역(17-20).

6 의문·발견·

정보

galah·marad·otzar·pi_YHWH·keli·gedud 원어 / marad 액자 / 3절 삽입 구조 / galah 삼중 반복 / 이사야 예언

성취 명시 / 이름 변경 배경.

7 동영상 성전 기구가 나가고 사람이 나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은 예루살렘 — 아직 서 있지만 비어 있다.

8 초벌 제목·

부제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 —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

9 기도·내면 이름 없이 남겨진 자들 곁에 — 그 이름 없음 곁에 잠깐 머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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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경고에서 역사로: 열왕기하의 heart는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17:13)다.

24장은 그 경고가 말로 끝나지 않는 첫 번째 사건 현장이다. 이사야의 예언(왕하 20:17-18)이 명시적으로 성취

됐다고 본문이 직접 말한다(13절). 므낫세의 죄로 인한 진노(23:26)가 침공으로 실현된다. 경고는 역사다 —

본문이 그 연결을 삽입 해설(3절)과 성취 명시(13절)로 두 번 강조한다.

2. 결 2 — 목록의 무게: 14-16절의 포로 목록은 시와 탄식이 아니다. 숫자와 직업군의 건조한 나열이다. 방백,

용사 만 명, 장인, 대장장이. 그 건조함이 오히려 무게감을 더한다. 이름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한 절씩 지나간

다. 왕의 어미가 이름 없이 포함된다. 그 목록의 끝에 남겨진 것 — "비천한 자들만." 그 대비가 조용히 남는다.

3. 결 3 — 포로 안의 불씨: 이 장의 포로 여호야긴이 25:27-30에서 석방된다. 24장을 읽는 독자는 그 사실을 안

다. 끌려가는 행렬 안에 권의 마지막 빛이 있다. 본문은 이 연결을 24장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 두 장 사이에

11년과 예루살렘 함락이 있다. 그 거리를 본문이 독자에게 건네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17:13-14 — 경고하셨으나 듣지 않음 — 24:3 pi YHWH의 배경.

왕하 20:17-18 — 이사야의 바벨론 예언 — 24:13 성취 명시.

왕하 21:10-15 — 므낫세 심판 예언 — 24:3-4의 직접 배경.

왕하 23:26-27 —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 — 24:3으로 이어지는 연결.

겔 1:1-3 — 그발 강가의 환상 — 여호야긴 포로 5년(24:15)이 에스겔의 연대 기준.

단 1:1-6 — 다니엘 포로 — 24:14 역사 문맥.

왕하 25:27-30 — 여호야긴 석방 — 24:15의 인물이 권의 마지막 빛.

렘 36장 —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소각 — 24:1-6의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4:3 —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라는 해설 앞에 선다. 침공을 그렇게 읽는 편집자의 눈

곁에 잠깐 있는다.

멈춤 1: 24:14 —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 끌려간 이름들과 남겨진 이름 없는 자들 사이의 거리를 쥔다.

멈춤 2: 24:15 — "왕의 어미." 이름 없이 포함된 한 사람 곁에 멈춘다.

끝: 24:15와 25:27-30 사이 — 포로로 끌려간 그가 석방될 때까지의 그 거리를 들고 25장으로 간다.

F · 자족성 점검

[x] 여호야김 반역(1-2)·신학 해설(3-4)·여호야긴 항복(8-12)·약탈(13)·포로 행렬(14-16)·시드기야(17-20) 완

결

[x] marad 액자(1·20절) 분포

[x] galah 삼중 반복(14·15·16절) 분포

[x] 이사야 예언 성취 명시(13절 ↔ 왕하 20:17-18) 연결

[x] 여호야긴 — 24:15와 25:27-30 연결 고리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하의 spine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신

다"에서 24장은 심판이 말에서 사건으로 실현되는 첫 번째 구간이다. 권의 heart(17:13-14)에서 선포된 경고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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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처음으로 역사적 사건의 형태를 갖춘다 — 성전 기구가 나가고, 사람이 나가되, 예루살렘은 아직 서 있

다. destination(25:27-30)인 다윗 집 불씨는 이 장의 포로 여호야긴과 연결된다. 24장의 포로 행렬 안에 이미

그 불씨가 있다. phases 관점에서 보면, 23장의 요시야 개혁(18~23장 국면)이 끝나고 24~25장 포로 국면이 시

작되는 전환점이 이 장이다. 경고와 성취, 포로와 불씨가 같은 장 안에서 교차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득 찬 성전(솔로몬의 금 기구)에서 텅 빈 성전으로 / 경고(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역사(첫 포로)로 / 포로 행렬

안에서 불씨(여호야긴)를 향해 — 24장은 하강의 첫 구간이되 그 안에 이미 끝이 아닌 방향이 있다.

하나의 화살표로 좁히면, 24장은 '경고가 역사가 되는 날'이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두 방향이 공존한다 — 끌

려가는 행렬과, 그 행렬 안의 불씨. 본문은 둘을 같은 장 안에 둔다. 25장에서 예루살렘이 불탄다. 그리고

25:27-30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된다. 24장은 그 두 방향 모두를 준비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침공과 약탈과 포로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 겹이다. 첫째, 말씀의 무게다. 3절의 pi

YHWH와 13절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 선포된 말씀이 사건이 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예언한 것이(왕하 20:17-18) 백 년쯤 뒤에 실현된다. 경고의 시간과 실현의 시간 사이에 긴 간격

이 있다. 둘째, 공동체의 해체다. 방백·용사·장인·대장장이가 없어진 공동체는 군사력, 행정력, 기술력을 동시

에 잃는다.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는 한 절이 그 공백을 담는다. 셋째, 포로지에서의 시작이다. 에스겔은 이

장의 포로 행렬에 있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이 임한다(겔 1:1-3). 끌려간 것이 말씀의 끝이 아니라 말씀의

다른 출발점이 되는 구조가 이 장 너머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물과 사람이 나간 뒤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 그 남겨짐이 끝인가, 다른 방향의 시작

인가. 그리고 이름 없이 끌려간 사람들 곁에, 이름 없이 남겨진 자들 곁에 — 나는 어느 쪽 곁에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관찰의 끝에서 남는 국면이다. 본문은 침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포로를 형벌로 단

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편집자의 한 목소리가 끼어든다 —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

고 그 명령 안에서 보물이 나가고 사람이 나가되, 권의 마지막(25:27-30)에서 다윗 집 불씨 하나가 켜진다. 24

장은 그 불씨의 이름(여호야긴)을 이미 포로 목록 안에 넣어 둔다. 포로와 불씨가 같은 행렬 안에 있다는 것

— 그것이 독자가 이 장을 들고 25장으로 넘어갈 때 쥐고 가는 것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성전 기구가 나갔고 사람이 나갔다 —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다(25장). 그리고 37년 뒤 여호야긴이 석방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alah — 사로잡혀 가다, 그리고 드러나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성문. 바벨론 군대가 주위를 에워싸기 전, 성 안에서 무언가 결정이 내려진다. 왕이 나

온다 — 여호야긴, 열여덟 살. 어미가 함께 나온다. 신하들도 나온다. 느부갓네살 앞에 선다. 그 이후 성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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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행렬. 성전 안. 제사장이 섬기던 기구들이 하나씩 꺼내진다. 솔로몬이 만든 금 기구

들이 끌려 나오다가 부숴진다. 왕궁의 창고가 열린다. 보물이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 성문을 통해 나가는 행

렬 — 방백, 용사, 장인, 대장장이,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마지막에 남은 것들 — 빈 성전, 빈 창고,

비천한 자들. 느부갓네살이 새 왕을 세운다. 이름을 바꿔준다 — 맛다냐에서 시드기야로. 마지막 자막 — 시드

기야가 또 배반하였더라.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보인다. 아직 서 있다. 그러나 안이 비어 있

다.

성령일 선교사: 성전 기구가 나가고 사람이 나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은 그 예루살렘 — 그대로 두지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 — 끌려간 목록과 남겨진 침묵"

P02 이진우: "반역으로 열리고 반역으로 닫히는 — marad 액자"

P04 최현국: "솔로몬의 금 기구가 훼손되는 날 —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

P05 김미영: "왕의 어미와 장인과 대장장이 — 이름 없이 끌려간 사람들"

P07 오지혜: "여호와의 명령으로 — 침공을 읽는 다른 눈"

P11 나경아: "galah · marad · otzar — 포로와 반역과 약탈"

부제: "여호야김 반역(24:1)→바벨론 침공→여호야긴 항복(24:12)→성전 보물 약탈과 이사야 예언 성취

(24:13)→1차 포로 행렬(24:14-16)→시드기야 즉위와 또 반역(24:20) —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

령으로'(24:3)가 중간에 끼어들어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으로 기록된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성전 기구가 나가는 그 문 앞으로, 그리고 비천한 자들만 남은 그 텅 빈 성 안으로 들어가, 관

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성전 기구가 나가고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백도 용사도 장인

도 대장장이도 — 공동체를 붙들던 것들이 다 나갔어요. 비천한 자들만 남겨졌어요. 그 남겨진 이들이 이름 없

이 한 절에 있어요. 그 이름 없음 곁에 잠깐 있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4장은 경고가 역사가 되는 첫 장면이에요. 17:13-14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

를 통하여 경고하셨으나"가 권의 heart라면, 24장은 그 경고가 말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 사건으로 실현되는

첫 번째 증거예요. 보물이 나가고 사람이 나가되, 권의 마지막(25:27-30)에 여호야긴이 석방돼요. 이 장의 포

로가 권의 마지막 빛과 연결된 인물이에요.

P11 나경아: galah로요. 사로잡혀 가다, 드러나다 — 같은 어근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무언가가 드러나

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받는 것도 golah(포로 공동체) 한가운데서예요. 말씀

이 포로지에서 임하는 구조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형태 관찰로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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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긴장은 텅 빈 도성과 포로 중에 있는 여호야긴 사이예요. 14-16절에서 그가 끌려가고, 25:27-30에

서 그가 석방돼요. 이 장에서 그는 포로예요. 그런데 권이 그를 마지막 빛으로 두고 있어요. 끌려간 것이 끝이

아닌 그 거리를 본문이 보존하고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가득 찬 성전에서 텅 빈 성전으로요. 솔로몬 때부터 쌓인 기구들이 처

음으로 나가는 날. 그리고 그 빈 성전이 25장에서 불타는 쪽으로 움직여요. 24장은 그 이전의 국면이에요 —

아직 서 있지만 이미 비어가는.

P05 김미영: 수면 아래에서는 — 비천한 자들만 남겨졌어요(14절). 이상하게도 권의 회복은 나중에 그 남겨진

자들의 흔적에서도 이어져요. 예레미야가 남은 자들 곁에 있어요. 끌려간 자들 중에 에스겔이 있어요. 이 장의

'남겨짐'과 '끌려감'이 둘 다 다음 무언가를 위한 배경이에요. 단정은 못 하겠고, 그냥 그 국면을 쥐고 있겠습니

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경고가 역사가 된 첫 날, 성전 기구가 나가고 사람이 나가되, 그 포로 안에 불씨 하

나가 있고, 남겨진 자들 곁에 말씀이 있다 — 그 두 방향을 손에 쥐고 25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4:3 —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편집자 해설이 이 위치에 삽입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 서술 중간에 신학 해설이 끼어드는 구조. 이 해설이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인지, 독자에게 해석

틀을 제공하는 것인지, 본문은 닫지 않는다. 보존.

Q2. 24:14 —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는 진술은 남겨짐을 어떻게 두는가?

끌려간 것이 제거이고 남겨진 것이 잉여인가, 아니면 남겨짐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인가 — 본문은 이 판단

을 내리지 않는다. "비천한 자들만"이라는 표현의 무게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3. 24:15 — "왕의 어미"는 왜 이름 없이 포함되는가?

방백·용사·장인과 달리 '왕의 어미'는 직업군이 아닌 관계로 기록된다. 이름이 없다. 왜 이 인물이 포함되는

지,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4. 24:13 —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의 성취 명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왕하 20:17-18 히스기야 때 이사야의 예언이 직접 연결된다. 본문이 이 연결을 명시화하는 의도를 단정하

지 않고, 예언과 성취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는 사실로만 보존.

Q5. 24:17 — 느부갓네살이 맛다냐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뜻. 바벨론이 준 이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역설적 사실을 본문

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6. 24:15·25:27-30 — 여호야긴이 이 장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권의 마지막에 석방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연결하는가?

24장은 포로를 기록하고 25:27-30은 37년 뒤 석방을 기록한다. 두 장면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본문은 채우

지 않는다.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하고 묵상 단계로 이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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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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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5장

2KI-025  ·  역사서  ·  히브리어

성전이 불타고 왕이 눈먼 채 끌려간 책의 끝에서 —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25:27), 삼십칠 년 포로 끝에 들리는 한 왕의 머리가 꺼지지 않은 불씨로 열왕기하

를 닫는다.

관찰된 사실

열왕기하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 성 안(포위·기근·무너짐) → 리블라(처형) → 예루살렘 성 안(소각·철거·목록) → 미스바(총

독·암살) → 바벨론의 옥(석방). 공간이 좁혀졌다가 다시 한 옥으로 수렴.

소품: 토성(1절), 기근(3절), 끊어진 성벽(4절), 시드기야의 두 눈(7절,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 청동

기둥·놋바다·받침 수레(13~17절), 제사장·서기관 명단(18~21절), 단도(25절), 삼십칠 년 포로의 옥(27절),

매일의 양식 arukhah(30절).

소품의 곡선: 흙으로 쌓은 토성에서 열려 매일 받는 밥상으로 닫힘 — 파괴의 목록이 기르심의 목록으로

끝남.

소재의 기울기: 앞쪽은 파괴·이동의 어휘(포위, 기근, 소각, 끌려감), 마지막 네 절은 은혜·기르심의 어휘(옥

에서 나옴, 친절히 말함, 머리를 들게 함, 왕의 식탁, 매일의 양식).

형식 소재: 날짜로 열리고(1절, 제9년 10월 10일) 날짜로 닫히는(27절, 37년 후 12월 27일) 시간 액자. 성전

기물 낱낱의 목록(13~17절)이 부고처럼 기록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무겁고 닫힌 공기 — 포위된 성 안의 기근, 도망치다 잡힌 왕, 두 눈이 뽑히는 장면, 성전 소각. 숨을 쉴 틈이

없는 연속적 파괴.

목록의 차가움 — 기물 목록(13~17절)과 처형 명단(18~21절)이 감정 없이 기록돼요. 눈물이 아니라 회계

보고처럼 기록하는 무게가 오히려 더 무거워요.

그달리야 에피소드의 짧음 — 미스바 장면이 몇 절 만에 총독 임명·방문·암살·도주로 끝나요. 기대했던 회

복의 숨이 곧바로 차단돼요.

마지막 네 절의 결 전환 — 무거운 파괴 기록이 끝나고 27절부터 어조가 달라져요. "친절히 대우하여"(28

절), "그 머리를 들게 하고"(27절), "그 일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었더라"(29절). 작지만 뚜렷한 결의

전환.

P01 한나래: "왕이 눈멀고 성전이 불타는 장면을 지나 마지막에 한 사람이 밥상에서 먹는 그림이 나오는

데, 그 작음이 오히려 크게 느껴졌어요."

P07 오지혜: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가 사라지는 장인 줄 알았는데, 맨 끝에서 무언가가 유지되는 장이기

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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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약 30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시작: "시드기야 왕 제구 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을 에워싸고 그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더니."

30절 끝: "왕이 그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되 그의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항상 그렇게 하였더라."

포위로 열려 매일의 양식으로 닫힘 —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로 시작해, 한 왕의 죽는 날까지 매일 받는

밥상으로 끝남.

시드기야(눈 멀어 끌려감) ↔ 여호야긴(머리가 들려 먹음) — 두 왕의 운명이 한 장 안에서 대조되며 결말

이 빚어짐.

P02 이진우: "시작의 날짜(제9년 10월 10일)와 끝의 날짜(37년 후 12월 27일) 사이에 열왕기하 전체의 무게

가 들어 있어요. 권의 시작 열왕기상 1장이 다윗의 마지막 날들이었는데, 이 권이 한 왕의 죽는 날까지 먹

이심으로 닫히는 것이 기묘해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시드기야(유다 마지막 왕, 두 눈 멀어 포박·끌려감), 느부갓네살(바벨론 왕, 심판의 주체로 거듭 등

장), 느부사라단(시위대장, 소각·철거·처형을 집행하는 실무 인물), 스라야·스바냐(처형된 제사장들), 그달

리야(총독으로 세워지나 곧 암살됨), 이스마엘(그달리야를 암살한 왕족), 여호야긴(삼십칠 년 만에 옥에서

나와 왕의 식탁에서 먹는 유다 왕), 에윌므로닥(석방을 명한 바벨론 왕).

중심 긴장: 말씀대로 임한 심판(신 28장 경고의 성취 — 왕이 끌려가고 성전이 불탐)과 다윗 집의 보존(왕

하 8:19 '등불' — 여호야긴의 머리가 들림) 사이의 긴장이 한 장에서 공존함.

시드기야의 마지막 본 것 — 아들들의 죽음을 본 뒤 두 눈이 뽑힘. 본문은 이것을 평가 없이 기록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감.

성전 기물 목록(13~17절) —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놋바다, 받침 수레, 냄비, 부삽, 불집게, 그릇들. 솔로몬

이 만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며 사라짐. 본문이 "놋의 무게를 달 수 없었더라"(16절)고 적어 무게를 남겨

둠.

그달리야 에피소드(22~26절) — 잠시 회복처럼 보이는 총독 통치가 암살로 끝나고 남은 자들도 두려워 애

굽으로 내려감. 권 마지막의 짧은 숨이 다시 닫힘.

여호야긴의 석방(27~30절) — 바벨론 왕이 즉위한 원년에 삼십칠 년 전의 왕을 옥에서 꺼내 식탁에서 먹인

다. 본문은 이 사건에 해석을 달지 않고 날짜와 동작만 기록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포위와 시드기야의 최후 — 바벨론 군대의 포위(1~3), 성벽 무너짐과 도주(4~5), 시드기야 체

포·리블라 심판·두 눈 멀어 바벨론으로(6~7).

컷 2 (8~21절): 예루살렘 소각·철거·포로 — 느부사라단 입성(8), 성전·왕궁·집들 소각(9), 성벽 철거(10), 남

은 자들 포로(11~12), 성전 기물 목록과 반출(13~17), 제사장·서기관 처형(18~21).

컷 3 (22~26절): 그달리야 총독과 암살 — 그달리야 임명(22~23), 군대 장관들의 귀순과 그달리야의 설득

(24), 이스마엘의 암살(25), 남은 자들의 애굽 도주(26).

컷 4 (27~30절): 여호야긴의 석방 — 37년 후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꺼냄(27), 친절히 대우하고

머리를 들게 함(28), 왕의 식탁에서 먹음(29), 매일 왕에게서 정해진 양식을 받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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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컷 1~3이 사라지는 것의 목록이라면, 컷 4는 사라지지 않은 것의 한 증거예요. 비율로 보면

3:1인데, 마지막 1컷의 무게가 불균형하게 커요."

(침묵 약 30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araph(רַף .불사르다·소각하다'(9절). 성전·왕궁·예루살렘의 집들 앞에 반복 사용. 철저한 파괴의 동사' — (�יָּ

nasa rosh(ׁא ראֹש ·머리를 들다'(27절). nasa는 들어올리다, rosh는 머리. 히브리어 관용구로 지위 회복' — (ניָּ�יָּ

은혜로운 주목의 뜻. 창 40:13·20(바로가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함)에서도 쓰임.

arukhah(ה חיָּ .정해진 양식·일용할 분량'(30절). 왕이 매일 정해서 내리는 식량. 렘 52:34에도 같은 단어' — (אֲרדֻּ

마지막 단어 군에 등장.

galah/galuth(יָּליָּה/�יָּלוּת�) — '끌어가다·포로'(11·21·26절). 포로 이동의 반복 동사.

nechoshet(נשְׂחשֶֹׁת) — '놋·청동'(13절). 16절 "놋의 무게를 달 수 없었더라" — 본문이 놋의 양을 헤아릴 수 없

다고 적음.

ammud(עַ�וּד) — '기둥'(17절).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왕상 7:15~22). 솔로몬 성전 건축의 표지가 여기서 해

체됨.

tsavah(ויָּה .명령하다'(25:21).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처형됨. 심판의 명령 구조' — (ציָּ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날짜 액자: 1절(제9년 10월 10일 포위 시작)과 27절(37년 후 12월 27일 석방) — 파괴의 날짜와 회복의 날짜

가 시간의 양 끝을 표시함.

두 왕의 대조: 시드기야(눈 멀어 어둠 속으로 끌려감) ↔ 여호야긴(머리가 들려 왕의 식탁에서 먹음). 한 장

안에서 두 운명이 교차함.

목록 구조: 13~17절 기물 목록, 18~21절 처형 명단 — 사라지는 것들의 부고 형식.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건식 기록.

그달리야 에피소드의 기능: 5절 분량의 짧은 간주로 회복처럼 보이게 하다가 곧 닫힘 — 남은 자 모티프가

한 번 더 꺼졌다 켜지는 리듬.

nasa rosh(머리를 들다) 역전: 7절에서 시드기야가 두 눈 멀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과 27절에서 여호야긴

의 머리가 들리는 것이 한 장의 수미상관 역전.

권의 마지막 단어 군: arukhah(정해진 양식) — 왕이 죽는 날까지 매일 주어지는 밥상. 권 전체를 닫는 마지

막 이미지가 식탁.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바벨론의 포위 전술 — 토성(siege works)을 쌓고 사면을 에워싸 식량 공급을 차단. 25:1-4의 기근은 이 전

술의 결과. ANE 전쟁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두 눈을 제거하는 정복 형벌 — 왕의 시력을 빼앗아 반란 능력을 제거하는 근동의 관행. 25:7의 배경. 아시

리아·바벨론 전쟁 기록에서 확인됨.

성전 기물 운반 — 정복된 신전의 금속 구조물을 전리품·자원으로 반출하는 바벨론의 표준 절차. 25:13~17

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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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동행(table fellowship) — 정복된 왕을 왕의 식탁에 앉히는 것은 종속적 보호와 명예 유지를 동시에 의

미하는 고대 근동의 의례. 25:29의 배경.

포로 왕 기록(Weidner Tablets) — 실제로 바벨론에서 발견된 에윌므로닥(아멜-마르두크) 시대의 행정 문서

에 여호야긴('야우킨 of the land of Yahud')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식량을 배급한 기록이 있음 — 고고학 배

경, 확정 해석 아님.

아브월 9일(Tisha BeAv) — 후대 유대 전통이 성전 소각일(25:8-9)을 아브월 9일로 확정하여 국가 금식일로

지킴. 전례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왕하 24장 ↔ 25장 — 여호야긴의 첫 포로(24:15)와 37년 뒤 석방(25:27~30)이 연결됨.

왕하 25장 ↔ 렘 52장 — 거의 동일한 결말 단락. 예레미야 52:31-34도 여호야긴 석방으로 닫힘.

왕하 25:9 ↔ 왕상 8장 — 소각되는 성전과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 사이의 거리.

왕하 25:17 ↔ 왕상 7:15~22 —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건립(왕상)과 해체(왕하 25) 사이의 호.

왕하 25:27~30 ↔ 왕하 8:19 —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리라" 말씀과 여호야긴 석

방의 연결.

왕하 25:1~21 ↔ 신 28:36·64~65 — "여호와께서 너와 네 세운 왕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리라"

율법 경고의 성취.

왕하 25장 ↔ 렘 29:10 —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 포로의 시간이 향하는 예레미야의 말

씀.

왕하 25장 ↔ 스 1:1~4 — 고레스 칙령, 포로 귀환 — 25장 이후의 다음 운동.

왕하 25장 ↔ 창 40:13·20 — nasa rosh(머리를 들다) 같은 동사, 바로가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함 — 같은 어

휘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토성이 쌓인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

진다. 성벽이 무너진다.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야간에 도주하다 붙잡힌다.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눈들이 뽑힌다. 어둠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한 달 뒤,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집들이 불탄다. 성벽이 헐린다. 남은 자들이

끌려간다. 성전 안의 청동 기둥, 놋바다, 받침 수레가 낱낱이 기록되며 바벨론으로 운반된다. 제사장들과 서기

관들이 리블라로 끌려가 처형된다. 유다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나간다.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세

운다. 군대 장관들이 귀순한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단도로 죽인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간다. 화면이 끊어질 것처럼 잠시 멈춘다. 그리고 자막 —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바벨론

의 새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열두째 달. 한 왕이 옥에서 나온다. 왕이 친절히 대우하며 그 머리를 들게

한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매일 정해진 양식을 받는다. 죽는 날까지. 페이드아웃.

(침묵 약 45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P01 한나래: "눈이 꺼진 왕과 머리가 들린 왕 — 한 장의 두 끝"

P02 이진우: "날짜로 열리고 날짜로 닫히는 — 37년의 거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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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최현국: "성전이 불타고 왕이 눈먼 끝에서 — 꺼지지 않은 불씨"

P05 김미영: "토성에서 식탁까지 — 파괴 목록이 기르심 목록으로 끝나는"

P07 오지혜: "사라지는 것들의 긴 목록 끝에 — 유지되는 한 밥상"

P11 나경아: "nasa rosh · arukhah — 들린 머리와 매일의 양식이 권을 닫는"

부제 제안: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25:7) 성전이 불타고(25:9) 제사장들이 처형되는(25:21) 파괴의 긴

기록 끝에 —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25:27)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 왕의 머리가 들리고 매

일의 밥상이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네 절"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araph·nasa rosh·arukhah·galah·nechoshet·ammud·tsavah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날짜 액자·두 왕 대조·목록 구조·nasa rosh 역전·arukhah 마지막 단어)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25:9의 성전 소각을 '죄의 결과'나 '타락의 심판'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소각·철거·포로 이동의 사건 사실과

신 28:36 율법 경고의 형태 연결로만 기록.

25:7의 시드기야 실명을 도덕 평가로 닫지 않고,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사실과 두 눈이 뽑히

는 동작만 기록. 원인·교훈 단정 유보.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을 '소망의 증표·메시아 불씨'로 단정하지 않고, nasa rosh(머리를 들게 함)와

arukhah(매일의 양식)라는 동사·명사의 사실과 날짜 기록으로만 보존.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그달리야 암살(25:25)을 권의 방향 전환의 의미로 단정하지 않고, 임명·귀순·암살·도주의 사건 순서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하 25장은 "시드기야 왕 제구 년 열째 달 열째 날"(25:1) 바벨론의 포위와 기근을 거쳐, 시드기

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인 채 두 눈이 뽑혀 끌려가고(25:7),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집들이

소각되고(25:9), 청동 기둥과 놋바다가 낱낱이 목록에 적히며 사라지고(25:13~17), 그달리야 총독이 암살되고

남은 자들이 도주하는(25:25~26) 파괴의 긴 기록 끝에 —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25:27)이라

는 날짜와 함께 한 왕이 옥에서 나와 머리가 들리고 매일의 밥상이 그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25:27~30), 열왕

기하의 마지막 장이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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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기근이 극에 달한다.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도주하다 잡힌다. 리블라에서 시

드기야는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뒤 두 눈이 뽑혀 어둠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한 달 뒤 느부사라단이

들어와 성전과 왕궁과 집들을 소각한다. 청동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 수레가 낱낱이 목록에 기록되며 깨어진

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처형된다. 유다가 그 땅에서 사로잡혀 나간다. 잠시 총독이 세워졌다가 암살된다.

남은 자들도 도주한다. 그리고 서른일곱 해가 지난다. 새 왕이 즉위하는 원년 열두째 달.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온다. 왕이 친절히 대우하고 그 머리를 들게 한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매일 정해진 양식을 받는다. 죽는

날까지.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예루살렘 → 리블라 → 예루살렘 → 미스바 → 바벨론의 옥. 토성에서 매일의 밥상으로 끝나는 소품 곡선.

파괴 목록이 기르심 목록으로 전환.

2 첫 느낌·분위

기

목록의 차가움(기물·처형 명단). 그달리야 간주의 짧은 숨이 곧 닫힘. 마지막 네 절의 결 전환 — 작지만

뚜렷한 어조 변화.

3 시작과 끝 포위(1절)에서 매일의 양식(30절)으로. 시드기야(눈 멀어 끌려감) ↔ 여호야긴(머리 들려 먹음) 대조.

4 등장인물·사상 시드기야·느부갓네살·느부사라단·그달리야·이스마엘·여호야긴·에윌므로닥. 심판(말씀대로)과 보존(다윗

등불)의 긴장 공존.

5 장면 컷 포위·최후(1~7) / 소각·철거·포로(8~21) / 총독·암살(22~26) / 석방·식탁(27~30). 3:1 비율에서 마지막 1컷

의 불균형한 무게.

6 의문·발견·정

보

saraph·nasa rosh·arukhah 원어. 날짜 액자. 두 왕 대조. 놋 무게를 달 수 없었더라(16절). Weidner Tablets 배

경.

7 동영상 토성 → 두 눈 뽑힘 → 소각 → 목록 → 암살 → 37년 자막 → 옥에서 나옴 → 식탁 → 매일의 양식. 페이드

아웃.

8 초벌 제목·부

제

"성전이 불타고 왕이 눈먼 끝에서 — 꺼지지 않은 불씨"

9 기도·내면 37년의 어둠 뒤 매일의 밥상 — 그 매일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파괴의 목록과 그 끝에 남는 것: 25장은 사라지는 것들의 긴 목록이다. 왕의 눈, 성전, 기물들, 제사

장들, 총독, 남은 자들 — 하나씩 목록에 기록되며 사라진다. 그런데 그 목록이 끝나는 곳에서 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여호야긴. 본문은 그의 석방을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날짜와 동작만 기록한다 —

옥에서 나왔다, 머리가 들렸다, 식탁에서 먹었다, 매일 양식이 왔다, 죽는 날까지. 목록의 끝에서 하나가 남아

있다는 사실.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2. 결 2 — 시드기야의 어둠과 여호야긴의 식탁: 한 장 안에 두 왕이 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

의 죽음이고 그 뒤로 어둠이다.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나와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본문은 왜 둘의 운명이 다

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두 운명을 나란히 두고 침묵한다. 그 침묵이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날짜가 감싼 권의 끝: 1절의 날짜(제9년 10월 10일)와 27절의 날짜(37년 후 12월 27일) 사이에 왕국

의 끝이 들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짜 뒤에 오는 것은 날마다 받는 밥상이다. 본문이 시간을 특정하여 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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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를 새기는 방식이, 그 사이에서 일어난 것들을 지워지지 않게 새긴다. 그리고 두 번째 날짜 뒤의 밥상은 그

권이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날짜보다 조용하게 말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왕하 8:19 —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리라" — 25:27~30의 여호야긴이 그 등불의

계속되는 단면.

신 28:36·64~65 — 율법의 포로 경고 — 25:1~21의 성취.

왕상 7:15~22; 8장 — 야긴·보아스 기둥 건립과 성전 봉헌 → 25:9·17에서 소각·해체.

렘 52:31~34 — 여호야긴 석방 병행 기록 — 열왕기하와 예레미야가 같은 결말 단락을 공유함.

창 40:13·20 — nasa rosh(머리를 들다) 동일 표현 — 요셉 이야기의 배경 어휘.

렘 29:10 — 칠십 년 포로 예언 — 25장의 포로가 향하는 말씀.

스 1:1~4 — 고레스 칙령 — 25장 이후 포로 귀환의 다음 운동.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포위된 성 안. 기근이 극에 달한 그 안에 나도 있다. 무너지는 성벽 소리를 듣는다.

멈춤 1: 25:7에서 멈춘다 —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인 두 눈. 그 어둠의 무게를 서둘러 넘기지

않는다.

멈춤 2: 25:16에서 멈춘다 — "놋의 무게를 달 수 없었더라." 달 수 없는 무게의 것들이 사라진다. 그 목록의

끝에 선다.

끝: 25:30에서 멈춘다 — 그 죽는 날까지 매일의 밥상. 37년 어둠 뒤 매일이 온다는 것. 그 매일 앞에 잠시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x] 포위·최후(1~7)·소각·철거·포로(8~21)·총독·암살(22~26)·석방·식탁(27~30) 네 컷 완결

[x] nasa rosh(27절)와 arukhah(30절) 원어 어휘 정착

[x] 두 왕 대조(시드기야·여호야긴) 분포

[x] 날짜 액자(1절·27절) 관찰

[x] 왕하 8:19 등불·신 28장 경고·렘 52장 병행과의 다리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destination)

열왕기하의 spine은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

신다"이며, destination이 바로 이 25장이다 — 특히 25:27~30의 여호야긴 석방이 권 전체 운동의 수렴점이다.

권의 흐름은 이스라엘·유다 왕들의 교차 기록(왕하 1~17장), 히스기야의 신뢰와 앗수르 위기(18~20장), 므낫

세의 극단적 우상숭배와 요시야의 개혁(21~23장), 여호야긴의 첫 포로(24장), 예루살렘 함락·성전 소각·여호

야긴의 석방(25장)으로 이어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 —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서 영원히 보전되고"(삼하 7:16) — 과 율법의 경고 — "여호와께서 너와 네 세운 왕을 끌어가리라"(신 28:36)

— 가 이 장에서 동시에 성취된다. 왕이 눈멀어 끌려가고(경고의 성취), 그러나 다윗 집의 한 왕이 옥에서 나와

밥상에서 먹는다(약속의 보존). 25:27~30은 단순한 역사 부록이 아니다 — 권 전체의 긴장인 심판과 보존이

마지막 네 절에서 조용히 공존하며, nasa rosh(머리를 들게 함)와 arukhah(매일의 양식)라는 두 어휘가 그 공존

의 최종 단면을 찍는다. 이 작은 불씨가 에스라·느헤미야·스가랴가 향할 귀환의 호를 받아들고 서 있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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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루살렘 포위와 기근(25:1~4)에서 매일의 밥상(25:30)으로 / 성전 소각(25:9)에서 꺼지지 않은 한 불씨

(25:27~30)로 / 시드기야의 꺼진 눈(25:7)에서 여호야긴의 들린 머리(25:27)로 — 심판의 끝이 소멸이 아니라

보존으로 기우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5장은 사라지는 것들의 긴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 하나로 수렴하는 장이다. 컷 1~3

이 파괴·이동·소멸의 연속이라면, 컷 4는 그 끝에서 보존의 최소 단위를 보여 준다. 그 최소 단위가 왕의 머리

가 들리는 동작과 매일 오는 밥상이다. 권 전체의 운동선이 이 두 이미지에서 마무리된다 — 심판이 말씀대로

임했고, 그 끝에서 다윗 집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두 사실이 동시에 서 있다.

I · ANE·유대 맥락

바벨론의 포위 전술(토성·식량 차단), 정복 왕의 실명 처벌(25:7), 성전 기물 운반(25:13~17), 식탁 동행 의례

(25:29)는 모두 고대 근동 전쟁 기록과 행정 문서에서 확인되는 관행이다. 특히 에윌므로닥(아멜-마르두크) 시

대 바벨론 행정 문서(Weidner Tablets)에 '야우킨 of the land of Yahud'와 그 아들들에게 식량을 배급한 기록이

있어 25:29~30의 밥상 기록과 외적으로 연결된다 — 고고학 배경으로만 두고, 확정 해석은 유보한다. 후대 유

대 전통은 성전 소각일을 아브월 9일(Tisha BeAv)로 확정하여 금식일로 지키며, 여호야긴의 석방을 다윗 집

보존의 증표로 읽는 독법이 있다 — 전례·독법 배경으로만 보존.

J · 문학 구조 — 권의 마지막 장이 빚어지는 방식

25장은 날짜 액자(1절과 27절) 안에 파괴의 긴 목록을 두고, 그 목록이 끝나는 지점에 보존의 최소 단위(27~30

절)를 붙인다. 이 비율(3:1 — 파괴 컷 셋, 보존 컷 하나)이 권의 결말 구조를 만든다. 그달리야 에피소드(22~26

절)는 보존처럼 시작하다가 곧 닫히는 짧은 간주로, 독자가 일찍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27절의 '삼

십칠 년'이라는 자막이 더 멀리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지막 단어 군의 리듬도 의미 있다 — nasa rosh(들

린 머리), arukhah(매일의 양식), "그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항상." 권 전체를 닫는 마지막 이미지가 소각이 아

니라 밥상이다. 그 배치 자체가 권의 방향을 말한다.

이전 장 현재 장 다음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긴 첫 포로·시드기야 즉위

열왕기하 25장

예루살렘 함락 · 불씨

역대상 1장

아담에서 다시 쓰는 족보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빈틈없이 둘러쌉니다. 흙으로 토성이 쌓입니

다. 성 안에 기근이 극에 달합니다. 제11년 사월. 성벽 한 곳이 무너집니다. 왕과 군사들이 야간에 빠져나가다

기랄 광야에서 붙잡힙니다.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눈들이 뽑힙니다.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어둠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왕의 실루엣. 한 달 뒤, 느부사

라단이 입성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왕궁이 불탑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청동 기둥이 깨어집니다. 놋바다가 부서집니다. 받침 수레가 분해됩니다. 낱낱이 목록에 기록됩니다.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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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기관이 리블라로 끌려가 처형됩니다. 잠시, 총독이 세워집니다. 귀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독이 암살

당합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 애굽으로 향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자막 — '삼십칠 년이 지났다.' 새 왕

이 즉위합니다. 한 사람이 옥에서 나옵니다. 왕이 친절히 말합니다. 옥복을 갈아 입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식이 옵니다. 죽는 날까지.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눈이 뽑히는 어둠과 머리가 들리는 식탁이 한 장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눈이 꺼진 왕과 머리가 들린 왕"

P02 이진우: "제9년 10월 10일부터 37년 후 12월 27일까지 — 날짜가 감싼 권의 끝"

P04 최현국: "불타는 성전의 끝에서 켜지는 불씨 — 열왕기하의 마지막 컷"

P05 김미영: "arukhah — 죽는 날까지 매일의 정해진 양식이 권을 닫는다"

P07 오지혜: "사라진 것과 사라지지 않은 것 — 마지막 네 절의 무게"

P11 나경아: "nasa rosh — 들린 머리가 권의 마지막 몸짓"

부제 제안: "예루살렘 함락(25:1~21)의 파괴와 그달리야 암살(25:22~26)의 닫힘 끝에 — '삼십칠 년이 지

나'(25:27) 여호야긴의 머리가 들리고 매일의 밥상이 그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결말"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성전이 불타고 왕이 두 눈을 잃고 제사장들이 처형되는 그 긴 목록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한 사람이 옥에서 나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 두 장면을 같이 쥔 채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

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성전이 불타고 왕이 눈을 잃는 장을 지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그 끝에 밥상

이 있었습니다. 매일. 죽는 날까지. 37년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밥상이 왔다는 것만 적어요. 저는 그 적음 앞에 머물고 싶어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

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5장은 파괴에서 보존으로 움직여요. 컷 1~3이 사라지는 것들의 목록이고, 컷 4가 사

라지지 않은 것의 증거예요. 권 전체로 보면, 열왕기상 1장이 다윗 왕의 마지막 날들로 시작했는데, 열왕기하

25장이 다윗 집의 한 왕이 '그 죽는 날까지' 먹이심 받는 것으로 닫혀요. 권 전체의 운동이 왕정의 시작에서 왕

정의 심판으로, 그러나 다윗 집의 소멸이 아니라 보존으로 기울어요. 2KI의 spine — '오래 참으신 경고 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되, 포로의 끝에서도 다윗 집의 불씨를 보존하신다' — 이 25:27~30에서 한 왕의 들린 머리

로 마지막 단면을 찍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nasa rosh — 머리를 들다(27절). 이 표현이 창 40:13에서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

에게 쓰여요 —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그 관원장은 복직하고 요셉은 감옥에 남아요. 그리고 창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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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바로가 "모든 신하의 머리를 들었다"고도 해요. 들린 머리가 항상 완전한 회복을 뜻하지는 않아요 —

여호야긴도 바벨론 왕의 아래에서 먹어요. 그러나 들린 머리와 매일의 밥상이 권의 마지막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배경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나라가 망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다윗에게 주

셨다는 등불(왕하 8:19)이 정말 꺼지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 같아요. 성전이 불탔어요. 왕이 눈을 잃었어요. 제

사장들이 처형됐어요. 총독이 암살됐어요. 남은 자들이 도주했어요. 그런데 맨 끝에 한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어요. 본문은 이것이 불씨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어요. 그 침묵이 다음

질문을 남겨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이고 그 뒤로는 어둠이에요.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나와서 식탁에서 먹어요. 같은 다윗 집의 두 왕인데 운명의 결이 달라요. 본문은 왜 시드기야가 저

렇게 됐는지, 왜 여호야긴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두 결말을 나란히 두고 다음 말을 하지 않아

요. 그 침묵이 긴장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소각에서 식탁으로 기우는 운동이에요. 성전이 불탔는데 밥상이 왔어

요. 그 두 이미지가 한 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 권의 다음은 역대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에스라예요 — 고

레스 칙령, 귀환. 25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귀환이 기다리고 있어요. 밥상은 그 사이의 37년을

건너는 아주 작은 다리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30절이 불씨 같아요. "그 죽는 날까지 평생 동

안 항상 그렇게 하였더라." 항상. 평생. 그 단어들이 남아요. 37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매일 밥상

이 왔다는 것이요. 그 매일 앞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파괴에서 보존으로, 소각에서 식탁으로, 눈이 꺼진 왕에서 머리가 들린 왕으로 —

권이 심판의 끝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를 남겨 두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권으로 갑니다. 다음은 역

대상입니다 — 아담에서부터 다시 쓰는 족보.

열왕기하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5:7 —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본문은 왜 평가 없이 기록하는가?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한 뒤 그 눈을 뽑는 장면이 본문에 단 두 문장으로 기록된다. 정죄도 애도도 없다. 이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1장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25:9 —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이 소각될 때 본문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왕상 8장의 봉헌 기도와 25:9의 소각 사이에 열왕기 전체의 무게가 들어 있다. 본문은 그 사이의 거리를 설

명하지 않고 사실만 기록한다. 두 기록 사이의 의미를 묵상 단계로 이월.

Q3. 25:13~17 — 성전 기물 목록을 본문이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놋의 무게를 달 수 없었더라"(16절)라고 적으며 본문이 기물을 열거한다. 목록의 형식이 부고처럼 기능하

는지, 혹은 다른 기능이 있는지 — 형태 관찰로만 보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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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5:22~26 — 그달리야 에피소드는 왜 이 장에 있는가?

포로 이후 잠깐 세워진 총독이 암살되고 남은 자들이 도주하는 짧은 단락이 끝 부분에 놓인다. 이 에피소

드가 권의 결말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25장의 흐름과 함께 묵상 단계로 이월.

Q5. 25:27~30 — 여호야긴의 석방이 권의 마지막 단락으로 배치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파괴의 목록이 끝난 지점에 37년 만의 석방이 나온다. 본문은 이것이 소망인지 결말인지를 해석하지 않는

다. 해석을 달지 않고 nasa rosh(머리를 들게 함)와 arukhah(매일의 양식)라는 사실만 남겨 두고 보존.

Q6. 25:30 — "그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항상 그렇게 하였더라"는 권의 마지막 문장이 왜 이 형식인가?

권 전체가 한 왕의 죽는 날까지 매일의 밥상이라는 이미지로 닫힌다. 이 마지막 문장이 심판 이후를 향한

어떤 신호인지, 아니면 사실의 마무리인지를 관찰 단계에서 닫지 않고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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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정박)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2-6 — 세 번 거듭된 "머물라"와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2:9-10 — 영의 갑절이 '보는 것'에 걸린 까닭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3. 2:11 — 회오리바람과 불수레의 승천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4. 2:13-14 — 떨어진 겉옷과 '어디 계시니이까'의 물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5. 2:19-22 — 새 그릇의 소금으로 나쁜 물을 고친 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6. 2:23-24 — 조롱과 암곰 둘의 거친 한 컷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정박)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3:13-14 — 엘리사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향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3:15 — 신탁 앞에 놓인 거문고와 임한 손 사이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3. 3:16-17 — '개천을 파라'는 명과 비도 바람도 없이 임한 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4. 3:22-23 — 해 비친 물을 모압이 피로 오인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5. 3:19과 3:27 — 예언의 승리와 길하레셋 앞의 멈춤이 어긋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6. 3:27 — 성벽 위 번제와 '큰 분노'와 갑작스러운 철수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단계] 첫 느낌·분위기
	[3단계] 시작과 끝
	[4단계]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5단계] 장면 컷 분절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요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4:6 —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2. 4:16 — 수넴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주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Q3. 4:27 —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 한 것을 본문은 왜 그대로 두는가?
	Q4. 4:31 — 게하시의 지팡이는 왜 실패했는가?
	Q5. 4:33-35 — 닫힌 문, 기도, 몸의 맞댐이라는 세 동작의 순서를 본문은 왜 이렇게 적는가?
	Q6. 4:42-44 — 보리빵 스무 개로 백 명이 먹고 남은 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닫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국면 정박)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5:2-3 — 작은 소녀의 한마디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5:10-12 — 나아만의 분노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3. 5:13-14 —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회복된 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4. 5:15-16 —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5. 5:17-19 — 림몬의 신당과 '평안히 가라'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6. 5:20-27 — 게하시에게 '영원히' 옮은 나병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6:5-7 — 빌려 온 도끼 머리가 떠오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6:8-12 — 침실의 말까지 알려진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3. 6:15-17 —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와 불병거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4. 6:18-23 — 눈이 어두워졌다 다시 열린 군대를 잔치로 돌려보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5. 6:23-24 — '다시는 들어오지 못함' 바로 뒤의 '그 후에 에워쌈'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6. 6:26-33 — 두 여인의 참극과 왕의 진노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2KI flow 닻)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7:1-2 — '내일 이맘때'의 약속과 그것을 비웃은 한마디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7:3-5 —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는 네 사람의 한 걸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3. 7:6-7 — 아람군이 들은 '큰 군대의 소리'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4. 7:8-9 — 감추던 손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입으로 바뀐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5. 7:12-15 — 좋은 소식을 계교일까 의심한 왕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6. 7:2,16-20 — 한 말씀이 양식과 죽음의 두 결로 이루어진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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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8:13-15 — '개 같은 종'의 낮춤과 이튿날의 시해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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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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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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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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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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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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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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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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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2:8 — 율법책이 성전 안에 언제부터 있었으며 왜 잊혀졌는가?
	Q2. 22:11 —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는 간격 없는 반응을 본문은 왜 설명 없이 적는가?
	Q3. 22:13 — 왕이 "여호와께 물으라"고 할 때 이미 율법책을 들었는데 더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4. 22:14 — 같은 시대 예레미야가 있는데 사신단이 훌다에게 간 이유는 무엇인가?
	Q5. 22:19~20 — 집합 심판(16~17절)과 요시야 개인 응답(18~20절)이 동시에 유효할 때 두 신탁의 관계는 무엇인가?
	Q6. 22:20과 23:26 —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23:29에서 므깃도에서 전사한다. 이 긴장을 어떻게 읽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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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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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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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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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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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열왕기하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3:25-26 — 전무후무한 개혁과 돌이켜지지 않는 진노가 인접 절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2. 23:25-26 — 돌이킨 왕(shub)과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여호와(shub)는 같은 동사로 왜 대구를 이루는가?
	Q3. 23:29 — 요시야는 왜 바로 느고를 막으러 나갔는가? 그 동기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Q4. 23:15-17 — 왕상 13장의 이름 없는 선지자 예언이 수백 년 뒤 요시야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것을 본문이 직접 명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5. 23:22 — "사사 때로부터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러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니"라는 진술의 시간적 공백은 어느 정도인가?
	Q6. 23:26 — "므낫세가 격노하게 한 모든 일"은 요시야의 개혁(4-24절)으로 제거된 것들과 겹치는가, 다른 무언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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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자족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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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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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4:3 —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편집자 해설이 이 위치에 삽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Q2. 24:14 — "비천한 자들만 남겼더라"는 진술은 남겨짐을 어떻게 두는가?
	Q3. 24:15 — "왕의 어미"는 왜 이름 없이 포함되는가?
	Q4. 24:13 —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의 성취 명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Q5. 24:17 — 느부갓네살이 맛다냐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Q6. 24:15·25:27-30 — 여호야긴이 이 장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권의 마지막에 석방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연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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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25:7 —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의 죽음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본문은 왜 평가 없이 기록하는가?
	Q2. 25:9 —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이 소각될 때 본문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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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25:30 — "그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항상 그렇게 하였더라"는 권의 마지막 문장이 왜 이 형식인가?

